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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1장

JOB-001  ·  시가서  ·  히브리어

천상 회의의 질문 "욥이 어찌 까닭 없이(chinnam)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1:9)가 네 차례 연

쇄 재난을 통과해,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린 욥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

시오니"(1:21)로 첫 응답을 받는 — 울타리 안의 복과 까닭 없는 경배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욥

기 전체의 산문 서막.

관찰된 사실

욥기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이중 무대: 지상 — 우스 땅(uts), 욥의 집과 형제들의 잔칫집 / 천상 — 여호와 앞,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는

곳(6절).

무대 이동: 지상(1~5) → 천상(6~12) → 지상(13~22). 천상 장면을 욥은 끝까지 알지 못함(드라마틱 아이러

니).

소품(전반): 양 7000, 낙타 3000, 소 500겨리, 암나귀 500, 많은 종, 잔치 음식과 포도주, 번제(olah) 제물, 새

벽.

소품(후반): 스바의 칼, 하늘의 불, 갈대아 세 무리의 칼, 광야의 큰 바람, 무너진 맏아들의 집, 찢긴 겉옷, 밀

어 버린 머리털.

숫자 패턴: 아들 7 + 딸 3 = 10 / 양 7000 + 낙타 3000 / 소 500겨리 + 암나귀 500 — 완결된 평온의 수치화.

소재: 온전함(tam)·정직(yashar)·경외(yare elohim)·악에서 떠남(sur me-ra), 울타리(10절), 까닭 없이

(chinnam), 알몸·모태, 찬송(barakh).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옛이야기풍의 고요한 도입("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이 13절부터 보고의 연쇄로 급가

속.

소리의 설계: 고요(1~5) — 문답(6~12) — 굉음(13~19) — 고요(20~22).

아는 독자와 모르는 욥의 어긋남 — 천상을 본 독자보다 보지 못한 욥이 더 깊은 고백에 도달하는 먹먹함.

9절 이후 1~5절의 재산 목록이 '거래의 증거물' 목록으로 다시 읽히는 서늘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소개(1절)와 판정(22절)의 인클루지오 — 네 마디 이름표가 '범죄하지 않음·원망하지 않음'으로 검증됨.

무대는 평온에서 폐허로 다 바뀌었으나 욥이라는 사람은 같음 — 1장의 닫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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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욥, 일곱 아들·세 딸(대사 없음),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bene ha-elohim, 대사 없음), 하사탄(ha-

satan — 정관사 붙은 직함 '그 고발자'), 사자 4인, 스바 사람·갈대아 사람(보고 속 인물).

상황: 천상의 두 질문(7·8절)과 도전(9절), 한계선 있는 허락(12절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재난.

사상: chinnam(까닭 없이) — 경건의 동기를 겨누는 질문이 1장의 중심. 욥의 엎드림(20~21절)이 말 아닌

몸의 첫 응답.

8절 — 여호와께서 먼저 "내 종 욥"을 내놓으심. 1절 내레이터의 평가가 여호와의 발화로 반복됨.

5절 — 가장이 번제(olah)와 성결(qadash)을 집행하는 족장형 제사장 그림. "항상 이렇게 행하였더라."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5절): 우스 땅의 완결된 평온 — 이름표·자녀·재산·잔치·새벽 번제.

컷 2 (6~12절): 천상 회의 1차 — chinnam의 도전과 한계선 있는 허락.

컷 3 (13~19절): 네 차례 연쇄 재난 — 스바의 칼 → 하늘의 불 → 갈대아의 칼 → 광야의 바람. 인간—자연

—인간—자연 교차, 자녀가 마지막.

컷 4 (20~22절): 욥의 응답 — 찢고, 밀고, 엎드려 경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내레이터의 판정.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tam(ם ר)온전함·통전성. 1·8절. / yashar — (�תָּ .곧음·정직. 1·8절 — (יתָּ�תָּ

yare elohim(ירְֵא אֱלֹהִים) — 하나님을 경외함. 1·8절. / sur me-ra(ע ר מֵרתָּ .악에서 떠남. 1·8절 — (סתָּ

bene ha-elohim(אֱלֹהִים ן)하나님의 아들들. 6절. / ha-satan — (ְ�ניֵ התָּ טתָּ 정관사 + 사탄 = '그 고발자·그 대 — (הַ�תָּ

적'. 6절 이하.

chinnam(חִ�תָּם) — 까닭 없이·값 없이·거저. 9절. 2:3에서 여호와의 발화로 재등장.

barakh(ְרַך 복을 빌다·찬송하다. 1장에서 4회(5·10·11·21절): 5·11절은 '저주'의 완곡어법으로 보이는 용 — (�תָּ

법, 10·21절은 본래 뜻.

olah(עלֹתָּה) — 번제('올라가다' 어근). 5절. / qadash(�ַד .우스. 1절 — (עוּץ)성결하게 하다. 5절. / uts — (קתָּ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산문 서막 — 1~2장의 산문이 3~42:6의 시 대화를 감싸는 액자 구조의 앞면.

barakh 4회의 교차 분포: 완곡(5절) — 실제(10절) — 완곡(11절) — 실제(21절). 사탄이 건 동사를 욥이 반대

방향으로 발화하며 닫음.

사자 후렴 4회 동일: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15·16·17·19절) + "그가 아직 말하

는 동안에" 3회(16·17·18절).

재난의 교차 구성: 인간(스바)—자연(불)—인간(갈대아)—자연(바람), ABAB. 가장 무거운 상실(자녀)이 마

지막.

1절↔22절 인클루지오: 소개와 판정. 1절↔8절: 내레이터의 평가와 여호와의 발화가 동일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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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우스 땅 — 이스라엘 바깥, 에돔 인근 또는 아람 방면의 동방으로 추정. 욥기는 무대·주인공 모두 비이스라

엘 — 배경.

메소포타미아 '의로운 고난자' 문헌(Ludlul bel nemeqi 등)이 유사 주제를 다룸 — 고난의 까닭을 묻는 담론

이 고대 근동 공통 — 배경.

가축·종 단위 재산과 자녀 수 중심의 가문 묘사 — 족장 시대 서사의 풍경과 닮음 — 배경.

스바(남방)·갈대아(북동방) — 우스를 양방향에서 덮치는 약탈 집단의 지리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1 ↔ 겔 14:14,20 (노아·다니엘·욥 — 의인의 대명사)

욥 1 ↔ 약 5:11 (욥의 인내와 주께서 주신 결말)

욥 1 ↔ 욥 2:1-10 (천상 회의 2차 — 같은 형식의 반복과 확장)

욥 1 ↔ 욥 42:10-17 (갑절 회복 — 1:3의 재산 수치와 호응)

욥 1 ↔ 전 5:15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감 — 동일 모티프)

욥 1 ↔ 창 36:28 (우스 — 에돔 계보 속 이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동방의 들. 양 떼와 낙타가 지평선을 덮는다. 잔치의 불빛, 그리고 새벽 — 한 사람이 홀로 열 번의 번제를 올

린다. 화면이 위로 뚫고 올라간다 — 천상. 도열한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정관사 붙은 고발자.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한계선이 그어진 허락. 화면이 지상

으로 떨어진다. 문이 네 번 열린다 — 칼, 불, 칼, 바람. 마지막 보고에서 자녀들의 이름이 사라진다. 욥이 일어

선다. 겉옷 찢는 소리, 밀리는 머리털, 땅에 닿는 이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내

레이터의 음성 —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까닭 없이 — 천상의 질문과 지상의 엎드림"

초벌 부제: "우스 땅의 완결된 평온이 천상 회의의 질문 chinnam을 지나 네 차례 재난으로 벗겨지고, 욥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로 첫 응답을 받는 욥기의 산문 서막"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1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barakh 4회 교차 분포 + 사자 후렴 형식 + 이중 무대 액자 구조 + ANE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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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 관찰

천상 회의 속 사탄의 출석을 마귀론·영적 전쟁 교리로 확장하지 않고 본문의 직함(ha-satan) 관찰로만 둠.

16절 "하나님의 불"이라는 사자의 호칭과 12절의 허락 사이 간극을 신정론 결론으로 봉합하지 않고 미해

결로 보존.

욥의 고백(21절)을 '고난 중 모범 답안'이라는 적용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1장 안의 사건 묘사로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1장은 우스 땅 욥의 완결된 평온(온전 tam·정직 yashar·경외·악에서 떠남, 7+3의 자녀와

7000+3000의 재산)을 세운 뒤, 천상 회의 1차에서 하사탄의 질문 "욥이 어찌 까닭 없이(chinnam) 하나님을 경

외하리이까"를 띄우고, 한계선 있는 허락 아래 네 차례 연쇄 재난(스바·불·갈대아·광풍)으로 그 평온을 벗겨낸

다음, 겉옷을 찢고 엎드린 욥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1:21)와 내레이터의 판정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니라"(1:22)로 닫히는 산문 서막이다.

한 문단: 카메라가 동방의 들에서 시작한다 — 양 떼가 지평선을 덮고, 새벽마다 한 사람이 자녀 수대로 번제

를 올린다. 화면이 위로 열린다 — 천상.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한계선이 그어진 허락과 함께 화면이 지상으로 떨어지고, 문이 네 번 열린다 — 칼, 불, 칼, 바

람. 마지막 보고가 자녀들을 데려간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린다. "여호와의 이

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천상을 보지 못한 사람의 경배로 1장이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

재

지상(우스)·천상 이중 무대. 7·3 숫자 패턴의 재산·자녀 목록. 채워진 소재에서 벗겨진 소재로.

2 첫 느낌·분위기 옛이야기풍 고요 → 보고의 연쇄 가속. 아는 독자와 모르는 욥의 어긋남. 고요—문답—굉음—고요의

소리 설계.

3 시작과 끝 소개(1절 네 마디 이름표) ↔ 판정(22절 범죄·원망하지 않음). 무대는 다 바뀌고 사람은 같은 인클루지

오.

4 등장인물·사상 욥·여호와·하사탄(정관사 직함)·사자 4인. chinnam — 경건의 동기를 겨눈 질문이 중심 사상.

5 장면 컷 평온(1~5)/천상 회의(6~12)/재난 연쇄(13~19)/응답(20~22) 4컷. 재난은 인간—자연 ABAB 교차.

6 의문·발견·정보 barakh 4회의 완곡—실제 교차. 사자 후렴 4회 동일. 천상 속 고발자의 출석 미해결. 동방 무대 배경.

7 동영상 들의 평온 → 천상 문답 → 네 번의 문 열림 → 찢고 엎드리는 경배 → 내레이터 판정, 암전.

8 초벌 제목·부제 "까닭 없이 — 천상의 질문과 지상의 엎드림"

9 기도·내면 내 경외에 붙은 까닭들을 본다. 모른다고 아뢰는 데서 멈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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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chinnam, 동기를 겨눈 질문: 사탄의 도전은 '욥이 경건한가'가 아니라 '욥의 경건이 무엇 때문인

가'다. 9절의 이 한 단어가 1~5절의 아름다운 목록을 거래의 증거물 목록으로 다시 읽게 만들고, 욥기 마흔두

장 전체를 끌고 가는 동력이 된다.

2. 결 2 — barakh의 왕복 운동: '복을 빌다'라는 한 동사가 1장에서 네 번 움직인다. 완곡(5절 욥의 염려)—실

제(10절 사탄의 시인)—완곡(11절 사탄의 예고)—실제(21절 욥의 찬송). 사탄이 11절에 걸었던 그 단어를 욥

이 21절에서 반대 방향으로 발화하며 1장의 승부가 갈린다.

3. 결 3 — 보지 못한 자의 경배: 독자는 천상을 보았고 욥은 보지 못했다. 그런데 더 깊은 고백은 보지 못한 쪽

에서 나온다. 이 드라마틱 아이러니는 42:5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에 이르러서야 풀리기 시작하는,

욥기에서 가장 긴 호흡의 장치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겔 14:14,20 — 노아·다니엘과 나란히 의인의 대명사로 호명되는 욥.

약 5:11 —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 1장의 인내가 신약에서 회고됨.

욥 2:1-10 — 같은 형식의 천상 회의 2차와 확장된 시험.

욥 42:10-17 — 갑절 회복. 1:3의 수치(7000·3000·500·500)가 42:12에서 배가되어 돌아옴.

전 5:15 —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 — 21절과 같은 모티프.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3절의 목록에서 시작한다 — 빈틈없이 갖추어진 평온을 천천히 센다.

멈춤 1: 9절에서 멈춘다 — "까닭 없이?" 내 경외에 붙어 있는 까닭들이 떠오른다.

멈춤 2: 네 번째 사자의 보고에서 멈춘다 — 자녀들. 더 셀 것이 남아 있지 않다.

끝: 21절에서 멈춘다 —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따라 읽을 수 있는지 스스로에

게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x] 1절↔22절 소개—판정 인클루지오

[x] 지상—천상—지상 이중 무대 완결

[x] chinnam 질문과 21절 첫 응답의 호응

[x] barakh 4회 교차 분포

[x] 재난 4연쇄와 사자 후렴 형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인과응보 논쟁과 욥의 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풍 속 여호와의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으로 움직이는데, 1장은 그 첫 국면

의 문을 연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1장은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의인'이라는 형상을 정경 안에 들여놓는 출

발점이다. 하나님이 친히 "내 종"이라 부르며 신뢰하신 사람(1:8)이 까닭을 듣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잃고도 경

배하는 그림 — 이 그림은 겔 14:14의 의인 명단과 약 5:11의 회고를 거쳐, 까닭 없이 고난당하신 종의 형상으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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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지는 긴 통로의 입구에 서 있다. 1장이 던진 chinnam의 질문에 대한 본격 응답은 38장의 폭풍에 이르

러서야 시작되므로, 1장은 욥기 전체가 갚아야 할 질문 하나를 정확히 발행하는 좌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울타리 안의 복에서 까닭 없는 경배로 / 채워진 목록(7000·3000·500·500)에서 알몸의 고백으로 / 천상의 질문

(1:9 chinnam)에서 지상의 엎드림(1:20-21)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1장은 '복이 있어서 경외하는가'라는 환원의 질문을 향해 '거두어진 다음에도 찬송한다'는

몸의 응답을 내놓는 운동이다. 다만 이 응답은 종결이 아니라 개시다 — 같은 질문이 2장에서 몸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3장부터는 욥 자신의 입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1장의 벡터는 욥기 전체를 '들음에서 봄으로' 끌고 가

는 긴 운동의 첫 구간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부자가 하루 만에 재산과 자녀를 잃은 이야기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거

래인가 사귐인가라는 본질이 움직인다. 사탄의 환원("울타리를 걷으시면 욕할 것입니다")에 대해 하나님은

변론하지 않으시고, 자기 종을 거시는 쪽을 택하신다 —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1:8). 고발 앞에

서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신뢰의 무게를 욥이 알지 못한 채 짊어진다는 것이 1장의 깊은

물길이다. 까닭을 설명해 주시는 대신 견디게 두시는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42장의 갑절 회복과 친히 임재

하시는 응답까지 이어지는 신실하심의 다른 얼굴로 — 그 전모는 아직 수면 아래에 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지만, 천상에서는 욥에 대해 가장 길게 말씀하신다. 침묵의 겉과 신뢰의 속이 한

장 안에 겹쳐 있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울타리를 세지 않고도 엎드릴 수 있는가 — 받은 것이 다 거두어진 빈 들판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

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를 따라 읽을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욥만큼 잃어 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9절의 질문이

욥에게만 걸린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게 한다 — 내 경외에는 몇 개의 까닭이 붙어 있는가. 복이 경외의 조건이

었는지는 복이 있는 동안에는 알 수 없다. 1장은 그 알 수 없음 앞에 독자를 세워 두고, 답을 강요하는 대신 한

사람이 엎드리는 뒷모습을 보여 준다. 천상을 보지 못한 채로 드린 경배 — 그 모름의 경배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소유를 지나간 질문이 이제 뼈와 살로 들어온다 — 천상 회의는 한 번으로 끝나

지 않는다(2:1).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chinnam — 까닭 없이.

미해결 질문

욥기 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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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하사탄(ha-satan)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설 수 있는가?

본문은 고발자의 출석을 설명도 놀람도 없이 서술한다(6절). 그 모임에서의 위치와 자격은 미해결. 보존.

Q2. 8절에서 여호와께서 먼저 욥을 거론하신 것은 자랑인가, 거심인가, 또 다른 무엇인가?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 발화의 의도를 본문이 밝히지 않는다. 보존.

Q3. 16절 사자가 부른 "하나님의 불"과 12절의 허락("네 손에 있거니와")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둘 것인가?

재난의 출처에 대한 현장의 호칭과 천상 장면의 서술이 다르다. 본문은 판정하지 않는다. 보존.

Q4. 5절 욥의 염려("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에 쓰인 barakh 완곡어법은 어디까지가 서기관 전

승의 흔적인가?

5·11절의 완곡 용법과 10·21절의 본래 용법이 한 장에 공존한다. 본문 전승 차원의 질문으로 보존.

Q5. 욥은 chinnam(까닭 없이)의 질문이 자기 위에 걸려 있음을 끝내 모른 채 통과하는데, 이 '모름'은 1장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가?

드라마틱 아이러니의 기능 — 독자만 아는 구도가 욥의 경배를 어떻게 비추는지. 보존.

Q6. 재난이 하필 넷이며 인간—자연—인간—자연으로 교차하는 구성은 의도된 설계인가?

ABAB 교차와 '자녀 마지막' 배열은 관찰되나 편집 의도의 확정은 어렵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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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2장

JOB-002  ·  시가서  ·  히브리어

두 번째 천상 회의 — "까닭 없이(chinnam)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

(tummah)을 굳게 지켰느니라"(2:3)는 평가 위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라는 사탄의 인간

론이 맞서고, 뼈와 살은 허락되되 생명은 보존되는 한계선 안에서 욥이 재 가운데 기와 조각

(cheres)으로 몸을 긁다가, 아내의 말에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로 답하고, 세

친구가 도착해 칠 일 칠 야 한 마디 없이 함께 앉음으로 — 말이 가장 많던 산문 서막이 가장 긴

침묵으로 닫히는 장.

관찰된 사실

욥기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1: 천상 회의장(1절) — 1:6과 거의 동일한 문장으로 다시 세워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섬.

무대 2: 재 무더기(8절) — 욥이 재(epher) 가운데 앉음. 1장의 집·들판의 주인이 재 위의 사람이 됨.

무대 3: 세 길의 수렴(11절) — 데만·수아·나아마에서 출발한 세 친구가 한 곳으로 모임.

소품: 종기(shechin, 7절 —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기와 조각(cheres, 8절), 재(8절), 찢긴 겉옷·티끌(aphar,

12절).

소재: "여전히(od)"라는 부사(3절), "까닭 없이(chinnam)"(3절), 가죽 속담(4절), 뼈와 살(5절), 생명이라는

한계선(6절), 칠 일 칠 야의 말없음(13절).

형식 소재: 2:1~6이 1:6~12의 반복 골격 위에 추가문 하나를 얹는 병행 구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재난의 반지름이 바깥(재산·자녀)에서 안(가죽·뼈·살·아내)으로 조여드는 압박감.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6절) — 허락이 넓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한계선.

말이 빠르게 오가는 천상(1~6절)과 동작이 느려지다 정지하는 지상(7~13절)의 온도 차.

1장과 같은 골격의 반복이 만드는 예감의 긴장. 긁는 소리만 남는 고요.

barakh 완곡어법(1:5·1:11·2:5·2:9)이 드리우는, 입에 담지 못하는 말의 장막.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13절: "밤낮 칠 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 마디도 말하는 자

가 없었더라."

하늘의 회의(서다·말하다)에서 땅의 침묵(앉다·말하지 않다)으로. 1:1의 소개로 열린 산문 서막이 말의 소

멸로 닫히고, 3:1 "욥이 입을 열어"가 이어짐.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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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 사탄(hassatan — '그 고발자'), 욥, 욥의 아내(첫 등장·첫 발화), 데만 사람 엘

리바스·수아 사람 빌닷·나아마 사람 소발.

사탄의 사상(4~5절):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 목숨 앞에서는 무엇이든 내놓는다는 거래의 인간론.

1:9의 두 번째 판본.

욥의 사상(10절):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 1:21과 짝을 이루는 수용.

내레이션의 평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 1:22과 달리 "입술로"라는 한정이

붙음.

아내의 발화(9절)가 여호와의 평가(2:3)와 같은 표현("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다")을 반대 방향으로 사

용.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6절): 두 번째 천상 회의 — "여전히"의 추가, 가죽 속담, 한계선의 이동.

컷 2 (7~8절): 종기와 기와 조각 — 대사 없는 컷. 재 가운데 앉은 욥.

컷 3 (9~10절): 아내의 권고와 욥의 대답 —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컷 4 (11~13절): 세 친구의 도착 — 알아보지 못함, 울음, 찢긴 겉옷, 티끌, 칠 일 칠 야의 말없음.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tummah(ה �תָּ .온전함. 1:1 tam의 명사형. 2:3(여호와)·2:9(아내)에서 "굳게 지키다"와 결합 — (�תֻּ

chinnam(חִ�תָּם) — 까닭 없이. 1:9 사탄의 단어가 2:3에서 여호와의 입으로 반환됨.

or be'ad or(עוֹר ְ�עַד־עוֹר) — "가죽으로 가죽을". 4절. 전치사 be'ad는 '대신·둘레'.

barakh(ְרַך .표면 '축복하다', 문맥상 반대 의미의 완곡어법. 1:5·1:11·2:5·2:9 네 차례 — (�תָּ

shechin(ְ�חִין) — 종기. 7절. 출 9:9(여섯째 재앙)·신 28:35(저주 목록)와 동일 어휘.

cheres(ׂחֶרֶש) — 토기 조각. 8절. / lehitgared(לְהִתְ�תָּרֵד) — 자기 몸을 긁다. 구약 단 1회 출현(하팍스).

epher(אֵפֶר) — 재. 8절. / aphar(פתָּר .티끌. 12절 — (עתָּ

nud(נוּד) — 위문하다. 본래 '몸을 흔들다·함께 흔들리다'의 뉘앙스. 11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병행 구조: 2:1~6 ∥ 1:6~12. 차이 셋 — ① 2:3의 추가문("까닭 없이 치게 하였어도 여전히"), ② 논거의 이

동(소유물→몸), ③ 한계선의 이동(몸에 손대지 말라→생명은 해하지 말라).

barakh 사슬: 1:5(욥의 염려) → 1:11(사탄의 예언) → 2:5(예언 반복) → 2:9(아내의 권고). 네 번 모두 완곡어

법, 욥의 입에서는 끝내 나오지 않음.

tummah의 이중 사용: 하늘의 칭찬(2:3)과 땅의 추궁(2:9)이 같은 표현을 쥠.

1:22 "범죄하지 아니하고" → 2:10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 한정어의 등장.

침묵 종결: 말로 가득한 산문 서막이 칠 일 칠 야의 말없음(2:13)으로 닫히고 3:1의 입 엶과 경첩처럼 맞물

림.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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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겉옷 찢기·티끌 뿌리기·땅에 앉기는 고대 근동 표준 애도 형식 — 우가릿 문헌의 엘 신 애도 장면과 형식

유사. 배경.

칠 일 애도: 창 50:10(칠 일 애곡)·삼상 31:13(칠 일 금식)과 같은 관습 단위. 살아 있는 욥 곁에서 장례의 문

법이 진행되는 셈. 배경.

cheres(깨진 토기)는 고대 근동의 가장 흔한 생활 폐기물로 오스트라콘으로 재사용되던 물건. 배경.

LXX는 2:9 아내의 발화를 긴 연설로 확장 — MT 한 문장이 여러 문장이 됨.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2 ↔ 욥 1:6~12 (천상 회의 병행 구조)

욥 2:3 ↔ 욥 1:1·1:8 (tam·tummah — 온전함의 사슬)

욥 2:7 ↔ 출 9:9·신 28:35 (shechin — 종기 어휘의 공유)

욥 2:8 ↔ 겔 27:30·애 2:10 (재·티끌·땅에 앉는 애도)

욥 2:13 ↔ 창 50:10·삼상 31:13 (칠 일 애도 관습)

욥 2:11 ↔ 욥 42:7~9 (세 친구의 첫 등장과 마지막 평가)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낯익은 하늘의 구도가 다시 열린다. 같은 질문, 같은 자랑 — 그 위에 새 문장 하나.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

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의 속담과 두 번째 허락, 그리고 한계선. 화면이 지

상으로 떨어진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번지는 종기, 재 무더기, 깨진 토기 조각, 긁는 소리. 아내의 한 문장

과 욥의 한 문장. 지평선 세 방향에서 오는 세 사람 — 멈춰 서고, 알아보지 못하고, 울고, 찢고, 뿌리고, 앉는다.

해가 일곱 번 지고 뜬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긁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 남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칠 일 칠 야,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 침묵으로 닫히는 산문 서막"

초벌 부제: "두 번째 천상 회의의 '여전히'와 가죽 속담, 생명이라는 한계선 안의 종기와 기와 조각, 아내의

권고와 욥의 수용을 지나, 세 친구의 말없는 동석으로 1~2장 국면을 매듭짓고 3장의 입 엶을 예비하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2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병행 구조 세 차이 + barakh 사슬 + ANE 애도 관습 + 칠 일 단위)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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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 관찰

2:3의 "까닭 없이"를 고난 신학의 교리 명제로 확정하지 않고 어휘 반환의 관찰로만 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의 한정을 마음의 범죄 암시로 단정하지 않고 1:22과의 차이 관찰로만 둠.

아내의 발화를 인물 평가(비난·옹호)로 끌고 가지 않고 barakh 사슬의 관찰에 머묾.

친구들의 침묵을 미덕 또는 실패로 채점하지 않고 본문이 적은 이유("고통이 심함을 보므로")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2장은 1:6~12의 골격을 반복하는 두 번째 천상 회의에서 "까닭 없이(chinnam) 그를 치게 하였어

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tummah)을 굳게 지켰느니라"(2:3)는 평가를 더하고, "가죽으로 가죽을"이라는

사탄의 거래론에 생명 보존이라는 한계선(2:6)을 둔 채 시험을 몸의 층위로 허락하며, 재 가운데 기와 조각

(cheres)으로 몸을 긁는 욥이 아내의 권고에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2:10)로 답한 뒤, 세 친

구의 칠 일 칠 야 말없는 동석(2:13)으로 산문 서막을 닫는 장이다.

한 문단: 낯익은 하늘의 구도가 다시 열린다. 같은 질문과 같은 자랑 위에 새 문장 하나 — "까닭 없이 치게 하

였어도 여전히". 사탄이 속담으로 응수한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허락은 넓어지고 한계선은 안쪽으

로 옮겨진다 —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번지고, 재 위의 욥이 깨

진 토기 조각으로 몸을 긁는다. 아내가 묻고 욥이 답한다.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지평선 세

방향에서 세 사람이 와서, 알아보지 못하고, 울고, 찢고, 뿌리고 — 앉는다. 해가 일곱 번 지고 뜨는 동안 아무

도 말하지 않는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

재

천상 회의장→재 무더기→세 길의 수렴. 종기·cheres·재·티끌 — 살갗과 흙의 소품들. "여전히"의 추

가문.

2 첫 느낌·분위기 재난의 반지름이 안으로 조여듦. "다만"의 한계선. 말의 하늘과 침묵의 땅. barakh의 장막.

3 시작과 끝 "여호와 앞에 서니"(1절) ↔ "한 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13절). 서다→앉다, 말→말없음.

4 등장인물·사상 아내의 첫 발화·세 친구의 첫 등장. 사탄의 거래 인간론(2:4) vs 욥의 수용(2:10). "입술로"라는 한정.

5 장면 컷 회의(1~6)/종기와 토기 조각(7~8)/아내와 대답(9~10)/도착과 침묵(11~13) 4컷.

6 의문·발견·정보 병행 구조의 세 차이. chinnam의 반환. barakh 네 차례 사슬. ANE 애도 문법. cheres 용도 미해결.

7 동영상 하늘의 말→살갗의 고통→세 길의 수렴→일곱 날의 정지 화면.

8 초벌 제목·부제 "칠 일 칠 야,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 침묵으로 닫히는 산문 서막"

9 기도·내면 준비한 말을 내려놓고 잿더미 곁에 앉는다. 답을 구하지 않는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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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반복 속의 세 차이: 2:1~6은 1:6~12의 거의 완전한 반복이며, 차이는 셋이다 — "까닭 없이 치게 하

였어도 여전히"라는 추가문, 소유물에서 몸으로 옮겨 간 논거, "몸에 손대지 말라"에서 "생명은 해하지 말

라"로 이동한 한계선. 반복이 차이를 도드라지게 한다.

2. 결 2 — 같은 단어, 반대 방향: chinnam은 사탄의 질문(1:9)에서 여호와의 평가(2:3)로 되돌아오고, tummah

는 하늘의 칭찬(2:3)과 아내의 추궁(2:9)에 같이 쥐어지며, barakh는 네 차례 모두 완곡어법으로만 적힌다. 어

휘의 왕복이 이 장의 신경망이다.

3. 결 3 — 말의 소멸로 닫히는 서막: 회의·속담·권고·대답으로 이어지던 말들이 13절에서 일제히 멎는다. "고

통이 심함을 보므로 한 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산문 서막은 결론이 아니라 침묵으로 끝나고, 그 침묵

이 3장의 입 엶을 받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1:6~12 — 천상 회의 병행 구조의 원판.

욥 1:1·1:8 — tam·tummah, 온전함 사슬의 출발점.

출 9:9·신 28:35 — shechin(종기) 어휘의 공유.

애 2:10·겔 27:30 — 땅에 앉는 침묵과 티끌의 애도.

창 50:10·삼상 31:13 — 칠 일 애도 관습.

욥 42:7~9 — 세 친구의 첫 등장이 책 끝의 평가와 수미를 이룸.

E · 한 독자의 의식흐름

시작: 1절에서 멈칫한다 — 또? 같은 회의가 다시 열린다는 사실만으로 불안해진다.

멈춤 1: 3절에서 멈춘다 — "까닭 없이". 욥을 친 데에 까닭이 없었다고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멈춤 2: 6절에서 멈춘다 — "다만 그의 생명은". 허락의 문장 안에 보존의 문장이 들어 있다.

멈춤 3: 10절에서 멈춘다 — "복을 받았은즉 화도". 따라 말하기 어려운 문장 앞에서 속도가 떨어진다.

끝: 13절에서 오래 머문다 — 일곱 날의 말없음. 다음 장을 넘기기가 조심스러워진다.

F · 자족성 점검

[x] 병행 구조와 세 차이(2:1~6 ∥ 1:6~12)

[x] chinnam·tummah·barakh 어휘 왕복

[x] 한계선의 이동과 보존(2:6)

[x] 종기·cheres·재·티끌의 소품 계열

[x] 칠 일 칠 야 침묵 종결(2:13)과 3:1로의 경첩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

이다"이다. 욥기의 국면은 1~2장 천상 회의·재난, 3~31장 인과응보 논쟁과 욥의 항변, 32~37장 엘리후, 38~41

장 폭풍 속 여호와의 응답, 42장 봄·회개·회복으로 이어진다. 2장은 첫 국면의 매듭이자 둘째 국면으로 넘어가

는 문턱이다. 천상의 까닭(2:3 "까닭 없이")은 독자에게만 보였고 욥에게는 끝까지 비밀로 남는다 — 이 비대

칭이 3장부터 31장까지의 논쟁 전체를 가능하게 한다. 친구들은 까닭을 모르는 채 인과응보의 도식으로 답하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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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들 것이고, 욥은 까닭을 모르는 채 항변할 것이다. 그리고 38장의 응답자는 까닭을 설명하는 대신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오신다. 2장 13절의 침묵은 그 긴 도정의 들머리에 놓인, 아직 아무 도식도 작동하지 않는 시간

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의인의 형상이 여기서 윤곽을 얻는다 — 본문 안에서는 욥

의 윤곽이며, 정경 전체의 독자는 이 윤곽이 어디까지 깊어지는지를 욥기 너머에서도 따라가게 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유의 시험에서 몸의 시험으로 / 말이 가득한 천상 회의에서 말이 사라진 잿더미로 / 홀로 앉은 욥에게서 곁

에 앉은 세 사람으로 — 그리고 침묵에서 3장의 입 엶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2장은 시험의 깊이와 침묵의 깊이를 같이 늘린다. 허락이 가죽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말

은 줄어들고, 13절에서 완전히 멎는다. 그 멎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장의 첫 절이 보여 준다 — 칠 일의

말없음은 30장 분량의 논쟁이 차오르기 직전의 수위였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종기와 잿더미, 토기 조각과 찢긴 겉옷, 애도의 관습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

다. 2:3의 자랑은 1:8보다 길어졌다 — 시험이 깊어지는 동안 욥을 향한 천상의 평가는 줄지 않고 늘었다. "까

닭 없이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본문이 보여 주는 구도 안에서, 여호

와는 욥을 변호하시는 쪽에 서 계시고 그 신뢰를 고발자 앞에서 거두지 않으신다. 까닭은 설명되지 않은 채

신뢰가 먼저 보인다 — 그것도 욥에게가 아니라 독자에게만. 욥은 재 위에서 그 문장을 알지 못한다. 이 비대

칭이 빙산의 아랫부분이다: 보이는 것은 버려진 듯한 한 사람이지만, 들리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은 "내 종

욥"이라 불리고 있다. 그리고 한계선 —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 은 고발자의 손이 닿는 범위

가 끝까지 허락 아래에 있음을 보여 준다. 잿더미 위의 혼돈조차 무제한이 아니다.

J · 실존적 부름 — 한 문장의 불씨

누군가의 잿더미 곁에서, 준비해 간 말을 내려놓고 앉을 수 있는가 —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한 마디도 말하

는 자가 없었더라."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위로의 기술을 강의하지 않는다. 다만 세 사람이 멀리서 와서, 알아보

지 못하고, 울고, 자기 옷을 찢고, 칠 일 칠 야를 말없이 함께 앉았다는 사실을 적을 뿐이다. 그들의 말은 3장

이후 길을 잃겠지만, 이 일곱 날의 동석만은 본문이 아무 흠도 적지 않은 채 보존한다. 독자는 두 위치로 초대

된다 — 까닭을 듣지 못한 채 재 위에 앉은 욥의 곁과, 말을 삼킨 채 그 곁에 앉은 친구들의 곁. 어느 쪽이든, 이

장은 설명보다 먼저 도착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여전히(od).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칠 일 칠 야의 침묵이 수위 끝까지 차올랐다 — 3장에서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산문의 수용이 시의 탄식으로 터진다.

미해결 질문

욥기 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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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4절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는 정확히 어떤 거래를 가리키는 속담인가?

물물교환·가축 거래·동해보복 등 여러 기원 제안이 있으나 속담의 본래 맥락은 확정되지 않는다. 본문도

풀이 없이 인용만 한다. 보존.

Q2. 9절 아내의 barakh는 완곡어법으로 '욕하라'인가, 문자 그대로 '복을 빌고 죽으라'는 반어인가?

1:5·1:11·2:5와의 사슬은 완곡어법 쪽을 가리키나, 문자 의미로 읽는 독법도 본문이 배제하지 않는다. 보존.

Q3. 욥의 병 shechin은 어떤 질병인가?

본문은 부위(발바닥~정수리)와 행위(긁음)만 기록하고 병명을 진단하지 않는다. 출 9장·신 28장과 같은 어

휘라는 사실만 남는다. 보존.

Q4. 10절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의 한정은 마음의 상태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1:22에는 없던 "입술로"가 붙는다. 탈무드(바바 바트라 16a-b)도 이 차이를 토론했으나 본문 자체는 침묵한

다. 보존.

Q5. 세 친구의 칠 일 칠 야 말없음은 애도 관습의 이행인가, 압도된 반응인가, 둘 다인가?

본문은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라는 이유만 적는다. 관습(창 50:10·삼상 31:13)과 겹치지만 동기는 명시되

지 않는다. 보존.

Q6. 사탄은 왜 2장 이후 욥기에서 다시 등장하지 않는가?

고발자가 무대에서 사라지고 38장의 응답자는 여호와 자신이다. 퇴장의 이유를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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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3장

JOB-003  ·  시가서  ·  히브리어

칠 일 밤낮의 침묵(2:13)이 깨지고 산문이 시로 바뀌는 첫 장 — 욥은 사탄이 예고한 대로 하나

님을 저주하지 않고 자기 '날(yom)'을 저주하며(qalal), 창세기의 "빛이 있으라"가 "그 날은 어둠

(choshek)이 되었더라면"으로 뒤집히고, 세 번의 "어찌하여(lammah)"가 응답 없이 쌓이며,

1:10의 울타리가 3:23에서 가둠(sakhakh)으로 되돌아와 "평온도 안일도 휴식도 없고 불안

(rogez)뿐"(3:26)으로 닫히는 — 욥기 둘째 국면(논쟁·항변)의 개막.

관찰된 사실

욥기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물리적 무대: 잿더미 위(2:8), 칠 일 밤낮의 침묵 끝(2:13). 시가 시작되면 무대가 "그 날(yom)·그 밤

(lailah)"이라는 시간 자체로 이동.

소품(빛을 지우는 것들): 어둠(choshek), 사망의 그늘(tsalmavet), 구름, 흑암, 꺼지는 새벽 별, 열리지 않는

"아침의 눈꺼풀"(3:9).

소품(무덤의 가구들): 왕들의 폐허(3:14), 고관들의 은금(3:15), 갇힌 자의 풀린 사슬과 사라진 호통(3:18).

소품(현재): 음식보다 앞서는 탄식, 물처럼 쏟아지는 신음(3:24).

소재: 저주(qalal)의 표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일이라는 비켜남(3:1 ↔ 1:11, 2:5).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칠 일의 침묵이 터지는 공기 — 그런데 터진 말이 욕설이 아니라 병행법을 갖춘 시.

4~9절 어둠 어휘의 겹침 vs 13~19절 무덤 단락의 고요한 안식 — 대비.

산문에서 시로 — 욥기 안에서 처음으로 욥의 내면이 길게 열리는 전환.

yehi choshek(3:4)이 창 1:3 yehi or와 같은 형태의 명령형이라는 형식 관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3:1 —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산문 도입, 3절부터 운문).

3:26 —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이 있구나"(rogez).

과거의 한 날을 지우려는 시작 → 바뀌지 않은 현재의 불안으로 끝. 침묵(2:13)에서 rogez(3:26)로.

26절은 종결이 아니라 4:1 엘리바스 발화의 문턱.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발화자는 욥 단독. 세 친구는 현장에 있으나 침묵 유지.

하나님은 3인칭으로만 등장(3:4, 20, 23) — 욥은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관해 말함.

사상 1: 무덤의 평등(13~19절) — 왕·모사·고관·낙태된 아이·갇힌 자·종·작은 자와 큰 자가 같은 곳에서 쉼.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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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2: 빛과 생명의 역전(20~22절) — 선물의 언어가 짐의 언어로, 죽음을 보배처럼 찾음.

사물: 리워야단(3:8) — 날을 저주하는 자들이 깨우는 바다 괴물. 저주 전문가의 소환 희망.

23절의 '사람'은 geber(장정) — 길 잃은 이가 연약자가 아니라는 어휘상 대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10절): 날과 밤을 향한 저주 — 날에는 어둠을, 밤에는 캄캄함·불임·별의 꺼짐을. 리워야단을 깨우

는 자들 호출.

컷 2 (11~19절): 첫 lammah(11절) — 무덤 안식 파노라마.

컷 3 (20~23절): 둘째 lammah(20절) — 죽음을 찾는 이들, 둘러싸인(sakhakh) geber.

컷 4 (24~26절): 현재의 신음 — 두려움의 도착(25절), 평온·안일·휴식의 전면 부정, rogez(26절).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qalal(קלל) — 저주하다. 3:1. 사탄의 완곡어법 barak(1:11, 2:5)과 다른 직접 동사.

yom(יוֹם) — 날. 3:3. / lailah(לַילְתָּה) — 밤. 3:3.

choshek(ְחֶֹ�ך) — 어둠. 3:4. yehi choshek은 창 1:3 yehi or와 동형 명령형.

tsalmavet(וֶת .사망의 그늘. 3:5 — (צַלְמתָּ

leviathan(ן .리워야단. 3:8. LXX는 to mega kētos(큰 바다 짐승)로 번역 — (לִוְיתָּתתָּ

lammah(ה .어찌하여. 3:11, 12, 20 — (לתָּ�תָּ

nuach(ַנוּח) — 쉬다. 3:13. / shaqat(קַט .평온하다. 3:13, 26 — (�תָּ

geber(ֶ�בֶר) — 장정·사내. 3:23. / sakhakh(שׂכך) — 둘러싸다·덮다. 3:23. 1:10 울타리 어휘와 울림.

rogez(רגֶֹז) — 불안·소요. 3:26.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산문(1~2장) → 운문(3장~) 전환의 첫 장. 3:1~2는 산문 도입, 3절부터 병행법의 시.

3단락 구성: 저주(1~10) / 첫 lammah와 무덤 파노라마(11~19) / 둘째 lammah와 현재의 신음(20~26).

저주 단락 내부의 날(3~5)·밤(6~10) 분할 — 창조 기사의 낮·밤 구분과 맞물리는 반(反)창조 짜임.

쉼 어휘(nuach·shaqat)가 무덤 단락을 채우고, 26절에서 평온·안일·휴식이 전부 부정되며 rogez만 남는 대

조.

"거기서는(sham)" 반복(17, 19절) — 여기 아닌 '거기'를 가리키는 지시의 반복.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우가릿 신화의 Lotan(ltn) — 바다 혼돈 괴물 전승이 leviathan 어휘의 배경 — 배경.

메소포타미아 Ludlul bēl nēmeqi, 수메르 '사람과 그의 신' — 까닭 모를 고난의 탄식 장르가 ANE에 존재 —

배경.

3:8의 "날을 저주하는 자들"이 직업 주술가 집단인지 시적 표현인지 — 배경 후보, 미해결.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3:4 ↔ 창 1:3 (yehi choshek ↔ yehi or — 창조 발화의 역전 형태)

욥 3:23 ↔ 욥 1:10 (sakhakh — 울타리에서 가둠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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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 3:3-10 ↔ 렘 20:14-18 (예레미야의 생일 저주 병행)

욥 3장 ↔ 욥 38장 (날·빛·바다·별 어휘가 폭풍 질문으로 회귀)

욥 3:25 ↔ 욥 1:5 (늘 두려워 번제를 드리던 욥 — 연결 후보, 본문 미명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잿더미 위, 칠 일째의 정지 화면에서 욥의 입이 열린다. 화면이 과거의 한 날로 거슬러 오르고, 그 위로 어둠과

구름과 사망의 그늘이 내린다. 밤의 새벽 별들이 꺼지고 아침의 눈꺼풀은 열리지 않는다. 저주의 전문가들이

리워야단을 깨우려 한다. 전환 — 고요한 지하, 왕과 모사와 고관과 갇힌 자와 종이 나란히 쉰다. 다시 지상 —

길이 보이지 않는 geber, 사방의 둘레. 마지막 프레임 — 밥상 앞에서 물 쏟아지듯 우는 사람, 26절의 자막: 평

온도 안일도 휴식도 없고, rogez. 화면이 멈추고 엘리바스가 숨을 고른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입은 열렸는데 평안은 오지 않았다 — 한 날을 허무는 반창조의 탄식"

초벌 부제: "칠 일의 침묵이 깨지고 산문이 시로 바뀌는 첫 장 — 저주의 표적이 하나님을 비켜 자기 날에

닿고, 세 번의 lammah가 응답 없이 쌓이며, 울타리(1:10)가 가둠(3:23)으로 되돌아와 rogez로 닫히는 둘째

국면의 문"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2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산문→운문 전환 + 반창조 짜임 + ANE 탄식 장르 + sakhakh 울림)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sakhakh(3:23)와 1:10 울타리의 울림을 저자 의도로 확정하지 않고 어휘 관찰로만 둠.

3:25를 1:5와 연결하는 읽기를 추정으로 표시하고 본문 미명시를 명기함.

욥의 탄식을 '믿음 부족'이나 '연단의 과정' 같은 교리 틀로 평가하지 않고 본문의 말로만 둠.

무덤 단락(13~19절)을 내세 교리로 체계화하지 않고 욥의 발화로만 기록함.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3장은 칠 일 밤낮의 침묵(2:13)이 깨지고 산문이 운문으로 바뀌는 첫 장으로, 욥이 사탄의 예고

와 달리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날'을 저주하며(qalal), 창조의 "빛이 있으라"를 "그 날은 어둠이 되었더라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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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yehi choshek)으로 뒤집고, 세 번의 lammah(11, 12, 20절)를 응답 없이 쌓으며, 1:10의 울타리를 3:23의 가

둠(sakhakh)으로 경험한 끝에 "평온도 안일도 휴식도 없고 불안(rogez)뿐"(3:26)으로 닫히는 — 논쟁·항변 국

면의 개막이다.

한 문단: 잿더미 위, 칠 일째의 정지 화면에서 욥의 입이 열린다. 터져 나온 말은 욕설이 아니라 병행법을 갖춘

시다 — 과거의 한 날 위로 어둠과 구름과 사망의 그늘이 내리고, 새벽 별이 꺼지고, 리워야단을 깨우는 자들

이 호출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3:11). 화면이 고요한 지하로 바뀌어 왕과 고

관과 갇힌 자와 종이 나란히 쉬는 곳을 비춘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는가"(3:20). 길이 보

이지 않는 geber가 사방의 둘레 안에 서 있다. 마지막 프레임 — 밥상 앞에서 물 쏟아지듯 우는 사람, 그리고

26절: 평온도, 안일도, 휴식도 없고 — rogez. 막은 내리지 않고, 엘리바스가 숨을 고른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잿더미와 침묵의 끝 → 무대가 '그 날·그 밤'이라는 시간으로 이동. 빛을 지우는 소품들과 무덤의 가구들.

저주의 표적이 비켜남.

2 첫 느낌·분위기 터짐과 형식의 공존 — 무너진 말이 시의 꼴을 갖춤. 어둠 어휘의 겹침 vs 무덤 단락의 고요.

3 시작과 끝 "입을 열어 생일을 저주"(1절) → "불안만이 있구나"(26절). 침묵에서 rogez로. 끝이 4장의 문턱.

4 등장인물·사상 욥 단독 발화, 하나님은 3인칭. 무덤의 평등(13~19). 빛·생명의 역전(20~22). 리워야단 소환. geber와

sakhakh.

5 장면 컷 저주(1~10)/첫 lammah·무덤 파노라마(11~19)/둘째 lammah·둘러싸인 geber(20~23)/현재의 신음(24~26)

4컷.

6 의문·발견·정보 반창조 짜임(yehi choshek↔yehi or). 원어 12개. 쉼 어휘의 전면 부정. 리워야단 전문가 정체 미해결.

ANE 탄식 장르.

7 동영상 잿더미→과거의 날 지우기→지하의 안식→둘러싸인 현재→rogez에서 정지.

8 초벌 제목·부제 "입은 열렸는데 평안은 오지 않았다 — 한 날을 허무는 반창조의 탄식"

9 기도·내면 응답 없는 lammah를 고치지 않고 듣는다.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과 아직 말 걸지 못한다는 것 사이에 머

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비켜난 저주: 사탄은 두 번 "주를 향하여 욕하리라"(1:11, 2:5) 예고했으나, 욥의 qalal은 자기 생일에

닿는다(3:1). 가장 어두운 발화 속에서 표적이 하나님을 비켜 간다는 사실이 이 장의 뼈대다. 탄식의 극단과 경

외의 마지노선이 한 본문 안에 공존한다.

2. 결 2 — 반창조의 문법: "그 날은 어둠이 되었더라면"(yehi choshek)은 창조의 첫 발화(yehi or)와 같은 형태

다. 날과 밤을 갈라 저주하는 구성(3~5절/6~10절)도 창조 기사의 낮·밤 구분을 거꾸로 탄다. 욥은 세계를 허무

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가 들어선 그 하루를 창조 이전으로 되돌리려 한다.

3. 결 3 — 울타리에서 가둠으로: 1:10에서 사탄이 가리킨 보호의 둘레가 3:23에서 길을 막는 둘레(sakhakh)로

들린다. 같은 손이 두른 둘레를 욥은 이제 벽으로 경험한다. 이 어휘의 역전이, 같은 하나님 아래에서 신뢰와

탄식이 갈라지는 욥기 둘째 국면의 입구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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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창 1:3 — yehi or ↔ yehi choshek(3:4). 창조 발화의 역전 형태.

욥 1:10 — 울타리 어휘가 3:23의 가둠으로 되돌아옴.

렘 20:14-18 — 예레미야의 생일 저주. 정경 안의 가장 가까운 병행.

욥 38장 — 3장이 어둠에게 명령한 날·빛·바다·별의 목록이 폭풍 속 질문 목록으로 회귀.

욥 1:5 — 늘 두려워 번제를 드리던 욥과 3:25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 연결 후보(본문 미명시).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칠 일의 침묵 끝에서 듣는다 — 터져 나온 첫 마디가 저주라는 것에 멈칫한다.

멈춤 1: 3:1에서 멈춘다 — 저주의 표적이 하나님이 아니다. 안도인지 더 깊은 아픔인지 가리기 어렵다.

멈춤 2: 13~19절에서 멈춘다 — 무덤이 안식처럼 보이는 사람의 현재는 얼마나 무거운가.

멈춤 3: 3:23에서 멈춘다 — 두르심이 가둠으로 느껴지는 날이 내게도 있었다.

끝: 26절의 rogez에서 멈춘다 — 답이 오기 전의 불안을 본문이 잘라내지 않는다. 나도 잘라내지 않기로 한

다.

F · 자족성 점검

[x] 산문→운문 전환의 첫 장 기록

[x] qalal의 표적 비켜남(1:11·2:5 ↔ 3:1) 관찰

[x] 반창조 짜임(yehi choshek ↔ yehi or)

[x] 세 번의 lammah와 무덤 안식 파노라마

[x] sakhakh 역전(1:10 ↔ 3:23)과 rogez 종결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42:5)다. 권의 국면은 다섯이다 — 천상 회의·재난(1~2장), 인과응보 논쟁·욥의 항변(3~31장), 엘리후

(32~37장), 폭풍 속 여호와의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3장은 둘째 국면의 개막이다. 첫 국면이 "주

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1:21)라는 들음의 신앙으로 닫혔다면, 3장은 그 들음의 언어

가 더 버티지 못하고 갈라지는 출발점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42:5의 '봄'까지 가는 길이 찬양이나 결심이

아니라 생일 저주라는 가장 낮은 골짜기에서 출발한다는 것 — 그 출발의 위치가 이 장의 좌표다. 침묵 속의

신실하심이라는 권의 심장은 여기서 아직 보이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채로 욥의 탄식 스물여섯 절이 정경 안

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칠 일의 침묵에서 발화로 / 산문에서 시로 /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1:21)의 들음에서, 응답 없는 lammah의

골짜기로 —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야 도달할 42:5의 봄을 향해.

한 화살표로 좁히면, 3장은 아래로 내려가는 운동이다. 그러나 닫히는 하강이 아니다 — 3장이 어둠에게 명령

한 날·빛·바다·별의 어휘들은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시는 어휘로 되돌아온다. 욥이 지우려 한 창조의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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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 욥을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의 질문 목록이 된다. 탄식의 언어가 버려지지 않고 응답의 자재로 회수되

는 먼 운동이 여기서 시작된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생일 저주와 죽음 소원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 두 가지가 움직인다. 첫째, 사탄의 예고가 빗나가

있다 — "주를 향하여 욕하리라" 했으나 욥의 저주는 자기 날에 닿았다. 천상 회의에서 걸린 내기의 축이, 가장

어두운 발화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은 채 지나간다. 둘째, 하나님은 침묵하시되 끊지 않으신다. 스물여섯 절

의 탄식이 검열 없이 이어지고, 그 전부가 정경 안에 보존된다. 까닭을 풀어 주지 않으시는 침묵과, 탄식을 멈

추게 하지 않으시는 허용 — 그 둘이 겹쳐 있는 폭이 이 장의 수면 아래다. 욥이 하나님을 3인칭으로만 말하는

거리, 그 거리마저 끊어 내지 않으시고 38장의 폭풍까지 데려가시는 — 끝내 친히 응답하시며 갑절로 회복하

시는 신실하심이, 아직 아무 표지 없이, 탄식하는 사람 곁의 침묵으로 있다.

J · 실존적 부름 — 한 마디의 불씨

탄식해도 되는가 — 3장은 그 물음에 스물여섯 절의 지면으로 답한다. 무덤이 안식처럼 보이는 날의 말까지

정경은 잘라내지 않았다. rogez로 끝나는 장이 성경 안에 있다.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욥처럼 저주하라고 권하지 않고, 욥의 탄식을 듣던 침묵의

곁으로 초대한다. 답이 오기 전의 불안을 서둘러 봉합하지 않는 것, 어찌하여가 응답 없이 끝나는 날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 그 지점에 함께 서 보라는 부름이다. 들음의 신앙이 갈라지는 골짜기가 봄의 신앙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을, 3장은 아직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은 채로, 다만 탄식하는 사람의 말이 끝까지 들리게 둔

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lammah(어찌하여).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욥의 탄식이 응답 없이 허공에 머무는 그 정적을 견디지 못하고, 칠 일을 침묵하던 엘

리바스가 입을 연다(4:1) — 인과응보의 논리가 위로의 옷을 입고 들어서는 논쟁의 막이 오른다.

미해결 질문

욥기 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3:8 "날을 저주하는 자들, 리워야단을 깨우기에 익숙한 자들"은 누구인가?

ANE의 직업 주술가 집단인지, 시적 과장인지 본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보존.

Q2. 3:4의 yehi choshek은 창세기 1:3 yehi or를 의도적으로 뒤집은 것인가?

동형 명령형이라는 형식은 관찰되나 저자의 인용 의도는 확정하기 어렵다. 보존.

Q3. 3:23의 sakhakh(둘러싸다)는 1:10의 울타리 어휘를 받는 언어유희인가?

보호의 둘레가 가둠의 둘레로 들리는 울림은 관찰되나, 동일 어근 운용의 의도성은 미해결이다. 보존.

Q4. 3:25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은 재난 이전부터의 두려움인가, 재난 이후의 두려움인가?

1:5의 습관적 번제와 연결하면 이전부터로 읽히지만 본문이 시점을 명시하지 않는다. 보존.

• 

• 

• 

• 

21



Q5. 욥은 왜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지 않고 3인칭으로만 말하는가?

의도된 거리인지 탄식 장르의 관습인지 — 이후 장들(7:7 이하 등)의 2인칭 전환과 대조해야 할 미해결 지

점. 보존.

Q6. 무덤 안식 묘사(13~19절)는 당시의 스올 이해를 반영하는가, 욥의 수사인가?

죽음 이후에 관한 교리 진술인지 절망의 언어인지 본문이 가르지 않는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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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4장

JOB-004  ·  시가서  ·  히브리어

칠일의 침묵을 깨고 처음 입을 연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죄 없이(naqi) 망한 자가 누구인

가"(4:7)로 인과응보 도식을 욥기에서 처음 정식화하고, 밤의 환상 속 조용한 소리(demamah)

로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4:17)를 묻는데 — 독자는 1~2장의 천상 회의를 알고

엘리바스는 모른다는 정보의 간격이 이 변론 전체를 흔들고 있는 장.

관찰된 사실

욥기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1: 2장에서 이어지는 잿더미 — 공간은 그대로, 칠일의 침묵이 처음 깨지는 음향 변화.

무대 2: 12~16절 엘리바스의 회상 속 밤 — 침상, 깊은 잠, 지나가는 영, 멈춰 선 형상.

낮의 소품: 농기구(밭 갈다·뿌리다·거두다, 8절), 사자 일가(10~11절).

밤의 소품: 곤두선 털(15절), 알아볼 수 없는 형상(16절), 조용함(demamah) 뒤의 목소리.

소멸의 소품: 흙 집(bate chomer)·티끌 터·좀(19절), 장막 줄(21절).

소재: 의문문 연쇄(2·6·7·17·21절), 욥의 과거 네 동작(3~4절 — 교훈·강하게·붙듦·굳세게).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정중함과 서늘함의 동거 — 허락을 구하는 서두(2절)에서 정죄의 그림자(7절)로.

칭찬(3~4절)이 추궁(5절)의 디딤돌로 쓰이는 아픔.

12절부터 장르 전환 — 낮의 변론에서 한밤의 환상 보고로, 공포에 가까운 질감.

17절 이후 개인('너')에서 보편('사람'·'그들')으로 물러나는 거리감.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2절: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싫증을 내겠느냐."

21절: "장막 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허락을 구하는 질문 → 인류 전체의 사망 선고. 2인칭 '너' → 3인칭 복수 '그들'의 확대.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엘리바스(데만 — 에돔 지혜 전통), 침묵의 청자 욥, 환상 속 영(ruach)과 형상, 종들·천사들(18절), 흙

집에 사는 무명의 군상(19절).

사상 1: 인과응보 도식의 첫 정식화 —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7절) + "밭 갈고 뿌린 대로 거둔다"(8

절).

사상 2: 인간의 보편적 불완전 —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17절) + 하물며 논증(18~1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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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엘리바스의 권위 출처는 경험("내가 보건대")과 사적 환상 — 독자만 아는 1~2장 천상 회의 정보가

그에게 없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6절): 조심스러운 서두 — 욥의 과거 회상과 5절의 반전, 6절의 양날 질문.

컷 2 (7~11절): 인과응보 격언 — naqi 질문, 농사 비유, 사자 다섯 어휘의 몰락.

컷 3 (12~16절): 밤의 환상 — 가만히 이르는 말씀, 깊은 잠, 떨림, 지나가는 영, demamah.

컷 4 (17~21절): 신탁과 논증 — tsadaq 질문, 하물며 논증, 흙 집의 소멸, 지혜 없는 죽음.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Teman(ן ר)데만, 에돔의 지혜 전통 지역. 1절. / musar — (ֵ�ימתָּ .계열 — 교훈하다. 3절 (מוּסתָּ

naqi(נתָּקִי) — 죄 없는·결백한. 7절. / charash aven(רַ� אָוֶן .악을 밭 갈다. 8절 — (חתָּ

aryeh·shachal·kephir·layish·labi — 사자 어휘 5종. 10~11절.

tardemah(ה .영·바람·숨. 15절 — (רוּחַ)깊은 잠(창 2:21·15:12 동일). 13절. / ruach — (ַ�רְֵ�מתָּ

demamah(ה מתָּ .조용함·세미한 소리(왕상 19:12 동일). 16절 — (ְ�מתָּ

tsadaq(דַק ֵ�י־חמֶֹר)의롭다(전치사 min의 이중 가독). 17절. / bate chomer — (צתָּ .흙 집들. 19절 — (�תָּ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의문문 연쇄가 변론의 골격 — 2·6·7·17·21절, 단정 대신 질문으로 미는 수사.

사자 어휘 5종 집적(10~11절) — 강자의 몰락을 한 가족의 해체로 그림.

하물며 논증(a fortiori, 18~19절) — 천사 → 흙 집 인간의 하향 비교.

환상 보고의 삽입(12~16절) — 변론 장르 안에 계시 체험 내러티브가 들어온 격자 구조.

일반화 수사 — 욥 개인(2인칭)에서 인간 보편(3인칭 복수)으로 시야 확대.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데만 — 에돔의 지혜 전통으로 이름난 지역(렘 49:7) — 배경.

꿈·밤의 환상을 신적 통로로 보는 관념은 고대 근동 전반에 일반적 — 배경.

사자를 권세자·강자의 은유로 쓰는 용법이 메소포타미아 문헌에도 등장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4:16 ↔ 왕상 19:12 (demamah — 세미한 소리, 동일 어휘)

욥 4:13 ↔ 창 2:21·15:12 (tardemah — 깊은 잠)

욥 4:7 ↔ 욥 1:1·1:8·2:3 (욥의 온전함과 '까닭 없이' — 독자만 아는 정보)

욥 4장 ↔ 욥 42:7 (여호와께서 엘리바스의 말을 옳지 못하다 하심)

욥 4:1 ↔ 렘 49:7 (데만의 지혜 전통)

욥 4:8 ↔ 갈 6:7 (심는 대로 거둠 — 표현의 후대 반향)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잿더미의 칠일째 정적. 엘리바스의 입술이 떨리며 열린다 —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싫증을 내겠느냐." 회상:

욥이 늘어진 손을 일으키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던 장면들. 다시 잿더미 — "이제 네게 닥치니." 들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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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갈고 뿌린 자가 같은 것을 거둔다. 사자의 포효가 끊기고 새끼들이 흩어진다. 밤. 깊은 잠. 무언가 얼굴 앞을

지나가고 털이 곤두선다. 멈춰 선 형상, 윤곽 없음. 조용함 —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 "사람이 어찌 하

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새벽과 저녁 사이에 흙 집들이 부서지고 장막 줄이 뽑힌다.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 인과응보 도식의 첫 정식화"

초벌 부제: "칠일 침묵을 깬 엘리바스의 첫 변론 전반부 — 욥의 과거 회상에서 농사 격언과 사자의 몰락을

지나, 밤의 환상이 전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까지. 독자만 1~2장의 천상 회의를 알고 있

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4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사자 5어휘 집적 + 하물며 논증 + 데만 지혜 전통 + 환상 보고 격자 구조)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4:7~8의 인과응보 격언을 '거짓 교리'로 단정하지 않고, 욥기 안에서 처음 문장이 된 도식이라는 사실 관찰

로만 둠. 42:7의 책망은 교차 참조 노드로만 기록.

4:12~16 환상의 출처(신적 계시인가 엘리바스의 수사인가)를 판정하지 않고 미해결 질문으로 보존.

demamah와 왕상 19:12의 어휘 일치를 신학 체계로 확장하지 않고 배경 사실로만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4장은 칠일의 침묵을 깨고 처음 입을 연 데만 사람 엘리바스의 첫 변론 전반부로, 욥의 과거(일

으켜 세우던 손)를 회상하는 정중한 서두에서 "죄 없이(naqi) 망한 자가 누구인가"(7절)와 "밭 갈고 뿌린 대로

거둔다"(8절)로 인과응보 도식을 욥기에서 처음 정식화하고, 사자 다섯 어휘의 몰락을 지나, 밤의 환상 속 조

용한 소리(demamah)가 전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17절)와 흙 집(bate chomer) 인간의 소멸

로 닫히는 변론이다 — 독자는 1~2장의 천상 회의를 알고 엘리바스는 모른다.

한 문단: 잿더미의 칠일째 정적이 깨진다.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싫증을 내겠느냐." 엘리바스는 욥이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우던 시절을 회상하고, 곧이어 "이제 네게 닥치니"로 방향을 돌린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

인가 — 밭 갈고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둔다. 사자의 포효가 끊기고 새끼들이 흩어진다. 화면이 어두워진다. 깊

은 잠, 얼굴 앞을 지나가는 영, 곤두서는 털, 멈춰 선 형상. 조용함 뒤에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가 묻는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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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천사도 믿지 않으시거든 하물며 흙 집에 사는 자이랴. 아침과 저녁 사이에

그들은 부서지고, 장막 줄이 뽑히고, 지혜가 없이 죽는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잿더미 무대에 처음 울리는 목소리. 낮의 농기구·사자, 밤의 침상·형상, 소멸의 흙 집·장막 줄.

2 첫 느낌·분위기 정중함과 서늘함의 동거. 칭찬이 추궁의 디딤돌로. 12절부터 장르가 환상 보고로 전환.

3 시작과 끝 허락을 구하는 질문(1~2절) → 인류 전체의 사망 선고(21절). '너'에서 '그들'로 확대.

4 등장인물·사상 말하는 엘리바스, 침묵의 욥. 인과응보 도식의 첫 정식화 + 인간의 보편적 불완전.

5 장면 컷 서두(1~6)/격언(7~11)/환상(12~16)/신탁·논증(17~21) 4컷.

6 의문·발견·정보 사자 5어휘, 하물며 논증, demamah-왕상 19:12, min의 이중 가독, 6절 어조 미해결.

7 동영상 떨리는 입술→회상→들판→사자의 몰락→밤의 형상→속삭임→무너지는 흙 집→암전.

8 초벌 제목·부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 인과응보 도식의 첫 정식화"

9 기도·내면 맞는 말을 골라 들고 갔던 내 잿더미 방문들을 내려놓고, 곁에 앉는 침묵으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정중함과 칼날의 이중 어조: 허락을 구하며 시작한 입(2절)이 욥의 과거를 칭찬하고(3~4절), 그 칭찬

을 그대로 뒤집어 현재를 추궁한다(5절). 6절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는 격려와 빈정거림 사이에서 진

동한다. 변론의 표면은 예의이고 속은 도식이다.

2. 결 2 — 경험과 속삭임이라는 두 권위: 엘리바스의 근거는 "내가 보건대"(8절)라는 자기 관찰과, 자기만 들

은 밤의 환상(12~16절)이다. 가장 큰 주장이 가장 검증 불가능한 출처에 기대 있다. 데만의 지혜 전통(렘 49:7)

이라는 배경까지 더하면, 당대 기준으로 흠잡을 데 없는 화자가 독자만 아는 정보 하나가 없어서 빗나가는 광

경이 된다.

3. 결 3 — 참 명제와 빗나간 겨눔의 간격: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는 그 문장만 떼어 보면

틀렸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 문장이 '까닭 없이'(2:3) 고난당하는 욥을 향해 발화되는 순간, 위로의 좌표를

벗어난다. 책의 끝에서 여호와는 엘리바스의 말을 옳지 못하다 하신다(42:7). 명제의 참과 발화의 옳음이 같지

않다는 간격이 이 장 전체에 걸쳐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왕상 19:12 — demamah(세미한 소리)의 동일 어휘. 속삭임으로 오는 계시의 또 한 장면.

창 2:21·15:12 — tardemah(깊은 잠). 아담과 아브람에게 임한 그 잠과 같은 단어.

욥 1:1·1:8·2:3 — 욥의 온전함(tam)과 '까닭 없이'. 엘리바스가 모르는 독자의 정보.

욥 42:7 — 여호와께서 엘리바스의 말을 옳지 못하다 하심. 이 변론의 책 끝 좌표.

렘 49:7 — 데만의 지혜 전통. 화자의 배경.

갈 6:7 — 심는 대로 거두리라. 8절 격언의 후대 반향(교차 참조로만).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절에서 시작한다 — 칠일을 참은 입이 열린다. 나라면 무슨 문장으로 열었을까.

멈춤 1: 5절에서 멈춘다 — 남을 일으키던 사람이 자기 차례에 주저앉는다는 지적. 아프지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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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 2: 7절에서 멈춘다 —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1~2장을 본 나는 안다. 여기, 한 사람 있다.

멈춤 3: 16절에서 멈춘다 — 조용함 뒤의 소리. 큰 음성이 아니라 거의 들리지 않는 물음.

끝: 21절에서 멈춘다 —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위로하러 온 입의 마지막 단어가 죽음이다.

F · 자족성 점검

[x] 의문문 연쇄의 변론 골격(2·6·7·17·21절)

[x] 인과응보 도식의 첫 정식화(7~8절)

[x] 사자 5어휘 집적(10~11절)

[x] 밤의 환상 보고와 demamah 신탁(12~17절)

[x] 하물며 논증과 흙 집의 소멸(18~21절)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고,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 책의 국면으로 보면 1~2장 천상 회의·재난, 3~31장 인과응보 논쟁과 욥의 항변, 32~37장 엘리후,

38~41장 폭풍 속 여호와의 응답, 42장 봄·회개·회복인데, 4장은 둘째 국면의 개시 지점 — 친구들의 인과응보

논리가 처음 문장으로 정식화되는 좌표다. 욥이 통과해야 할 긴 논쟁의 출발선이고, 동시에 독자가 1~2장에서

받은 정보(까닭 없이 시험당한 온전한 자)와 친구들의 도식 사이 간격이 처음 벌어지는 지점이기도 하다. 엘

리바스의 신학은 '들음'의 신학이다 — 전통으로 들은 것, 환상으로 들은 것, 경험에서 들은 것. 그 들음이 아무

리 정교해도, 책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길을 38장의 폭풍과 42:5의 '봄'까지 끌고 간다. 4장의

demamah(속삭임)와 38:1의 폭풍이 책의 양쪽에서 마주 보는 배치도 그 호 위에 놓여 있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칠일의 침묵에서 첫 변론으로 / 욥의 탄식(3장)에서 친구들의 도식(4장)으로 / 위로의 방문에서 변론의 법정으

로 / 곁에 앉음에서 겨눔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4장은 욥기를 탄식의 독백에서 논쟁의 대화로 밀어 넣는다. 그리고 그 첫 발화가 인과응

보 도식이기 때문에, 이후 31장까지 이어질 모든 변론과 항변이 이 장이 깔아 둔 궤도 위를 달리게 된다. 들음

에서 봄으로 가는 책 전체의 여정에서 보면, 4장은 그 길이 통과해야 할 첫 우회로의 입구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친구의 권면, 격언, 환상 보고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독자만 아는 정보의 간격이 움직인다. 1~2장

에서 하나님은 욥을 "나의 종"이라 부르시고 "까닭 없이"(2:3) 시험당한 온전한 자로 인정하셨다. 그 천상 장

면을 엘리바스는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도식 — 망했다면 뿌린 것이 있다 — 은 정교할수록 더 크게 빗나

간다. 빙산의 위는 지혜 전통과 환상 체험으로 무장한 권위 있는 변론이지만, 아래는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종

을 끝내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침묵 속 신실하심이다. 하나님은 이 장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지만, 독자는

안다 — 이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욥을 두고 거신 신뢰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표시라는 것을. 친구들의 말이

길어질수록 그 신뢰의 무게가 수면 아래에서 더 분명해진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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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실존적 부름 — 한 점의 불씨

누군가의 잿더미 앞에서 내 입이 여는 첫 문장은 무엇인가. 맞는 말을 골라 들고 가면서, 그 말이 어디를 겨누

는지는 살피지 못한 적이 없는가. "내가 보건대"라는 내 경험의 표본으로 남의 고난을 읽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엘리바스의 자세 곁으로 데려가 거울처럼 세운다. 칠일을 같

이 침묵한 사람도, 입을 여는 순간 도식 쪽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 17절처럼 참으로 들리는 문장조차 발화의

방향이 어긋나면 비수가 된다는 것 — 4장은 그 가능성을 판결하지 않고 보여 주기만 한다. 그리고 독자에게

묻는다. 너의 위로는 어느 쪽인가. 곁에 앉는 쪽인가, 설명하는 쪽인가.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naqi(죄 없는) — 엘리바스가 '없다'고 전제한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앉아 있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도식을 깐 엘리바스는 5장에서 "나라면 하나님께 구하겠노라"는 권면과 징계의 복 선

언으로 변론 후반부를 이어 간다 — 처방이 시작되는 것이다, 진단이 빗나간 채로.

미해결 질문

욥기 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4:12~16의 밤의 환상은 신적 계시인가, 엘리바스의 권위를 세우는 수사 장치인가?

본문은 환상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책 끝(42:7)의 책망은 변론 전체를 향한다. 환상 자체의 진위는 본문

이 판정해 주지 않는다. 보존.

Q2. 4:15의 ruach는 '영'인가 '바람'인가?

같은 단어가 영·바람·숨을 모두 가리킬 수 있다. 얼굴 앞을 지나간 것이 인격적 존재인지 공기의 움직임인

지 문맥만으로 확정이 어렵다. 보존.

Q3. 4:17의 전치사 min은 '하나님보다 더'(비교)인가 '하나님 앞에서'(기준)인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와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겠느냐"는 결이 다른 문장

이 된다. 두 가독이 모두 살아 있다. 보존.

Q4. 4:6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는 격려인가 빈정거림인가?

본문은 어조를 표기하지 않는다. 권면으로도 압박으로도 읽힌다. 5장 이후 변론의 전개와 같이 읽어야 할

질문. 보존.

Q5. 10~11절의 사자 다섯 어휘는 악인 일반의 은유인가, 욥을 겨눈 암시인가?

강자의 몰락이라는 그림은 분명하지만, 그 화살이 욥의 처지를 가리키는지는 본문이 명시하지 않는다. 보

존.

Q6. 4:18 "그의 천사들에게는 미련함을 돌리시나니"의 '미련함'(tohola)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단어는 구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드문 어휘로, 뜻의 폭(허물·오류·미련함)이 넓다. 확정하지 않는다. 보

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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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5장

JOB-005  ·  시가서  ·  히브리어

엘리바스 1차 변론의 후반부 —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1절)로 열고 "우리

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들어 보라"(27절)로 닫는 27절. 분노(kaas)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고생(amal)은 흙에서 나지 않으며,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darash, 8절), "징계(musar)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17절) — 문장마다 정통의 옷을 입은 인과 도식이, 열 자녀를 막 잃은

사람 앞에 "네 자손이 많아지며"(25절)라는 약속으로 놓이는 거리를 관찰한다.

관찰된 사실

욥기 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1: 성문(4절) — 재판·송사가 열리던 공공 공간. 미련한 자의 자식들이 변호자 없이 억눌리는 곳.

무대 2: 밭과 흙(6절) —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의 부정문 무대.

무대 3: 회복된 농가(23~26절) — 들의 돌, 들짐승, 장막, 우리, 풀 같은 후손, 제 때의 곡식단.

소품 행렬: 티끌·흙(6절) → 위로 나는 불꽃(7절) → 비와 물(10절) → 칼과 입(15절) → 혀의 채찍(21절) →

돌·들짐승(22~23절) → 장막·우리(24절) → 곡식단(26절).

소재: '나라면(ulam ani)'의 경첩(8절), 욥기의 첫 복 선언 ashrei(17절), 치심과 싸매심의 한 손(18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문장의 아름다움과 듣는 이의 상처 사이의 거리 — 25절 "네 자손이 많아지며"는 열 자녀를 잃은 사람

(1:19) 앞에 놓인다.

흔들리는 사람 앞의 흔들리지 않는 논리 — 잘 지어진 설교 같은 짜임의 견고함.

같은 흙의 두 얼굴 — 6절(고생은 흙에서 나지 않음)과 10절(물을 밭에 보내심)의 결 차이.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 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응답 없음의 선언(수직)으로 열고 우리의 연구(수평)로 닫음. 27절 동사 연쇄: 연구하다(chaqar)→들으라

(shema)→알리라(da).

욥의 질문은 "어찌하여"(3:11, 20)였으나 닫는 권고는 "연구한 바를 들으라" — 질문과 답의 결이 어긋남.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군상: 미련한 자와 자식들(2~5절), 주린 자(5절), 교활한 자·간교한 자(12~13절), 가난한 자(15~16절), 하나

님(8~16절), '나'(3·8절), '너'(1·17~26절), '우리'(27절).

강령 사상: 6절 — 재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4:7("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과 한 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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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절 — 고난을 징계(musar)로 읽는 틀. 치시는 손과 싸매시는 손이 같다.

8~16절 — 하나님의 동사 연쇄(행하시며·내리시고·보내시며·드시고·꺾으사·구출하시나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7절): 미련한 자의 운명 — 응답 없는 부르짖음, 분노(kaas)의 자멸, 저주받은 집, 원인 없는 재난은

없다.

컷 2 (8~16절): "나라면" — 하나님 찬가. 기이한 일, 비, 낮은 자의 회복, 교활한 자의 좌절, 가난한 자의 희

망.

컷 3 (17~26절): 징계의 복 — 싸매시는 손, 여섯·일곱 재앙 구원 목록, 돌·들짐승과의 화친, 장막의 평안, 제

때의 곡식단.

컷 4 (27절): 결어 — 집단 지혜의 봉인.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kaas(ַ�עַס) — 분노·번민. 2절. / evil(אֱוִיל) — 미련한 자. 2~3절.

amal(ל מתָּ .고생·수고. 6~7절. 욥이 3:10, 20에서 먼저 쓴 단어 — (עתָּ

qedoshim(קְדִֹ�ים) — 거룩한 자들(복수). 1절. / resheph(רֶֶ�ף) — 불꽃·불티. 7절.

darash(�ַר .기이한 일들. 9절 — (어근 pele ,נפְִלתָּאוֹת)찾다·구하다. 8절. / niphlaot — (�תָּ

ashrei(אְַ�רֵי) — 복이 있나니. 17절. 시 1:1 첫 단어와 동일. / musar(ר .징계. 17절 — (מוּסתָּ

yakh'iv(יכְַאִיב, 명사형 makh'ov 계열) — 아프게 하다. 18절. / chabash(�ַב .싸매다. 18절 — (חתָּ

chaqar(קַר .연구하다·탐사하다. 27절 — (חתָּ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8~16절 분사 찬가(participial hymn) 양식 — 하나님의 행동을 분사 연쇄로 찬미.

19절 숫자 잠언(x, x+1) — 여섯에서 일곱으로. 잠 6:16, 암 1~2장과 같은 형식.

17절 ashrei 복 선언 — 욥기 본문 최초의 복 선언이 위로자의 입에서 나옴.

9절 문장("헤아릴 수 없는 큰 일… 기이한 일")을 욥이 9:10에서 거의 그대로 되받음 — 찬미가 탄식의 재

료로 옮겨짐.

18절 치심-싸매심, 상하게 하심-고치심의 짝문장(merism형 대구).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resheph — 우가리트 문헌에서 역병·번개와 결부된 신명이 보통명사 '불꽃'으로 쓰임. 배경.

숫자 잠언(x, x+1) 양식 — 우가리트·아카드 지혜문학에도 등장. 배경.

성문(4절) — 고대 근동 도시의 재판 공간. 변호자 없는 억눌림의 그림. 배경.

욥 5:13 → 고전 3:19 인용 — 욥기가 신약에 직접 인용되는 드문 사례. 인용 표현이 LXX와 달라 경로 논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5:13 ↔ 고전 3:19 (직접 인용)

욥 5:17 ↔ 잠 3:11-12 · 시 94:12 (징계 속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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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 5:18 ↔ 호 6:1 · 신 32:39 (치심과 고치심의 한 손)

욥 5:9 ↔ 욥 9:10 (같은 문장의 되받음)

욥 5:1 ↔ 욥 38:1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 폭풍우 가운데 응답하심)

욥 5장 ↔ 욥 42:7-8 (엘리바스의 말 평가와 욥의 중보)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빈 하늘을 향한 외침 — 응답이 없다. 미련한 자의 집이 저주 아래 놓이고 자식들이 성문에서 억눌린다. 흙의

클로즈업 — 티끌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불티가 위로 솟는다. 비가 밭에 내리고, 낮은 자가 일어서

고, 교활한 자가 대낮에 더듬고, 가난한 자가 칼날에서 건져진다. 환부 위로 치시는 손과 싸매시는 손이 겹친

다. 여섯, 일곱의 재앙이 지나가고 돌과 짐승과 화친한 들, 평안한 장막, 풀 같은 후손, 제 때의 곡식단. 화자가

정면을 본다 —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들어 보라." 카메라가 빠지면, 화면 밖에 재 가운데 앉은 사

람이 잠잠히 있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옳은 문장, 맞지 않는 진단 — 부르짖음과 연구 사이"

초벌 부제: "응답 없음의 선언(1절)에서 우리의 연구(27절)까지 — 분사 찬가·숫자 잠언·복 선언으로 지은

엘리바스의 결론이 열 자녀를 잃은 사람 앞에 놓이는 27절"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4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분사 찬가 + 숫자 잠언 양식 + 고전 3:19 인용 + resheph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7~18절 징계 신학을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고, 1~2장의 본문 사실(신뢰에서 시작된 고난)과 42:7의 평가

사이 거리로만 둠.

5:1의 '거룩한 자'를 중보자론으로 확장하지 않고 본문의 수사 질문으로만 관찰.

회복 목록(19~26절)을 보상 교리로 일반화하지 않고 엘리바스의 변론 내용으로만 기록.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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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5장은 엘리바스 1차 변론의 후반부로,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1절)라는 수

직의 닫힘에서 시작해 미련한 자의 운명(1~7절), "나라면"의 하나님 찬가(8~16절), 징계의 복과 회복 목록

(17~26절)을 지나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들어 보라"(27절)라는 수평의 봉인으로 끝나는 27절이며,

분사 찬가·숫자 잠언·ashrei 복 선언이라는 정통 지혜 양식이 총동원된 이 정돈된 결론이 열 자녀를 막 잃은 사

람 앞에 놓일 때 생기는 거리를 본문 그대로 보여주는 장이다.

한 문단: 빈 하늘을 향한 외침에 응답이 없다. 미련한 자의 집이 무너지고, 흙의 클로즈업 —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불티가 위로 솟는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비가 밭에 내리고 낮은 자가 일어서고 가난

한 자가 건져진다. 환부 위로 치시는 손과 싸매시는 손이 겹친다. 여섯, 일곱의 재앙이 지나가고 평안한 장막

과 제 때의 곡식단이 펼쳐진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들어 보라." 카메라가 빠지면, 화면 밖에 재

가운데 앉은 사람이 잠잠히 있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

재

성문·밭·회복된 농가의 세 무대. 티끌→불꽃→비→곡식단의 소품 행렬. '나라면'의 경첩(8절).

2 첫 느낌·분위기 문장의 아름다움과 듣는 이의 상처 사이 거리. 흔들리는 사람 앞의 흔들리지 않는 논리.

3 시작과 끝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1절) ↔ "우리가 연구한 바를 들어 보라"(27절). 수직의 닫힘에서 수평의 봉

인으로.

4 등장인물·사상 미련한 자·가난한 자·교활한 자·하나님·나·너·우리. 강령은 6절 — 원인 없는 재난은 없다.

5 장면 컷 미련한 자의 운명(1~7)/하나님 찬가(8~16)/징계의 복(17~26)/결어(27) 4컷.

6 의문·발견·정보 분사 찬가·숫자 잠언·첫 ashrei. 욥 5:13→고전 3:19 인용. amal의 온도 차. 3절 저주 주체 미해결.

7 동영상 응답 없는 하늘→저주받은 집→찬가→회복 목록→화면 밖의 한 사람.

8 초벌 제목·부제 "옳은 문장, 맞지 않는 진단 — 부르짖음과 연구 사이"

9 기도·내면 싸매어지지 않은 사람 곁에 머무는 기도. 답을 구하지 않음.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인과 도식의 강령(6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라." 재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명제가 이 장의 토대다. 4:7과 한 짝을 이루며, 3~31장 논쟁 전체가 이 강

령을 둘러싸고 진행된다.

2. 결 2 — 정통 양식의 총동원: 분사 찬가(8~16절), 숫자 잠언(19절), ashrei 복 선언(17절), 탐구-청취-앎의 결

어(27절). 엘리바스의 결론은 지혜문학의 표준 양식으로 빈틈없이 지어져 있다. 그 견고함이 오히려 듣는 이

와의 거리를 만든다.

33



3. 결 3 — 치심과 싸매심의 한 손(18절):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

니." 호 6:1, 신 32:39와 같은 결의 참 문장. 문장의 진리성과, 그것이 지금 이 사람에게 건네지는 시점의 적합

성 — 둘 사이의 간격이 이 장의 가장 깊은 관찰점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고전 3:19 — 욥 5:13의 직접 인용. 욥기가 신약 본문 안으로 들어가는 드문 통로.

잠 3:11-12 · 시 94:12 — musar 징계 속의 복이라는 같은 계열의 문장들.

호 6:1 · 신 32:39 — 치시는 손과 고치시는 손이 같다는 결.

욥 9:10 — 5:9의 찬미 문장을 욥이 탄식의 재료로 되받는 지점.

욥 38:1 —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에 대한 책 전체의 응답: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욥 42:7-8 —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여호와의 평가("옳지 못하다")와 욥의 중보.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절에서 멈춘다 —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리라는 말을, 부르짖는 중인 사람이 듣는다.

멈춤 1: 8절에서 멈춘다 — "나라면." 고난 밖에 선 사람의 가정법은 가볍고, 고난 안에 있는 사람의 현실은

무겁다.

멈춤 2: 18절에서 멈춘다 — 치시는 손과 싸매시는 손이 같은 손이라는 문장. 참인데, 지금 들을 수 있는가.

끝: 27절에서 멈춘다 — "들어 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그러나 욥이 알고 싶은 것은 연구 결과가 아니라

까닭이다.

F · 자족성 점검

[x] 1절-27절의 수미 구도(응답 없음 ↔ 우리의 연구)

[x] 4컷 분절(미련한 자/찬가/징계의 복/결어)

[x] 원어 카드 14개 + 분사 찬가·숫자 잠언 양식

[x] 고전 3:19 인용 등 교차 참조 6노드

[x] 미해결 질문 6건 보존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다. 권의 흐름에서 5장은 3~31장 논쟁 국면의 첫 변론이 완성되는 지점 — 인과응보 신학이 '아름

다운 정통'의 옷을 입는 국면이다. 1~2장의 천상 회의를 독자는 알고 엘리바스는 모른다. 그래서 독자는 17절

의 징계 도식이 욥의 경우와 맞지 않음을 본문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1:8의 신뢰, 2:3의 "까닭 없이").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이며, 5장의 욥

은 아직 '들음'의 한가운데 — 그것도 친구의 연구를 들으라는 권고 앞에 있다. 가장 큰 아이러니는 1절과 결말

의 마주 봄이다: 엘리바스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했지만, 38:1에서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친히 응답하신다. 그리고 42:7~8에서 여호와는 엘리바스의 말을 "옳지 못하다" 평가하시고, 거룩

한 자 중 중보자를 찾지 못하리라던 그 욥이 도리어 엘리바스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된다. 5장의 모든 문

장은 이 결말과의 거리 안에서 측정된다.

• 

• 

• 

• 

• 

• 

• 

• 

• 

• 

• 

• 

• 

• 

• 

34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위를 향한 부르짖음(1절, 닫힘)에서 옆에서 온 연구(27절, 봉인)로 / 욥의 "어찌하여"(3장)에서 엘리바스의 "들

어 보라 그러면 알리라"로 /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darash(8절)에서, 책의 결말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

시는 방향(38:1)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5장은 응답의 가능성을 사람의 결론으로 대체하는 운동이다. 그 운동이 완결되는 순간

—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 욥의 첫 대답(6장)이 터져 나온다. 정돈된 일반론이 봉인되자마자, 달

아 볼 수 없는 개별 고난의 무게가 저울을 요구한다(6:2).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잘 정돈된 권면이다. 분사 찬가는 장엄하고, 숫자 잠언은 단정하며, 복 선언은 따뜻해 보인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옳은 문장들이 위로가 되지 못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문장의 옳음과 말의 옳음이 갈라진

다 — 같은 18절이 호세아의 입에서는 회개로의 초대였고, 엘리바스의 입에서는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

에 대한 어긋난 진단이 된다. 더 깊은 수면 아래에는 하나님의 의중이 있다: 1~2장이 보여준 것은 징계가 아니

라 신뢰였다 —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1:8),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

라"(2:3).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종을 신뢰하시고, 친구들의 정돈된 신학이 그 신뢰를 설명하지 못하는 동안에

도 끝내 친히 응답하시려는 침묵 속의 신실하심 — 그것이 이 장의 모든 문장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고난당한 이의 곁에서, 나는 정답을 건네는 쪽인가 — 함께 머무는 쪽인가. 옳은 문장을 가졌다는 확신이, 한

사람의 실제 아픔을 보지 못하게 가린 적은 없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엘리바스의 위치에 세워 본다 — 그의 문장들은 대부분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만나는 결이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다. 위로하러 와서 이레를 잠잠히 함께 앉았던 사람(2:13)이

입을 열자 진단자가 되었다. 5장은 그 전환의 완성형을 보여 주고, 판단은 하지 않은 채 독자에게 거울 하나를

건넨다. 답은 책의 끝에서 폭풍우와 함께 온다 — 지금은 그 거리를 그대로 느끼며 머무는 것이 관찰자의 자세

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chabash(싸매다) — 참 문장과 맞는 때 사이의 간격을 재는 단어.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우리가 연구한 바를 들어 보라"는 봉인이 닫히는 순간, 욥의 첫 대답이 저울을 요구

하며 열린다 — "나의 괴로움을 달아 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함께 놓을 수 있다면"(6:2).

미해결 질문

욥기 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1절 "거룩한 자(qedoshim)"는 누구인가 — 천상 존재들인가, 다른 무엇인가?

4:18("그의 천사들이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과 이어 읽으면 천상 존재로 기울지만 본문이 명시하지 않

는다.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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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3절 "내가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 저주의 주체가 왜 엘리바스 자신인가?

관찰자가 저주자가 되는 문장. 역본에 따라 '그 집이 갑자기 저주받았다'로 옮기는 본문 전승 문제도 얽힘.

보존.

Q3. 7절 "불꽃(benei resheph)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 불티인가, 새인가, 옛 신명의 흔적인가?

불티·섬광·맹금류 등 번역이 갈리고, 우가리트 신명과의 관계도 확정하기 어렵다. 보존.

Q4. 19절 "여섯 가지 환난… 일곱 가지 환난" — 20~22절의 실제 목록은 몇 개로 세어지는가?

기근·전쟁·혀의 채찍·멸망·들짐승 등 세는 방식에 따라 수가 달라진다. 양식과 목록의 관계는 미해결. 보

존.

Q5. 17절의 징계(musar) 도식은 욥의 경우에 들어맞는가?

1~2장의 본문 사실은 욥의 고난이 징계가 아니라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1:8)라는 신뢰에서 시작

했음을 보여준다. 문장의 진리성과 진단의 적합성 사이 거리는 관찰만 하고 답하지 않는다. 보존.

Q6. 23절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 돌이 언약의 상대가 되는 이 표현은 무엇을 그리는가?

밭의 돌(농사의 방해물)과의 화친이라는 독특한 그림. 구약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표현.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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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6장

JOB-006  ·  시가서  ·  히브리어

욥의 첫 대답 전반부 — 괴로움(kaas)을 저울에 달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는 계량의 언어로

입을 열고, 전능자의 화살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며, 마른 와디(nachal)처럼 변한 친구들에게

"낙심한 자는 친구로부터 동정(chesed)을 받느니라"를 호소하고, "내게 가르쳐서(yarah) 허물

을 깨닫게 하라 그리하면 잠잠하리라"로 정당한 책망의 조건을 내놓은 뒤 "내 미각이 어찌 속

임을 분간하지 못하랴"(30절)로 닫히는 — 친구를 향한 실망과 하나님을 향한 직고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항변.

관찰된 사실

욥기 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실제 무대: 2장 끝의 잿더미. 욥의 말 안에서 가상 무대 둘 — 저울이 놓인 계량의 공간(2절), 와디와 대상의

길이 있는 광야(15~20절).

소품: 저울(2절), 바다의 모래(3절), 화살·독(4절), 풀·꼴(5절), 소금 없는 음식·알 흰자위(6절), 돌·놋쇠(12

절), 얼음·눈 녹은 물(16절), 제비(27절).

소재: 무게(달아 보라, 바다 모래보다 무겁다) — 거친 말의 까닭을 무게로 변호.

14절에서 '친구'가 정면 소재로 등장 — 기대한 chesed와 도착한 마른 개울의 대비.

핵심 어휘: kaas(괴로움), chets(화살), chesed(동정), nachal(개울·와디), yarah(가르치다), taam(미각).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상처에서 바로 나오는 숨인데 논리적 — 아픈데 검증을 요청하는 이중의 공기.

8~10절: 끊어 달라는 소원과 거역하지 않았다는 위로의 공존이 가장 떨리는 부분.

14절에서 시선 전환 — 전반(2~13절)은 하늘 쪽 신음, 후반(14~30절)은 친구 쪽 항의.

수사 의문문 연쇄가 골격(5·6·11·12·22·30절) — 자명함을 들이미는 질문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2~3절: "나의 괴로움을 달아 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에 함께 올려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30절: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저울(외부 도구)로 열고 미각(내부 감각)으로 닫음 — 양 끝 모두 자기 말의 정당성 검증.

'경솔'(3절)과 '불의 없음'(30절) — 거친 말과 거짓말을 구별해 달라는 테두리.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화자는 욥 하나, 청자는 둘 — 2~13절은 하늘 쪽(Shaddai·거룩하신 이), 14절부터 친구들(너희·내 형제들).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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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인물: 데마의 떼들, 스바의 행인들(19~20절), 고아(27절, 친구들 고발의 비유).

사상의 골자(14절): 신앙 상태와 무관하게 낙심한 자에게 친구의 chesed는 마땅하다 — 인과 점검 이전에

동정이 먼저.

22~23절: 욥이 친구들에게 요구한 것은 재물도 구출도 아니었다 — 바란 것은 동정 하나.

5절 들나귀·소: 짐승도 까닭 없이 울지 않는다 — 신음의 까닭 있음을 논증.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7절): 저울 위의 괴로움 — 모래보다 무거운 파멸, 내 안의 화살, 까닭 있는 신음, 거부하는 입.

컷 2 (8~13절): 끊어 주시기를 — 죽음의 소원과 가장 작은 위로(거역하지 않았다), 기력의 바닥.

컷 3 (14~23절): 마른 와디 — 변덕스러운 형제들, 데마·스바 대상의 낙심,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컷 4 (24~30절): 가리켜 보이라 — 허물을 깨닫게 하면 잠잠하겠다, 옳은 말의 아픔, 미각의 분별.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kaas(ַׂ�עַש) — 괴로움·분통. 2절. / chets(חֵץ) — 화살. 4절.

chamah(ה .전능자. 4·14절 — (ַ�ַ�י)독(본래 열기·격노의 어감). 4절. / Shaddai — (חֵמתָּ

pere(ֶ�רֶא) — 들나귀. 5절. / tapel(פֵל .싱거운 것. 6절 — (�תָּ

chesed(חֶסֶד) — 동정·신실한 사랑. 14절. / nachal(נחַַל) — 개울·와디. 15절.

bagad(גַד ה)속이다·배신하다. 15절. / yarah — (�תָּ .가르치다·가리키다(토라와 동일 어근). 24절 — (יתָּרתָּ

nimretsu(ּנמְִרְצו) — 아프게 파고들다(옳은 말의 고통). 25절. / yatom(יתָּתוֹם) — 고아. 27절. / taam(טַעַם) — 미각·

분별. 30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첫 대답(6~7장)의 양분: 6장은 친구 쪽, 7장은 하나님 쪽 — 그런데 6장 안에도 2~13절(하늘)/14~30절(친구)

의 축소판 양분이 있음.

혀의 인클루지오: 싱거운 음식을 거부하는 입(6~7절) ↔ 속임을 분간하는 미각(30절).

와디 확장 직유(15~20절): 우기의 검은 급류 → 건기의 증발 → 대상의 도착과 낙심 — 단계적 전개.

수사 의문문 연쇄가 장 전체의 골격(5·6·11·12·13·22·23·25·26·30절).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와디(계절천): 우기에 급류, 건기에 바닥까지 마름 — 근동 사막 지형의 상식. 배경.

데마(북서 아라비아 오아시스 교역 도시)·스바(남아라비아 향료 길 거점) — 대상이 와디의 물을 계산해 경

로를 잡던 관행. 배경.

저울(2절) — 근동 상거래·재판에서 공정을 가리는 도구. 배경.

6절 rir challamut — 고대 역본부터 의미가 갈림(LXX는 '빈 말'로 의역). 배경, 세부 미해결.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6 ↔ 렘 15:18 (속이는 시내 — 마른 와디 심상의 후대 메아리)

욥 6 ↔ 시 38:2 (주의 화살이 나를 누르나이다)

욥 6 ↔ 애 3:12-13 (화살통의 화살들이 내 허리에 들어왔도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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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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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 6 ↔ 욥 2:11-13 (친구들의 첫 7일 침묵 — 그때는 곁에 있었다)

욥 6 ↔ 시 55:12-14 (원수 아닌 친구의 일이라 더 아프다)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잿더미 위에서 욥이 고개를 든다. 상상의 저울에 괴로움과 파멸이 올라가고 바다의 모래가 쏟아진다. 욥의 몸

안에 화살이 있고 독이 영에 스민다. 들나귀는 풀밭에서 조용하고, 식탁의 싱거운 음식 앞에서 입이 돌아선다.

욥이 하늘을 본다 — 끊어 주시기를. 그러나 한 가지를 쥐고 있다: 거역하지 않았다. 화면이 광야로 넓어진다.

겨울 와디가 검게 흐르다 여름 해 아래 바닥을 드러내고, 데마와 스바의 대상이 도착해 마른 바닥을 내려다본

다. 카메라가 겁에 질린 친구들의 얼굴로 돌아온다. 욥의 음성 — 내게 가르쳐서 허물을 깨닫게 하라, 그리하

면 잠잠하리라. 마지막 화면, 욥의 입: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다음 장에서 욥은 하늘을 향해

돌아선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마른 와디 앞에서 몸을 돌리다 — 욥의 첫 대답 전반부"

초벌 부제: "바다 모래보다 무거운 괴로움을 저울에 올려 달라는 요청으로 시작해, 친구들에게 동정

(chesed)을 묻고, 허물을 가리켜 보이면 잠잠하겠다는 조건을 내놓으며 미각의 분별로 닫히는 항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3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와디·대상 배경 + 혀의 인클루지오 + 두 방향 양분 구조)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0절의 '거역하지 않았다'를 1장 사탄의 질문과 연결하되, 욥의 의인 됨에 대한 교리 단정으로 확장하지 않

고 본문 사실의 병치로만 둠.

6:4의 화살을 하나님의 징벌론으로 해석하지 않고, 욥 자신의 표현으로 관찰만 함.

14절 chesed 명제를 일반 윤리 교훈으로 단정하지 않고 욥의 발화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6장은 엘리바스의 첫 변론에 대한 욥의 첫 응수로, 괴로움(kaas)을 저울에 달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는 계량의 언어로 거친 말의 까닭을 변호하고(2~7절), 죽음을 구하는 소원 곁에 거역하지 않았다는 가

장 작은 위로를 두며(8~13절), 동정(chesed) 대신 마른 와디(nachal)를 만난 실망을 데마·스바 대상의 그림으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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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14~23절), 허물을 가리켜 보이면(yarah) 잠잠하겠다는 조건과 미각(taam)의 분별로 닫히는(24~30절)

항변이다.

한 문단: 잿더미 위에서 욥이 처음으로 입을 연다. 내 괴로움을 저울에 올려 보라 —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래서 내 말이 거칠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 안에 있다. 들나귀도 풀이 있으면 울지 않는다. 차라리

끊어 주시기를 — 그래도 나는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것이 위로다. 낙심한 자는 친구로부

터 동정을 받아야 마땅한데, 내 형제들은 마른 와디 같다. 데마와 스바의 대상이 물을 바라고 왔다가 빈 바닥

앞에서 낙심하듯, 너희도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 했더냐. 내게 가르쳐서 허물을 깨

닫게 하라, 그리하면 잠잠하리라. 옳은 말은 아프다 — 그런데 너희 책망은 무엇을 겨누느냐.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잿더미 + 가상 무대 둘(저울의 계량 공간, 와디의 광야). 부엌·장터·사막의 물질적 소품들.

2 첫 느낌·분위기 아픈데 논리적인 이중의 공기. 8~10절의 공존. 14절의 시선 전환. 수사 의문 연쇄.

3 시작과 끝 저울(2절)로 열고 미각(30절)으로 닫음 — 양 끝 모두 자기 말의 정당성 검증.

4 등장인물·사상 화자 하나, 청자 둘(하늘/친구). 14절: 점검 이전에 동정이 먼저라는 명제.

5 장면 컷 저울(1~7)/끊어 주시기를(8~13)/마른 와디(14~23)/가리켜 보이라(24~30) 4컷.

6 의문·발견·정보 두 방향 항변의 축소판 구조. yarah-토라 어근. 와디·대상 배경. rir challamut 미해결.

7 동영상 저울→화살→빈 와디 바닥→겁먹은 얼굴들→가리켜 보이라→미각의 분별.

8 초벌 제목·부제 "마른 와디 앞에서 몸을 돌리다 — 욥의 첫 대답 전반부"

9 기도·내면 끊어 달라는 사람이 쥔 것 하나를 평가하지 않고, 곁에 앉아 있는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무게의 변호: '경솔하였구나'(3절)는 사과가 아니라 설명이다. 말이 거친 이유는 실린 무게가 바다

모래보다 무겁기 때문이며, 장의 끝(30절)은 거친 말과 거짓말이 다르다는 분별 요청으로 그 변호를 완성한

다.

2. 결 2 — chesed와 nachal의 대비: 기대한 것은 동정이고 도착한 것은 마른 개울이다. 물이 가장 필요한 건기

에 와디가 마르듯, 위로가 가장 필요한 때에 친구들이 말랐다 — 그 원인을 본문은 두려움(21절)으로 짚는다.

3. 결 3 — 가장 작은 위로: 회복도 답도 아닌 '거역하지 않았다'(10절) 하나가 죽음을 구하는 소원 곁에서 버틴

다. 절망의 언어와 충실의 사실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렘 15:18 — 속이는 시내: 마른 와디 심상이 예언자의 탄식에서 메아리친다.

시 38:2 / 애 3:12-13 — 화살의 심상: 고난을 화살로 말하는 시가 전통.

욥 2:11-13 — 7일의 침묵: 그때는 곁에 있던 친구들이 입을 열자 멀어졌다.

시 55:12-14 — 원수가 아니라 친구의 일이라 더 아프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저울에서 시작한다 — 내 말이 거칠었다면, 실린 것을 먼저 달아 보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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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 1: 10절에서 멈춘다 — 끊어 달라는 사람이 쥔 위로가 이렇게 작다.

멈춤 2: 마른 와디 바닥 앞에서 멈춘다 — 대상의 낙심이 남의 일 같지 않다.

끝: "내게 가르쳐서 깨닫게 하라"(24절)에서 멈춘다 — 정죄가 아니라 가리킴을 구한다.

F · 자족성 점검

[x] 저울-미각의 검증 테두리(2·30절)

[x] 두 방향 항변의 양분(2~13/14~30절)

[x] chesed-nachal 대비(14~15절)

[x] 와디 확장 직유의 단계적 전개(15~20절)

[x] 가장 작은 위로의 공존(8~10절)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

이다"이다. 책의 흐름(1~2장 천상 회의·재난 → 3~31장 인과응보 논쟁·욥의 항변 → 32~37장 엘리후 → 38~41

장 폭풍 속 응답 → 42장 봄·회개·회복)에서 6장은 논쟁 국면의 첫 응수다. 엘리바스가 내놓은 인과 도식 — 고

난은 죄의 결과이고 징계는 복이다 — 앞에서, 욥은 그 도식으로 잴 수 없는 무게를 저울에 올려 달라고 요청

한다. 아직 '들음'의 영역이다. 욥이 가진 하나님 지식도, 친구들의 신학도 모두 귀로 들은 것이고, 그 들은 것과

겪는 것 사이의 간극에서 항변이 태어난다. 6장의 위치는 분명하다 — 친구라는 경유지가 마른 와디로 판명되

는 순간, 욥의 말은 하나님께 직접 가는 길밖에 남지 않게 되고, 그 직고의 길 끝에서 폭풍 가운데 친히 응답하

시는 38장과 '봄'의 42장이 기다린다. 까닭을 풀어 주는 대신 임재로 답하시는 책 전체의 방향에서, 6장은 사람

의 위로가 마르는 바로 그 바닥에서 출발점이 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엘리바스의 인과 도식에서 도식으로 잴 수 없는 무게의 직고로 / 친구에게 기대한 동정(chesed)에서 마른 와디

의 빈 바닥을 지나 하나님을 향한 직접 호소로 / 정죄의 책망에서 허물을 가리켜 보이는(yarah) 정당한 가리킴

의 요청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6장은 위로의 경유지가 무너지는 운동이다. 친구라는 개울에서 물을 길으려던 사람이 바

닥을 확인하고 몸을 돌리는 회전 — 그 회전이 7장에서 하늘을 정면으로 보는 직고로 이어지고, 책 전체에서

는 38장의 폭풍 응답을 향해 멀리 뻗어 간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친구들을 향한 실망과 항의, 죽음을 구하는 거친 소원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1장에서 사탄이

던진 질문 —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 에 대한 응답이 욥 자신도 모르는 채 진행되고

있다. 모든 것을 잃고 끊어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하나 놓지 않은 것이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

니하였다'(10절)는 사실이다. 보상이 사라진 뒤에도 끊어지지 않는 충실 — 그것이 잿더미 밑바닥에서 버티고

있다. 그리고 그 충실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까닭을 곧장 풀어 주지 않으시는 침묵은 방치

가 아니라, 까닭 없이도 신실한 종을 신뢰하시는 방식이다. 욥의 거친 항변까지 끊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그 들

으심이,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심정이다. 친구들은 두려워서 말랐지만(21절), 두려움 없이 욥의 무

게를 끝까지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 그것이 이 장의 보이지 않는 바닥이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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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실존적 부름 — 불씨 하나

곁의 누군가가 거친 말을 쏟을 때, 그 말을 저울에 달아 보았는가 — 실린 무게를 달기 전에 말의 거칢부터 책

망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물이 가장 필요한 건기에, 나는 흐르는 개울이었는가 마른 와디였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두 위치로 초대한다. 하나는 욥의 곁 — 낙심한 사람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기 전에 동정이 먼저라는 14절의 요청 앞에 서는 것. 다른 하나는 욥의 안 — 까닭을 모른 채 거

친 말을 쏟으면서도 '거역하지 않았다' 하나를 쥐고 버티는 그 내면을 곁눈으로 들여다보며, 절망의 언어와 충

실의 사실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는 것. 옳은 말은 아프다(25절). 그러나 아픈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 무

엇을 겨누는지 모르는 책망은 고아를 제비 뽑는 일에 가깝다. 본문은 답을 주지 않고, 마른 와디 앞에 독자를

잠시 세워 둔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chesed(동정) — 그리고 그 반대편의 마른 와디(nachal).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친구라는 경유지가 마른 바닥으로 판명된 지금, 욥의 말은 갈 곳이 하나 남았다 — 7

장에서 욥은 하늘을 정면으로 향해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인생이 고역임을 직고하기 시작한다.

미해결 질문

욥기 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6절의 '싱거운 것'과 '알 흰자위'가 가리키는 것은 욥의 고난 자체인가, 엘리바스의 말인가?

rir challamut의 의미 자체가 고대 역본부터 갈리고(LXX는 '빈 말'), 비유의 지시 대상도 본문이 명시하지

않는다. 보존.

Q2. 죽음을 구하는 소원(8~9절)과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는 위로(10절)는 어떻게 한 입에서 공존하는가?

본문은 둘을 나란히 두기만 하고 화해시키지 않는다. 보존.

Q3. 14절의 구문 —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동정을 받느니라'인가, '동정을 거두는 자는 경외를 저버린

자'인가?

히브리어 구문이 압축적이어서 번역들이 갈린다. 어느 쪽이든 chesed의 마땅함은 남지만, 강조점이 다르

다. 보존.

Q4. 와디 직유(15~17절)는 친구들의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가?

이 시점까지 친구들은 7일 침묵(2:13)과 엘리바스의 한 차례 변론뿐이다. 무엇이 '말라 버림'이었는지 본문

이 특정하지 않는다. 보존.

Q5. 27절 '고아를 제비 뽑으며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는 실제 행위 고발인가 극단의 수사인가?

친구들이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는 서술은 없다. 항변의 수사적 강도인지 관행 고발인지 확정이 어렵다.

보존.

Q6. 30절의 '미각'은 무엇을 분간하는가 — 말의 진위인가, 재앙의 의미인가?

taam이 6절의 음식 맛과 호응하면서 분별의 비유로 올라가는데, 분별 대상이 열려 있다. 보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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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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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7장

JOB-007  ·  시가서  ·  히브리어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힘든 군무(tsaba)가 있지 아니하냐"(7:1)는 보편 명제로 시작한 탄식이,

베틀의 북(ereg)보다 빠른 날들과 끊긴 실 tiqvah(7:6)를 지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임을 기억하

옵소서"(7:7)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마주 보고, 시편 8편의 찬양 어휘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침마다 권징하시나이까"(7:17-18)로 뒤집은 끝에 "주께서 아침에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7:21)로 닫히는 — 항변이 친구를 지나 2인칭으로 터지는 욥의 첫 대

답 후반.

관찰된 사실

욥기 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겹무대: 품꾼의 들판과 군무(1~2절) → 밤의 방·침상(3~4·13~14절) → 베틀(6절) → 하늘의 구름과 스올의

내리막(9~10절) → 바다(12절) → 흙(21절). 전부 누워 있는 한 사람의 상상 안에서 펼쳐짐.

소품(노동): 품꾼의 삯, 저녁 그늘, 종의 기다림, 베틀의 북(ereg)과 실(tiqvah).

소품(몸): 의복처럼 입혀진 구더기와 흙덩이, 굳었다가 터지는 피부(5절), 삼킬 침(19절), 과녁(mifga, 20절).

소품(소멸): 바람(ruach, 7절), 사라지는 구름(9절), 돌아가지 못하는 집과 처소(10절), 흙(21절).

규모의 축소: 들판 → 방 → 침상 → 피부 → 침 한 모금 — 큰 데서 작은 데로 좁혀 드는 소품 배열.

소재: 군무(tsaba), 품꾼의 날, 헛된 달들, 두 번 막힌 침상(불면·악몽), 입을 금하지 않는 결심, 시선(눈), 감

찰, 사함, 애써 찾으심(shachar).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시간의 두 속도 — 견디는 밤은 한없이 길고(4절) 생애 전체는 베틀의 북보다 빠름(6절). 병상의 실제 감각

과 맞닿는 모순적 공존.

11절에서 공기가 바뀜 — 혼잣말 같던 탄식이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이후 '주께서'를 마주 보는 말로

전환. 방향이 생긴 탄식.

침상이 두 번 막힘 — 깨어 있으면 뒤척임(4절), 잠들면 꿈과 환상의 공포(13~14절). 출구 없는 방의 공기.

17절의 서늘함 — 찬양시의 문법("사람이 무엇이기에")이 정반대의 무게로 떨어짐.

5절의 촉각 — 고를 수 없이 입혀진 의복으로서의 구더기와 흙덩이. 19절의 침 — 숨 돌릴 틈의 최소 단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군무가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 질문

둘로 된 보편 명제.

21절: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 단독 진술.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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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인생')에서 단독('나')으로, 3인칭에서 2인칭 대면으로 좁혀지며 닫힘 — 담화의 전환이 장 안에서 완

결됨.

시간 틀: 시작은 저녁 그늘(2절), 끝은 아침의 찾으심(21절) — 한 장 전체가 긴 밤 하나의 설계.

끝의 반전: 없어질 자기를 말하는 문장 안에 '애써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들어 있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욥(단독 화자), 품꾼·종(비유 속 인물), 바다·tannin(수사적 비교 대상), '주'(7절 이후 실질적 상대역 —

대사 없음). 6장의 친구들은 7장에서 호명되지 않음.

상황: '그런즉'(11절)을 경첩으로 한 논증 — 빠른 날·사라지는 구름·돌아오지 못하는 스올이 근거, "입을 금

하지 아니하고"가 결론.

사상: 하나님의 주목이 복인가 무게인가 — 시편 8편의 어법(mah enosh + paqad)이 찬양에서 항변으로 뒤

집힘(17~18절).

이중의 마음: "나를 놓으소서"(16절)와 "기억하옵소서"(7절)가 한 입에서 — 밀어냄과 매달림의 공존.

20절 과녁(mifga) — 무작위 피격이 아니라 조준된 표적이라는 자기 인식.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6절): 노역의 비유들 — 군무·품꾼·종, 헛된 달들과 고달픈 밤, 구더기 입은 살, 실이 다해 멈추는 베

틀.

컷 2 (7~10절): 소멸의 관찰 — 바람 같은 생명, 사라지는 구름, 스올의 일방통행.

컷 3 (11~16절): 입을 여는 결심 — 바다·tannin의 항의, 꿈으로 막힌 침상, 숨 막힘의 선택, "나를 놓으소서."

컷 4 (17~21절): 정면의 물음들 — 사람이 무엇이기에, 침 삼킬 동안, 감찰자와 과녁, 사함의 요구, 빈 곳을

찾으시는 아침.

연결 장치: 컷1→2 '빠름과 사라짐'의 은유 연속, 컷2→3 유일한 논리 접속 '그런즉', 컷3→4 자기 질문("내가

바다니이까")이 인간론 질문("사람이 무엇이기에")으로 확대되는 계단식 구성.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tsaba(בתָּא .군무·고된 복무. 1절. '만군'의 그 군대 어휘가 인생의 강제 복무로 — (צתָּ

sakhir(כִיר .품꾼·날삯 노동자. 1절. 욥 14:6에서 재등장 — (שׂתָּ

ereg(אֶרֶג) — 베틀의 북. 6절. / tiqvah(ִ�קְותָּה) — 희망이자 실·줄(수 2장 라합의 붉은 줄과 동일어). 6절의 직조

은유 속 이중 의미.

ruach(ַרוּח) — 바람·숨. 7절. / hevel(הֶבֶל) — 헛것·입김. 16절. 생을 두 번 '공기'에 빗댐.

sheol(ְ�אוֹל) — 스올. 9절. / tannin(ַ��יִן) — 바다 괴물. 12절. 창 1:21의 피조물 어휘.

mishmar(ר .연약한 결의 '사람'. 17절 — (אֱנוֹ�)지킴·감시 초소. 12절. / enosh — (מְִ�מתָּ

paqad(קַד .돌아보다·감찰하다·권징하다. 18절. 시 8:4와 동일 동사 — (�תָּ

mifga(מִפְ�תָּע) — 과녁·표적. 20절. 구약 단 1회 용례(하팍스).

shachar(חַר .애써 찾다('새벽' 어근). 21절. 아침에 일찍 찾는다는 결 — (�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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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17~18절 ↔ 시 8:4-5 병행: mah enosh 물음 + paqad 동사 + '크게 하심'의 골격이 겹침. 찬양과 항변으로 갈

라지는 동일 어법 — 영향 방향은 확정 불가.

tiqvah의 언어유희: 베틀 은유 안에서 '실이 다함'과 '희망이 다함'이 한 단어에 겹침(6절).

'눈'의 분포(7·8·19·20절): 욥의 눈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눈은 떼어지지 않는 시선의 비대칭.

인칭 이동: 3인칭 보편(1~6절) → "기억하옵소서" 첫 2인칭(7절) → 선언(11절) → 전면 2인칭(12~21절).

수미 구조: 저녁 그늘(2절)에서 아침의 찾으심(21절)까지 — 한 장 = 긴 밤 하나.

침상 이중 장면(4절 불면 / 13~14절 악몽) — 쉼의 공간이 양방향으로 봉쇄되는 반복 변주.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우가릿 신화의 바다(Yam)·용 계열 존재 — 신에게 제압되어 경계 아래 놓이는 혼돈 세력. 7:12의 수사("내

가 바다니이까")가 빌려 쓰는 어법 — 배경.

인생 = 강제 노역·군 복무라는 관념은 메소포타미아 문헌에서도 확인되는 고대 근동 공통 어법 — 1절

tsaba의 배경.

품꾼의 하루 삯과 해 기울기를 기다리는 일용 노동 — 고대 근동 농경 사회의 일상 풍경 — 배경.

가정 직조 문화: 날실이 다하면 천이 거기서 끝나는 공정 — 6절 은유의 생활 기반 — 배경.

tiqqun sopherim 전승: 7:20 '내게 짐'은 본래 '주께 짐'으로 읽혔다는 서기관 수정 전승, LXX도 '주께'로 번역

— 본문 확정 아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7:17-18 ↔ 시 8:4-5 (사람이 무엇이기에 — 경이와 항변으로 갈라지는 같은 물음)

욥 7:17 ↔ 시 144:3 (같은 물음의 또 다른 변주)

욥 7:19 ↔ 시 39:13 (시선을 거두어 달라는 같은 호소 —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욥 7:1-2 ↔ 욥 14:6 (품꾼 sakhir — 같은 비유의 재등장)

욥 7:16 ↔ 욥 10:20-21 (나를 그냥 두소서 — 간청의 확장)

욥 7:12 ↔ 창 1:21 (tannin — 혼돈이 아니라 피조물로 그려지는 같은 단어)

욥 7:12 ↔ 욥 38:8-11 (바다를 문으로 가두시는 폭풍 응답 — 질문의 단어가 응답의 화면으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해 질 무렵의 밭. 품꾼이 허리를 펴고 기우는 해를 본다. 종이 긴 그늘을 바란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 방. 한

사람이 눕는다. "언제나 일어날까." 창이 희끄무레해질 때까지 몸이 이리로, 저리로. 살갗 가까이 — 굳었다가

터지는 피부. 베틀 — 북이 쏜살같이 오가다 실이 끝나고 천이 멈춘다. 바람이 지나가고 구름이 엷어지다 사라

진다. 스올의 내리막 — 내려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누워 있던 사람이 일어나 입을 연다.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바다가 출렁인다 — "내가 바다입니까." 다시 침상, 이번에는 꿈이 들이닥친다. 하늘을 향한 물음

—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침마다, 순간마다." 화살 자국의 과녁. 마지막 말 —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아침 빛이 드는 빈 침상, 찾아온 기척,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 항변이 얼굴을 향하는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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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벌 부제: "품꾼의 날 같은 군무에서 출발한 탄식이 베틀의 북보다 빠른 날들과 끊긴 실 tiqvah를 지나 직

접 항변으로 터지고, 시편 8편의 어법을 뒤집은 '사람이 무엇이기에'를 거쳐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로 닫히는 욥의 첫 대답 후반"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3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시 8편 병행 골격 + tiqvah 언어유희 + 인칭 이동 구조 + ANE 바다 어법 +

tiqqun sopherim 전승)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7~18절의 시편 8편 병행을 '욥이 시편을 패러디했다'는 문학사적 단정으로 확정하지 않고, 같은 어법이 반

대 정서를 운반한다는 관찰로만 둠.

7:20의 범죄 조건문을 죄 시인 또는 무죄 강변 어느 쪽으로도 판정하지 않고 미해결로 보존.

욥의 불평(7:11)을 '솔직한 기도의 모범'이라는 적용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장 안의 발화 사건으로 둠.

9~10절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를 부활 교리와의 대조로 끌고 가지 않고, 욥의 발화 그대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7장은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군무(tsaba)가 있지 아니하냐"는 보편 명제로 열어 품꾼·종·

베틀의 북(ereg)이라는 노역의 비유들을 세운 뒤, 바람과 구름의 소멸 관찰을 근거 삼아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7:11)의 직접 항변으로 방향을 틀고, 바다·tannin의 수사와 두 번 막힌 침상을 지나 시편 8편

의 어법을 뒤집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침마다 권징하시나이까"(7:17-18)에 이른 다음, "주께서 아침에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7:21)라는 — 없어질 자기와 찾으시는 하나님이 한 문장에 담긴

— 반전으로 닫히는 시(항변)다.

한 문단: 해 질 무렵의 밭에서 시작한다 — 품꾼이 기우는 해를 보고, 종이 긴 그늘을 바란다. 화면이 어두워지

면 방이다. 눕자마자 "언제나 일어날까" 뒤척이는 사람, 굳었다가 터지는 피부, 쏜살같이 오가다 실이 끊기는

베틀의 북. 바람이 지나가고 구름이 사라지고 스올의 내리막이 보인다. 그때 그가 일어나 입을 연다 — "내 입

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가 바다입니까. 침상은 꿈으로 막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침마다, 순간마

다. 침을 삼킬 동안도. 어찌하여 나를 과녁으로 삼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 내가 흙에 누우면, 주께서 아침

에 애써 찾으셔도 나는 없을 것입니다. 빈 침상에 아침 빛이 들며 닫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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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들판—방—베틀—바다—스올—흙의 겹무대. 들판에서 침 한 모금까지 좁혀 드는 소품. tiqvah — 실이

자 희망.

2 첫 느낌·분위기 밤은 한없이 길고 생애는 북보다 빠른 두 속도의 시간. 11절에서 방향이 생기는 말. 두 번 막힌 침상.

3 시작과 끝 보편 명제(1절 질문 둘) ↔ 단독 진술(21절). 3인칭에서 2인칭 대면으로. 저녁 그늘에서 아침의 찾으심

까지 — 긴 밤 하나.

4 등장인물·사상 단독 화자 욥과 대사 없는 상대역 '주'. 하나님의 주목이 복인가 무게인가 — 시편 8편 어법의 역전.

5 장면 컷 비유(1~6)/소멸(7~10)/항변(11~16)/대질(17~21) 4컷. '그런즉'(11절)이 유일한 논리 경첩.

6 의문·발견·정보 원어 13개. 눈의 비대칭. 범죄 조건문 미해결. 울타리—초소 간극. tiqqun sopherim 전승. 우가릿 바다 어

법.

7 동영상 저녁 그늘 → 불면의 방 → 끊긴 실 → 바다의 항의 → 하늘을 향한 물음 → 빈 침상의 아침, 암전.

8 초벌 제목·부제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 항변이 얼굴을 향하는 밤"

9 기도·내면 떠나 달라는 말과 기억해 달라는 말이 같이 있음을 본다. 모른다고 아뢰는 데서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tiqvah, 끊긴 실이자 다한 희망: 베틀 은유 한가운데서 '희망'과 '실'이 한 단어에 겹친다(7:6). 날실이

다하면 천이 거기서 끝나듯 날들이 끝난다는 그림 — 언어유희 하나가 6장까지의 모든 탄식을 직조의 화면으

로 압축한다.

2. 결 2 — 뒤집힌 시편 8편: "사람이 무엇이기에"(mah enosh)와 paqad 동사의 골격이 시 8:4-5와 겹친다. 찬양

시에서 돌보심의 경이였던 문법이 욥의 입에서는 아침마다의 추궁이 된다. 같은 시선을 두고 갈라지는 두 노

래 — 이 갈라짐 자체가 욥기 논쟁 전체의 축소판이다.

3. 결 3 — 밀어내는 문법 안의 찾으심: "나를 놓으소서"(16절)와 "기억하옵소서"(7절)가 한 입에서 나오고, 마

지막 절은 없어질 자기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애써 찾는(shachar)' 분으로 그린다. 욥의 절망은 하나님 없는 절

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이로 상상하지 않고는 완성되지 않는 절망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시 8:4-5 — 같은 물음, 갈라진 무게. 경이의 mah enosh와 항변의 mah enosh.

시 39:13 —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 시선을 거두어 달라는 같은 호소의 시편 변

주.

욥 14:6 — 품꾼(sakhir)의 재등장: "그에게서 눈을 돌이키사 품꾼 같이 그의 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창 1:21 — tannin이 혼돈 괴물이 아니라 피조물로 등장하는 창조 기사 — 7:12 수사의 대조 배경.

욥 38:8-11 — 바다를 문으로 가두시는 폭풍 응답. 7:12의 질문 단어가 응답의 화면으로 돌아온다.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2절의 들판에서 시작한다 — 품꾼의 하루, 저녁 그늘. 남들의 노역에는 끝이 있다는 데서 천천히

멈춘다.

멈춤 1: 6절에서 멈춘다 — 베틀의 북. 견디는 밤은 길고 생애는 짧다는 두 속도가 내 안에도 있는지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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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 2: 11절에서 멈춘다 —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말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끝: 21절에서 멈춘다 — 애써 찾으시는 아침. 밀어내는 내 말 안에도 찾으시는 분이 들어와 계신지, 묻기만

하고 내려놓는다.

F · 자족성 점검

[x] 1절 보편 명제 ↔ 21절 단독 진술의 수렴 구조

[x] 3인칭 → 2인칭 인칭 이동의 완결

[x] tiqvah 이중 의미와 직조 은유의 호응

[x] 시편 8편 병행 골격과 역전

[x] 저녁 그늘 — 빈 침상의 아침 시간 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과 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가운데 7장은 두 번째 국면의 안쪽, 욥의 첫 대답 후반에 놓인다. 그

런데 이 지점이 갖는 좌표상의 무게가 있다. 3장의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했고 6장의 욥은 친구들에게 변론했

는데, 7장에서 처음으로 말의 과녁이 하나님을 향한다 — "기억하옵소서"(7:7)에서 열린 2인칭이 장 끝까지 닫

히지 않는다. 인과응보 도식을 넘어 들음에서 봄으로 간다는 권의 intent에 비추면, 7장은 그 여정의 통신 회선

이 개통된 기록이다. 친구들과의 수평 논쟁은 31장까지 평행선을 달리지만, 여기서 열린 수직의 항변은 38장

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받으신다 — 욥이 수사로 던진 바다(7:12)를 폭풍 응답이 창조의 화면(38:8-11)으로 되

받는 데서, 이 회선이 끊긴 적 없었음이 드러난다.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종을 신뢰하시고 끝내 친히 응답하시

는 침묵 속의 신실하심이라는 권의 heart는, 욥의 가장 거친 말들이 정경 안에 보존되어 응답의 상대가 되었다

는 사실 그 자체에 이미 깃들어 있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품꾼의 보편(7:1)에서 찾으심을 받는 단독자(7:21)로 / 허공을 향한 탄식에서 얼굴을 향한 항변(7:11)으로 / 끊

긴 실 tiqvah(7:6)에서 아침에 애써 찾으시는 shachar(7:21)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7장은 '모든 인생이 다 그렇다'는 일반론 뒤에 숨을 수 있었던 고통이 '주께서 나를'이라는

단독 대면으로 걸어 나오는 운동이다. 이 걸음은 위로가 아니라 항의의 형태를 입고 있지만, 방향 없는 탄식보

다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깝다. 6장이 친구라는 마른 와디에서 길어 올릴 것이 없음을 확인한 장이었다면, 7장은

남은 단 하나의 상대에게 말을 거는 장이다 — 들음에서 봄으로 가는 긴 운동의, 첫 직접 발화 구간.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불면과 피부병과 절망의 독백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가라는 본질이 움

직인다. 같은 주목(paqad)이 시편 8편에서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는 돌보심이고, 욥 7장에서는 침을 삼킬

동안도 놓아주지 않는 감찰이다. 욥이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떠나셔서가 아니라 떼어지지 않으셔서다 — 부

재가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근접이 문제로 등장하는 드문 구도. 그런데 바로 이 구도가 관계의 실상을 누설한

다. 버려진 사람은 "나를 놓으소서"라고 말할 상대가 없다. 욥의 항변은 그 모든 거친 표면에도 불구하고, 시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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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번도 거두어진 적 없는 사람의 말이다. 1장의 울타리(보호)와 7장의 초소(감시)가 같은 동작의 두 경험

이라면, 지금 욥에게 감시로 경험되는 그 떼어지지 않는 시선이 무엇이었는지는 42장의 회복에 가서야 다른

빛으로 다시 읽힌다 — 그 전모는 아직 수면 아래에 있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다듬어지지 않은 말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의 정직이, 고운 침묵보다 그

분께 가까운 길일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불평을 권하지 않는다. 다만 아픔 때문에 말하고 괴로움 때문에 항의

한 한 사람의 밤이 통째로 정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허공에 흩어지는 탄식과 얼굴을 향해

던지는 항변 사이의 거리 — 그 거리를 건넌 것이 7장의 사건이다. 독자는 자기 안의 말해지지 않은 문장들을

안다. 너무 거칠어서, 너무 어두워서 기도가 못 된다고 눌러 둔 말들. 7장은 그 말들의 수신처가 있음을, 그리

고 그 수신처가 아침마다 애써 찾는 분임을 — 욥 자신도 절망의 문법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한 채로 — 보여

주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하나님을 향해 터진 이 항변을 전통이 가만두지 않는다 —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라"며 빌닷이 일어선다(8:1-8).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tiqvah — 실이자 희망.

미해결 질문

욥기 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7:20 "내가 범죄하였던들"은 시인인가 가정인가?

1장에서 두 번 '온전하다' 불린 사람의 입에서 나온 조건문 — 죄의 인정인지 '설령 그랬다 치더라도'의 수사

인지 본문이 밝히지 않는다. 보존.

Q2. 1:10의 울타리와 7:12의 초소(mishmar)는 무엇이 다른가?

두르심과 지키심 — 같은 동작이 보호로도 감시로도 경험된다. 달라진 것이 하나님의 동작인지 욥의 경험

인지 본문은 판정하지 않는다. 보존.

Q3. 7:17-18은 시편 8편을 알고 뒤집은 것인가, 공통 어법의 독립 변주인가?

mah enosh + paqad의 골격이 겹치지만 영향의 방향은 확정할 수 없다. 같은 문법이 찬양과 항변을 다 운반

한다는 사실만 관찰로 남긴다. 보존.

Q4. 7:20의 '짐'은 누구에게 지워진 것인가 — '내게'인가 '주께'인가?

MT는 '내게', 서기관 수정 전승(tiqqun sopherim)과 LXX는 '주께'. 사람이 하나님께 무게일 수 있느냐는 물

음이 전승 차이에 걸려 있다. 본문 전승 차원의 질문으로 보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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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절망의 끝 문장(7:21)이 왜 '애써 찾으시는(shachar)' 하나님의 그림으로 닫히는가?

없어질 자기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심판자가 아니라 찾는 이로 상상한다 — 밀어내는 문법 안의 이 반전이

무엇을 여는지. 보존.

Q6. 7:9-10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는 관찰 진술인가 절망의 수사인가?

구름의 비유로 말해진 스올의 일방통행 — 욥의 우주론인지 그 밤의 언어인지 본문은 구분해 주지 않는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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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8장

JOB-008  ·  시가서  ·  히브리어

수아 사람 빌닷의 첫 변론 — "하나님이 어찌 정의(mishpat)를 굽게 하시겠는가"(8:3)라는 굽지

않는 공리가 죽은 자녀들을 향한 단정(8:4)과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8:7)의 약속을 한

입에 담고, 옛 시대의 권위(8:8)와 왕골·거미집의 비유(8:11~19)를 지나가는 — 맞는 문장이 틀

린 길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인과응보 신학이 전통의 옷을 입는 장.

관찰된 사실

욥기 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재 가운데 앉은 욥 앞, 수아 사람 빌닷의 단일 발화. 2장 이후 물리적 무대 전환 없음.

배경 막 네 장: 법정(3절 mishpat·tsedeq) — 조상들의 서고(8~10절) — 진펄·왕골의 습지(11~13절) — 거미

집과 돌무더기의 마당(14~19절).

소품(자연): 거센 바람(2절), 왕골(gome)·갈대(achu)·진펄의 물(11절), 푸른 잎과 마르는 풀(12절), 거미집

(14절), 햇볕과 가지(16절), 돌무더기와 서린 뿌리(17절).

소품(인사): 입과 입술(21절 — 웃음·즐거운 소리의 그릇), 부끄러움(22절), 악인의 장막(22절), 기대면 서지

못하는 집(15절).

형식 장치: '만일(im)' 4·5·6절 연쇄 — 조건의 계단 위에 7절의 약속. 3절은 avat(굽게 하다) 동사 반복의 평

행 수사 의문문.

절 수 22 — 1장과 동일(기록만, 의도 확정 아님).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첫마디가 질문 아닌 재촉("어느 때까지" 거듭) — 일곱 날 침묵을 같이 지킨 친구의 첫 발화가 책망.

4절의 과거형 단정 — 천상 회의를 보지 못한 빌닷이 본 사람처럼 자녀들의 죄를 확정. 1장을 읽은 독자에

게 가장 시린 절.

7절 — 따로 떼면 축복, 흐름 안에서는 조건부 거래의 보상 조항. 아름다운 문장이 차가운 논리 위에 얹힘.

음향 설계: 바람(2절) → 물(11절) → 마른 풀(12절) → 끊어지는 거미줄(14~15절) → 뽑히는 뿌리(18절) →

웃음(21절).

거미집의 촉감 — 만져 보기 전에는 집과 구별되지 않음. '의지하다' 동사 15절에 두 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2절: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이 어느 때까지 있겠는가."

22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시작은 욥의 입을 겨눈 책망, 끝은 욥의 대적을 겨눈 약속 — 채찍으로 열고 손 내밀며 닫는 변론.

3절(굽게 하지 않으심) ↔ 20절(버리지·붙들지 아니하심) — 공리 두 번 진술이 변론 전체의 틀.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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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칭 '너'(2절 추궁 → 21~22절 위로) 사이에 3인칭 '그'(13~19절의 악인·식물들)가 놓이는 인칭 배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수아 사람 빌닷(발화자), 욥(청자), 하나님·전능자(Shaddai 병행), 욥의 자녀들(4절 — 죽은 채로 소

환), 옛 시대 사람들·조상들(8절), 하나님을 잊는 자·chanef(13절), 너를 미워하는 자(22절).

의인화: 왕골·갈대·돌무더기의 식물('그'로 지칭), 18절에서는 식물이 자라던 곳이 입을 얻음 —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

사상: 인과응보 공리의 역방향 연역 — 대전제(3절 정의는 굽지 않음) + 결과(자녀들의 죽음) → 원인 단정

(그들의 범죄). 같은 도식이 미래형으로는 약속(5~7절)이 됨.

8~10절 — 인식론으로서의 전통: 자기 무지("우리는 어제부터")를 조상의 축적으로 메우는 권위 구조. 엘

리바스의 환상(4:12~17)과 대비.

4절 동사 — '그 죄의 손에 넘기셨다'의 그림. 죄에 손(yad)이 달린 표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2~7절): 책망과 조건부 약속 — 거센 바람, 공리, 자녀 단정, 만일의 계단,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컷 2 (8~10절): 전통의 서고 — 옛 시대에 물으라, 어제의 사람, 그림자 같은 날들.

컷 3 (11~19절): 두 식물의 비유 — 물 없는 왕골(마름)과 돌무더기의 식물(뽑힘), 그 사이의 거미집.

컷 4 (20~22절): 공리의 재진술과 약속 — tam을 버리지 아니하심, 웃음과 즐거운 소리, 대적의 부끄러움.

컷 1↔컷 4 호응(공리—약속), 컷 2가 경첩, 컷 3이 본론의 그림. 컷 3 내부 이분: 결핍으로 죽는 길 / 빼앗김

으로 사라지는 길.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ruach kabbir(רוּחַ ַ�ִ�יר) — 거센 바람. 2절. ruach는 7:7 욥의 "내 생명이 바람임을"과 동일어.

mishpat(מְִ��תָּט) — 정의·판결. 3절. / tsedeq(צֶדֶק) — 공의. 3절. 평행쌍.

shachar(ִ�חַר) — 부지런히 구하다(새벽 어근). 5절. 욥의 7:21 동사를 받아 방향을 뒤집는 되받기.

gome(מֶֹא�) — 왕골·파피루스. 11절. 출 2:3 모세의 갈대 상자와 같은 단어.

achu(ּאָחו) — 갈대 풀. 11절. 창 41:2 나일 강가 갈대밭과 동일어, 이집트어 차용어로 보는 견해. / 

bitstsah(ִ��תָּה) — 진펄. 11절.

chanef(ֵנף .저속한 자·신을 저버린 자. 13절 — (חתָּ

bet akkabish(בִי� .거미의 집. 14절. LXX는 거미를 ἀράχνη로 옮김 — (ֵ�ית עַ�תָּ

tam(ם .웃음. 21절 — (שְׂחוֹק)순전함·온전함. 20절. 1:1·1:8·2:3에서 욥에게 붙었던 단어. / sechoq — (�תָּ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되받는 단어들: 욥의 shachar(7:21)·ruach(7:7)를 빌닷이 8:5·8:2에서 인용하며 방향을 뒤집음 — 변론들이

어휘의 되받아치기로 연결되는 형식.

공리 액자: 3절과 20절의 이중 진술이 변론을 감쌈. 7절과 21절의 약속도 호응.

두 식물 비유의 비대칭: 첫 식물은 13절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로 명시, 둘째 식물(16~19절)은 지시

대상 명시 없음 — 17절의 뿌리 묘사가 생명력 있게 읽혀 해석이 갈리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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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세 변주: 거미의 집(bet, 14절) — 의지하는 집(bayit, 15절) — 악인의 장막(ohel, 22절). 변론 안에서 서

있는 집이 없음.

드라마틱 아이러니 둘: 8:4의 단정 ↔ 1:5의 새벽 번제와 1~2장의 천상 회의(독자 지식과 충돌) / 8:7의 약속

↔ 42:12의 성취(화자의 논리 밖 경로).

8:20의 tam — 빌닷의 공리가 화자도 모르게 욥의 이름표(1:1)를 가리킴.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왕골·갈대 — 나일 습지의 식물 어휘가 동방 우스 땅의 변론에 등장. 지혜 문학의 국제성 — 배경.

achu — 이집트어 차용어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 창 41:2와 함께 이집트 무대 어휘 — 배경.

옛 세대·조상에게 묻는 권위 호소 — 고대 근동 교훈 문학의 공통 형식 — 배경.

수아(Shuach) — 창 25:2 아브라함과 그두라의 아들 이름과 동형. 동방 계열 족속 연결 독법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8:20 ↔ 욥 1:1, 1:8, 2:3 (tam — 공리와 이름표의 만남)

욥 8:7 ↔ 욥 42:12 (나중의 창대 — 성취되되 다른 경로로)

욥 8:5 ↔ 욥 7:21 (shachar — 욥의 마지막 동사를 빌닷이 되받음)

욥 8:8-10 ↔ 욥 4:12-17 (전통의 권위 vs 환상의 권위 — 친구들의 인식론 대비)

욥 8:11-19 ↔ 시 1:3-6 (식물 비유와 악인의 길)

욥 8:14 ↔ 사 59:5-6 (거미줄 — 같은 이미지)

욥 8:11 ↔ 출 2:3 (gome — 왕골·갈대 상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재 가운데 앉은 욥 앞에서 빌닷이 일어선다. 바람 소리 — "어느 때까지." 법정의 저울이 떠오르고 바늘은 미

동도 없다 —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자녀들의 잔칫집이 한 컷 스치고 욥의 얼굴이 굳는다.

만일, 만일, 만일 — 계단 셋 끝에 빛나는 문장 —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화면

이 과거의 서고로 — 조상들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눕는다. 습지 — 왕골이 푸르게 서 있다가 물이 빠지고 베

는 손 없이 먼저 마른다. 손이 거미집에 닿고 집이 통째로 끊어진다. 햇볕 아래 돌무더기 — 뿌리가 돌을 감았

는데 위에서 손이 그를 뽑고, 그가 자라던 곳이 말한다 —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 카메라가 욥에게 돌아온

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웃음의 약속과 장막의 경고가 겹쳐 들리고 빌닷이 앉는다.

침묵. 욥이 고개를 든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굽지 않는 저울 — 맞는 문장이 틀린 길로 갈 때"

초벌 부제: "수아 사람 빌닷의 첫 변론이 정의의 공리(8:3)에서 출발해 죽은 자녀들을 단정하고(8:4), 전통

의 권위와 두 식물의 비유를 지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8:7)로 욥을 물가로 돌려보내려 하는 — 인

과응보 도식이 전통의 옷을 입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1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공리 액자 구조 + shachar 되받기 + 두 식물 비유의 비대칭 + 나일 어휘 배경)

• 

• 

• 

• 

• 

• 

• 

• 

• 

• 

• 

• 

• 

• 

• 

• 

• 

• 

54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8:4의 단정을 '빌닷의 신학적 오류'라는 교리 판정으로 닫지 않고, 1장의 독자 지식과의 충돌이라는 본문 현

상으로만 둠.

8:7과 42:12의 호응을 '하나님의 섭리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화자의 의도와 성취 경로가 갈라지는 아

이러니 관찰로 보존.

16~19절 둘째 식물의 정체(악인인가 다른 무엇인가)를 판정하지 않고 미해결 질문으로 이월.

인과응보 도식 자체의 옳고 그름을 단정하지 않음 — 42:7의 판정은 본문의 몫으로 남김.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8장은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의 말을 거센 바람(ruach kabbir)이라 책망하며 일어나, "하나님이 어

찌 정의(mishpat)를 굽게 하시겠는가"(8:3)라는 공리에서 자녀들의 죄를 역으로 연역하고(8:4), '만일'의 계단

위에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8:7)의 약속을 세운 뒤, 옛 시대의 권위(8:8~10)와 두 식물·거미집의 비유

(8:11~19)를 지나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tam)을 버리지 아니하시고"(8:20)와 웃음의 약속(8:21~22)으로 닫는

— 인과응보 도식이 전통의 옷을 입는 첫 변론이다.

한 문단: 재 가운데 앉은 욥 앞에서 빌닷이 일어선다. 첫마디는 위로가 아니라 재촉이다 — "어느 때까지." 법

정의 저울이 걸리고, 굽지 않는 정의의 공리에서 결론이 거꾸로 흘러나온다 — 네 자녀들이 죽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범죄했다. 같은 공리가 미래로 돌아서면 약속이 된다 — 구하라, 청결하라, 그러면 네 나중은 심히 창

대하리라. 조상들의 서고가 열리고, 습지의 왕골이 물 없이 마르고, 거미집이 손길에 끊어지고, 돌을 감던 뿌

리가 뽑혀 그 곳에게서 부인당한다. 그리고 마지막 공리 — 하나님은 tam을 버리지 않으신다. 빌닷은 모른다,

그 단어가 1장에서 세 번 욥의 이름표였다는 것을. 독자만 안다 — 이 변론의 가장 단단한 문장이 화자의 의도

와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

품·소재

재 가운데 단일 발화 무대 + 네 장의 배경 막(법정·서고·습지·돌무더기). '만일'의 계단, 욥의 단어

(ruach·shachar)가 빌닷의 입으로 되돌아옴.

2 첫 느낌·분위

기

과거형 단정의 서늘함(8:4). 아름다운 문장(8:7)이 차가운 논리 위에 얹힘. 바람에서 웃음까지의 음향 설

계.

3 시작과 끝 욥의 입을 겨눈 책망(2절) ↔ 대적을 겨눈 약속(22절). 공리의 이중 진술(3·20절)이 변론을 감싸는 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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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4 등장인물·사상 빌닷·욥·자녀들(죽은 채 소환)·조상들·chanef·의인화된 식물들. 결과에서 원인을 연역하는 역방향 삼단논

법.

5 장면 컷 책망과 약속(2~7)/전통의 서고(8~10)/두 식물 비유(11~19)/공리 재진술(20~22) 4컷. 마름과 뽑힘의 이분.

6 의문·발견·정

보

shachar 되받기(7:21→8:5). 두 식물 비유의 비대칭. 무너지는 집 세 채(bet·bayit·ohel). 나일 어휘

(gome·achu)의 국제성.

7 동영상 바람의 책망 → 법정의 저울 → 만일의 계단 → 서고의 그림자 → 마르고 끊어지고 뽑히는 행렬 → 웃음의

약속, 침묵.

8 초벌 제목·부

제

"굽지 않는 저울 — 맞는 문장이 틀린 길로 갈 때"

9 기도·내면 참인 문장으로 사람을 베는 입을 본다. 내 안의 빌닷 — 남의 잿더미 앞에서 답이 빠른 입을 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역방향 연역, 공리가 칼이 되는 길: 8:3은 욥기에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문장이다 — 하나님은 정

의를 굽게 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빌닷은 이 공리를 거꾸로 세워 결과(자녀들의 죽음)에서 원인(그들의 범죄)

을 연역한다(8:4). 대전제는 참인데 적용이 사람을 벤다. 욥기는 이 간극을 42:7의 판정까지 끌고 간다.

2. 결 2 — 화자가 모르는 채로 하는 참말: 8:7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42:12에서 문장 그대로 이루어

진다. 그러나 빌닷이 건 조건의 길이 아니라, 폭풍의 응답과 까닭 없는 회복의 길을 지나서다. 8:20의 tam도 같

다 — 빌닷의 공리가 화자도 모르게 1:1의 욥을 변호한다. 이 변론에서 가장 단단한 문장들은 전부 화자의 의

도 밖에서만 참이 된다.

3. 결 3 — 만져 봐야 아는 집: 거미의 집(8:14), 의지하는 집(8:15), 악인의 장막(8:22) — 빌닷의 변론 안에서 서

있는 집은 한 채도 없다. 끊어지기 전에는 집과 거미집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그림은, 빌닷이 악인을 겨눠 그린

것이지만 그 질문 자체는 모든 독자에게 걸린다 — 내가 의지하는 것의 강도를 나는 무엇으로 아는가.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1:1, 1:8, 2:3 — tam. 빌닷의 공리(8:20)가 모르고 가리키는 욥의 이름표.

욥 42:12 —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 8:7의 성취, 다른 경로로.

욥 7:21 — shachar. 욥의 마지막 동사를 빌닷이 8:5에서 되받아 방향을 뒤집음.

욥 4:12~17 — 엘리바스의 환상. 빌닷의 전통(8:8~10)과 나란히 친구들의 두 인식론.

시 1:3~6 — 시냇가의 나무와 악인의 길. 같은 식물 모티프의 다른 운용.

사 59:5~6 — 거미줄로 옷을 짓는 자. 같은 이미지의 예언서 변주.

출 2:3 — gome. 왕골이 모세를 살리는 상자가 되었던 단어.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절에서 시작한다 — 친구의 첫마디가 "어느 때까지"라는 것을 천천히 듣는다.

멈춤 1: 4절에서 멈춘다 — 새벽 번제의 아버지 앞에서 자녀들의 죄가 과거형으로 확정된다.

멈춤 2: 7절에서 멈춘다 — 아름다운 문장이다. 그런데 누가, 어떤 논리 위에서 말하고 있는가.

멈춤 3: 14절에서 멈춘다 — 내가 기대는 것들 가운데 거미집은 몇 채인가.

끝: 20절에서 멈춘다 — tam. 빌닷이 모르고 쓴 단어가 1장의 욥을 가리키는 것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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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자족성 점검

[x] 2절↔22절 책망—약속의 수미

[x] 3절↔20절 공리 이중 진술의 액자

[x] '만일'의 계단(4·5·6절)과 7절 약속의 구조

[x] 두 식물 비유(마름/뽑힘)와 거미집의 배치

[x] shachar·ruach 되받기와 tam의 아이러니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흐름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과 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풍 속 응

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에서 8장은 논쟁 국면의 두 번째 친구 변론이다. 엘리바스가 밤의 환상

(4:12~17)으로 받쳤던 인과응보 도식을 빌닷은 여러 세대의 축적, 곧 전통의 권위(8:8~10)로 받친다. 같은 도

식이 점점 두꺼운 옷을 입어 가는 단계이고, 그 옷이 두꺼워질수록 욥이 통과해야 할 '들음'의 층도 두꺼워진

다 — 42:5의 '봄'은 이 모든 들음의 층을 지나서야 온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8장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참

명제가 도식이 되어 고난당하는 의인을 베는 광경을 정경 안에 기록하는 좌표이며, 그 도식에 대한 판정은 사

람의 반박이 아니라 42:7 여호와의 입("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함이니라")에 유보되어 있다. 빌

닷의 가장 단단한 문장들(8:7의 창대, 8:20의 tam)이 화자의 의도 밖에서만 성취된다는 사실은, 이 책이 말의

옳음과 말하는 길의 옳음을 끝까지 구별한다는 신호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체험의 권위(엘리바스)에서 전통의 권위(빌닷)로 / 굽지 않는 공리에서 역방향 연역의 칼로 / 빌닷이 세운 법정

(mishpat)에서 욥이 발견할 '판결자 없음'(9장)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8장은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참 명제를 '그러므로 네 자녀는 죄인이

고 너는 회개하면 회복된다'라는 도식으로 좁히는 운동이다. 그런데 본문 전체는 그 도식을 통과하면서 반대

방향의 문을 연다 — 빌닷이 mishpat의 법정을 세우자마자, 9장의 욥은 그 법정에 들어갈 길이 없음을("우리

사이에 판결자가 없구나") 발견하러 간다. 8장의 벡터는 닫는 말이 여는 말이 되는 역설의 구간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친구의 권면이다 — 구하라, 청결하라, 그러면 돌보시리라.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관계의 언어에서 계산의 언어로 바뀌는 변질이 움직인다. 빌닷의 신학에서 번성은 공급의 함수다 — 물이 있

으면 자라고 끊기면 마른다(8:11~12). 이 식물학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사탄이 1:9에서 던진 질문("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과 같은 구조가 된다 — 복이 경외의 까닭이라는 거래의 도식. 빌닷은 사탄을 본 적

이 없지만 사탄의 전제를 공유한다. 욥기가 지키려는 것은 바로 그 도식 너머의 관계이고, 그래서 8장의 수면

아래에서는 두 법정이 겹쳐 있다 — 빌닷이 세운 굽지 않는 저울의 법정과, 천상에서 이미 열렸던 신뢰의 법정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1:8). 빌닷은 앞의 법정만 알고, 독자는 둘 다 본다. 그 간극이 이 장의

깊은 물길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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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실존적 부름 — 불씨

참인 문장을 쥐었을 때, 그 문장이 누구를 겨누고 있는지 먼저 보는가 — 남의 잿더미 앞에서 내 답은 얼마나

빠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빌닷을 악인으로 그리지 않는다 — 그는 일곱 날을 같이 침묵했던 친

구이고(2:13), 그의 공리는 참이고, 그의 약속은 심지어 이루어진다. 그래서 더 서늘하다. 독자는 빌닷을 비웃

을 수 없고, 다만 제 입을 만져 보게 된다 — 맞는 말로 베어 본 적이 있는 입, 조건의 계단을 쌓아 본 적이 있

는 입. 그리고 거미집 — 끊어지기 전에는 집과 구별되지 않는 의지처들. 8장은 그 둘을 나란히 들고 독자 앞

에 선다. 답을 강요하는 대신, 푸른 채로 마르는 왕골과 뽑힌 뒤 부인당하는 뿌리를 오래 보여 줄 뿐이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빌닷이 세운 굽지 않는 법정 앞에서, 욥의 입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

우랴 — 우리 사이에 판결자가 없구나"(9장)로 넘어간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tam — 빌닷이 모르고 욥을 가리킨 단어.

미해결 질문

욥기 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빌닷은 어떤 근거로 욥의 자녀들의 죄를 단정하는가(8:4)?

1:5는 자녀들을 위한 새벽 번제를, 1~2장은 재난의 천상 배경을 독자에게 보여 주었다. 빌닷의 확신과 독자

의 지식이 충돌하는데 본문은 그 충돌을 바로잡지 않는다. 보존.

Q2. 8:7의 약속이 42:12에서 성취되는 것을 어떻게 둘 것인가?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문장으로는 이루어지나, 빌닷이 건 조건(회개·간구)이 아니라 폭풍의 응답

과 까닭 없는 회복을 지나 이루어진다. 화자의 논리 밖에서 성취되는 말의 무게 — 보존.

Q3. 전통의 권위(8:8~10)는 욥기 안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가?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고 아는 것이 없으며" — 자기 무지의 시인 위에 조상의 축적을 세우는 인식

론. 엘리바스의 환상(4:12~17)과 어떻게 견주어지는지, 본문이 어느 쪽도 승인하지 않는다. 보존.

Q4. 16~19절 둘째 식물은 누구의 그림인가?

첫 식물(11~13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로 명시되나 둘째는 명시가 없고, 돌을 감는 뿌리의 묘사가

오히려 강인하게 읽힌다. 악인의 또 다른 그림인지, 다른 무엇인지 — 읽기가 갈리는 채로 보존.

Q5. 8:20의 tam은 빌닷의 의도를 넘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tam)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 이 공리가 참이고 욥이 tam(1:1·1:8·2:3)이라면, 빌닷

의 문장은 화자의 의도와 반대로 욥을 변호한다. 위로인가 정죄인가, 아니면 화자도 모르는 증언인가. 보

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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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18절에서 식물이 자라던 곳이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장소의 의인화와 기억의 말소 — 존재가 뽑힌 뒤 그 흔적까지 부인되는 그림이 무엇을 관찰하게 하는지.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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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9장

JOB-009  ·  시가서  ·  히브리어

엘리바스의 환상(4:17)을 받아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tsadaq)"를 법정 언어(riv)

로 다시 발화한 욥이, 북두성·삼성·묘성(Ash·Kesil·Kimah)을 만드신 창조의 권능을 송영의 형식

으로 읊으면서도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9:11)의 비지각에 멈추고, "우리

둘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mokhiach)도 없구나"(9:33)라는 부재의 탄식으로 — 욥기에서 법

정 모티프가 처음 전면에 나서는 항변의 시.

관찰된 사실

욥기 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이중 무대: 열리지 않는 가상 법정(riv·대답·소환·재판의 어휘 연쇄) + 그 위로 펼쳐진 우주(산·땅의 기둥·해

·별·하늘·바다·성좌).

소품(거대): 옮겨지는 산(5절), 떨리는 땅의 기둥(6절), 뜨지 못하는 해와 봉인된 별(7절), 홀로 펴신 하늘과

밟히는 바다의 등(8절), Ash·Kesil·Kimah와 남방의 밀실(9절).

소품(미소): 경주자의 발(25절), 갈대 배(26절), 독수리(26절), 눈 녹은 물·잿물(30절), 개천(31절), 옷(31절),

막대기 shebet(34절).

부재의 소품: 둘 사이에 얹힐 손(33절) — 없다고 호명됨으로써만 등장.

숫자 소재: 천 마디에 한 마디(9:3) — 사람과 하나님 사이 말의 낙차를 수치화.

소재: 의로움(tsadaq)·소송(riv)·지혜·힘·진노·라합·까닭 없이(chinnam)·온전함(tam)·빠름(qal)·씻음·두려움·

판결자(mokhiach).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동의("진실로 ... 그런 줄을 알거니와")로 시작하는데 그 동의가 절망으로 이어지는 도입.

5~10절은 형식상 찬송(분사 연쇄 송영)인데 어조는 어두움 — 송영과 항변이 겹쳐 들리는 이중 공기.

스케일의 낙차: 성좌(9절)에서 개천(31절)까지 — 우주적 권능과 한 사람의 왜소함이 한 장 안에 공존.

22절 "일이 다 같은 것이라"에서 빌닷의 저울이 정면으로 밀려나는 서늘함.

30~31절: 가장 깨끗한 물과 가장 강한 세제로 씻은 직후 더러움으로 뒤집히는 촉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2절: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yitsdaq)."

35절: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반어 의문(어찌 의로우랴)에서 가정법(그리하시면)으로 — 불가능 선언에서 채워지지 않은 조건문으로.

처음과 끝이 모두 '말하기'의 문제: 3절 대답 불가 → 35절 두려움 없이 말하고 싶음.

• 

• 

• 

• 

• 

• 

• 

• 

• 

• 

• 

• 

• 

• 

• 

60



34~35절의 조건(막대기 거두심·위엄으로 두렵게 않으심)은 장 안에서 채워지지 않은 채 닫힘 — 문고리에

손을 얹은 결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욥(단독 화자), 하나님(무언의 상대역 — 35절 전체의 청자), 빌닷(1절 배후), 라합과 돕는 자들(13절,

시문 속 형상), 얼굴 가려진 재판관(24절), 경주자(25절), 판결자 mokhiach(33절 — 부재로만 등장).

상황: 가상 소송의 전 단계 차단 — 출두 불가(32절), 답변 불가(3·14절), 청취 확신 불가(16절), 소환 불가

(19절), 자기 변론의 자기 정죄(20절).

사상: 9:22 "일이 다 같은 것이라" — 온전한 자(tam)와 악한 자의 운명 동일 진술, 인과응보 체계에 대한 정

면 반론. 단 하나님의 지혜·힘(9:4)은 부정하지 않음 — 부정이 아닌 과잉의 신학적 곤경.

9:21 — 1:1·1:8의 tam을 욥이 자기 입으로 발화. 이름표는 유지되나 보호 기능은 상실된 상태.

9:17 — chinnam(까닭 없이)이 욥의 입에서 발화됨. 1:9(사탄)·2:3(여호와)에 이어 세 번째 화자.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13절): 어두운 송영 — 법정 불가 선언 + 창조 권능 분사 연쇄 + 11절 비지각 + 라합의 굴복.

컷 2 (14~24절): 열리지 않는 소송 — 단계별 차단의 시뮬레이션, 22절 저울 부정과 24절 "그가 아니시면 누

구냐"가 정점.

컷 3 (25~31절): 날들의 추락 — 경주자(땅)·갈대 배(물)·독수리(하늘)의 삼중 직유, 씻음의 무효화.

컷 4 (32~35절): 판결자의 부재 — "사람이 아니신즉", 손을 얹을 이 없음, 막대기 조건문, 미완의 결말.

컷 1과 컷 3의 호응: 하나님의 권능 무대였던 하늘·바다·땅 세 층이 컷 3에서는 인생이 새어 나가는 세 통로

로 재사용됨.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tsadaq(דַק 의롭다·무죄 판결을 받다. 2절 yitsdaq은 미완료형(지속 상태). 4:17의 경건 명제를 법정 명 — (צתָּ

제로 전환.

riv(רִיב) — 다툼·소송·법적 쟁론. 3절. 9장 법정 모티프의 표제어.

chakham lebab / ammits koach — 마음이 지혜로우심 / 힘이 강하심. 4절. 욥이 끝까지 부정하지 않는 두 속

성.

Ash·Kesil·Kimah(ה 북두성·삼성·묘성. 9절. 통상 큰곰·오리온·플레이아데스 동정, 확정 어려 — (עתָּ�·ְ�סִיל·ִ�ימתָּ

움. 38:31-32에서 재등장.

chadre teman(ן .남방의 밀실. 9절. 남쪽 하늘의 보이지 않는 방들 — (חַדְרֵי תֵמתָּ

Rahab(רַהַב) — 바다·혼돈 세력의 시적 이름. 13절. 여리고의 라합(ב חתָּ .과 철자가 다른 별개 단어(רתָּ

chinnam(חִ�תָּם) — 까닭 없이. 17절. 1:9·2:3에 이어 세 번째 발화, 화자는 욥.

qal(קַל) — 빠르다·가볍다. 25절. 날들의 속도.

mokhiach(ַמוֹכִיח) — 판결자·중재자. 33절. yakach('판정하다')의 분사형. 부재로만 발화됨.

shebet(ֵ�בֶט) — 막대기. 34절. / tam(ם .온전함. 20~22절, 1:1·1:8의 어휘가 욥의 입으로 이동 — (�תָּ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받아쓰기 구조 1: 9:2 ↔ 4:17 — 엘리바스의 밤 환상 명제를 법정 언어로 전환해 수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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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쓰기 구조 2: 9:10 = 5:9 — 거의 문자 그대로의 인용. '맡김'의 근거가 '대답 불가'의 근거로 반전.

5~10절 분사 연쇄 송영: 옮기시며·무너뜨리시며·흔들리게 하시며·명령하시며·가두시며·펴시며·밟으시며·

만드셨으며·행하시느니라 — 찬송시 형식의 어두운 사용.

25~26절 삼중 직유: 경주자(땅)—갈대 배(물)—독수리(하늘), 피조 세계 세 층의 총동원.

수사 의문 연쇄: "누가 거슬러 형통하랴"(4절)·"누가 막을 수 있으며"(12절)·"누가 소환하겠느냐"(19

절)·"그가 아니시면 누구냐"(24절).

34~35절 조건문 개방 결말: 조건이 채워지지 않은 채 닫혀 10장(그리고 멀리 38장)으로 흐름을 넘김.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라합 — 구약 시문의 바다·혼돈 세력 이름(욥 26:12, 사 51:9). 메소포타미아 티아맛·우가릿 얌 담론과 닮은

결의 어휘를 한 줄 비교급으로만 사용 — 배경.

바다의 등(bamote yam)을 밟으심(8절) — 우가릿 바알-얌 제압 형상과 닮은 표현 전통 — 배경.

Ash·Kesil·Kimah — 고대 근동 천문 관측 전통의 성좌 이름들 — 배경.

갈대 배(9:26) — 이집트 나일강 파피루스 쾌속선, 물 위 최고 속도의 형상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9:2 ↔ 욥 4:17 (엘리바스의 밤 환상 — 받아쓰는 원문)

욥 9:10 ↔ 욥 5:9 (엘리바스의 송영 — 반대 방향 인용)

욥 9:33 ↔ 욥 16:19 · 19:25 (판결자 갈망 → 증인 → 대속자의 성장 노드)

욥 9:9 ↔ 욥 38:31-32 (성좌 호명이 여호와의 질문으로 귀환)

욥 9:13 ↔ 욥 26:12 · 사 51:9 (라합 — 같은 시적 형상)

욥 9:11 ↔ 욥 42:5 (보지 못함 ↔ 이제는 눈으로 뵈옴 — 권 전체의 가장 먼 두 끝)

욥 9:9 ↔ 암 5:8 (묘성·삼성을 만드신 이 — 같은 성좌 송영)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잿더미 위의 입에서 카메라가 출발한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화면이 치솟는다 — 옮겨

지는 산, 떨리는 기둥, 뜨지 못하는 해, 봉인된 별. 더 위로 — 홀로 펴지는 하늘, 밟히는 바다의 등, 북두성·삼

성·묘성, 남방의 밀실. 가장 넓어진 화면 위로 한 음성 — "지나시나 보지 못하며." 아무도 비치지 않는다. 카메

라가 추락한다 — 빈 법정, 소환장 없는 책상, 천 마디에 한 마디. 몽타주 — 경주자, 갈대 배, 독수리. 눈 녹은

물, 잿물, 그리고 개천. 물러나는 옷. 마지막 컷 — 둘이 설 만큼의 빈 곳, 어깨 높이의 허공에 멈추는 카메라.

"둘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암

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손을 얹을 이가 없구나 — 열리지 않는 법정과 부재의 측량"

초벌 부제: "엘리바스의 명제(4:17·5:9)를 받아 법정 언어로 다시 쓴 욥이 창조 권능의 송영을 어둡게 부르

고 소송의 전 단계가 닫힘을 확인한 끝에, 판결자(mokhiach)의 부재를 처음 발화하고 채워지지 않은 조건

문으로 닫는 항변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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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4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받아쓰기 구조 2건 + 분사 연쇄 송영 + 삼중 직유 + 라합·성좌 ANE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9:22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를 신정론 명제나 욥의 오류 판정으로 확정하지 않고, 항변의

발화로만 기록.

9:33의 mokhiach를 중보자 교리로 확장하지 않고, 본문 내 부재의 탄식과 16:19·19:25로의 어휘 이동 관찰

로만 둠.

라합(9:13)을 신화 수용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고, 시적 형상의 비교급 사용이라는 본문 현상으로만 기록.

9:24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의 수위를 본문이 판정하지 않으므로 미해결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9장은 엘리바스의 명제(4:17)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tsadaq)"라는 법정 언어로

받아쓴 뒤, 산을 옮기시고 홀로 하늘을 펴시며 북두성·삼성·묘성(Ash·Kesil·Kimah)을 만드신 권능의 송영을

어두운 곡조로 부르고(9:5-10), "지나시나 보지 못하며"(9:11)의 비지각과 소송(riv)의 전 단계 차단을 통과해,

"일이 다 같은 것이라"(9:22)의 저울 부정과 "우리 둘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mokhiach)도 없구나"(9:33)의

부재 탄식에 이르러,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9:35)라는 채워지지 않은 조건문으로 닫히는

항변의 시다.

한 문단: 잿더미 위의 한 사람이 친구의 말에 동의하며 입을 연다 —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

와." 그 동의가 위로가 아니라 출구 없음으로 이어진다. 카메라가 치솟는다 — 옮겨지는 산, 봉인된 별, 밟히는

바다의 등, 밤하늘 가득한 성좌. 화면이 가장 넓어진 순간 음성이 남는다 —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

지 못하며." 빈 법정, 천 마디에 한 마디, 경주자와 갈대 배와 독수리, 씻자마자 뒤집히는 정결. 마지막 컷은 둘

이 설 만큼의 빈 곳 — 어깨 높이 허공, 손이 얹힐 뻔한 위치에서 카메라가 멈춘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9장이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열리지 않는 법정 + 우주의 이중 무대. 천 대 일의 낙차. 부재로만 등장하는 소품 — 둘 사이에 얹힐 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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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분위기 동의가 절망이 되는 도입. 송영 형식의 어두운 사용. 성좌에서 개천까지의 스케일 낙차. 씻음이 뒤집히

는 촉각.

3 시작과 끝 반어 의문(어찌 의로우랴) → 가정법(그리하시면). 닫힌 말문에서 열리고 싶은 말문으로. 조건이 미충족

인 채 닫힘.

4 등장인물·사상 단독 화자 욥과 무언의 상대역. 부재가 배역인 mokhiach. 22절 저울 부정 — 단, 그분의 지혜·힘은 부정

하지 않는 과잉의 곤경.

5 장면 컷 어두운 송영(1~13)/닫힌 소송(14~24)/날들의 추락(25~31)/판결자 부재(32~35). 하늘·바다·땅 세 층의 재

사용.

6 의문·발견·정보 4:17·5:9 받아쓰기 구조. chinnam의 세 번째 화자. 라합·성좌의 ANE 배경. 24절 수위 미해결.

7 동영상 잿더미의 입 → 성좌 → 빈 법정 → 개천 → 어깨 높이의 허공 → 문고리에 손을 얹은 암전.

8 초벌 제목·부제 "손을 얹을 이가 없구나 — 열리지 않는 법정과 부재의 측량"

9 기도·내면 지나가셨으나 보지 못한 시간들을 센다. 둘 사이에 얹힐 손을 그려 보는 데까지만 하고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받아쓰기, 같은 가사 다른 곡조: 9:2는 4:17을, 9:10은 5:9를 받아쓴다. 엘리바스에게 경건한 명제이

자 맡김의 근거였던 문장들이 욥의 입에서는 법정 불가와 대답 불가의 근거가 된다. 욥기 대화의 핵심 기법

— 같은 본문을 두 입이 반대 방향으로 쓰는 — 이 9장에서 가장 또렷하게 드러난다.

2. 결 2 — 법정 모티프의 전면화와 mokhiach의 부재: riv(소송)·소환·정죄·재판의 어휘가 처음으로 장 전체의

뼈대가 된다. 그러나 모든 절차가 닫혀 있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둘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라는

부재의 측량이다. 이 빈 치수가 16:19의 증인과 19:25의 대속자 갈망으로 자라난다.

3. 결 3 — 어두운 송영, 38장의 예고: 9:5-10의 분사 연쇄는 형식상 찬송시다. 욥이 권능의 증거로 호명한 성좌

(9:9)는 38:31-32에서 여호와의 질문 — "네가 묘성을 묶어 매듭되게 하겠느냐" — 으로 돌아온다. 욥의 어두운

송영은 폭풍 응답의 어휘 목록을 미리 작성해 둔 셈이 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4:17 · 5:9 — 엘리바스의 두 문장, 9:2와 9:10이 받아쓰는 원문.

욥 16:19 · 19:25 — 판결자 갈망이 증인·대속자로 자라나는 다음 마디들.

욥 26:12 · 사 51:9 — 라합, 같은 시적 형상의 다른 등장.

욥 38:31-32 — 묘성과 삼성, 욥의 송영 어휘가 여호와의 질문으로 귀환.

욥 42:5 —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 9:11 비지각의 가장 먼 맞은편.

암 5:8 —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이 — 정경 안 같은 성좌 송영.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절에서 시작한다 — 맞는 말에 동의해 본 적이 있다. 그 동의가 나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떠올린다.

멈춤 1: 11절에서 멈춘다 — 지나가셨으나 보지 못했다. 내 앞을 지나가셨을 시간들을 짐작만 해 본다.

멈춤 2: 22절에서 멈춘다 — 저울이 무너진 경험. 그 문장을 입 밖에 낸 적이 있는지, 삼킨 적이 있는지.

끝: 33절에서 멈춘다 — 둘 사이에 손을 얹을 이. 그런 손을 기다려 본 적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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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자족성 점검

[x] 2절↔35절 불가능 선언—조건부 갈망의 수미 구도

[x] 법정·우주 이중 무대 완결

[x] 4:17·5:9 받아쓰기와 반전 호응

[x] 분사 연쇄 송영과 9:11 비지각의 병치

[x] mokhiach 부재 발화와 34~35절 개방 결말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가운데 9장은 둘째 국면 안에서 법정 모티프가 처음 전면화되는 좌표

다. riv와 mokhiach가 여기서 발화됨으로써 욥기의 논쟁은 지혜 담론에서 소송 드라마로 옮겨 가기 시작하고,

그 갈망의 어휘는 16:19의 증인과 19:25의 대속자로 자라난다. 동시에 9장은 destination에서 가장 먼 측량 기

점이다 —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9:11)는 42:5의 '봄'과 정확히 마주 보는 비지각의 문장

이고, 욥이 어두운 송영으로 호명한 성좌(9:9)는 38:31-32에서 여호와의 질문이 되어 돌아온다. 9장이 재 둔 부

재의 치수 — 둘 사이의 빈 허공 — 가 있기에, 폭풍 가운데 친히 내려오시는 응답(38장)이 응답으로 읽히게 된

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닫힌 말문(천 마디에 한 마디, 9:3)에서 조건부의 말문(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9:35)으로 / 친구의 명제

(4:17·5:9)에서 욥 자신의 법정 언어(riv)로 / 권능의 송영(9:5-10)에서 부재의 측량(9:33)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9장은 '대답할 수 없다'는 확인을 끝까지 밀고 간 끝에 '그래도 말하고 싶다'는 갈망을 꺼

내 놓는 운동이다. 부정의 수위가 올라갈수록 갈망의 수위가 함께 올라간다 — 24절의 가장 먼 문장과 35절의

가장 가까워지고 싶은 문장이 같은 입에서 나온다. 이 벡터는 10장의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거늘"이라는

창조의 항변으로 곧장 이어지고, 멀리는 폭풍 응답에서 말문이 실제로 열리는 데까지 뻗어 있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논증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욥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

나님께 가는 길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움직인다. 저울을 밀어 버린 사람(9:22)이 중재의 손을 그린다(9:33) —

떠나려는 사람에게는 판결자가 필요 없다. 9장의 가장 거친 문장들조차 관계를 끊는 문장이 아니라 관계로 들

어갈 문을 찾는 문장이며, 항변의 속은 갈망이다. 그리고 그 갈망 곁에 침묵이 있다 — 하나님은 9장 내내 한마

디도 하지 않으시지만, 욥이 발화한 chinnam(9:17)은 독자가 이미 천상 회의(2:3)에서 들은 단어다. 욥은 모르

는 채로 정답 어휘를 짚고 있고, 침묵은 욥을 버려둔 것이 아니라 폭풍 속 응답까지 이어지는 신실하심의 다

른 얼굴로 — 그 전모는 아직 수면 아래에 있다. 보지 못한다는 욥의 말(9:11)이 틀린 진술이 아니라 아직 이른

진술이라는 것을, 9장 시점의 욥만 모른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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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둘 사이에 손을 얹을 이가 없다는 탄식을 나도 아는가 — 두려움 없이 아뢰고 싶은 말을 삼킨 채, 문고리에 손

을 얹고 서 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욥의 논증을 채점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맞는 말에

동의하고도 출구가 없던 경험, 씻을 만큼 씻고도 닿지 않던 무죄, 가장 거친 말과 가장 간절한 소원이 한 입에

서 나오던 밤을 알아차리게 한다. 9장은 그 빈 허공 — 어깨 높이, 손이 얹힐 뻔한 위치 — 의 치수를 정확히 재

두고, 채워 주지 않은 채 독자를 세워 둔다. 부재를 정확히 측량해 본 사람만이 채워지는 날을 알아본다 — 그

측량의 간절함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법정이 닫혀 있다면 남는 호소는 하나 — 나를 지으신 손 자체에 묻는 것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거늘"(10장)로 항변이 창조의 기억을 향해 돈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mokhiach — 둘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미해결 질문

욥기 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9:22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는 발화를 욥기 안에서 어떤 무게로 들어야 하는

가?

인과응보 체계의 정면 부정. 42:7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와

의 간극이 이 발화를 어떻게 비추는지 — 본문 전체가 답할 일. 보존.

Q2. 9:11 "지나시나 보지 못하며"의 비지각은 욥의 한계인가, 그분의 방식인가, 둘 다인가?

임재와 지각의 어긋남을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42:5의 '봄'에 이르기까지 이 어둠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 보존.

Q3. 욥이 그리는 판결자(mokhiach)는 어떤 존재인가 — 제삼자인가, 하나님 자신 안의 다른 얼굴인가?

"둘 사이에 손을 얹을" 이의 정체를 9장은 비워 둔다. 16:19의 증인, 19:25의 대속자로 이어지는 갈망의 성

장은 관찰만 하고 해석은 이월. 보존.

Q4. 라합(9:13)은 시적 차용인가, 욥의 우주관 속 실재인가?

구약 시문 공통의 혼돈 형상이되, 욥기가 이 이름으로 무엇을 운반하는지는 확정 어려움. 26:12의 재등장

과 함께 보존.

Q5. 9:24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는 고발인가, 절규인가, 검증을 요청하는 질문인가?

욥의 발화 중 가장 멀리 나간 문장. 본문은 이 말의 수위를 판정하지 않고 폭풍 응답(38~41장)까지 끌고 간

다. 보존.

Q6. 9:9의 성좌 호명이 38:31-32에서 여호와의 질문으로 돌아오는 구도는 의도된 설계인가?

같은 성좌 어휘의 왕복은 관찰되나, 9장 시점에서는 예고로만 기록. 편집 의도의 확정은 어렵다. 보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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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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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10장

JOB-010  ·  시가서  ·  히브리어

9장이 "판결자가 없구나"로 멈춘 지점에서 욥이 몸을 돌려 창조주께 정면으로 묻는 —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10:8). 우유와 엉긴 젖, 피부와

살, 뼈와 힘줄의 태중 형성 시(10:10-11) 위에 "생명과 은혜(chesed)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

심(pequddah)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10:12)를 올려놓고, 그 기억을 든 채 죽음의 그늘

(tsalmavet)이 진 땅 앞에서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소서"(10:20)로 잦아드는 직고의 탄원.

관찰된 사실

욥기 1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단독 무대: 말하는 욥과 2인칭의 "주" — 친구들·청중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두 존재의 장면.

무대 속 세 작업장: 토기장이의 작업대(9절 흙·티끌), 낙농의 그릇(10절 우유·엉긴 젖), 직조공의 틀(11절 피

부·살·뼈·힘줄).

소품(전반): 흙(chomer), 티끌(aphar), 우유, 엉긴 젖, 피부, 살, 뼈, 힘줄 — 몸의 재료들.

소품(후반): 젊은 사자(16절), 번갈아 서는 증인들과 교대하는 군대(17절), 돌아오지 못할 땅·죽음의 그늘이

진 땅(21-22절).

손 모티프: 3절 '주의 손(손바닥의 수고)' — 7절 '주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 없음' — 8절 '주의 손으로 나

를 빚으심'. 같은 손의 세 용법.

소재의 행렬: 법정의 말(정죄·변론) → 태의 말(빚음·엉김·엮음·보살핌) → 무덤의 말(티끌·어둠·그늘).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따지는 내용이되 방향이 끝까지 하나님 쪽 — 떠나며 던지는 말이 아니라 다가서며 하는 말로 들리는 직

고.

탄식 한복판에 보존된 12절 —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속도의 굽이: 질문의 급류(3~7절) — 회고의 깊은 소(8~12절) — 사냥의 급류(13~17절) — 어둠의 잦아듦

(20~22절).

9장과 한 호흡: 판결자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람이 판결자 없이 직접 말을 거는 서늘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22절: "땅이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1인칭 의지형("말하리라")으로 열려 인칭 없는 풍경 묘사("같으니이다")로 닫힘 — 말하던 사람이 끝에서

보이지 않음.

시작은 현재의 잿더미, 끝은 아직 가 보지 않은 땅의 선묘사 — 수신인("주")만 1절부터 22절까지 불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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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욥(화자), 하나님(2인칭 수신인). 은유 속 인물 — 악인(3절), 젊은 사자(16절), 증인들·군대(17절). 친

구들 부재.

상황: 기소 이유를 알려 달라는 항소(2절) — 그러나 7절에서 욥이 '주께서 내 무죄를 아신다'고 인정하므로

사건은 무지가 아니라 의도의 문제로 좁혀짐.

사상: 8절 — 창조와 파괴가 같은 주어·같은 손에 걸린 모순.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

이다."

13절 — 은혜의 기억과 지금의 고난이 같은 마음에서 나온 '품으신 뜻'이라는 진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가

장 무서운 문장.

pequddah(10:12)의 양면 — 같은 어근 paqad가 7:17-18에서는 숨 막히는 감찰, 10:12에서는 영을 지킨 보살

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2절): 결심과 요구 —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변론의 까닭을 알게 하옵소서.

컷 2 (3~7절): 심문하는 질문들 — 선히 여기시나이까 ·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 주의 날이 사람의 날과 같으

며 · 아시면서 찾으시나이까.

컷 3 (8~12절): 창조의 회고 시 — 빚으신 손, 흙, 우유, 엉긴 젖, 피부와 살, 뼈와 힘줄, 생명과 은혜, 보살피

심.

컷 4 (13~17절): 품으신 뜻과 사냥 — 사자 같은 추적, 번갈아 서는 증인, 교대하는 군대.

컷 5 (18~19절): 태에서 무덤으로 —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있어도 없던 것 같이."

컷 6 (20~22절): 그치시고 버려두소서 — 잠시의 평안, 돌아오지 못할 땅, 빛마저 흑암 같은 풍경.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siach(ַשִׂיח) — 불평·시름·토로. 1절. / riv(רִיב) — 법정 다툼·소송. 2절.

ashaq(ַ�ק .학대·압제. 3절. / yegia kappeka — '주의 손바닥의 수고'. 3절 — (עתָּ

atsab(צַב פתָּר)토기장이의 흙. 9절. / aphar — (חמֶֹר)빚다·모양을 만들다. 8절. / chomer — (עתָּ 티끌(창 3:19 — (עתָּ

와 동일어). 9절.

chalav(לתָּב פתָּא)엉긴 젖. 구약 유일 용례(hapax). 10절. / qapha — (ְ�בִינתָּה)우유. 10절. / gevinah — (חתָּ 엉기게 — (קתָּ

하다. 10절.

sakak(ְכַך .엮다·짜다. 11절. 시 139:13과 같은 동사 — (סתָּ

chesed(חֶסֶד) — 은혜·인애. 12절. / pequddah(ה �תָּ .보살피심·감찰(paqad의 명사형). 12절 — (ְ�קתֻּ

tsalmavet(וֶת .흑암. 22절 — (אפֶֹל)죽음의 그늘. 21·22절. / ophel — (צַלְמתָּ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2인칭 직고 프레임: 9장의 3인칭 절망("판결자도 없구나")에서 10장의 2인칭 항소로 — 욥의 대답(9~10장)

후반부.

창조 회고의 전용(轉用): 태중 형성 시(8~12절)는 보통 찬양시의 재료(시 139편)인데 여기서는 항변의 근

거로 배치됨 — 같은 재료, 반대 용도.

손 모티프 3회(3·7·8절): 지으신 손 — 가두는 손 — 빚으신 손. 창조와 파괴가 한 손에 겹침.

• 

• 

• 

• 

• 

• 

• 

• 

• 

• 

• 

• 

• 

• 

• 

• 

• 

• 

• 

• 

• 

69



태의 이중 사용: 컷 3에서는 빚으심의 공간, 컷 5에서는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의 출발점.

어둠 어휘의 종결 군집(21~22절): 어두움·흑암(ophel)×2·죽음의 그늘(tsalmavet)×2·구별 없음 — 3:4-6 이후

가장 짙은 군집.

유일 용례 둘: gevinah(엉긴 젖, 10절)와 seder(질서 — 22절에서 lo sedarim '아무 구별이 없고'로 부정됨). 창

조 질서 어휘의 음화.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돌아오지 못할 땅"(21절) — 메소포타미아 문헌의 저승 관용 표현(erset la tari)과 겹치는 어법. 이쉬타르의

하강 등 — 배경.

흙으로 사람을 빚는 모티프 — 이집트 크눔, 메소포타미아 진흙 인간 창조 등 고대 근동 공용 어법 — 배경.

젖이 엉겨 굳는 낙농 공정 — 태아 형성을 일상 기술의 질감으로 그리는 10:10의 생활사적 배경.

욥기 LXX는 시 대화 단락이 MT보다 짧은 본문 전통(후대 보충의 역사) — 10장도 그 권역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10:10-11 ↔ 시 139:13-16 (태중 형성 — '엮다/만들다'의 동일 동사 sakak)

욥 10:9 ↔ 창 2:7; 3:19 (흙으로 지음과 티끌 귀환 — chomer·aphar)

욥 10:18-19 ↔ 욥 3:11-16 (태에서 죽지 않은 탄식 — 3장의 허공 발화가 10장에서 2인칭 직고로)

욥 10:12 ↔ 욥 7:17-18 (pequddah/paqad — 보살핌과 감찰, 같은 어근의 양면)

욥 10:1-2 ↔ 욥 9:25-35 (판결자 부재의 결론에서 직고의 실행으로 — 한 대답의 두 호흡)

욥 10:8-9 ↔ 사 64:8 (토기장이와 진흙 — 빚으신 손의 모티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잿더미 위의 한 사람. 입술이 움직인다 — "말하리라." 화면이 법정처럼 어두워지고 질문이 빗발친다. 선히 여

기시나이까.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의 날이 사람의 날과 같으며. 갑자기 화면이 따뜻해진다 — 토기장이의

손이 흙을 뭉치고, 우유가 쏟아지고, 젖이 엉기고, 베틀 위에서 뼈와 힘줄이 엮이고, 피부가 옷처럼 입혀진다.

그 위로 흐르는 음성 —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화면이 식는

다. 사자의 눈, 줄지어 일어서는 증인들, 교대하는 군대. 태와 무덤 사이가 한 뼘으로 줄어든다. 마지막 컷 —

아무도 없는 땅. 어둡고, 그늘이 지고, 아무 구별이 없고, 빛마저 흑암 같다. 잦아드는 목소리 — "가기 전에 그

리하옵소서."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빚으신 손에게 묻다 — 창조의 회고가 항변이 될 때"

초벌 부제: "판결자가 없다는 절망을 지나 욥이 창조주께 정면으로 — 빚으신 손과 치시는 손이 같은 손이

라는 모순을 우유·엉긴 젖·피부·뼈의 창조 어휘로 끝까지 밀고 가다, 죽음의 그늘이 진 땅 앞에서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소서'로 잦아드는 직고의 탄원"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5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창조 회고의 전용 배치 + 손 모티프 3회 + 어둠 어휘 군집 + hapax 2건 + ANE

배경)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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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8절 '빚으신 손과 치시는 손'의 모순을 섭리론·신정론의 결론으로 봉합하지 않고 본문이 들이미는 모순 그

대로 보존.

12절 chesed·pequddah의 회고를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는 적용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항변 한복판의

본문 사실로만 둠.

21-22절 죽음의 그늘 땅 묘사를 사후 세계 교리로 확장하지 않고, 욥의 어법과 ANE 배경 관찰로만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10장은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10:1)는 결심으로 열려, 기소 이유를 묻는 항소(10:2)와 심문하

는 질문들(10:3-7)을 지나, 흙·우유·엉긴 젖·피부·뼈·힘줄로 그려진 태중 형성의 회고(10:8-11)와 "생명과 은혜

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10:12)의 보존을 한가운데 두고, 품으신 뜻과 사냥

의 이미지(10:13-17), 태에서 무덤으로의 압축(10:18-19)을 거쳐, 죽음의 그늘(tsalmavet)이 진 돌아오지 못할

땅의 풍경(10:20-22)으로 잦아드는 — 욥의 대답(9~10장) 후반부의 직고 탄원이다.

한 문단: 잿더미 위에서 한 사람이 숨을 고른다 — "말하리라." 판결자가 없다고 결론 내린 입이 판결자 없이

직접 말을 건다. 질문이 빗발친다 — 선히 여기시나이까,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그러다 시간이 거꾸로 흐른

다. 토기장이의 손이 흙을 뭉치고, 우유가 쏟아지고, 젖이 엉기고, 뼈와 힘줄이 엮이고, 피부가 입혀진다. "생명

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리고 그 기억을 든 채로 묻는다 — 그 손

이 왜 지금 나를 사냥하시는가. 태와 무덤 사이가 한 뼘으로 줄어들고, 마지막 시선은 아직 가 보지 않은 땅에

닿는다. 어둡고, 그늘이 지고, 아무 구별이 없고, 빛마저 흑암 같은 곳.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두 존재만 남은 단독 무대. 토기장이·낙농·직조의 세 작업장. 손 모티프 3회(3·7·8절). 법정—태—무덤

의 소재 행렬.

2 첫 느낌·분위기 떠나지 않고 다가서며 따지는 방향. 탄식 한복판에 보존된 12절. 급류—깊은 소—급류—어둠의 속도

설계.

3 시작과 끝 "말하리라"(의지형)에서 "같으니이다"(풍경 묘사)로. 화자는 끝에서 사라지고 수신인("주")만 불변.

4 등장인물·사상 욥과 하나님의 단독 장면. 7절 — 무지가 아니라 의도의 문제. 8절 — 같은 손의 창조와 파괴.

pequddah의 양면.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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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5 장면 컷 결심(1~2)/심문(3~7)/창조 회고(8~12)/사냥(13~17)/태에서 무덤으로(18~19)/어둠의 땅(20~22) 6컷.

6 의문·발견·정보 hapax 2건(gevinah·seder). 찬양시 재료의 전용. 완료형으로 보존된 은혜. 돌아오지 못할 땅의 ANE 어

법.

7 동영상 잿더미의 결심 → 법정의 질문 → 작업장의 회고 → 사냥의 들판 → 미리 비춘 어둠의 땅, 암전.

8 초벌 제목·부제 "빚으신 손에게 묻다 — 창조의 회고가 항변이 될 때"

9 기도·내면 받았던 것의 목록과 잃어버린 것의 목록이 한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 — 그것만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같은 손의 모순: 지으신 손(3절), 가두는 손(7절), 빚으신 손(8절). 욥은 치시는 손이 다른 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빚으신 그 손이 지금 멸하고 계시다는 모순을 풀지 않은 채 들이밀고, 그 모순이 10장 전체의

등뼈가 된다. 모순을 부정하면 항변이 무너지고, 항변을 멈추면 모순이 사라진다 — 욥은 둘 다 붙들고 있다.

2. 결 2 — 찬양시 재료의 전용: 태중 형성의 회고(8~12절)는 시 139편에서라면 찬양의 재료다. 11절의 '엮으시

고'(sakak)는 시 139:13과 같은 동사이기까지 하다. 그런데 10장은 같은 재료를 항변의 근거로 쓴다 — 이렇게

정성껏 지으신 것을 왜 부수시는가. 같은 창조 어휘가 문맥에 따라 찬양도 되고 탄원도 되는 진폭이 이 장의

발명이다.

3. 결 3 — 보존된 12절: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항변 한복판

에서 과거의 은혜가 과장도 축소도 없이 완료형으로 기록된다. 잃은 것을 세는 입이 받았던 것의 목록을 정확

하게 발음한다는 사실 —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그러한데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로 그 기억이 가

장 아픈 질문의 받침대가 된다는 사실이, 10장을 단순한 원망과 다른 결로 만든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시 139:13-16 — 태중 형성의 시. 같은 동사(sakak), 반대 용도 — 찬양과 항변.

창 2:7; 3:19 — 흙으로 지음과 티끌 귀환. 10:9의 chomer·aphar가 창조와 죽음의 어휘를 한 절에 모음.

욥 3:11-16 — 태에서 죽지 않은 탄식. 3장의 허공 발화가 10:18-19에서 2인칭 직고로 재연됨.

욥 7:17-18 — paqad의 감찰과 10:12 pequddah의 보살핌. 같은 어근의 양면.

사 64:8 —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 빚으신 손 모티프의 다른 굴

절.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절의 결심에서 시작한다 — 말해도 되는가를 묻지 않고, 괴로운 대로 말하기로 한다.

멈춤 1: 7절에서 멈춘다 —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아시는데 왜, 라는 물음의 무게.

멈춤 2: 12절에서 멈춘다 — 받았던 것의 목록. 내 탄식 안에도 이런 회고가 보존되어 있는가.

끝: 22절에서 멈춘다 — 빛마저 흑암 같은 땅. 그 풍경을 미리 보면서도 수신인을 바꾸지 않은 사람을 바라

본다.

F · 자족성 점검

[x] 1절(말하리라)↔22절(같으니이다) — 결심에서 풍경으로 닫히는 곡선

[x] 손 모티프 3회와 8절 모순의 등뼈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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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창조 회고(8~12절)와 태—무덤 압축(18~19절)의 호응과 반전

[x] 12절 보존과 13절 "그러한데"의 연결

[x] 어둠 어휘 군집(21~22절)과 hapax 2건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과 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가운데 10장은 둘째 국면의 1차 논쟁 사이클 안, 빌닷에 대한 욥의

대답(9~10장) 후반에 놓인다. 좌표적 의미는 둘이다. 첫째, 10장에서 욥이 항변의 재료로 든 창조의 어휘 — 빚

으심, 흙, 태 — 는 38장에서 여호와의 입으로 돌아온다("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38:4, 바다가 "태에서 터져 나올 때" 38:8). 폭풍 속 응답은 욥이 몰랐던 언어가 아니라 욥이 먼저 발음했던 언

어로 온다 — 10장은 그 응답의 어휘를 미리 발행해 둔 지점이다. 둘째, 10:4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라

는 '봄'에 대한 물음은 42:5의 '봄'과 멀리서 호응한다. 주의 보심이 어떤 봄인지 묻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자기

가 주를 보게 된다. 그리고 이 장의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 — 그러나 욥의 입에 보존된 12절

의 chesed와 pequddah가, 그 침묵이 비어 있음이 아님을 욥 자신의 기억으로 증언하고 있다. 침묵 속의 신실하

심이라는 권의 심장이 10장에서는 회고의 형태로 박동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판결자 없는 절망(9장)에서 창조주를 향한 직고로 / 현재의 잿더미에서 태중의 형성으로 거슬러 올랐다가 죽

음의 그늘 땅 앞으로 / 항변의 재료가 된 창조 어휘에서 38장 응답의 언어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10장은 '말해도 소용없다'는 결론 위에서 '그래도 그분께 말한다'를 실행하는 운동이다.

9:35의 조건("채찍을 거두시면")이 채워지지 않은 채 10:1의 발화가 시작된다는 것 — 이 간극이 벡터의 출발

점이다. 그리고 그 말은 과거의 손(빚으심)을 경유해서만 현재의 손(치심)을 마주 보는 수직 왕복을 그린다.

응답은 아직 없다. 다음 컷에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 번째 친구의 목소리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왜 나를 멸하시나이까'라는 항의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관계가 끊어졌는가 아닌가라는 본질이

움직인다. 관찰된 사실들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 — 가장 험한 말이 끝까지 2인칭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은혜

의 회고(12절)가 항변 한복판에 완료형 그대로 보존된다는 것, 3장에서 허공을 향했던 죽음의 소원조차 10장

에서는 수신인을 얻는다는 것(18절). 탄식이 사귐의 형식 안에 머물러 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로

고백하지 않는다 — 다만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받았던 것의 목록을 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보여 준다. 하나님 쪽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잠겨 있고, 38장의 폭풍에 이르러서

야 드러나기 시작한다. 10장에서 독자가 볼 수 있는 것은 침묵의 겉면뿐이지만, 1~2장을 본 독자는 그 침묵 너

머에 "내 종 욥"이라 부르신 음성이 있었음을 안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잃은 것을 세는 입으로 받았던 것도 셀 수 있는가 — 빚으신 손이 보이지 않는 날에도,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

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를 완료형 그대로 발음할 수 있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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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욥처럼 따져 물으라고도, 따지지 말라고도 요구하지 않는

다. 다만 한 가지를 보여 준다 — 어둠의 말조차 수신인을 바꾸면 다른 결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 3장과 10장

은 같은 깊이의 어둠을 말하지만, 하나는 허공으로 흩어지고 하나는 그분 앞에 쌓인다. 그리고 받았던 것의 목

록이 살아 있는 한, 탄식은 아직 사귐 안에 있다. 10장은 그 가능성 앞에 독자를 세워 두고, 답을 주는 대신 빚

으신 손을 기억하며 그 손에게 묻는 한 사람의 옆모습을 보여 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직고는 응답 대신 세 번째 친구의 입을 연다 — 소발이 "하나님의 오묘함을 네

가 어찌 능히 측량하겠느냐"(11:7)를 들고 들어온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pequddah — 보살피심.

미해결 질문

욥기 1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욥은 왜 항변의 무기로 하필 창조의 기억(8~12절)을 택했는가?

법정 어휘로 시작한 항소가 작업장과 태의 회고로 굽이치는 까닭을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보존.

Q2. 4절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는 항의인가, 물음인가?

사람처럼 보지 않으신다면 왜 사람처럼 들추어 찾으시는가(6절)라는 비꼼으로도, 주의 보심은 어떤 봄인

가라는 진지한 질문으로도 읽힌다. 보존.

Q3. 13절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 욥이 '안다'고 말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품으신 뜻의 존재를 아는 것과 그 내용을 아는 것 사이의 간극을 본문이 가르지 않는다. 보존.

Q4. pequddah(10:12)와 paqad(7:17-18) — 같은 어근이 보살핌과 감찰 양쪽으로 움직이는 진폭을 어떻게 둘

것인가?

7장에서는 숨 막히는 방문, 10장에서는 영을 지킨 돌봄. 두 용법의 거리 자체가 욥의 hidden 질문인지는 미

해결. 보존.

Q5. 10:18-19는 3장의 죽음 소원을 다시 부르는데, 무엇이 달라졌는가?

3장은 자기 생일을 향한 저주였고 10장은 "주께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라는 2인칭 발화다. 수

신인의 전환이 갖는 무게는 관찰로만 두고 판정은 이월. 보존.

Q6. 22절 lo sedarim(아무 구별이 없고) — 창조 질서 어휘의 부정은 의도된 반(反)창조 묘사인가?

seder의 구약 유일 용례가 부정형으로 놓였다는 사실은 관찰되나, 창세기 1장의 구별 어휘를 의식한 설계

인지 확정은 어렵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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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11장

JOB-011  ·  시가서  ·  히브리어

"말이 많은 사람(ish sefatayim)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11:2)로 문을 연 나아마 사람 소

발이 '하늘보다 높고 스올보다 깊은' 하나님의 측량 불가(11:7-9)라는 옳은 명제를 욥을 정죄하

는 도구로 들고, 조건부 회복의 따뜻한 그림(11:13-19) 끝에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

니라"(11:20)라는 위협을 매다는 — 세 친구의 1차 변론이 가장 날카로운 목소리로 닫히는 장.

관찰된 사실

욥기 1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실제 무대는 재 무더기 곁의 대화 현장 한 곳 — 그 위에 소발의 말이 세 겹의 가상 무대를 세움: 법정(2절

'의롭다 함', 10절 '재판'), 우주(8~9절 하늘·스올·땅·바다), 가상의 미래(13~19절 회복된 집).

소품(전반): 입술, 자랑하는 말(bad), 비웃음, 인용된 문장(4절), 열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입(5절), 지혜의

오묘(taalumot, 6절).

소품(중반): 잴 수 없는 네 방향(8~9절), 가두는 손과 재판(10절), 들나귀 새끼(12절).

소품(후반): 바로 정한 마음·펴든 손(13절), 장막(14절), 흠 없는 얼굴(15절), 흘러가는 물(16절), 대낮의 빛·

아침(17절), 누울 곳(19절) / 마지막 한 절 — 어두워진 눈, 사라진 도피처, 마지막 숨(20절).

구성: 수사 의문 연쇄(2~3절 3개, 7~11절 5개) → 조건문 둘(13~14절) → 약속 열거(15~19절) → 단언 하나

(20절).

소재: 말·잣대(전반), 우주(중반), 집·빛(후반), 어둠(20절) — 빛의 소품이 쌓인 끝에 숨 하나가 꺼지는 배열.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끊고 들어오는 어조 — 엘리바스(4:2)·빌닷의 신중한 도입과 달리 첫마디부터 질타("말이 많으니 어찌 대

답이 없으랴").

6절의 한기 — "네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받은 고난이 죄보다 오히려 깎였다는 논리를 상실자 앞

에서 발화.

7~9절은 문장으로는 송영, 용법으로는 정죄 — 옳은 말이 아픈 말이 되는 공기.

음향 네 악장: 타격(2~6) — 광대한 저음(7~9) — 따뜻한 장조(13~19) — 단조 한 음의 차단(20).

세 친구 중 가장 짧고 가장 단언적 — 환상(엘리바스)·전통(빌닷) 같은 근거 제시 없이 직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2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

롭다 함을 얻겠느냐."

20절: "그러나 악인의 눈은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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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2절 입술의 사람)에서 숨(20절 mappach nefesh)으로 — 말의 기관으로 열어 생명의 기관으로 닫는 인클

루지오.

인칭 이동: 2인칭 '너'(2~19절) → 3인칭 '악인들'(20절) — 명시하지 않으면서 들으라고 놓아 둔 그림자.

공간의 팽창과 수축: 입씨름 → 우주 네 좌표 → 한 사람의 꺼지는 눈과 숨.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나아마 사람 소발(발화자), 욥(2인칭 '너'), 하나님(3인칭 묘사 + 5절 소원의 대상 — 이 장에서 한 마디

도 하지 않으시나 가장 많이 말해짐), 허망한 사람들(11절), 들나귀 새끼(12절 속담), 악인들(20절).

사상의 뼈대 — 소발의 삼단논법: 측량 불가한 지혜(7~9) + 허망함을 꿰뚫는 앎(6·11) → 네 고난은 정당하

며 오히려 깎인 형벌(6절 하반). 전제에서 결론으로 가는 다리 부재 — 잴 수 없다면서 이미 다 잰 사람처럼

말함.

4절 인용의 비틀림: 욥의 실제 발언(9:21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10:7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

다")이 "내 도(leqach)는 정결하고(zak) 나는 깨끗하다"로 한 단계 과장되어 옮겨짐.

5절 — 하나님의 직접 발언을 자기 논증의 마지막 카드로 비는 소원("입을 여시고 … 보이시기를 원하노

니").

13~14절 — 같은 손의 두 그림: 죄를 쥔 손과 기도하려 펴는 손(paras kappayim). 펴려면 놓아야 하는 구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6절): 입술 공방 — 질타, 비틀린 인용, 하나님 개입의 소원, "죄보다 적게 받았다."

컷 2 (7~12절): 우주의 측량 — 네 좌표 merism, 가두시는 재판, 허망한 사람을 아심, 들나귀 속담.

컷 3 (13~19절): 조건부 회복 — 현재(얼굴)·과거(물처럼 흘러가는 기억)·미래(대낮보다 밝은 날)·일상(쉼·

누움·은혜)을 덮는 약속의 시간 설계.

컷 4 (20절): 차단 — 어두워진 눈, 사라진 도피처, 숨을 거두는 희망. 열아홉 절의 그림을 한 절이 자름.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ish sefatayim(ִתַים .입술들의 사람. 2절. 욥의 발언 전체를 '입술'로 격하하는 호칭 — (אִי� שְׂפתָּ

bad(ַ�ד) — 허튼 말·빈말. 3절. / leqach(לֶקַח) — 교훈·가르침. 4절. / zak(ְַזך) — 정결함. 4절.

taalumot(ַ�עֲלתֻּמוֹת) — 숨겨진 것들(alam '숨기다' 어근, 복수형). 6절. / kiflayim(ִִ�פְלַים) — 두 겹. 6절.

cheqer(חֵקֶר) — 탐사·측량(chaqar '캐묻다'의 명사형). 7절. / takhlit(ַ�כְלִית) — 끝·경계·한계점. 7절.

nabub(נתָּבוּב) — 속이 빈(출 27:8 '속이 빈 제단'과 같은 계열). 12절. / ayir(ִעַיר) — 들나귀 새끼. 12절.

kun leb(וּן לֵב�) — 마음을 굳게 세우다. 13절. / paras kappayim — 손바닥을 펴다(기도의 자세). 13절.

tiqvah(ִ�קְותָּה) — 희망. 18·20절 — 두 운명에 한 번씩. / mappach nefesh(�ֶֶמַַ�ח־נפ) — 숨을 내쉼·꺼짐. 20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3부 구성: 질문의 연타(1~12) — 조건과 약속(13~19) — 단언의 차단(20). 입과 숨의 인클루지오가 전체를

감쌈.

8~9절 네 좌표 merism: 높이(하늘)—깊이(스올)—길이(땅)—너비(바다). 우주 전체를 네 번의 붓질로 그리

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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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alof의 재사용: 욥 9:11 '지나시나 보지 못하며'(닿을 수 없음의 탄식) → 11:10 '두루 다니시며 잡아 가

두시고'(체포의 위협). 같은 동사, 다른 그림.

10:15(들지 못하는 머리) ↔ 11:15(들게 될 얼굴): 욥의 절망 어휘를 거래 조건의 보상 항목으로 되돌림.

tiqvah 이중 배치: 18절(약속) / 20절(소멸 — '숨을 거두는 것'). 같은 단어가 두 운명에 걸림.

조건부 회복 형식의 3연속: 엘리바스 5:17-26 → 빌닷 8:5-7,20-22 → 소발 11:13-19 — 1차 변론 공통 결말

이 갈수록 조건은 무거워지고 위협은 노골화.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신의 지혜 측량 불가 — 바벨론 신정론·Ludlul bel nemeqi 등 메소포타미아 지혜문학 공통 담론('신들의 뜻

을 누가 알랴'). 11장의 특이점은 그 담론을 친구가 고난자를 누르는 데 동원한다는 것 — 배경.

들나귀(onager) — 길들일 수 없는 야생의 대명사로 쓰이던 고대 근동 동물 이미지 — 배경.

하늘—스올—땅—바다 — 삼층 우주관의 전 영역을 도는 네 좌표 — 배경.

나아마 — 소발의 출신지, 위치 미상(북서 아라비아 방면 추정설 존재) — 배경.

LXX 욥기는 MT보다 약 1/6 짧은 축약 경향, 11:12 속담은 풀어 옮겨 MT와 이미지가 다름 — 번역 현상,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11 ↔ 욥 8:5-7 (빌닷의 조건부 회복 — 같은 틀의 선행)

욥 11 ↔ 욥 5:17-26 (엘리바스의 회복 목록 — 1차 변론 공통 결말 형식)

욥 11 ↔ 욥 9:11 (yachalof — 같은 동사의 상반된 용법)

욥 11 ↔ 욥 10:15 (들지 못하는 머리 ↔ 들게 될 얼굴)

욥 11 ↔ 욥 38:1-3 (하나님이 실제로 입을 여시는 장면 — 11:5의 소원과 멀리서 호응)

욥 11 ↔ 욥 42:7 (세 친구의 말에 대한 판정)

욥 11 ↔ 롬 11:33 (측량 불가가 송영으로 쓰이는 본문 — 용법의 대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재 무더기 곁의 정적. 세 번째 친구가 일어선다. 첫 마디부터 타격 — 입술, 자랑, 비웃음. 그가 욥의 말을 한 단

계 부풀려 인용하고, 하늘을 가리킨다 — "하나님은 입을 여시기를." 카메라가 치솟는다 — 하늘 꼭대기, 수직

낙하로 스올 바닥, 땅의 길이를 가로질러 바다의 너비로.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네가 어찌 알겠느냐." 우주를

돈 카메라가 들나귀 새끼 한 마리에 멈춘다. 화면 전환 — 따뜻한 빛의 가상 미래: 들린 얼굴, 물처럼 빠져나가

는 기억, 대낮보다 밝은 날, 평안한 누움, 은혜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 가장 환해진 순간, 마지막 한 절이 조명

을 내린다 — 어두워지는 눈, 사라진 도피처, 내쉬는 숨.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잴 수 없다면서 다 잰 사람 — 측량 불가가 정죄가 될 때"

초벌 부제: "말 많음을 질타하며 시작한 소발이 하늘·스올·땅·바다 네 좌표의 측량 불가를 근거로 욥의 죄

를 확정하고, 조건부 회복의 그림 끝에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라는 위협을 매달아 세 친구의 1차

변론을 닫는 발언"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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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5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네 좌표 merism + yachalof 재사용 + 조건부 회복 형식 3연속 + ANE 측량 불

가 담론)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1:7-9의 측량 불가를 신론·불가지론 교리 강의로 확장하지 않고, 발화 맥락(정죄의 용법) 관찰로만 둠.

소발 비판을 '율법주의'·'거짓 위로자' 같은 일반화 딱지로 봉합하지 않고, 본문이 보여 주는 어법·구성의 사

실로만 기록.

11:5와 38:1의 연결을 예언—성취 도식으로 단정하지 않고 어휘·구도의 호응 관찰로만 보존.

13~19절의 회복 목록을 '기복 신앙 비판'의 적용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조건문 뒤에 놓인 약속이라는

배열 사실로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11장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 "말이 많은 사람(ish sefatayim)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11:2)

의 질타와 비틀린 인용(11:4)으로 욥의 입을 막으려 들고, 하늘·스올·땅·바다 네 좌표의 측량 불가(cheqer,

11:7-9)를 근거 삼아 "네 죄가 받아 마땅한 것보다 적게 받았다"(11:6)는 결론을 단언한 뒤, '만일 마음을 정하

면'의 조건부 회복(11:13-19)을 그렸다가 "그러나 악인의 눈은 어두워서 …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

라"(11:20)의 위협으로 닫는 — 세 친구 1차 변론의 마지막이자 가장 날카로운 발언이다.

한 문단: 재 무더기 곁, 세 번째 친구가 일어선다. 첫 마디부터 타격이다 — 입술, 자랑, 비웃음. 그가 욥의 말을

한 단계 부풀려 인용하고 하늘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기를." 카메라가

치솟는다 — 하늘 꼭대기에서 스올 바닥까지, 땅의 길이에서 바다의 너비까지.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네가 어

찌 알겠느냐." 우주를 한 바퀴 돈 시선이 들나귀 새끼 한 마리에 멈추고, 화면이 따뜻해진다 — 들린 얼굴, 물

처럼 빠져나가는 기억, 대낮보다 밝은 날, 평안한 누움. 가장 환해진 순간 마지막 한 절이 조명을 내린다 — 어

두워지는 눈, 사라진 도피처, 내쉬는 숨. 위로하러 온 입에서 가장 아픈 말이 나온 채로, 1차 변론이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한 곳의 현장 위에 법정·우주·가상의 미래 세 겹 무대. 빛의 소품이 쌓인 끝에 숨 하나가 꺼지는 배열.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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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분위기 끊고 들어오는 어조. 송영의 문장과 정죄의 용법(7~9절). 타격—저음—장조—단조 한 음의 네 악장.

3 시작과 끝 입(2절)에서 숨(20절)으로 — 말의 기관에서 생명의 기관으로. 2인칭에서 3인칭 '악인들'로의 전환.

4 등장인물·사상 한 마디도 하지 않으시나 가장 많이 말해지는 하나님. 다리 없는 삼단논법 — 잴 수 없다면서 다 잰 사

람.

5 장면 컷 공격(1~6)/우주(7~12)/가상의 회복(13~19)/차단(20) 4컷. 회복 약속은 시간 전체(현재·과거·미래·일상)

를 덮도록 설계.

6 의문·발견·정보 yachalof의 두 용법(9:11↔11:10). 들지 못하는 머리와 들게 될 얼굴(10:15↔11:15). tiqvah 이중 배치. 인

용의 출처 미해결.

7 동영상 입술 공방 → 우주 네 좌표 → 들나귀 → 가상의 빛 → 꺼지는 숨, 암전.

8 초벌 제목·부제 "잴 수 없다면서 다 잰 사람 — 측량 불가가 정죄가 될 때"

9 기도·내면 옳은 말이 어디를 향해 발화되는지에 따라 찬송과 칼로 갈라짐을 본다. 거기서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비틀린 인용, 들은 말과 옮긴 말: 소발은 "네 말이"(11:4)라며 욥을 인용하지만, 욥의 실제 발언(9:21,

10:7)은 그 문장과 같지 않다. 항변이 자기 의의 선언으로 부풀려져 옮겨진다. 논쟁이 길어질수록 상대의 말이

아니라 자기 귀에 들린 말과 싸우게 되는 현상이, 1차 변론의 끝에서 가장 선명하게 노출된다.

2. 결 2 — 옳은 명제의 오용: 11:7-9의 네 좌표 측량 불가는 욥기 안에서 가장 장엄한 문장군에 속하고, 그 내

용 자체는 본문 어디서도 반박되지 않는다. 문제는 용법이다 — 잴 수 없다는 전제가 '그러므로 네 죄는 확

정'(11:6)이라는 결론의 받침대로 쓰인다. 전제와 결론 사이의 다리 없는 비약, 그것이 이 발언의 구조적 사실

이다.

3. 결 3 — tiqvah의 두 운명과 마지막 숨: 같은 단어 '희망'이 18절에서는 안전의 약속에, 20절에서는 "숨을 거

두는 것(mappach nefesh)"이라는 소멸에 걸린다. 입술의 사람(2절)으로 시작한 발언이 꺼지는 숨으로 끝나는

입—숨의 인클루지오와 겹치며, 위로의 형식 안에 위협이 어떻게 매달리는지를 보여 준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5:17-26 / 8:5-7 — 엘리바스·빌닷의 조건부 회복. 같은 결말 형식이 세 번 반복되며 조건은 무거워지고

위협은 노골화.

욥 9:11 — 욥의 yachalof("지나시나 보지 못하며")가 11:10에서 체포의 동사로 재사용됨.

욥 10:15 — "머리를 들지 못하는" 욥에게 11:15가 "들게 될 얼굴"을 거래 조건의 보상으로 제시.

욥 38:1-3 — 하나님이 실제로 입을 여시는 장면. 11:5의 소원과 멀리서 호응하는 구도.

욥 42:7 — 세 친구의 말에 대한 판정이 이 발언 위에도 드리워짐.

롬 11:33 —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 같은 측량 불가가 송영으로 쓰이는 용법의 대

조.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절에서 시작한다 — 끊고 들어오는 첫마디의 온도를 잰다. 일곱 날을 같이 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되묻는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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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 1: 6절에서 멈춘다 — "네 죄보다 적게 받았다." 이 문장을 자녀 열을 잃은 사람 앞에서 소리 내어 읽

을 수 있는지.

멈춤 2: 8~9절에서 멈춘다 — 하늘과 스올과 땅과 바다. 문장의 아름다움과 용법의 차가움 사이에 선다.

끝: 20절에서 멈춘다 — 열아홉 절의 빛이 한 절의 어둠으로 닫힌다. 내 위로의 끝에는 무엇이 매달려 있는

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x] 입(2절)↔숨(20절) 인클루지오

[x] 질문—조건—단언의 3부 구성 완결

[x] 네 좌표 merism(8~9절)과 그 용법의 관찰

[x] tiqvah 이중 배치(18·20절)

[x] 1차 변론 3연속(엘리바스—빌닷—소발)의 매듭 확인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흐름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과 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에서 11장은 둘째 국면의 첫 순환이 닫히는 매듭이다. 엘리바

스의 환상, 빌닷의 전통을 지나 소발의 단언으로 인과응보 신학이 가장 압축된 형태에 도달했고, 이제 12~14

장에서 욥의 가장 긴 대답이 시작된다. 구속사의 호에서 이 장이 차지하는 위치는 역설적이다 — 소발이 든 명

제, 곧 하나님의 측량 불가(11:7-9)는 욥기 전체가 끝내 긍정하는 진리에 속한다. 그러나 그 명제가 38~41장에

서는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 정죄가 아니라 임재로 다시 말해진다. 폭풍 가운데서 들려오는 질문들("네가 아

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은 11:8의 어법과 같은 결이지만, 그 발화는 욥을 끝장내지 않고 욥을 봄(42:5)으로

데려간다. 11장은 그러므로 옳은 명제가 잘못된 용법에 갇혀 있는 좌표 — 같은 문장이 누구의 입에서 어디를

향해 발화되는가에 따라 칼이 되기도 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책이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남겨 두는 첫

촬영본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입술의 공방에서 마지막 숨의 위협으로 / 측량 불가의 송영에서 죄 확정의 단언으로 / 정죄하는 입의 명제에서,

임재하시는 입으로 다시 말해질 같은 명제를 향해.

한 화살표로 좁히면, 11장은 '하나님에 대한 옳은 말'이 '하나님을 향한 산 말'을 누르는 운동이다. 소발은 측량

하고 묘사하고 인용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욥은 거칠고 위태로운 말로나마 줄곧 하나님께 말

해 왔다(7장, 10장). 이 갈라짐은 11장에서 가장 벌어지고, 책의 끝에서 판정을 받는다. 1차 변론이 닫히는 이

매듭의 벡터는 욥기 전체를 '들음에서 봄으로' 끌고 가는 긴 운동의 중간 구간 — 정죄의 어법이 바닥까지 내

려가야 임재의 어법이 같은 자료로 다시 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비하는 구간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말싸움이다 — 누가 옳은가, 누가 입을 다물어야 하는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신학의 두 용법이 갈

라지고 있다. 소발의 문장들은 거의 다 옳다. 하나님은 측량을 넘어서시고, 사람의 허망함을 아시고, 회개하는

이를 회복시키신다 — 어느 것도 거짓이 아니다. 그런데 그 옳은 문장들이 모여 한 사람을 더 깊이 누른다. 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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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러 와서 이레를 같이 울었던 사람(2:13)이 "네 죄보다 적게 받았다"(11:6)까지 오는 동안, 문장의 참은 그

대로인데 발화의 방향이 바뀌었다.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이것이다 — 진리는 명제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그 명제가 사람에게 닿는 방식 안에서 완성되거나 부서진다. 하나님은 이 장에서 침묵하시지만, 그 침묵

은 소발의 단언에 동의하는 침묵이 아니다. 책의 결말이 보여 주듯, 침묵 속에서도 신실하신 분은 자기에 대한

옳은 말과 자기를 향한 산 말을 구분하고 계신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내가 쥔 옳은 명제는 지금 누구를 일으키는 데 쓰이고 있는가, 누르는 데 쓰이고 있는가 — 하늘보다 높으신

분을 말하는 내 입은, 그분에 대해 말하는 입인가 그분께 말하는 입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소발을 정죄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위로하러 간 사

람의 입에서 가장 아픈 말이 나오기까지의 거리가 생각보다 짧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일곱 날의 침묵에서 "네

죄보다 적게 받았다"까지 —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악의가 아니라, 옳음에 대한 확신이었다. 11장은 그 확신의

끝에 무엇이 매달리는지(11:20)를 보여 주고, 판단은 내리지 않은 채 독자의 입 앞에 거울 하나를 세워 둔다.

측량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입이 타인의 고난을 다 잰 듯이 말할 때 — 그 어긋남을 알아차리는 데서

불씨가 댕겨진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입을 막으려던 발언이 도리어 가장 긴 입을 연다 — "짐승에게 물어 보

라"(12:7), 욥의 대답이 우주를 되받아치며 시작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cheqer — 측량, 잴 수 없음.

미해결 질문

욥기 1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4절의 인용("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깨끗하다")은 욥의 어떤 발언을 어떻게 옮긴 것인가?

욥의 실제 발언(9:21, 10:7)과 분명한 간극이 있다. 의도된 과장인가, 들리는 대로 들은 것인가 — 본문은 판

정하지 않는다. 보존.

Q2. 6절 "네 죄보다 적게 받았다"는 논리는 측량 불가(7~9절)와 어떻게 한 입에서 공존하는가?

하나님을 잴 수 없다는 전제와 욥의 죄를 이미 다 잰 듯한 결론 사이의 다리를 소발은 놓지 않는다. 이 비

약 자체가 관찰 대상. 보존.

Q3. 11:5의 소원("하나님이 입을 여시기를")은 책 전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가?

어휘·구도가 38:1 이하와 멀리서 호응하지만, 그 발화가 누구를 향해 무엇이 되는지는 11장 안에서 미해결.

보존.

Q4. 12절 들나귀 속담의 원문 난해성 — 어느 독법을 따를 것인가?

'빈 사람이 지각을 얻는 것은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만큼 불가능하다'로 읽는 전통이 유력하

나 직역 논쟁이 남아 있다. 번역 현상으로 보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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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20절의 '악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 일반론인가, 욥을 향한 그림자인가?

2~19절의 2인칭이 20절에서 3인칭 복수로 바뀐다. 명시 없는 전환의 겨냥점은 미해결. 보존.

Q6. tiqvah(18·20절)의 이중 배치는 의도된 설계인가?

같은 단어가 약속과 소멸에 한 번씩 걸리는 배열은 관찰되나 편집 의도의 확정은 어렵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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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12장

JOB-012  ·  시가서  ·  히브리어

소발의 "하나님의 오묘를 네가 능히 측량하겠느냐"(11:7)에 욥이 "모든 짐승에게 물어 보

라"(12:7)로 응수하고, 친구들이 부르던 주권 찬가의 양식을 그대로 빌려 모사·재판장·왕·제사

장까지 벗기시는 해체의 목록(12:13-25)으로 뒤집는 — 1차 변론 사이클을 닫는 욥의 긴 대답

(12~14장)의 첫 장. 욥기 대화 시 부분에서 유일하게 여호와(YHWH)의 이름이 발화되는 12:9가

그 한복판에 있다.

관찰된 사실

욥기 1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물리적 무대는 2장 끝의 재 무더기 그대로 — 욥과 세 친구의 대면. 말이 무대를 세 번 바꿈: 대면(1~6) →

피조물 교실(7~12) → 해체의 행렬(13~25).

교사 넷: 짐승(behemot)·공중의 새·땅·바다의 고기 — 피조 세계 네 구역에서 하나씩(7~8절).

해체 목록의 신분: 모사·재판장·왕·제사장·권력 있는 자·충성된 사람·늙은 자·귀인·강한 자·민족·우두머리

— 열을 넘는 호명(17~24절).

소품(전반): 강도의 장막(6절), 귀·입·음식의 맛(11절), 늙음과 장수(12절).

소품(후반): 물 — 막히면 마르고 보내지면 땅을 뒤집음(15절), 벗겨진 옷과 풀린 띠(17~21절), 어둠과 광명

(22절), 길 없는 거친 들(24절), 취한 사람의 비틀거림(25절).

보이지 않는 배경막: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시절(4절) — 욥의 과거가 현재의 조롱과 대비

됨.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로구나·~겠구나"의 감탄 꼴 야유(2절)로 열고 "~하시며·~하시느니라"의 긴 진술(13절~)로 가는 두 단의

온도.

웅장한 찬가의 곡조에 헐고 벗기고 쏟는 가사가 실린 낯선 음악 — 같은 양식(주권 찬가), 반대 방향(해체).

4절 sechoq(웃음거리) — '온전한 자'라는 영광의 수식이 조롱의 이유로 뒤집히는 먹먹함.

5절 — 같은 재앙이 평안한 자에게는 멸시거리, 실족하는 자에게는 매복. 서 있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온

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2절: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25절: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지혜가 누구에게 있는가'가 장 전체를 관통 — 2절(너희의 지혜 야유) → 12절(늙은 자의 지혜) → 13절(하

나님께) → 24~25절(사람 쪽 총명이 다 거두어진 어둠).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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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칭의 이동: 너희(2~3절, 복수 대면) → 네게(7~8절, 단수) → 그가(13절~, 3인칭 하나님)。

조명: 대낮의 야유에서 빛 없는 캄캄함으로 어두워지는 장 — 한가운데 22절(죽음의 그늘을 광명으로)만

반대 방향.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욥(유일한 발화자), 세 친구("너희"), 교사 넷(짐승·새·땅·물고기), 여호와(9절)·하나님(13절~), 해체

행렬의 신분들, 형통한 강도(6절).

사상 1 — 3절: "그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 친구들의 교리는 특별한 지혜가 아니라 상식이라는

주장.

사상 2 —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 — 인과응보 도식의 정면 반례 제시.

사상 3 — 13절: chokhmah·gevurah·etsah·tevunah — 지혜 문학의 표준 어휘 네 개가 전부 하나님 쪽으로 옮

겨짐.

손(yad)의 연쇄: 강도의 손에 후히 주심(6절) — 여호와의 손이 행하심(9절) — 모든 생명이 그의 손에(10

절).

12절(늙은 자의 지혜 격언)과 13절(하나님께) 사이의 보이지 않는 따옴표 — 인용 후 전복인지 자기 발화인

지 본문이 정해 주지 않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6절): 빈정거림과 반례 — 너희의 지혜 야유, 웃음거리가 된 온전한 자, 형통한 강도.

컷 2 (7~12절): 피조물 교실 — 네 교사, 여호와의 손(9절), 생명과 목숨이 그 손에(10절), 귀와 입의 분별(11

절).

컷 3 (13~16절): 주권의 원리 — 헐면 세울 수 없고, 물을 막으면 마르고 보내면 뒤집으며,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함.

컷 4 (17~25절): 해체의 행렬 — 신분 해체(17~21) → 어둠의 개방(22) → 민족 단위 줌아웃(23) → 길 없는

들의 더듬음과 비틀거림(24~25).

컷 4 내부: 17~25절 동사 대부분이 분사 행렬 — 시편 찬양 문법으로 쓰인 거둠의 목록.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sechoq(ֹשְׂחק) — 웃음·조롱거리. 4절에 두 번.

behemot(ְ�הֵמוֹת) — 짐승들. 7절. 40:15의 베헤못과 같은 형태.

YHWH(יהוה) — 여호와. 9절. 욥기 대화 시 부분(3~37장) 유일 출현.

nefesh(�ֶֶנפ) — 생물의 생명 / ruach(ַרוּח) — 사람의 숨·목숨. 10절.

chokhmah(ה כְמתָּ ה)지혜 / gevurah (חתָּ .명철. 13절 (ְ�בוּנתָּה)계략 / tevunah (עֵצתָּה)권능 / etsah (ְ�בוּרתָּ

tsalmavet(וֶת .죽음의 그늘. 22절. 3:5에서 욥이 생일을 덮으라 했던 단어의 재등장 — (צַלְמתָּ

taah(עתָּה .길 잃고 방황하다. 24절('방황하게')·25절('비틀거리게')의 어근 그림자 — (�תָּ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주권 찬가 양식의 전복 — 엘리바스의 찬가(5:9-16)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방향, 욥의 찬가(12:13-25)는 높

은 자를 벗기시는 방향. 같은 양식, 반대 내용.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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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의 권고 4연("물어 보라 — 가르치리라")은 11:7 소발의 "측량하겠느냐"에 대한 응수 — 측량 불가가

아니라 피조물도 아는 상식이라는 받아침.

9절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 사 41:20과 거의 같은 정형구로 알려짐. 방향(인용·공유 전승)은 미

확정, 배경.

12절(격언)과 13절(전복)의 병치 — 따옴표 없는 인용 가능성. 본문은 판정하지 않음.

빛/어둠 짜임: 22절(어둠→광명)과 25절(빛 없는 캄캄함) — 거두어 가는 흐름 속의 단 한 번의 개방.

17~25절 분사 행렬 — 찬양시의 문법으로 부른 해체 목록. 개인(17~21) → 민족(23~24)의 줌아웃.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자연을 교사로 세우는 권고(짐승·새에게 물어 보라)는 고대 근동 교훈 문학의 익숙한 형식 — 잠 6:6(개미

에게 가라)과 같은 관습의 맥락 — 배경.

메소포타미아 '의로운 고난자' 문헌에 경건하던 자가 조롱거리로 떨어지는 모티프 — 12:4의 sechoq와 닿는

공통 담론 — 배경.

패전국 고관·제사장을 벗겨 끌고 가는 행렬은 고대 근동 전쟁 보고의 익숙한 그림 — 12:17-19의 벗김 이

미지 배경.

취한 사람의 비틀거림(25절)은 신적 심판·혼돈의 관용 이미지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12 ↔ 욥 11:7-9 (소발의 측량 불가 — 12:7-9가 받아치는 직전 발언)

욥 12 ↔ 욥 13:1-3 (나도 다 보았고 다 들었다 — 12:3의 주장이 이어져 "전능자에게 말하리라"로)

욥 12 ↔ 욥 38:1-41:34 (폭풍 속 응답 — 하나님이 실제로 짐승·새·바다·베헤못을 호명하시는 장면, 12:7-9

의 복선)

욥 12 ↔ 욥 21:7-13 (악인의 형통 — 12:6의 반례가 본격 확장)

욥 12 ↔ 시 107:40 (귀인들에게 능욕을 쏟으시며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 12:21·24와 거의 같은

문구)

욥 12 ↔ 사 44:24-25 (모사를 어리석게 하시는 창조주 — 12:17과 닮은 정형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재 무더기. 욥의 마른 입 —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웃음기 없는 야유. 과거의 한 컷 — 들으심을 입던

기도. 현재의 환청 — 이웃의 웃음소리. 멀리 형통한 강도의 장막. 화면이 훅 넓어진다 — 들의 짐승, 공중의

새, 발밑의 땅, 바다의 물고기. "물어 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그 위로 한 이름 — 여호와. 화면 가득

손 하나, 그 위에 모든 숨이 얹혀 있다. 찬가의 곡조가 커지는데 화면은 행렬이다 — 벗겨진 모사, 얼빠진 재판

장, 풀린 왕의 띠, 벗겨진 제사장, 쏟아지는 멸시. 민족들이 지도에서 부풀었다 지워진다. 빛이 꺼진다. 우두머

리들이 길 없는 들에서 더듬고 취한 듯 비틀거린다. 욥의 숨 고르는 소리 — 연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짐승에게 물어 보라 — 빌려 입은 찬가, 벗겨지는 행렬"

초벌 부제: "소발의 '측량하겠느냐'에 욥이 '모든 짐승에게 물어 보라'로 응수하고, 친구들의 주권 찬가 양식

을 빌려 모사·재판장·왕·제사장까지 벗기시는 해체의 목록으로 뒤집는 — 1차 변론 사이클을 닫는 욥의 긴

대답의 첫 장"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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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1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주권 찬가 전복 + 9절 정형구 + 분사 행렬 + ANE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2:9의 YHWH 유일 출현을 영감론·저작 연대 논증으로 확장하지 않고 본문 분포 관찰로만 둠.

12:6("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의 난해 행을 신정론 결론으로 봉합하지 않고 번역 난점과 함

께 미해결로 보존.

12:13-25의 해체 목록을 '욥의 신학이 옳고 친구들이 그르다'는 판정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양식과 방향의

대비 관찰로만 둠.

12:22의 광명 절을 부활·구원 교리로 끌어가지 않고 장 내 조명 설계의 특이점으로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12장은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12:2)라는 빈정거림으로 세 친구의 권위를 상식의 수

준으로 끌어내리고, 들으심을 입던 자신이 웃음거리(sechoq)가 된 현실과 강도의 형통(12:6)이라는 인과응보

의 반례를 들이댄 뒤, "모든 짐승에게 물어 보라"(12:7)의 피조물 교실에서 대화 시 부분 유일의 여호와 이름

(12:9)을 발음하고, 친구들의 주권 찬가 양식을 빌려 모사·재판장·왕·제사장까지 벗기시는 해체의 목록

(12:13-25)으로 그 양식을 뒤집는 — 12~14장 긴 대답의 첫 장이자 1차 변론 사이클을 닫는 응수다.

한 문단: 재 무더기에서 욥의 마른 야유가 시작된다 —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들으심을 입던 사람이

이웃의 웃음거리로 앉아 있고, 저 멀리 강도의 장막은 평안하다. 화면이 넓어진다 — 짐승과 새와 땅과 물고

기, 피조 세계 전체가 교실이 되고, 그 한복판에서 언약의 이름이 발음된다.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리고 찬가의 곡조가 커지는데 가사는 해체다 — 벗겨지는 모사, 풀리는 왕의 띠, 끌려가는 제

사장, 멸시 쏟아지는 귀인, 지도에서 지워지는 민족들. 빛이 꺼지고 우두머리들이 길 없는 들에서 비틀거리는

화면 위로 욥의 숨 고르는 소리가 남는다. 대답은 이제 시작이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대면 — 피조물 교실 — 해체 행렬의 세 무대. 교사 넷과 열 남짓의 벗겨진 신분. 들으심을 입던 시절이

라는 배경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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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분위기 감탄 꼴의 야유 → 찬가의 곡조에 실린 무너지는 가사. 같은 양식(주권 찬가), 반대 방향(해체).

3 시작과 끝 '너희의 지혜' 야유(2절) ↔ 총명이 거두어진 어둠(25절). 인칭 이동: 너희 → 네게 → 그가. 어두워지는 조

명 속 22절만 광명 방향.

4 등장인물·사상 발화자는 욥 하나. 3절 지식의 평준화 + 6절 인과응보 반례 + 13절 지혜 어휘 네 개의 이전. 손(yad)의 연

쇄(6·9·10절).

5 장면 컷 빈정과 반례(1~6)/피조물 교실(7~12)/주권의 원리(13~16)/해체의 행렬(17~25) 4컷. 분사 행렬, 개인→민

족 줌아웃.

6 의문·발견·정보 12:9 YHWH 유일 출현. 12절↔13절 등 맞댄 지혜. 12:6 난해 행. 시 107:40과의 문구 일치. 자연 교사 형

식의 ANE 배경.

7 동영상 마른 야유 → 피조물 교실과 한 이름 → 벗겨지는 행렬 → 빛 꺼진 들판의 비틀거림 → 숨 고르기, 연설

은 계속.

8 초벌 제목·부제 "짐승에게 물어 보라 — 빌려 입은 찬가, 벗겨지는 행렬"

9 기도·내면 채워 주신 손과 거두시는 손이 같다는 말을 아직 발음하지 못한 채, 모든 숨을 쥔 손(12:10) 위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빌려 입은 찬가: 12:13-25는 양식만 보면 친구들이 부르던 주권 찬가다. 엘리바스의 찬가(5:9-16)가

낮은 자를 높이시는 질서의 보증이었다면, 욥의 찬가는 모사와 왕과 제사장을 벗기시는 해체의 목록이다. 같

은 주권 어휘가 입을 바꾸며 정반대의 일을 한다 — 논쟁의 본질이 교리의 유무가 아니라 같은 주권을 읽는

방향임이 여기서 드러난다.

2. 결 2 — 한 번 발음된 이름: 욥기 3~37장의 대화에서 여호와(YHWH)라는 언약의 이름이 발화되는 곳은

12:9 하나다. 그것도 "짐승에게 물어 보라"는 피조물 교실의 한복판에서, 욥의 입으로. 그리고 38:1, 폭풍 가운

데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그 이름으로 등장한다. 욥이 수사로 부른 짐승들의 교실을 여호와께서 들나귀와

타조와 베헤못의 실물 교실로 여시는 — 12장과 38~41장 사이에 깔린 가장 긴 다리다.

3. 결 3 — 어두워지는 장의 한 점 광명: 12장의 조명은 대낮의 야유에서 빛 없는 캄캄함으로 내려간다. 그 내

리막 한가운데 22절 — "죽음의 그늘(tsalmavet)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가 켜져 있다. 3:5에서 욥이 자

기 생일을 덮으라고 호출했던 그 단어가, 욥 자신의 입에서 광명 쪽으로 끌려 나온다. 항변의 어휘 안에 이미

다른 방향 하나가 숨 쉬고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11:7-9 — 소발의 "하나님의 오묘를 네가 능히 측량하겠느냐" — 12:7-9가 정면으로 받아치는 직전 발언.

욥 13:1-3 —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려 하며" — 12장의 방향 전환이 선언으로 이어지는 다음 걸음.

욥 38:1-41:34 — 폭풍 속 여호와의 응답 — 짐승·새·바다·베헤못이 실제로 호명되는, 12:7-9의 긴 복선의

회수.

욥 21:7-13 — 악인의 형통 — 12:6의 반례가 2차 사이클에서 본격 확장.

시 107:40 — "귀인들에게 능욕을 쏟으시며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는도다" — 12:21·24와 거

의 같은 문구의 호응.

사 44:24-25 — 모사를 어리석게 하시는 창조주 정형구 — 12:17과 닮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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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절의 야유에서 시작한다 — 내가 누군가에게 던졌던, 혹은 받았던 빈정거림의 온도를 기억해 본다.

멈춤 1: 4절에서 멈춘다 — 들으심을 입던 시절의 기억이 지금의 나를 아프게 하는가, 받쳐 주는가.

멈춤 2: 7절에서 멈춘다 — "짐승에게 물어 보라." 발밑의 가까운 피조물부터 다시 보라는 권고 앞에 선다.

멈춤 3: 9~10절에서 멈춘다 — 모든 숨이 그 손에 있다는 문장을, 잃은 것이 있는 채로 읽어 본다.

끝: 25절에서 멈춘다 — 빛 없이 더듬는 우두머리들의 화면 앞에서, 내 총명의 출처를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x] 2절(지혜 야유)↔24~25절(총명의 거둠) 어휘 호응

[x] 대면 — 교실 — 행렬의 세 무대 완결

[x] 11:7(측량하겠느냐)에 대한 12:7-9의 응수 구도

[x] 12:9 YHWH 유일 출현과 38:1의 호응

[x] 주권 찬가 양식의 전복(5:9-16 대비)과 분사 행렬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흐름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과 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에서 12장은 두 번째 국면의 첫 매듭, 곧 1차 변론 사이클이 닫

히는 지점에 서 있다. 세 친구가 한 바퀴를 다 돌았고, 욥의 12~14장 대답이 그 바퀴를 닫는다. 구속사의 호에

서 보면 12장은 두 가지를 미리 내놓는 좌표다. 하나는 12:6 — 강도의 형통이라는 반례로 인과응보 도식에 금

을 내는 일인데, 이 금은 의인의 고난이 죄의 영수증이 아니라는 욥기 전체의 증언으로, 나아가 까닭 없이 고

난당하는 의로운 종의 형상으로 이어지는 통로의 한 구간이 된다. 다른 하나는 12:7-9 — 피조물 교실과 여호

와의 이름이다. 욥은 짐승에게 물어 보라고 말했고, 폭풍 속에서 여호와는 실제로 짐승들을 호명하시며 욥을

창조의 교실에 앉히신다(38~41장). 들음에서 봄으로 가는 길의 교과서가 피조 세계라는 것을, 12장의 욥은 자

기도 모르는 채 먼저 발음해 두었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친구들의 지혜 독점에서 상식의 평준화로(12:3) / 질서를 보증하던 주권 찬가에서 왕과 제사장을 벗기시는 해

체의 목록으로(12:13-25) / 측량 불가의 침묵 권고(11:7)에서 짐승에게 묻는 교실로(12:7-9).

한 화살표로 좁히면, 12장은 '주권은 너의 유죄를 보증한다'는 친구들의 읽기에서 '주권은 누구도, 무엇도 보증

해 주지 않을 만큼 자유하시다'는 욥의 읽기로 주권 어휘의 소유권을 옮기는 운동이다. 다만 이 운동은 하나님

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이 아니다 — 욥은 자기를 친 손을 더 작게 그리는 대신 더 크게 그리고, 바로 그 손을 향

해 13장의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려 하며"로 나아간다. 항변이 등을 돌리는 동작이 아니라 몸을 돌려 마주 서

는 동작이라는 것 — 12장의 벡터가 욥기를 폭풍의 대면까지 끌고 가는 힘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논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한 사람의 응수다. 빈정거림, 반례, 양식의 탈환 — 수사의 기술이 빛나는

연설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더 깊은 물길이 움직인다. 친구들에게 주권은 계산 가능한 질서의 다른 이

름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은 결국 인과 기계의 관리자에 가까워진다. 욥이 12장에서 지키는 것은 —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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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의도했는지와 무관하게 — 하나님의 인격적 자유다. 강도를 형통하게도 하시고 재판장을 어리석게도 하

시는 분은 도식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고, 가둘 수 없기에 물을 수 있는 분, 만날 수 있는 분이다. 들으심을 입

던 기억(12:4)을 쥔 채 웃음거리가 된 사람만이 이 자유를 도식보다 무서워하면서도 도식보다 신뢰할 수 있

다. 그리고 그 신뢰의 흔적이 본문의 결에 새겨져 있다 — 대화 전체에서 단 한 번, 욥의 입에서만 발음된 언약

의 이름(12:9), 어두워지는 연설 한가운데 광명 쪽으로 열린 한 절(12:22). 항변하는 욥 안에서 무엇이 무너지

지 않고 있는지를, 본문은 어휘의 분포로 보여 준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측량할 수 없다는 말 앞에서 입을 닫는 대신, 발밑의 짐승과 공중의 새에게부터 다시 물을 수 있는가 — 나를

친 손을 더 크게 그리면서, 바로 그 손에게 말하러 갈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욥의 수사를 흉내 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두 개의 움

직임을 보여 준다. 하나 — 거대한 불가지 앞에서 질문을 멈추라는 압박(11:7)에 대해, 욥은 가장 낮고 가까운

교실(짐승·새·땅·물고기)을 연다. 알 수 없음이 물을 수 없음은 아니라는 것. 둘 — 욥은 자기 고난의 출처라고

믿는 그 손의 권능을 줄이지 않은 채로 그 손에게 다가간다. 신뢰가 무너진 다음에도 관계의 기억(들으심을

입던 자, 12:4)이 발걸음의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것. 웃음거리가 된 채로 언약의 이름을 발음하는 한 사람 —

그 발음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피조물 교실에서 가다듬은 숨이 이제 선언이 된다 —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13:3).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chokhmah — 지혜, 누구의 것인가.

미해결 질문

욥기 1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12:9의 여호와(YHWH) — 대화 시 부분(3~37장)의 유일 출현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친구들도 욥도 대화 내내 엘로아흐·엘·샤다이로 부르는데, 이 한 절에서만 언약의 이름이 발음된다. 의도

된 표지인지 전승의 결인지 본문은 밝히지 않는다. 보존.

Q2. 12:12(늙은 자의 지혜)와 12:13(하나님께)의 관계 — 인용 후 전복인가, 욥 자신의 양보인가?

따옴표 없는 본문에서 12절이 친구들의 격언을 들어 보인 것인지 욥의 동의인지 정해지지 않는다. 13절의

'하나님께'가 그 답을 어느 쪽으로든 기울이지만 확정하지는 않는다. 보존.

Q3. 12:6의 마지막 행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는 어디까지 말하고 있는가?

강도의 형통이 하나님의 주심이라는 말처럼 읽히는 난해 행 — 고대 번역들도 서로 다르게 풀었다. 욥의

항변이 닿는 가장 위험한 경계선. 보존.

Q4. 12:4의 "들으심을 입은 자" — 그 들으심의 기억은 지금 욥에게 무엇인가?

관계의 역사가 조롱의 아픔을 키우는 동시에 항변의 연료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기억이 짐인지 닻인지 본

문은 판정하지 않는다. 보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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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12:7-8의 "물어 보라"는 단수 명령인데, 누구를 겨누는가?

직전 발언자 소발 개인인지, 친구들 전체를 한 사람처럼 부른 것인지, 듣는 모든 이인지 — 수신자가 열려

있다. 보존.

Q6. 욥은 왜 자신의 항변을 찬가의 옷에 입혔는가?

13~25절은 양식만 보면 예배의 언어다. 무너뜨리는 내용을 찬양의 문법으로 부르는 선택 — 빈정거림의

연장인지, 그 와중에도 향하고 있는 방향의 표지인지.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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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13장

JOB-013  ·  시가서  ·  히브리어

친구들을 "쓸모 없는 의원"(13:4)으로 물리치고 전능자와 직접 변론(hokheach)하기를 청하는

욥이, 제 살을 이로 물고 생명을 손에 둔 채(13:14)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아

니하시려거든 내가 말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13:22)로 법정의 두 좌석을 모

두 내어놓는 — 케티브와 케레가 '희망이 없다'와 '그를 바라리라'로 한 자음 본문에 겹치는

(13:15) 항변의 가운데 장.

관찰된 사실

욥기 1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회전하는 무대: 1~19절 — 재 무더기 앞, 세 친구를 마주한 논쟁 마당 / 20~28절 — 보이지 않는 재판석을

마주한 독대. 20절에서 청중이 '너희'(2인칭 복수)에서 '주'(2인칭 단수)로 교체됨.

소품(말의 영역): 재 같은 격언, 진흙 토성(12절) — 친구들의 논리가 물질로 번역된 것들.

소품(몸의 영역): 이와 살, 손 위의 생명(14절), 차꼬 sad(27절), 살펴지는 길과 적히는 발자취(27절), 날리는

낙엽·마른 검불(25절), 괴로운 일들이 적히는 기록(26절), 썩어 가는 물건·좀 먹은 의복(28절).

둘의 대칭: 두 가지 조건(20~21절 — 손을 거두실 것·위엄으로 두렵게 마실 것) + 두 가지 절차(22절 — 부

르시면 대답 / 말하면 대답하소서).

소재: 눈과 귀(1절), 변론(hokheach), 거짓말, 쓸모 없는 의원(rofe elil), 잠잠함(charash), 낯을 따름(masso

panim), 감찰, 책망, 구원, 사정 진술(mishpat), 가려진 얼굴, 원수(oyeb), 좀.

소재의 이동: 전반부는 말에 속한 것들(변론·거짓·격언) → 후반부는 몸에 속한 것들(살·발·옷).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12장의 비꼼이 가라앉고 낮고 단단한 결심의 어조로 — 14절 "내 살을 내 이로 물고"는 흥분이 아닌 고요

한 각오로 읽힘.

15절 — 절망 선언("희망이 없노라")과 출두 의지("아뢰리라")가 한 절 안에 공존하는 긴장.

공기의 구획: 바깥의 대치(1~12절) → 안으로 조여듦(13~19절) → 둘만 남은 독대(20~28절). 군중 장면에서

독대 장면으로 좁혀지는 호흡.

질감의 교차: 통각(14절) — 가벼움(25절 낙엽·검불) — 무게(27절 차꼬) — 푸석함(28절 좀 슨 천). 바스러

지는 질감으로 닫히는 장.

24절 '얼굴을 가리시고'(sathar 계열) — 탄원시의 공기가 후반부에 스며듦.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28절: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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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들은 자의 자신감으로 열고, 낡아 가는 사물로서의 자기 묘사로 닫힘 — 1인칭이 '아는 주체'에서 '삭

아 가는 대상'으로 이동.

어미의 갈림: 단언("깨달았느니라·못하지 않으니라")으로 열고 의문("얼마나 많으니이까·여기시나이까·뒤

쫓으시나이까")으로 닫힘.

28절은 14:1("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로 곧장 이어지는 문턱 — 한 몸의 낡음에서 모든 인생의

덧없음으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욥(발화 전체를 가진 유일한 입), 친구들('너희' — 13장 안에서 무발화), 하나님('주' — 20절부터 호명

되나 무응답), 가설 인물 "나와 변론할 자"(19절 — 빈 좌석).

상황: 소송 준비 — 변론 선언(3절) → 출두 결심(13~16절) → 사정 진술 완료·승소 확신(18절) → 출두 조건

과 절차 제안(20~22절) → 죄목 목록 청구(23절).

사상: 7~10절 — 하나님을 위한 불의한 변론의 역설. 하나님 편을 드는 말이 거짓 증언이 될 수 있고, 그 변

호가 도리어 책망받으리라는 경고(10절 — 42:7의 복선).

9절 — 친구들이 욥에게 들이대던 감찰의 논리가 친구들에게 되돌려짐.

16절 —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판결 이전에 출두 가

능성 자체를 구원이라 부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5절): 대등 선언 —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전능자와의 변론 선언, 침묵 요청.

컷 2 (6~12절): 경고 — 하나님을 위한 불의한 변론, 감찰의 되돌림, 재 같은 격언과 진흙 토성.

컷 3 (13~19절): 목숨을 건 결심 — 살을 이로 물고 생명을 손에, 죽이셔도 아뢰리라, 사정 진술 완료, 빈 좌

석을 묻는 외침.

컷 4 (20~22절): 회전과 제안 —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절차. 청중이 '너희'에서 '주'로.

컷 5 (23~28절): 질문의 기도 — 죄목 청구, 가려진 얼굴과 원수 호칭, 낙엽·검불·차꼬·발자취·좀 먹은 의복.

인칭의 사다리: 너희(컷 1~2) — 나(컷 3) — 주(컷 4~5). 마지막 칸의 무응답까지가 설계.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hokheach(ַהוֹכֵח) — 변론하다·논증하다. 3절. yakach(יכח) 어근 — 사 1:18 "서로 변론하자"와 같은 어근. 8절

('그를 위하여 변론')과 15절('아뢰리라')에도 같은 어근.

rofe elil(רפְֹאֵי אֱלִל) — 쓸모 없는 의원들. 4절. elil은 우상에도 쓰이는 '헛것' 계열.

charash(חר�) — 잠잠하다. 5절(2회)·13절·19절.

masso panim — 낯을 따름·편파. 8·10절. 재판의 치우침을 가리키는 관용구가 '하나님 편들기'에 적용됨.

yachal(יחל) — 바라다·기다리다. 15절.

15절 케티브/케레: 자음 본문 לא(lo' — 아니) / 읽기 전통 ֹלו(lo — 그에게). '희망이 없노라'와 '그를 바라리

라'가 같은 소리에 겹침. 확정하지 않고 보존.

Iyyob(אִיּוֹב) · oyeb(ֵאוֹיב) — '욥'과 '원수'의 소리 유희로 보이는 짝. 24절.

sad(סַד) — 차꼬. 27절. 구약에서 드문 단어. / 발자취 — aqev 계열의 자취 이미지. 27절.

mishpat(מְִ��תָּט) — 사정·소송 사건. 18절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 사건 정리 완료의 법정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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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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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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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har(סתר) — 숨기다·가리다. 24절 "얼굴을 가리시고" — 탄원시의 동사권.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20절의 인칭 전환: 3인칭('그')으로 말해지던 하나님이 2인칭('주')으로 호명됨 — 논쟁이 기도로 바뀌는 경

첩.

변론 어휘의 전치사 갈림: 하나님'과'(3절) vs 하나님을 '위하여'(8절) — 마주 서려는 말과 편들어 주려는 말

의 대비.

charash 세 울림: 지혜(5절) → 발언권의 조건(13절) → 죽음과 묶임(19절).

두 좌석 제안(22절): 소환과 응답의 양방향 절차 — 38:3·40:7에서 반대 방향으로 성취되는 복선.

인클루지오적 대조: 보고 들은 눈(1절) ↔ 좀 먹은 의복(28절). 아는 주체에서 삭아 가는 대상으로.

축소의 사다리(25절): 날리는 낙엽 → 마른 검불 — 쫓기는 대상이 점점 가볍고 하찮아짐.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소송(리브) 양식 — 원고 진술·피고 응답·증인·판결의 절차 언어가 욥의 어휘 아래에 깔림 — 배경.

이집트 '능변한 농부의 항변' — 부당함을 논증으로 호소하는 근동 문학 전통. 소송 상대를 하늘의 재판장

자신으로 세우는 22절의 그림은 그 전통 안에서도 드묾 — 배경.

차꼬(sad)와 발자취 살핌(27절) — 죄수의 발을 채우고 행적을 감시하는 고대 구금 관행의 이미지 — 배경.

괴로운 일들의 '기록'(26절) — 죄목 문서를 작성하는 고대 법정 서기의 그림 — 배경.

미쉬나 소타 5:5 — 13:15의 갈림을 두고 욥의 섬김이 사랑인지 두려움인지 논한 후대 전승 — 본문 확정

아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13 ↔ 욥 9:32-35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 법정 갈망의 앞선 결)

욥 13 ↔ 욥 23:3-7 (그를 발견하고 그 앞에서 변론하려는 갈망의 재등장)

욥 13 ↔ 욥 31:35-37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 소송 문서로 닫히는 항변의 종착)

욥 13 ↔ 욥 38:3; 40:7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 13:22의 반대 방향 성취)

욥 13 ↔ 욥 42:7-8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함이니라" — 13:7-10 경고의 귀결)

욥 13 ↔ 사 1:18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 yakach 같은 어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재 무더기. 세 친구가 반원으로 앉아 있고 욥이 고개를 든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친구들의 얼굴을

훑는 카메라 — "다 쓸모 없는 의원이니라." 멈추라는 손 —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목소리가 낮아진다. "너희

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발치의 재가 흩어지고 진흙 담에 금이 간다. 클로즈업 — 다문 입, 펼

친 손바닥 위의 생명.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몸이 돈다. 친구들이 프레임 밖으로 밀려나고 빈 하늘이 화면을 채운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

이다." 응답 없음.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응답 없음. 낙엽이 쫓기듯 구르고, 발목의 차꼬가 잡히고,

좀 슨 구멍으로 빛이 새어 드는 옷자락 —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두 좌석 — 부르시든지, 대답하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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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벌 부제: "친구들을 쓸모 없는 의원으로 물리친 욥이 생명을 손에 들고 전능자와의 변론을 청하며, '부르

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로 법정의 두 좌석을 모두 내어놓은 채 응답 없는 하늘 아래 좀 먹은 의복처럼 낡

아 가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항변의 가운데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4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20절 인칭 전환 + 케티브/케레 + 리브 양식 + 전치사 갈림)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3:15의 케티브/케레 갈림을 '그럼에도 신뢰하라'는 신앙 명제로 확정하지 않고, 두 읽기가 한 본문에 겹쳐

전승된 현상의 관찰로만 둠.

7~10절의 '하나님을 위한 거짓 변론' 경고를 신학적 정직성 교리로 일반화하지 않고, 욥의 발화와 42:7의

본문 내 호응으로만 둠.

20~28절의 기도를 '고난 중 기도의 모범'이라는 적용 교훈으로 끌지 않고, 응답 없이 닫히는 장의 묘사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13장은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13:1)라는 대등 선언으로 친구들을 "쓸모 없는 의원"(rofe

elil, 13:4)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을 위한 불의한 변론에 대한 경고(13:7-10)를 거쳐, 살을 이로 물고 생명을 손

에 든 결심(13:14)과 "죽이시리니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아뢰리라"(13:15)의 겹친 고백 위에서, 20절의 인칭

전환과 함께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13:22)라는 양방향 절차를 제안한 뒤, 응답 없는 하늘

아래 죄목을 청구하고(13:23) 가려진 얼굴을 물으며(13:24) 좀 먹은 의복 같은 자신(13:28)으로 닫히는 항변의

시다.

한 문단: 재 무더기 앞, 세 친구를 마주한 욥이 고개를 든다 —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

으니라." 멈추라는 손짓과 함께 친구들의 격언이 재로, 방어 논리가 진흙 담으로 불린다. 욥의 입이 제 살을 무

는 듯 다물렸다가 열린다 —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

리라." 그리고 몸이 돈다. 친구들이 시야에서 밀려나고 빈 하늘이 차오른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

리이다." 응답이 없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응답이 없다. 낙엽이 구르고, 차꼬가 발목을 물고, 좀

슨 옷자락 사이로 빛이 샌다. 소환장은 발신되었고, 수신 확인은 스물다섯 장 뒤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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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20절에서 회전하는 무대 — 논쟁 마당에서 독대로. 말의 소품(재 격언·진흙 토성)에서 몸의 소품(차꼬·

낙엽·좀 슨 옷)으로.

2 첫 느낌·분위기 낮고 단단해진 결심의 어조. 15절 한 절 안의 절망과 의지. 군중에서 독대로 좁혀지는 공기, 바스러지는

질감의 마감.

3 시작과 끝 보고 들은 자의 단언(1절) ↔ 좀 먹은 의복의 자기 묘사(28절). 선언으로 열고 의문으로 닫힘.

4 등장인물·사상 말하는 입 하나, 침묵하는 청중 둘, 빈 좌석 하나. 하나님을 위한 거짓 변론의 역설(7-10절)이 중심 사

상.

5 장면 컷 대등 선언 / 경고 / 결심 / 회전·제안 / 질문의 기도 — 5컷. 너희—나—주로 오르는 인칭의 사다리.

6 의문·발견·정보 전치사 하나로 갈리는 변론(과/위하여). charash 세 울림. 케티브/케레의 겹침. 리브 양식 배경.

7 동영상 친구들을 훑는 카메라 → 몸의 회전 → 빈 하늘과 무응답 → 좀 슨 옷자락, 암전.

8 초벌 제목·부제 "두 좌석 — 부르시든지, 대답하시든지"

9 기도·내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입과 하나님께 말하는 입의 간격을 본다. 모른다고 아뢰는 데서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전치사의 갈림: 욥의 변론은 하나님'과'(13:3) 마주하려 하고, 친구들의 변론은 하나님을 '위하

여'(13:8) 편들려 한다. 같은 yakach 어근이 전치사 하나로 갈라지고, 본문은 마주 서려는 쪽을 욥에게, 편들려

는 쪽을 책망의 경고(13:10) 아래 둔다. 이 갈림은 42:7-8에서 여호와 자신의 판정 —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

한 것이 옳지 못함이니라" — 으로 확정된다.

2. 결 2 — lo의 겹침: 13:15의 자음 본문은 לא(아니)를 적었고 읽기 전통은 ֹלו(그에게)로 읽는다. '희망이 없노

라'와 '그를 바라리라'가 같은 소리에 포개진 채 전승되었다. 절망과 바람 가운데 어느 한쪽을 지우지 않은 이

겹침이, 죽이실 분 앞으로 출두하겠다는 15절 하반절의 모순적 의지와 정확히 공명한다.

3. 결 3 — 두 좌석과 반대 방향의 성취: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 내가 말하게 하옵시고 주는 대답하옵

소서"(13:22) — 욥은 소환과 응답의 양방향을 모두 내어놓는다. 폭풍 속 응답은 이 제안의 앞쪽을 택한다 —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38:3; 40:7). 욥이 설계한 법정은 열리지 않지만, 욥이 청한 대

면은 온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9:32-35 —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 13장의 절차 제안에 앞선 법정 갈망.

욥 23:3-7 — 그를 발견하고 그 앞에서 변론하려는 갈망이 다시 솟는 지점.

욥 31:35-37 —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 항변 전체가 소송 문서로 닫히는 종착.

욥 38:3; 40:7 —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 13:22의 반대 방향 성취.

욥 42:7-8 — 친구들의 말에 대한 여호와의 판정 — 13:7-10 경고의 귀결.

사 1:18 —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 yakach 어근이 초청의 어조로 쓰이는 다른 끝.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2절의 단언에서 시작한다 — 나도 보았고 나도 들었다는 자신감을 천천히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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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 1: 7절에서 멈춘다 —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내 경건한 어휘들이 떠오른다.

멈춤 2: 15절에서 멈춘다 — 희망이 없다는 자음과 그를 바란다는 읽기 사이, 어느 쪽으로 읽어 왔는지 가

늠한다.

끝: 22절에서 멈춘다 —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마주하게만 해 달라는 요청을 따라 읽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x] 1절↔28절 단언—탄식의 대조 완결

[x] 20절 인칭 전환을 경첩으로 한 무대 회전

[x] 13:7-10 경고와 42:7-8의 본문 내 호응

[x] 13:22 제안과 38:3·40:7의 반대 방향 호응

[x] 케티브/케레 갈림의 관찰 보존(해석 미확정)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과 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가운데 13장은 둘째 국면의 한복판에서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딛는

좌표다. 9장에서 "판결자가 없구나"라고 탄식만 하던 법정 갈망이, 13장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절차 제안

(13:22)으로 응결된다. 이 제안은 두 갈래로 권의 끝과 묶인다. 하나 —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는 38:3

과 40:7에서 방향이 뒤집힌 채 성취되어, 욥이 발신한 소환장이 폭풍 속 질문으로 되돌아온다. 둘 — "하나님

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13:7)와 "가만히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13:10)는 42:7-8에

서 친구들을 향한 여호와의 판정으로 확정된다. 13장 1절의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는 아직 사물과 논

리를 본 눈이지만, 그 눈의 주인이 몸을 돌려 보이지 않는 재판석을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13장은 '들

음에서 봄으로'라는 권 전체의 이동이 처음으로 몸의 방향을 얻는 좌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람들 사이의 논쟁에서 하나님 앞의 출두 요청으로 / 하나님에 '대한' 말(친구들의 변호)에서 하나님'께' 하는

말(욥의 기도)로 / 발신된 소환장(13:22)에서 폭풍 속 역소환(38:3)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13장은 '너희'를 청자로 시작해 '주'를 청자로 끝내는 회전 운동이다. 다만 이 회전은 완결

이 아니라 개시다 — 돌아선 몸이 마주한 것은 응답이 아니라 가려진 얼굴(13:24)이고, 출두 요청은 허공에 걸

린 채 14장의 탄식으로 이어진다. 13장의 벡터는 욥기 전체를 '들음에서 봄으로' 끌고 가는 긴 운동 안에서, 시

선의 방향을 처음으로 트는 첫 구간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패소가 뻔한 소송의 준비다. 죽이실 것을 안다고 말하면서(13:15) 출두를 청하는, 승산 없는 송사. 그러

나 수면 아래에서는 욥이 구하는 것이 승소가 아니라는 사실이 움직인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

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13:16) — 판결 이전에, 그 앞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욥은 구

원이라 부른다.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말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고, 욥은 하나님께 말하는 일에 생

명을 걸었다(13:14). 13장의 깊은 물길은 이 둘의 차이다 — 정확한 신학과 살아 있는 부름의 차이. 흥미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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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본문이 욥의 신학적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면서도(욥의 말은 흔들리고 어둡다) 그 방향만은 옳다고 권

의 끝에서 판정한다는 점이다(42:7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가

려진 얼굴을 묻는 일(13:24)이 얼굴을 외면하는 일보다 가까웠다 — 그 역설이 아직 수면 아래에 잠겨 있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하나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말하는 입과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입 — 둘 가운데 어느 쪽을 더 오래 써 왔는가. 가려

진 얼굴 앞에서도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를 따라 읽을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욥처럼 생명을 걸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13:7의 질문

이 친구들에게만 걸린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게 한다 —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명분 아래 내 입은 무엇을 말해

왔는가. 경건한 어휘로 가득한 말이 거짓일 수 있고, 어둡고 흔들리는 항변이 바른 방향일 수 있다는 가능성

앞에 13장은 독자를 세워 둔다. 그리고 답을 강요하는 대신, 몸을 돌려 빈 하늘에 대고 "부르소서"라고 외치는

뒷모습을 보여 준다. 응답 없는 줄 알면서 발신한 그 소환장 — 그것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생명을 손에 들고 낸 소환장이 응답 없이 허공에 걸린 채, 좀 먹은 의복을 내려

다보던 눈이 모든 인생의 짧음으로 넓어진다 —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14:1).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hokheach — 변론하다, 마주 서서 시비를 가리다.

미해결 질문

욥기 1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13:15의 케티브(lo' — 희망이 없다)와 케레(lo — 그를 바라리라)는 어떻게 한 본문에 겹친 채 전승되었는

가?

어느 읽기가 본래인가의 문제 이전에, 절망과 바람이 같은 소리에 포개진 채 보존된 본문 현상 자체를 어

떻게 둘 것인가. 보존.

Q2. 하나님을 위한 변호(13:7-8)는 어디서부터 거짓 증언이 되는가?

변호와 왜곡의 경계를 본문은 긋지 않는다. 다만 그 변호가 책망받으리라는 경고(10절)만 둔다. 보존.

Q3. 13:22의 두 절차 제안에서 욥이 원한 좌석은 어느 쪽인가 — 피고인가, 원고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 내가 말하게 하옵시고 주는 대답하옵소서" — 양쪽을 다 내어놓는 제안의

무게. 보존.

Q4. 24절의 Iyyob·oyeb 소리 유희는 의도된 설계인가 — 제 이름에서 '원수'를 듣는 귀는 무엇을 듣고 있는

가?

음운의 닮음은 관찰되나 저자의 의도 확정은 어렵다. 보존.

Q5. 친구들에게 요구된 잠잠함(5절)과 욥이 말하는 자신의 잠잠함(19절 — 기운이 끊어짐)은 같은 침묵인가?

같은 동사 charash가 지혜와 소멸이라는 다른 무게로 두 번 울린다.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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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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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승소를 확신하는 욥(18절)이 "젊었을 때에 지은 죄"(26절)를 입에 올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완전 무죄 주장과 죄의 인정 사이 — 두 문장의 간격을 본문이 설명하지 않는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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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14장

JOB-014  ·  시가서  ·  히브리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14:1)의 꽃 같고 그림자 같은 날이 "나무는 희망(tiqvah)이 있나

니"(14:7)와 나란히 놓이고, 스올을 피난처로 뒤집는 가정(14:13)과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

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사모하시리이다(tiksof)"(14:15)의 섬광이

솟았다가, 물이 돌을 닳게 하듯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14:19)로 잠기는 — 1차 변론 사

이클을 닫는 욥의 마지막 독백.

관찰된 사실

욥기 1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내려가는 무대: 들판(1~6절) → 그루터기와 침상(7~12절) → 스올(13~17절) → 침식의 벌판(18~22절). 13장

의 법정은 3절의 '재판'이라는 단어로만 잔향처럼 남음.

소품(전반): 꽃(tsits), 그림자(tsel), 품꾼(sakhir)의 하루, 정해진 날·달 수·규례(choq).

소품(중반): 그루터기, 늙은 뿌리, 죽은 줄기, 물 기운, 연한 가지 / 줄어드는 바다, 마르는 강바닥, 깨지 못하

는 잠.

소품(후반): 스올의 은신처, 봉해진 주머니(chatham), 무너지는 산, 옮겨지는 바위, 닳는 돌, 씻기는 티끌, 아

픈 살과 애곡하는 영혼.

13~17절에만 손길의 소재(감추다·정하다·기억하다·부르다·사모하다·봉하다·싸매다)가 모임 — 어두운 구

간들 사이의 밝은 중심부.

1절 '사람'(보편) ↔ 22절 '그의 살·그의 영혼'(개별)의 액자.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13장의 법정 결기가 가라앉은 지친 고요 — 항변보다 한숨에 가까운 어조.

어둠(1~12) — 빛(13~17) — 어둠(18~22)의 호흡. 가장 밝은 구간이 mi yitten이라는 비현실 소원 구문 위에

떠 있음.

나무의 소생을 애정 어린 디테일로 그린 뒤(7~9절) 사람에게는 없다고 자르는(10절) 간격의 통증.

물의 세 표정: 살리는 물(9절) — 마르는 물(11절) — 닳게 하는 물(19절).

choq의 두 얼굴: 넘지 못할 한계(5절) ↔ 지켜 달라 청하는 보호(13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22절: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보편 명제로 열어 한 사람의 통증으로 닫는 액자 + tiqvah 수미(7절 나무의 희망 ↔ 19절 희망을 끊으심)의

이중 괄호.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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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의 회전: 욥의 조감(1~2절) → 하나님의 눈여겨보심(3절) → 감각만 남는 암전(22절).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보편 인류), 욥(3절부터 1인칭), 하나님(처음부터 끝까지 2인칭 '주' — 유일

한 대화 상대), 아들들(21절 — 소식 닿지 않는 무대 밖 인물). 친구들은 한 번도 호명되지 않음.

인물처럼 움직이는 사물: 나무, 품꾼, 산, 바위, 물, 티끌.

상황: 13장의 소송 언어가 3절('재판')로 이월되나, 4절("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 하나도 없

나이다")이 그 소송의 난점을 스스로 짚음.

사상: 14:15 tiksof —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것을 그리워하신다는 가정. 욥기에서 가장 멀리 나간 희망의

발화.

16~17절 — 걸음을 세시는 감찰과 허물을 봉하시는 갈무리가 한 호흡 안에 병치됨.

13절 — 스올이 '돌아오지 못하는 곳'(7:9)에서 진노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피난처로 뒤집힘. 조건은 "나를

기억하옵소서".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6절): 여인에게서 난 사람의 들 — 꽃·그림자·품꾼, 정해진 choq.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컷 2 (7~12절): 나무와 사람의 맞세움 — 물 기운에 움이 도는 그루터기 vs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깨지 못하

는 잠.

컷 3 (13~17절): 스올의 은신처 — mi yitten의 소원, 부르심—대답, tiksof, 봉해진 주머니. 22절 장의 산술적

중심부.

컷 4 (18~22절): 침식 — 산·바위·돌·티끌의 비유 연쇄,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닿지 않는 소식, 살

의 아픔과 영혼의 애곡.

A-B-A′ 배열: 어두운 컷 1·2와 컷 4 사이에 밝은 컷 3 — 절망의 어휘로 지은 방에 소망이 세 들어 사는 배

치.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yelud ishah(ה .여인에게서 난 자, 출생의 연약함으로 인류를 부르는 관용 표현. 1절 — (ילְוּד אִ�תָּ

tsits(צִיץ) — 꽃. 2절. / tsel(צֵל) — 그림자. 2절.

choq(ֹחק) — 규례·정해진 한계, '새기다' 어근. 5절(한계)·13절(보호 요청).

sakhir(כִיר .품꾼·날품. 6절. 7:1~2와 같은 이미지 — (שׂתָּ

tiqvah(ִ�קְותָּה) — 희망, '당겨진 줄' 어근. 7절(나무)·19절(끊으심).

yachalif(יחֲַלִיף) — 다시 움이 나다(어근 chalaf). 7절. / chalifah(חֲלִיפתָּה) — 풀려남·교대·갱신(같은 어근). 14절.

gava(תָּוַע�) — 숨을 거두다. 10절. / sheol(ְ�אוֹל) — 스올. 13절. / mi yitten(מִי יִֵ�ן) — 비현실 소원 구문. 13절.

tiksof(ֹתִכְסף) — 사모하다·그리워하다. 15절. / chatham(תַם .봉하다·인봉하다. 17절 — (חתָּ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tiqvah 인클루지오: 7절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 19절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 띄운 단어를 거

두며 장을 닫음.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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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af 어근의 왕복: 7절 yachalif(나무의 움) ↔ 14절 chalifah(욥의 풀려남) — 10절에서 사람에게 없다고

닫은 갱신의 단어를 14절에서 욥이 자기 기다림의 이름으로 다시 집어 듦.

부르심—대답의 자라남: 13:22(법정 절차 요구) → 14:15(스올 너머의 재회 언어) — 같은 동사 쌍이 한 장

을 건너며 확장.

침식 직유 연쇄(18~19절): 산—바위—돌—티끌,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줄어드는 4단 비유 후 "이와 같

이"로 사람에게 적용.

보편(1절 '사람') → 개별(22절 '그의 살') 액자 + 12장~14장 욥의 대답의 종결부로서 1차 변론 사이클을 닫

음.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올리브·대추야자 등 레반트 과목은 밑동까지 잘려도 그루터기에서 새 순이 돋음 — 7~9절은 농경 일상에

서 길어 온 정확한 관찰 — 배경.

메소포타미아 문헌의 저승 표상 '돌아옴 없는 땅'(이쉬타르의 하강 등) — 10~12절의 어법과 닮음. 13절이

그 공통 표상을 피난처로 뒤집는 것은 욥기 고유의 움직임 — 배경.

품꾼(sakhir)은 하루 단위 고용, 해 질 무렵 삯을 받고 풀려나는 날품 관행 — 6절의 이미지 배경.

와디(건천)는 우기에만 흐르고 건기에 바닥을 드러냄 — 11절 '강물이 잦아서 마름'의 지리 배경.

LXX 14:14는 MT의 열린 질문을 '살리이다(ζήσεται)'라는 단정으로 옮김 — 번역사 차원의 현상,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14 ↔ 욥 13:22 (부르소서—대답하리이다 — 14:15에서 죽음 너머로 확장)

욥 14 ↔ 욥 19:10,25-27 (희망을 나무 같이 뽑으심 · 대속자 갈망 — 14장의 가정법이 '내가 안다'로 자라는

지점)

욥 14 ↔ 욥 7:1-2 (품꾼의 날과 그늘 — 같은 이미지)

욥 14 ↔ 욥 15:14 (엘리바스가 14:4의 질문을 받아 되돌림 — 다음 장과의 직통 연결)

욥 14 ↔ 시 90:5-6 (아침에 피어 저녁에 시드는 꽃 — 같은 모티프)

욥 14 ↔ 시 103:15-16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욥 14 ↔ 사 40:6-8 (모든 육체는 풀이요 — 시듦과 남는 것)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들꽃 한 송이가 피었다가 한 박자 만에 마르고, 그림자가 들판을 가로질러 머물지 않고 지나간다. 품꾼이 해

질 녘 연장을 내려놓는다. 컷 — 베어진 그루터기. 비 냄새가 끼치자 마른 단면에서 연둣빛 움이 돋는다

(yachalif). 카메라가 패닝하면 침상에 누운 사람 — 바다가 물러나고 강바닥이 갈라져도 깨지 않는다. 화면이

어두워지는데 목소리는 계속된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나를 기억하옵소서." 어둠 속에서 손 하나가

흩어진 허물을 주머니에 담아 봉인한다(chatham). 한 번의 부름 —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

나이다." 어둠이 옅어지려는 순간 산비탈이 무너진다. 바위가 처소를 떠나고 물이 돌을 둥글게 깎고 티끌이

씻겨 간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변한 얼굴빛으로 떠밀려 가는 사람, 닿지 않는

아들들의 소식. 살의 통증과 낮은 애곡만 남고,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스올에 감추소서 — 끊긴 tiqvah와 기다리는 chalifah"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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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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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벌 부제: "여인에게서 난 사람의 꽃 같은 날이 나무의 희망과 맞세워지고, 스올을 피난처로 뒤집는 소원

과 '부르시겠고—대답하겠나이다'의 섬광이 솟았다가 침식의 비유로 잠기는, 1차 변론 사이클을 닫는 욥의

독백"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3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tiqvah 인클루지오 + chalaf 어근 왕복 + 침식 직유 연쇄 + ANE 그루터기·저승

표상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4:13~15의 소원을 부활 교리의 증거 본문으로 확정하지 않고, mi yitten 가정법 위에 떠 있는 갈망의 발화

로만 둠. LXX의 단정형 번역은 번역사 배경으로만 기록.

14:4("누가 깨끗한 것을…")를 원죄 교리 체계로 확장하지 않고, 3절의 재판 언어에 잇닿은 짧은 탄식이라

는 본문 내 위치로만 관찰.

18~19절의 침식 비유를 '욥의 불신앙'이나 '신앙의 모범' 어느 쪽으로도 판정하지 않고, 단정인지 항의인지

미해결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14장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14:1)라는 보편 명제로 열어,

꽃과 그림자의 들(1~6절)과 나무—사람의 맞세움(7~12절, "나무는 희망 tiqvah가 있나니" vs "인생이 숨을 거

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을 지나, 스올을 피난처로 뒤집는 mi yitten의 소원과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

는 대답하겠나이다 — 지으신 것을 사모하시리이다(tiksof)"(13~17절)의 섬광에 닿았다가, 산이 무너지고 물이

돌을 닳게 하듯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18~19절)의 침식으로 잠겨,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

곡할 뿐이니이다"(14:22)로 닫히는 — 욥의 대답(12~14장)과 1차 변론 사이클 전체를 마감하는 독백 시다.

한 문단: 들꽃이 피었다 시들고 그림자가 지나간다. 품꾼이 하루를 마친다. 베어진 그루터기가 물 냄새에 움을

내는 동안, 침상의 사람은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깨지 못할 잠을 잔다. 그 가장 어두운 바닥에서 목소리가 올라

온다 —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허물은 주머니에 봉해진다. 그러나 화면은 무너지는 산비탈로 넘어가고, 물은 수천 년 동안 돌을 깎고, 희망은

끊긴다. 아들들의 소식이 닿지 않는 곳에서 한 사람의 살이 아프고 영혼이 애곡한다. 그렇게 1차 변론의 바퀴

가 멈춘다 — 다만 13~15절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린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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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들 → 그루터기 → 스올 → 침식의 벌판으로 내려가는 무대. 꽃에서 닳는 돌까지의 소품. 13~17절에만 모

인 손길의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법정 결기가 가라앉은 지친 고요. 어둠—빛—어둠의 호흡. 물의 세 표정(살리고·마르고·닳게 함). choq의

두 얼굴.

3 시작과 끝 보편 명제(1절 '사람') ↔ 개별 통증(22절 '그의 살') 액자 + tiqvah 수미(7절↔19절)의 이중 괄호.

4 등장인물·사상 유일한 대화 상대 '주'. 친구들 호명 0회. tiksof — 지으신 것을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가장 멀리 나

간 가정.

5 장면 컷 들(1~6)/맞세움(7~12)/스올의 은신처(13~17)/침식(18~22) 4컷. 밝은 컷 3이 산술적 중심부에 놓인 A-B-

A′.

6 의문·발견·정보 chalaf 어근의 왕복(yachalif↔chalifah). 부르심—대답의 자라남(13:22→14:15). 4절 탄식의 향방 미해결.

그루터기·저승 표상 배경.

7 동영상 꽃의 들 → 움 도는 그루터기와 깨지 않는 잠 → 어둠 속의 소원과 봉인 → 무너지는 산과 닳는 돌 → 살

의 통증, 암전.

8 초벌 제목·부제 "스올에 감추소서 — 끊긴 tiqvah와 기다리는 chalifah"

9 기도·내면 논리를 거슬러 단어를 다시 집어 든 사람 곁에, 알지 못한 채로 앉아 있는 데서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tiqvah, 띄우고 거두는 줄: 7절은 나무에게 희망이 있다고 띄우고, 19절은 사람의 희망을 끊으신다

고 거둔다. '당겨진 줄'이라는 어근을 가진 이 단어가 한 장 안에서 팽팽해졌다가 잘리는 운동 자체가 14장의

골격이다. 그리고 잘린 줄의 끝은 19:10("내 희망을 나무 같이 뽑으셨고")에서 나무의 이미지와 합쳐진 채 다

시 나타난다.

2. 결 2 — chalaf, 닫은 단어를 다시 집어 드는 손: 7절에서 나무의 움(yachalif)을 말하고 10절에서 사람에게는

그런 갱신이 없다고 닫은 욥이, 14절에서 같은 어근의 명사 chalifah를 자기 기다림의 이름으로 발화한다. 논

리는 '없다'인데 어휘는 '그래도'를 말한다 — 논증과 갈망이 한 어근 위에서 갈라지는, 14장에서 가장 정밀한

언어 사건이다.

3. 결 3 — 스올의 반전과 부르심의 자라남: 돌아오지 못하는 곳(7:9)이 진노를 피하는 은신처(14:13)로 뒤집히

고, 법정 절차였던 "부르소서—대답하리이다"(13:22)가 죽음 너머의 재회 언어(14:15)로 자란다. 그 곁의

tiksof는 부르시는 까닭을 심문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바꿔 놓는다 — 가정법 위의 발화이지만, 욥기의 결말을

아는 독자에게는 과녁에서 멀지 않은 화살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13:22 —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 한 장 건너 14:15에서 종말 너머의 갈망으로 확장.

욥 19:10,25-27 — 뽑힌 희망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 14장의 가정법이 확신의 문

법으로 자라는 다음 봉우리.

욥 7:1-2 — 품꾼의 날과 그늘 — 6절과 같은 이미지의 앞선 사용.

욥 15:14 —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 엘리바스가 14:4를 받아 되돌리는 다음 장의 직통 연결.

시 90:5-6 · 시 103:15-16 · 사 40:6-8 — 풀과 꽃의 시듦 모티프가 시가서·예언서로 퍼져 나가는 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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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2절에서 시작한다 — 꽃과 그림자. 내 날들의 길이를 가만히 셈해 본다.

멈춤 1: 7~9절에서 멈춘다 — 물 냄새에 움을 내는 그루터기. 부러움이라는 감정의 결을 그대로 느껴 본다.

멈춤 2: 13~15절에서 멈춘다 —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이 소원을 따라 읽을 수

있는지 묻는다.

끝: 19절과 22절 사이에서 멈춘다 — 끊긴 희망과 남은 통증. 그래도 14절의 '기다리겠나이다'가 지워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닫는다.

F · 자족성 점검

[x] 1절↔22절 보편—개별 액자

[x] tiqvah 7절↔19절 수미

[x] chalaf 어근 7절↔14절 왕복

[x] 13:22↔14:15 부르심—대답의 자라남

[x] 4컷 A-B-A′ 배열과 중심부의 섬광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흐름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

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가운데 14장은 둘째 국면의 첫 회전, 곧 1차 변론 사이클이 닫히

는 경첩이다. 세 친구가 한 바퀴를 돌았고 욥의 대답(12~14장)이 그 바퀴를 받아 냈으며, 15장부터 같은 바퀴

가 더 거칠게 돈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14장의 무게는 13~15절에 있다 — 죽음 너머에서 창조자가 피조물

을 부르시고 피조물이 대답하며, 지으신 것을 그리워하신다는(tiksof) 가정. 이 가정법의 씨앗은 19:25-27의

"내가 안다"로 자라고, 38장에서 폭풍 가운데 친히 내려와 욥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처음 응답을 받으며, 42:5

의 '봄'에서 들음의 시대가 끝난다. 14장은 그 긴 통로의 가장 어두운 구간에서, 통로 끝의 빛을 가정법으로 미

리 발음해 본 좌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정의 항변에서 죽음 너머의 기다림으로 / 나무의 움(yachalif)에서 사람의 풀려남(chalifah)으로 / 띄워진

tiqvah(14:7)에서 끊긴 tiqvah(14:19)를 지나, 그래도 지워지지 않는 "기다리겠나이다"(14:14)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14장은 '사람에게는 갱신이 없다'는 자기 논증을 향해 '그래도 나는 풀려남을 기다린다'는

갈망의 발화를 내놓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결론이 아니라 떨어뜨림이다 — 침식의 비유(18~19절)가 그 갈망

을 도로 묻어 버리는 듯하지만, 한번 발음된 chalifah와 tiksof는 본문에서 지워지지 않은 채 19장을 향해 굴러

간다. 1차 사이클은 여기서 닫히되, 닫히는 문틈으로 씨앗 하나가 굴러 나간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인생무상의 탄식이다 — 꽃, 그림자, 마르는 강, 무너지는 산.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감시인가 그리움인가라는 본질이 움직인다. 욥은 두 그림을 다 쥐고 있다. 걸음을 세시는 하나님

(14:16)과,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chatham) 지으신 것을 사모하시는(tiksof) 하나님(14:15,17). 어느 쪽이

참 얼굴인지 욥은 모른다. 그런데 모른다는 사실이 이 장의 깊이를 깎아 내리지 않는다 — 진노 아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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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사람이 진노 너머의 그리움을 가정해 보았다는 것, 절망의 어휘(스올)로 소망의 그릇을 빚었다는 것

자체가 수면 아래의 사건이다. 1장에서 천상 회의를 보지 못한 채 엎드렸던 욥이, 여기서는 죽음 너머를 보지

못한 채 "대답하겠나이다"를 발음한다. 보지 못한 채 발화된 말들이 욥기에서 가장 멀리 나아간다는 결 — 그

결이 42:5의 '봄'까지 이어지는 물길이다.

J · 실존적 부름 — 한 문장의 불씨

논리가 '없다'고 닫은 그 단어를, 갈망은 다시 집어 들 수 있는가 — 끊긴 줄(tiqvah) 곁에서, "나는 풀려나기를

(chalifah) 기다리겠나이다"를 따라 발음할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침식을 부정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 산은 무너지고 물

은 돌을 닳게 하며 희망은 실제로 끊긴다고 본문 스스로 말한다. 다만 그 침식의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논증을 거슬러 단어 하나를 다시 집어 드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 단어 곁에 더 이상한 문장을 하나 놓

아 둔다 —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그리워하시리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에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리워하실 수 있다는 가정은 어디까지 허락되는가. 14장은 그 가정을 증명하지 않고, 어둠

속에 발음해 둔다. 보지 못한 채 발음된 그 말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욥의 독백이 멈추자 변론의 바퀴가 두 번째로 돌기 시작한다 — 엘리바스가

14:4의 질문을 집어 들고 동풍으로 배를 채우러 돌아온다(15:2,14).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chalifah — 풀려남, 나무의 움과 같은 어근.

미해결 질문

욥기 1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스올이 형벌이 아니라 피난처로 가정되는 13절의 반전은 어디까지 나아간 발상인가?

7:9에서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라 했던 욥이, 같은 공간을 진노가 지나가기

를 기다리는 은신처로 다시 그린다. 절망의 어휘를 소망의 그릇으로 쓰는 이 전환의 폭은 미해결. 보존.

Q2. 14:14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는 닫는 부정인가, 여는 질문인가?

수사 의문으로 읽으면 '살지 못한다'이고, 열린 질문으로 읽으면 바로 다음의 "기다리겠나이다"와 이어진

다. LXX는 단정 긍정으로 옮겼다(배경). MT 안에서의 무게는 판정하지 않고 보존.

Q3. 14:4의 탄식("하나도 없나이다")은 누구를 향한 말인가?

출생부터 연약한 자기를 위한 변호인지, 인류 전체에 대한 진술인지, 둘 다인지 — 본문은 설명 없이 5절로

넘어간다. 보존.

Q4. choq가 5절에서는 넘지 못할 한계, 13절에서는 청하는 보호가 되는 두 쓰임을 어떻게 둘 것인가?

같은 단어가 운명의 금에서 약속의 울로 옮겨 간다. 의도된 재사용인지 어휘의 자연스러운 폭인지 확정하

기 어렵다.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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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15절의 tiksof — 지으신 것을 사모하신다는 진술은 욥의 확신인가, 갈망의 투사인가?

가정법 구간(mi yitten) 안의 발화이므로 문법은 갈망 쪽에 있으나, 동사의 선택은 확신처럼 단단하다. 42장

의 결말과의 거리 재기는 관찰 단계의 일이 아니다. 보존.

Q6. 18~19절의 침식 비유는 욥이 받아들인 결론인가, 두려워서 그려 본 풍경인가?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가 단정인지 항의인지 본문은 판정하지 않는다. 13~17절의 소원과의 관계

도 함께 미해결.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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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15장

JOB-015  ·  시가서  ·  히브리어

위로하러 왔던 엘리바스가 2차 사이클을 열며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yirah)을 그만두는구

나"(15:4)라고 고발하는 — 1:8에서 하나님이 친히 달아 주신 이름표와 독자만 아는 거리에서

충돌하는 — 그리고 동풍(qadim)으로 채운 배에서 속임을 준비하는 뱃속(beten)까지, 의문문의

연타가 악인의 운명 일람표로 굳어지는 변론의 개막.

관찰된 사실

욥기 1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단일 발화 무대: 데만 사람 엘리바스의 입 하나가 서른다섯 절을 채움 — 2차 사이클의 첫 변론.

무대 회전: 1~16절 법정(2인칭 "너" 심문) → 17~35절 전시실(3인칭 "악인" 초상 해설). 욥은 후반부에서 호

명되지 않음.

소품(전반): 동풍(qadim)으로 채워지는 배(2절), 입·혀·입술(5~6절), 산들과 제일 먼저 난 사람(7절), 흰 머

리·연로함(10절), 번뜩이는 눈(12절).

소품(후반): 무서운 소리(21절), 숨은 칼(22절), 찾아 헤매는 음식(23절), 싸움을 준비한 왕(24절), 목과 두꺼

운 방패(26절), 살진 얼굴·기름 엉긴 허리(27절), 황폐한 성읍·돌무더기(28절), 가지를 말리는 불꽃(30절),

익기 전의 포도·지는 감람 꽃(33절), 불타는 장막(34절), 속임을 준비하는 뱃속(beten, 35절).

형식 소재: 2~16절 수사 의문 연타(열 개 안팎, 답을 기다리지 않는 물음) → 17절 "내가 본 것을 네게 말하

리라"의 선언 전환.

소재 흐름: 앞쪽은 말·앎(지식·동풍·경외·오묘·전승), 뒤쪽은 한 인생의 붕괴(공포·칼·흑암·폐허·불·잉태).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4~5장의 같은 목소리에서 온도가 내려감 — "답답하여 하고"(4:5)의 조심에서 "헛된 지식"(15:2)의 단정으

로.

15:4의 고발("경외를 그만두는구나")이 1:8(하나님의 평가)을 아는 독자에게만 충돌로 들리는 드라마틱 아

이러니.

음향의 두 악장: 전반 의문문의 망치질(심문의 타악) — 후반 음울한 낭송(장송의 현악).

15:6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 고발하며 고발자의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수사의 차가

움.

감각: "악을 물 마심 같이"(16절)의 일상성, 살진 얼굴·기름 엉긴 허리(27절)의 과한 구체성.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2절: "지혜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의 복부를 채우겠느냐."

35절: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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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인클루지오: 동풍으로 채워진 배(2절) ↔ 속임을 준비하는 뱃속(35절) — '속이 무엇으로 차 있는가'로

묶이는 장.

어미의 이동: 의문문("~하겠느냐")으로 열어 단정문("~하느니라")으로 닫음 — 물음의 형식, 판결의 내용.

인칭의 이동: "지혜자가"(욥을 빗댄 2인칭)에서 "그들은"(3인칭 복수)으로 — 개인이 범주로 흡수되며 닫

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엘리바스(발화자), 욥(2인칭 "너", 끝까지 침묵), 악인 rasha·포악자(20절), 멸망시키는 자(21절), 왕(24

절 직유), 경건하지 못한 무리·뇌물 받는 자(34절), 지혜로운 자들·조상(18~19절), 흰 머리·연로한 사람(10

절), 하나님·전능자(거론되기만 하고 말이 없음).

사상: 세 겹의 권위 — 연륜(10절)·전승(18~19절)·체험(17절 "내가 본 것"). 4장의 사적 환상에서 출처가 넓

어졌으나 내용은 같은 인과응보.

15:4 — 고발의 핵: 고난=죄의 결과라는 전제 위에서 무죄 주장=정의 부정=경외 폐기로 추론. 전제가 비껴

간 것을 독자만 안다.

15:12~13 — 욥의 몸(마음·눈·영·입)에 대한 엘리바스의 묘사: 같은 말이 항변과 불경으로 갈라져 들림.

15:14~16 — 4:17~19 사다리의 격화: "흙 집에 사는 자"에서 "악을 물 마시듯 마시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

람"으로.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6절): 되받음과 정죄 — 헛된 지식·동풍, "네 입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컷 2 (7~16절): 너는 무엇을 아느냐 — 제일 먼저 난 사람·sod·연륜·위로·번뜩이는 눈·인간론 사다리.

컷 3 (17~19절): 전승의 서문 — "내가 본 것을 네게 말하리라", 외인이 왕래하지 못한 땅.

컷 4 (20~35절): 악인의 운명 일람표 — 심리적 공포(20~24) → 원인 회고(25~28) → 재산·식물 붕괴(29~33)

→ 잉태·출산 결구(34~35).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qadim(דִים .동풍, 광야의 열풍. 2절. '말려 버리는 말'의 그림 — (קתָּ

yirah(ירְִאָה) — 경외. 4절. 1:8 yare elohim과 같은 어근 — 욥의 이름표였던 단어.

sod(סוֹד) — 은밀한 회의·친밀함. 8절. 잠 3:32·시 25:14에서는 하나님과 정직한 자의 친밀로 쓰임.

rasha(ע �תָּ .악인. 20절. 후반 초상의 주인공 — (רתָּ

chul(חוּל) — 몸부림치다·진통하다. 20절. 해산의 진통에도 쓰이는 동사.

shav(וְא .허무·헛것. 31절 한 절에 2회 — 믿은 것과 보응이 같은 단어로 맞물림 — (�תָּ

harah amal(ל מתָּ רהֹ עתָּ ה)배·태. 35절. / mirmah — (ֶ�טֶן)재난을 잉태함. 35절. / beten — (התָּ .속임. 35절 — (מִרְמתָּ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수사 의문 연타(2~16절) → 선언 전환(17절) → 운명 시(20~35절)의 3부 형식.

식물 은유의 역전: 욥의 나무 희망(14:7~9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 엘리바스의 마른 가지

(15:30~33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 겹치는 어휘로 반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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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은유의 액자: 7절(제일 먼저 난 사람) → 14절(여인에게서 난 자) → 35절(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

으며) — 출생 언어가 어두워지며 결구로.

2인칭→3인칭 이동: "너"(1~16절)에서 "그들"(35절)로 — 개인이 유형으로 흡수되는 구성.

15:14~16은 4:17~19의 격화 반복 — 같은 하강 논리, 거칠어진 형용사.

악인 운명 시(15:20~35)는 18장(빌닷)·20장(소발)으로 이어지는 2차 사이클 공통 형식의 첫 곡.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15:7 '제일 먼저 난 사람' — 산들보다 먼저 태어난 태초 인간 모티프, 겔 28:12 이하의 두로 왕 신탁과 결이

닿음. 잠 8:25의 지혜 탄생 노래와도 호응 — 배경.

qadim — 동쪽 광야의 시로코성 열풍, 작물을 말리는 바람 — 배경.

데만(엘리바스의 출신지)이 속한 에돔은 지혜 전통으로 이름난 지역 — 렘 49:7 "데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

느냐" — 배경.

15:19 '외인이 왕래하지 못한 땅' — 섞이지 않은 전승의 순수성을 권위의 근거로 삼는 고대 지혜 담론의 수

사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15:4 ↔ 욥 1:8 (경외 — 하나님의 평가와 엘리바스의 고발이 같은 어근에서 충돌)

욥 15:14-16 ↔ 욥 4:17-19 (환상의 하강 논리 — 격화 반복)

욥 15:30-33 ↔ 욥 14:7-9 (가지·움 — 희망 이미지의 역전)

욥 15:20-35 ↔ 욥 18장·20장 (악인 운명 시 — 2차 사이클 공통 형식)

욥 15:7 ↔ 잠 8:25 (산이 세워지기 전의 탄생 — 같은 그림)

욥 15:35 ↔ 시 7:14 (재난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음 — 같은 은유)

욥 15장 ↔ 욥 16:2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 바로 다음에 오는 욥의 응답)

욥 15장 ↔ 욥 42:7 (엘리바스에 대한 여호와의 판정 — "옳지 못하다")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잿더미 곁에서 데만 사람이 일어선다. 의문문이 망치처럼 떨어진다 — 헛된 지식, 동풍, 네 입이 너를 정죄한

다.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들었느냐. 카메라가 세 친구의 흰 머리를 지나간다. 17

절 — 망치질이 멎고 낭송이 시작된다. 화면이 초상화 속으로 들어간다. 그림 속 남자가 평생 몸부림친다. 귀

에 무서운 소리, 숨은 칼, 음식을 찾아 헤매는 걸음 — "어디 있느냐." 들어 올린 손과 두꺼운 방패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들다가, 불꽃이 가지를 말리고, 익지 않은 포도가 떨어지고, 감람 꽃이 지고, 장막이 불탄다. 마지막

프레임 — 속임을 준비하는 뱃속. 초상화가 벽에 걸리고, 액자가 잿더미 쪽으로 기울어진 채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경외를 그만두었다는 고발 — 위로가 심문으로 굳어지는 날"

초벌 부제: "엘리바스가 2차 사이클을 열며 욥의 경외(yirah)를 정면으로 고발하고, 연륜·전승·체험의 세 권

위 위에 악인의 운명 일람표를 펼쳐 잉태·출산의 결구로 닫는 — 동풍의 배에서 속임의 뱃속까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9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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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식물 은유 역전 + 출산 액자 + 2인칭→3인칭 이동 + ANE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5:4의 고발과 1:8의 충돌을 '엘리바스 단죄'라는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독자만 아는 거리의 관찰로만

둠.

15:11 "하나님의 위로"의 지시 대상을 확정하지 않고 미해결로 보존.

15:20~35의 악인 시를 '잘못된 신학'으로 판정하지 않음 — 42:7은 교차 참조로만 기록하고 평가는 본문의

몫으로 둠.

15:7의 태초 인간 모티프를 특정 교리(타락 전 인간론 등)로 연결하지 않고 ANE 배경 관찰로만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15장은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2차 사이클을 열며 수사 의문의 연타(15:2~16)로 욥의 경외(yirah)

폐기를 고발하고(15:4 — 1:8과 독자만 아는 거리에서 충돌), 연륜(15:10)·전승(15:18~19)·체험(15:17)의 세 권

위 위에서 악인(rasha)의 운명 일람표(15:20~35)를 펼쳐, 동풍(qadim)으로 채운 배(15:2)에서 속임을 준비하는

뱃속(beten, 15:35)까지 — 위로의 언어가 공격으로 굳어지는 변론이다.

한 문단: 잿더미 곁에서 데만 사람이 일어선다. 의문문이 망치처럼 떨어진다 — "지혜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

로 대답하겠느냐",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그리고 고발의 핵 —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는구나." 독자는 1:8을 기억한다. 17절에서 망치질이 멎고 낭송이 시작된

다 — 한 남자가 평생 몸부림치고, 귀에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칼이 숨어 기다리고, 불꽃이 가지를 말리고, 익

지 않은 포도가 떨어진다. 마지막 프레임은 둥근 배다 —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

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너'를 마주 보고 시작한 말이 '그들'을 향해 끝나고, 그 초상화의 액자는 잿더미

쪽으로 기울어 있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

재

한 입이 무대 전부. 법정(1~16절 2인칭)에서 전시실(17~35절 3인칭)로 회전. 동풍의 배에서 속임의 뱃

속까지.

2 첫 느낌·분위기 같은 목소리의 온도 하강. 15:4와 1:8의 충돌은 독자만 듣는다. 심문의 타악과 장송의 현악.

3 시작과 끝 배(2절) ↔ 뱃속(35절)의 인클루지오. 의문문으로 열어 단정문으로 닫음. '너'에서 '그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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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4 등장인물·사상 침묵하는 욥, 말 없는 하나님. 연륜·전승·체험의 세 권위. 전제가 맞으면 결론도 맞아지는 논리의 무서

움.

5 장면 컷 되받음과 정죄(1~6)/추궁(7~16)/전승 서문(17~19)/운명 일람표(20~35). 일람표 내부는 공포→원인→

붕괴→결구.

6 의문·발견·정보 식물 은유의 역전(14:7~9 ↔ 15:30~33). 출산 언어의 액자(7·14·35절). 위로의 출처 미해결. sod의 삼중

아이러니.

7 동영상 의문문의 망치질 → 흰 머리들 → 초상화 속 몰락 → 속임의 뱃속, 기울어진 액자, 암전.

8 초벌 제목·부제 "경외를 그만두었다는 고발 — 위로가 심문으로 굳어지는 날"

9 기도·내면 옳은 말로 사람을 때렸던 날들을 본다. 액자의 기울기를 보았다고만 아뢰고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yirah, 같은 단어의 충돌: 1:8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달아 주신 이름표(yare elohim)와 같은 어근의 단

어를, 15:4에서 엘리바스가 폐기 선고로 사용한다. 1:9에서 사탄이 경외의 동기를 물었다면, 엘리바스는 경외

의 존재를 부정한다 — 천상의 질문이 지상에서 더 거칠어진 형태로 돌아온 셈인데, 그 충돌의 전모는 독자만

본다.

2. 결 2 — 식물 은유의 역전: 욥은 14:7~9에서 나무의 희망을 말했다 — 찍혀도 물 기운에 움이 돋는다. 엘리바

스는 15:30~33에서 같은 그림을 뒤집는다 — 불꽃이 가지를 말리고, 포도는 익기 전에 떨어진다. 겹치는 어휘

로 반대 방향을 말하는 이 역전은, 대화가 들음이 아니라 되받아침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형식 자체로 보여 준

다.

3. 결 3 — 배에서 뱃속으로: 동풍으로 채워진 배(2절)로 열린 장이 속임을 준비하는 뱃속(35절)으로 닫힌다.

그 사이에 출생의 언어가 세 번 지나간다 — 제일 먼저 난 사람(7절), 여인에게서 난 자(14절), 재난의 잉태(35

절). 태어남의 말이 갈수록 어두워지다가, 마지막에 태어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죄악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1:8 —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 15:4의 고발이 부정하는 바로 그 평가.

욥 4:17-19 — 한밤 환상의 하강 논리 — 15:14~16에서 형용사가 거칠어진 채 반복.

욥 14:7-9 — 나무의 희망 — 15:30~33이 뒤집는 이미지의 원본.

욥 18장·20장 — 빌닷·소발의 악인 운명 시 — 15:20~35가 여는 2차 사이클 공통 형식.

잠 8:25 — "산이 세워지기 전에" 태어난 지혜 — 15:7의 배경 그림.

시 7:14 — "재난을 잉태하여 거짓을 낳았도다" — 15:35와 같은 은유.

욥 16:2 —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 이 변론에 대한 욥의 첫 응답.

욥 42:7 —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 — 엘리바스의 말이 책 끝에서 받는 판정.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절의 동풍에서 시작한다 — 알맹이 없는 말로 속을 채운다는 진단을, 내가 들은 적도 한 적도 있는

지 센다.

멈춤 1: 4절에서 멈춘다 — "경외를 그만두는구나." 1:8이 떠오른다. 고발과 평가 사이의 거리를 나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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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 2: 10절에서 멈춘다 — 흰 머리, 연로함, 네 아버지보다 많은 나이. 나이가 논거가 되는 순간의 공기를

안다.

멈춤 3: 30~33절에서 멈춘다 — 마른 가지, 떨어지는 포도. 14장에서 욥이 붙들었던 나무가 여기서 말라 간

다.

끝: 35절에서 멈춘다 — 속임을 준비하는 뱃속. 내 속은 지금 무엇을 배고 있는지 묻게 된다.

F · 자족성 점검

[x] 배(2절)↔뱃속(35절) 인클루지오

[x] 2인칭 심문(1~16절)→3인칭 일람표(17~35절)의 회전 완결

[x] 15:4와 1:8의 어근 충돌 기록

[x] 식물 은유 역전(14:7~9 ↔ 15:30~33)

[x] 출산 언어 액자(7·14·35절)와 결구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과 욥의 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가운데 15장은 둘째 국면의 두 번째 바퀴를 여는 좌표다. 1차

사이클에서 친구들의 말은 아직 권면의 외형을 유지했지만, 15장부터 그 언어는 고발과 운명 선고로 경화된

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이 경화는 헛돈 시간이 아니다 — 인간의 가장 정직한 신학(연륜·전승·체험을 다 동

원한)이 고난의 까닭 앞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서 멈추는지를 끝까지 보여 줘야, 38장에서 사람의 말

바깥에서 오시는 음성의 무게가 드러난다. 엘리바스는 17절에서 "내가 본 것을 네게 말하리라"라고 했지만 그

가 본 것은 전승의 되풀이였고, 욥이 42:5에서 고백하는 봄은 임재였다 — '본 것'이라는 같은 말이 책의 양 끝

에서 전혀 다른 무게를 갖는다. 그리고 42:7에서 여호와는 데만 사람 엘리바스를 이름으로 부르시며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판정하신다. 15장은 그 판정이 가리킬 말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지점

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위로에서 심문으로 / '너'에서 '그들'로 — 사람에서 범주로 / 천상의 질문(1:9 chinnam)에서 지상의 고발(15:4

yirah 폐기 선고)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15장은 '함께 앉았던 친구'가 '판결문을 읽는 재판관'으로 이동하는 운동이다. 다만 이 운

동은 엘리바스 개인의 타락이라기보다 체계의 관성이다 — 인과응보의 전제가 흔들리지 않는 한, 고난당한

무죄 주장자는 반드시 경외의 폐기자로 분류된다. 15장의 벡터는 그 분류가 완성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럴수록 책 전체는 분류 바깥에서 오실 음성(38:1 폭풍)을 더 크게 요청하게 된다. 욥기 전체를 '들음에서 봄으

로' 끌고 가는 긴 운동 안에서, 15장은 들음(전승)이 막다른 데 이르는 구간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두 사람의 언쟁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옳음이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이 움직인다.

엘리바스의 명제들 —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15:14), 하늘도 그분 보시기에 부정하다(15:15), 악은 열매 맺지

못한다(15:32~34) — 은 따로 떼어 놓으면 시편과 잠언의 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문제는 명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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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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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치다. 그 옳은 문장들이 지금, 까닭을 모른 채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을 한 번 더 치는 데 동원되고 있다. 그

리고 이 장에서 하나님은 한 마디도 하지 않으신다 —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 가장 길게 말하는 동안, 하나

님은 침묵하신다. 1장에서 욥이 천상의 신뢰를 모른 채 재난을 통과했듯, 15장에서 욥은 자기 경외에 대한 하

나님의 평가(1:8)를 모른 채 그 경외를 부정당한다. 침묵은 여기서도 무관심이 아니라 아직 말할 때가 아닌 신

실하심의 다른 얼굴로 — 그 전모는 42:7의 판정과 42:5의 봄에 이르러서야 수면 위로 올라온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하나

내 말은 어떤 바람인가 — 누군가의 마른 속을 채우는 바람인가, 동풍(qadim)처럼 말려 버리는 바람인가. 위로

라는 이름표가 달린 내 문장들은, 그 사람을 향해 있는가, 내 체계를 지키러 나와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엘리바스를 정죄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 그는 연륜과

전승과 체험을 다 동원해, 자기 체계 안에서는 정직하게 말했다. 본문이 보여 주는 것은 그 정직한 체계가 잿

더미 위의 친구를 '악인' 초상화 속으로 밀어 넣는 장면이다. 옳은 명제를 쥐고도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것 —

15장은 그 가능성 앞에 독자를 세워 두고, 판결 대신 기울어진 액자 하나를 보여 준다. 누구의 벽에도 그런 액

자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일람표 속으로 밀려 들어가던 욥이 입을 연다 —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

자들이로구나"(16:2), 그리고 땅의 위로자들 너머 하늘의 증인을 부르기 시작한다(16:19).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yirah — 경외.

미해결 질문

욥기 1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15:4의 고발("경외를 그만두는구나")과 1:8의 평가("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같은 어근에서 정면으

로 충돌하는데, 엘리바스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독자만 양쪽을 다 본다. 엘리바스는 자기 체계 안에서 정직하게 추론했을 수 있다 — 본문은 그의 동기를

판정하지 않는다. 보존.

Q2. 15:11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세 친구의 말인지, 4장의 환상인지, 다른 무엇인지 본문이 밝히지 않는다. 자기 말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주장이라면 그 무게도 함께 미해결. 보존.

Q3. 15:20~35의 악인 초상은 일반론인가, 욥을 겨냥한 그림인가?

재산의 상실(29절)·삼키는 불(30·34절)·자식(34절) 등 세부가 욥의 일 년과 자꾸 겹치지만, 욥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본문은 명시하지 않는다. 보존.

Q4. 15:8 "하나님의 오묘하심(sod)을 네가 들었느냐" — 정작 그 sod를 본 것은 누구인가?

욥도 엘리바스도 천상의 회의를 보지 못했고, 독자만 1~2장에서 보았다. 빈정거림으로 던져진 물음이 화자

자신에게도 되돌아가는 삼중 아이러니의 무게 —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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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15:14~16은 4:17~19와 거의 같은 논리인데, 반복될수록 왜 더 어두워지는가?

"흙 집에 사는 자"가 "악을 물 마시듯 마시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으로 격화된다. 같은 명제의 재발화가

어조를 굳히는 현상 — 전승 차원인지 수사 차원인지 미해결. 보존.

Q6. 15:35의 잉태·출산 은유는 시 7:14와 거의 같은 그림인데, 공유된 지혜 전승인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 이사야 59:4에도 비슷한 결이 있다. 공통 관용구인지 인용 관계인지

본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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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16장

JOB-016  ·  시가서  ·  히브리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menachamei amal)들이로구나"(16:2)로 친구들의 말을 밀어낸

욥이, 나를 과녁(mattara) 삼아 화살을 쏘시는 하나님(16:12-13)과 하늘에 계신 나의 증인(ed)·

중보자(sahed)(16:19)를 한 입으로 발화하는 — 9:33의 "판결자도 없구나"에서 19:25의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로 오르는 사다리의 가운데 단.

관찰된 사실

욥기 1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삼중 무대: 말의 마당(1~6절, 욥과 친구들의 논쟁 공간) / 사냥터·전장(7~14절, 과녁·화살·용사) / 법정

(8·18~21절, 증거·증인·중보자·변론).

수직 축: 18절 땅(피·티끌) ↔ 19절 하늘(증인·높은 데). 컷 2의 화살은 위→아래, 컷 4의 부르짖음·눈물은

아래→위.

소품(말): 헛된 말, 흔드는 머리, 입, 입술, 위로. 소품(몸): 파리한 모습, 갈리는 이, 날카로운 눈초리, 맞은

뺨, 콩팥, 쓸개, 붉은 얼굴, 눈꺼풀의 그늘.

소품(무기·애도·법정): 과녁(mattara), 사방의 화살, 굵은 베(saq)와 바늘땀(tafar), 티끌에 더럽혀진 뿔

(qeren), 땅 위의 피, 눈물, 증인(ed·sahed).

동사 밀도: 9~14절 여섯 절에 타격 동사 12개 이상(찢다·갈다·치다·넘기다·던지다·꺾다·부수다·세우다·쏘

다·꿰뚫다·흘러나오게 하다·달려들다).

17절만 결이 다름 — 부서진 소재 목록 한가운데 "포악 없는 손, 정결한 기도" 두 가지가 남음.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들을 만큼 들은 사람의 공기("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 환멸에 가까운 지친 응수로 시작.

6절 — 말함과 잠잠함, 양쪽 문이 다 닫힌 사람의 어미. 출구 없음.

소리의 여섯 층: 응수(1~6) — 타격음(7~14) — 바느질의 정적(15~17) — 외침(18) — 낮고 단단한 확신

(19~21) — 한숨(22).

19절 gam attah(지금도)·hinneh(보라) — 회상도 미래형도 아닌 현재의 지시사가 가장 어두운 단락에서 공

기를 바꿈.

인칭의 떠돎: 너희(1~6) → 주께서/그(7~14) → 내가(15~17) → 땅아(18) → 하늘(19~21) → 나는(22). 떠도

는 발화가 19절에서 한 번 머묾.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22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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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음('들었나니')에서 떠남('가리라')으로 — 친구들의 말에 대한 판정에서 자기 길에 대한 체념의 전망으

로.

낮은 시작과 낮은 끝 사이, 19~21절에 가장 높은 발화가 솟음 — 골짜기 둘 사이의 봉우리 하나.

22절 체념 바로 앞에 21절 간구 — 끝나는 말과 구하는 말이 등을 맞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욥(나), 친구들(너희 — 1~5절 이후 무대에서 퇴장), 하나님(7절 '주께서' 1회, 8~14절 3인칭 '그'), 무리

들(10절), 악인·행악자(11절), 땅(18절 호격, 인격화된 청자), 하늘의 증인·중보자(19절), 인자와 그 이웃(21

절).

사상의 뼈대: ed의 방향 전환 — 8절 나를 거스르는 증거(파리함이 일어나 대면 증언) ↔ 19절 나를 위한 하

늘의 증인. 한 법정 어휘가 기소와 변호 양쪽에 섬.

4~5절 역지사지 — 위로가 두 종류로 해부됨: 치며 머리를 흔드는 위로 / 입술로 근심을 풀어 주는 위로. 후

자의 내용은 본문이 비워 둠.

두 시선의 대면: 9절 날카로운 눈초리(욥이 느끼는 하나님의 시선) ↔ 20절 하나님을 향해 눈물 흘리는 눈

(욥의 시선).

13·15절 — 꿰뚫린 속(콩팥·쓸개)과 바닥에 닿은 존엄(티끌 속의 뿔).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6절):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 역지사지의 가정과 출구 없음의 고백.

컷 2 (7~14절): 하나님의 타격 — 시듦 → 맹수 → 군중 → 궁수 → 용사로 무장이 점층되는 주체상.

컷 3 (15~17절): 애도의 몸 — 꿰맨 베옷, 티끌의 뿔, 붉은 얼굴 — 그러나 포악 없는 손과 정결한 기도.

컷 4 (18~22절): 피의 호소와 하늘의 증인 — 땅(아래) → 하늘(위) → 눈물(아래에서 위로) → 중재(사이) →

돌아오지 못할 길(다시 아래)의 수직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menachamei amal(ל מתָּ 재난의 위로자들. nacham(위로) 분사 + amal(수고·고통) 연계형의 모순 어 — (מְנחֲַמֵי עתָּ

구. 2절.

mattara(ה רתָּ .과녁. 12절. 애 3:12와 같은 계열의 표적 어휘 — (מַ�תָּ

kilyah(ִ�לְיתָּה) — 콩팥. 13절. 히브리 시에서 가장 깊은 내면의 좌소. / mererah(ה 쓸개·담즙, marar(쓰 — (מְרֵרתָּ

다) 어근. 13절.

saq(שַׂק) — 굵은 베, 애도 복식. 15절. / tafar(פַר .꿰매다. 15절. 창 3:7의 동사와 동일 — (�תָּ

qeren(קֶרֶן) — 뿔, 힘·존엄의 상징. 15절.

ed(עֵד) — 증거·증인. 8절(나를 거슬러)과 19절(나를 위해) 양방향 출현.

sahed(הֵד 증인·중보자. 19절. 구약 1회(hapax)의 아람어 차용어, 창 31:47 여갈사하두다의 어근과 같은 — (שׂתָּ

계열.

melits(מֵלִיץ) — luts 어근 분사형. 20절. '조롱하는 자'와 '통역·중재자'(창 42:23, 욥 33:23)로 갈라지는 두 갈

래 의미.

yakach(יתָּכַח) 히필 — 변론·중재하다. 21절. 9:33 mokhiach(판결자)와 같은 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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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yakach 어근의 귀환: 9:33 부재의 탄식("판결자도 없구나") → 16:21 간구("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부재

진술이 청원으로 바뀜.

쉼 없음의 대칭: 13절 하나님의 화살은 "쉬지 않고" / 18절 욥의 부르짖음은 "쉴 곳이 없게 되기를" — 당하

는 멈추지 않음에 선택하는 멈추지 않음으로 응답.

타격 주체상의 점층(컷 2): 시듦(7~8) → 맹수(9) → 군중(10~11) → 궁수(12~13) → 용사(14).

증인의 이중 언어: 19절 ed(히브리어) + sahed(아람어) — 같은 직무를 두 언어로 겹쳐 발화.

수직선 둘: 내려오는 화살(12~13절) 옆에 올라가는 호소(18·20·21절)가 나란히 섬.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덮이지 않은 피가 신원을 호소한다는 관념 — 창 4:10 아벨 모티프와 같은 결. 피를 흙으로 덮으면 호소가

멎는다고 여겨짐 — 배경.

고대 근동 법정의 증인(ed) 제도 — 소송의 생사를 가르는 존재. 메소포타미아 기도문의 '개인 신' 변호 그림

이 하늘의 증인 모티프와 닮은 결 — 배경.

saq(굵은 베) — 고대 근동 공통의 애도 복식. 피부에 꿰매는 묘사는 벗을 수 없는 장기 애도의 극단화 —

배경.

qeren(뿔) — 제단의 뿔, 왕권의 뿔 등 힘·존엄의 상징 체계. 티끌에 더럽힘 = 존엄의 바닥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16 ↔ 욥 9:33 (손을 얹을 판결자 mokhiach의 부재 — 16:21 yokach로 귀환)

욥 16 ↔ 욥 19:25-27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 사다리의 다음 단)

욥 16 ↔ 창 4:10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 — 16:18 피 모티프)

욥 16 ↔ 애 3:12-13 (과녁과 콩팥을 맞춘 화살 — 같은 이미지 묶음)

욥 16 ↔ 욥 33:23 (천 천사 중 하나인 중재자 melits — 16:20 어휘 호응)

욥 16 ↔ 욥 7:20 (어찌 나를 당신의 과녁으로 삼으셨나이까 — 표적 모티프의 선행)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잿더미 위. 엘리바스의 입이 닫히고 욥의 지친 목소리 —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화면이 잠깐 반전

된다 — 가정법 속에서 욥이 위로자의 위치에 앉아 입술로 근심을 풀어 준다. 화면이 돌아오고, 말함도 잠잠함

도 문이 닫힌다. 하늘이 어두워진다. 시들게 하는 손, 갈리는 이, 뺨을 가르는 손바닥, 들판 한가운데 세워지는

과녁 — 그 과녁이 사람이다.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와 깊은 속을 꿰뚫고 쓸개가 땅에 떨어진다. 정적 — 한 사

람이 바늘로 굵은 베를 제 피부에 꿰매고, 뿔이 티끌에 닿는다. 그가 땅을 향해 외친다 — "땅아 내 피를 가리

지 말라." 고개가 올라간다. "지금, 보라,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눈물이 흐르는 눈이 하늘에 고정된 채

낮은 음성 —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리라." 시선은 위에, 발은 길 위에.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하늘에 계신 나의 증인 — 과녁이 된 사람의 호소"

초벌 부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에게 지친 욥이 자기를 과녁 삼아 쏘시는 하나님을 묘사한 바로 그 입으

로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16:19)를 발화하는 — 9:33의 판결자 부재가 간구로 자라기 시작하는

항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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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1개 + 아람어 1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ed 양방향 분포 + yakach 어근 귀환 + 타격 주체상 점층 + ANE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6:19의 하늘 증인을 기독론적 중보자 교리로 확장하지 않고, 본문의 법정 어휘(ed·sahed) 관찰과

9:33→19:25 사다리의 문맥 배치로만 둠.

9~14절의 '하나님 = 원수' 묘사를 신학적으로 교정하거나 완화하지 않고, 욥의 발화 그대로 보존 — 19절과

의 긴장도 봉합하지 않음.

18절의 피 모티프를 속죄 교리로 연결하지 않고, 창 4:10과의 모티프 호응 및 ANE 배경 관찰로만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16장은 엘리바스 2차에 대한 욥의 대답으로,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menachamei amal)

들"(16:2)이라는 판정과 역지사지의 가정(16:4-5), 말해도 잠잠해도 풀리지 않는 출구 없음(16:6)을 지나, 자기

를 과녁(mattara) 삼아 콩팥을 꿰뚫는 화살을 쉬지 않고 쏘시는 하나님(16:12-13)과 무리의 모욕(16:10)을 겹쳐

묘사한 뒤, 꿰맨 베옷과 티끌 속의 뿔(16:15)에도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16:17)를

붙들고,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16:18)의 외침에서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16:19)로 솟았다가,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리라"(16:22)로 내려와 닫히는 항변의 시다.

한 문단: 카메라가 잿더미 위 지친 얼굴에서 시작한다 —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가정법 속에서 잠

깐 위로자의 위치에 앉았던 욥이 현실로 돌아오면, 말함과 잠잠함의 두 문이 다 닫혀 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들판에 과녁이 선다 — 그 과녁이 사람이다. 화살이 사방에서 날아와 가장 깊은 속을 꿰뚫고, 한 사람이 바늘

로 베옷을 제 피부에 꿰맨다. 그가 땅에 외친다 — "내 피를 가리지 말라." 그리고 고개가 올라간다 — "지금,

보라,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눈물이 흐르는 눈을 하늘에 고정한 채, 돌아오지 못할 길을 내다보며 장이

닫힌다. 시선은 위에, 발은 길 위에.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말의 마당·전장·법정의 삼중 무대 + 땅과 하늘의 수직 축. 타격 동사 12개의 밀도. 부서진 소재 한가운데

17절의 정결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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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분위기 들을 만큼 들은 사람의 공기. 응수—굉음—정적—외침—확신—한숨의 여섯 소리 층. 19절 '지금, 보

라'가 공기를 바꿈.

3 시작과 끝 들음('들었나니')에서 떠남('가리라')으로. 낮은 시작과 낮은 끝 사이에 솟은 19~21절 — 골짜기 둘 사이

의 봉우리.

4 등장인물·사상 다섯 절 만에 퇴장하는 친구들. ed의 방향 전환(8절 기소 ↔ 19절 변호). 노려보는 눈초리와 하나님을 향

해 우는 눈의 대면.

5 장면 컷 응답(1~6)/타격(7~14)/애도(15~17)/호소(18~22) 4컷. 타격 주체상의 점층 — 시듦→맹수→군중→궁수

→용사.

6 의문·발견·정보 yakach 어근의 귀환(9:33 부재 → 16:21 간구). 쉼 없음의 대칭(13절↔18절). 증인의 이중 언어

(ed+sahed). 아벨의 피 배경.

7 동영상 지친 응수 → 화살의 들판 → 꿰맨 베옷 → 땅의 피 → 하늘의 증인 → 돌아오지 못할 길. 시선은 위에,

발은 길 위에.

8 초벌 제목·부제 "하늘에 계신 나의 증인 — 과녁이 된 사람의 호소"

9 기도·내면 위로한다면서 재난을 보탠 적이 있는지를 본다. 모른다고 아뢰는 데서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menachamei amal, 위로의 해부: 위로(nacham)와 재난(amal)이 연계형 한 호흡으로 묶인 2절의 모

순 어구가 16장의 문을 연다. 4~5절의 역지사지는 위로를 두 종류로 갈라놓는다 — 그럴듯한 말로 치며 머리

를 흔드는 위로와, 입술로 근심을 풀어 주는 위로. 친구들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사람을 과녁으로 만들어서

재난이 된다는 것을, 본문은 정의하지 않고 보여 준다.

2. 결 2 — ed의 방향 전환, 법정 어휘의 반전: 8절에서 욥의 파리한 몸은 그를 거슬러 일어서는 증거(ed)다. 19

절에서 같은 단어가 하늘로 옮겨져 그를 위한 증인(ed)이 되고, 아람어 sahed가 겹쳐 그 직무를 두 언어로 단

단하게 만든다. 그리고 21절의 중재 동사 yakach는 9:33에서 "없구나"라고 탄식했던 판결자(mokhiach)의 어근

그대로다 — 부재의 어휘가 간구의 어휘로 돌아온다.

3. 결 3 — 원수와 증인의 동시 발화: 나를 찢고 이를 갈고 원수가 되신 분(16:9)과 하늘에서 나를 위해 증언하

실 분(16:19)을 욥은 한 입으로 말하면서, 끝내 둘을 분리하거나 화해시키지 않는다. 경험되는 하나님과 신뢰

되는 하나님 사이의 이 긴장은 욥기가 38장의 폭풍과 42:5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에 이르기까지

풀지 않고 끌고 가는 가장 팽팽한 줄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9:33 —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 16:21의 yokach로 같은 어근이 간구가 되어 돌아

옴.

욥 19:25-27 —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 16:19의 증인 선언이 자라서 닿는 다음 단.

창 4:10 —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아벨의 핏소리 — 16:18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의 모티프 배경.

애 3:12-13 — 활을 당겨 과녁으로 삼고 화살로 콩팥을 맞추심 — 16:12-13과 같은 이미지 묶음.

욥 33:23 — 천 천사 가운데 하나인 중재자(melits) — 16:20의 어휘가 엘리후의 입에서 변주됨.

욥 7:20 — "어찌 나를 당신의 과녁으로 삼으셨나이까" — 표적 모티프의 선행 발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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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절에서 시작한다 — 내가 들은 위로들, 내가 건넨 위로들을 천천히 되짚는다.

멈춤 1: 6절에서 멈춘다 — 말해도 잠잠해도 풀리지 않는 것이 내게도 있는가.

멈춤 2: 17절에서 멈춘다 — 다 부서질 때 부서지지 않고 남는 두 가지가 내게는 무엇인가.

끝: 19절에서 멈춘다 —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가장 어두운 데서 이 말을 따라 발화할 수 있는

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x] 2절(들었나니)↔22절(가리라) 들음—떠남의 닫는 틀

[x] 삼중 무대(마당·전장·법정)와 수직 축(땅↔하늘) 완결

[x] ed 8절↔19절 방향 전환의 호응

[x] 9:33 mokhiach ↔ 16:21 yokach 어근 귀환

[x] 쉼 없음의 대칭(13절 화살 ↔ 18절 부르짖음)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흐름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

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가운데 16장은 둘째 국면의 한복판, 2차 변론 사이클의 첫 응답

위치에 있다. 그런데 이 한복판에서 욥기 논쟁부의 가장 중요한 상승선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9:33의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부재의 탄식)가 16:19의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현존의 선언)

를 지나 19:25의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인격적 확신)로 오르는 사다리 — 16장은 그 가

운데 단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까닭 없이 맞으면서도 정결한 기도를 붙들고(16:17) 하늘의 증인을 호명

하는 이 사람의 형상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실 중재자를 향한 갈망(16:21)을 정경 안에 한 단계 더 깊이

새긴다. 그 갈망의 응답이 어디서 오는지를 16장은 말하지 않는다 — 다만 갈망을 발행할 뿐이고, 욥기 안에서

는 38장의 폭풍이, 정경 전체에서는 더 먼 데가 그 어음을 받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람의 위로(재난이 된 위로)에서 하늘의 증인에게로 / 나를 거스르는 증거(16:8)에서 나를 위한 증언(16:19)

으로 / 부재의 탄식(9:33)에서 중재의 간구(16:21)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16장은 위에서 아래로 꽂히는 화살이 멈추지 않는 들판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호

소의 수직선을 세우는 운동이다 — 덮이지 않은 피(18절), 하나님을 향해 흐르는 눈물(20절), 중재의 청원(21

절). 이 운동은 16장 안에서 완결되지 않는다. 19절의 증인 선언은 17장의 어둠을 지나 19:25에서 더 단단한 형

태로 다시 솟고, 그 갈망 전체는 38장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내려와 말씀하시는 응답과 만난다. 16장의 벡터는

욥기 전체를 '들음에서 봄으로' 끌고 가는 운동의, 논쟁 국면 쪽 디딤 하나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위로에 실패한 친구들과 매 맞는 한 사람의 항변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법정 하나가 천천히 세

워지고 있다. 욥의 몸은 그를 거슬러 증언하고(16:8), 무리는 조롱하고, 친구들은 기소자의 말을 보탠다 — 모

든 가시적 증거가 불리한 재판에서 욥이 마지막으로 호명하는 것은 무죄 방면이 아니라 증인이다. 들어 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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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알아 주실 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 — 16장이 지키는 것은 결백의 입증이 아니라 관계의 끈이다. 그리고

그 끈의 반대편을 쥐고 계신 분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다. 욥이 원수라고 부르는 동안에도, 증인이라고 부르

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이 침묵은 본문 안에서 부정되지도 설명되지도 않는다. 1~2장을 본 독자

만이 그 침묵 뒤에 "내 종 욥"이라 부르신 신뢰가 있음을 안다. 침묵 속의 신실하심 — 욥은 그것을 보지 못한

채로, 그러나 그것을 향해 정확히 외치고 있다. 치시는 분 곁에 나를 위해 증언하실 분이 계시다는 16:19의 역

설은, 보이지 않는 그 신실하심을 더듬어 맞춘 손끝처럼 본문 한가운데 놓여 있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모든 증거가 나를 거스르고 위로가 재난이 되는 날에도,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를 발화할 수 있는

가 — 하나님이 원수처럼 경험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쪽을 택할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욥만큼 맞아 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두 가지를 알아

차리게 한다. 하나 — 내가 건네는 위로가 menachamei amal이 될 수 있다는 것. 옳은 말이 사람을 과녁으로 만

들 때 위로는 재난이 된다. 둘 — 출구가 없다고 고백한 사람(16:6)이 그치지 않고 부르짖었다는 것(16:18). 말

해도 소용없고 잠잠해도 소용없는 지점에서, 욥은 셋째 길을 낸다 — 위를 향해 말하기. 16장은 그 길의 입구

에 독자를 세워 두고, 답을 강요하는 대신 눈물 흐르는 눈을 하늘에 고정한 한 옆모습을 보여 준다. 그 옆모습

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증인을 호명한 입이 이제 무덤 앞에서 묻는다 —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17:15), 사다리의 다음 단은 어둠을 한 층 더 지나서 온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sahed — 하늘의 증인·중보자.

미해결 질문

욥기 1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19절의 증인은 누구인가 — 나를 치시는 분과 같은 분인가?

욥은 증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9~14절의 공격자와 19절의 변호자가 같은 하나님이라면, 욥은 하나님

을 피해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셈이다. 본문은 밝히지 않는다. 보존.

Q2. 4~5절에서 욥이 말하는 '입술의 위로'는 무엇이었겠는가?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 풀어 주는 위로의 내용을 본문

이 비워 둔다. 재난을 주는 위로와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미해결. 보존.

Q3. 8절의 증거(ed)와 19절의 증인(ed) — 같은 어휘의 반대 방향 배치는 의도된 설계인가?

나를 거슬러 일어서는 파리함과 나를 위해 서시는 하늘의 증인 — 한 법정 어휘가 기소와 변호 양쪽에 선

다. 편집 의도의 확정은 어렵다. 보존.

Q4. sahed(아람어 차용어)가 구약 전체에서 여기 한 번만 쓰인 까닭은 무엇인가?

같은 뜻의 ed가 바로 앞에 있는데 다른 언어의 동의어가 겹쳐 나온다. 강조인지, 시적 평행의 요청인지, 전

승 층위의 흔적인지 — 본문만으로는 정할 수 없다.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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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18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 죽은 자도 아닌 산 자가 자기 피의 호소를 미리 부탁하는 이 외침은

어떤 효력을 구하는가?

아벨의 피 모티프와 닿아 있으나, 욥은 아직 살아서 말한다. 자기가 죽어도 호소가 멎지 않기를 구하는 법

정적 외침의 효력 범위는 미해결. 보존.

Q6. 6절에서 말함도 잠잠함도 소용없다고 한 사람이 어째서 22절까지 계속 말하는가?

출구 없음을 고백한 다음에도 발화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18절에서 부르짖음이 쉬지 않기를 구한다. 효용

이 사라진 말이 계속되는 까닭 —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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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17장

JOB-017  ·  시가서  ·  히브리어

쇠한 기운(ruach)과 준비된 무덤으로 열린 사람이 하나님께 "나에게 담보물(eravon)을 주소

서"(17:3) — 고발당한 이가 재판장에게 보증을 청하는 역설의 간구를 올리고, 무덤을 아버지라

구더기를 어머니라 부르는 바닥(17:14)에서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17:9) 한

절이 홀로 서며, 희망(tiqvah)이 스올의 문(badde sheol)까지 내려가는 — 욥의 대답 후반, 가장

어두운 종결.

관찰된 사실

욥기 1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하강의 무대: 무덤 가(1절)에서 시작해 스올의 문·흙 속(16절)으로 내려감. 16장의 상승 시선(하늘 증인)과

정반대 방향.

본동선(하강)에 두 보조 동선 — 3절의 위로 내민 손(담보 간구), 9절의 수평의 길(의인의 걸음) — 이 걸려

있는 구도.

소품: 준비된 무덤들(qevarim, 복수형), 둘러선 조롱하는 얼굴들, 허공의 손, 얼굴에 떨어진 침, 흐려진 눈,

그림자 같은 지체, 흑암에 편 침상, 구더기, 스올의 빗장, 흙.

소재: 기운(ruach)·날·담보물(eravon)·속담거리(meshol)·근심·그림자·길·깨끗한 손·계획·소원·밤과 낮·빛과

어둠·집·아버지·어머니·자매·희망(tiqvah)·문·쉼.

가족 어휘(아버지·어머니·자매·집·침상)가 전부 무덤 쪽에 배치됨 — 따뜻한 단어가 가장 차가운 곳에 놓

인 배열.

시간 좌표의 붕괴: "나의 날이 다하였고"(1절) ↔ "나의 날이 지나갔고"(11절) 이중 선언, 그 사이 12절의 밤

·낮 이름 바꾸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서론 없는 개시("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와 짧게 끊어지는 호흡 — 말할 힘이 줄어든 사람의 어조.

어둠이 기본값인 조명 설계 — 빛은 9절 한 절 분량만 켜졌다 꺼짐.

14절의 다정한 호칭(아버지·어머니·자매)이 무덤과 구더기를 향함 — 1장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의 전복된

호명이 주는 먹먹함.

15절의 이중 의문과 16절의 물음 섞인 종결 —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로 닫히는 장.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16절: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무덤(qever)으로 열고 흙(afar)으로 닫는 하강의 인클루지오 — 지표면에서 지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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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의 교체: 1절은 '나의 기운·나의 날'이 내려가고, 16절은 '희망(tiqvah)'이 내려감 — 끝에서 화자보다 희

망이 전면에 섬.

이 어두운 장의 마지막 동사가 '쉬다'(nachat) — 하강의 끝이 안식의 어휘로 적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욥(화자), 하나님(3~4절 2인칭 '주께서'), 조롱하는 자들(2절), 친구들(4절 '그들'·10절 '너희'), 속담형

인물(5절 보상을 노리는 비난자), 일반형 인물(8~9절 정직한 자·죄 없는 자·의인·손이 깨끗한 자), 호칭상의

가족(14절 무덤-아버지·구더기-어머니·자매), 의인화된 희망(15~16절).

인칭의 이동: 독백(1~2) → 하나님께(3~4) → 속담(5) → 독백(6~7) → 일반론(8~9) → 친구들에게(10) → 독

백 하강(11~16). 말의 과녁이 계속 옮겨짐.

중심 사상: eravon — 고발의 출처로 지목한 분에게 자기 보증을 청하는 역설(3절). 16:19 증인 모티프의 연

장.

6절 — 수치의 주어가 하나님("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사람들의 조롱조차 그 출

처를 하나님께 둠.

4절 — 친구들의 막힌 깨달음이 하나님의 가리심으로 서술되고, 판결("그들을 높이지 마소서")도 하나님께

청구됨.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2절): 무덤 가의 사람 — 부서진 기운, 다한 날, 둘러선 조롱.

컷 2 (3~5절): 담보물 간구 — 허공의 손, 가려진 마음, 속담형 경고.

컷 3 (6~9절): 속담거리의 얼굴 — 침·흐려진 눈·그림자 지체, 그리고 홀로 켜지는 9절의 길.

컷 4 (10~12절): 친구들에게 —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끊어진 계획, 밤을 낮 삼는 말.

컷 5 (13~16절): 스올의 집 — 흑암의 침상, 무덤 식구의 호명, tiqvah의 이중 질문, badde sheol로의 하강.

패턴: 컷 1·3·5가 하강의 본줄기, 컷 2·4가 호소·책망의 막간 — 하강과 말 걸기의 교차.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ruach(ַרוּח) — 숨·바람·기운. 1절. 동사 chubbalah(לתָּה �תָּ .부서지다·결딴나다의 수동형 — (חתֻּ

eravon(בוֹן .담보물. 3절. 구약에서 창 38:17-18,20 외 유일한 용례. 동사 arav — 보증을 서다 — (עֵרתָּ

taqa kaf(קַע ַ�ף ."손을 마주쳐 보증하는 동작. 3절 "나의 손을 잡아 줄 자 — (�תָּ

meshol(ֹמְ�ל) — 속담거리. 6절. mashal(잠언·비유) 계열. / tophet(פֶֹת�) — 침 뱉음을 당하는 대상으로 옮겨지

나 어의 논쟁이 있는 단어. 6절.

kaas(ַׂ�עַש) — 근심·분통. 7절. / tsel(צֵל) — 그림자. 7절. / yetsurim(רִים .지어진 지체들, yatsar(빚다) 계열 — (יצְתֻּ

7절.

yosif ometz(יסִֹיף אמֶֹץ) — 힘을 더해 가다. 9절 "점점 힘을 얻느니라".

zimmah(ה ."복수형 — 계획들. 11절 "내 계획이 다 끊어졌구나 (זִ�תָּ

shachat(ַ�חַת) — 구덩이·무덤. 14절. / rimmah(ה .구더기. 14절 — (רִ�תָּ

tiqvah(ִ�קְותָּה) — 희망. 15절 ×2. 어근 qavah(줄을 늘이다) — 수 2:18,21에서는 같은 명사가 '붉은 줄'.

badde sheol(ַֹ�ֵ�י ְ�אל) — 스올의 빗장들·문. 16절. bad = 빗장·장대. / afar(פתָּר .흙. 16절 — (ע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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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하강의 인클루지오: 무덤(1절) → 흙(16절). 한 장의 이동 거리가 묘혈의 깊이.

eravon의 비틀린 용법: 거래 용어(창 38)를 기도에 들여오되, 피고가 재판장에게 보증을 '청'하는 방향 전환.

9절의 고립 배치: 가장 어두운 본줄기 한가운데(컷 3의 끝) 홀로 단단한 잠언풍 한 절 — '그러므로'의 걸림

이 불명확.

15절의 자기 반복: 한 절 안에서 '나의 희망' ×2 — 없다고 말하며 두 번 부르는 발화.

14절의 가족 호칭 전복: 1장에서 비워진 가족의 빈 곳에 무덤·구더기가 식구로 호명됨 — 아버지·어머니·

자매.

1절·11절의 '나의 날' 이중 선언과 12절의 밤·낮 이름 바꾸기 — 무너진 시간의 구도.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고대 근동 대부·거래 문서의 제3자 보증인 제도 — 채무 불이행 시 보증인이 대신 책임. 17:3의 언어적 토

양 — 배경.

보증 서약과 결합된 손 마주치기(taqa kaf) 관행 — 잠 6:1, 17:18, 22:26이 같은 동작을 경고함 — 배경.

얼굴에 침 뱉기 — 고대 근동 전반의 공적 수치 동작. 민 12:14, 신 25:9의 용례가 그 무게를 보여줌 — 배경.

고난자가 공동체의 조롱 노래·속담이 되는 모티프 — 시 69:11-12, 애 3:14와 같은 결의 탄원 전통 — 배경.

LXX 17:14는 shachat를 thanatos(죽음)로, rimmah를 sapria(부패)로 옮김 — 번역 차원의 현상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17:3 ↔ 욥 16:19 (하늘의 증인 — 담보 간구 직전의 섬광)

욥 17:3 ↔ 욥 9:33 · 19:25-27 (중재자 → 증인 → 담보 → 구속자로 이어지는 사다리)

욥 17:3 ↔ 창 38:17-18 (eravon — 구약의 유일한 다른 용례)

욥 17:3 ↔ 시 119:122 · 사 38:14 (arav 동사가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 — "주의 종을 위하여 보증이 되소서")

욥 17:16 ↔ 욥 38:17 (스올의 문 ↔ 사망의 문 — 폭풍 속 응답에서 하나님이 같은 문을 호명)

욥 17:15 ↔ 수 2:18,21 (tiqvah — 희망과 붉은 줄, 같은 명사)

욥 17:16 ↔ 창 3:19 (흙으로 돌아감 — afar 모티프)

욥 17장 ↔ 시 88편 (어둠을 가까운 이로 둔 탄원 — 같은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파 놓은 묘혈 앞. 한 사람이 고르지 않은 숨을 쉬며 서 있다 —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화면 언저리로 조롱

하는 얼굴들이 모여들고, 그 한가운데서 한 손이 위로 올라간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마주 잡는 이 없는 손 위로 침이 날아와 얼굴에 떨어진다. 근심으로 흐려진

눈, 그림자 같은 지체. 화면이 한 절 분량만 밝아진다 — 길 하나, 꾸준히 걷는 사람, 걸음마다 힘이 붙는 깨끗

한 손. 빛이 꺼지고 화자가 돌아본다 —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흑암 속에 침상이 펴

진다. 무덤에게 "내 아버지", 구더기에게 "내 어머니, 내 자매." 줄 하나가 — tiqvah — 스올의 빗장 사이로 내

려가고 흙이 내려앉는다. 물음만 남는다 —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 스올 문 앞의 담보물 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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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벌 부제: "쇠한 기운과 준비된 무덤 사이에서 하나님께 담보물(eravon)을 구하는 역설의 간구가 올라가

고, 속담거리가 된 얼굴의 바닥에서 17:9 한 절이 홀로 버티며, 희망(tiqvah)이 스올의 문까지 내려가는 욥

의 대답 후반"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6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eravon 용례 분포 + 보증 제도 배경 + 하강 인클루지오 + 9절 고립 배치)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7:3의 담보물 간구를 중보자 교리나 기독론적 보증론으로 확장하지 않고, eravon의 용례 분포와 발화 방

향의 관찰로만 둠.

17:9를 '고난 중 인내'의 적용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그러므로'의 걸림과 발화 주체가 불명확한 본문

현상으로 보존.

17:13-14의 가족 호칭 전복을 절망 심리의 진단으로 환원하지 않고, 1장의 상실과 마주 보는 문학적 배치

의 관찰로만 둠.

17:4의 '마음을 가리심'을 예정론 논의로 끌고 가지 않고, 판결을 하나님께 청구하는 문장 구조의 관찰로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17장은 부서진 기운(ruach)과 준비된 무덤으로 열린 사람이 하나님께 "나에게 담보물(eravon)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17:3)라는 역설의 간구를 올리고, 백성의 속담거리(meshol)가 되

어 얼굴에 침을 맞는 수치(17:6)와 그림자 같은 지체(17:7)의 바닥에서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17:9) 한 절을 홀로 세운 뒤, 무덤을 아버지라 구더기를 어머니·자매라

부르는 전복된 호명(17:14)을 지나 희망(tiqvah)이 스올의 문(badde sheol)으로 내려가는 물음(17:15-16)으로

닫히는 — 욥의 대답(16~17장) 후반의 어두운 종결이다.

한 문단: 카메라가 파 놓은 묘혈 앞에서 시작한다 — 고르지 않은 숨, 다한 날, 둘러선 조롱. 그 한가운데서 한

손이 위로 올라간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마주 잡는 이 없는 손 위로 침이 떨어지고, 근심으로

흐려진 눈에는 그림자만 비친다. 화면이 한 절 분량만 밝아진다 — 길 하나, 꾸준히 걷는 사람, 걸음마다 힘이

붙는 깨끗한 손. 빛이 꺼지면 화자는 친구들을 돌아본다 —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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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려간다. 흑암에 침상이 펴지고, 무덤 식구의 호명이 낮게 울리고, 희망이라는 이름의 줄이 스올의 빗

장 사이로 내려간다. 물음만 남는다 —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

품·소재

무덤 가에서 스올 문으로 내려가는 하강 무대. 위로 내민 손(3절)과 수평의 길(9절)이라는 두 보조 동선.

가족 어휘가 무덤 쪽에 배치됨.

2 첫 느낌·분위

기

헐떡이는 짧은 호흡. 어둠이 기본값인 조명, 빛은 9절 한 절 분량. 무덤 곁의 다정한 호칭이 주는 먹먹함.

물음표로 닫히는 끝.

3 시작과 끝 무덤(1절)으로 열고 흙(16절)으로 닫는 하강 인클루지오. 주어의 교체 — 처음엔 내가, 끝에는 희망이 내려

간다. 마지막 동사는 '쉬다'.

4 등장인물·사

상

욥·하나님(2인칭)·조롱하는 자들·친구들·일반형 인물들·무덤 식구·의인화된 희망. eravon — 고발의 출처

로 지목한 분에게 보증을 청하는 역설이 중심.

5 장면 컷 무덤 가(1~2)/담보 간구(3~5)/수치와 9절의 빛(6~9)/친구 책망(10~12)/스올의 집(13~16) 5컷. 하강 본줄기

와 말 걸기 막간의 교차.

6 의문·발견·정

보

eravon의 비틀린 용법(창 38 외 유일 용례). 15절 한 절 안의 tiqvah 두 번. 주인 불명의 9절. 보증 제도·침

뱉음의 ANE 배경.

7 동영상 묘혈 앞 헐떡임 → 허공의 손 → 한 절의 빛 → 무덤 식구 호명 → 스올 빗장 사이로 내려가는 줄, 암전.

8 초벌 제목·부

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 스올 문 앞의 담보물 간구"

9 기도·내면 잡아 주는 이 없이도 거두어지지 않은 손을 본다. 모른다고만 아뢰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eravon, 역설의 보증 간구: 담보물이라는 거래 용어(구약에서 창 38:17-18 외 유일한 용례)가 기도에

들어온다. 그것도 방향이 비틀려서 — 피고가 재판장에게 보증을 청한다. 하나님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하나

님을 자기 보증인으로 세워 달라는 이 간구는 9:33의 중재자, 16:19의 하늘 증인을 잇는 발화이며, 19:25의 "나

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로 건너가는 사다리의 중간 단이다.

2. 결 2 — 17:9, 어둠 한복판의 외딴 한 절: 부서진 기운과 스올의 문 사이, 가장 어두운 본줄기의 한가운데에

잠언풍의 단단한 한 절이 홀로 선다.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

의인이 누구인지, '그러므로'가 무엇에 걸리는지 본문은 밝히지 않는다. 설명이 와서 힘이 나는 순서가 아니라

설명 없이 걷는 동안 힘이 더해지는 순서 — 그 어순 자체가 17장이 품은 빛이다.

3. 결 3 — 가족 호칭의 전복: 1장에서 일곱 아들과 세 딸을 한 날에 잃은 사람이, 17:14에서 무덤에게 "내 아버

지", 구더기에게 "내 어머니, 내 자매"라고 호명한다. 비워진 가족의 빈 곳에 무덤의 식구가 들어서는 이 전복

은 절망의 수사이면서 동시에 1장과 마주 보는 거울 배치다 — 잃어버린 호칭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본문 스스

로 보여 주는 구도.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16:19 —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 17:3 담보 간구 직전의 섬광.

욥 9:33 · 19:25-27 — 중재자 → 증인 → 담보 → 구속자로 이어지는 욥의 사다리.

창 38:17-18 — eravon의 유일한 다른 용례(유다와 다말의 담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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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19:122 · 사 38:14 — "주의 종을 위하여 보증이 되소서" — arav 동사가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의 전통.

욥 38:17 —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 욥이 내려가 본 그 문을 폭풍 속 응답에서 하나님이 친히 호

명.

수 2:18,21 — tiqvah — 희망이라는 추상어의 바닥에 있는 '붉은 줄'.

시 88편 — 어둠을 가까운 이로 둔 탄원 — 같은 결의 기도.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절에서 시작한다 — 부서진 기운, 다한 날. 숨이 짧은 문장을 짧게 따라 읽는다.

멈춤 1: 3절에서 멈춘다 —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허공에 떠 있는 손을 오래 본다.

멈춤 2: 9절에서 멈춘다 — 까닭 없이 이어지는 걸음에 힘이 붙는다는 어순 앞에서, 내가 늘 까닭을 먼저 요

구해 왔음을 본다.

멈춤 3: 14절에서 멈춘다 — 무덤-아버지, 구더기-어머니. 1장의 빈 식탁이 겹쳐 보인다.

끝: 15절에서 멈춘다 —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묻는 이의 곁에 같이 앉아 본다.

F · 자족성 점검

[x] 무덤(1절)↔흙(16절) 하강 인클루지오

[x] eravon 간구(3절)와 16:19 증인 모티프의 연결

[x] 9절 외딴 배치와 '그러므로'의 미해결 보존

[x] 14절 가족 호칭 전복과 1장의 거울 관계

[x] tiqvah 이중 발화와 badde sheol 하강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과 욥의 항변(3~31장), 엘리후

(32~37장), 폭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으로 움직이는데, 17장은 둘째 국면의 깊은 골짜기

다. 욥의 입에는 사다리가 놓이고 있다 — 9:33의 중재자, 16:19의 하늘 증인, 19:25의 살아 계신 구속자. 17장

은 그 단과 단 사이, 증인의 섬광이 지나간 직후 다시 바닥으로 내려간 구간이며, 바로 거기서 17:3의 담보물

간구가 올라간다. 끊긴 듯 보이는 사다리가 실은 가장 낮은 곳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좌표다. 그리

고 17:16의 '스올의 문'은 38:17에서 여호와의 입으로 돌아온다 —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욥이 절망

의 행선지로 불렀던 그 문을, 폭풍 속의 하나님이 자기 질문 안으로 들어올리신다. 17장에서 내려간 깊이만큼

38장의 응답이 닿는 깊이가 깊어지는 셈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늘 증인의 섬광(16:19)에서 스올의 문턱(17:16)으로 / 그 바닥에서 다시 — 받는 자의 항변에서 보증을 청하

는 자의 간구(17:3)로 / 끊어진 계획(17:11)에서 그래도 이어지는 걸음(17:9)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17장은 가장 깊이 내려간 곳에서 가장 대담한 청이 올라가는 운동이다. 무덤을 집이라 부

르는 사람이 같은 입으로 보증을 구한다 — 절망의 형식과 신뢰의 문법이 한 기도 안에 겹쳐 있다. 이 운동은

종결이 아니라 경유다. 같은 사다리가 19:25에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로 한 단 더 올라가고, 골짜기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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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장의 폭풍까지 이어진다. 17장의 벡터는 욥기 전체를 '들음에서 봄으로' 끌고 가는 긴 운동의 가장 낮은 굽

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의 유언 같은 독백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말 걸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

실이 움직인다. 욥은 친구들에게 절망했고("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자기 날에도 절망했지만("내 계획이

다 끊어졌구나"), 하나님께 말 거는 일만은 그치지 않는다. 17:3-4의 2인칭이 그 증거다. 담보를 구한다는 것은

갚을 날이 남아 있다고 믿는 사람의 언어이고, 보증을 청한다는 것은 상대의 신실함에 기대는 행위다. 수치의

출처를 하나님께 돌리는 그 입(17:6)이 보증의 상대로도 하나님을 지목한다 — 치신 분과 잡아 주실 분이 같

은 분이라는 모순을, 욥은 풀지 않은 채 들고 간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17장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지만,

욥의 간구가 향할 곳은 끝내 그분뿐이다. 침묵 속의 신실하심 — 그 전모는 아직 수면 아래에 있고, 38장의 폭

풍과 42장의 회복에 가서야 얼굴을 드러낸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계획과 소원이 다 끊어진 날에도(17:11), 잡아 줄 이 없는 손을 거두지 않을 수 있는가 — 까닭이 오지 않는 길

위에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17:9)를 따라 걸을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욥만큼 내려가 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가장 어두운

독백 한가운데 단단한 한 절이 놓여 있음을 보게 한다 — 설명이 먼저 오고 걸음이 따라가는 순서가 아니라,

걸음이 이어지는 동안 힘이 더해지는 순서. 그리고 희망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대신 어디로 내려가는지 행선

지를 적어 두는 사람을 보게 한다. 없다고 말하면서 두 번 부른 '나의 희망' — 그 놓지 못한 소유격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스올의 문 앞에 선 사람에게 빌닷이 등불의 공식을 들고 돌아온다 — "악인의

빛은 꺼지고"(18:5), 어둠을 설명하려는 교리가 다시 말문을 연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eravon — 담보물.

미해결 질문

욥기 1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17:3의 담보물(eravon) 간구 — 자기를 치셨다고 항변해 온 분에게 자기 보증을 세워 달라는 청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고발의 출처와 보증의 상대가 같은 분이라는 역설. 16:19의 증인 모티프와 같은 결인지, 더 나아간 단인지

본문은 밝히지 않는다. 보존.

Q2. 17:4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 친구들의 막힌 이해가 하나님의 가리

심으로 서술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사람 사이의 논쟁이 하나님 앞의 판결 문제로 옮겨지는 문장 구조. 가리심의 의도는 미해결.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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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17:9의 의인은 누구인가 — 욥 자신인가, 일반 의인인가, 친구들의 교리를 받아 비춘 반사인가?

"그러므로"가 8절의 무엇에 걸리는지, 가장 어두운 장 한가운데 가장 단단한 절이 놓인 까닭은 무엇인지.

보존.

Q4. 17:6의 tophet — '침 뱉음을 당하는 자'로 읽는 전통과 지명 도벳(렘 7:31)과 연결하는 흐름 사이에서 본

문은 어디에 서 있는가?

어의가 논쟁되는 단어. 본문 전승 차원의 질문으로 보존.

Q5. 17:12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 이 말은 친구들의 위로 공식을 인용한 것인가, 욥 자신의 절망 어법

인가?

5:17 이하 같은 친구들의 회복 약속을 비꼬아 옮긴 것일 가능성과 독백일 가능성이 겹친다. 화자의 판정 없

음. 보존.

Q6. 17:15-16의 tiqvah —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간다'는 진술은 단념인가, 끝까지 데려가는 동행인가?

없다고 말하며 두 번 부르고, 사라진다 하지 않고 행선지를 준다. 이 발화의 무게는 미해결.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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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18장

JOB-018  ·  시가서  ·  히브리어

수아 사람 빌닷의 2차 변론 — "악인의 빛은 꺼지고"(18:5)에서 켜진 소멸의 시가 여섯 가지 덫

어휘의 연쇄(18:8-10)와 사망의 장자·공포의 왕(18:13-14)을 지나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

이며"(18:19)에 이르는 정교한 공포시. 악인 일반론의 형식을 입었으나 등불·장막·자녀 등 모든

세부가 욥의 처지를 겨냥하고, 욥의 어휘(짐승·찢다·바위)를 역전시켜 되돌려주는 — 19장의 절

규와 구속자 고백(19:25)을 떠받치는 어두운 발판.

관찰된 사실

욥기 1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등불 켜진 장막 한 채와 그것을 둘러싼 사냥터 같은 땅. 시가 진행될수록 광원이 차례로 꺼지는 조명

설계(5·6·18절).

소품(빛): 빛(or)·불꽃·장막 안의 빛·등불(ner) — 5~6절에 광원 네 개가 연달아 소거됨.

소품(덫): 그물(reshet)·올가미(sevakhah)·덫(pach)·덫(tsammim)·줄(chevel)·함정(malkodet) — 8~10절 세 절

에 여섯 개.

소품(몸·집): 피곤해진 걸음, 잡힌 발뒤꿈치, 삼켜지는 피부, 뽑히는 버팀목, 유황(gofrit), 마르는 뿌리와 시

드는 가지.

소품(추상): 기념(zeker)과 이름(17절), 후손과 후예(19절) — 만질 수 있는 것에서 만질 수 없는 것 순으로

지워짐.

소재: 짐승 취급(3절), 옮겨지지 않는 바위(4절), 무서운 것들(ballahot), 사망의 장자, 공포의 왕, 동서 행인

의 경악, "이러하니라"의 종결 공식.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판결문을 낭독하는 차가움 — 16장 욥의 뜨거운 절규와 대비되는, 항목을 짚어 내려가는 어조.

추적의 공기: 걸음이 좁아지고(7절) 발밑이 덫이 되고(8~10절) 사방이 에워싸며(11절) 도주 방향이 한 절씩

지워짐.

3인칭의 형식 아래 숨은 2인칭의 칼끝 — 익명의 '악인' 세부가 전부 욥의 현재와 겹침.

19절(후손 단절)이 자녀 열을 잃은 청자 앞에서 낭독된다는 사실이 만드는 무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2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멈추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대화의 짜증으로 열고 격언의 판정("이러하니라")으로 닫음 — 의문문(2~4절)에서 선고의 미완료(5절~)로

어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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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qom 인클루지오: 4절 "바위가 그 처소(maqom)에서 옮겨지겠느냐" ↔ 21절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

(maqom)" — 견고한 질서와 지워지는 거처의 대조가 한 단어로 묶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빌닷(유일한 발화자), "너희"(2~3절 복수 수신인), "사람아"(4절 단수 수신인), 이름 없는 '그'(5절~ 악

인 — 대사도 능동 동작도 없음).

의인화된 존재: 무서운 것들(11절), 기다리는 재앙(12절), 사망의 장자(bekhor mavet, 13절), 공포의 왕

(melek ballahot, 14절).

하나님의 부재: 21절 마지막 행("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음. 덫을 놓는 손·등

불을 끄는 손의 주어가 명시되지 않는 자동 장치의 세계상.

사상: 인과응보의 완결성 —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4절). 한 사람의 항변으로 수정되지 않는

질서에 대한 확신.

어휘 역전 3종: 12:7 짐승 ↔ 18:3 / 16:9 찢다(taraph) ↔ 18:4 / 14:18 옮겨지는 바위 ↔ 18:4 반어.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2~4절): 응수 — 짐승 취급에 대한 발끈,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옮겨지지 않는 바위.

컷 2 (5~7절): 빛의 소멸 — 빛·불꽃·장막의 빛·등불이 차례로 꺼지고 걸음이 좁아짐.

컷 3 (8~10절): 여섯 덫 — 발밑 전체가 사냥터로 변함.

컷 4 (11~14절): 추적과 포획 — ballahot의 포위, 기근·재앙·질병, 사망의 장자, 공포의 왕에게로.

컷 5 (15~17절): 거처의 소거 — 타인의 입주, 유황, 뿌리와 가지, 기념과 이름의 소멸.

컷 6 (18~21절): 추방과 정형구 — 광명에서 흑암으로, 후손 단절, 동서의 경악, "이러하니라."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or(אוֹר) — 빛. 5절. / ner(ֵנר) — 등불, 밤새 지키는 존속의 표지. 6절.

reshet(רֶֶ�ת) — 그물 / sevakhah(כתָּה .얽는 격자·올가미. 8절 — (שְׂבתָּ

pach(ַ�ח) — 새 잡는 덫 / tsammim(צִַ�ים) — 덫. 9절.

chevel(חֶבֶל) — 줄·올무 / malkodet(מַלְ�דֶֹת) — 함정. 10절.

ballahot(ַ��תָּהוֹת) — 무서운 것들(복수 강세). 11절, 14절에서 melek ballahot로 재등장.

bekhor mavet(וֶת .공포의 왕. 14절 — (מֶלֶךְ ַ��תָּהוֹת)사망의 장자. 13절. / melek ballahot — (ְ�כוֹר מתָּ

gofrit(תָּפְרִית�) — 유황. 15절. / zeker(זכֵֶר) — 기념·기억. 17절. / maqom(קוֹם רַף)처소. 4·21절. / taraph — (מתָּ — (טתָּ

찢다(맹수 동사). 4절, 16:9와 동일 어근.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서두 응수(2~4절, 2인칭) + 악인 운명 시(5~21절, 3인칭) — 3인칭 일반론의 형식이 2인칭 청자를 겨냥하는

이중 구조.

여섯 덫 어휘의 연쇄: 평행법(절당 2개)을 세 번 쌓아 8~10절에 여섯 동의어 — '잡는 도구' 어휘의 사전적

총동원.

빛 소멸 모티프: 5~6절 광원 4개 연속 소거 → 18절 광명에서 흑암으로 — 잠 13:9·24:20의 지혜 전승 정형

구와 같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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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의 진행 방향: 빛 → 걸음 → 몸 → 집 → 이름·후손 — 바깥 껍질에서 존재의 마지막 겹으로.

욥 발화의 역전 인용: 12:7(짐승)·16:9(찢다)·14:18(바위)·14:7-9(나무 희망)를 어휘 그대로 가져와 뒤집음.

8:22("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한 절의 결론이 18장에서 시 전체로 확장 — 빌닷 1·2차 변론의 연속성.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우가릿 신화의 죽음 신 모트(Mot) — 산 자를 삼키는 지하 세계의 왕. 14절 '공포의 왕'의 시적 그림과 비교

되는 담론 — 배경.

메소포타미아의 역병 신 남타르(Namtar) — 지하 세계의 대신. 13절 '사망의 장자'(질병의 의인화)와 비교

— 배경.

유황 살포(15절) — 소돔 전승(창 19:24)·신 29:23과 조약 저주 문구의 불모화 풍경 — 배경.

이름·기념의 소멸(17절)과 후손 단절(19절) — 고대 근동 최중량급 저주 항목. 비문 훼손 저주문과 자손의

이름 제의가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18 ↔ 욥 8:11-22 (빌닷 1차 — 식물 비유와 장막 결론의 확장)

욥 18:3 ↔ 욥 12:7 (짐승 — 욥의 말에 대한 발끈)

욥 18:4 ↔ 욥 16:9 (taraph 찢다 — 주어를 하나님에게서 욥 자신으로 역전)

욥 18:4·16 ↔ 욥 14:7-9·18 (나무의 희망·옮겨지는 바위의 정면 부정)

욥 18 ↔ 욥 19:23-27 (기록 갈망과 구속자 고백 — 18장의 어둠이 떠받치는 응답)

욥 18:5 ↔ 욥 21:17 (욥의 후속 반박 —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 몇 번이나 되며")

욥 18:5-6 ↔ 잠 13:9·24:20 (악인의 등불 정형구)

욥 18:15 ↔ 신 29:23 (유황으로 불모가 된 거주지)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재 무더기 위에서 빌닷이 손을 든다 —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느냐." 그의 목소리 위로 해 질 녘의

장막이 떠오른다. 등불이 켜져 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 불빛이 사위어 간다. 한 남자의 걸음이 짧아지

고, 풀숲 사이로 그물코가 드러난다. 그물, 올가미, 덫, 덫, 줄, 함정 — 여섯 번의 컷. 발뒤꿈치가 잡힌다. 형체

없는 것들이 사방에서 좁혀 오고, 피부 위로 그림자가 번진다.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말뚝

이 뽑히고 장막이 주저앉는다. 끌려가는 등. 빈 터에 유황이 눈처럼 내리고, 나무가 뿌리부터 가지 끝까지 마

른다. 거리의 벽에서 이름 하나가 지워진다. 동서의 행인이 폐허 앞에 멈춰 입을 가린다. 빌닷의 얼굴로 컷백

—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니라." 욥의 얼굴은 비추지 않은 채,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등불이 꺼지는 집 — 여섯 덫과 공포의 왕"

초벌 부제: "수아 사람 빌닷의 2차 변론 — 꺼지는 등불과 여섯 가지 덫, 사망의 장자와 공포의 왕을 지나

후손과 이름의 소멸까지, 욥의 어휘를 역전시키며 완성되는 인과응보의 공포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5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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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여섯 덫 어휘 연쇄 + 빛 소멸 모티프 + maqom 인클루지오 + 어휘 역전 3종 +

ANE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3~14절의 사망의 장자·공포의 왕을 사탄론·지옥 교리로 확장하지 않고 시의 의인화 관찰 + ANE 배경 자

료로만 둠.

빌닷의 인과응보 시를 '거짓 교리'로 단정하지 않음 — 잠언 전승과 같은 줄에 선 격언이 주소를 잃을 때의

간극으로만 관찰.

19절(후손 단절)의 겨냥 여부를 빌닷의 악의로 확정하지 않고, 의도 미상의 미해결로 보존.

하나님의 부재(5~20절)를 신학 명제로 일반화하지 않고 본문의 주어 구조 관찰로만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18장은 수아 사람 빌닷의 2차 변론으로,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느냐"(3절)라는 발끈과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4절)라는 되받기로 문을 연 뒤, 악인의 빛·불꽃·등불(ner)이 차례로 꺼지고(5~6절)

여섯 가지 덫 어휘가 발밑을 덮으며(8~10절) 사망의 장자가 지체를 먹고 공포의 왕에게로 끌려가(13~14절) 거

처와 뿌리와 기념(zeker)과 후손까지 지워지는(15~19절) 소멸의 다섯 단계를 지나,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

니라"(21절)라는 종결 공식으로 닫히는 인과응보의 공포시다.

한 문단: 빌닷이 손을 들어 욥의 말을 자른다 —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리고 그의 목소리 위로 해 질 녘의

장막이 떠오른다. 등불이 켜져 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 광원이 하나씩 사위고, 걸음이 짧아지고, 풀숲에

서 그물·올가미·덫·덫·줄·함정이 여섯 번 드러난다. 형체 없는 것들이 사방에서 좁혀 오고, 피부 위로 질병이

번지고, 말뚝 뽑힌 장막이 주저앉는다. 유황이 내리고 나무가 마르고 거리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동서의 행인

이 폐허 앞에 멈춰 입을 가린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니라." 시는 한 번도 욥의 이름을 부르지 않

지만, 등불 꺼진 집과 끊긴 후손이라는 세부는 정확히 한 사람의 현재를 가리킨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

재

등불 켜진 장막과 사냥터가 된 땅. 광원 4개 연속 소거, 잡는 도구 6개. 잃는 것으로만 채워진 소재 목

록.

2 첫 느낌·분위기 판결문의 차가움. 도주 방향이 한 절씩 지워지는 추적. 3인칭 형식에 숨은 2인칭 칼끝. 19절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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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3 시작과 끝 대화의 짜증(2절) ↔ 격언의 판정(21절). maqom 인클루지오 — 옮겨지지 않는 바위와 지워지는 처소.

4 등장인물·사상 발화자는 빌닷 하나, '그'는 입이 없음. 하나님 부재의 자동 장치 세계. 어휘 역전 3종(짐승·찢다·바위).

5 장면 컷 응수(2~4)/빛 소멸(5~7)/여섯 덫(8~10)/추적·포획(11~14)/거처 소거(15~17)/추방·정형구(18~21) 6컷.

6 의문·발견·정보 덫 어휘의 사전적 총동원. 14장 나무 희망의 정면 부정. 익명 화법·하나님 부재의 미해결. 죽음 왕국

배경.

7 동영상 등불 켜진 장막 → 여섯 번의 덫 컷 → 끌려가는 등 → 유황 내리는 폐허 → 지워지는 이름 → 암전.

8 초벌 제목·부제 "등불이 꺼지는 집 — 여섯 덫과 공포의 왕"

9 기도·내면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 찌를 수 있음을 본다. 내 일반론이 누군가의 18장이었을지 헤아려 달라고만

아뢴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어휘의 역전, 기억된 말로 만든 칼: 빌닷은 욥의 문장을 기억하고 있다. 12:7의 짐승은 3절의 발끈으

로, 16:9의 "나를 찢으신다(taraph)"는 4절의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로, 14:18의 옮겨지는 바위는 4절의 "옮

겨지겠느냐"라는 반어로, 14:7-9의 물 머금은 나무는 16절의 마른 뿌리와 시든 가지로 돌아온다. 논쟁 시의 정

밀한 받아치기 — 상대의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 방향만 뒤집는 기술이 18장의 뼈대다.

2. 결 2 — 빛 소멸의 모티프, 격언이 시가 될 때: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잠 13:9)라는 한 줄짜리 지혜 전

승이 18장에서는 광원 네 개의 연쇄 소거(5~6절)로, 나아가 광명에서 흑암으로의 추방(18절)으로 확장된다.

같은 모티프를 욥은 21:17에서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 몇 번이나 되며"라고 받아치게 되므로, 등불 하나가 논

쟁 전체를 오가는 표지가 된다.

3. 결 3 — 부재하는 하나님, 자동으로 닫히는 세계: 5절부터 20절까지 이 시에 하나님이 없다. 덫을 놓는 손도

등불을 끄는 손도 주어가 명시되지 않고, 세계가 스스로 악인을 잡는다. 그리고 21절에서야 "하나님을 알지 못

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호명된다. 인과응보가 완전 자동인 세계 — 그 세계상이야말로 38장에서 폭

풍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그림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8:11-22 — 빌닷 1차 변론.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8:22) 한 절이 18장에서 시 전체로 확장된다.

욥 19:23-27 — 기념이 끊긴다는 선고(18:17)에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새겨졌으면"(19:24)과 "나의 구속자

가 살아 계시니"(19:25)가 응답한다.

욥 21:17 — 욥의 반박.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 몇 번이나 되며" — 18:5-6의 정형구를 경험으로 되묻는다.

잠 13:9·24:20 —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는 지혜 전승 — 빌닷의 시가 서 있는 전통의 줄.

신 29:23 — 유황과 소금으로 불모가 된 거주지 — 18:15의 풍경.

욥 42:7 —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함이니라" — 18장의 정교한 시에 대한 책 끝의 판정.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3절에서 시작한다 — 짐승 취급당했다는 발끈. 상한 자존심이 시의 발화점임을 본다.

멈춤 1: 6절에서 멈춘다 — 등불. 밤새 지키는 불이 꺼진 집을 떠올린다.

멈춤 2: 8~10절에서 멈춘다 — 여섯 번의 덫. 어디를 디뎌도 걸리는 세계를 산 사람의 눈으로 세어 본다.

멈춤 3: 19절에서 멈춘다 — 후손도 후예도. 이 행이 누구 앞에서 낭독되었는지를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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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21절에서 멈춘다 — "이러하니라." 맞는 격언이 맞는 주소를 잃을 때 무엇이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다.

F · 자족성 점검

[x] 2~4절 응수 ↔ 5~21절 악인 시의 이중 구조 완결

[x] maqom 인클루지오(4절↔21절)

[x] 광원 소거(5~6절)와 흑암 추방(18절)의 호응

[x] 여섯 덫 어휘 연쇄(8~10절)

[x] 어휘 역전 3종과 14장 나무 희망의 정면 부정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흐름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과 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풍 속 응

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에서 18장은 논쟁 2라운드의 한복판, 인과응보 시학이 가장 정교한 공포

시로 완성되는 국면이다. 독자는 1~2장에서 욥의 등불이 꺼진 까닭이 그의 악이 아님을 이미 보았으므로, 빌

닷의 시가 정밀해질수록 진단의 어긋남도 깊어진다 — 이 어긋남은 42:7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함이니라"에서야 판정을 받는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18장은 '맞는 격언이 주소를 잃은 채 의인을 정죄하

는' 어둠의 최저점 가운데 하나이고, 바로 그 어둠이 다음 장의 두 외침 —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19:22)와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19:25) — 을 떠받치는 발판이 된다. 모

든 불이 꺼진 무대 위에서만 보이는 빛이 있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끈한 응수(3절)에서 완결된 공포시(21절)로 / 켜진 등불(6절)에서 광명 밖 흑암(18절)으로 / 지워짐의 선고

(17절 zeker)에서 새겨짐의 갈망(19:24)과 구속자 고백(19:25)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18장은 욥을 산 자의 세계에서 어휘 차원까지 소거하는 운동이다. 빛·걸음·몸·집·이름·후

손 — 존재의 겹이 바깥부터 차례로 벗겨진다. 그런데 이 소거가 역설적으로 다음 운동을 깨운다. 모든 지워짐

을 선고받은 사람은 지워지지 않는 한 분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찾음이 19장에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

니"로 터져 나온다. 18장의 벡터는 아래로만 향하는 듯하지만, 그 바닥이 욥기 전체에서 가장 높은 고백의 도

약대가 된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악인의 운명에 대한 정연한 교훈시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두 가지가 움직인다. 첫째, 진리의 내용

과 진리의 주소가 갈라진다. 빌닷의 격언은 잠언의 전승과 같은 줄에 선 말이며 그 자체로는 틀리지 않다. 그

런데 까닭 없이(1:9 chinnam) 치심을 받은 사람에게 그 격언이 배달되는 순간, 지혜는 칼이 된다. 18장은 거짓

교사의 초상이 아니라, 맞는 말이 사람을 못 보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의 기록이다. 둘째, 하나님 없는 질서의 세

계상이 드러난다. 빌닷의 시에서 세계는 덫과 공포가 알아서 작동하는 자동 장치이고, 하나님은 마지막 행의

명칭으로만 남는다. 욥기는 이 세계상을 반박하는 데 논증을 쓰지 않는다 — 38장에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친히 오심으로써, 자동 장치가 아니라 인격이 세계를 붙들고 있음을 보이신다. 18장의 차가운 기계 그림은 그

임재가 얼마나 다른 응답인지를 미리 재는 눈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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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실존적 부름 — 한 문장의 불씨

꺼진 등불 곁에 앉은 사람에게 나는 무엇을 들고 가는가 — 격언인가, 불씨인가. 그리고 내 입의 맞는 말은 지

금 맞는 주소로 가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빌닷을 악인으로 그리지 않는다 — 그는 전승을 지키는 성실한 지혜

자이고, 상처받았고(3절), 질서를 사랑한다(4절). 그래서 더 서늘하다. 누구든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만큼 빌

닷이 될 수 있다. 18장은 독자에게 시의 표적이 된 사람의 자기 점검과 시를 낭독하는 사람의 자기 점검을 동

시에 요구한다 — 익명의 일반론 뒤에 서서 누군가의 가장 아픈 곳을 겨눈 적은 없는가. 답을 강요하는 대신,

본문은 이름이 지워진 폐허 앞에 독자를 세워 두고 다음 장에서 터질 한 사람의 음성을 기다리게 한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어휘까지 지워진 사람이 지워지지 않는 한 분을 부른다 —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19:25)가 이 어둠 바로 뒤에 서 있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ner — 등불.

미해결 질문

욥기 1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빌닷은 왜 끝까지 욥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가?

2~4절의 "너희"·"사람아" 이후 시 전체가 익명의 '그'로 진행된다. 3인칭 일반론 뒤에 서는 화법이 배려인지

회피인지 무기인지 — 본문이 밝히지 않는다. 보존.

Q2. 4절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에서 빌닷이 지키려는 것은 무엇인가?

한 사람의 항변과 세계 질서의 견고함을 맞세우는 반어 — 빌닷이 방어하는 대상이 하나님인지, 질서인지,

자신의 신학인지 미해결. 보존.

Q3. 사망의 장자·공포의 왕은 어디까지가 의인화이고 어디부터가 신화 인용인가?

13~14절의 두 형상은 ANE 죽음 신화(모트·남타르)와 닮은 결을 지니나, 본문은 시적 그림으로만 쓴다. 차

용의 깊이는 확정되지 않는다. 보존.

Q4. 하나님이 21절까지 등장하지 않는 시 — 덫과 공포가 주어인 세계상은 빌닷 신학의 어떤 단면인가?

등불을 끄는 손도 덫을 놓는 손도 명시되지 않는 자동 장치의 세계. 이 부재가 우연한 문체인지 설계된 구

도인지 본문이 판정하지 않는다. 보존.

Q5. 19절의 후손 단절은 자녀를 잃은 욥을 향한 의도된 겨냥인가, 전승된 저주 정형구인가?

일반론의 형식과 청자의 처지가 정확히 겹치는 지점 — 빌닷의 인지 여부를 본문이 밝히지 않는다. 보존.

Q6. 여섯 덫 어휘의 축적은 수사적 과잉인가 정밀한 설계인가?

8~10절의 동의어 여섯은 '어디를 디뎌도 걸린다'는 인상을 어휘 차원에서 만들어 낸다. 축적의 의도를 편집

차원에서 확정하기는 어렵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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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19장

JOB-019  ·  시가서  ·  히브리어

말로 짓부수는 친구들과 사방을 허무시는 하나님 사이, 형제에서 아내와 허리의 자식까지 좁

혀 들어온 버림의 명단 맨 밑바닥에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go'el)가 살아 계시

니"(19:25)가 솟는 — 책과 철필과 바위를 지나 돌에 새겨지기를 바란 말이 고엘 고백이 되고,

'보리라' 세 번이 42:5의 '봄'을 가장 가까이 예기하는 권의 정점.

관찰된 사실

욥기 1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세 겹 무대: 잿더미(2:8의 폐허) — 공성전의 전장(7~12절: 막힌 길·토성·포위된 장막) — 법정·비문의 공간

(23~25절: 책·철필·바위·티끌 위에 서실 고엘).

소품(전반): 그물(metsudah, 6절), 막힌 길과 어둠(8절), 벗겨진 관모(9절), 뽑힌 나무(10절), 돋운 길과 장막

(12절).

소품(후반): 두루마리 책, 철필(et barzel), 납(ophrat), 바위(23~24절) — 점점 단단해지는 기록 재질의 점층.

몸 자체가 소품화: 뼈에 붙은 피부와 살, 겨우 남은 잇몸(20절), 아내가 싫어한 숨결(ruach, 17절).

숫자·목록: "열 번이나"(3절 — 완수의 수), 13~19절 버림의 명단 열두 부류 안팎(형제→친척→친지→객·

여종→종→아내→자식→아이들→친구).

소재: 짓부수는 말, 응답 없음, 정의 없음, 낯선 사람(zar), 하나님의 손, 불쌍히 여김(chanan), 기록 갈망, 대

속자(goel), 티끌(afar), 보리라(echezeh), 초조한 속, 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숨이 좁아지는 공기 — 위(응답 없음)·앞(막힌 길)·옆(버림)·안(무너지는 몸) 네 방향이 차례로 닫히다가 25

절에서 단번에 위로 뚫리는 낙차.

21절의 겹친 간청("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2) — 논쟁자가 논쟁을 내려놓고 구걸로 전환되는 가장 아픈

지점.

조명의 두 번 꺾임: 점점 어두워지다(8절 "앞길에 어둠") → 23절에서 재질 전환(말→글자→돌) → 25절부

터 역광(티끌 위에 서는 형상의 윤곽).

2절 "어느 때까지"는 빌닷이 18:2에서 먼저 쓴 어구의 되받음 — 19장 도입은 18장의 단어들로 지은 응수.

몸의 축소(양 칠천의 부피→잇몸)와 말의 확장(25~27절)이 엇갈리는 구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2절: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9절: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심판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너희로 열고 너희로 닫는 수미 구조 — 시작의 너희는 말의 가해자, 끝의 너희는 심판을 알게 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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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앎'의 시차: 25절 "내가 알기에는" → 29절 "너희가 알게 되리라." 욥이 먼저 알고 너희는 나중에 알게 됨.

시선의 상승: 맞은편(친구들)→위(하나님)→곁(떠나는 사람들)→자기 몸→본문 바깥의 시간(기록될 미래·

티끌 위의 도래·내 눈의 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욥(화자), 친구들("너희" — 2~6·21~22·28~29절), 하나님(6~13절의 주어이나 이 장에서 무발화), 버림

의 군상(13~19절 — 전원 등 돌리는 동작뿐 대사 없음), 고엘(25절 — 미래형으로만 존재, 아직 무대에 없

음).

상황: 사방이 닫힌 고립에서 욥이 찾은 두 출구 — 시간(기록으로 미래에 호소, 23~24절)과 인격(살아 계신

고엘, 25절). 글자보다 인격이 뒤에, 더 높이 옴.

사상: goel — 친족 무를 자. 친족이 전원 떠난 사람(13~19절)이 친족법의 언어로 희망을 발화하는 어긋남

이 이 장의 사상적 중심. 고엘의 정체는 본문이 밝히지 않음.

22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 하나님의 손이 치신 것(21절)과 사람의 말이 짓부

수는 것(2절)을 욥이 구분함.

4절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 죄와 고난의 자동 연결을 끊는 문장이 책망 한가운데 위치.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2~6절): 책망 — 열 번의 학대, "하나님이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컷 2 (7~12절): 포위 — 응답 없음, 막힌 길, 벗긴 관모, 사방의 헐림, 뽑힌 희망, 장막을 두른 군대.

컷 3 (13~19절): 버림 — 동심원이 바깥(형제·친척)에서 안(아내·자식)으로 좁혀 들어왔다가 전부를 잃는

명단.

컷 4 (20~22절): 간청 — 잇몸만 남은 몸,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두 번.

컷 5 (23~24절): 새김 — 책→철필·납→바위, 세 단의 기록 점층.

컷 6 (25~29절): 고백과 경고 — 살아 계신 고엘, 보리라 3중, 초조한 속, 칼의 경고.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goel(אֵֹל�) — 친족 무를 자·피의 보수자·구속자. 동사 gaal의 분사형. 25절.

echezeh(ֶאֶחֱזה) — '내가 보리라', chazah(זתָּה .의 1인칭 미완료. 선견자(chozeh)와 동근. 26·27절에서 3중 반복(חתָּ

afar(פתָּר .티끌·흙. 욥기의 죽음·무덤 어휘(7:21, 17:16)가 25절에서 고엘이 일어서는 무대로 전환됨 — (עתָּ

et barzel(ֶעֵט ַ�רְזל) — 철필. / ophrat(עפֶֹרֶת) — 납. 24절.

chaqaq(קַק .계열 — 새기다·제정하다.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의 동사군. 23~24절 (חתָּ

zar(זתָּר) — 낯선 자·외인. 13·15절, 27절의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와 호응.

chanan(ַנן .불쌍히 여기다·은혜 베풀다. 21절에서 명령형 2회 연속(chonnuni chonnuni) — (חתָּ

metsudah(ה .숨·숨결. 17절 — (רוּחַ)그물·올가미. 6절. / ruach — (מְצוּדתָּ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18장 어휘의 되받음: 빌닷의 덫·그물 여섯 어휘(18:8-10)와 "어느 때까지"(18:2)를 욥이 집어서 주어를 전복

— "하나님이 자기 그물로"(19:6). 인과응보의 그물이 주권의 그물로 재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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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과의 호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찍혀도 움이 남) →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19:10) — 비

유의 마지막 여지까지 회수.

버림 명단의 동심원: 혈연 바깥 고리(형제·친척·친지) → 한 집의 고리(객·여종·종) → 한 몸의 고리(아내·자

식) → 바깥으로 튕김(아이들·친구).

기록 갈망의 3단 점층: 책(두루마리) → 철필·납 → 바위. 재질의 내구도가 단계별 상승.

중재자 사다리: 9:33(판결자 부재) → 16:19(하늘의 증인) → 19:25(살아 계신 고엘) — 부재·존재·도래의 3

단.

'보리라' 3중(26~27절)이 권의 destination 42:5("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를 예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고엘 제도 — 팔린 땅 무름(레 25:25), 종 된 친족 속량(레 25:47-49), 피의 보수(민 35:19). 룻 4장이 성문 앞

절차의 실행 사례 — 배경.

철필·납 비문 관행 — 바위 면을 철 끌로 파고 홈에 납을 부어 글자를 영구 보존하는 고대 근동의 기록 문

화(베히스툰 암벽 등 왕실 비문) — 배경.

공성전 은유(12절) — 길을 돋워 토성을 쌓고 진을 치는 군사 절차가 한 사람의 장막에 적용된 과장 구도

— 배경.

피부병자의 공동체 추방 관념 — 13~19절 버림 명단의 사회적 배경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19 ↔ 욥 18:2,8-10 (어느 때까지·덫 어휘군 — 빌닷 2차의 되받음)

욥 19 ↔ 욥 14:7 (나무의 희망 — 19:10에서 뿌리째 회수)

욥 19 ↔ 욥 9:33 · 16:19 (중재자 사다리의 앞 두 단)

욥 19 ↔ 욥 42:5 (들음에서 봄으로 — '보리라' 3중의 예기)

욥 19 ↔ 레 25:25,47-49 · 민 35:19 · 룻 4:1-10 (고엘 제도의 본문들)

욥 19 ↔ 욥 2:8-9 (잿더미와 아내 — 17절과 호응)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잿더미 위, 세 사람을 마주 본 얼굴.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 열 번이나." 등 뒤로 풍경이 바뀐다

— 끊긴 길, 깔리는 어둠, 미끄러져 떨어지는 관모, 북소리와 함께 올라가는 토성, 포위되는 장막 한 동. 장막

안 — 사람들이 하나씩 문을 나선다. 형제, 친척, 객과 여종, 대답 없는 종, 얼굴을 돌리는 아내, 문밖에서 웃는

아이들. 빈 장막, 뼈에 붙은 피부, 잇몸. 내민 손 —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아무도 잡

지 않는다. 욥의 눈이 바위 벼랑으로 향한다. 철필이 돌을 긁는 소리, 홈에 부어지는 납. 식어 가는 글자 위로

목소리 —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티끌 위에 서실 것이라." 역광, 티끌 위의

윤곽. "내가 그를 보리니 —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칼날 같은 마지막 경고

— "심판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티끌 위에 서실 분 — 버림의 밑바닥에서 솟은 고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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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벌 부제: "열 번의 학대와 하나님의 그물, 아내의 돌아선 얼굴까지 지나 잇몸만 남은 사람이 철필과 납과

바위를 건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에 닿는 — '보리라' 세 번으로 42:5의 봄을 미리 당

겨 오는 욥의 대답"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1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18장 어휘 되받음 + 중재자 사다리 3단 + 기록 점층 + 고엘 제도·비문 관행 배

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9:25-27의 고엘을 기독론·부활 교리로 단정하지 않고, 친족법 어휘의 관찰과 미해결 질문으로만 둠.

LXX의 부활 어휘 번역도 번역 현상의 배경으로만 기록.

19:26 미바사리('육체 밖에서/육체로부터')의 전치사 양면성을 내세·생전 신원 어느 쪽으로도 판정하지 않

고 보존.

19:6 "하나님이 자기 그물로"를 신정론 결론(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공의로우시다)으로 봉합하지 않고, 18장

어휘의 주어 전복이라는 문학 관찰로만 둠.

29절 칼 경고를 '권선징악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장의 닫는 발화로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19장은 빌닷 2차에 대한 욥의 대답으로, 열 번의 학대를 책망하고(19:2-3) 빌닷의 덫 어휘를 "하

나님이 자기 그물로"(19:6)로 되받은 뒤, 응답 없는 부르짖음과 군대의 포위(19:7-12), 형제에서 아내와 허리의

자식까지 좁혀 들어온 버림의 명단(19:13-19), 잇몸만 남은 몸과 두 번 겹친 간청(19:20-21)을 지나, 책·철필과

납·바위로 점층하는 기록 갈망(19:23-24) 끝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goel)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티끌 위에 서실 것이라"(19:25)와 세 번의 '보리라'(19:26-27)로 솟았다가, 친구들을 향한 칼의 경고(19:29)로

닫히는 탄원·고백의 시다.

한 문단: 잿더미 위에서 시작한다 —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등 뒤로 길이 끊기고 어둠이 깔리

고 군대가 장막을 두른다. 장막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문을 나선다 — 형제가, 친척이, 종이, 그리고 아내가

얼굴을 돌린다. 잇몸만 남은 사람이 손을 내민다 —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아무도 잡

지 않자 그의 눈이 바위 벼랑으로 향한다. 철필이 돌을 긁고 납이 홈에 부어진다. 식어 가는 글자 위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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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올라간다 —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역광 속에 티끌 위의 윤곽이 서고, 세 번의 '보리

라'가 겹치고, 속이 타들어 가는 한 마디 —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 뒤에 칼의 경고가 지나가며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폐허—전장—법정의 세 겹 무대. 그물·관모·뽑힌 나무·잇몸, 그리고 책→철필·납→바위의 기록 재질 점

층.

2 첫 느낌·분위기 네 방향이 차례로 닫히다 25절에서 단번에 뚫리는 낙차. 두 번 겹친 간청. 18장의 단어로 지은 응수.

3 시작과 끝 너희로 열고 너희로 닫는 수미 — 말의 가해자에서 심판을 알게 될 피고로. "내가 알기에는"과 "너희가

알게 되리라"의 시차.

4 등장인물·사상 무발화의 하나님, 대사 없는 버림의 군상, 미래형으로만 존재하는 고엘. 친족이 다 떠난 사람의 친족법

언어.

5 장면 컷 책망(2-6)/포위(7-12)/버림(13-19)/간청(20-22)/새김(23-24)/고백·경고(25-29) 6컷. 버림 명단은 동심원으

로 좁혀 들어옴.

6 의문·발견·정보 그물 주어의 전복, 14:7 나무 희망의 회수, 9:33→16:19→19:25 사다리, 고엘의 정체와 미바사리의 양면

미해결.

7 동영상 잿더미의 항변 → 포위 → 비어 가는 장막 → 돌에 새기는 손 → 역광의 고백 → 칼의 경고, 암전.

8 초벌 제목·부제 "티끌 위에 서실 분 — 버림의 밑바닥에서 솟은 고엘 고백"

9 기도·내면 잇몸만 남은 사람의 "내가 알기에는" 곁에 앉는다. 모른다고 아뢰는 데서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그물의 주어를 바꾸다: 빌닷은 18장에서 악인이 자기 발로 걸리는 덫·그물·올무를 여섯 단어로 쌓았

다. 욥은 19:6에서 그 그물을 집어 주어를 바꾼다 — "하나님이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

니라." 인과응보의 자동 장치가 살아 계신 분의 손으로 재배치되는 순간, 논쟁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서 '그

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로 축이 옮겨진다.

2. 결 2 — 새김에서 무름으로: 책은 닳고, 납은 옮겨 다니지 못하고, 바위는 천 년을 간다. 기록 갈망의 3단 점

층(19:23-24)은 죽은 뒤를 대비하는 운동이다. 그런데 그 점층의 꼭대기에서 욥은 돌이 아니라 인격을 만난다

—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비석의 시간이 만남의 시간으로 건너간다. 새겨 둘 것을 찾던 사람이 무르러

오실 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

3. 결 3 — 보리라 세 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echezeh) — 내가 그를 보리니 —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19:26-27). 욥기의 destination은 42:5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다. 그

'봄'을 권 안에서 가장 먼저, 가장 또렷하게 미리 발화하는 입이 19장이다. 다만 42:5의 봄이 폭풍 속 대면 뒤의

봄이라면 19장의 봄은 아직 갈망 속의 봄 — 그 시차가 남은 스물세 장의 길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18:2,8-10 — "어느 때까지"와 덫 어휘군. 19장 도입부가 빌닷의 단어들로 지어진 응수임을 보여 주는

짝.

욥 9:33 · 16:19 — 판결자 부재의 탄식과 하늘의 증인. 19:25의 고엘로 완성되는 3단 사다리의 앞 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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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 14:7 —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19:10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에서 그 마지막 여지까지 회수

됨.

레 25:25,47-49 · 민 35:19 · 룻 4:1-10 — 고엘 제도의 본문들. 무름·속량·피의 보수라는 친족법의 실체.

욥 42:5 —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19:26-27 '보리라' 3중이 가장 가까이 예기하는 권의 도착점.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3절에서 시작한다 — 말이 사람을 짓부술 수 있다는 것, 열 번이라는 숫자를 천천히 센다.

멈춤 1: 17절에서 멈춘다 —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명단이 한 이불 속까지 들어왔다.

멈춤 2: 23절에서 멈춘다 —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아무도 듣지 않을 때의 기록 갈망이 낯설지 않

다.

끝: 25절에서 멈춘다 —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따라 읽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

는다.

F · 자족성 점검

[x] 2절↔29절 너희—너희 수미 구조

[x] 18장 어휘 되받음(어느 때까지·그물)의 짝 확인

[x] 버림 명단의 동심원과 20절 몸의 축소 호응

[x] 기록 점층(책→철필·납→바위)과 고엘 고백의 인접 배열

[x] 9:33→16:19→19:25 사다리와 42:5 예기의 연결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과 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가운데 19장은 둘째 국면의 한복판, 2차 변론 주기의 정점에 서 있

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이 장은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의인'의 입에 고엘이라는 친족법 어휘가 처음으로

하나님 방향을 향해 놓이는 좌표다. 팔린 땅을 무르고 종 된 형제를 속량하고 흘린 피를 갚는 그 제도의 언어

가, 친족이 전원 떠난 사람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살아 계시니 마침내 티끌 위에 서실 것이라"로 발화된다.

9:33의 부재가 16:19의 증인을 지나 19:25의 도래로 올라선 이 사다리는 권 안에서는 38장의 폭풍 임재와 42:5

의 봄으로 응답받고, 정경 전체로는 무름과 속량의 어휘가 구속자의 형상으로 자라 가는 긴 통로와 잇닿는다

— 다만 그 연결의 확정은 이 장의 관찰 범위 밖이며, 본문은 고엘의 이름을 끝내 비워 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버림의 맨 밑바닥에서 무름의 고백으로 / 돌에 새기는 대비(19:23-24)에서 티끌 위의 대면(19:25-27)으로 / 응

답 없음(19:7)에서 '보리라' 세 번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19장은 사방이 닫힌 사람이 시간(기록)을 지나 인격(고엘)에게로 건너가는 운동이다. 다

만 이 고백은 도착이 아니라 예기다 — 욥의 형편은 한 절도 나아지지 않았고, 20장에서 소발이 다시 인과응

보의 문법을 들고 온다. 19장의 벡터는 논쟁 국면 한가운데서 권의 도착점(42:5)을 가장 멀리까지 미리 비추

는 빛줄기이며, 그 빛은 아직 갈망의 결을 입고 있다 —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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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버림받은 병자의 항변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관계의 법이 바뀌고 있다. 13~19절에서 무너진 것

은 혈연과 정분으로 짜인 관계망 전부다 — 형제·친척·아내·자식·친구. 그 폐허에서 욥이 꺼낸 goel은 본래 혈

연의 단어인데, 혈연이 다 끊긴 사람이 쓰는 순간 그 단어는 혈연 너머를 가리키게 된다. 사람의 친족이 다 떠

난 곳에서 친족의 책임을 지실 분 — 무름이라는 제도가 인격을 향해 열리는 이 운동이 19장의 깊은 물길이

다. 그리고 또 하나, 치신 분과 무르실 분의 겹침이 수면 아래 잠겨 있다. 욥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

나"(19:21)라고 말한 같은 호흡으로 "하나님을 보리라"(19:26)고 말한다. 고발의 대상과 갈망의 대상이 한 분

이라는 이 모순은 본문 안에서 풀리지 않은 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38장에 친히 오실 때까지 잠겨 있다 —

19장에서 하나님은 한 마디도 하지 않으시지만, 욥의 모든 문장이 그분을 향해 있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아무도 내 말을 들어 주지 않을 때, 새겨 둘 돌을 찾는 데서 멈출 것인가 — 무르러 오실 분을 기다리는 데까지

갈 것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욥만큼 버림받아 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기록 갈망

이 누구에게나 있음을 알아차리게 한다 — 억울함을 어딘가에 영구히 남기고 싶은 마음, 책으로도 모자라 돌

에 새기고 싶은 마음. 19장은 그 갈망을 부정하지 않고 한 단 더 데려간다. 글자는 식지만 고엘은 살아 계시다

는 것 — 새김의 끝에서 만남이 열린다는 것. 응답 없는 현재(19:7)와 보리라의 미래(19:26)를 화해시키지 못

한 채 둘 다 쥐고 있는 사람, 확신을 말하면서 속이 타는 사람(19:27)의 그 정직한 온도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

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티끌 위의 고백이 울리기 무섭게 소발이 인과응보의 문법을 들고 돌아온다 —

악인의 즐거움은 잠깐이라는(20:5) 오래된 노래가 다시 시작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goel — 무르는 이, 살아 계신.

미해결 질문

욥기 1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19:25의 고엘(go'el)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 하나님 자신인가, 하나님 앞에서 변호할 다른 존재인가?

나를 치셨다고 말한 분(19:21)과 무르러 오실 분이 같은 분일 수 있는가. 본문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고

엘 제도의 친족 어휘가 하나님께 적용되는 결은 관찰로만 두고, 기독론 단정은 보류. 보존.

Q2. 19:26 미바사리(mibbsari)는 '내 육체 밖에서'인가 '내 육체로부터'인가?

전치사 min의 양면성에 죽음 너머의 봄과 살아서의 신원이 갈려 걸려 있다. LXX은 또 다른 결로 옮겼다.

본문 전승·번역 차원의 난제로 보존.

Q3. "정의가 없구나"(19:7)와 "내가 알기에는"(19:25)이 같은 장, 같은 입에서 나오는 낙차는 어디서 오는가?

응답 없음의 현재와 보리라의 미래가 화해 없이 나란히 놓인다. 본문은 그 사이의 다리를 보여 주지 않는

다. 보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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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하나님이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19:6) — 빌닷의 덫 어휘를 하나님께 되돌

린 이 발화의 무게는 어디까지인가?

인과응보의 그물(18:8-10)이 주권의 그물로 주어를 바꾼다. 항변인가 고발인가 신뢰의 다른 형태인가 —

판정하지 않고 보존.

Q5. 기록 갈망(19:23-24)과 고엘 고백(19:25)의 인접 — 돌에 새겨지기를 바란 '나의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가?

억울함의 진술인가, 무죄의 항변인가, 바로 뒤따르는 고엘 고백 그 자체인가. 새김과 무름이 잇닿은 배열의

뜻은 미해결. 보존.

Q6. 탄원과 고백의 장이 왜 칼의 경고(19:29)로 닫히는가?

"심판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 가장 높은 고백 직후의 가장 날선 경고. 보호 요청인가 역고발

인가.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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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20장

JOB-020  ·  시가서  ·  히브리어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19:25) 직후에 터져 나오는 소발의 마지막 발언 — "악인이 이긴

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20:5)라는 시간 단축론이, 혀

밑에 감춘 악이 창자 속에서 독사의 쓸개로 변하는 미각·소화·토함의 시를 지나,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20:29)라는 상속 어휘로 닫히는

— 21장의 사실 검증을 부르는 변론.

관찰된 사실

욥기 2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실제 무대: 재 무더기 — 욥과 세 친구의 대화 현장. 발언 속 가상 무대: 익명의 '악인'이 사는 수직 무대(구

름 꼭대기 6절 ↔ 흙 11절).

소품(신체·음식): 혀 밑의 단것(12절), 입천장(13절), 창자와 독사의 쓸개(14절), 삼킨 재물과 토하는 배(15

절), 독사의 독과 뱀의 혀(16절), 꿀과 엉긴 젖의 강(17절), 먹다가 맞는 진노의 비(23절).

소품(무기·재난): 철 병기와 놋화살(24절), 몸에서 빼내는 화살과 번쩍이는 촉(25절), 간직된 큰 어둠과 피

우지 않은 불(26절), 끌려가는 가산(28절).

배경막: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4절) — 인류 전체의 시간을 발언의 배경으로 동원.

바탕 소재: 초조함과 슬기의 동거(2~3절) — 모욕감이 동력, 지혜가 명분.

소재의 결 전환: 높이의 어휘(4~11절) → 몸 내부의 어휘(12~23절) → 법정·상속의 어휘(27~29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숨 가쁜 도입 — 19:29의 경고를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3절)으로 받은 모욕감의 열기. 19장의 상처의

열과 결이 다름.

병든 몸 앞에서 펼쳐지는 몸속 부패의 시 — 종기로 덮인 청자(욥) 앞에서 음식·소화·토함의 형상이 진행되

는 잔인한 겹침.

속도의 교차: 6~9절 악인의 일생이 네 절 만에 소멸(빨리 감기) ↔ 12~15절 입에서 창자까지의 슬로 모션.

분노가 논문의 형식을 입음 — 명제(4~5) · 사례(6~28) · 판결(29)의 정연한 구성이 주는 서늘함.

맛의 낙차 — '달게 여겨'(12절)에서 '독사의 쓸개'(14절)로, 그리고 맛보지 못할 꿀과 엉긴 젖(17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2절: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29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나'의 동요로 열려 '하나님'의 판결로 닫힘 — 사적 초조가 신적 확정의 형식으로 격상되는 구도.

어미의 이동: 토로형(2~3절 "~하는구나") → 선언형 명사문(29절 "~이요 ~이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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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147



인칭의 이동: 1인칭(2~3절) → 2인칭 호명 반 절(4절 "네가 알지 못하느냐") → 3인칭 '그'(5~29절). 직접 겨

눔 없이 전부를 겨누는 수사.

18:21(빌닷)과 20:29(소발) — 친구들의 발언이 '이것이 악인의 몫'이라는 동일 형식의 결구로 수렴.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소발(화자), 욥(4절의 '네가'), 엘리바스·빌닷(곁), 발언 속 가상 인물 — 악인(chanef)·그의 아들들·가난

한 자·빼앗긴 집의 원주인, 그리고 인용 속에서만 움직이시는 하나님(15·23·28·29절).

핵심 사상: 시간 단축론(4~5절) — 악인의 형통을 부정하지 않되 지속 시간을 0으로 압축. 11장의 죄 확대

론에서 이동.

19절 — 죄목의 명시(가난한 자 학대·집 강탈). 익명의 초상에 구체적 죄목이 들어오기 시작 — 22:6-9의 직

접 고발로 가는 중간 단계.

10절 — 자녀를 잃은 욥 앞에서 발화되는 '악인의 아들들' — 의도인지 무신경인지 본문은 침묵.

'배(베텐)'의 반복(15·20·23절) — 손이 아니라 배로 짓는 악, 빼앗김이 아니라 토함으로 오는 심판. 몸의 가

장 안쪽이 법정.

cheleq(분깃)·nachalah(기업) — 약속의 땅 분배의 긍정 어휘가 악인의 '상속받는 멸망'으로 전용(29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3절): 초조한 도입 — 모욕을 들은 자의 기립.

컷 2 (4~5절): 명제 — renanah는 잠시, chanef의 즐거움은 rega(한순간).

컷 3 (6~11절): 수직 추락 — 구름에 닿은 머리가 gelel(똥)처럼 망하고 chalom(꿈)처럼 지나감. 본 눈이 다

시 보지 못함.

컷 4 (12~28절): 몸속의 심판 — 단맛→감춤→변질→토함의 연쇄, 보지 못할 꿀과 엉긴 젖, 죄목 명시, 진노

의 비, 놋화살, 피우지 않은 불, 하늘과 땅의 기립 증언.

컷 5 (29절): 판결문 — 분깃과 기업의 상속 어휘로 종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renanah(רְנתָּנתָּה) — 환호·기쁜 외침. 5절. 본래 찬양 계열 어휘가 '악인의 환호'에 쓰임.

chanef(ֵנף .경건하지 못한 자·하나님을 저버린 자. 5절. 친구들의 범주어(8:13, 15:34와 같은 계열) — (חתָּ

rega(רֶגַע) — 한순간·눈 깜빡임. 5절 '잠깐'.

gelel(ֵ�לֶל) — 똥. 7절. 시 본문에 그대로 놓인 비속 어휘.

chalom(חֲלוֹם) — 꿈. 8절. 밤의 환상과 짝.

merorat petanim(ניִם .독사의 쓸개·맹독. 14절. merorah는 '쓴 것' 어근 — (מְררַֹת ְ�תתָּ

chemah(17 ,חֶמְאָה절) — 엉긴 젖 / chemah(23 ,ה 절) — 진노. 자음이 거의 같은 두 단어의 소리 겹침 — 배חֵמתָּ

경.

cheleq(חֵלֶק) — 분깃·몫 / nachalah(נחֲַלתָּה) — 기업·유산. 29절. 상속 법 어휘의 신학적 전용.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명제(4~5) → 사례 전개(6~28) → 판결문(29)의 논증 형식 — 격앙된 동기(2~3절)와 정연한 형식의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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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각→소화→토함의 연쇄(12~15절): 입 → 혀 밑 → 입천장 → 창자 → 배의 다섯 정거장. 악의 단맛이 몸

안에서 독으로 변하는 내부 심판의 시학.

'보다' 동사의 전면 부정형 분포(7·8·9·17절) — '봄의 소멸'로 그려지는 악인의 끝. 책의 목적지 42:5('봄의

회복')와 정반대 방향.

도피 차단의 이중 설계(24절): 철 병기를 피하면 놋화살 — 출구를 하나씩 지우는 진행.

20:27의 하늘·땅 증언 — 16:18-19에서 욥의 변호인이던 하늘과 땅이 고발자로 뒤집히는 어휘대의 메아리.

20:29 ↔ 27:13 — 소발의 결구 문장을 욥이 거의 그대로 받아 발화. 판결문 어휘의 발화자 이동.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꿀과 엉긴 젖의 강(17절) — 우가릿 풍요 형상('하늘이 기름을 비처럼, 시내가 꿀을') 및 출애굽 전승의 '젖과

꿀' 어휘 계열 — 배경.

뱀·독사의 독(14·16절) — 고대 근동에서 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죽음의 대표 형상 — 배경.

행위-결과 연관(인과응보) — 이집트 마아트 질서·메소포타미아 지혜 문헌에 공통된 고대 근동 지혜 담론

의 전제 — 배경.

분깃·기업 — 토지 분배·상속 법 문화의 어휘가 신학 판결문에 전용된 사례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20 ↔ 욥 19:25-29 (고엘 고백·심판 경고 — 20장을 격발시킨 직전 발언)

욥 20:27 ↔ 욥 16:18-19 (하늘과 땅 — 변호인에서 고발자로 뒤집힌 어휘대)

욥 20 ↔ 욥 21 (욥의 사실 검증 —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교리 전체의 반례 제시)

욥 20:29 ↔ 욥 27:13 (같은 판결문을 욥이 받아 발화 — 인용·동의·반어의 미해결)

욥 20 ↔ 욥 11 (소발 1차 — 죄 확대론에서 시간 단축론으로의 이동)

욥 20:16 ↔ 신 32:33 (뱀의 독·독사의 맹독 — 같은 독 어휘)

욥 20:17 ↔ 출 3:8 (젖과 꿀이 흐르는 땅 — 풍요 어휘 계열)

욥 20:8 ↔ 시 73:18-20 (깬 후의 꿈처럼 사라지는 악인의 형통 — 같은 형상)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재 무더기. 고엘 고백의 여운 속에서 한 사람이 숨을 몰아쉬며 일어난다 —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

답하게 하나니." 말이 솟구쳐 익명의 남자를 구름 위에 세운다. 다음 순간 바닥 — "그가 어디 있느냐." 꿈에서

깬 아침처럼 비어 있다. 화면이 입속으로 들어간다. 혀 밑의 단것, 입천장의 머금음, 식도, 창자 — 거기서 단맛

이 독사의 쓸개로 변한다. 몸이 뒤틀리고 삼킨 재물이 도로 올라온다. 멀리 꿀과 엉긴 젖의 강이 보이지만 화

면이 닿기 전에 꺼진다. 식탁에서 수저를 드는 순간 진노가 비처럼 쏟아지고, 철 병기를 피한 등을 놋화살이

꿰뚫고 지나가고, 빼낸 촉이 쓸개에서 번쩍인다. 피우지 않은 불이 장막을 삼키고 하늘이 죄악을 드러내며 땅

이 일어선다. 정적 속에 판결문 —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

라." 카메라가 빠지면, 그 모든 말을 다 들은 욥의 얼굴.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혀 밑의 단맛, 창자의 독 — 시간 단축론의 마지막 발언"

초벌 부제: "고엘 고백 직후, 모욕을 느낀 소발이 '악인의 자랑은 잠시'라는 명제를 미각·소화·토함의 시로

펼치고 분깃과 기업의 상속 어휘로 닫는 — 그의 마지막 발언이자 21장의 사실 검증을 부르는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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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미각→소화→토함 연쇄 + '보다' 부정형 분포 + 하늘·땅 증언 어휘대 반전 +

ANE 풍요·독 형상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소발의 시간 단축론을 '거짓 신학'으로 단정하지 않고, 42:7의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본문 발화의 관찰로만

둠.

음식·토함의 형상이 욥의 질병을 겨눈 것인지의 동기 판정을 하지 않고, 청자의 신체 상태와의 표면적 겹

침만 기록.

인과응보 교리 비판이라는 결론을 여기서 봉합하지 않고 21장의 욥의 대답으로 이월 — 20장 안에서는 명

제·형식·어휘의 관찰에 머무름.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20장은 19:25-27의 고엘 고백과 19:29의 심판 경고를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20:3)으로 받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renanah)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chanef)의 즐거움도 잠깐

(rega)이니라"(20:5)라는 시간 단축론을 명제로 세우고, 구름에 닿은 존귀가 똥(gelel)처럼 망하고 꿈(chalom)

처럼 지나가는 수직 추락(6~11절)과 혀 밑의 단맛이 창자에서 독사의 쓸개(merorat petanim)로 변해 토해지는

내부 심판(12~28절)으로 채운 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cheleq)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

업(nachalah)이니라"(20:29)라는 상속 어휘의 판결문으로 닫는 — 그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발언이다.

한 문단: 재 무더기 위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의 여운이 남아 있는데, 한 사람이 숨을 몰아쉬며 일어

난다 —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말이 익명의 남자를 구름 위에 세웠다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그가 어디 있느냐." 화면이 입속으로 들어간다 — 혀 밑에 감춘 단것이 창자에서 검게

변하고, 삼킨 재물이 도로 올라온다. 꿀과 엉긴 젖의 강은 보이기 전에 꺼지고, 수저를 드는 순간 진노가 비처

럼 쏟아지고, 철 병기를 피한 몸을 놋화살이 꿰뚫는다. 하늘이 죄악을 드러내고 땅이 일어선다. 판결문이 낭독

된다 —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카메라가 빠지면, 그 모든 말을 다 들은 병자의 얼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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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구름에서 흙까지의 수직 가상 무대. 입과 배에 모인 소품. 인류 전체의 시간(4절)을 동원한 배경막. 초조

와 슬기의 동거.

2 첫 느낌·분위기 모욕감의 열기. 병든 청자 앞의 몸속 부패 시학. 빨리 감기(6~9)와 슬로 모션(12~15)의 교차. 분노가 입은

논문의 형식.

3 시작과 끝 '나'의 초조(2절)에서 '하나님'의 판결(29절)로. 토로형 어미에서 선언형 명사문으로. 1인칭→3인칭의 수

사적 이동.

4 등장인물·사상 인용 속에서만 움직이시는 하나님. 시간 단축론(4~5절). 죄목의 명시 시작(19절). 법정이 된 배(15·20·23

절).

5 장면 컷 동요(1~3)/명제(4~5)/추락(6~11)/몸속 심판(12~28)/판결(29)의 5컷. 입→창자→배의 다섯 정거장 연쇄.

6 의문·발견·정보 '보다'의 전면 부정형 분포. 하늘·땅 증언의 어휘대 반전(16:18-19↔20:27). chemah(엉긴 젖/진노)의 소리

겹침. 책망의 출처 미해결.

7 동영상 구름 위 한순간 → 창자 속 변질 → 진노의 비 → 판결문 → 다 들은 욥의 얼굴, 암전.

8 초벌 제목·부제 "혀 밑의 단맛, 창자의 독 — 시간 단축론의 마지막 발언"

9 기도·내면 잘 만들어진 말이 병든 사람을 지나가는 것을 본다. 내 입의 정교하고 차가운 말을 아뢰고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시간 단축론, 반례를 지우는 방식: 소발은 악인의 형통이라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지속

시간을 rega(한순간)로 압축해 반례의 자격을 지운다. 명제가 정교할수록 눈앞의 욥 — 형통하다 무너진 의인

— 은 체계 바깥으로 밀려난다. 이 명제의 사실성 검증이 바로 다음 장에서 시작된다(21:7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2. 결 2 — 미각에서 토함까지, 내부 심판의 시학: 악은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혀 밑에 감추고 삼키는 것으

로 그려지고, 심판도 빼앗김이 아니라 창자 속 변질과 토함으로 온다(12~15절). 몸의 가장 안쪽이 법정이 되는

이 시학은, 종기로 덮인 청자의 몸 위에 겹쳐 읽히며 본문 표면에 잔인한 그늘을 만든다.

3. 결 3 — 뒤집힌 어휘들: 욥의 변호인이던 하늘과 땅(16:18-19)이 고발자로(20:27), 약속의 땅의 꿀과 엉긴 젖

이 '보지 못할 강'으로(20:17), 분배와 상속의 cheleq·nachalah가 멸망의 몫으로(20:29) 뒤집힌다. 그리고 이 판

결문 자체가 27:13에서 욥의 입으로 옮겨 가며 의미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19:25-29 — 고엘 고백과 심판 경고. 20장 전체를 격발시킨 직전 발언.

욥 21장 — 욥의 대답.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 20장의 명제를 사실 관찰로

뒤집는 직후 국면.

욥 27:13 — 소발의 결구 문장을 욥이 거의 그대로 받아 발화. 인용·동의·반어의 미해결.

시 73:18-20 — 깬 후의 꿈처럼 사라지는 악인의 형통. 20:8과 같은 형상이되, 시인은 성소에서야 그것을 본

다.

신 32:33 —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 같은 독 어휘 계열.

출 3:8 — 젖과 꿀이 흐르는 땅. 20:17이 부정형으로 전용한 풍요 어휘의 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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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3절에서 시작한다 — 모욕이 시킨 대답이라는 자기 고백을 천천히 듣는다.

멈춤 1: 5절에서 멈춘다 — "잠시요 · 잠깐이니라." 내가 견디지 못하는 반례를 시간으로 눌러 본 적이 있는

지 떠오른다.

멈춤 2: 12절에서 멈춘다 —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익명의 '그'가 아니라 내 혀 밑을 더듬게 된

다.

끝: 29절에서 멈춘다 — 판결문을 다 듣고 앉아 있는 욥의 얼굴 곁에서, 이 말이 옳은 말인지 맞는 말인지

아직 가르지 않은 채 멈춘다.

F · 자족성 점검

[x] 초조(2절)↔판결(29절)의 액자 — 사적 동요에서 신적 확정으로

[x] 명제(4~5절)와 사례 전개(6~28절)의 논증 구성 완결

[x] 미각→소화→토함 연쇄(12~15절)의 다섯 정거장

[x] 어휘 반전 3종 — 하늘·땅 증언 / 꿀과 엉긴 젖 / 분깃·기업

[x] '보다' 부정형 분포(7·8·9·17절)와 42:5의 방향 대조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가운데 20장은 두 번째 국면의 후반, 친구들의 교리가 가장 완성된 형

식으로 진술되는 정점에 놓인다. 19장에서 욥이 고엘 고백으로 논쟁의 평면을 뚫고 올라간 직후, 소발은 그 고

백을 보지 못한 채 인과응보의 가장 정교한 판본을 내놓는다 — 그리고 퇴장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20장

은 '교리가 사람을 설명하다가 사람을 잃는' 국면의 깊은 골이며, 42:7에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

한 것이 옳지 못함이니라"라고 판정하실 발언 목록에 마지막으로 추가되는 항목이다. 소발이 그린 '보지 못하

게 되는 끝'(20:9)과 책이 향하는 '뵈옵는 끝'(42:5) 사이의 거리가, 이 장의 좌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 준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모욕감(20:3)에서 판결문(20:29)으로 / 혀 밑의 단맛(20:12)에서 창자의 독(20:14)과 토함(20:15)으로 / 욥의 변

호인이던 하늘과 땅(16:18-19)에서 고발자로 일어서는 하늘과 땅(20:27)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20장은 흔들린 마음이 확신의 형식을 빌려 자기를 닫는 운동이다. 초조함으로 열린 발언

이 명사문 판결로 끝나고, 그 판결과 함께 소발의 목소리 자체가 책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이 닫힘은 봉인이

아니라 도화선이다 — 가장 단단해진 명제가 바로 다음 장에서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느냐"라는 사실 질문

에 부딪히고, 결구의 분깃(cheleq)은 27:13에서 발화자를 옮겨 다니기 시작한다. 20장의 벡터는 논쟁 전체를

교리의 평면에서 사실의 평면으로 밀어 넘기는 마지막 압력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악인 멸망을 노래한 잘 짜인 시 한 편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참에 가까운 말이 어떻게 칼이 되

는가'라는 본질이 움직인다. 악이 끝내 무너진다는 명제 자체는 성경의 다른 곳들도 긍정하는 방향이고, 소발

의 시는 형식으로는 흠잡기 어렵다. 문제는 좌표다 — 그 말이 지금, 자녀를 잃고 종기로 덮인 채 "나의 구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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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살아 계시니"라고 고백한 사람의 면전에서, 그 고백에 대한 응답 대신 발화되고 있다는 것. 소발의 체계가

정교해질수록 체계에 맞지 않는 한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악인을 "본 눈이 다시 보지 못한다"(20:9)는 그

의 시구는 정작 자기 눈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리고 그 모든 발언 속에서 하나님은 토하게 하시고

진노를 쏟으시는 분으로 인용될 뿐,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다 — 침묵 속의 하나님이 어느 쪽의 말을 옳다 하실

지는 42:7까지 열려 있다. 교리의 옳음과 사귐의 어긋남 사이, 그 틈이 이 장의 깊은 물길이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혀 밑에 감춰 두고 아껴서 버리지 않는 단맛이 내게도 있는가 — 그리고 내 가장 정교한 확신은, 지금 눈앞의

한 사람을 보는 데 쓰이고 있는가, 지우는 데 쓰이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소발을 정죄할 권리를 먼저 주지 않는다. 다만 두 개의 거울

을 세운다. 하나는 12절 — 익명의 악인에게 붙였던 '혀 밑의 단맛'이 내 입속에서도 발견되는지 더듬게 하는

거울. 다른 하나는 소발 자신 — 옳은 말의 형식을 갖추고도 한 사람을 놓치는 일이 내 말에서도 일어나는지

비추는 거울. 판결문은 빠르고 사람은 느리다. 20장은 판결문의 속도로 말하고 퇴장한 사람의 뒷모습을 보여

주며, 독자에게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말라고 — 다 들은 사람의 얼굴 곁에 잠시 더 앉아 있으라고 권한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명제가 가장 단단해진 순간, 욥이 고개를 들고 사실을 묻는다 — 어찌하여 악인

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21:7).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cheleq — 분깃.

미해결 질문

욥기 2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소발이 들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20:3)은 19장의 어느 대목인가?

19:29의 칼 경고인지, 19:2-3의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인지, 19:25-27의 고엘 고백 자체가 모욕으로

들린 것인지 — 본문은 출처를 짚지 않는다. 보존.

Q2. 20:10의 '악인의 아들들'은 자녀를 잃은 욥을 겨눈 발화인가, 일반론인가?

1장의 재난을 아는 청중 앞에서 발화된 문장의 무게 — 의도인지 무신경인지 본문은 동기를 밝히지 않는

다. 보존.

Q3. 20:19의 죄목(가난한 자 학대·집 강탈)은 어디서 왔는가?

소발이 아는 행적인가, 교리에서 역산한 추정인가. 22:6-9에서 엘리바스가 같은 계열의 죄목을 욥에게 직

접 들이대는 흐름과 어떻게 이어지는가. 보존.

Q4. 왜 약속의 땅 어휘(꿀과 엉긴 젖, 분깃, 기업)가 악인 단죄의 시 안에 들어와 있는가?

풍요와 상속의 긍정 어휘가 '보지 못함'과 '멸망의 상속'으로 뒤집혀 쓰이는 전용의 의도 —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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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20:27의 하늘·땅 증언은 16:18-19에 대한 의도된 받아치기인가?

욥의 변호인(하늘의 증인·피를 가리지 않는 땅)이 소발의 입에서 고발자로 뒤집히는 어휘대의 겹침 — 우

연인지 설계인지 본문은 판정하지 않는다. 보존.

Q6. 소발은 왜 3차 변론에 등장하지 않는가?

20장이 그의 마지막 발언이 되는 편집적 사실의 무게 — 할 말을 다한 것인지, 논쟁 구조의 와해를 보여 주

는 장치인지.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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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21장

JOB-021  ·  시가서  ·  히브리어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21:2)의 역설로 열어, "어

찌하여(maddua)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21:7)라는 권 전체에서 가장 직접

적인 질문을 던지고, 빈도 질문 "몇 번인가(kammah)"(21:17)와 두 죽음의 평행 관찰(21:23-26)

로 친구들의 교리를 해체한 뒤 "너희 대답은 거짓(maal)일 뿐이니라"(21:34)로 2차 논쟁 사이

클을 닫는 — 욥이 탄식의 화자에서 관찰의 화자로 옮겨 가는 장.

관찰된 사실

욥기 2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확장: 재 무더기의 대면(1~6절) → 악인의 집·들·골목(7~16절) → 두 임종과 무덤(17~26절) → 길과 장

례 행렬(27~33절) → 대면 복귀(34절).

이중 시선: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5절)의 '나를 보라'와 7절 이하의 '저들을 보라'.

소품(전반): 수소·암소(10절), 양 떼 같은 아이들(11절), 소고(tof)·수금(kinnor)·피리(ugav)의 악기 셋(12절),

젖 가득한 그릇·윤택한 골수(24절).

소품(후반): 흙과 구더기(26절), 진노의 잔(20절), 무덤과 무덤 지키는 사람(32절), 골짜기의 흙덩이

regev(33절), 장례 행렬(33절).

의문사 기둥: maddua "어찌하여"(7절) + kammah "몇 번인가"(17·18절).

번영 목록의 순서: 장수(7) → 후손(8) → 집의 평안(9) → 가축 번식(10) → 자녀의 춤과 음악(11~12) → 행

복한 날과 고통 없는 죽음(13) — 한 생애 전체를 훑는 배열.

배경음: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떨림이 내 몸을 잡는구나"(6절) — 차분한 보고 전체가 떨림 위

에서 진행됨.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위로의 방향 전환 —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2절): 말하는 위로에서 듣는 위로로.

절규에서 보고로 — 앞 장들의 탄식 음성이 르포의 음성으로 바뀐 서늘함.

11~12절의 환한 잔치 장면이 1장 욥의 자녀들의 잔치와 겹치며 만드는 먹먹함.

의문문의 밀도(7·17·18·21·22·28·29·31·34절) — 단언 대신 검증 요구가 쌓이는 압박.

24절(젖·골수)과 26절(흙·구더기) — 가장 기름진 질감과 가장 서늘한 질감의 두 절 거리.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2절: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34절: "그런데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maal)일 뿐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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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um(위로)의 인클루지오 — 시작은 위로의 재정의(듣는 것이 위로), 끝은 위로의 판정(너희 대답은

maal).

어미의 이동: "들으라"의 청유에서 "거짓일 뿐이니라"의 판결로 — 청원자에서 판정자로.

공간의 원환: 대면 → 바깥 세계 → 대면. 돌아왔을 때 친구들의 위로는 증거 앞에 무너져 있음.

3절 — 말이 끝나면 비웃음(laag)이 올 것을 알면서 시작하는 발언.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욥(유일한 발화자), 친구들('너희'), 악인 rasha와 그 후손·자녀(관찰 대상), 악인의 목소리(14~15절 인

용), 하나님(욥의 말 안에서 언급), 길 가는 사람들(29절 증인), 장례 행렬(33절).

상황: 2차 논쟁 사이클의 마지막 발언 — 친구들의 명제를 항목별로 호출해 사실과 대조함.

대조 목록: 빌닷 18:5-6(등불 꺼짐) ↔ 21:17(꺼짐이 몇 번인가) / 빌닷 18:19(후손 없음) ↔ 21:8(후손이 굳게

섬) / 소발 20:5(즐거움은 잠깐) ↔ 21:13(행복하게 지내다 잠깐 사이에 스올로).

사상: 14~15절 악인의 발화 —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 소

용의 계산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말. 1:9 사탄의 질문의 어두운 거울.

16절 — 욥의 거리두기: 사실은 인정하되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19~21절 — 자손 응보 교리의 인용과 반박: 본인이 자기 눈으로 보게 하라, 죽은 뒤 자기 집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22절 —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인과 도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규정하는 시도 자체

를 뒤집는 발화(또는 욥 자신의 한계 고백 — 양쪽 다 열림).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6절): 들으라 — 위로의 재정의, 비웃음의 예감, 손으로 가릴 입, 몸을 잡는 떨림.

컷 2 (7~16절): 악인의 번영 파노라마 — maddua의 질문, 장수에서 고통 없는 죽음까지, 악인의 발화 인용

과 욥의 거리두기.

컷 3 (17~26절): 검증 — kammah의 빈도 질문, 자손 응보 반박, 두 죽음의 평행 패널과 같은 흙.

컷 4 (27~34절): 판정 — 속셈 간파, 여행자의 증언, 성대한 장례,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컷 3 내부 패널: A 기름진 임종(24절) / B 쓴 임종(25절) / 결구 — 매한가지로 흙에 눕고 구더기가 덮임(26

절). 인과 없는 무작위의 관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nichum(נחִוּם, 본문 형태 tanchumot) — 위로. 2절. 34절의 '헛되이 위로하려느냐'와 인클루지오.

laag(עַג .비웃다·조롱하다. 3절 — (לתָּ

maddua(ַמַ�וּע) — 어찌하여. 7절. 권 전체에서 가장 직접적인 신정론 질문의 첫 단어.

shalom(לוֹם ".평안. 9절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 (�תָּ

sheol(ְ�אוֹל) — 스올. 13절. 고통 없는 하강.

ner(ֵנר) — 등불. 17절. 빌닷의 18:5-6 어휘를 그대로 받아 빈도 질문에 태움.

kammah(ה .몇 번인가. 17·18절. 빈도를 세는 의문사 — (ַ��תָּ

tof·kinnor·ugav(ףֹ·ִ��וֹר·עוּגתָּב�) — 소고·수금·피리. 12절. 타악·현악·관악의 잔치 편성.

regev(רֶגֶב) — 흙덩이. 33절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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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al(מַעַל) — 거짓·배신·불성실. 34절. 단순 거짓말(sheqer)이 아니라 신뢰를 저버리는 쪽의 단어.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nichum 인클루지오: 2절(위로의 재정의) ↔ 34절(위로의 판정·maal). 사이 서른두 절은 증거 제출.

빈도 논법: 단언("등불은 꺼진다")을 부정 대신 빈도 질문("꺼짐이 몇 번인가")으로 받음 — 단언 충돌을 검

증 구도로 전환.

두 죽음 평행 패널(23~26절): A 기름진 임종 / B 쓴 임종 / 같은 흙·같은 구더기 — 도덕과 무관한 결산.

이중 인용: 악인의 말(14~15절)과 친구들의 교리(19절 '자손에게 쌓아 두심', 28절 '악인의 장막이 어디 있

느냐')를 모두 인용해 반박 재료로 씀.

경험적 증인 소환(29절): 길 가는 사람들 — 12:7 '짐승에게 물어 보라'의 관찰 방법론이 사회 현실로 확장.

장 끝의 판정 형식: 욥이 청원자에서 판정자로 — 2차 사이클의 닫는 문장.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성대한 장례(32~33절) — 분묘의 규모·관리(무덤 지키는 사람)·행렬은 고대 근동에서 사회적 지위의 공인

지표 — 배경.

소고·수금·피리(12절) — 근동 잔치 음악의 표준 편성(타악·현악·관악) — 배경.

악인의 형통을 묻는 담론 — 바빌론 신정론 등 근동 대화 문헌의 공통 주제 — 배경.

가축의 순산(10절) — 목축 사회에서 신적 축복의 표준 증거로 통용되던 그림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21:17 ↔ 욥 18:5-6 (빌닷의 등불 단언과 빈도 질문)

욥 21:8 ↔ 욥 18:19 (후손 없음 단언의 정면 반증)

욥 21:13 ↔ 욥 20:5 (즐거움은 잠깐 ↔ 죽음이 잠깐)

욥 21:29 ↔ 욥 12:7 (짐승에게 물어 보라 → 길 가는 자에게 물어 보라)

욥 21:11-12 ↔ 욥 1:4-5 (악인의 자녀들의 춤 ↔ 욥의 자녀들의 잔치)

욥 21:7 ↔ 시 73:3-12 · 렘 12:1-2 · 전 8:14 · 말 3:14-15 (악인의 형통을 묻는 정경의 목소리들)

욥 21:34 ↔ 욥 42:7 (욥의 판정 '너희 대답은 maal' ↔ 여호와의 판정 '너희 말이 옳지 못함이니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재 무더기 위의 한 사람. "들으라 —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떨리는 손. 카메라가 시선을 따라 바

깥으로 나간다. 부유한 집 마당 — 늙은 악인 곁에 후손이 줄지어 서고, 담장 안은 평안하다. 들에서는 암소가

순산하고,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양 떼처럼 쏟아져 나와 춤춘다. 소고, 수금, 피리. 집 안의 목소리 — "우리를

떠나소서. 섬긴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화면이 어두워지고 질문이 깔린다 —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는가." 두 임종이 나란히 지나간다 — 젖이 가득한 그릇 곁의 기름진 죽음과, 행복을 맛보지 못한

쓴 죽음. 두 무덤 위로 같은 흙, 같은 구더기. 길 위의 여행자들이 끄덕인다 — 우리도 보았다. 골짜기로 긴 장

례 행렬이 지나가고 무덤 곁에 지키는 사람이 선다. 재 무더기로 복귀.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몇 번인가 — 들으라, 그것이 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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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벌 부제: "듣는 것이 위로라는 역설로 열어, 악인의 번영을 장수에서 장례까지 관찰로 제출하고, 빌닷의

등불·후손 단언을 빈도 질문 kammah로 해체한 뒤, 너희 대답은 거짓(maal)이라는 판정으로 2차 논쟁 사이

클을 닫는 욥의 반박"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3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nichum 인클루지오 + 빈도 논법 + 두 죽음 평행 패널 + 성대한 장례의 ANE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악인의 형통(7~13절)을 '일반 은총'이나 '종말 지연' 같은 교리 틀로 봉합하지 않고, 욥이 제출한 관찰 사실

로만 둠.

22절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를 욥의 정통 신앙 증거나 자기모순으로 판정하지 않고, 두 갈

래 독법을 모두 미해결로 보존.

30절의 화자 불명(욥의 양보인가 친구들 논리의 인용인가)을 본문이 표시하지 않으므로 결론 없이 둠.

21:34의 maal 판정을 42:7과 연결하는 관찰은 교차 참조 차원에 두고, '욥은 전부 옳았다'는 단정으로 확장

하지 않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21장은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21:2)라는 위로의 재정의로 열어, "어찌하

여(maddua)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21:7)의 질문 아래 악인의 번영을 장수·후손·평안·가축

·잔치·고통 없는 죽음까지 한 생애 전체로 제출하고, 빌닷의 등불(ner) 단언을 "꺼짐이 몇 번인가

(kammah)"(21:17)라는 빈도 질문으로, 자손 응보 교리를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라"(21:20)는 요구로, 도덕과

무관하게 같은 흙에 눕는 두 죽음의 평행(21:23-26)과 길 가는 자들의 증언(21:29)과 악인의 성대한 장례

(21:32-33)로 해체한 뒤, "너희 대답은 거짓(maal)일 뿐이니라"(21:34)라는 판정으로 2차 논쟁 사이클을 닫는

욥의 반박이다.

한 문단: 재 무더기 위에서 욥이 입을 연다 — 위로하고 싶거든 들어라. 떨리는 손으로 그가 가리키는 곳을 카

메라가 따라간다. 늙은 악인의 마당, 줄지어 선 후손, 평안한 담장 안, 순산하는 암소, 양 떼처럼 쏟아져 나와

춤추는 아이들, 소고와 수금과 피리. 그 집에서 들리는 말 — "우리를 떠나소서, 섬긴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런데도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몇 번이나 보았는가, 너희는. 기름진 임종과 쓴 임종이 나란히 지나가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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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 위에 같은 흙이 덮인다. 길 가는 사람들이 끄덕이고, 골짜기에는 악인의 장례 행렬이 끝없이 줄을 잇는

다. 욥이 친구들에게 돌아선다 —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

소품·소재

재 무더기의 대면에서 악인의 집·들·골목·길·무덤까지 열리는 파노라마. 악기 셋과 젖·골수에서 흙·구더기

로 떨어지는 소품의 온도. maddua·kammah 두 의문사 기둥.

2 첫 느낌·분

위기

듣는 것이 위로라는 뒤집힘. 절규에서 르포의 음성으로. 11~12절의 환한 잔치가 1장과 겹치며 만드는 먹먹

함. 검증 요구 의문문의 밀도.

3 시작과 끝 위로(nichum) 인클루지오 — 2절 재정의 ↔ 34절 판정(maal). 청유에서 판결로, 청원자에서 판정자로.

4 등장인물·사

상

유일한 발화자 욥과 인용된 악인의 목소리(14~15절). 빌닷·소발 명제의 항목별 사실 대조. 16절의 거리두기

와 19~21절의 응보 회계 반박.

5 장면 컷 들으라(1~6)/번영 파노라마(7~16)/검증과 두 죽음(17~26)/판정(27~34) 4컷. 컷3의 두 폭 패널 — 같은 흙, 같

은 구더기.

6 의문·발견·

정보

kammah의 빈도 논법. 29절 여행자 증언 — 12:7 방법론의 사회 확장. 16절의 모순 같은 한 줄과 30절의 화

자 불명 미해결.

7 동영상 대면 → 악인의 마당과 골목 → 두 임종과 같은 흙 → 장례 행렬 → 대면 복귀,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

라", 암전.

8 초벌 제목·

부제

"몇 번인가 — 들으라, 그것이 위로다"

9 기도·내면 보이는 것과 배운 것이 어긋날 때 보이는 것을 깎아 온 나를 본다. 묻는 데까지만.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kammah, 단언에 빈도를 요구하다: 욥은 빌닷의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18:5-6)를 부정하지 않는

다. 같은 단어 ner를 들고 "꺼짐이 몇 번인가"(21:17)라고 묻는다. 단언과 단언의 충돌을 단언과 검증의 구도로

바꾸는 이 한 수가, 12:7의 "짐승에게 물어 보라"에서 시작된 욥의 관찰 방법론을 21:29의 "길 가는 사람들에

게 묻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보편 경험의 증언으로 완성한다.

2. 결 2 — 두 죽음의 평행, 인과 없는 결산: 기름진 임종(젖 가득한 그릇, 윤택한 골수)과 쓴 임종(행복을 맛보

지 못한 고통)이 나란히 제시되고, 결구는 하나다 — "이 둘이 매한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21:26). 두 생애의 결산이 도덕과 무관하게 갈리고 죽음만 공평하다는 이 관찰 앞에서, 친구들의

응보 회계는 구별할 항목을 잃는다.

3. 결 3 — nichum에서 maal로: 위로라는 단어가 장을 여닫는다. 2절은 위로를 재정의하고(듣는 것이 위로다),

34절은 위로를 판정한다(너희 대답은 maal — 단순 거짓이 아니라 신뢰의 배반). 그 사이 서른두 절은 전부 증

거 제출이다. 위로라는 이름으로 건넨 말이 배신이 될 수 있다는 판정은, 42:7에서 여호와께서 친구들에게 내

리실 판정과 같은 방향을 본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시 73:3-12 — 악인의 형통을 보고 흔들린 시인. 21장과 같은 관찰이 성소에서 다른 도착을 얻는 평행 본문.

렘 12:1-2 —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 선지자의 입에서 반복되는 maddua의 질문.

전 8:14 — 의인이 악인의 보응을 받는 헛됨 — 같은 무작위의 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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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3:14-15 —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 21:15 악인의 발화와 닿는 후대의 목소리.

욥 1:4-5 — 욥의 자녀들의 잔치 — 21:11-12의 춤·악기와 겹치는 잔상.

욥 42:7 —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 21:34의 판정이 권 끝

에서 받는 호응.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절에서 시작한다 — 들으라, 그것이 위로다. 위로의 방향이 뒤집히는 것을 천천히 받아들인다.

멈춤 1: 7절에서 멈춘다 — "어찌하여." 내가 한 번도 소리 내어 묻지 못한 질문이 본문 안에 있다.

멈춤 2: 11~12절에서 멈춘다 — 춤추는 아이들. 잃은 사람이 남의 잔치를 바라보는 시선을 따라가 본다.

멈춤 3: 26절에서 멈춘다 — 같은 흙, 같은 구더기. 회계가 멈추는 곳.

끝: 34절에서 멈춘다 — maal. 내가 건넨 위로의 말들을 하나씩 떠올린다.

F · 자족성 점검

[x] 2절↔34절 nichum—maal 인클루지오

[x] 대면—파노라마—검증—대면의 원환 구조 완결

[x] 18:5-6·18:19·20:5 단언과의 항목별 대조

[x] 두 죽음 평행 패널과 결구

[x] kammah 빈도 질문과 29절 증인 소환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흐름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과 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풍 속 응

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에서 21장은 논쟁 국면의 2차 사이클을 닫는 매듭이다. 좌표의 의미는 둘

이다. 첫째, 욥이 처음으로 자기 처지가 아니라 친구들의 교리 자체를 사실 관찰로 정면 반박하는 전환점 —

1:9에서 사탄이 욥의 경건에 던졌던 환원의 질문이, 이제 욥의 입을 통해 인과응보 신학 전체에 되돌아온다.

둘째, 21:7의 maddua는 시 73편과 렘 12:1과 전도서가 이어받을 정경의 긴 질문 계보의 한 결절이며, 21:34의

maal 판정은 42:7에서 여호와께서 친구들에게 내리실 "너희 말이 옳지 못함이니라"의 복선이다. 들음에서 봄

으로 가는 길 위에서, 21장은 '잘못 들은 교리'를 먼저 치우는 구간이다 — 거짓 답이 해체되어야 폭풍 속의 참

음성이 들릴 빈 곳이 생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탄식의 화자에서 관찰의 화자로 / 위로의 청(21:2 nichum)에서 거짓의 판정(21:34 maal)으로 / 단언의 신학에

서 빈도의 검증(kammah)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21장은 '교리가 사실을 재단하던' 국면에서 '사실이 교리를 심문하는' 국면으로 논쟁 전체

를 옮겨 놓는 운동이다. 다만 이 운동은 도착이 아니라 해체다 — 친구들의 회계가 무너진 빈 터에 욥이 세울

답은 아직 없고, 그 빈 터는 38장의 폭풍이 와서야 채워지기 시작한다. 21장의 벡터는 '들음에서 봄으로'의 긴

운동 가운데, 잘못 들은 것을 내려놓는 구간이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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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보고서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인과 회계가 무너진 뒤에도 신앙이 설 수 있는

가라는 본질이 움직인다. 욥의 관찰은 무신론의 재료가 될 수도 있었다 — 악인이 번영하고 그 입의 "섬긴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21:15)가 사실로 보상받는 세계라면. 그런데 욥은 그 길로 가지 않는다.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21:16)라고 거리를 두고,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않다는 한 줄을 끼워 둔다. 사

실을 깎아 교리를 지키는 친구들과, 교리를 깎아도 사실을 말하는 욥 — 이 갈림에서 본문이 보여 주는 것은,

정직한 관찰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한 방식이라는 결이다. 떨면서도(21:6) 본 것을 끝까지 말하는 사람

은, 위로의 말을 만들어 내는 사람보다 진실에 — 그리고 진실의 주인에게 — 더 가까이 서 있다. 그 거리의 차

이가 42:7의 판정에서 드러나게 된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보이는 사실이 배운 교리와 어긋날 때 — 사실을 깎을 것인가, 떨면서도 그 질문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갈 것

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악인의 형통을 설명할 답안을 주지 않는다. 다만 두 부류의

말하기를 나란히 보여 준다 — 현실을 회계장부에 맞춰 다듬는 말과, 장부가 찢어져도 본 것을 그대로 제출하

는 말. 그리고 위로에 관한 한 가지를 남긴다 —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21:2). 고통 곁에

서 말을 고르기 전에 끝까지 들어 본 적이 언제였는가. 위로라는 이름으로 건넨 말이 maal이 된 적은 없었는

가. 21장은 그 물음 앞에 독자를 세워 두고, 답 대신 떨면서 말하는 한 사람의 옆모습을 보여 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사실로 반박당한 교리는 물러서는 대신 더 사나워진다 — 엘리바스가 이제 욥

의 죄목을 만들어 내기 시작한다(22:5-9).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kammah — 몇 번인가.

미해결 질문

욥기 2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2절) — 듣는 것이 어떻게 위로가 되는가?

위로(nichum)의 재정의처럼 들리는 발화. 말로 하는 위로가 전부 실패한 뒤에 나온 이 요구의 무게는 어디

까지인가. 보존.

Q2. 번영 묘사 한가운데의 16절 —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는 무엇을 지키는 한 줄인

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하면서도 형통의 출처가 그들 자신이 아님을 끼워 둠. 모순인가, 욥의 신앙이 남긴 단

서인가. 보존.

Q3. 19~21절 — 욥은 '자손에게 갚으심' 교리를 부정하는가, 수정을 요구하는가?

교리를 인용한 뒤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라"고 요구함. 응보 자체의 부정인지, 응보의 수신인을 따지는 정

밀화인지 본문은 판정하지 않음. 보존.

• 

• 

• 

161



Q4. 22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는 친구들을 겨눈 반문인가, 욥 자신의 한계 고백인가?

인과 도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규정하는 시도를 뒤집는 독법과, 관찰의 끝에서 욥이 자기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독법이 모두 열려 있음. 보존.

Q5. 30절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는 누구의 말인가?

욥 자신의 양보인가, 28절처럼 친구들 논리의 인용인가, 종말로 미룬 유보인가 — 화자 표시가 없음. 보존.

Q6. 두 죽음의 평행(23~26절)은 인과 부재의 관찰에서 멈추는가, 죽음 너머의 질문을 여는가?

매한가지로 흙에 눕는다는 결산이 19:25-27("내 눈으로 그를 보리라")의 잔향과 어떤 거리에 있는지 — 관

찰 단계에서는 측정하지 않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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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22장

JOB-022  ·  시가서  ·  히브리어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22:3)라는 엘리바스의 질문이 1:8에서 욥

을 기뻐하며 자랑하시던 여호와의 음성과 — 독자만 아는 방식으로 — 충돌하고, 까닭 없이

(chinnam)라는 욥기의 핵심어가 고발의 언어로 옮겨 가며, 증거 없는 죄목 목록 위에 "전능자

가 네 보화가 되시리니"(22:25)라는 화자의 의도를 넘어서는 문장이 얹히는 — 교리가 사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3차 변론의 개막.

관찰된 사실

욥기 2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잿더미의 대화 현장 — 발화자는 데만 사람 엘리바스(3차 변론, 3차 사이클 개막), 청자 욥은 침묵.

말로 세워지는 수직 세트: 위 — 높은 하늘·우두머리 별·빽빽한 구름·둥근 하늘(12~14절) / 아래 — 올무·어

둠·홍수(10~11절), 티끌·계곡의 돌(24절).

소품(전반·고발): 볼모(담보물), 벗긴 의복, 물, 음식, 토지, 과부의 빈손, 고아의 꺾인 팔(6~9절) — 채무와

끼니의 세계.

소품(후반·권면): 보화(betser), 오빌의 금, 계곡의 돌, 고귀한 은, 빛(24~25·28절).

소재: 유익(sakan)·기쁨·이익, 경외·책망·심문, 화목·평안·교훈, 기도·서원·겸손, 깨끗한 손.

4절의 반어("네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 심문하시겠느냐")가 독자에게는 1~2장의 사실 진술로

읽히는 이중 노출.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추정이 단정으로 바뀌는 냉기 —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5절).

본 적 없는 일을 본 것처럼 말하는 영탄 어미("~하였구나", "~하는구나", 6~9절) — 목격담의 형식을 빌린

고발.

21~30절 권면의 아름다움과 6~9절 전제의 거짓 사이 불일치 — 가장 빛나는 문장이 가장 어긋난 토대 위

에.

수사 질문 연발(2~5절)에서 평서문 단정으로 떨어지는 온도 변화.

12절의 거리감 — 별보다 높은 곳에서 장부를 검토하는 하나님像(엘리바스의 그림)과 38장의 폭풍 강림

(책의 그림)의 대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2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 무익의 명

제로 개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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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절: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 깨끗한 손

의 구원 효력으로 종결.

시작(사람의 의는 하나님께 무익)과 끝(깨끗한 손이 남까지 건짐)이 화자 자신의 틀 안에서 충돌.

30절은 42:8-10에서 욥의 중보로 엘리바스 자신이 건짐받으며 성취 — 화자가 모른 채 발음한 자기 결말.

역할의 이동: 추궁(2~5) → 영탄 고발(6~11) → 논증(12~20) → 명령·약속(21~30), 검사에서 전도자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엘리바스(발화자), 욥(침묵하는 청자), 높은 하늘의 하나님(말 속), 6~9절의 가해자 욥(본문 어디에도

근거 없는 인물 — 29:12-13·31:16-22와 정반대), 헐벗은 자·목마른 자·주린 자·과부·고아, 옛적 악인들과

홍수 세대(15~17절), 멸망을 보고 웃는 의인들(19~20절).

상황: 3차 사이클 개막 — 21장의 반례(악인의 형통) 앞에서 교리가 사실 수정 대신 사실 제작을 고름.

사상: 2~3절의 무익 명제 — 사람의 의가 하나님께 기쁨도 이익도 못 드린다는 단언. 1:9(사탄)와 방향은 반

대이나 둘 다 '이익 없이 서로 기뻐하는 관계'의 가능성을 지움.

13:7("하나님을 위하여 거짓을 말하려느냐")에서 욥이 미리 명명한 일이 22장에서 사건이 됨.

21절 — 유익의 계산(sakan, 2절)으로 연 변론이 친밀·평안(shalam)의 권면으로 꺾이는 언어적 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5절): 무익의 신학과 단정의 개막 — 수사 질문 연발이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에 도달.

컷 2 (6~11절): 증거 없는 죄목 목록과 선고 — chinnam의 볼모, 벗긴 의복, 거절한 물과 음식, 과부·고아,

"그러므로" 올무·어둠·홍수.

컷 3 (12~20절): 높은 하늘과 옛적 길 — 우두머리 별, 욥이 하지 않은 말의 인용(13~14절), 홍수 세대,

21:14-16의 복창(17~18절), 의인의 웃음.

컷 4 (21~30절): 회개 권면과 조건부 약속 — 화목·교훈·돌아옴, 오빌의 금과 티끌, 전능자 보화, 기도·서원·

빛·겸손, 깨끗한 손.

컷 2와 컷 4의 거울 대칭: 빼앗았다는 물건들(의복·물·음식·토지) ↔ 내려놓고 받으라는 물건들(금·은·보화·

빛).

11절의 홍수(욥에게 내린 선고)와 16절의 강물(홍수 세대의 운명)이 같은 물 이미지로 연결 — 욥을 노아

이전 세대 옆에 앉히는 배치.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sakan(כַן .유익하다·쓸모 있다. 2절에서 두 번, 21절에서 동일 계열 재등장 — (סתָּ

chinnam(חִ�תָּם) — 까닭 없이·값 없이. 6절. 1:9(사탄의 의심)·2:3(여호와의 시인)·9:17(욥의 항변)에 이은 고발

용법.

chavol(בַל .볼모 잡다·전당 잡다. 6절. 채무 관습의 전문 용어 — (חתָּ

almanah(נתָּה .고아. 9절. 율법이 짝으로 보호를 명하는 대상(신 24:17) — (יתָּתוֹם)과부. 9절. / yatom — (אַלְמתָּ

betser(ֶ�צֶר) — 보화·금괴. 24·25절. 구약에서 드문 단어가 연달아 두 번.

ophir(אוֹפִיר) — 오빌. 24절. 최상급 금의 산지(왕상 9:28).

naqi(נתָּקִי) — 죄 없는 자·결백한 자. 19·30절. / shaddai(ַ�ַ�י) — 전능자. 3·17·23·25·2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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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3차 사이클 개막 — 1차(4~14장)·2차(15~21장)를 지나며 짧아지고 거칠어진 변론이 증거 제작 단계에 도

달. 이후 25장은 여섯 절, 소발은 침묵.

인용 날조: 13~14절의 "네 말은 …"은 욥이 한 적 없는 말 — 욥의 실제 항변(7:17-20, 하나님이 너무 빠짐

없이 보심)과 정반대.

복창의 수사: 22:17 = 21:14-15(욥이 인용한 악인의 말), 22:18b = 21:16b("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

라") — 인용 표시 없는 전유, 상대의 어휘로 상대를 기소.

죄목 목록(6~9절)은 사회 최약자 보호의 최소선(전당 의복·물·음식·과부·고아)을 고른 최고 수위의 목록

— 5절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에 걸맞은 규모로 제작.

22:3 ↔ 1:8 —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냐'는 단언과 여호와의 자랑이 독자만 아는 방식으로 충돌(드라마틱

아이러니).

22:30 ↔ 42:8-10 — 깨끗한 손의 건짐이 화자 자신에게 성취되는 복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전당(볼모) 제도 — 겉옷을 담보로 잡는 관습이 고대 근동 차용 문서들에 나타나며, 율법은 해 지기 전 반

환(출 22:26-27)·과부 의복 금지(신 24:17)로 한계선을 둠 — 배경.

'까닭 없이 잡은 볼모'(22:6) — 빚이라는 까닭조차 없는 압류, 제도의 형식을 빌린 약탈이라는 함의 — 배

경.

오빌의 금 — 금 산지의 대명사(왕상 9:28), 당시 가치 척도의 정점 — 배경.

홍수 전승 — 22:15-16의 '강물로 함몰된 터'는 창 6~7장의 홍수 세대를 떠올리게 함 — 배경.

고대 근동 천문 종교의 별 숭배 배경에서, 22:12의 별은 신격이 아니라 높이의 척도로만 등장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22:3 ↔ 욥 1:8 (인간의 의가 주는 기쁨의 부정 ↔ 여호와의 자랑과 기뻐하심)

욥 22:6 ↔ 욥 1:9; 2:3; 9:17 (chinnam의 네 화자 — 사탄·여호와·욥·엘리바스)

욥 22:9 ↔ 욥 29:12-13; 31:16-22 (날조된 죄목 ↔ 욥의 실제 행적 맹세)

욥 22:13-14 ↔ 욥 7:17-20 (하지 않은 말의 인용 ↔ 실제로는 '너무 보신다'는 항변)

욥 22:17-18 ↔ 욥 21:14-16 (악인의 말과 욥의 문장을 받아 되돌리는 복창)

욥 22:27·30 ↔ 욥 42:8-10 (기도의 응답·깨끗한 손의 건짐 — 엘리바스 자신에게 성취)

욥 22:6 ↔ 출 22:26-27; 신 24:10-13,17 (전당 잡은 의복 규정)

욥 22:15-16 ↔ 창 6~7장 (홍수 세대)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잿더미.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일어선다. 질문이 연발된다 —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질

문이 멈추고 단정이 떨어진다 —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말이 만드는 환영들: 겉옷을 빼앗기는 사람, 빈손의

과부, 꺾이는 고아의 팔 — 전부 욥의 얼굴을 한 가해자의 장면들, 그 위로 29장의 진짜 기억이 흐릿하게 겹친

다. 카메라가 솟구친다 — 높은 하늘, 우두머리 별, 빽빽한 구름. 그 높이에서 내려다본 지상에서 홍수가 옛적

길을 지운다. 음악이 부드러워진다 —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오빌의 금이 계곡의 돌 위로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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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한 문장이 빛난다 —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마지막 컷 —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

을 받으리라." 누구의 손이 누구를 건질지는 42장이 안다.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까닭 없는 볼모 — 교리가 증거를 만들 때"

초벌 부제: "악인의 형통이라는 반례 앞에서 사실 수정 대신 사실 제작을 고르는 3차 변론의 개막 — 날조

된 죄목 목록 위에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리니'(22:25)라는 화자를 넘어서는 문장이 얹히고, '깨끗한 손

의 건짐'(22:30)이 42장의 중보 아이러니를 미리 발음하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복창의 수사 + 인용 날조 + 전당 제도 배경 + chinnam 전이 경로)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22:6-9의 죄목을 '무고죄'라는 윤리 교훈이나 설교 적용으로 확장하지 않고, 29·31장과의 본문 내 대조 관

찰로만 둠.

22:25("전능자가 네 보화")를 '참된 보화' 류의 교리 명제로 일반화하지 않고, 화자의 의도를 넘어서는 문장

이라는 문학 관찰로 보존.

22:30과 42:8-10의 연결을 예표론 도식으로 굳히지 않고, 같은 책 안의 어휘·상황 호응 관찰로만 기록.

22:12-14의 '먼 하나님' 묘사를 신론 비판으로 단정하지 않고, 38장의 폭풍 강림과의 대비 관찰로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22장은 데만 사람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으로 3차 사이클을 열며,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

익하게 하겠느냐"(22:2, sakan)라는 무익의 명제에서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22:5)라는 단정으로 건너간 뒤,

까닭 없이(chinnam) 잡은 볼모·벗긴 의복·거절한 물과 음식·과부와 고아라는 증거 없는 죄목 목록(22:6-9)과

욥이 한 적 없는 말의 인용(22:13-14)으로 존재하지 않는 죄인을 제작하고, 21장의 욥의 문장을 그대로 받아

되돌린(22:17-18) 다음,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22:25)와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

리라"(22:30)는 — 화자의 의도를 넘어 42장에서 화자 자신에게 성취될 — 약속들로 닫히는 장이다.

한 문단: 잿더미에서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일어선다. 질문이 연발되다가 단정이 떨어진다 — "네 죄악이 끝

이 없느니라." 그리고 목격담의 어미로, 일어난 적 없는 장면들이 낭독된다 — 빼앗긴 겉옷, 거절당한 물 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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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빈손의 과부, 꺾인 고아의 팔. 카메라가 우두머리 별의 높이까지 솟았다가 홍수에 잠긴 옛적 길로 떨어지

고, 음악이 갑자기 부드러워진다 —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오빌의 금을 티끌로 여기라는 권면

너머에서 한 문장이 빛난다 —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그리고 마지막 약속 — 깨끗한 손이 죄 없지 않

은 자까지 건지리라. 그 약속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성취될지는, 화자만 모른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

품·소재

잿더미 위의 말의 법정. 높은 하늘·우두머리 별과 올무·홍수·티끌의 수직 세트. 고발의 소품(의복·물·음

식)에서 권면의 소품(금·은·보화)으로.

2 첫 느낌·분위기 추정이 단정으로 바뀌는 냉기. 본 것처럼 말하는 영탄 어미. 아름다운 권면과 거짓 전제의 불일치.

3 시작과 끝 무익의 명제(2절) ↔ 깨끗한 손의 구원 효력(30절) — 화자의 틀 안에서 서로 충돌. 30절은 42:8-10의 복

선.

4 등장인물·사상 엘리바스, 침묵하는 욥, 그리고 본문 어디에도 근거 없는 '가해자 욥'. 무익의 신학이 이익 없이 기뻐하는

관계의 가능성을 지움.

5 장면 컷 질문(1~5)/기소(6~11)/논증(12~20)/권면(21~30) 4컷. 컷 2와 컷 4의 거울 대칭, 11절과 16절의 물 이미지

연결.

6 의문·발견·정

보

chinnam의 네 화자 경로. 13~14절 인용 날조. 22:17-18의 21장 복창. 전당 제도와 오빌의 금 배경.

7 동영상 질문 연발 → 단정 → 일어난 적 없는 장면들 → 별의 높이와 홍수 → 부드러워지는 권면 → 화자보다 멀

리 가는 약속, 암전.

8 초벌 제목·부제 "까닭 없는 볼모 — 교리가 증거를 만들 때"

9 기도·내면 틀을 고치는 대신 사람의 기록을 고쳐 쓰고 싶어 하는 내 안의 갈림길을 본다. 거기까지만 아뢴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chinnam, 핵심어의 전이: '까닭 없이'라는 부사가 욥기 안에서 네 입을 거친다. 사탄의 의심(1:9), 여

호와의 시인(2:3), 욥의 항변(9:17), 그리고 엘리바스의 고발(22:6). 욥의 경외가 까닭 없는지 묻던 단어가, 이제

욥의 죄를 까닭 없다고 단정하는 문장에 쓰인다. 한 단어의 이동 경로가 논쟁 전체의 국면 변화를 표시한다.

2. 결 2 — 복창과 제작의 수사: 엘리바스는 욥의 직전 변론(21:14-16)을 인용 표시 없이 받아 욥에게 되돌리고

(22:17-18), 욥이 한 적 없는 말을 욥의 발언으로 기록하며(22:13-14), 욥이 행한 적 없는 일을 목격담의 어미로

낭독한다(22:6-9). 21장의 반례 앞에서 교리가 고를 수 있었던 두 길 — 사실 수정과 사실 제작 — 가운데 후자

가 선택된 결과다. 욥이 13:7에서 미리 이름 붙인 일("하나님을 위하여 거짓을 말하려느냐")이 그대로 일어난

다.

3. 결 3 — 화자보다 큰 문장: 가장 어긋난 변론의 한가운데에 책 전체에서 손꼽게 빛나는 문장들이 놓인다.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22:25),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22:27), "네 손이 깨끗함

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22:30). 셋 다 42장에서 사실이 되는데 — 엘리바스가 그린 방향이 아니라

그를 뒤집는 방향으로다. 기도하고 들으심을 입는 깨끗한 손은 회개한 욥이 아니라 무고당한 욥의 것이고, 그

손이 건지는 '죄 없지 않은 자'에는 엘리바스 자신이 들어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1:8 — 여호와께서 욥을 기뻐하며 자랑하시던 장면. 22:3의 '무슨 기쁨이냐'와 독자만 아는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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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 21:14-16 — 욥이 인용한 악인의 말과 욥의 문장 — 22:17-18이 받아 되돌리는 원문.

욥 29:12-13; 31:16-22 — 빈민과 고아를 건지고 과부를 돌본 욥의 행적 맹세 — 22:6-9 죄목의 정반대.

욥 42:8-10 —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 22:27·30의 약속이 화자 자신에게 성취됨.

출 22:26-27; 신 24:10-13,17 — 전당 잡은 의복의 반환 규정 — 22:6이 전제하는 최소선.

창 6~7장 — 강물로 함몰된 옛적 길(22:15-16)이 떠올리게 하는 홍수 세대.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3절의 질문에서 시작한다 — 내 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말을, 1:8을 기억하며 듣는

다.

멈춤 1: 5절에서 멈춘다 — 추정이 단정으로 바뀌는 순간의 온도를 느낀다.

멈춤 2: 7절에서 멈춘다 — 물 한 모금. 고발의 최소 단위 앞에서, 재 가운데 앉은 청자의 침묵을 듣는다.

멈춤 3: 25절에서 멈춘다 —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이 문장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를 기억한 채

로 읽는다.

끝: 30절에서 멈춘다 — 깨끗한 손의 건짐. 42장을 아는 채로, 화자가 모르는 결말을 미리 본다.

F · 자족성 점검

[x] 2절↔30절 무익 명제—구원 효력의 충돌 구도

[x] 질문—기소—논증—권면 4컷 완결

[x] chinnam 전이 경로(1:9 → 2:3 → 9:17 → 22:6)

[x] 21장 복창(22:17-18)과 인용 날조(22:13-14)의 수사 관찰

[x] 22:25·27·30과 42:8-10의 호응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흐름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과 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풍 속 응

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에서 22장은 두 번째 국면의 마지막 굽이, 곧 3차 변론 사이클의 입구다.

인과응보 교리는 1차에서 위로의 옷을 입었고 2차에서 위협의 옷으로 갈아입었으며, 21장의 반례에 부딪힌 3

차에서 마지막 단계에 이른다 — 교리를 지키기 위해 사실을 제작하는 단계. 이 단계가 노출된 뒤 친구들의 말

은 급격히 마르고(빌닷의 25장은 여섯 절, 소발은 침묵), 논쟁 축은 와해를 향해 기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22장은 '의인을 무고하는 경건한 입'이라는 형상을 정경 안에 들여놓는 좌표이며, 그 형상의 끝에서 무고당한

의인이 무고한 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림(42:8-10)이 기다린다 — 22:30이 미리 발음해 둔 결말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추정에서 단정으로(22:5) / 교리 수호에서 사실 제작으로(22:6-9, 13-14) / 그리고 거짓 변론의 한가운데서, 화

자의 의도를 넘어 42장을 향해 출발하는 문장들로(22:25·27·30).

한 화살표로 좁히면, 22장은 '반례 앞에 선 교리'가 자기를 지키려고 현실을 다시 쓰는 운동이다. 그러나 본문

은 그 운동 위에 다른 운동 하나를 겹쳐 둔다 — 거짓 증인의 입에 맡겨진 참 문장들이 화자를 추월해 책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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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먼저 가는 운동. 22장의 벡터는 이중이다. 엘리바스의 말은 욥을 향해 떨어지고, 그 말 속의 약속은 엘리

바스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사람이 친구를 무고하는 이야기다. 수면 아래에서는 두 개의 신학이 충돌한다. 엘리바스의 신학에

서 하나님은 우두머리 별보다 높은 곳에서 상벌 장부를 집행하시는 분이고, 사람의 의는 그분께 아무 기쁨도

드리지 못한다(22:2-3, 12). 이 틀 안에서 설명되지 않는 고난은 틀의 오류가 아니라 숨겨진 죄의 증거여야 하

므로, 죄가 관찰되지 않으면 작성되어야 한다 — 6~9절의 목록은 그 신학의 논리적 종착지다. 그런데 독자는 1

장에서 다른 그림을 보았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온전함을 기뻐하시며 천상 회의에서 먼저 자랑하셨다(1:8).

사람의 의가 하늘에 기쁨이 된다는 것 — 엘리바스의 체계가 상상하지 못하는 바로 그 일이 욥기의 출발점이

었다.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은 결국 관계의 본질이다. 장부의 하나님인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인가. 22장

은 전자의 신학이 자기 논리를 끝까지 밀고 갈 때 무엇이 부서지는지를 — 사실이,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부서진다는 것을 — 보여 주는 깊은 물길이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설명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나는 무엇을 고쳐 왔는가 — 내 틀인가, 그 사람의 기록인가. "네 악이 크지 아니하

냐"라고 말하는 쉬운 길과, "모르겠다"라고 머무는 어려운 길 가운데서.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엘리바스를 정죄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 그의 권면 문

장들이 여전히 아름답다는 사실이 오히려 독자를 불편하게 한다. 22장이 보여 주는 것은 악의가 아니라 경로

다. 교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교리가 부서지는 것보다 한 사람이 부서지는 쪽을 고르게 되기까지의 경로. 그

길의 어귀는 언제나 사소하다 — 본 적 없는 일을 본 것처럼 말하는 어미 하나. 22장은 그 어미가 어디까지 가

는지를 끝까지 따라가 보여 준 다음, 독자의 입가에 같은 어미가 맺힌 적 없는지 조용히 묻는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기소장을 받은 사람이 고발자가 아니라 재판장을 찾아 떠난다 — "내가 어찌하

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23:3), 그러나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23:8).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chinnam — 까닭 없이, 이번에는 고발의 입에서.

미해결 질문

욥기 2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chinnam(까닭 없이)은 어떻게 사탄의 의심(1:9)과 여호와의 시인(2:3)을 지나 엘리바스의 고발(22:6)에

이르렀는가?

같은 부사가 의심—시인—항변(9:17)—고발의 네 입을 거친다. 엘리바스는 천상 장면을 모르는 채 이 단어

를 골랐다. 우연인지 책의 설계인지 본문은 밝히지 않는다. 보존.

Q2. 13~14절의 인용 — 욥이 한 적 없는 말은 어디서 왔는가?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 욥의 실제 항변(7:17-20)과 정반대다. 제작인가, 21장

의 곡해인가, 엘리바스 자신의 신학이 투사된 것인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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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22:18b가 21:16b를 거의 글자 그대로 받는 복창은 인용인가, 조롱인가, 무의식의 메아리인가?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 욥의 문장이 인용 표시 없이 엘리바스의 입으로 옮겨 간다. 이 전유의

의도는 미해결. 보존.

Q4. 22:3("무슨 기쁨이 있겠으며")과 1:8의 자랑 — 책은 이 충돌을 어디까지 의도했는가?

여호와는 욥을 기뻐하며 먼저 거론하셨다. 엘리바스의 신학에는 그 기쁨이 들어설 칸이 없다. 독자만 보는

이 간극의 무게는 미해결. 보존.

Q5. 가장 거짓된 전제 위에서 발화된 22:25("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말의 진실이 화자의 진실보다 클 수 있는가 — 책이 거짓 증인의 입에 참 문장을 맡긴 까닭은 미해결. 보존.

Q6. 22:30의 naqi(죄 없는 자) —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에서 건짐받는 이는 누구인가?

난해 구문이며 고대 역본들의 독법이 갈린다. 42:8-10에서 욥의 중보로 엘리바스가 건짐받는 결말과의 호

응은 관찰되나, 화자가 가리킨 대상은 미해결.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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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23장

JOB-023  ·  시가서  ·  히브리어

엘리바스의 "화목하라"(22:21)에 답하는 대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23:3)로 직행한 욥이, 앞·뒤·왼쪽·오른쪽 사방에서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서도

(23:8-9)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

리라"(23:10)를 발화하는 — 부재와 신뢰가 한 호흡에 공존하고, 두려움의 까닭이 어둠이 아니

라 하나님 자신임이 가려지는(23:17) 탄원의 시.

관찰된 사실

욥기 2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실제 배경(잿더미 마당, 친구들)은 본문에 등장하지 않음. 욥이 발화로 세우는 가정법 공간 둘 — 3절 "그의

처소"(법정)와 8~9절 사방의 탐색로.

22장의 발화자 엘리바스가 23장 어디에도 호명되지 않음 — 몸의 방향이 친구들에게서 하나님 쪽으로 돌

아간 무대.

소품(전반): 무게의 저울(2절 —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 진술과 변론으로 채워지는 입(4절), 심판자의 법

정(7절).

소품(후반): 단련(bachan)과 순금(zahav)이 불러오는 제련 공방(10절), 발과 걸음과 길(11절), 정한 음식과

말씀의 밥상(12절), 어둠과 흑암(17절).

방위 패턴: 앞(qedem·동)·뒤(achor·서)·왼쪽(semol·북)·오른쪽(yamin·남) — 네 방위가 각 한 번씩, 네 개의

부정과 짝을 이루는 전수 조사(8~9절).

소재: 반항(meri)·근심(siach)·탄식(anachah), 발견(matsa), 소원 어법(mi-yitten), 변론(mishpat), 단련·순금,

일정하신 뜻(b'echad), 작정, 떨림, 흑암(ophel).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16·19장의 절규보다 가라앉은 어조 — 혼잣말 같은 기도. 그러나 2절의 "반항하는 마음"이 표면 아래 깔려

잔잔하지 않은 잔잔함.

6절의 안도 — 9:34의 막대기 공포가 "힘으로 다투지 않으시고 들으시리라"의 신뢰로 달라져 있음. 과정은

생략, 결과만 제시.

8~9절 — 완전한 공백이 아니라 '만나지지 않음'의 묘사. 기척(일하심·돌이키심)은 있으나 얼굴이 없음.

명도 설계: 사방의 잿빛과 17절의 흑암 한가운데 10절의 금빛 한 점.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2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

거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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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무엇이 나를 누르는가'(무게)에서 '무엇이 나를 떨게 하는가'(대면)로 이동 — 답은 양쪽 다 하나님 쪽.

17절은 부정문의 열린 종결 — 24:1 "어찌하여"로 곧장 이어지는 쉼표형 마무리. 표제(대답)와 내용(비대

답)의 어긋남이 장 전체의 틀.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화자 욥, 하나님(전체가 3인칭 '그' — 호격 '주여' 0회, 13:22의 2인칭 호소와 대비), 심판자(7절), 호명

되지 않는 친구들.

상황: 가정법 법정의 절차 설계(4~5절 진술→변론→청취→이해), 법정의 성격 규정(6~7절 — 힘이 아니라

들으심, 정직한 자의 변론 보장).

사상: 부재(8~9절)와 신뢰(10절)의 동시성 — 서로를 지우지 않음. '뜻의 일정하심'(13~14절)이 신뢰의 근거

이자 떨림의 근거가 되는 양면(15절 "그러므로").

12절 — 들리지 않는 분의 말씀을 정한 음식(choq)보다 귀히 여겨 온 과거형의 식탁.

11절 — 사방으로 헛걸음한 발과 평생 그분의 보폭을 따라온 발, 같은 발의 두 이력.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7절): 법정을 찾아서 — 반항과 근심의 자백, 소원 어법의 갈망, 변론 절차 설계, 들으심의 확신.

컷 2 (8~9절): 사방 탐색 — 동서북남 전수 조사, 네 번의 부정.

컷 3 (10~12절): 그러나 그가 아신다 — 단련과 순금, 지켜 온 걸음, 말씀의 밥상.

컷 4 (13~17절): 일정하신 뜻 앞에서 — 돌이킬 수 없는 작정, 떨림, 두려움의 출처 규명.

경첩 둘: 10절 "그러나"(부재→신뢰), 13절 "그는"(신뢰→떨림). 부재—신뢰—떨림—규명의 갈지자 행로.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meri(מְרִי) — 반항·완고. 2절. / siach(ַשִׂיח) — 근심·토로. 2절(7:13, 9:27, 10:1과 같은 계열).

anachah(ה .누가 주랴', 소원 어법. 3절' — (מִי־יִֵ�ן)탄식. 2절. / mi-yitten — (אֲנתָּחתָּ

matsa(צתָּא .송사·사정·재판. 4절 — (מְִ��תָּט)발견하다·만나다. 3절. / mishpat — (מתָּ

bachan(חַן ב)시험하다·단련하다, 금속 감정의 동사. 10절. / zahav — (�תָּ .금·순금. 10절 — (זתָּהתָּ

derek(ְֶ�רֶך) — 길. 10·11절. / choq(ֹחק) — 정해진 몫·분량("정한 음식"). 12절.

b'echad(ד .하나에 (계시니)', 난해 구문 — "뜻이 일정하시니"(개역개정) 등 번역 갈림. 13절' — (בְאֶחתָּ

ophel(אפֶֹל) — 짙은 흑암. 17절(3:6, 10:22, 28:3). / 방위 4어: qedem(앞·동)·achor(뒤·서)·semol(왼·

북)·yamin(오른·남). 8~9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사방 탐색의 공간 시학 — 네 방위와 네 부정의 일대일 대응(8~9절). 수평 전수 조사의 형식적 완결.

금 어휘의 되받기 — 22:24~25(엘리바스: 보화를 버리라,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리라)에 대한 23:10(욥:

단련 후에 순금으로 나오리라)의 응답. 보상의 금에서 존재의 금으로.

비대답의 구조 —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라는 표제 아래 엘리바스를 겨눈 문장 0건. 응수의 생략이 응수

가 되는 배치.

경첩 접속 — 10절 "그러나"가 부재와 신뢰를, 13절이 신뢰와 떨림을 잇는 이중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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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칭 일관 — 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그'로만 발화됨. 호격 부재가 부재 체험의 언어 형식과 호응.

열린 종결 — 17절 부정문으로 끝나 24:1 "어찌하여"로 이월되는 미완의 닫음(23~24장 한 발언).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메소포타미아 개인 탄원 기도문의 '신의 얼굴을 찾으나 만나지 못함' 모티프 — 신의 부재 토로가 고대 근

동 기도 언어의 공통 주제 — 배경.

소송(rib) 양식 — 고소·진술·변론·판결의 법정 틀이 고대 근동 법 문화에서 옴 — 배경.

금 제련(도가니 정련) — 시험·정화의 은유로 성경 안팎(잠 17:3, 슥 13:9)과 고대 근동 야금술에 공유됨 —

배경.

히브리어 방위 체계 — 해 뜨는 동쪽을 마주 본 기준(앞=동, 뒤=서, 왼=북, 오른=남)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23:8-9 ↔ 시 139:7-10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 편재의 고백이 부재의 체험으로 뒤집힌 사

방 언어)

욥 23:6 ↔ 욥 9:32-35 (막대기의 공포 — 힘으로 누르지 않으시리라는 신뢰로 자란 거리)

욥 23:4-5 ↔ 욥 13:3,22 (전능자와 변론하기를 원하노라 — 법정 갈망의 앞선 표현)

욥 23:10 ↔ 욥 22:24-25 (엘리바스의 보화 약속과 욥의 순금 — 어휘의 되받기)

욥 23:3 ↔ 욥 38:1 (찾는 자의 갈망과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는 응답 — 방향 역전)

욥 23:10 ↔ 잠 17:3 · 벧전 1:6-7 (도가니·풀무·불로 연단한 금 — 제련 모티프의 정경 내 메아리)

욥 23:12 ↔ 신 8:3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 말씀과 양식의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잿더미 마당, 엘리바스의 마지막 말이 흩어진다. 욥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입을 연다 — "오늘도 내게 반항하

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그가 말로 세우는 법정이 반투명하게 지어진다 — 보좌, 진술, 변론, 기다려지는 판

결문.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법정이 흩어지고 카메라가 욥을 축으로 돈다. 동쪽 빈 지평선, 서쪽 기우

는 해, 북쪽 일하시는 기척, 남쪽 스치는 옷자락 — 얼굴은 없다. 어두워지는 화면에 금빛 한 점 —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포개 온 발자국, 말씀이 놓인 밥상이 지나가고, 돌이킬 수 없는 작정이

천체처럼 돌며 지나간다. 그 아래서 욥이 떤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 아니로다." 문장이 끝나기

전에 24장으로 끊기듯 넘어간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사방의 부재, 정중앙의 순금 —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초벌 부제: "엘리바스의 '화목하라'에 '어디 계신지 모른다'로 응답한 욥이 사방 탐색의 부재를 통과해 '그가

나를 아신다'에 도착하고, 그 신뢰의 근거인 일정하신 뜻 앞에서 다시 떠는 — 탄원과 신뢰가 한 호흡인 발

언의 전반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6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사방 탐색의 공간 시학 + 금 어휘 되받기 + 비대답 구조 + ANE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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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8~9절의 부재 체험을 '영혼의 어두운 밤' 같은 영성 신학의 틀이나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는 교리 명제로

확장하지 않고 본문의 탐색 묘사로만 둠.

10절의 단련-순금을 '고난은 축복'이라는 적용 공식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욥 자신의 발화로 보존.

13절 b'echad의 난해 구문을 신론 교리의 증빙으로 쓰지 않고 번역 갈림의 관찰로 보존.

17절의 번역 갈림(두려움의 까닭 부정 / 어둠 앞에서 끊어지지 않음)을 판정하지 않고 미해결로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23장은 엘리바스의 "화목하라"(22:21)에 대해 친구를 겨눈 변론을 접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23:3)로 직행한 욥이, 공정한 청문에 대한 확신(23:4~7 — "도리어 내 말

을 들으시리라")과 사방 탐색의 부재(23:8~9 — 앞·뒤·왼쪽·오른쪽 네 방위와 네 부정)를 통과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bachan) 후에는 내가 순금(zahav) 같이 되어 나오리라"(23:10)에 도착

하고, 그 신뢰의 근거인 일정하신 뜻(23:13~14, b'echad) 앞에서 도리어 떨며 두려움의 출처가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가려내는(23:15~17) 탄원·신뢰 고백의 시다.

한 문단: 잿더미 마당에서 엘리바스의 처방이 흩어진다. 욥은 반박하는 대신 주소를 묻는다 — 그분이 어디 계

신지부터 모르겠다고. 말로 법정을 세우고(진술, 변론, 판결 청취), 그 법정의 성격을 먼저 정한다 — 힘으로 누

르지 않으시고 들으시리라. 그리고 떠난 탐색이 동서북남을 다 돈다. 기척은 있는데 얼굴이 없다. 빈손으로 돌

아온 입에서 뜻밖의 문장이 나온다 —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찾는 방향이 막힌 곳에서 아는

방향이 열린다. 그러나 신뢰의 토대였던 일정하심이 곧 떨림의 토대가 되고, 욥은 둘 다 쥔 채로 마지막 구분

하나를 남긴다 — 나를 떨게 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라고. 문장은 닫히지 않은 채 24장으로 흘러

간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실제 마당은 비가시화, 말로 세운 두 공간(처소·사방 탐색로). 법정의 소품에서 광야의 소품으로. 네 방

위의 전수 조사.

2 첫 느낌·분위기 눌러 둔 물살의 차분함. 9:34와 달라진 6절의 신뢰. '만나지지 않음'의 촬영. 잿빛 사방 속 10절의 금빛

한 점.

3 시작과 끝 무게의 문장(2절)에서 두려움의 출처 규명(17절)으로. 열린 부정문의 쉼표형 종결. 대답이라 불리는 비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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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4 등장인물·사상 3인칭 '그'로만 발화되는 하나님, 호명되지 않는 친구들. 부재와 신뢰의 동시성, 일정하심의 양면(위로/

공포).

5 장면 컷 갈망(1~7)/탐색(8~9)/신뢰(10~12)/떨림(13~17) 4컷. 경첩 둘 — 10절 "그러나", 13절 "그는".

6 의문·발견·정보 금 어휘의 되받기(22:24-25↔23:10). 비대답의 구조. b'echad·17절 번역 갈림. 시 139편과의 사방 언어

대조.

7 동영상 말로 세운 법정 → 사방의 헛걸음 → 금빛 한 점 → 천체 같은 작정 아래의 떨림 → 끊기듯 24장으로.

8 초벌 제목·부제 "사방의 부재, 정중앙의 순금 —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9 기도·내면 내 쪽에서 못 찾는 것과 주께서 모르시는 것이 다른 일임을 붙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비대답이라는 응답: 22장의 날조된 죄목과 "화목하라"는 처방에 욥은 한 항목도 응수하지 않는다.

대신 첫마디가 주소를 묻는다 —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랴." 화목은 만나야 가능한데 만남의 길이

끊겨 있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이 엘리바스의 처방 전체를 조용히 무력화한다. 친구들의 법정을 폐정하고 들

으시는 법정만 찾는 이 방향 전환이 23장의 입구다.

2. 결 2 — "그러나"의 경첩: 네 방위와 네 부정의 전수 조사(8~9절) 직후에 10절이 온다 —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그를 못 찾는다는 사실과 그가 나를 안다는 확신이 접속사 하나로 이어져 모순 없

이 공존한다. 시 139편이 '어디로 가도 주께서 계시다'는 편재의 언어였다면, 23장은 같은 사방 언어로 '어디로

가도 뵈올 수 없다'를 말하면서도 인식의 방향을 뒤집어 —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신다 — 신뢰를 지

킨다.

3. 결 3 — 금의 되받기와 일정하심의 양면: 엘리바스가 약속한 금은 회개의 보상이었다(22:24-25). 욥이 발화

한 금은 단련(bachan)을 통과해서 되는 존재다(23:10). 소유의 금이 존재의 금으로 깊어진 그 신뢰는, 그러나

값없이 오지 않는다 — 신뢰의 근거인 '뜻의 일정하심'(13~14절)이 그대로 떨림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15절

"그러므로"). 욥은 위로와 공포 중 하나를 버리는 대신 둘 다 쥔 채로 떤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시 139:7-10 —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 편재의 고백이 23:8-9에서 부재의 체험으로 뒤집힌

사방 언어.

욥 9:32-35 — 막대기를 떠나게 해 달라던 공포가 23:6의 "힘으로 다투지 않으시리라"로 자란 거리.

욥 13:3,22 —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노라" — 법정 갈망의 앞선 표현, 23:4-5에서 절차로 구체화됨.

욥 22:24-25 — 엘리바스의 보화 약속 — 23:10이 같은 금 어휘로 받아 다른 문법을 내놓음.

욥 38:1 — 폭풍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 23:3의 탐색이 방향 역전으로 응답되는 곳.

잠 17:3 · 벧전 1:6-7 — 도가니·풀무·불로 연단한 금 — 제련 모티프의 정경 내 메아리.

신 8:3 —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 23:12 말씀과 음식의 결.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3절의 갈망을 따라 들어간다 — "내가 어찌하면" — 처방을 듣는 대신 주소를 묻는 마음을 따라 걷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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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 1: 8~9절에서 멈춘다 —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돌고도 얼굴이 없던 내 계절이 겹쳐

온다.

멈춤 2: 10절에서 멈춘다 —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찾는 방향이 막힌 곳에서 아는 방향

이 열리는 경첩에 손을 얹는다.

끝: 17절에서 멈춘다 — 나를 떨게 하는 것이 상황인지 그분인지, 그 구분을 나도 할 수 있는지 물으며 닫히

지 않은 문장 곁에 선다.

F · 자족성 점검

[x] 표제(대답)와 비대답 구조의 어긋남이 장의 틀로 완결

[x] 네 방위—네 부정의 일대일 대응(8~9절) 완결

[x] 경첩 두 개(10절·13절)로 부재—신뢰—떨림의 행로 연결

[x] 금 어휘의 장간(章間) 호응(22:24-25 ↔ 23:10)

[x] 17절 열린 부정문 — 24장으로의 이월 표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흐름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

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가운데 23장은 둘째 국면의 세 번째 변론 주기, 그 막바지에 있다.

좌표의 결이 특별한 것은 욥의 말하기가 여기서 '반박'에서 '탐색'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친구들을 향하던 입이

닫히고, 찾을 수 없는 분의 처소를 묻는 입이 열린다. 23:3의 발견(matsa) 갈망은 이 권 안에서 응답되는데, 그

응답의 방향이 역전되어 있다 — 욥이 그분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오신

다(38:1). 사람이 수평의 사방을 다 돌고 빈손이 된 곳에서 수직의 강림이 시작되는 구도다. 그리고 '들음에서

봄으로'의 여정에서 보면 23장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가장 캄캄한 구간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역방향 인식

— 내가 그를 모르는 동안에도 그가 나를 아신다(23:10) — 이 다리로 놓인다. 42:5의 봄은 이 다리를 건너서

온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친구를 겨눈 변론에서 하나님을 겨눈 탐색으로 / 사방의 부재(23:8-9)에서 단련의 신뢰(23:10)로 / 내가 그를

찾는 갈망(matsa)에서 그가 나를 아신다는 확신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23장은 '찾을 수 없음'이라는 사실 위에서 '아신다'라는 확신을 발화하는 운동이다. 다만

이 운동은 평탄하게 끝나지 않는다 — 확신의 토대인 일정하심이 떨림을 불러오고(23:15), 장은 두려움의 출

처를 가려낸 채 닫히지 않은 문장으로 24장에 넘겨진다. 이 미완이 권 전체의 벡터 안에서는 정확한 전진이다.

폭풍의 응답(38장)은 욥의 탐색이 실패로 판명된 다음이 아니라, 탐색이 신뢰로 여물고 신뢰가 떨림을 견디는

이런 구간들을 통과한 뒤에 온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신을 찾아 사방을 헤매다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의 독백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이 부재 체험 전

체가 관계의 사망 진단이 아니라 생존 신고라는 역설이 움직인다. 단서가 셋 있다. 첫째, 욥이 법정에서 기대

하는 것이 승소나 면책이 아니라 들으심과 대면이다(23:5-6) — 거래가 끊긴 사람은 만남을 갈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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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재의 묘사조차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23:9)라는 활동의 문장으로 적혀 있다 — 욥의 세계에서 하

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라 만나지지 않는 분이다. 셋째, 두려움의 출처 구분(23:17) — 어둠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이라는 가려냄은, 욥의 떨림이 비인격적 운명 앞의 공포가 아니라 인격을 마주한 자의 떨림임을 보여 준

다. 침묵하시는 동안에도 관계의 문법이 살아 있다는 것 — 그 신실하심의 전모는 아직 수면 아래 있고, 38장

의 폭풍과 42장의 회복에 가서야 드러나기 시작한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사방을 다 돌고도 얼굴을 뵙지 못한 날 —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를 내 문장으로 발화할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부재의 계절을 미화하지 않는다 — 욥은 끝까지 못 찾았고, 장이 닫힐

때까지 음성은 오지 않는다. 다만 본문은 못 찾음과 버려짐이 같은 말이 아님을 한 사람의 입으로 들려준다.

내가 그분을 놓친 것과 그분이 나를 모르시는 것은 다른 일이다. 그리고 12절의 식탁이 조용히 묻는다 — 음성

이 들리지 않는 동안에도 말씀을 끼니보다 앞에 둘 수 있는가. 들릴 때만 귀히 여기는 것은 누구나 하므로, 이

질문은 부재의 구간에서만 답해질 수 있다. 23장은 그 구간 한복판에 독자를 세워 두고, 답을 강요하는 대신

빈손으로 신뢰를 발화하는 사람의 옆모습을 보여 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처소를 찾지 못한 탐색이 이제 땅의 불의로 눈을 돌린다 —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가(24:1).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bachan — 단련하다.

미해결 질문

욥기 2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욥은 왜 엘리바스의 날조된 죄목(22:5-9)에 한 항목도 답하지 않는가?

13:4에서는 친구들을 정면으로 받아쳤던 욥이 여기서는 응수 자체를 생략한다. 침묵이 경멸인지, 피로인

지, 더 급한 갈망 때문인지 본문은 밝히지 않는다. 보존.

Q2. 23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3인칭 '그'로만 발화되는 것은 부재 체험과 어떤 관계인가?

13:22의 2인칭 호소와 달리 호격이 한 번도 없다. 부르지 못함이 못 찾음의 언어적 그림자인지는 미해결.

보존.

Q3. 6절의 확신 — "힘으로 다투지 않으시고 들으시리라" — 은 9:34의 막대기 공포에서 어떻게 자랐는가?

두 발화 사이의 내적 과정을 본문이 보여 주지 않는다. 결과만 제시된 변화의 경로는 미해결. 보존.

Q4. 10절에서 욥은 재난을 '단련(bachan)'으로 명명하는 어휘를 어디서 얻었는가?

친구들은 재난을 '징벌'로, 욥 자신도 앞서 '과녁 삼으심'(7:20, 16:12)으로 불러 왔다. 제련의 어휘로 바뀐 이

한 절의 출처는 본문 안에 설명이 없다.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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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13절 b'echad("그는 하나에")의 난해 구문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뜻이 일정하시니"(개역개정) · "홀로 정하시니" · "한 번 정하시면" 등 번역 갈림이 크다. 전승·번역 차원의

질문으로 보존.

Q6. 17절의 부정문은 무엇을 부정하는가?

"두려움의 까닭이 어둠이 아니다"(개역개정 계열)와 "어둠 앞에서도 잠잠하게 되지 않았다"(끊어짐 동사

계열)의 번역 갈림. 23장의 마지막 문장이 가리키는 방향 자체가 미해결.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178



욥기 24장

JOB-024  ·  시가서  ·  히브리어

심판 기일이 공시되지 않는 세계를 향한 질문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ittim)를 정해 놓지 아니

하셨는고"(24:1)가 경계표를 옮기는 손, 바위를 안고 밤을 지새우는 맨몸, 술틀을 밟으면서 목

마른 발의 목록을 지나 — 화자가 흔들리는 난해 구간(18~24절)을 품은 채 "내 말을 거짓되다

고 지적할 자 누구랴"(24:25)의 반증 요구로 닫히는, 욥의 질문이 자기 고난에서 세상의 고난으

로 넓어지는 사회 고발의 시.

관찰된 사실

욥기 2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다중 무대: 밭·들(2·6절), 길(4절), 거친 광야(5절), 산중과 바위(8절), 담 사이의 기름틀·술틀(11절), 성 안(12

절), 어두워진 집들(14~16절) — 욥 개인의 공간이 아닌 세상 전체.

시간 축이 무대 조명: 밝을 때(14절) — 저물 때(15절) — 밤(14·16절) — 아침(17절). 하루가 통째로 회전함.

소품(빼앗긴 것들): 옮겨진 경계표(gevulot), 양 떼, 고아의 나귀, 볼모 잡힌 과부의 소, 전당 잡힌 옷, 남의

밭의 꼴, 악인이 남겨 둔 포도.

소품(생존의 최소 단위): 빈 들의 먹을 것, 맨몸, 소나기, 껴안는 바위, 곡식 이삭, 기름틀·술틀(yeqev), 눈 녹

은 물, 구더기.

표제 구도: 1절의 질문("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이 장 전체 위에 걸리고, 13절의 새 표제("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가 두 번째 권역을 연다.

소재: 때(ittim)·날, 경계, 빼앗음, 볼모, 숨음, 들나귀(pere), 굶주림·목마름, 벗음·추위, 신음·부르짖음, 빛·어

둠, 죽음의 그늘(tsalmavet), 태(rechem)·망각, 이삭(shibbolet).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고발장 낭독의 공기 — 격앙이 아니라 차갑게 가라앉은 어조로 불의를 하나하나 짚음. 식은 분노의 기록.

다큐멘터리로의 전환 — 욥 자신의 이야기가 한 장면도 없음. 자기 고난을 말하던 사람이 남의 고난만 찍

는다.

감각의 결: 추위·젖음·바위의 차가움(7~8절), 굶주림(10절), 목마름(11절) — 촉각과 갈증의 장.

12절 —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 권에서 가장 어두운 항의 문장으로 들림.

18절에서 공기가 급변 — 악의 형통 화면이 갑자기 악인의 몰락 진술로 꺾임. 당혹의 구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25절: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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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으로 열고 수사 의문으로 닫음 — 시작의 '어찌하여'는 하나님을 향하고, 끝의 '누구랴'는 듣는 이들을

향함. 두 물음표의 인클루지오.

시작의 동사 '보지 못한다'와 끝의 요구 '지적하라' — 보지 못하는 세계에서 본 것을 말한 사람이 반증을 요

구하며 닫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전원 익명: "어떤 사람은"(2·9절)의 가해자들 / 빼앗긴 무리 — 가난한 자·고아·과부·학대받는 자 / "광

명을 배반하는 자들"(13절) — 살인자(14절)·간음하는 자(15절)·집 뚫는 자(16절).

하나님은 무대 위 인물이 아니라 진술의 대상으로만 등장(12·22~23절). 욥·친구들도 화면 밖.

사상: ittim — 심판의 부정이 아니라 '기일의 비공시'에 대한 항의. 전능자(Shaddai)의 권능을 전제한 채 일

정표의 부재를 묻는 구조.

11절 — 생산과 향유가 담 하나로 갈라짐: 기름을 짜고 술틀을 밟는 노동이 목마름으로 끝남. 10절 — 곡식

을 나르는 등이 굶주림.

4절 "스스로 숨는구나" — 밀려난 자들이 비가시 영역을 스스로 택함. 4절과 5절 사이에서 사람이 들짐승

(pere)의 풍경으로 넘어감.

15절 — 간음하는 자의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가 1절의 '보지 못한다'와 공명: 항의의 어휘가 범죄

의 은신처 어휘로 쓰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절): 표제 질문 — 공시되지 않는 기일, 보지 못하는 자들.

컷 2 (2~12절): 낮의 세계 — 가해 목록과 피해 풍경의 A-B-A'-B' 교차(2~4/5~8/9/10~12절), 신음으로 닫힘.

컷 3 (13~17절): 밤의 세계 — 빛 배반자 셋의 행진, "아침을 죽음의 그늘 같이."

컷 4 (18~24절): 어조 전환 — 악인의 몰락 진술(물·가뭄·스올·태의 망각·이삭처럼 잘림). 화자 긴장의 난해

구간.

컷 5 (25절): 반증 요구 — 법정에 서는 동작으로 마침.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ittim(עִִ�ים) — 때·기일, 복수형. 1절. 같은 절의 '그의 날(yamav)'과 짝.

Shaddai(ַ�ַ�י) — 전능자. 1절. 욥기가 즐겨 쓰는 신명.

gevulot(לוֹת .경계표(단수 gevul). 2절 — (ְ�בתֻּ

pere(ֶ�רֶא) — 들나귀. 5절. 39:5-8에서 여호와의 발화로 재등장.

yeqev(יקֶֶב) — 술틀·포도주 틀. 11절.

tiplah(ִ�פְלתָּה) — 참상·잘못. 12절. 자음 한 끗 차이로 tefillah(기도)와 갈리는 본문 현상 — 배경.

tsalmavet(וֶת .죽음의 그늘. 17절. 3:5·38:17과 같은 어휘 — (צַלְמתָּ

rechem(רֶחֶם) — 태. 20절. 모태가 망각의 주어가 되는 드문 그림.

avlah(עַוְלתָּה) — 불의. 20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shibbolet(ִ��לֶֹת) — 곡식 이삭. 24절. '이삭의 머리처럼 잘린다'는 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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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두 물음표의 인클루지오: 1절 '어찌하여'(하나님 방향) ↔ 25절 '누구랴'(청중 방향).

'보다(ra'ah)' 동사의 분포: 1절(보지 못한다) — 15절(보지 못하리라) — 23절(살피시도다). 12절의 "보지 아

니하시느니라"와 23절의 살피심이 한 장 안에서 충돌.

빛·어둠의 도덕 지형 역전: 17절 "아침을 죽음의 그늘 같이" — 새벽이 공포, 어둠이 일터. 14절 살인자는

낮과 밤의 두 역을 겸함. 16절 집 뚫는 자는 낮에 빛을 잠가 둠.

화자 긴장(18~24절): 악의 형통 화면이 몰락 진술로 급전 — 친구 교리의 인용, 저주 기원, 본문 전승 문제

등 독법이 갈리는 난해 구간. 관찰로만 보존.

직유 사슬: 들나귀 같은 무리(5절) — 물 위에 떠내려감(18절) — 나무처럼 꺾이는 불의(20절) — 이삭처럼

잘림(24절).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바빌로니아 쿠두루(kudurru) 경계석 — 경계 이동자에 대한 저주 명문. gevulot 이동이 고대 근동 공통의 중

범죄였음 — 배경.

이집트 아메네모페의 교훈 — 과부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금령. 잠 22:28과 같은 토양 — 배경.

야브네 얌(메사드 하샤브야후) 오스트라콘 — 전당 잡힌 겉옷의 반환을 호소하는 기원전 7세기 히브리어

편지. 9~10절의 옷 전당 관행 배경.

출 22:26-27·신 24:12-13의 보호법(해 지기 전 겉옷 반환)이 무시되는 현장이 7·10절의 맨몸 — 배경.

욥기 LXX는 MT보다 약 6분의 1 짧고 24장 후반은 축약·결락 보고 구간 — 오리게네스가 테오도티온역에

서 보충 표시했다는 전승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24 ↔ 신 19:14; 27:17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 금령과 저주)

욥 24 ↔ 출 22:26-27; 신 24:12-13,17 (전당 잡은 옷·과부의 소 — 보호법)

욥 24 ↔ 욥 21:7-13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 같은 질문의 앞선 변론)

욥 24 ↔ 욥 39:5-8 (들나귀 pere — 여호와의 입으로 돌아오는 단어)

욥 24 ↔ 욥 3:5; 38:17 (tsalmavet 죽음의 그늘 — 어휘의 호응)

욥 24 ↔ 시 73:2-17 (악인의 형통 앞에서 미끄러질 뻔한 걸음)

욥 24 ↔ 합 1:2-4 (어찌하여 — 폭력 앞의 항의 기도)

욥 24 ↔ 전 8:11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동트기 전 밭. 어둠 속에서 경계석이 옮겨진다. 양 떼가 낯선 손에 끌려가고 고아의 나귀가 몰려간다. 길 위에

서 가난한 무리가 밀려나 시야에서 사라진다. 광야 — 들나귀처럼 흩어진 사람들이 마른 들에서 먹을 것을 뒤

진다. 산중의 밤 — 소나기, 맨몸, 껴안는 바위. 담 안 — 기름이 흐르고 술틀이 밟히는데 밟는 발의 주인은 입

술이 갈라져 있다. 성 안 — 신음이 올라가고 하늘은 화면 밖이다. 저물녘 — 얼굴을 가린 남자가 남의 문 앞을

서성이고, 어둠 속에서 벽이 뚫린다. 새벽빛에 그들이 죽음의 그늘을 만난 듯 흩어진다. 화면이 빨라진다 —

물살에 쓸려가는 형체들, 마르는 눈 녹은 물, 잘려 모이는 이삭의 머리들. 잿더미 위에서 욥이 카메라를 본다.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할 자 누구랴." 응답 없이 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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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공시되지 않은 기일 — 바위를 안는 밤의 목록"

초벌 부제: "심판 기일이 공시되지 않는 세계를 향한 '어찌하여'(24:1)가 경계표를 옮기는 손과 바위를 안는

몸과 술틀을 밟는 목마른 발의 목록을 지나, 화자가 흔들리는 난해 구간(18~24절)을 품은 채 '내 말을 거짓

되다고 지적할 자 누구랴'(24:25)의 반증 요구로 닫히는 사회 고발의 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두 물음표 인클루지오 + '보다' 동사 분포 + 빛·어둠 지형 역전 + 쿠두루·옷 전

당 ANE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2절 "보지 아니하시느니라"를 신정론 변증이나 '사실은 보고 계신다'는 교리 보충으로 봉합하지 않고, 정

정되지 않은 항의 그대로 보존.

18~24절의 화자 문제를 특정 독법(인용설·저주 기원설·전승설)으로 확정하지 않고 난해 구간으로만 기록.

2~12절의 불의 목록을 사회 정의 적용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욥의 변론 안에 놓인 증거 목록으로 둠.

pere의 39장 재등장을 '하나님의 답'으로 미리 풀지 않고 복선 관찰로만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24장은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ittim)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24:1)라는 표제 질문 아래, 경

계표(gevulot)를 옮기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 가는 가해 목록과 들나귀(pere)처럼 빈 들을 뒤지고 바위를 안고

밤을 지새우며 술틀(yeqev)을 밟으면서 목마른 피해 풍경을 교차시키고(2~12절), 빛을 배반하는 자들의 밤

(13~17절)과 화자가 흔들리는 몰락 진술(18~24절)을 지나,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24:25)의 반증 요구로 닫히는 사회 고발의 시다.

한 문단: 카메라가 동트기 전 밭에서 시작한다 — 경계석이 옮겨지고, 양 떼가 끌려가고, 가난한 무리가 길 밖

으로 밀려난다. 광야에서는 들나귀처럼 흩어진 사람들이 마른 들을 뒤지고, 산중의 밤에는 맨몸이 바위를 안

는다. 담 안에서 기름이 흐르고 술틀이 밟히는데 밟는 발의 주인은 목마르다. 성 안의 신음 위로 "하나님이 그

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24:12)는 문장이 정정되지 않은 채 걸린다. 해가 지면 얼굴 가린 자들의 시

간 — 그들에게는 아침이 죽음의 그늘이다. 그리고 어조가 꺾여 몰락의 그림들이 빠르게 지나간 뒤, 잿더미 위

의 욥이 카메라를 똑바로 본다.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할 자 누구랴." 답하는 목소리 없이 장이 닫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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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세상 전체로 넓어진 다중 무대 + 하루를 도는 시간 조명. 빼앗긴 소품들의 목록. 표제 질문 두 개(1·13

절)의 이중 구획.

2 첫 느낌·분위기 식은 분노의 고발장. 욥 자신이 화면에 없는 다큐멘터리. 추위·굶주림·목마름의 감각. 18절의 어조 급

변.

3 시작과 끝 '어찌하여'(1절, 하나님 방향)와 '누구랴'(25절, 청중 방향) — 두 물음표의 인클루지오. 보지 못함에서 반

증 요구로.

4 등장인물·사상 전원 익명의 군상. ittim — 심판의 부정이 아닌 기일의 비공시 항의. 담 하나로 갈라진 생산과 향유(11

절).

5 장면 컷 표제(1)/낮의 세계(2~12)/밤의 세계(13~17)/몰락 진술(18~24)/반증 요구(25) 5컷. 컷 2 내부의 가해—피

해 A-B-A'-B' 교차.

6 의문·발견·정보 '보다' 동사의 충돌(1·12·15·23절). 빛·어둠 지형 역전(17절). 쿠두루·옷 전당의 ANE 배경. 18절 이하 화

자 미해결.

7 동영상 경계석이 옮겨지는 새벽 → 하루의 빛과 어둠 → 몰락의 급류 → 반증을 요구하는 얼굴, 암전.

8 초벌 제목·부제 "공시되지 않은 기일 — 바위를 안는 밤의 목록"

9 기도·내면 술틀을 밟는 목마른 발을 본다. 모른다고 아뢰는 데서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ittim, 공시되지 않는 기일: 1절의 항의는 '심판이 없다'가 아니라 '심판의 일정이 게시되지 않는

다'다. 전능자의 권능을 전제한 채 시간표의 부재를 묻는 이 문법이, 2절 이하의 모든 어둠을 '아직 기일이 오

지 않은 사건 기록'으로 읽게 만든다. 항의가 신앙의 문법 위에 서 있다는 것 — 그것이 이 장을 무신론과 갈라

놓는 경계선이다.

2. 결 2 — '보다'의 실: 한 동사가 장 전체를 꿰맨다.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고"(1절), 하나님은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고"(12절), 간음하는 자는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며 얼굴을 가리고(15절),

그런데 23절은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라고 한다. 보지 못함 셋과 살피심 하나의 충돌 — 이 긴장은 42:5 "이

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에 이르러서야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권 전체의 시각 어휘 지도 위에 있다.

3. 결 3 — 뒤집힌 빛의 지형: 빛 배반자들에게 새벽은 죽음의 그늘(tsalmavet)이고 어둠이 일터다(17절). 창조

질서에서 시간의 첫 이름이었던 아침이 공포의 이름으로 뒤집히는 이 지형은, 낮의 수탈(2~12절)과 밤의 범죄

(13~17절)가 한 세계의 양면임을 화면 배치만으로 보여 준다 — 본문은 판정 문장 없이 지형도만 그린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신 19:14; 27:17; 잠 22:28 —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금령과 저주. 24:2가 그 법이 무너진 현장.

출 22:26-27; 신 24:12-13,17 — 해 지기 전 겉옷 반환의 보호법. 24:7-10의 맨몸이 그 법의 부재 증명.

욥 21:7-13 —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 같은 질문의 앞선 변론. 24장은 그 질문의 증거 편.

욥 39:5-8 — 들나귀(pere)의 자유를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 — 24:5와 마주 보는 복선.

시 73:2-17 — 악인의 형통 앞에서 미끄러질 뻔한 걸음이 성소에서 전환되는 평행 항의 시.

합 1:2-4 — "어찌하여 ... 율법이 해이하고" — 폭력 앞의 항의 기도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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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절에서 시작한다 — 기일이 게시되지 않은 게시판 앞에 서 본다.

멈춤 1: 8절에서 멈춘다 — 바위를 안는 몸. 안을 것이 그것밖에 없는 밤을 상상한다.

멈춤 2: 11절에서 멈춘다 — 술틀을 밟는 목마른 발. 내가 만든 풍요와 내 몫의 간극을 센다.

멈춤 3: 12절에서 멈춘다 —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정정되지 않은 문장 곁에 머문다.

끝: 25절에서 멈춘다 — "누구랴." 반증할 수 없는 목록 앞에서, 나는 무엇을 보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x] 1절↔25절 두 물음표의 인클루지오

[x] 낮(2~12)·밤(13~17)·운명(18~24)의 3권역 완결

[x] '보다' 동사 4지점(1·12·15·23절)의 내부 충돌 기록

[x] 가해—피해 A-B-A'-B' 교차 구성

[x] 18~24절 화자 긴장의 미해결 보존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과 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가운데 24장은 둘째 국면의 후반, 욥의 질문이 자기 사건을 넘어 세

상 전체의 사건으로 확장되는 좌표에 있다. 1~23장의 욥이 '왜 나인가'를 물었다면 24장의 욥은 '왜 세계가 이

러한가'를 묻는다 — 개인의 신정론이 인류의 신정론으로 넓어지는 경첩이다. 이 확장은 우연이 아니라 통로

다: 38장의 폭풍 응답이 욥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운행을 펼쳐 보이실 때, 그 응답의 규모는 24장

에서 이미 넓어진 질문의 규모와 마주 보게 된다. 특히 24:5의 들나귀(pere)는 39:5-8에서 하나님이 친히 먹이

시고 풀어 주시는 피조물로 돌아오고, 24:1의 '보지 못한다'는 42:5의 '뵈옵나이다'와 긴 호를 이룬다. 보지 못하

는 자들의 목록을 읽어 내려간 이 장은, 들음에서 봄으로 가는 여정의 가장 어두운 구간 — 그러나 destination

을 향해 정확히 놓인 구간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나의 고난에서 세상의 고난으로 / 한밤의 독백(23장)에서 증거 목록의 제출(24장)으로 / 공시되지 않은 기일

(24:1)에서 반증 요구(24:25)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24장은 '응답 없음'을 견디는 사람이 그 응답 없음의 증거를 모아 법정 서류로 바꾸는 운

동이다. 23장에서 그분의 처소를 찾지 못해 더듬던 손이, 24장에서는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더듬어 사건 기록

을 쌓는다. 찾는 대상이 바뀐 게 아니라 제출할 것이 쌓이는 중이다. 25절의 "누구랴"는 닫는 말이 아니라 여

는 말이다 — 그 반증 요구는 25장 빌닷의 짧은 응수로는 닫히지 않고, 38장의 폭풍에서 진짜 반론자가 등장

하실 때까지 열린 채 남는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사회 불의의 목록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둘러싼 다툼이 움직인다. 12절은 "보

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하고 23절은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라고 한다 — 응답 없음의 항의와 살피심의

진술이 한 장 안에 나란히 있고, 본문은 이 간극을 봉합하지 않는다. 주목할 것은 항의의 방향이다: 욥은 하나

• 

• 

• 

• 

• 

• 

• 

• 

• 

• 

184



님을 떠나면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서서 묻는다. 전능자(Shaddai)라는 호칭을 버리지 않은 채 기일

의 부재를 따지고, 보지 않으신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을 들으실 분 앞에서 말한다. 항의가 관계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한 형태일 수 있다는 것 — 신음과 부르짖음의 목록을 끝까지 읽는 일 자체가 일종의 중보가 된다는

것이 이 장의 깊은 물길이다. 그리고 침묵 속의 신실하심이라는 권의 심장이 여기서 가장 시험받는다: 보이지

않는 살피심은 24장 안에서는 증명되지 않고, 38장의 임재와 42장의 회복에 이르러서야 그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24장은 그 드러남 이전의 어둠을 깎지 않고 통째로 보존한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내 고난이 가장 클 때, 내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는가 — 바위를 안고 밤을 지새우는 사람을, 술틀을 밟으며 목마

른 발을, 나는 센 적이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잿더미 위의 욥은 자기 상처를 셀 권리가 충분한 사람이었는데, 이 장에서 그

가 센 것은 남의 추위였다. 고난이 시야를 좁히는 대신 넓힐 수도 있다는 것 — 그 가능성 앞에 본문은 독자를

세워 둔다. 그리고 또 하나: "보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말하고 싶은 날이 독자에게도 온다. 그 말이 정경 안

에 깎이지 않고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런 날의 기도가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의 존재 방식으로 보

여 준다. 항의의 언어조차 그분 앞에서 발화될 때 — 그것이 이 장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증거 목록을 다 읽은 입 앞에서 빌닷에게 남은 말은 여섯 절뿐이다 — 논쟁이 바

닥을 드러내기 시작한다(25:1-6).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ittim — 때, 공시되지 않은 기일.

미해결 질문

욥기 2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18~24절은 누구의 목소리인가?

악의 형통을 그리던 입이 갑자기 악인의 몰락을 말한다. 친구들 교리의 인용인지, "그렇게 되기를"이라는

저주 기원인지, 본문 전승의 문제인지 — 번역본마다 따옴표 처리도 갈린다. 확정하지 않고 보존.

Q2. 1절의 항의는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가?

"때(ittim)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 심판의 부재가 아니라 기일의 비공시를 묻는다. 공시된 일정이 있

다면 견딤이 달라지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을 구하는 질문인가. 보존.

Q3. 12절 "보지 아니하시느니라"와 23절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의 간극을 어떻게 둘 것인가?

응답 없음의 항의와 살피심의 진술이 한 장 안에 공존한다. 화자 문제인지 욥 내면의 흔들림인지 본문이

판정하지 않는다. 보존.

Q4. 빛 배반자 목록(13~17절)은 왜 가해자 목록(2~9절)과 분리되어 있는가?

낮의 불의(경제적 수탈)와 밤의 불의(살인·간음·절도)가 별도 표제 아래 따로 행진한다. 두 권역의 관계 —

같은 무리인가 다른 무리인가 — 를 본문은 명시하지 않는다.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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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빼앗긴 사람들을 들나귀(pere)로 부르는 시선은 무엇인가?

비참의 직유인가, 생존력의 직유인가. 39:5-8에서 하나님이 들나귀의 자유를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과 이

직유가 마주 보는 구도 — 그 연결이 무엇을 여는지는 미해결. 보존.

Q6. 25절의 반증 요구는 누구를 향하는가?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할 자 누구랴" — 세 친구를 향한 도전인가, 하늘을 향한 호소의 연장인가, 둘 다

인가. 듣는 이가 명시되지 않은 채 장이 닫힌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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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25장

JOB-025  ·  시가서  ·  히브리어

스물두 절(8장)에서 스물한 절(18장)로, 그리고 여섯 절로 — 수아 사람 빌닷의 3차 변론이 권

전체에서 가장 짧은 발언으로 줄어들고 소발은 아예 입을 열지 않는 25장. "하나님 앞에서 사

람이 어찌 의롭다 하랴"(25:4)는 4:17·15:14에 이은 세 번째 메아리이고, 마지막 단어는 구더기

(rimmah)와 벌레(tole'ah) — 친구들의 신학이 바닥을 드러내는, 대화의 소진 그 자체가 데이터

가 되는 장.

관찰된 사실

욥기 2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3장 이래의 대화 무대 그대로 — 25장이 새로 들여오는 지상 소품 없음.

수직 구도: 위 — 높은 곳(marom)·군대(gedudim)·광명(or)·달·별 / 아래 — 구더기(rimmah)·벌레(tole'ah). 사

람이 설 중간 높이가 비어 있음.

소재: 주권(hamshel), 위엄(pachad), 화평(shalom), 계수 불가, 빛 받음, 의로움(tsadaq), 깨끗함(zakah), 여자

에게서 난 자(yelud ishah), 하물며(af ki).

발언량 곡선: 빌닷 22절(8장) → 21절(18장) → 6절(25장). 친구 합산 1차 90절 → 2차 85절 → 3차 36절(소발

0).

1·2차에 있던 그림 언어(갈대·거미줄·그물·올무)가 사라지고 추상명사와 천체만 남음.

여섯 절 전체에 2인칭 부재 — 욥의 이름·사정·질문이 호명되지 않음.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긴 변론들 뒤의 여섯 절 — 말이라기보다 잔향. 호흡이 끝나서 놀라는 짧음.

2절은 찬송의 결("주권과 위엄… 높은 곳에서 화평을") — 같은 문장이 4절에서 차단의 받침대로 쓰이는

갈림.

2절 평서문 하나 + 3~6절 수사 의문 다섯 — 답을 기다리지 않는 닫힌 질문들의 연쇄.

빛(달·별)에서 부패(구더기)로 떨어지는 감각의 낙차. 17:14에서 욥이 가족 호칭으로 썼던 rimmah가 정의

(definition)로 돌아오는 온도 차.

6절의 enosh—rimmah / ben adam—tole'ah 평행 — 형식은 끝까지 정돈되어 있으나 새 내용 없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 8:1·18:1과 동일한 도입 공식의 마지막 사용.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 약속도 권면도 없이 수사 의문의 어미로 끝남.

시작은 가장 높은 것(주권·위엄), 끝은 가장 낮은 것(구더기·벌레) — 여섯 절의 수직 하강 경사.

25:6은 빌닷의 마지막 문장이자 세 친구 전체의 마지막 문장 — 그들의 발언이 '사람은 벌레'로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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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닷 1차의 닫음(8:21 "웃음으로 네 입에 채우시리니")과 대비 — 약속이 사라진 마침.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빌닷(발화자), 하나님(전 문장의 주어 — 3인칭으로만 언급됨), 사람·여자에게서 난 자·인생(일반명

사), 욥(호명되지 않음), 소발(차례가 왔으나 오지 않은 부재 인물).

상황: 25:4의 명제가 4:17(엘리바스 — 밤 환상 인용) → 15:14(엘리바스 — 한탄형) → 25:4(빌닷 — '그런

즉'의 결론형)로 세 번째 반복됨. 욥 자신도 9:2에서 같은 명제를 질문으로 발화.

변주 비교: 신비 체험의 인용 → 자기 말의 한탄 → 단정의 결론. 같은 명제가 점점 닫혀 감. 친구들은 명제

로 문을 닫고 욥은 같은 명제로 문을 두드림.

사상: 신적 초월 + 인간의 전적 비천 — 단 욥의 무죄 주장·재판 요구에 대한 응답은 아님.

2절의 shalom(높은 곳의 화평)과 잿더미(낮은 곳의 폐허) 사이 간극 — 본문은 그 간극을 설명하지 않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2~3절): 가장 높은 곳 — 주권·위엄·화평·계수 불가 군대·광명.

컷 2 (4절): 급강하 — "그런즉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컷 3 (5~6절): 더 깊은 하강 — 달·별의 부족에서 하물며(af ki) 구더기·벌레까지.

컷 배열 = 하물며 논법의 삼단: 대전제(절대 위엄) — 소전제(가장 깨끗한 피조물도 부족) — 결론(하물며

사람).

넷째 컷(공백): 6절 이후 소발이 일어나야 할 차례의 빈 시간 — 26:1에서 욥이 그 차례를 가져감.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hamshel(הַמְֵ�ל) — 통치함·주권. mashal의 부정사형 동작명사. 2절.

pachad(פַחַד) — 두려움·떨게 하는 위엄. 2절. / shalom(לוֹם .화평. 2절 — (�תָּ

marom(רוֹם 높은 곳. 2절 bimromav '그의 높은 곳들에서'. oseh shalom bimromav는 후대 유대 전례 결 — (מתָּ

구로 채택됨 — 배경.

gedudim(ְ�דוּדִים) — 군대·무리. 3절. / or(אוֹר) — 빛·광명. 3절.

tsadaq(דַק .깨끗하다. 4·5절 두 번 — (זתָּכתָּה)의롭다. 4절. / zakah — (צתָּ

yelud ishah(ה .여자에게서 난 자. 4절. 14:1(욥)·15:14(엘리바스)에 이어 세 번째 등장 — (ילְוּד אִ�תָּ

yareach(ַיתָּרֵח) — 달. 5절. / kokhavim(בִים .별들. 5절 — (�וֹכתָּ

af ki(אַף ִ�י) — 하물며. 6절.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미는 a fortiori 표지.

enosh(�ֹאֱנו) — 연약한 인간 / ben adam(ם .사람의 아들. 6절 평행 — (ֶ�ן־אָדתָּ

rimmah(ה 벌레. 6절. rimmah는 17:14에서 욥이 "내 어머니, 내 자매"라 불렀 — (�וֹלֵעתָּה)구더기 / tole'ah — (רִ�תָּ

던 어휘.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발언량 감소 곡선의 끝점: 빌닷 22→21→6. 3차 주기에서 욥의 답변(26~31장)이 친구들 발언을 압도하는

역전 — 말의 무게중심 이동.

25:4 = 4:17·15:14의 세 번째 반복. 출처와 자세의 변주: 환상 인용 → 한탄 → '그런즉'의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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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와의 교차: 15:14는 zakah+enosh / tsadaq+yelud ishah, 25:4는 tsadaq+enosh / zakah+yelud ishah — 동

사 두 개의 배열만 맞바꾼 교차 인용. 새 단어 없는 재탕이 형태로 확인됨.

천체 정결 비교의 하강 시리즈: 4:18 천사들 → 15:15 거룩한 자들·하늘 → 25:5 달·별. 주기마다 비교 대상

이 보이는 쪽으로 내려옴.

사라진 형식 요소: 조건문(8:5)·약속(8:7,21)·전통 호소(8:8)·비유(갈대·거미줄) — 25장에는 진술 1 + 수사

의문 4만 남음.

2인칭 부재: 여섯 절 안에 '너'가 0회 — 1·2차와 구별되는 형식 사실.

소발의 침묵: 3차 차례 부재 — 대화 형식 자체가 닫히는 표지.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달신 Sin(우르·하란)과 별 숭배 — 주변 세계가 예배하던 천체가 25:5에서 피조물 비교급으로 끌어내려짐

— 배경.

인간을 벌레·티끌로 낮추는 표현은 메소포타미아 기도문·지혜문헌의 관용 어법 — 거기서는 신 앞의 겸손

표현, 여기서는 논쟁의 마지막 수라는 위치 차이 — 배경.

a fortiori(하물며) 논법 — 고대 근동 수사와 후대 랍비 추론(qal wachomer)에 공통되는 형식 — 배경.

3차 변론 주기(22~27장)의 분량 불균형은 본문비평의 오랜 논제 — 26:5-14를 빌닷에게, 27장 일부를 소발

에게 돌리는 재구성 제안이 있으나 MT·LXX 모두 현 배열 유지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25 ↔ 욥 4:17-19 (엘리바스의 밤 환상 — 동일 명제 1회차 + 천사 비교)

욥 25 ↔ 욥 15:14-16 (동일 명제 2회차 + 하늘 비교)

욥 25 ↔ 욥 9:2 (욥 자신의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 같은 명제, 출구를 찾는 용법)

욥 25 ↔ 욥 14:1 (yelud ishah — '여자에게서 난 사람', 욥의 발화)

욥 25 ↔ 욥 17:14 (rimmah — 욥이 가족 호칭으로 썼던 단어의 회귀)

욥 25 ↔ 욥 26:2-4 (욥의 응수 — "힘 없는 자를 참 잘 도와 주는구나")

욥 25 ↔ 욥 8:5-8, 8:21 (빌닷 1차의 조건·약속·전통 호소 — 25장에서 사라진 것들)

욥 25 ↔ 시 8:3-5 (달과 별을 보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 같은 재료로 영화와 존귀에 도착하는 반대 방향)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잿더미. 욥의 긴 항변의 잔향. 빌닷이 세 번째로 입을 연다 — 관객은 긴 변론을 예상한다. 손끝이 위를 가리킨

다 — 주권, 위엄, 높은 곳의 화평, 계수할 수 없는 군대, 쏟아지는 광명. 화면이 가장 높은 곳에 닿는 순간 줄이

끊긴 듯 떨어진다 — "그런즉 사람이 어찌." 달이 빛을 잃고 별이 흐려지고, 카메라는 땅을 지나 땅 밑으로 —

구더기, 벌레. 말이 멎는다. 여섯 절. 소발은 시선을 내린 채 움직이지 않는다. 침묵이 길어지고, 욥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26:1 직전에서 화면이 끊긴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세 번째 메아리 — 말이 바닥나는 여섯 절"

초벌 부제: "수아 사람 빌닷의 3차 변론 — 하나님의 주권과 높은 곳의 화평에서 출발해 '사람이 어찌 의롭

다 하랴'의 세 번째 반복을 지나 구더기와 벌레로 떨어지며, 소발의 침묵과 함께 친구들의 목소리 전체가

끝나는 권의 변곡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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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6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발언량 곡선 + 15:14 교차 인용 + 천체 비교 하강 시리즈 + ANE 천체 숭배 배

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25:2의 '높은 곳의 화평'을 신정론적 위로 메시지로 확장하지 않고 본문 진술과 잿더미 사이의 간극 관찰로

만 둠.

빌닷의 신학을 '율법주의'·'정통의 실패' 같은 평가어로 단정하지 않고 발언량·형식·어휘의 관찰로만 기록.

소발의 침묵에 동기(회심·포기·경멸)를 부여하지 않고 부재라는 사실만 보존.

25:6의 구더기를 인간 비하 또는 겸손 교리로 일반화하지 않고 17:14와의 어휘 호응 관찰로 둠.

3차 주기 재구성 가설은 배경 정보로만 두고, 받은 본문(MT)의 배열을 관찰 대상으로 유지.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25장은 수아 사람 빌닷의 3차 변론 — 권 전체에서 가장 짧은 여섯 절 — 으로, 하나님의 주권

(hamshel)·위엄(pachad)·높은 곳의 화평(shalom)과 계수할 수 없는 군대·광명의 진술(25:2-3)에서 출발해 "하

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25:4 — 4:17·15:14에 이은 세

번째 반복)를 지나, 달과 별도 깨끗하지 못하거든 하물며(af ki) 구더기(rimmah) 같은 사람·벌레(tole'ah) 같은

인생이랴(25:6)로 떨어지며 닫히고, 이 여섯 절과 소발의 침묵으로 세 친구의 목소리 전체가 끝나는 장이다.

한 문단: 관객은 긴 변론을 예상하며 자세를 고쳐 앉는다 —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손끝이 위

를 가리킨다. 주권, 위엄, 높은 곳의 화평, 셀 수 없는 군대, 모두에게 닿는 광명. 화면이 가장 높은 곳에 닿는

순간 줄이 끊긴 듯 떨어진다 — "그런즉 사람이 어찌." 달이 빛을 잃고 별이 흐려지고, 시선은 땅을 지나 땅 밑

으로 — 구더기, 벌레. 그리고 말이 멎는다. 여섯 절. 다음 차례의 소발은 오지 않고, 침묵의 끝에서 욥이 고개

를 든다. 친구들의 신학이 마지막으로 내놓은 문장이 '사람은 벌레'라는 축소였다는 것 — 25장은 그 바닥을

기록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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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새 지상 소품 0. 위(높은 곳·군대·광명·달·별)와 아래(구더기·벌레)만 있는 수직 무대 — 사람의 높이가 비

어 있음. 발언량 곡선 22→21→6.

2 첫 느낌·분위기 잔향 같은 여섯 절. 찬송의 결로 시작해 차단의 받침대가 되는 2절. 평서문 1 + 닫힌 수사 의문 5. 빛에서

부패로 떨어지는 낙차.

3 시작과 끝 동일한 도입 공식의 마지막 사용 ↔ 약속 없는 "~이랴"의 마침. 가장 높은 것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25:6

은 세 친구 전체의 마지막 문장.

4 등장인물·사상 이름 없는 일반명사 인간들. 호명되지 않는 욥, 부재로 출연하는 소발. 25:4의 세 번째 반복과 변주(인용

→한탄→단정).

5 장면 컷 높은 곳(2~3)/급강하(4)/땅 밑(5~6) 3컷 + 소발의 빈 차례라는 공백 컷. 하물며 논법의 정연한 삼단.

6 의문·발견·정보 원어 16개. 15:14와 동사 배열을 맞바꾼 교차 인용. 천체 비교의 하강 시리즈(천사→하늘→달·별). 사라진

조건·약속·비유. 2인칭 0회.

7 동영상 위로 올라간 손끝 → 줄 끊긴 추락 → 구더기 → 정적 → 움직이지 않는 소발 → 고개를 드는 욥, 26:1 직전

컷아웃.

8 초벌 제목·부제 "세 번째 메아리 — 말이 바닥나는 여섯 절"

9 기도·내면 맞는 말만 쌓아도 한 사람에게 닿지 못할 수 있음을 본다. 내 문장이 누구를 부르는지만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짧음이라는 데이터: 여섯 절은 결함이 아니라 정보다. 빌닷 개인의 곡선(22→21→6)과 친구 전체의

곡선(90→85→36, 소발 0)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 — 인과응보 도식이 욥의 현실 앞에서 더 보탤 말을 잃어 간

다는 것. 권면이 사라지고, 조건이 사라지고, 비유가 사라지고, 질문 형식만 남은 여섯 절이 그 소진의 마지막

기록이다.

2. 결 2 — 세 번 돌아온 명제: "사람이 어찌 의로우랴"는 4:17에서 밤 환상의 인용으로, 15:14에서 한탄으로,

25:4에서 '그런즉'의 단정으로 — 갈수록 닫히는 자세로 세 번 발화된다. 심지어 욥 자신이 9:2에서 같은 명제

를 먼저 말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명제가 결론으로 재상영되는 것, 그리고 25:4가 15:14의 동사 배열만

맞바꾼 교차 인용이라는 형태 사실 — 논쟁이 새 내용 없이 제 꼬리를 무는 모습이 어휘 차원에서 확인된다.

3. 결 3 — rimmah의 왕복: 17:14에서 욥은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했다 — 제 죽음을 끌어안

는 언어였다. 25:6에서 같은 단어가 인간의 정의로 돌아온다 — 거리를 두는 언어가 되어. 한 어휘가 고백과

단정 사이를 왕복하는 이 결은, 같은 단어라도 누가 어디서 발화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을

본문 스스로 보여 준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4:17-19; 15:14-16 — 동일 명제의 1·2회차와 천체·천사 비교의 하강 시리즈.

욥 9:2 — 욥이 먼저 던진 같은 질문. 친구들은 차단으로, 욥은 출구 찾기로 쓰는 용법 차이.

욥 17:14 — rimmah를 가족 호칭으로 썼던 욥. 25:6과의 어휘 왕복.

욥 26:2-4 — "힘 없는 자를 참 잘 도와 주는구나" — 욥이 이 여섯 절의 짧음과 공허를 정면으로 받는 응수.

욥 42:7-9 —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 단정했던 쪽이 '벌레'라 불렀던 사람의 중보를 통과

하게 되는 결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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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8:3-5 — 같은 달, 같은 별을 보며 "사람이 무엇이기에"를 묻고 영화와 존귀에 도착하는 반대 방향의 시

선.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절의 찬송 같은 한 줄에서 시작한다 — 틀린 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는다.

멈춤 1: 4절에서 멈춘다 — "그런즉"이라는 접속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본다. 맞는 전제가

닿지 않는 결론으로 가는 길목.

멈춤 2: 6절의 rimmah에서 멈춘다 — 이 단어를 욥의 입(17:14)으로 한 번, 빌닷의 입으로 한 번, 두 번 읽는

다.

끝: 6절 다음의 공백에서 멈춘다 — 소발이 일어나지 않는 그 빈 시간을 그대로 둔 채, 26:1로 넘어가기 직

전에 머문다.

F · 자족성 점검

[x] 도입 공식(25:1)과 수사 의문의 마침(25:6) — 시작·끝 확인

[x] 발언량 곡선 22→21→6과 소발 0이라는 형식 사실

[x] 25:4의 세 번째 반복 + 15:14 교차 인용의 형태 관찰

[x] 수직 하강 구도(높은 곳 → 달·별 → 구더기)와 af ki 논법

[x] rimmah 17:14↔25:6 왕복, 2인칭 부재, 26:2-4 연결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고,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에서 25장은 둘째 국면의 끝자락, 인간의 신학이 바닥나는 변곡점에 놓

인다. '귀로 들은' 신학 — 전승되고 정돈된 인과응보 도식 — 이 마지막으로 내놓을 수 있었던 문장이 "사람은

벌레"라는 축소였다는 사실이 이 좌표의 내용이다. 들음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기에, 봄(42:5)으로 가는 길이

필요해진다. 그리고 42:7-9의 결말에서 이 좌표는 반전으로 회수된다 — "사람이 어찌 의로우랴"라고 단정했

던 친구들이, 그들이 벌레라 불렀던 사람의 중보를 통해 받아들여진다. 인간의 의가 막다른 곳에서 중보자를

통한 길이 열리는 이 그림은, 까닭 없이 고난당한 의인의 기도가 단정하던 자들을 살리는 구속사의 결을 미리

비춘다. 25장은 그 반전이 서기 위해 먼저 기록되어야 했던 바닥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환에서 공터로 / 하나님에 대한 말(3인칭)의 소진에서 하나님께 가는 말(2인칭)의 길로 / 위엄으로 사람을 깎

는 언어에서 위엄으로 사람을 일으키는 언어(38:3)를 향해.

한 화살표로 좁히면, 25장은 '말이 끝나는 데서 다른 말이 시작된다'는 운동이다. 친구들의 변론 형식이 닫히면

서 욥의 긴 독백(26~31장)이 열리고, 그 독백마저 "욥의 말이 그치니라"(31:40)로 끝난 뒤에야 폭풍의 음성이

온다. 25장의 여섯 절은 그 연쇄의 첫 닫힘 — 인간의 답이 비켜난 공터에 28장의 지혜 노래("지혜는 어디서

얻으며")와 38장의 응답이 들어설 빈 곳을 마련하는 운동의 시작점이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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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변론자가 말을 일찍 끝낸 사건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두 종류의 언어가 갈라지고 있다 — 하

나님에 대해 말하는 언어와 하나님께 말하는 언어. 빌닷의 여섯 절은 전부 정확한 3인칭 진술이고, 한 군데도

틀리지 않으면서 한 사람에게도 닿지 않는다. 욥의 말들은 거칠고 위태롭지만 자꾸 2인칭으로 하나님을 직접

부른다. 25장에서 바닥난 것은 앞의 언어이지 뒤의 언어가 아니다 — 그리고 38장에서 응답이 올 때, 그 응답

은 친구들의 정확한 진술이 아니라 욥의 위태로운 부름에게 온다. 참인 문장과 닿는 문장이 같지 않다는 것,

높은 곳의 화평(25:2)을 말하는 입이 잿더미 위의 이름 하나를 부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 — 이 간극이 25장의

깊은 물길이다. 하나님은 이 장에서도 침묵하시지만, 그 침묵은 친구들의 마지막 문장을 정정하지 않고 두셨

다가 42:7에서야 판정하시는 긴 호흡의 일부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내 입의 정돈된 문장들은 누구를 부르고 있는가 —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동안, 잿더미 위의 한 사람과 그분을

직접 부르는 일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빌닷을 정죄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 그의 여섯 절에는 틀린 진술

이 없고, 2절은 후대의 기도문이 빌려 갈 만큼 아름답다. 다만 같은 달과 별을 보고 시편 8편의 시인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에서 영화와 존귀로 갔고, 빌닷은 구더기로 갔다. 같은 재료를 들고 어디

에 도착하는가 — 그 갈림 앞에 독자를 세워 두고, 25장은 말이 멎은 공터와 고개를 드는 한 사람의 옆얼굴을

보여 준다. 말이 바닥난 곳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장들이 천천히 증언할 것이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비어 있는 차례를 욥이 가져간다 — "힘 없는 자를 참 잘 도와 주는구나"(26:2)

라는 응수와 함께, 그의 행사의 단편이 펼쳐진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af ki — 하물며.

미해결 질문

욥기 2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빌닷의 3차는 왜 여섯 절인가 — 말의 소진인가, 편집의 배열인가, 둘 다인가?

발언량 곡선(22→21→6)은 관찰되나 그 까닭을 본문이 말하지 않는다. 본문비평의 재구성 가설은 배경으

로만. 보존.

Q2. 소발은 왜 3차 차례에 오지 않는가?

형식이 만들어 놓은 기다림이 비어 있다. 침묵의 동기 — 승복인지 포기인지 또 다른 무엇인지 — 본문은

기록하지 않는다. 보존.

Q3. 25:4는 4:17·15:14·9:2에서 이미 나온 명제인데, 빌닷은 왜 새 내용 없이 반복하는가 — 반복 자체가 무엇

을 말하는가?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명제가 결론처럼 다시 놓인다. 동사 배열만 맞바꾼 교차 인용이라는 형태 관찰까지

가 본문의 몫. 보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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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25:2)와 잿더미 위의 폐허 사이 간극을 빌닷은 못 본 것인가, 안 본

것인가?

높은 곳의 shalom을 말하는 문장이 낮은 곳의 한 사람에 대해 침묵한다. 발화자의 내면은 미해결. 보존.

Q5. rimmah — 17:14에서 욥이 "내 어머니, 내 자매"라 불렀던 단어가 25:6에서 인간의 정의로 돌아오는 것

은 우연인가, 받아침인가?

같은 어휘의 왕복은 관찰되나 빌닷이 욥의 말을 기억했는지는 본문이 판정하지 않는다. 보존.

Q6. 여섯 절 안에 '너'가 한 번도 없다 — 상대를 부르지 않는 마지막 변론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1차("네가 어느 때까지" 8:2)와 대비되는 2인칭의 소멸. 대화의 끝에서 상대가 사라진 발화의 무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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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26장

JOB-026  ·  시가서  ·  히브리어

빌닷의 여섯 절 송영(25장)에 욥이 열네 절 우주론으로 답하는 장 — "네가 참 잘 도와 주는구

나"(26:2)의 반어 4연타가 물 밑의 죽은 자들(rephaim)에서 허공에 펴진 북쪽(tsaphon)까지 수

직으로 펼쳐지는 창조 찬가로 이어지고, "우리가 들은 것도 속삭임(shemets)일 뿐"(26:14)이라

는 마지막 문장이 42:5의 '들음에서 봄으로'를 욥 스스로 미리 발음한다.

관찰된 사실

욥기 2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수직 무대: 천막 안 두 사람의 대화 공간(1~4절) → 물 밑·스올·아바돈(5~6절) → 매달린 땅·북쪽 허공(7절)

→ 구름·보름달·수면의 경계(8~10절) → 하늘 기둥·바다·라합·뱀(11~13절).

하나님은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고 동사로만 움직임: 펴시며·매다시며·싸시나·가리시고·그으시니·깨뜨리

시며·무찌르시나니.

소품: 물(5·8·10·12절), 구름 2회(8·9절), 보름달, 경계선(choq), 하늘 기둥, 입김, 그리고 '아무것도 없음(beli-

mah)' — 없음 자체가 무대 장치.

형식 계단: 반어 4연타(2~3절) → 반문 2개(4절) → 분사형 찬가(5~13절) → 고백 1절(14절).

소재: 힘 없는 손·기력 없는 팔·지혜 없음·큰 지식·정신(neshamah)·죽은 자의 영들·벗은 몸·가림 없음·허공·

경계·빛과 어둠·꾸지람·라합·날렵한 뱀·가장자리·속삭임·우레.

앞 넉 절의 소재는 전부 '없음' 수식 — 5절부터는 없음 위에 세워진 창조가 이어짐.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온도 차: 1~4절의 뜨거운 비꼼 → 5절부터의 서늘하고 광활한 찬가 → 14절의 잦아드는 속삭임.

2~3절 반어 4연타는 위로자가 해야 했을 일(돕다·구원하다·가르치다)의 목록 — 칭찬의 틀에 담긴 실패 목

록.

카메라의 낙차: 좁은 천막 → 물 밑 → 우주 끝. 빌닷이 위쪽만 본 반면(25장) 욥은 스올부터 시작.

14절에서 화폭이 클수록 목소리가 작아지는 역방향 — 마지막 단어는 들리지 않은 우레.

25장(빌닷 송영) ↔ 26장(욥의 더 큰 송영) — '누가 하나님을 더 크게 말하는가'의 시합 구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 이어 2절의 첫 반어.

14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임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머리의 반문(4절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은 빌닷을 좁히고, 꼬리의 반문(14절 "누가 능히 헤아리랴")은

모두를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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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칭 이동: 2~4절 '너' → 14절 '우리' — 찌르던 욥이 마지막 문장에서 자기를 포함시킴.

3절 '큰 지식'(반어)에서 14절 '누가 능히 헤아리랴'(고백)로 — 조롱이 겸손으로 익는 호.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욥(유일한 화자), 빌닷(청자, 침묵), 하나님(5~13절 모든 동사의 주어이나 '그'로만 지칭), 죽은 자의 영

들(rephaim), 라합, 날렵한 뱀.

찬가의 인칭: 2인칭 '주께서'가 아닌 3인칭 '그는' —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빌닷에게 들려주는 하

나님 이야기.

사상: 찬양 어휘의 소유권 — 고난당하는 쪽이 가장 높은 찬가를 부름. 친구들의 신학은 욥을 작게 만들려

하고, 욥의 찬가는 하나님을 크게 만듦.

4절 — 말의 내용이 아니라 출처를 묻는 반문: "누구의 정신(neshamah)이 네게서 나왔느냐."

6절 — 벗은 몸의 스올, 가림 없는 아바돈: 덮을 것 없음이 사람(1:21)에서 우주로 확장.

라합의 온도 차: 9:13에서는 욥을 누르는 무서움의 인용, 26:12에서는 광활한 찬가의 소재.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4절): 반어와 반문 — "참 잘 도와 주는구나" 4연타와 출처를 묻는 두 질문.

컷 2 (5~6절): 지하 — 물 밑에서 떠는 죽은 자들, 벗은 몸의 스올, 가림 없는 아바돈.

컷 3 (7~10절): 우주 — 허공의 북쪽, 매달린 땅, 물을 싼 구름, 가려진 보름달,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경

계.

컷 4 (11~13절): 하늘과 바다 — 흔들리는 기둥, 잔잔해진 바다, 깨뜨려진 라합, 무찔러진 뱀.

컷 5 (14절): 가장자리 — 단편·속삭임·헤아릴 수 없는 우레.

컷 2→4는 아래에서 위로의 상승 구성, 컷 5에서 전체가 가장자리로 축소되는 반전.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neshamah(ה מתָּ .숨·정신. 4절. 창 2:7의 생기, 욥 32:8에서 엘리후가 재사용 — (נְ�תָּ

rephaim(אִים .죽은 자의 영들. 5절. 스올 거주자들을 부르는 시어 — (רְפתָּ

sheol(ְ�אוֹל) — 음부. 6절. / abaddon(אֲבַ�וֹן) — 멸망. 6절. 스올과 짝을 이루는 시적 평행어.

tsaphon(פוֹן ה)북쪽. 7절. / beli-mah — (צתָּ .아무것도 없음. 7절. 구약 내 단 한 번의 결합 — (ְ�לִי־מתָּ

choq(ֹחק) — 경계·규례. 10절. '새기다' 어근의 '그어진 한계'. 잠 8:27-29와 같은 그림.

ga'arah(ה רתָּ .바다 괴물·혼돈의 이름. 12절 — (רַהַב)꾸지람. 11절. / rahab — (ְ�עתָּ

ruach(ַרוּח) — 입김·바람·영. 13절. / nachash bariach(ַרִח � �תָּ .날렵한 뱀. 13절. 사 27:1 동일 어구 — (נתָּחתָּ

qetsot(קְצוֹת) — 끝·가장자리들. 14절. / shemets(ֵ�מֶץ) — 속삭임. 14절. 구약 내 욥 4:12와 여기 두 번뿐.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반어 4연타(2~3절): 돕다—구원하다—가르치다—자랑하다, 동일 틀 "참 잘 ~하는구나" 4회.

송영 시합: 빌닷의 다섯 절 천상 묘사(25:2-6)를 욥이 아홉 절 우주론(26:5-13)으로 압도. 달(25:5→26:9)·빛

(25:3→26:10) 등 소재를 받아 확장.

분사형 찬가(5~13절): '~하시며'의 연쇄. 수직 상승 구성(지하→우주→하늘).

14절의 대비: qetsot(가장자리)/shemets(속삭임) ↔ 우레 — 화폭의 확장과 인식의 축소가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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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mets의 왕복: 4:12(엘리바스 — 계시의 특권) ↔ 26:14(욥 — 인식의 한계). 같은 단어의 역방향 사용.

38~41장 어휘 선취: 바다 경계(26:10·12→38:8-11), 빛과 어둠(26:10→38:19), 구름(26:8-9→38:9·34), 죽음

의 문(26:5-6→38:17).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라합·날렵한 뱀(12~13절) — 고대 근동 혼돈 전투 모티프. 우가릿 로탄(ltn btn brh), 에누마 엘리쉬의 마르

둑-티아맛 — 배경.

사 27:1이 nachash bariach 동일 어구를 종말의 그림에 사용 — 배경.

tsaphon — 우가릿 문헌의 바알의 산 차폰과 같은 이름이나 26:7에서는 하늘 방위로 움직임 — 배경.

26:7 beli-mah — 땅을 기둥·물 위에 두는 그 시대 우주 묘사 관습과 결이 다른 드문 문장 — 배경.

LXX: rephaim→기간테스(거인들), nachash bariach→배교의 용, shemets→말씀의 물방울 — 번역 현상, 배

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26 ↔ 욥 25:2-6 (빌닷의 여섯 절 송영 — 직전 본문)

욥 26 ↔ 욥 9:8-13 (욥의 앞선 창조 묘사 — 라합의 첫 등장)

욥 26 ↔ 사 27:1 (날렵한 뱀 — 동일 어구)

욥 26 ↔ 욥 38:8-11 (바다의 경계 — 폭풍 응답에서 재등장)

욥 26 ↔ 욥 42:5 (듣기만 하였사오나 — 26:14 속삭임의 도착점)

욥 26 ↔ 잠 8:27-29 (깊음 위에 그으신 경계 choq)

욥 26 ↔ 욥 4:12 (shemets — 엘리바스의 속삭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천막 안. 재 위의 사람이 입을 연다 —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 도와 주는구나." 반어가 네 번 떨어질 때마다

빌닷의 얼굴이 굳는다.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정적. 카메라가 바닥을 뚫고 떨어진다 — 어두운 물 밑, 떨

고 있는 죽은 자들의 형체. 벗은 몸의 스올. 카메라가 솟구친다 — 아무것도 없는 어둠에 떠 있는 땅, 허공에

펼쳐지는 북쪽. 물을 안고도 찢어지지 않는 구름, 가려지는 보름달, 수면 위에 그어지는 경계 —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선. 꾸지람 한마디에 진동하는 하늘 기둥, 잔잔해지는 바다, 부서지는 라합, 맑아지는 하늘, 꿰뚫

리는 날렵한 뱀. 그리고 모든 것이 멀어진다 — 그 광활한 전부가 가장자리만 한 크기로 줄어들고 목소리가 잦

아든다. "우리가 들은 것도 속삭임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우레는 들리지 않은

채,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속삭임과 우레 — 가장자리에서 부른 찬가"

초벌 부제: "빌닷의 짧은 송영을 반어 4연타로 받고, 물 밑의 죽은 자들에서 허공의 북쪽까지 펼쳐지는 창

조 찬가로 압도한 뒤, '들은 것도 속삭임일 뿐'이라는 고백으로 닫는 — 고난이 찬양의 어휘를 빼앗지 못했

음을 보여 주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3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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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송영 시합 구도 + 반어 4연타 형식 + 38장 어휘 선취 + ANE 혼돈 전투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라합·날렵한 뱀을 마귀론이나 영적 존재 교리로 확장하지 않고 시어·ANE 공용 어휘의 본문 내 위상 관찰

로만 둠.

26:7의 beli-mah를 현대 과학의 선취(무중력·우주 공간)로 읽는 변증으로 끌고 가지 않고, 고대 문헌 가운

데 드문 묘사라는 사실 관찰에서 멈춤.

26:5-14의 화자 귀속(욥인가 빌닷의 연속인가) 논의를 결론 내리지 않고, 받은 본문(MT)의 형태대로 관찰

하되 질문은 보존.

욥의 찬가를 '고난 중에도 찬양하라'는 적용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26장 안의 발화 사건으로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26장은 빌닷의 가장 짧은 변론(25장) 뒤에서 욥이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 도와 주는구

나"(26:2-3)라는 반어 4연타와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26:4)라는 출처의 반문으로 친구의 말을 무너

뜨린 다음, 물 밑에서 떠는 죽은 자들(26:5)과 벗은 몸의 스올(26:6)에서 허공에 펴진 북쪽과 아무것도 없는 곳

에 매달린 땅(26:7)을 지나 라합을 깨뜨리고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는 능력(26:12-13)까지 수직으로 펼치는 창

조 찬가를 부르고,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qetsot)일 뿐이요 우리가 들은 것도 속삭임(shemets)일

뿐"(26:14)이라는 고백으로 닫는 시다.

한 문단: 재 위에 앉은 사람이 입을 연다 — "참 잘 도와 주는구나." 위로자가 해야 했을 일의 목록이 칭찬의

형식으로 네 번 떨어지고, 빌닷은 굳은 채 서 있다. 그때 카메라가 바닥을 뚫고 내려간다 — 물 밑의 죽은 자

들, 덮을 것 없는 스올. 그러고는 멈추지 않고 솟구친다 — 없음 위에 매달린 땅, 허공의 북쪽, 물을 안고 찢어

지지 않는 구름, 가려진 보름달,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경계선, 흔들리는 하늘 기둥, 잔잔해진 바다, 부서진

라합. 그리고 모든 것이 멀어진다. 그 광활한 전부가 가장자리만 해지고,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잦아든다 —

"그의 큰 능력의 우레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우레는 아직 들리지 않았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

품·소재

천막의 언쟁에서 우주로 커지는 수직 무대. 물·구름·경계선·하늘 기둥, 그리고 '없음(beli-mah)'이라는 무

대 장치. 동사로만 움직이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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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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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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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분위

기

비꼼(1~4절)에서 광활(5~13절)로, 광활에서 속삭임(14절)으로 — 온도와 음량의 이중 낙차. 송영의 시합

구도.

3 시작과 끝 빌닷을 좁히는 반문(4절)에서 모두를 낮추는 반문(14절)으로. '너'에서 '우리'로 — 조롱이 겸손으로 익는

호.

4 등장인물·사상 욥(화자)·빌닷(침묵)·'그'로만 지칭되는 하나님. 기도가 아닌 찬가. 찬양 어휘의 소유권이 중심 사상.

5 장면 컷 반어(1~4)/지하(5~6)/우주(7~10)/하늘과 바다(11~13)/가장자리(14) 5컷. 상승 끝에 축소가 오는 배열.

6 의문·발견·정

보

송영 시합(25↔26장), 38장 어휘 선취, shemets의 왕복(4:12↔26:14), 혼돈 전투 배경, 화자 귀속의 미해결.

7 동영상 천막의 반어 → 물 밑 → 우주 끝 → 전부가 가장자리로 줄어드는 축소 → 들리지 않은 우레, 암전.

8 초벌 제목·부

제

"속삭임과 우레 — 가장자리에서 부른 찬가"

9 기도·내면 내가 말해 온 것이 단편이었음을 본다. 들은 만큼만 들었다고 아뢰는 데서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반어, 위로의 실패 목록: 2~3절의 네 문장은 돕다·구원하다·가르치다·자랑하다라는 동사를 칭찬의

틀에 넣는다. 그것은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했어야 할 일의 목록이다. 욥은 빌닷의 신학이 틀렸다고 먼저 말하

지 않고, 그 신학이 지금 이 천막 안에서 아무도 돕지 못했다는 사실을 형식으로 보여 준다.

2. 결 2 — 송영의 소유권: 빌닷은 하나님의 위엄으로 욥을 침묵시키려 했다(25장). 욥은 그 위엄을 부정하는

대신 더 멀리까지 노래한다 — 달과 별에서 멈춘 빌닷의 화폭을 스올과 라합과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넓혀서.

욥기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말하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욥이라는 역설이 26장의 등뼈다.

3. 결 3 — 속삭임과 우레: 14절은 욥기 전체에서 가장 긴 호흡의 예고다. 들은 것은 속삭임뿐 — 이 고백은

42:5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의 어휘를 미리 발음한다. 그리고 속삭임의 반

대편에 놓인 우레는 38:1의 폭풍 속 음성으로 응답받는다. 욥은 자기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그것의 이름을 불러 둔 셈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25:2-6 — 빌닷의 여섯 절 송영. 26장이 받아 넘기는 직전 본문.

욥 9:8-13 — 욥의 앞선 창조 묘사. 라합이 무서움의 인용으로 먼저 등장.

사 27:1 — "날렵한 뱀(nachash bariach)" 동일 어구가 종말의 그림에 사용됨.

욥 38:8-11 — 바다에 경계를 두시는 폭풍 응답. 26:10·12의 어휘가 여호와의 입으로 재등장.

잠 8:27-29 — 깊음의 표면에 두루 그으신 경계(choq). 같은 그림.

욥 4:12 — shemets(속삭임)의 첫 등장. 엘리바스의 계시 주장과 26:14의 역방향 사용.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절에서 시작한다 — 칭찬인 줄 알았다가 한 박자 뒤에 찔리는 그 지연을 천천히 통과한다.

멈춤 1: 6절에서 멈춘다 — 스올도 벗은 몸. 가장 깊은 곳도 그분 앞에서는 덮을 것이 없다.

멈춤 2: 7절에서 멈춘다 —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린 땅. 매달 데 없이 매달려 있는 것은 땅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스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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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14절에서 멈춘다 — "들은 것도 속삭임일 뿐이니." 내가 그분에 대해 말해 온 것들의 크기를 가늠해 본

다.

F · 자족성 점검

[x] 반어 4연타(2~3절)와 반문(4절)의 도입부 완결

[x] 지하—우주—하늘의 수직 상승 찬가(5~13절)

[x] qetsot·shemets·우레의 닫는 고백(14절)

[x] 25장 송영과의 시합 구도 호응

[x] 38~41장 어휘 선취와 42:5 예고의 줄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과 항변(3~31장), 엘리후(32~37

장), 폭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으로 움직이는데, 26장은 둘째 국면의 끝물에 서 있다. 친

구들의 말은 바닥났고(빌닷의 여섯 절이 그 증거다), 욥의 입에서는 욥기 안에서 가장 높은 창조 찬가가 나온

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26장은 두 가지를 보여 주는 좌표다. 첫째, 고난이 신앙의 어휘를 빼앗지 못했다는

것 — 모든 것을 잃고 정죄당하는 사람이 창조주의 행사를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노래한다. 둘째, 그 찬가의 마

지막 문장(26:14)이 권 전체의 destination을 미리 발음한다는 것 — '들은 것은 속삭임뿐'이라는 고백은 듣기에

서 보기로 옮겨 가야 할 여정이 아직 남아 있음을 욥 스스로 선언하는 문장이다. 폭풍 응답(38~41장)이 물을

어휘들 — 바다·구름·경계·빛과 어둠 — 이 여기서 미리 깔리므로, 26장은 사람의 송영이 하나님의 폭풍을 기

다리는 경첩의 좌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반어에서 찬가로 / 친구들의 바닥난 말에서 폭풍 응답의 어휘로 / 들은 속삭임(26:14 shemets)에서 들려올 우

레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26장은 '누가 하나님을 크게 말하는가'라는 시합을 통과해 '아무리 크게 말해도 가장자리

일 뿐'이라는 고백으로 내려서는 운동이다. 다만 이 내려섬은 패배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다 — 말의 크기를 겨

루던 대화가 끝나고, 이제 말로 닿을 수 없는 우레를 기다리는 구간이 열린다. 26장의 벡터는 욥기 전체를 '들

음에서 봄으로' 끌고 가는 운동의 중간 기착지이며, 27장의 맹세("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라")와 28장

의 지혜 시를 지나 38장의 폭풍까지 이어진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말싸움에서 이긴 사람의 이야기다. 빌닷은 여섯 절밖에 말하지 못했고, 욥은 열네 절로 그 여섯 절을

덮었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 찬양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친구들의 신학

에서 하나님의 크심은 사람을 구더기로 낮추는 논거였다(25:6). 욥의 찬가에서 같은 크심은 라합을 깨뜨리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의 광활함으로 펼쳐진다. 같은 위엄이 한쪽에서는 정죄의 도구가 되고 한쪽에서

는 경탄의 대상이 된다. 26장이 지키는 것은 욥의 승리가 아니라 송영의 본래 결이다 — 사람을 누르기 위해

서가 아니라 그분이 크시기에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여전히 항변 중이라는 사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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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의 부재 토로가 바로 며칠 전 말이다)은, 찬양과 씨름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 — 침묵 속

에서도 신실하심을 붙드는 길이 매끈한 화해가 아니라 이런 공존일 수 있다는 것을 수면 아래에서 보여 준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다 듣지 못한 채로도 부를 수 있는가 — 내가 아는 것이 그분 행사의 가장자리뿐이라는 고백을, 절망이 아니라

찬가의 마지막 행으로 둘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욥만큼 광활하게 노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14절의

고백이 욥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게 한다 — 우리가 그분에 대해 말해 온 가장 큰 말들도 속삭

임의 받아쓰기였다. 26장은 그 한계 앞에 독자를 세워 두고, 한계의 고백이 입을 닫는 이유가 아니라 우레를

기다리는 이유가 되는 한 사람을 보여 준다. 속삭임만 듣고도 찬가를 부른 사람 — 그 모자란 들음의 노래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찬가를 부른 사람이 이제 자기 생애를 걸고 맹세한다 — "나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버리지 아니하리라"(27:5-6).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shemets — 속삭임.

미해결 질문

욥기 2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26:5-14의 화자는 누구인가 — 욥의 발언인가, 빌닷 변론의 연속인가?

25장의 짧음과 26장 이후의 길이를 근거로 재배열을 제안하는 논의가 있으나, 받은 본문(MT)은 1절에서

욥을 화자로 명시한다. 전승 차원의 질문으로 보존.

Q2. 4절 "누구의 정신(neshamah)이 네게서 나왔느냐"는 어디를 겨누는가?

빌닷 말의 출처를 묻는 반문 — 비꼼인가, 엘리바스의 환상(4:12-21)을 빌려 쓴 빌닷에 대한 지적인가, 모든

말의 숨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더 큰 물음인가. 보존.

Q3. 하나님의 부재를 토로하던 욥(23:8-9)이 어떻게 같은 시기에 가장 높은 찬가를 부를 수 있는가?

항변과 찬양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상태 —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보존.

Q4. 라합과 날렵한 뱀은 26장 안에서 어떤 위상인가 — 시적 인용인가, 그 이상인가?

9:13의 무서움과 26:12-13의 광활함 사이에서 같은 어휘의 온도가 달라졌다. ANE 공용 모티프가 본문 안

에서 갖는 위상은 미해결. 보존.

Q5. '아무것도 없는 곳(beli-mah)에 매다시며'(26:7)라는 드문 그림은 어디서 온 것인가?

땅을 기둥이나 물 위에 두는 그 시대 묘사 관습과 결이 다르다. 본문은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보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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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들은 것이 속삭임뿐이라면(26:14), 우레는 언제 어떻게 들리는가?

26:14의 대비가 38:1의 폭풍과 42:5의 '봄'을 향해 열려 있는지 — 26장 시점에서 욥은 알지 못한다. 38장으

로 이월하여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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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27장

JOB-027  ·  시가서  ·  히브리어

"나의 의(mishpat)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chai El)을 두고

맹세하노니"(27:2) — 항의와 신앙이 한 몸으로 발화되는 역설의 맹세로 마지막 담론이 열리고,

1~2장의 온전함(tummah)이 욥 자신의 결의(27:5)로 돌아오며, 13절부터는 소발의 결구(20:29)

를 받는 악인 운명 시가 욥의 입에 실리는 화자 긴장이 미해결로 남는 — 대화가 독백으로 넘어

가는 경첩.

관찰된 사실

욥기 2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전환: 발언이 오가던 토론장에서 상대 없는 독백의 무대로. 1절 "욥이 또 풍자(mashal)를 지어 이르

되"는 응답 공식이 아닌 개막 공식(29:1에 재등장).

비어 있는 차례: 발언 순환상 나와야 할 소발의 세 번째 발언이 끝내 나오지 않음 — 대화 구조의 와해가

무대 장치로 가시화됨.

소품(전반 2~6절): 영혼, 호흡(neshamah), 코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ruach Eloah), 입술, 혀, 마음 — 맹세하

는 몸의 기관들.

소품(후반 13~23절): 칼, 음식물, 죽음의 병, 울지 못하는 과부들, 티끌 같은 은, 진흙 같은 의복, 좀(ash)의

집, 파수꾼의 초막, 물, 밤의 폭풍, 동풍(qadim), 손뼉.

2절의 법정 배경: 맹세 양식 — 보증(chai El), 자기 상태 확인(호흡), 서약 내용(입술·혀의 정직).

소재: 빼앗긴 의(mishpat), 온전함(tummah), 공의(tsedaqah), 분깃(cheleq)과 산업, 가르침(yad El), 비웃음.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2~6절은 부정어의 연쇄(말하지 아니하며·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놓지 아니하리니)가 전부 결의로 읽히는

한 호흡의 구간.

13절부터 공기가 낯설어짐 — 친구들의 인과응보 논리에 반례를 들던 욥(21장)의 입에서 악인 멸망 시가

흘러나오는 어긋남.

응수가 사라진 정적 — 대화 소리 대신 후반부에 폭풍 소리와 손뼉 소리만 돌아옴.

21절 동풍·밤 폭풍의 어휘가 1:19(욥의 자녀들을 덮친 큰 바람)와 겹치는 서늘함.

3절 콧숨의 생생함 — 다 잃은 사람이 셀 수 있는 마지막 소유가 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2절: "욥이 또 풍자를 지어 이르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

을 두고 맹세하노니."

23절: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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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발화(살아 계신 하나님을 건 맹세)로 열려 가장 가벼운 소리(손뼉·야유)로 닫힘.

1인칭의 맹세(나의 의·나의 영혼·나의 호흡)에서 3인칭의 풍경(그·그의 처소)으로 — 시점의 원근 이동.

숨에서 바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숨결(3절)로 시작해 사람을 쓸어 가는 동풍(21절)으로 끝나는 공기의 대

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발화자 욥, 보증으로 불리는 하나님(El·Eloah·Shaddai 4회 — 2·10·11·13절), 청중 "너희"(세 친구,

5·11~12절), 그리고 가상의 초상 속 악인·포악자·자손·과부들·의인·죄 없는 자·파수꾼·구경꾼들.

상황: 친구들의 기소(22장 등)에 논증이 아닌 법정 맹세로 응수 —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

하겠고"는 기소 전체에 대한 공식 부인.

사상: 6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 무죄 기록이 아니라 마음과 생애의 일치

(tummah의 결)를 지키는 진술.

11절 가르침의 역전: 줄곧 가르침을 받던 피고 욥이 "하나님의 솜씨(yad El)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

요"로 교사 역할을 가져옴.

13절 cheleq(분깃) — 운명을 하나님이 나누시는 몫으로 보는 친구들의 신학 어휘를 욥이 표제로 받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절): 재개 공식 — 대화의 무대가 독백의 무대로 바뀌는 표지.

컷 2 (2~6절): 맹세 — chai El 보증, 숨결 확인, 입술·혀의 서약, tummah와 tsedaqah의 결의.

컷 3 (7~12절): 원수 기원(7절), chaneph의 희망 없음을 묻는 세 물음(8~10절), 가르침의 역전 선언(11~12

절).

컷 4 (13~23절): 악인 운명 시 — 분깃 표제(13절), 자손·과부(14~15절), 은·의복·좀의 집(16~18절), 사라지

는 부(19절), 물·폭풍·동풍(20~21절), 던지시는 손(22절), 손뼉·비웃음(23절).

컷 4 내부의 확장 방향: 핏줄(사람) → 소유(재산) → 우주와 공동체(바람·조롱) — "그의 처소에서" 2회

(21·23절)로 수렴.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mashal(ל �תָּ .풍자·잠언·담론. 1절. 긴 시적 발화의 개막 표지(29:1 재등장) — (מתָּ

chai El(חַי־אֵל) —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2절. 살아 계신 신을 보증으로 세우는 맹세 공식.

mishpat(מְִ��תָּט) — 재판·권리·정당한 판결. 2절. "나의 mishpat을 빼앗으셨다"는 법정 어휘.

neshamah(ה מתָּ .하나님의 숨결. 3절 — (רוּחַ אֱלוַֹ�)호흡. 3절. 창 2:7의 생기 어휘. / ruach Eloah — (נְ�תָּ

tummah(ה �תָּ .온전함·통전성. 5절. 2:3(여호와의 평가)·2:9(아내의 추궁)에서 쓰인 단어의 1인칭 회수 — (�תֻּ

tsedaqah(ה קתָּ נףֵ)공의. 6절. / chaneph — (צְדתָּ .경건하지 않은 자. 8절 — (חתָּ

yad El(ידַ־אֵל) — 하나님의 손·솜씨. 11절. / cheleq(חֵלֶק) — 분깃·몫. 13절(20:29와 동일 어휘).

ash(�ָּעת) — 좀. 18절. / qadim(דִים פַק)동풍. 21절. / saphaq — (קתָּ .손뼉치다. 23절 — (שׂתָּ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1절 mashal 재개 공식 — 응답 공식("욥이 대답하여 이르되")과 구별되는 개막 공식. 발언 순환의 와해를

표시.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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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절 맹세 양식 3요소: 보증(chai El) — 상태 확인(호흡이 아직 있음) — 서약(입술·혀의 정직).

27:13 ↔ 20:29 — 소발의 결구를 거의 그대로 받는 표제. 결론으로 쓰인 문장이 표제로 재배치됨.

13~23절 화자 긴장 — 21장에서 악인의 형통을 논증한 욥의 입에 친구들의 어휘로 된 악인 멸망 시가 실

림. 본문은 화자를 재지정하지 않음.

tummah의 화자 여정: 내레이터(1:1 tam) → 여호와(2:3) → 아내(2:9) → 욥 본인(27:5).

비유 연쇄(16~18절): 티끌—진흙—좀의 집—초막. 부유함의 재료가 전부 흙과 임시 구조물로 선택됨.

qadim(21절)·밤 폭풍(20절) — 1:19의 광야 바람과 겹치는 어휘 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신(왕)의 생존을 건 맹세는 고대 근동의 법정·계약 관습 — 창 42:15의 형식과 동일 계열. 거짓 맹세는 자기

저주를 함의 — 배경.

27:2는 욥이 목숨을 담보로 무죄를 진술하는 가장 무거운 법적 발화 행위 — 배경.

파수꾼의 초막(18절) — 수확기에만 짓는 임시 구조물, 곧 허물어지는 것의 대명사 — 배경.

qadim(동풍, 21절) — 사막에서 오는 열풍(시로코), 농경 사회의 재해 바람 — 배경.

손뼉과 야유(23절) — 패망한 자를 향한 고대 근동의 공개 조롱 몸짓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27 ↔ 욥 2:3·2:9 (tummah — 여호와의 평가·아내의 추궁이 욥의 1인칭 결의로)

욥 27 ↔ 창 2:7 (neshamah —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의 창조 어휘)

욥 27 ↔ 욥 20:29 (소발의 결구 — 27:13의 분깃 표제)

욥 27 ↔ 욥 1:19 (광야의 큰 바람 — 27:20-21의 밤 폭풍·동풍)

욥 27 ↔ 욥 29~31장 (마지막 독백 본론 — 31장 자기 저주 맹세로 절정)

욥 27 ↔ 욥 28장 (지혜 시 — 경첩 다음에 놓인 막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토론장의 조명이 꺼지고 빈 의자 셋이 어둠에 잠긴다 — 하나는 끝내 채워지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만 빛이 남

는다. 재 위의 사람이 일어나 손을 든다.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카메라가 코

끝으로 다가간다 — 드나드는 숨, 하나님의 숨결.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공

의를 움켜쥐는 손. 몸을 돌려 친구들을 향한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긴 시가 흐른

다 — 칼을 향해 자라는 자손, 울지 못하는 과부, 티끌처럼 쌓인 은을 입는 다른 사람, 좀의 집, 초막. 부자가 눕

고 눈을 뜨자 아무것도 없다. 밤 — 물처럼 닥치는 두려움, 폭풍, 동풍이 그를 들어올려 처소에서 몰아낸다. 멀

리서 손뼉과 야유. 그 시를 읊는 입이 누구의 문장을 말하는지 화면은 보여 주지 않는다.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빼앗으신 분을 걸고 — 온전함의 귀환과 화자의 긴장"

초벌 부제: "차례를 잃은 대화의 끝에서 욥이 자기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의 사심(chai El)을 걸고 tummah

와 tsedaqah를 맹세하고, 가르침의 역전을 선언한 뒤, 친구들의 어휘로 악인의 분깃을 읊는 — 화자 긴장을

품은 마지막 담론의 개막"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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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3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mashal 재개 공식 + 맹세 양식 3요소 + 27:13↔20:29 호응 + tummah 화자 여

정 + ANE 맹세 관습)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3~23절의 화자 문제를 편집 가설(소발의 잃어버린 발언 등)로 단정하지 않고, 본문이 화자를 재지정하지

않는다는 관찰과 미해결 질문으로만 둠.

27:2의 역설 맹세를 신앙 모범이나 신정론 결론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발화 구조의 관찰로 보존.

qadim(21절)과 1:19의 어휘 겹침을 저자 의도로 확정하지 않고 겹침 자체만 기록.

8~10절의 물음을 사후 심판 교리로 확장하지 않고 본문의 수사적 질문으로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27장은 소발의 세 번째 발언이 끝내 오지 않는 와해된 대화의 끝에서 "욥이 또 풍자(mashal)를

지어 이르되"라는 개막 공식으로 마지막 담론을 열고, 자기 의(mishpat)를 빼앗으신 하나님의 사심(chai El)을

걸어 죽기 전에는 온전함(tummah)을 버리지 않고 공의(tsedaqah)를 놓지 않겠다고 맹세한 뒤(27:2-6), 가르침

의 역전을 선언하고(27:11), 소발의 결구(20:29)를 표제로 받은 악인 운명 시(27:13-23)를 자기 입에 올리는 —

화자 긴장을 품은 채 대화에서 독백으로 넘어가는 경첩이다.

한 문단: 토론장의 조명이 꺼지고 빈 의자 하나가 어둠에 남는다 — 소발의 차례는 오지 않는다. 재 위의 사람

이 일어나 손을 든다.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

니." 코에는 아직 하나님의 숨결이 드나들고, 입술과 혀는 거짓을 거절하고, 손은 공의를 움켜쥔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몸을 돌려 친구들을 향해 선언한다 — 이제 내가 가르

치겠다. 이어지는 긴 시에서 악인의 자손은 칼을 향해 자라고, 티끌처럼 쌓인 은은 다른 사람이 입고, 좀의 집

과 초막이 무너지고, 동풍이 한 사람을 처소에서 들어 올린다. 그 시를 읊는 입이 누구의 문장을 말하고 있는

지, 본문은 끝내 밝히지 않은 채 손뼉 소리로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응수가 사라진 독백의 무대, 비어 있는 소발의 차례. 몸의 소품(숨·입술·혀)에서 붕괴의 소품(은·좀의 집

·동풍)으로.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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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분위기 부정어 연쇄의 결의(2~6절), 13절부터의 낯섦 — 욥의 목소리인데 친구들의 시. 숨의 생생함과 바람의

서늘함.

3 시작과 끝 살아 계신 분을 건 맹세로 열려 손뼉과 야유로 닫힘. 1인칭의 맹세에서 3인칭의 폐허로, 숨에서 바람으

로.

4 등장인물·사상 무대 위 실제 인물은 욥 하나. Shaddai 4회. 6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 마음과

생애의 일치.

5 장면 컷 재개 공식(1)/맹세(2~6)/물음과 가르침 선언(7~12)/악인 운명 시(13~23) 4컷. 파괴의 반경이 핏줄→소유

→바람·조롱으로 확장.

6 의문·발견·정보 27:13↔20:29 호응, tummah의 화자 여정(내레이터→여호와→아내→본인), 역설 맹세의 미해결, qadim

과 1:19의 겹침.

7 동영상 빈 의자의 정적 → 손을 든 맹세 → 가르침의 역전 → 출처를 밝히지 않는 멸망 시 → 손뼉, 암전.

8 초벌 제목·부제 "빼앗으신 분을 걸고 — 온전함의 귀환과 화자의 긴장"

9 기도·내면 콧숨을 의식하며 읽는다. 빼앗긴 것 앞에서 맹세할 수 있는지 모른다고 아뢰는 데서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chai El, 역설의 맹세: 맹세는 가장 신뢰하는 분을 보증으로 세우는 발화인데, 욥이 세우는 보증은

"나의 의를 빼앗으신" 바로 그분이다. 고발과 신뢰가 한 문장에 산다. 항의가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고 신앙이

항의를 지우지도 않는 이 발화 구조가, 친구들의 정돈된 신학과 욥의 찢어진 기도 사이의 차이를 가장 압축적

으로 보여 준다.

2. 결 2 — tummah의 귀환: 1:1에서 내레이터가 소개하고, 2:3에서 여호와께서 평가하시고, 2:9에서 아내가 추

궁하던 단어가 25개 장을 건너 27:5에서 욥 자신의 1인칭 서약이 된다. 천상이 지켜보던 온전함을 본인이 맹

세로 떠맡는 순간 — 1장의 질문 "까닭 없이 경외하리이까"에 대해 복도 까닭도 사라진 지점에서 나오는 몸의

응답이다.

3. 결 3 — 화자의 긴장: 13절은 소발의 결구(20:29)를 거의 그대로 받고, 13~23절은 욥이 반박해 온 악인 멸망

신학의 어휘로 짜여 있다. 인용인가 반어인가 또 다른 층인가 — 본문은 화자를 재지정하지 않고, 한 사람 안

에서 부딪치는 여러 목소리를 봉합 없이 들려준다. 이 미해결이 27장을 단정으로 읽을 수 없게 만드는 장치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2:3·2:9 — tummah. 여호와의 평가와 아내의 추궁이 27:5에서 욥의 결의로 회수됨.

창 2:7 —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neshamah). 27:3의 호흡·숨결이 창조 어휘를 받음.

욥 20:29 — 소발의 결구. 27:13의 분깃(cheleq) 표제가 거의 그대로 받는 문장.

욥 1:19 — 광야에서 온 큰 바람. 27:20-21의 밤 폭풍·동풍(qadim)과 겹치는 어휘 결.

욥 31장 — 자기 저주 맹세의 절정. 27:2의 선서가 그 절정을 미리 당겨 오는 첫 음.

욥 28장 — 지혜 시. 27장의 경첩 바로 다음에 놓인 막간.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절의 공식에서 시작한다 — 응답이 아니라 개막. 비어 있는 차례를 먼저 본다.

멈춤 1: 2절에서 멈춘다 — 빼앗으신 분의 사심을 걸다니. 항의와 신뢰가 같이 있는 문장을 두 번 읽는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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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 2: 5~6절에서 멈춘다 —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이 2장의 그 단어임을 알아차린다.

멈춤 3: 13절에서 멈춘다 — 이 문장, 소발이 했던 말이다. 누가 말하고 있는가.

끝: 23절에서 멈춘다 — 손뼉 소리. 맹세로 열린 장이 조롱으로 닫히는 낙차를 가만히 받는다.

F · 자족성 점검

[x] 1절 재개 공식과 소발의 침묵 — 대화 와해의 표지

[x] 2~6절 맹세 양식(보증—상태 확인—서약) 완결

[x] tummah(27:5)와 2:3·2:9의 호응

[x] 27:13과 20:29의 어휘 호응

[x] 13~23절 화자 긴장의 미해결 보존

[x] qadim(21절)과 1:19의 어휘 겹침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과 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가운데 27장은 둘째 국면의 끝자락, 대화가 독백으로 넘어가는 경첩

에 서 있다. 발언 순환이 소발의 침묵으로 끊기면서 사람의 대답은 바닥났고, 이제 남은 가능성은 하나님 자신

의 응답뿐이다 — 27장의 맹세는 그 응답을 법정으로 소환하는 압력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1~2장에서

천상이 걸었던 tummah가 27:5에서 본인의 1인칭 서약으로 회수되는 장면은 "까닭 없이 경외하리이까"(1:9)라

는 질문이 가장 깊은 상실의 바닥에서 응답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좌표다. 복이 다 걷힌 사람이 숨결 하나를

붙들고 정직을 맹세하는 그림 — 이 그림은 빼앗긴 의를 끝까지 신원해 달라고 살아 계신 분께 자기를 거는

의인의 형상으로, 38장의 폭풍과 42장의 봄을 향해 길을 연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화에서 독백으로, 변론에서 맹세로 / 천상이 평가하던 온전함(2:3)에서 본인이 떠맡는 온전함(27:5)으로 / 사

람의 응수가 끊긴 무대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부르는 압력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27장은 논증으로 끝나지 않은 싸움을 선서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운동이다. 친구들을

설득하는 길이 닫히자 욥은 발화의 수신인을 바꾼다 — 가르침의 역전(27:11)으로 친구들 위에 서고, 맹세

(27:2)로 하나님 앞에 선다. 이 수직 전환은 29~31장의 마지막 독백에서 자기 저주 맹세로 절정에 이르고, "욥

의 말이 그치니라"(31:40) 다음에야 폭풍이 응답한다. 27장의 벡터는 욥기 전체를 '들음에서 봄으로' 끌고 가는

긴 운동의 마지막 가속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사람이 자기 무죄를 맹세하고 악인의 멸망을 읊는 이야기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끊어진 듯 보

이는 관계의 문법이 아직 살아 있는가라는 본질이 움직인다. 맹세는 상대의 살아 계심을 전제해야만 성립하

는 발화다 — 욥은 하나님을 자기 의를 빼앗으신 분으로 고발하면서, 동시에 바로 그분의 사심을 자기 진실의

마지막 보증으로 세운다. 신뢰가 다 무너진 사람은 맹세하지 않는다. 침묵하시는 분을 향해 자기 목숨을 거는

이 발화는, 친구들의 매끈한 신학보다 깊은 곳에서 그분과 닿아 있다. 그리고 13~23절의 화자 긴장도 같은 물

길 위에 있다 — 반박해 온 어휘가 자기 입에 실리는 어긋남은 고난당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여러 목소리가 동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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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사는 실상을 봉합 없이 보여 준다. 27장에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지만, 욥의 맹세는 그분의 살

아 계심 위에서만 발화될 수 있었다. 부재처럼 보이는 곳에서 가장 무거운 현존이 전제되고 있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숨이 코에 남아 있는 동안 — 빼앗긴 것을 다 세고 난 다음에도, 그 빼앗으신 분의 살아 계심을 걸고 정직을 맹

세할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욥만큼 항의해 보라고도, 욥처럼 결백하라고도 요구하지 않

는다. 다만 맹세가 성립하는 조건 하나를 알아차리게 한다 — 고발할 분이 살아 계시다는 전제 없이는 고발조

차 발화될 수 없다는 것.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는다는 문장(27:6) 앞에서, 독자는 자기 마음과 자기

날들 사이의 거리를 가늠하게 된다. 27장은 그 가늠 앞에 사람을 세워 두고, 답을 강요하는 대신 숨결 하나로

버티며 손을 든 사람의 옆모습을 보여 준다. 다 잃고도 끊지 않은 발화 — 그 끈질긴 향함이 독자를 부르는 불

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사람의 변론이 바닥난 곳에서 본문은 더 깊은 곳을 파기 시작한다 — 은과 금이

나는 갱도 아래에서, 지혜는 어디서 얻는가(28:12).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tummah — 온전함.

미해결 질문

욥기 2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13~23절의 악인 운명 시는 누구의 목소리인가?

21장에서 악인의 형통을 논증한 욥의 입에 친구들의 어휘로 된 멸망 시가 실린다. 인용인가, 반어인가, 욥

자신의 또 다른 층인가 — 본문은 화자를 재지정하지 않는다. 보존.

Q2. 자기 의(mishpat)를 빼앗으신 분의 사심(chai El)을 걸고 하는 맹세는 어떻게 성립하는가?

고발의 대상을 진실의 보증인으로 세우는 발화 — 항의와 신뢰가 한 문장에 공존하는 구조의 무게. 보존.

Q3. 7절의 "내 원수"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친구들인가, 익명의 대적인가, 수사적 기원의 관습인가 — 지시 대상이 비어 있다. 보존.

Q4. 1절의 mashal 재개 공식과 소발의 침묵은 무엇을 표시하는가?

"대답하여"가 아닌 "풍자를 지어"로 바뀐 공식, 그리고 끝내 오지 않는 세 번째 발언 — 대화 와해의 의미

는 미해결. 보존.

Q5. 27:13이 20:29(소발의 결구)를 거의 그대로 받는 것은 인용인가, 반사인가, 전복인가?

결론으로 쓰였던 문장이 표제로 재배치된다. 받아쓰기인지 되돌려주기인지 본문은 밝히지 않는다. 보존.

Q6. 동풍(qadim, 21절)과 밤의 폭풍(20절)이 1:19의 광야 바람과 겹치는 것은 어떤 무게인가?

욥이 자기 재난의 어휘로 악인의 운명을 그리는가, 관습적 심판 표현의 우연한 겹침인가. 보존.

• 

• 

• 

• 

• 

• 

209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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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28장

JOB-028  ·  시가서  ·  히브리어

땅속 갱도를 끝까지 뚫는 인간의 손(28:1-11)이 지혜의 처소만은 찾지 못해 "지혜는 어디서 얻

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28:12·20)의 후렴이 두 번 울리고, 보석 일곱의 부정 연쇄와

죽음의 "소문만 들었다"(28:22)를 지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한 문장 "주를 경외함이 지혜

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28:28)가 1:1의 욥에게로 되돌아오는 — 논쟁의 소음 한가운데 놓

인 지혜의 간주곡.

관찰된 사실

욥기 2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수직 무대: 갱도(3~4절) — 지표·식탁(5절) — 하늘·솔개의 길(7절) — 깊은 물·바다(14절) — 멸망·사망의

층(22절) — 땅 끝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높이(24절).

소품(광물): 은·금·철·동(1~2절), 사파이어·사금(6절), 순금·오빌의 금·청옥수·남보석·황금·수정·진주·벽옥·

산호·구스의 황옥(15~19절).

소품(연장): 등불이 전제된 탐지(3절), 매달리는 줄(4절), 바위에 대는 손(9절), 수로(10절), 누수를 막는 둑

(11절).

화자 표시 없음: 27:1("욥이 또 풍자하여")과 29:1(같은 도입의 재개) 사이에 놓인 무표(無標)의 시.

이름의 부재: 광부는 '그', 사람은 adam — 욥·친구들의 이름이 이 장에는 등장하지 않음.

소재: 나는 곳(motsa), 처소(maqom), 길(derekh), 값, 들음(shema), 바람의 무게, 비의 법칙, 경외(yirat

Adonai), 악에서 떠남(sur me-ra).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27장까지의 논쟁 소음이 멎고 "은이 나는 곳이 있고"로 열리는 갑작스러운 고요 — 간주곡의 공기.

소리 설계: 노동의 굉음(1~11) — 질문과 메아리(12~22) — 한 음성(23~28).

15~19절 부정 연쇄의 정서 — 보석 이름이 화려해질수록 '아니다'가 단단해지는, 풍성한데 텅 빈 느낌.

1~11절의 인간 찬가가 12절 후렴에서 '그런데도 못 찾는 것'의 배경으로 뒤집히는 낙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제련하는 곳이 있으며" — 장소 문장, 시선은 아래로.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 정의 문장, 말씀

은 위에서 내려옴.

하나님이 발화 주어가 되는 절은 28절 하나뿐 — 스물일곱 절의 수색 끝에 처음 열리는 입.

28절의 두 마디(경외·악에서 떠남)가 1:1·1:8의 욥 소개 문구로 회귀 — 책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끝.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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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이름 없는 광부('그'), 사람(adam, 13·28절), 솔개·매·용맹스러운 짐승·사자(7~8절), 공중의 새(21절),

말하는 비인격 넷 — 깊은 물·바다(14절)·멸망·사망(22절), 하나님(23절 이하).

상황: 성공한 수색(1~11절, 광물) — 실패한 수색(12~22절, 지혜) — 수색이 필요 없는 앎(23~27절, 하나님).

사상: 질문이 '지혜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지혜가 어디 있는가'(maqom) — 처소의 질문에 "하나님이 아신

다"(23절)로 답하는 구도.

27절 네 동사 — 보시고·선포하시며·굳게 세우시며·탐구하셨고. 창조의 일들(25~26절) 곁에서 지혜를 헤아

리시는 하나님.

사람의 저울(15절 "달아도")과 하나님의 저울(25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의 대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11절): 광산 시 — 네 금속의 출처, 매달린 광부, 솔개도 모르는 길, 뿌리까지 뒤엎는 손, 밝은 데로

끌어낸 보물.

컷 2 (12~14절): 후렴 1 — "어디서 얻으며", 깊은 물과 바다의 "있지 아니하다".

컷 3 (15~19절): 값의 시 — 보석 일곱 겹의 부정 연쇄, 기울지 않는 저울.

컷 4 (20~22절): 후렴 2 — "어디서 오며", 멸망과 사망의 "소문은 들었다".

컷 5 (23~28절): 하나님의 앎 — 땅 끝까지의 시선, 기상의 법칙, 네 동사, 사람에게 주신 한 문장.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motsa(מוֹצתָּא) — 나는 곳·출처. 1절. 어근 yatsa(나가다). / maqom(קוֹם .곳·처소. 12·20·23절 — (מתָּ

chokhmah(ה כְמתָּ .명철·분별. 12·20·28절. 어근 bin(사이를 가르다) — (ִ�ינתָּה)지혜. 12·20·28절. / binah — (חתָּ

tehom(ְ�הוֹם) — 깊은 물. 14절. 창 1:2와 같은 단어. LXX는 abyssos.

Abaddon(אֲבַ�וֹן) — 멸망. 22절. 어근 abad(사라지다). / Mavet(וֶת .사망. 22절 — (מתָּ

shema(ֵ�מַע) — 들은 것·소문. 22절. 죽음의 영역조차 들음의 층위에만 있음.

derekh(ְֶ�רֶך) — 길. 7·13(함의)·23·26절 반복.

yirat Adonai(ירְִאַת אֲדנֹתָּי) — 주를 경외함. 28절. Adonai 호칭은 욥기에서 이 절이 유일.

sur me-ra(ע .오빌. 16절 — (אוֹפִיר)악에서 떠남. 28절. 1:1·1:8의 욥 수식과 동일 표현. / Ophir — (סוּר מֵרתָּ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후렴 구조: 12절과 20절의 변주 반복이 시를 세 단락(1~11 / 13~19 / 21~28)으로 접는 경첩.

후렴의 변주: 12절 "어디서 얻으며(찾아지며)" → 20절 "어디서 오며" — 찾는 동사에서 오는 동사로 주어

가 이동.

보석 목록의 부정 연쇄(15~19절): 일곱 겹의 '바꿀 수 없다·당하지 못한다·비교할 수 없다' — 가치 부정의

누적 수사.

의인화: 깊은 물·바다(14절), 멸망·사망(22절)이 발화 — 피조 세계 전체를 증인석에 세우는 장치.

28절의 이탈: 시의 흐름 밖에서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로 도입되는 결구 — 책 차원에서 1:1·1:8과 인

클루지오.

기상 어휘(25~26절): 바람·물·비·비구름·우레 — 38:25-27 폭풍 응답의 어휘를 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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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시나이 세라비트 엘-카딤 터키석 광산·팀나 구리 광갱 — 수직 갱도와 등불 채광의 고고학 증거. 28:4의 매

달린 광부는 고대 문헌에서 드문 채광 묘사 — 배경.

오빌(Ophir) — 왕상 9:28 솔로몬 무역 기사의 금 산지. 남아라비아 또는 아프리카 방면 추정 — 배경.

구스의 황옥(19절) — 에티오피아 방면. 15~19절의 목록이 고대 근동 사치품 교역망의 지리를 반영 — 배

경.

'지혜가 어디 있는가' 모티프는 고대 근동 지혜 문헌에 공통이나, 경외를 답으로 두는 결구는 이스라엘 지

혜 전통(잠 1:7)의 결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28:28 ↔ 잠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욥 28:28 ↔ 잠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욥 28:28 ↔ 시 111:10 (경외 — 지혜의 근본, 같은 결구 전통)

욥 28:15-19 ↔ 잠 3:13-15 (지혜와 보석의 값 비교 — 같은 모티프)

욥 28:28 ↔ 욥 1:1·1:8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 회귀)

욥 28:25-26 ↔ 욥 38:25-27 (비·우레의 법칙 — 폭풍 응답 선취)

욥 28:22 ↔ 욥 42:5 (소문으로 들음 ↔ 눈으로 봄 — 들음과 봄의 간격)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어둠 속 등불 하나. 좁은 갱도를 따라 내려가면 줄에 매달린 사람 — 발 아래는 허공이다. 곡괭이 소리, 터지는

수로, 등불에 번쩍이는 사파이어. 감추어졌던 것들이 밝은 데로 올라간다. 하늘의 솔개는 이 길을 내려다보지

못한다. 화면이 멈추고 질문이 뜬다 —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더 깊은 데서 깊은 물과 바다가 "있지

아니하다", 보석상의 저울은 일곱 번 기울지 않고, 멸망과 사망은 "소문은 들었다"고만 한다. 카메라가 단숨에

솟구쳐 땅 끝이 한눈에 들어온다. 바람이 계량되고 비의 법칙이 그어지고 우레의 길이 트인다. 한 분이 보시

고, 선포하시고, 세우시고, 헤아리신다. 화면이 내려와 한 사람 앞에 멈추고 음성이 들린다 — "보라 주를 경외

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지혜는 어디서 오며 — 갱도 끝에도 없는 처소"

초벌 부제: "땅속을 끝까지 뚫는 인간의 기술이 지혜의 처소 앞에서 멈추고, 두 번의 후렴과 일곱 겹의 부

정을 지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한 문장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로 1:1의 욥에

게 되돌아오는 지혜의 간주곡"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2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후렴 경첩 구조 + 보석 부정 연쇄 + 28:28 인클루지오 + 고대 채광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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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28:28의 경외를 '신앙 생활의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1:1·1:8과의 어휘 회귀라는 본문 사실 관찰로만

둠.

화자 미상 문제를 특정 편집 이론으로 확정하지 않고, 27:1과 29:1 사이의 무표라는 본문 현상으로 보존.

22절 멸망·사망의 발화를 사후 세계론으로 확장하지 않고, 의인화 수사와 들음의 한계 관찰로만 둠.

25~26절 기상 어휘와 38장의 연결을 '예고'라는 형식 관찰에 멈추고, 신정론 결론으로 봉합하지 않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28장은 은·금·철·동의 출처를 찾아 갱도 끝까지 매달려 내려가는 인간 기술의 정점(28:1-11)을

그린 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28:12·20)의 후렴을 두 번 울리며 깊은 물·바다·

멸망·사망의 부정과 보석 일곱의 값 부정(28:14-22)을 통과시키고, 바람의 무게와 비의 법칙을 정하신 하나님

만이 그 길과 처소를 아신다는 창조 회상(28:23-27)을 지나, 사람에게 주신 한 문장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

을 떠남이 명철이니라"(28:28)로 — 1:1·1:8의 욥 소개 문구 그대로 — 닫히는, 화자 표시 없는 지혜의 간주곡

이다.

한 문단: 논쟁의 소음이 갑자기 멎는다. 등불 하나가 어둠 속에 켜지고, 줄에 매달린 사람이 발길 닿지 않는 깊

이에서 흔들린다. 솔개도 모르고 사자도 못 가는 길을 사람은 가서, 감추어진 보물을 밝은 데로 끌어낸다. 그

때 질문이 떨어진다 —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는가. 깊은 물이 "내 속에 없다" 하고, 저울은 일곱 번 기울지

않고, 멸망과 사망조차 "소문만 들었다" 한다. 시선이 단숨에 솟구쳐 땅 끝을 본다. 바람이 계량되고 비의 법칙

이 그어지던 그 곁에서, 한 분이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고 세우시고 헤아리셨다. 그리고 음성이 한 사람에게

내려온다 —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독자만 안다. 그 두 마디가 1장 1절에서 욥

을 소개하던 말이라는 것을.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갱도—지표—하늘—심연—하나님의 높이로 이어지는 수직 무대. 광물 창고와 연장 목록. 이름이 비워

진 사람들.

2 첫 느낌·분위기 논쟁의 소음이 멎는 간주의 고요. 굉음—메아리—음성의 소리 설계. 일곱 겹 '아니다'의 풍성하고 텅 빈

정서.

3 시작과 끝 장소 문장(1절 motsa)에서 정의 문장(28절)으로. 하나님이 발화 주어가 되는 절은 28절 하나. 책의 첫 문

장으로 회귀하는 끝.

4 등장인물·사상 무명의 광부·adam·의인화된 심연 넷·하나님. 성공한 수색—실패한 수색—수색이 필요 없는 앎의 세 층.

5 장면 컷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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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광산 시(1~11)/후렴 1(12~14)/값의 시(15~19)/후렴 2(20~22)/하나님의 앎(23~28) 5컷. 후렴은 찾는 동사

에서 오는 동사로의 계단.

6 의문·발견·정보 maqom·shema·yirat Adonai의 어휘망. 28:28 인클루지오. 들음과 봄의 간격. 화자 미상 미해결. 고대 채광

배경.

7 동영상 갱도의 등불 → 두 번의 질문과 메아리 → 땅 끝의 시선 → 사람에게 내려오는 한 문장, 암전.

8 초벌 제목·부제 "지혜는 어디서 오며 — 갱도 끝에도 없는 처소"

9 기도·내면 캐면 나올 줄 알고 살아온 손을 본다. 찾는 대신 받아야 한다는 것 앞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캐는 손과 닫힌 처소의 대비: 1~11절은 성경에서 가장 긴 채광 묘사다. 솔개의 눈도 못 본 길을 사람

이 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는다. 이 찬가가 높이 올라간 만큼 12절의 추락이 깊다 — 그 모든 기술이 지혜의

처소(maqom) 앞에서는 쓸모를 잃는다. 인간 능력의 부정이 아니라, 능력이 닿는 영역과 닿지 않는 영역의 경

계 긋기다.

2. 결 2 — 후렴과 부정의 건축: 12절과 20절의 후렴이 시를 세 단락으로 접고, 그 사이마다 부정이 쌓인다. 깊

은 물과 바다의 "있지 아니하다"(14절), 보석 일곱 겹의 "비길 수 없다"(15~19절), 멸망과 사망의 "소문만 들었

다"(22절). 피조 세계 전체가 증인석에 올라 차례로 고개를 젓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23절)가

울린다. 부정의 누적이 긍정 한 절의 무게를 만든다.

3. 결 3 — 28절의 회귀, 독자만 아는 결: "주를 경외함(yirat Adonai)이 지혜요 악을 떠남(sur me-ra)이 명철이니

라." 이 두 마디는 1:1에서 내레이터가, 1:8에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붙이셨던 수식이다. 시 전체가 찾아 헤맨

지혜의 정의가 고난당하는 바로 그 사람의 삶 묘사로 돌아온다. 욥은 모르고 독자만 아는 이 회귀가, 간주곡을

책 전체의 경첩으로 만든다 — 욥은 지혜를 잃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위에 선 채로 어둠을 통과하

는 중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잠 1:7 · 잠 9:10 · 시 111:10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지식)의 근본" — 28:28과 같은 결구 전통.

잠 3:13-15 —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는 값 비교 — 28:15-19의 모티프와 공명.

욥 1:1·1:8 —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 28:28이 회귀하는 좌표.

욥 38:25-27 — 비의 법칙과 우레의 길 — 28:25-26의 기상 어휘가 폭풍 응답에서 다시 울림.

욥 42:5 —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 28:22의 '소문 들음'이 예비하는

간격.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11절의 광부를 따라 내려간다 — 줄에 매달려 흔들리는 깊이까지, 사람이 갈 수 있는 끝을 본다.

멈춤 1: 12절에서 멈춘다 —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내가 파 온 갱도들의 목록이 떠오른다.

멈춤 2: 22절에서 멈춘다 — 죽음조차 소문만 들었다. 들은 것으로 살아온 시간의 길이를 잰다.

끝: 28절에서 멈춘다 —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1장 1절의 욥이 떠오르고, 지혜가 장소가 아니라 걸음이

었음을 곱씹는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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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자족성 점검

[x] 후렴 2회(12·20절)가 시를 세 단락으로 접는 경첩 구조

[x] 광산 시—값의 시—창조 시의 배열과 부정의 누적

[x] 28:28 ↔ 1:1·1:8 어휘 회귀(인클루지오)

[x] 들음(shema)과 봄의 간격 — 42:5와의 호응

[x] 기상 어휘(25~26절)의 38장 선취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과 항변(3~31장), 엘리후(32~37

장), 폭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으로 움직이는데, 28장은 둘째 국면의 한가운데 놓인 침묵

의 간주다. 세 차례의 변론 주기가 욥과 친구들 어느 쪽에도 답을 캐내 주지 못한 바로 그 지점에서, 화자 표시

없는 목소리가 '지혜의 처소는 하나님께 있다'를 노래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이 간주곡은 두 방향의 다리

다. 뒤로는 1:1·1:8로 — 28:28의 결구가 욥의 소개 문구로 회귀하며, 고난당하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지혜 위

에 서 있었음을 독자에게만 알린다. 앞으로는 38장으로 — 바람의 무게·물의 분량·비의 법칙·우레의 길(25~26

절)이라는 기상 어휘가 폭풍 응답의 화법을 미리 울린다. 인간의 수색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시

작된다는 이 장의 운동은, 잠 1:7의 지혜 전통을 욥기 한복판에 정박시키면서, 경외가 답 없는 어둠 속에서도

걸을 수 있는 길임을 책의 결말보다 먼저 보여 준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캐는 손에서 받는 귀로 / 처소를 묻는 질문(maqom)에서 걸음을 주는 대답(경외·떠남)으로 / 갱도 끝의 어둠에

서 사람에게 내려오는 한 문장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28장은 '지혜가 어디 있는가'라는 장소의 질문을 '어떻게 사는가'라는 길의 대답으로 옮기

는 운동이다. 다만 이 대답은 논쟁의 종결이 아니라 숨 고르기다 — 29장부터 욥의 회고와 맹세가 다시 시작

되고, 폭풍의 응답은 아직 멀다. 28장의 벡터는 욥기 전체를 '들음에서 봄으로' 끌고 가는 긴 운동 안에서, 들음

의 한계(22절)를 정확히 짚어 두는 중간 표지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광물과 보석과 기상의 시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지혜가 소유물인가 관계인가라는 본질이 움직인

다. 1~19절의 동사들은 전부 소유의 문법이다 — 캐고, 끌어내고, 달고, 바꾸고, 비교한다. 28절의 두 마디는 삶

의 문법이다 — 경외하고, 떠난다. 시는 일곱 겹의 부정으로 소유의 문법을 닫고, 마지막 한 절에서 다른 문법

을 연다. 지혜는 손에 넣는 광물이 아니라 그 앞에서 걷는 걸음이라는 것. 더 깊은 물길은 회귀에 있다 — 그

걸음의 정의가 1:1의 욥에게 이미 붙어 있던 수식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지혜의 부재 때문이

아니고, 지혜는 고난의 면제권이 아니다. 답을 캐내지 못한 채 경외 안에서 견디는 것 — 그것이 이 간주곡이

책의 한가운데서 비춰 두는, 아직 전모가 수면 아래에 있는 신실하심의 결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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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실존적 부름 — 불씨 한 문장

갱도를 더 깊이 파는 것으로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캐는 손을 멈추고 경외의 걸음으로 돌아설 수 있는가 — 들

은 것밖에 없는 어둠 속에서도.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채굴을 멈추라고 말하지 않는다 — 광부의 기술을 오히려 찬탄으로

그린다. 다만 어떤 처소는 갱도로 닿을 수 없음을, 피조 세계 전체의 증언으로 보여 줄 뿐이다. 우리에게도 파

내려간 갱도들이 있다 — 더 알면, 더 모으면, 더 깊이 분석하면 풀릴 줄 알았던 물음들. 28장은 그 갱도 끝의

어둠에 등불을 비추고, 위에서 내려오는 한 문장을 들려준다. 경외가 지혜라는 말은 답의 대체물이 아니라, 답

이 오기 전에도 걸을 수 있는 길의 이름이다. 욥이 그 길 위의 사람이었음을 독자는 이미 안다 — 그 앎이 독자

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간주곡이 멎으면 욥의 입이 다시 열린다 — "지난 세월이 다시 오기를"(29:2), 회

고의 시간이 시작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yirat Adonai — 주를 경외함.

미해결 질문

욥기 2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이 시는 누가 부르는가 — 욥의 말이 이어지는 것인가, 시인의 간주인가?

27:1("욥이 또 풍자하여")과 29:1(같은 도입의 재개) 사이에 화자 표시가 없다. 욥의 입이라면 26~27장의

격앙과 이 고요의 공존이, 간주라면 논쟁 한가운데의 배치 의도가 질문으로 남는다. 보존.

Q2. 28절의 Adonai — 욥기에서 단 한 번뿐인 이 호칭은 어떤 무게를 갖는가?

엘로아흐·샤다이·엘이 주도하는 책에서 결구 한 절만 다른 호칭으로 울린다. 본문 전승과 시학 차원의 질

문으로 보존.

Q3. 멸망과 사망이 "귀로 들었다"는 그 소문(shema)은 무엇인가?

죽음의 영역이 지혜에 대해 들음의 층위에만 있다는 발화 —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는 말해지지

않는다. 보존.

Q4. 5절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는 무엇을 그리는가?

위는 식탁, 아래는 불이라는 대비만 또렷하고 그림의 정체(채굴의 횃불·뒤집힌 지층·다른 무엇)는 풀리지

않는다. 보존.

Q5. 27절 네 동사(보시고·선포하시며·세우시며·탐구하셨고)와 창조의 순서 — 지혜는 창조 때 어디에 있었는

가?

25~26절의 창조 행위 곁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헤아리셨다는 회상이, 지혜와 창조의 관계를 어디까지 말하

는지는 미해결. 잠 8장과의 거리도 포함해 보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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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욥이 이미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1:1)인데, 그 욥에게 28:28은 무엇이 되는가?

지혜의 정의가 욥의 삶 묘사로 회귀한다면, 지혜를 살고 있는 사람의 고난은 무엇으로 남는가 — 책이 38

장 이후로 끌고 가는 질문.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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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29장

JOB-029  ·  시가서  ·  히브리어

잿더미의 욥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

라"(29:2)로 여는 회상 — 머리 위에 비치던 등불(ner)과 장막 위의 친밀한 사귐(sod Eloah), 성

문 광장의 좌석과 빈민·고아를 건진 의(tsedeq)의 옷이 차례로 호명되다가 "애곡하는 자를 위로

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29:25)에서 멈추는 — 마지막 담론 3부작(회상 29·전락 30·맹세 31)

의 첫 패널.

관찰된 사실

욥기 2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시간으로 갈라진 무대: 현재(잿더미 — 한 번도 직접 묘사되지 않음)와 회상(전 25절). 본문 전체가 하나의

긴 플래시백.

회상 속 두 공간: 장막(2~6절, 사적) → 성문·광장(7절 이하, 공적). 안에서 밖으로 이동.

1:1~5에서 내레이터가 보여 준 평온을 욥 자신의 입이 재상연 — 같은 풍경의 두 번째 상영, 화자 교체.

소품(빛): 등불(ner)·빛·암흑(3절), 미소와 얼굴 빛(24절). / 소품(액체): 젖·기름 시내(6절), 물·이슬(19절), 이

슬 같은 말(22절), 비·봄비(23절).

소품(공적): 성문(shaar)·광장의 좌석(7절), 의의 옷·겉옷·모자(14절), 부서진 턱뼈(17절), 으뜸 좌석(25절). /

소품(사적): 장막(4절), 보금자리(qen)·모래(18절), 뿌리·가지(19절), 화살(20절).

시간 표지: 2절 소원문(mi-yitten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 "그 때에는" 반복(2·4·5·7절) + 전 절 과거 시제.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따뜻한데 아픈 이중의 공기 — 빛과 풍요의 본문을 어둠 속의 화자가 발화.

"그 때에는"이 거듭될수록 말해지지 않은 현재('지금은 아니다')가 행간에 고임.

29:3의 등불 — 18:5~6 빌닷의 '꺼진 등불' 단언과 정면으로 마주 보는 조명.

젖·기름·이슬·봄비 — 회상 전체가 젖은 질감. 메마른 소재가 없음.

5절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 1:19를 통과한 독자에게 가장 아픈 한 절. 자녀들의 잔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2절: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25절: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으로 앉았으며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

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시작은 하나님께 받던 보호, 끝은 사람들에게 주던 위로 — 받음에서 줌으로 이동하는 회상의 호. 양끝 모

두 과거형, 현재 시제의 출구 없음.

25절 직후가 30:1 "그러나 이제는" — 29장의 끝은 낙차 직전의 절벽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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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현재 무대 위 인물은 욥 혼자. 나머지 전원이 기억 속 출연 — 하나님(보호·등불·sod·동행하시던 shaddai),

나의 젊은이들(자녀), 성문의 네 무리(젊은이·노인·유지·지도자), 건짐받은 명단(빈민·고아·망하게 된 자·과

부·맹인·다리 저는 사람·빈궁한 자·모르는 사람), 불의한 자, 기다리던 무리, 애곡하는 자.

상황: 성문 재판정 — 7절의 좌석은 장로의 재판석. 8~10절의 침묵은 법정 위계의 몸짓(숨고, 일어서고, 입

가리고, 혀가 붙음).

사상의 중심: 11~12절의 인과 — 존경의 근거가 권세가 아니라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29:12~17은 22:6~9 엘리바스의 날조 죄목과 항목 단위로 반대 — 정면 반증.

14절 옷 은유(tsedeq을 입고 mishpat을 겉옷·모자로) + 15~16절 신체 은유(맹인의 눈·다리 저는 이의 발·빈

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다').

18절 안전의 가정 —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 독자는 1~2장에서 그 가정의 붕괴를 이미 봄. '스스

로 말하기를'이라는 인용 표지가 깨어진 옛 확신임을 표시.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6절): 장막 위의 사귐 — 소원문 개시, 등불·sod·전능자·젊은이들·젖과 기름.

컷 2 (7~10절): 성문의 침묵 — 광장의 좌석, 위계의 네 몸짓, 존경이 침묵으로 표현됨.

컷 3 (11~17절): 의의 옷과 건짐의 명단 — 귀의 축복·눈의 증언, 약자 구출 목록, 턱뼈 분쇄.

컷 4 (18~20절): 보금자리의 가정 — 모래알 같은 날들, 물의 뿌리·이슬·새 영광·화살.

컷 5 (21~25절): 말의 단비와 으뜸의 좌석 — 경청의 무리, 봄비 같은 말, 미소, 왕 같은 좌정, 위로자.

동심원 배열: 하나님의 임재(컷 1) → 존경 패널 한 쌍(컷 2 ↔ 컷 5)이 의의 실천(컷 3)을 감싸고, 컷 4의 안

전 가정이 지붕. 존경은 의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었음이 짜임에서 드러남.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mashal(ל �תָּ 누가 주랴', 이루기 어려' — (מִי־יִֵ�ן)풍자·담론·비사. 1절, 27:1에 이은 형식 표지. / mi-yitten — (מתָּ

운 소원의 관용구. 2절.

yerach qedem(ירְַחֵי־קֶדֶם) — 옛 달들, '지난 세월'. 달 단위로 세는 그리움. 2절.

ner(ֵנר) — 등불. 3절. 18:5~6과 대조. / sod(סוֹד) — 친밀한 사귐·비밀 회의. 4절. 15:8에서 엘리바스의 조롱으

로 쓰인 단어.

shaddai(ַ�ַ�י) — 전능자. 5절. / shaar(ַ�עַר) — 성문. 7절.

tsedeq(צֶדֶק) — 의 / mishpat(מְִ��תָּט) — 정의·공도. 14절. 구약에서 짝으로 움직이는 쌍.

qen(קֵן) — 보금자리·둥지 / chol(חוֹל) — 모래. 18절. LXX는 chol을 종려나무 줄기(phoinix)로 옮김.

malqosh(�ֹמַלְקו) — 봄비, 늦은 비. 23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회상 목록의 동심원: 임재(2~6) — 존경(7~11) — 의(12~17) — 안전 가정(18~20) — 권위·위로(21~25). 존

경의 두 패널이 의의 중심을 감싸는 배열.

등불 모티프의 세 번 이동: 빌닷의 단언(18:5~6) → 욥의 반문(21:17) → 욥의 기억(29:3). 마지막 이동에서

빛의 소유권이 '그(하나님)'로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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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두 방향: 존경의 침묵(8~10절)과 경청의 침묵(21~22절) — 한 장 안에서 둘 다 욥을 높이는 쪽으로

작동.

물 이미지의 방향 전환: 받던 액체(젖·기름, 6절)에서 주는 액체(이슬 같은 말·봄비, 22~23절)로 — 받음→

줌의 호가 이미지 차원에서 반복.

mi-yitten 소원문 + "그 때에는" 후렴 + 전 절 과거 시제 — 25절 전체가 닫힌 플래시백.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성문(shaar) — 고대 근동 성읍의 법정·공증 공간. 장로들이 송사를 듣던 곳. 룻 4장의 보아스 장면과 같은

풍경 — 배경.

우가릿 아크하트 서사시의 다넬 — 성문 곁 타작마당에서 과부의 송사와 고아의 권리를 재판하는 의로운

장로의 전형 — 29:7,12~17과 닮은 그림 — 배경.

과부·고아·빈민 보호 — 고대 근동 왕실 이념의 표준 덕목('왕의 의'). 29:12~17이 왕의 이상과 겹치고 25절

'왕 같았다'와 호응 — 배경.

젖으로 발을 씻고 바위가 기름을 쏟는 6절 — 풍요를 액체의 넘침으로 그리는 고대 근동 과장법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29:3 ↔ 욥 18:5-6 (빌닷의 꺼진 등불 — 욥의 기억 속 비치던 등불)

욥 29:12-17 ↔ 욥 22:6-9 (엘리바스의 날조 죄목 — 항목 단위 반증)

욥 29 ↔ 욥 30:1-31 ('그러나 이제는' — 회상 직후의 전락)

욥 29 ↔ 욥 31:1-40 (무죄 맹세 — 3부작의 셋째 패널, 29장 의 목록의 법정 확장)

욥 29 ↔ 욥 1:1-5 (서막의 평온 — 같은 풍경, 화자 교체)

욥 29 ↔ 욥 42:10-17 (갑절 회복 — 회상 목록과의 같음·다름)

욥 29:7 ↔ 룻 4:1-11 (성문 재판정의 풍경)

욥 29:14 ↔ 사 59:17 (의를 갑옷으로 입으시는 여호와 — 옷 은유)

욥 29:25 ↔ 욥 16:2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 위로자 자기 묘사의 아이러니)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어둠 속의 목소리 — "나는 지난 세월이 다시 오기를." 디졸브. 밤의 장막 위로 등불이 켜지고 그 빛 안에서 사

람이 암흑을 걸어간다. 둘러선 젊은이들, 젖이 찰랑이는 대야, 바위 틈의 기름. 컷 — 아침의 성문. 그가 광장에

들어서자 젊은이들이 물러서고 노인들이 일어서고 유지들의 손이 입을 가린다. 부르짖는 빈민, 고아 — 의의

옷을 두른 그가 송사를 듣고 불의한 턱에서 먹잇감을 빼낸다. 과부의 낮은 노래. 컷 — 둥지와 모래알, 물을 향

해 뻗는 뿌리, 가지의 이슬. 컷 — 다시 광장. 무리가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리고 그의 말을 받는다. 미소, 밝

아지는 얼굴들, 군대 가운데 왕 같은 좌정 — 마지막 프레임, 그는 애곡하는 이의 곁에 앉아 있다. 화면이 어두

워지고 다음 목소리가 올라온다 —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멈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그 때에는 — 등불과 사귐과 의의 옷"

초벌 부제: "잿더미의 욥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로 열

어, 장막 위의 sod Eloah에서 성문의 좌석과 건짐의 명단을 지나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에서 멈추는

마지막 담론 3부작의 첫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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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2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회상 목록의 동심원 + 등불 모티프 3회 이동 + 성문 법정 ANE 배경 + 22장 반

증 대응)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29:4의 sod Eloah를 '체험적 신앙의 모델' 같은 적용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본문 안의 기억 묘사와 15:8

과의 어휘 호응 관찰로만 둠.

29:18의 chol(모래/종려/불사조)을 부활 교리의 근거로 확장하지 않고 본문 전승 차원의 배경으로만 보존.

29:12~17의 사회적 의를 특정 시대의 정치 강령으로 번역하지 않고, 22:6~9 반증과 31장 전주라는 본문 내

기능 관찰에 머묾.

회상의 객관성 문제를 '욥의 자기 의' 비판으로 단정하지 않고 미해결 질문으로 보존 — 본문(1:1, 42:7)이

욥의 의를 확증한다는 사실과 함께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29장은 잿더미의 욥이 소원문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29:2)로 회상을 열어, 머리 위에 비치던 등불(ner)과 장막 위의 친밀한 사귐(sod Eloah, 29:4), 성문

광장의 좌석과 침묵의 존경(29:7~10), 빈민·고아를 건진 의(tsedeq)의 옷(29:12~17), 보금자리의 안전 가정

(29:18)과 말의 단비(29:21~23)를 차례로 호명한 뒤,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29:25)라

는 자기 묘사에서 멈추는 — 회상(29)·전락(30)·맹세(31) 3부작의 첫 패널이다.

한 문단: 화면은 어둠에서 시작한다 — 현재의 잿더미는 한 번도 비춰지지 않고 목소리만 들린다. 디졸브. 밤

의 장막 위로 등불이 켜지고, 빌려 받은 빛 안에서 사람이 암흑을 걸어간다. 젊은이들이 둘러서 있고 발 씻는

대야에 젖이 찰랑인다. 아침의 성문 — 그가 들어서자 법정의 소음이 가라앉고, 노인들이 일어서고, 유지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 의의 옷을 두른 그가 고아의 송사를 듣고 불의한 턱에서 먹잇감을 빼낸다. 무리가 봄비

를 맞이하듯 입을 벌려 그의 말을 받고, 그는 군대 가운데 왕처럼, 그리고 애곡하는 이의 곁에 앉은 위로자처

럼 좌정해 있다. 화면이 어두워지면 다음 장의 첫 마디가 올라온다 — "그러나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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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

품·소재

현재가 묘사되지 않는 25절짜리 플래시백. 장막(사적)→성문(공적) 이동. 빛나고 젖은 소품들. 1:1~5의 평

온을 욥의 입으로 재상연.

2 첫 느낌·분위

기

빛의 기억을 어둠 속에서 발화하는 이중의 공기. 29:3 등불 ↔ 18:5~6 빌닷의 단언. 5절 '나의 젊은이들'의

잔상.

3 시작과 끝 받던 보호(2절)에서 주던 위로(25절)로 — 받음→줌의 호. 양끝 모두 과거형, 직후가 30:1의 절벽.

4 등장인물·사

상

현재 무대에는 욥 혼자, 전원이 기억 속 출연. 성문 재판정의 위계. 12~17절 사회적 의 = 22:6~9 날조의 반

증. 18절 깨어진 안전 가정.

5 장면 컷 임재(1~6)/침묵의 존경(7~10)/의의 명단(11~17)/보금자리 가정(18~20)/말의 단비와 좌정(21~25) 5컷 — 존

경 패널 한 쌍이 의의 중심을 감싸는 동심원.

6 의문·발견·정

보

등불 모티프 3회 이동(18:5→21:17→29:3). 침묵의 두 방향. 받던 물→주는 물. 회상의 객관성 미해결. 성문

법정·아크하트의 다넬 배경.

7 동영상 어둠의 목소리 → 등불의 장막 → 성문의 침묵 → 의의 옷 → 봄비 같은 말 → 위로자의 곁모습 → "그러나

이제는" 직전 암전.

8 초벌 제목·부

제

"그 때에는 — 등불과 사귐과 의의 옷"

9 기도·내면 좋았던 날들을 셀 때 무엇부터 세는지, 그 순서를 주 앞에 펼친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sod Eloah, 회상의 중심: 욥이 다시 오기를 원하는 것의 명단에서 재산은 6절 한 절의 과장법으로 스

치고, 머무는 곳은 사귐(2~5절)과 쓰임(12~17·21~25절)이다. 엘리바스가 15:8에서 조롱으로 썼던 sod를 욥은

'내 장막 위에 있었다'는 그리움으로 되찾는다. 소유를 다 잃은 이의 그리움 목록에 소유가 거의 없다는 사실

— 그것이 1:9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에 대한 또 하나의 조용한 응답이다.

2. 결 2 — 침묵의 존경, 조롱의 전조: 8~10절의 성문은 침묵으로 욥을 높인다 — 숨는 젊은이, 일어서는 노인,

입천장에 붙는 혀. 21~22절의 무리는 경청으로 그를 높인다. 한 장 안에서 두 번 작동하는 이 침묵은, 30:1 "나

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이하의 조롱과 정확히 반대 방향의 소리다. 29장의 고요가 높을수록 30장

의 소음이 깊다 — 회상은 전락의 낙차를 위해 높이를 쌓는다.

3. 결 3 — 의의 옷, 날조의 반증이자 맹세의 전주: 12~17절의 건짐 명단은 22:6~9에서 엘리바스가 씌운 죄목

과 항목 단위로 반대다. 그리고 같은 명단이 31장에서 "내가 만일 ~하였다면"의 무죄 맹세 형식으로 한 번 더,

이번에는 법정의 언어로 돌아온다. 29장의 회상은 추억이 아니라 변론의 첫 패널 — 기억으로 세운 증거 목록

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18:5-6 — 빌닷의 '꺼진 등불' 단언. 29:3의 비치던 등불과 마주 보는 조명.

욥 22:6-9 — 엘리바스의 날조 죄목. 29:12-17이 항목 단위로 반증.

욥 30장 — "그러나 이제는." 회상 직후의 전락, 3부작의 둘째 패널.

욥 31장 — 무죄 맹세. 29장 의 목록의 법정 확장, 3부작의 셋째 패널.

욥 1:1-5 — 서막의 평온. 같은 풍경의 두 번째 상영, 화자가 내레이터에서 욥으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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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 42:10-17 — 갑절 회복. 재산·자녀·공동체는 돌아오지만, 29장이 중심에 둔 사귐의 회복은 42:5의 '봄'으

로 먼저 온다.

룻 4:1-11 — 성문 재판정. 장로석과 공증의 풍경.

사 59:17 — 의를 갑옷으로 입으시는 여호와. 29:14 옷 은유의 정경 내 메아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절의 소원문에서 시작한다 — '다시 오기를'이라는 갈망의 어조를 그대로 듣는다.

멈춤 1: 4절에서 멈춘다 — sod Eloah. 내 장막 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귐이 내게도 있는지 센다.

멈춤 2: 12절에서 멈춘다 — 존경의 근거가 "건졌음이라"로 밝혀지는 전환. 내가 받는 인정의 근거를 떠올

린다.

멈춤 3: 18절에서 멈춘다 —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안전 가정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

본다.

끝: 25절에서 멈춘다 —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던 이가 위로받지 못하는 곳에 함께 앉아

본다.

F · 자족성 점검

[x] 2절 소원문 개시와 25절 위로자 묘사의 받음→줌 호

[x] 장막→성문 두 무대의 이동 완결

[x] 동심원 배열(존경 패널 한 쌍이 의의 중심을 감쌈)

[x] 등불 모티프의 18:5~6 대조와 빛의 소유권 명시

[x] 12~17절과 22:6~9의 항목 단위 반증 관계

[x] 18절 안전 가정과 1~2장 붕괴의 드라마틱 아이러니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과 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에서 29장은 둘째 국면의 마지막 매듭인 29~31장 3부작의 입구다.

친구들의 말은 끝났고(25:6 이후 빌닷의 침묵, 26장 이하 욥의 독백), 인간의 변론이 다다를 수 있는 끝까지 가

보는 구간이 시작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29장은 '의인의 기억'이라는 증거 형식을 세우는 좌표다 — 욥이

회상으로 호명하는 의의 목록(12~17절)은 22장의 날조를 반증하고 31장의 맹세를 예비하며, 그가 중심에 둔

sod Eloah의 상실은 38장에서 폭풍 가운데 친히 오시는 응답과 42:5의 대면을 기다린다. 42:10~17의 회복이

재산과 자녀와 공동체를 돌려주지만, 29장이 가장 그리워한 사귐은 회복 목록보다 먼저 — 폭풍의 대면으로

— 돌아온다는 점에서, 이 장의 갈망은 책의 destination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현재의 어둠에서 기억의 빛으로 / 받던 보호(29:2)에서 주던 위로(29:25)로 / 그리고 회상이 쌓은 모든 높이에

서 "그러나 이제는"(30:1)의 낙차로.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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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화살표로 좁히면, 29장은 잃어버린 것의 명단을 작성하며 거슬러 오르는 운동이다. 다만 이 상승은 그 안에

서 완결되지 않는다 — 등불·사귐·존경·의·안전·권위가 차례로 켜진 직후, 30장이 같은 항목들을 하나씩 꺼뜨

린다. 회상의 높이는 전락의 깊이를 재는 잣대가 되고, 둘을 합친 낙차 전체가 31장의 맹세를 거쳐 38장의 폭

풍 앞에 놓인다. 29장의 벡터는 욥기 전체를 '들음에서 봄으로' 끌고 가는 운동의 마지막 인간 구간, 그 첫 걸음

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지위와 부를 잃은 사람의 회고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호명의 순서가 본질을 드러낸다 — 재산은

한 절의 과장법으로 지나가고, 회상이 머무는 곳은 장막 위의 사귐과 성문에서의 쓰임이다. 욥이 잃어 가장 아

파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sod, 그리고 약자를 건지던 공동체 안의 소명이다. 1장에서 사탄은 '소

유를 거두면 욕하리라'고 걸었는데, 소유를 다 잃은 이의 그리움 목록에 소유가 거의 없다 — 그 짜임 자체가 9

절 질문에 대한 살아 있는 반례다. 한 겹 더 내려가면, 욥은 빛의 소유권을 끝까지 하나님께 둔다 — "그의 등

불", "그의 빛"(29:3). 자기 의를 변호하는 장에서조차 의의 옷을 입혀 주신 분과 빛을 빌려주신 분을 주어로

기억하는 어법, 거기에 29장의 깊은 물길이 있다. 위로하던 이가 위로받지 못하고, 빛으로 걷게 하시던 분이

침묵하시는 간극을 욥은 부정하지 않는다 — 기억 속의 하나님과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긴장을

둘 다 붙든 채, 그는 다음 장의 어둠으로 내려간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좋았던 날들을 셀 때 나는 무엇부터 세는가 — 거두어진 다음에야 드러나는 그리움의 순서가, 내 보물이 어디

있었는지를 보여 준다.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욥만큼 잃어 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를 알아

차리게 한다 — 회상은 정직한 거울이라는 것. 욥의 명단은 사귐에서 시작해 위로자의 기억에서 멈췄고, 재산

은 그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독자 각자의 명단은 다를 것이다. 29장은 그 명단을 미리 써 보게 하는 장이다 —

거두어지기 전에, 어둠이 오기 전에, 내가 다시 오기를 원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등불 곁에 한 가지를

더 놓아 둔다 — 빛으로 걸었던 날들의 빛이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기억하는 어법, 그 어법이 어둠을 통과하는

사람의 언어라는 것을.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등불의 기억이 다 켜진 직후 "그러나 이제는"(30:1)이 기다린다 — 회상이 쌓은

높이만큼 전락의 낙차가 깊어진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sod — 친밀한 사귐.

미해결 질문

욥기 2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29장의 자기 회상은 어디까지 객관인가?

내레이터(1:1)와 여호와(1:8, 42:7)가 욥의 의를 확증하므로 날조는 아니나, 6절의 과장법이 보여 주듯 그리

움은 기억을 빛나게 다듬는다. 사실과 미화의 경계를 본문이 판정하지 않는다.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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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4절 sod Eloah — '친밀한 사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

말씀이었는지, 임재의 감각이었는지, 형통 자체였는지 본문은 밝히지 않는다. 욥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의

실체가 비어 있는 채로 호명된다. 보존.

Q3. 18절 chol은 모래인가, 종려인가, 새인가?

MT는 모래(날의 많음), LXX는 종려나무 줄기, 후대 랍비 전통의 한 갈래는 불사조로 읽었다. 둥지(qen)와

나란히 놓여 새 이미지가 살아나는 본문 전승 차원의 질문. 보존.

Q4. 25절에서 '군대 중의 왕'과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두 직유의 병치는 무엇을 하나로 묶는

가?

최고 권위의 그림과 가장 낮은 동행의 그림이 한 절 안에 나란하다. 권위와 위로가 한 사람 안에서 어떻게

한 몸이었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보존.

Q5. 17절의 폭력적인 의 — 턱뼈를 부수고 잇새에서 먹잇감을 빼내는 행동은 13~16절의 돌봄 목록과 어떻게

한 묶음인가?

건짐의 명단 한가운데 분쇄의 동사가 놓여 있다. 약자를 건지는 일과 포식자를 부수는 일이 같은 의

(tsedeq)의 두 얼굴인지, 본문은 병치만 하고 판정하지 않는다. 보존.

Q6. 회상에 아내와 친구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어떤 무게를 갖는가?

그리움의 명단에 성문의 무리·약자·자녀는 있으나 2:9의 아내도 2:11의 세 친구도 없다. 생략인지 배제인지

우연인지 — 본문이 말하지 않으므로 미해결.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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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30장

JOB-030  ·  시가서  ·  히브리어

"그러나 이제는(we'attah)"이 세 번(1·9·16절) 울리며 29장 성문의 존경을 거리의 조롱 노래로,

등불의 회상을 흑암의 현재로 뒤집고,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

며"(30:20)의 침묵을 지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30:31)로 닫

히는 — 회상(29장)과 맹세(31장) 사이의 가장 어두운 패널.

관찰된 사실

욥기 3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세 켜의 무대: 광야 변두리(3~7절 — 캄캄하고 메마른 땅·침침한 골짜기·흙 구덩이·바위 굴·떨기나무·가시

나무) / 성읍의 거리와 회중(9~10·28절) / 욥의 몸 안쪽(16절 이하).

무대 이동: 바깥(그들)에서 몸속(내 생명)으로 — 16절 셋째 we'attah에서 시선이 꺾임.

소품(공격): 침(10절), 늘어진 활시위·벗겨진 굴레(11절), 덫(12절), 터진 성벽(14절).

소품(극빈의 식탁): 마른 흙, 짠 나물(malluach), 대싸리(rotem) 뿌리(3~4절).

소품(몸): 휘어잡는 옷깃(18절), 진흙·티끌·재(19절), 검어져 떨어지는 피부·열기로 탄 뼈(30절).

소품(결구): 수금과 피리(31절) — 기쁨의 악기가 통곡·애곡으로 전조됨.

소재: 비웃음, 이름 없음(beli-shem), 조롱 노래(neginah), 품위(nedibah), 공포, 바람, 구름, 응답 없음, 잔혹

(akzar), 정한 집(bet moed), 흑암, 이리(tannim)·타조(benot yaanah).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비웃는구나"(1절)로 열려 "애곡이 되었구나"(31절)로 닫히는 '~구나' 탄식 어미의 후렴(15·26·27·30절에

도).

소리로 가득한 장 — 조롱 노래·무리의 고함·부르짖음·통곡 — 인데 응답하는 소리만 없음(20절).

1~8절 멸시의 언어와 25절 공감의 이력이 해설 없이 나란히 놓여 읽는 마음을 찌름.

촉각의 전환: 젖으로 씻던 발(29:6)이 진흙에 던져짐(30:19). 얼굴의 침, 조이는 옷깃, 쑤시고 타는 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31절: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시작은 남들의 비웃음 소리, 끝은 제 악기의 울음 소리 — 9절의 조롱 노래(neginah)로 열린 음악 모티프가

31절에서 욥 자신의 악기로 돌아오는 수미 구조.

29:8(젊은이들이 숨음)의 정확한 반전이 30:1(젊은 자들이 비웃음). 29:2의 소원으로 열린 패널이 30:31의

전조로 닫힘.

23절(정한 집)의 바닥 뒤에 24~25절의 항변이 와서, 끝이 침몰이 아니라 소리 내는 통곡으로 마무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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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욥, 나보다 젊은 자들과 그 아비들(기근으로 파리한, 고토에서 쫓겨난 무리), 무리(5·12절), 하나님(11

절까지 3인칭 → 20절부터 2인칭 "주께서"), 회상 속의 고생하는 자·빈궁한 자(25절), 이리와 타조(29절). 친

구들은 무대에 없음.

상황: 사중 전락 — 사회적(1~10절 존경→조롱), 군사적 포위 심상(11~15절 덫·에워쌈·성벽 틈), 신체적

(16~19절), 신적 침묵(20~23절). 24~31절은 항변과 결구.

사상의 중심: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 응답 없음이 가장 깊은 상처.

13:22의 요구(대답하소서)가 가장 길게 거절당하는 지점.

21절 akzar(잔혹) — 가장 날 선 항의가 2인칭 기도문 안에 있음.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관계 안의 말.

8절 beli-shem(이름 없는 자들) — 이름의 있고 없음이 멸시의 축인데, 욥 자신도 29절에서 짐승의 형제라

는 호칭으로 내려감.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8절): 비웃는 자들의 계보 — 첫째 we'attah. 광야 변두리의 굶주린 무리,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

컷 2 (9~15절): 에워싸는 공격 — 둘째 we'attah. 조롱 노래·침·덫·성벽 틈. 품위가 바람같이, 구원이 구름같

이.

컷 3 (16~23절): 몸 안으로, 응답 없는 하늘 — 셋째 we'attah. 녹는 생명·쑤시는 뼈·진흙·티끌과 재·잔혹 항

의·정한 집.

컷 4 (24~31절): 항변과 전조 — we'attah 없이 질문(24절)으로 열림. 울어 주던 이력, 빛 대신 흑암, 짐승의

동족 선언, 수금의 통곡.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we'attah(ה .그러나 이제는. 1·9·16절. 회상(29장)과 현재를 가르는 경첩 부사, 세 번의 단락 표지 — (וְעַ�תָּ

beli-shem(בְלִי-ֵ�ם) — 이름 없는. 8절. beli(없음)+shem(이름).

neginah(נגְִינתָּה) — 현악 노래·조롱 노래. 9절. 애 3:14, 시 69:12와 같은 용법. / millah(מִ�תָּה) — 말·이야깃거리.

9절.

nedibah(נדְִיבתָּה) — 품위·존귀. 15절. nadib(귀인) 어근.

afar va'efer(ר ותָּאֵפֶר פתָּ .티끌과 재. 19절. 창 18:27(아브라함의 자기 낮춤), 욥 42:6과 동일한 단어 쌍 — (עתָּ

akzar(אַכְזתָּר) — 잔혹한·무자비한. 21절.

bet moed(ֵ�ית מוֹעֵד) — 정한 집·모임의 집. 23절. moed는 회막(ohel moed)의 그 '정해진 때·모임'.

tannim(ַ��יִם) — 이리·자칼. 29절. / benot yaanah(ְ�נוֹת יעֲַנתָּה) — 타조, 직역 '광야 울음의 딸들'. 29절. 39:13-18

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we'attah 3회 아나포라(1·9·16절)가 단락을 나눔 — 조롱하는 자들의 계보 / 그들의 공격 / 무너지는 몸. 마지

막 단락(24절~)만 질문으로 열림.

29↔30장 패널 대조: 젊은이들이 숨음↔비웃음, 등불↔흑암, 단비 같은 말↔조롱 노래와 침, 의의 옷↔휘

어잡는 옷깃, 젖으로 씻은 발↔진흙, 왕 같은 거함↔짐승의 동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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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수미 구조: 9절 남의 조롱 노래(neginah) → 31절 제 악기의 통곡·애곡. 조롱의 음악으로 열려 애곡의

음악으로 닫힘.

직유 연쇄(컷 2): 성벽이 터진 곳으로 몰려드는 것 같이(14절), 바람 같이·구름 같이(15절) — 무너짐의 속

도를 받침.

17:6 예고("속담거리·얼굴에 침")가 30:9-10에서 그대로 이루어짐.

시점 구조: 하나님이 11절까지 3인칭 → 20절부터 2인칭 직접 호명. 항의가 기도의 문법 안에 있음.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Ludlul bel nemeqi 등 메소포타미아 '의로운 고난자' 문헌에도 종·거리의 무리에게 조롱당하는 사회 전락 모

티프 — 고대 근동 탄식 문학의 공통 장면 — 배경.

짠 나물(malluach)·대싸리(rotem) 뿌리 — 광야 변두리 극빈층의 생존 식물, 3~4절의 식생 배경 — 배경.

얼굴에 침 뱉기 — 고대 근동 최고 수위의 공적 모욕(민 12:14, 신 25:9에 반영된 관습) — 배경.

자칼·타조 — 폐허와 황무지를 표시하는 짐승 쌍(사 13:21-22, 34:13). 동족 선언은 '나는 폐허에 속한 자'라

는 위치 표명 — 배경.

LXX 30:29는 tannim을 σειρήνων(세이렌)으로 옮김 — 광야 짐승의 그리스식 번역 현상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30 ↔ 욥 29 (한 쌍의 패널 — 항목별 거울 반전)

욥 30:9-10 ↔ 욥 17:6 (속담거리·침 뱉음의 예고와 도착)

욥 30:19 ↔ 욥 2:8; 42:6 (재 무더기 → 티끌과 재 같게 됨 →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

욥 30:29 ↔ 욥 38:1; 39:13-18 (황무지 짐승이 폭풍 응답의 주인공으로)

욥 30:9 ↔ 애 3:14 (노랫거리 neginah — 같은 처지, 같은 단어)

욥 30:10 ↔ 시 22:6-7 (조롱받는 의인 모티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광야 변두리. 파리한 무리가 마른 흙을 씹고 대싸리 뿌리를 캔다. 골짜기와 바위 굴의 그림자들. 화면이 성읍

거리로 — 현악에 얹힌 조롱의 가락, 한 사람의 이름이 후렴으로 돈다. 침이 날아와 얼굴에 닿는다. 발 앞의 덫,

에워싸인 길, 터진 성벽 틈으로 밀려드는 물결. 품위가 바람에 날리고 구원이 구름처럼 흘러간다. 밤 — 뼈 쑤

시는 소리만 들리는 방. 진흙 바닥의 사람, 살갗에 묻은 티끌과 재. 하늘을 향한 부르짖음 — 화면 위쪽은 끝까

지 무음. 회중 가운데 검어진 피부로 선 사람. 폐허에서 이리가 울고 타조가 운다, 그 곁에 그가 앉는다. 마지막

컷 — 수금의 현을 퉁기자 통곡이, 피리를 불자 애곡이 흘러나온다.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그러나 이제는 — 응답 없는 침묵의 가장 깊은 구간"

초벌 부제: "성문의 존경이 we'attah 세 번에 깎여 거리의 조롱 노래가 되고, 부르짖음이 대답 없이 돌아오

는 가운데 티끌과 재에 닿은 사람이 수금의 통곡으로 닫는 — 회상과 맹세 사이의 가장 어두운 패널"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we'attah 3회 아나포라 + 29장 패널 대조 + 음악 수미 구조 + ANE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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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8절의 멸시 언어를 윤리 평가나 욥 인물론으로 단정하지 않고, 25절 공감 이력과의 간극을 본문 현상으

로만 보존.

20절의 응답 없음을 기도론·신정론 결론으로 봉합하지 않고, 38:1 직전의 마지막 침묵이라는 위치 관찰로

만 둠.

21절 akzar(잔혹)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교리 진술로 확장하지 않고, 2인칭 기도문 안의 욥의 발화로 둠.

30:19·29의 어휘가 42:6·39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복선 관찰로만 기록하고, 회복의 의미 부여는 해당 장으

로 미룸.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30장은 "그러나 이제는(we'attah)"의 세 번 울림(1·9·16절)을 표지로 삼아, 29장 회상의 패널을

항목마다 뒤집고 — 광야 변두리 출신 무리의 비웃음(1~8절), 조롱 노래와 침과 성벽 틈의 공격(9~15절), 녹는

생명과 진흙·티끌·재의 바닥(16~19절)을 지나 —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

며"(30:20)의 침묵과 "잔혹하게(akzar) 하시고"(30:21)의 항의에 이르고, 울어 주던 이력(30:25)과 짐승의 동족

선언(30:29)을 거쳐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30:31)라는 악기의 전조로 닫히는

마지막 담론의 둘째 패널이다.

한 문단: 카메라가 광야 변두리에서 시작한다 — 마른 흙을 씹고 대싸리 뿌리를 캐는 파리한 무리. 그들이 이

제 성읍 거리에서 한 사람을 노래로 조롱한다. 침이 얼굴에 닿고, 덫이 발 앞에 놓이고, 터진 성벽 틈으로 무리

가 물결처럼 밀려든다. 품위가 바람에 날리고 구원이 구름처럼 지나간다. 셋째 "이제는"에서 시선이 몸속으로

꺾인다 — 녹는 생명, 밤마다 쑤시는 뼈, 진흙과 티끌과 재. 그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지만 화면 위쪽은 끝까지

무음이다. 폐허에서 이리와 타조가 울고, 그 곁에 그가 앉아 수금을 켠다. 현에서 나오는 것은 가락이 아니라

통곡이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광야 변두리 — 성읍 거리 — 몸 안쪽의 세 켜 무대. 망가진 소품들(침·덫·진흙·전조된 악기). we'attah 3

회의 표지.

2 첫 느낌·분위기 '~구나' 탄식 어미의 후렴. 소리로 가득한데 응답만 무음. 멸시 언어와 공감 이력의 불편한 나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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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3 시작과 끝 남들의 비웃음 소리(1절)에서 제 악기의 울음 소리(31절)로 — 조롱의 음악으로 열려 애곡의 음악으로

닫히는 수미 구조.

4 등장인물·사상 욥·무리·하나님(3인칭→2인칭 전환). 20절 응답 없음이 중심 사상. akzar의 항의가 기도의 문법 안에 있

음.

5 장면 컷 계보(1~8)/공격(9~15)/몸과 침묵(16~23)/항변과 전조(24~31) 4컷. 컷 경계가 we'attah와 일치.

6 의문·발견·정보 29장 거울 반전 목록. 17:6의 도착. afar va'efer의 이동(2:8→30:19→42:6). 멸시와 공감의 간극 미해결.

7 동영상 변두리의 굶주림 → 거리의 조롱 → 응답 없는 부르짖음 → 폐허의 짐승 곁 → 통곡을 연주하는 수금,

암전.

8 초벌 제목·부제 "그러나 이제는 — 응답 없는 침묵의 가장 깊은 구간"

9 기도·내면 침묵 앞에서 부름을 내려놓던 나를 본다. 모른다고 아뢰는 데서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we'attah, 시간의 경첩: 29장의 회상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러나 이제는"의 낙차가 깊어진다. 세 번

의 we'attah는 단락 표지이면서 동시에 깎아 내려가는 계단이다 — 첫째는 조롱하는 자들에게로, 둘째는 그들

의 공격에게로, 셋째는 제 몸속으로. 시선이 바깥에서 안으로 꺾이는 16절의 전환이 30장의 가장 추운 지점이

다.

2. 결 2 — 거울 반전의 패널: 젊은이들이 숨던 성문(29:8)과 젊은 자들이 비웃는 거리(30:1), 머리에 비치던 등

불(29:3)과 기다려도 오지 않는 광명(30:26), 단비 같던 말(29:22-23)과 얼굴에 떨어지는 침(30:10). 29~30장은

항목 하나하나가 짝을 이루는 한 쌍의 패널로, 무대 장치는 그대로인데 시제만 '그때'에서 '이제'로 바뀌었다.

3. 결 3 — 바닥의 어휘가 먼저 떠난다: 30:19의 티끌과 재(afar va'efer)는 42:6에서, 30:29의 이리와 타조는

38~39장에서 다시 나온다. 욥이 수치와 바닥의 어휘로 쓴 말들이 책의 결말에서 회개의 어휘와 응답의 주인

공으로 돌아오는 — 두 갈래 복선이 30장에서 출발한다. 30장 안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풀리지 않지만, 어휘가

먼저 가서 기다린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29장 — 한 쌍의 패널. 성문의 존경·등불·단비 같은 말이 30장에서 항목별로 반전됨.

욥 17:6 —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의 예고가 30:9-10에서 그대로 도착함.

욥 2:8; 42:6 — 재 무더기에 앉음 → 티끌과 재 같게 됨 →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 afar va'efer의 긴 이동.

욥 38:1; 39:13-18 — 응답 없던 하늘이 폭풍 가운데 열리고, 30:29의 타조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심.

애 3:14 —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 — neginah의 같은 용법, 같은 처지.

시 22:6-7 — 조롱받는 의인 모티프의 또 한 갈래.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절의 첫 마디에서 시작한다 — "그러나 이제는." 내 인생의 we'attah가 언제였는지 떠올린다.

멈춤 1: 10절에서 멈춘다 — 얼굴의 침. 가장 공적인 모욕을 받아 본 적 없는 내가 그 얼굴을 오래 본다.

멈춤 2: 20절에서 멈춘다 — "부르짖으나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응답 없던 기도의 계절이 떠오른다.

끝: 31절에서 멈춘다 — 통곡이 된 수금. 그래도 연주를 멈추지 않는 손을 바라본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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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자족성 점검

[x] we'attah 3회(1·9·16절)의 단락 구조

[x] 29↔30장 항목별 패널 대조

[x] 음악 모티프 수미 구조(9절 조롱 노래 → 31절 통곡·애곡)

[x] 17:6 예고의 도착(30:9-10)

[x] afar va'efer·황무지 짐승의 두 갈래 복선(42:6·39장)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흐름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과 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풍 속 응

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에서 30장은 둘째 국면의 끝물, 회상(29장)과 무죄 맹세(31장) 사이에 놓

인 가장 어두운 패널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30장은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한다. 하나 — "부르짖으나 대

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30:20)를 책에서 가장 길게 끌고 가, 38:1의 폭풍 응답 직전 마지막 침묵의 깊이를 만

든다. 응답의 빛은 침묵의 어둠만큼 밝아지는데, 그 어둠의 바닥이 여기다. 둘 — 결말의 어휘를 먼저 보낸다.

티끌과 재(30:19)는 42:6의 회개 고백으로, 이리와 타조(30:29)는 39장에서 하나님이 자랑하듯 말씀하시는 피

조물로 돌아온다. 조롱받는 의인의 형상(30:9-10, 시 22:6-7과 같은 결)은 침 뱉음과 노랫거리 됨을 지나가는

고난받는 종의 형상과 닿는 긴 통로 위에 있다. 30장은 응답이 가장 멀어 보이는 좌표에서, 응답의 어휘를 가

장 먼저 부치는 장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문의 존경에서 거리의 조롱 노래로 / 등불의 회상에서 흑암의 현재로 / 들리던 말(29:21-23)에서 응답 없는

부르짖음(30:20)으로 / 사람의 회중에서 짐승의 동족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30장은 '그때'를 '이제' 세 번으로 깎아 티끌과 재까지 내려가는 수직 하강의 운동이다. 다

만 이 하강은 소멸로 끝나지 않는다 — 바닥에서 욥은 침묵하는 대신 통곡을 연주하고(30:31), 항변 하나를 머

금은 채(30:24-25) 31장의 무죄 맹세로 넘어간다. 떨어진 바닥의 어휘(afar va'efer)가 42:6에서 회복의 출발 어

휘가 되므로, 30장의 벡터는 가장 낮은 지점을 통과하는 중의 운동이지 끝나 버린 운동이 아니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사람의 사회적·신체적 전락 묘사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응답 없음이 관계의 끝인가'라는 본질

이 움직인다. 30장에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다 — 그런데 욥의 말은 11절까지의 3인칭에서 20절의

2인칭으로 오히려 가까워진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30:21)라는 가장 날 선 항의조차 기도

의 문법 안에서 발화된다. 등을 돌린 험담이 아니라 얼굴을 향한 항의 — 침묵을 받는 쪽이 부름을 끊지 않는

다는 것, 그것이 이 장의 깊은 물길이다. 욥은 죽음의 처소조차 bet moed, '정해진 만남의 집'(30:23)이라는 어

휘로 부른다. 응답이 없는 시간에도 욥의 언어는 끝까지 만남의 언어다. 1장에서 천상의 신뢰를 모른 채 엎드

렸던 사람이, 30장에서는 응답의 약속을 듣지 못한 채 부르짖기를 계속한다 — 모름과 침묵을 통과하는 동일

한 신실함의 두 국면이고, 38:1은 그 부름이 헛되지 않았음을 곧 보여 줄 참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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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실존적 부름 — 불씨

응답이 없는 계절에 부름을 멈출 것인가 — 수금이 통곡이 되었을 때, 악기를 꺾는 대신 통곡을 연주할 수 있

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침묵의 까닭을 설명해 주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는 한 사람을 보여 줄 뿐이다. 비웃음을 받고, 침을 맞고, 부르짖음이 돌아오지 않는 날들 — 그 한가운데서

욥은 '주께서'라는 호칭을 끝까지 쥐고 있다. 잔혹하시다는 말까지 그 호칭 안에서 한다. 독자에게 오는 질문은

단순하다. 내 기도가 대답 없이 돌아오던 때, 나는 무엇을 연주했는가. 침묵했는가, 떠났는가, 아니면 통곡이

된 수금이라도 켰는가. 30장은 그 물음 앞에 독자를 세워 두고, 답 대신 폐허에서 악기를 든 한 사람의 옆모습

을 보여 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전락의 바닥에서 욥은 변명 대신 맹세를 꺼낸다 — 눈과 손과 마음을 건 무죄 맹

세의 긴 목록, 그리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31:40).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we'attah — 그러나 이제는.

미해결 질문

욥기 3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빈궁한 자를 위해 울었다는 사람(25절)이 굶주린 무리를 개만도 못하다고 말하는(1절) 간극은 어떻게 둘

것인가?

무너진 마음의 발화인지, 고대의 신분 감각인지, 또 다른 무엇인지 — 본문은 해설도 변호도 하지 않는다.

보존.

Q2. 11절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의 활시위는 누구의 것이며 무엇의 비유인가?

사본·번역에 따라 '그의 줄/나의 줄'이 갈리는 본문이다. 힘의 상실인지 보호의 해제인지 — 미해결로 보존.

Q3. 20절의 응답 없음과 38:1의 폭풍 응답 사이 — 이 침묵의 길이는 어떤 무게를 갖는가?

30장의 부르짖음은 책 안에서 가장 어두운 무응답 구간에 놓여 있다. 침묵이 부재의 증거인지는 본문이 판

정하지 않는다. 보존.

Q4. 23절 bet moed — 죽음을 '정한 집·모임의 집'이라 부르는 어휘에는 무엇이 담기는가?

회막(ohel moed)과 같은 moed가 죽음의 처소에 쓰였다. 만남의 단어가 끝의 처소에 닿는 까닭은 미해결.

보존.

Q5. 29절의 동족 선언 — 이리의 형제·타조의 벗 — 은 39장에서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말씀하시는 것과 어떻

게 닿는가?

욥이 수치로 쓴 짐승들이 폭풍 응답의 주인공으로 돌아온다. 관찰로는 복선만 기록하고 의미는 보존.

Q6. 31절 — 수금을 꺾지 않고 통곡으로 연주하는 것은 절망의 끝인가, 또 다른 무엇인가?

악기의 전조로 닫히는 결구가 침묵이 아니라 소리라는 사실의 무게. 답하지 않고 보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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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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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31장

JOB-031  ·  시가서  ·  히브리어

눈과 세운 언약(berit, 31:1)에서 출발해 "만일(im)"의 연쇄로 생애 전체를 공평한 저울(mozne

tsedeq) 위에 올리고, 서명(tav)과 고소장(sefer)의 법정 모티프 절정에서 전능자의 대답을 요청

한 뒤 "욥의 말이 그치니라(tammu divre Iyyob)"로 닫히는 — 인간 변론이 끝까지 갔다가 침묵

을 내놓고 폭풍 응답(38:1)의 공백을 여는 무죄 맹세.

관찰된 사실

욥기 3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독백의 방이 법정으로 바뀌어 가는 구성 — 29장(성문 광장 회상)·30장(잿더미 현재)을 지나 31장은

선서대 위. 조항마다 회상 무대(길·이웃의 문·집안·성문·들판·밤하늘·대문·밭이랑)가 따로 열림.

소품(검증의 증거물): 저울(mozne tsedeq), 씨와 소출, 맷돌, 떡덩이와 조각, 양털, 금·순금, 해와 달, 입맞추

는 손, 열린 문, 서명(tav), 고소장(sefer), 어깨와 왕관, 가시나무·독보리.

구조 소재: '만일(im)'의 연쇄(5절 개막, 7·9·13·19·21·24·25·26·31·33·38절) + 자기 저주 귀결 "바라노

라"(8·10·22·40절) — 만일-귀결의 완전형과 생략형 혼합.

몸의 부위 목록: 눈·마음·손·발·걸음·팔·어깨·입·품 — 죄 목록이 몸의 지도처럼 그려짐.

1절 — 자기 눈과 언약(berit)을 맺는 개막. 가장 안쪽 기관에서 시작해 마지막 조항(38~40a절)의 토지까지

동심원으로 넓어짐.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만일의 연쇄가 만드는 몰아치는 호흡 — 남의 심문이 아닌 자기 신문, 떨리지 않는 목소리.

장엄함과 위태로움의 공존 — 거는 담보가 소출 → 아내 → 팔 → 땅으로 무거워짐.

조항 낭독의 일정한 리듬이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에서 외침으로 터지는 낙차.

감각: 양털의 온기(20절), 입으로 가다 멈추는 손(27절), 우는 흙(38절).

40절 하반 "욥의 말이 그치니라" — 시 바깥의 3인칭 편집 문장이 모든 소리를 끄는 종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 눈(보는 것)의 절제로 개막.

40절: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 욥의 말이 그치니

라(tammu divre Iyyob)" — 입(말하는 것)의 종결로 폐막.

29:2에서 열린 마지막 담론 3부작이 31:40에서 닫히고, 32:1 "세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치니"로 그침이 번

짐.

tam(1:1) — tummah(31:6) — tammu(31:40): 책의 첫 소개와 변론의 마지막 단어가 같은 어근(tamam) 둘레

에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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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발화자는 욥 1인. 호명 인물: 처녀, 아내, 남종·여종, 가난한 자, 과부, 고아, 헐벗은 자, 성문의 사람들, 미워

하는 자, 장막의 사람들, 나그네·행인, 큰 무리, 고발하는 자, 전능자. 토지·밭이랑까지 증인 목록에 포함.

상황: 무죄 맹세(oath of clearance) — 물증 없는 사건에서 자기 저주를 걸고 결백을 선서해 판결을 신에게

넘기는 절차. 조항 약 14개.

중심 사상: 31:4 "그가 내 길을 보시며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 '보시는 분' 앞에 짜인 윤리. 행

위만 아니라 눈·마음·은밀한 기쁨까지 셈에 넣음.

31:13-15 — 종의 권리(mishpat)의 근거가 같은 태: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31:26-28 — 천체 숭배의 거절이 행동 이전 마음의 기울어짐 층위에서 이루어짐. 법정 용어(avon pelili)가

마음의 영역에 적용됨.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8절): 눈의 언약과 첫 만일 — 보시는 분의 시선, 저울 요청, 첫 자기 저주.

컷 2 (9~15절): 문 안의 영역 — 간음의 가정과 종의 권리, 한 태의 신학.

컷 3 (16~23절): 성문 밖의 약자들 — 과부·고아·헐벗은 자, 자기 저주가 신체(팔·어깨뼈)로 들어옴.

컷 4 (24~34절): 보이지 않는 죄 — 금 신뢰, 해와 달, 은밀한 기쁨, 환대, 은폐(ke'adam).

컷 5 (35~40절): 서명·고소장·왕관의 법정 절정, 토지의 증언, 종결 공식 "그치니라".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berit(ְ�רִית) — 언약. 1절 "베리트 카라티 레에나이" — 내 눈과 언약을 잘랐다(카라트 베리트 관용구).

mozne tsedeq(מאֹזנְיֵ־צֶדֶק) — 공평한 저울. 6절. / tummah(ה �תָּ .흠 없음·통전성, 1:1 tam과 동일 어근. 6절 — (�תֻּ

im(אִם) — 만일. 31장의 척추를 이루는 조건사.

mishpat(מְִ��תָּט) — 권리·재판. 13절에서 종에게 귀속됨.

ke'adam(ם .아담처럼' / '사람들이 하듯'. 33절. 두 독법 공존' — (כְאָדתָּ

tav(ו .표·서명. 35절. 히브리어 알파벳 마지막 글자 이름, 고서체에서 X 모양 — (�תָּ

sefer(סֵפֶר) — 문서·두루마리, 여기서는 고소장. 35절.

tammu(ַּ��ו) — 그치다·다하다(동사 tamam). 40절. '끝나다'와 '온전하다'가 한 뿌리.

avon pelili(וֺן ְ�לִילִי .재판에 회부할 죄악. 28절(11절에 유사 표현) — (עתָּ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무죄 맹세 양식: 만일(im)-귀결(바라노라)의 완전형은 7~8, 9~10, 21~22, 38~40a절 — 나머지는 귀결 생략

또는 수사 의문 변주.

35~37절은 양식 바깥의 청원문 — 조건문의 바다 가운데 솟은 섬. 서명·고소장·왕관이 여기 집중되어 형식

자체가 이 장의 정점을 가리킴.

자기 저주 담보의 점층: 소출(8) → 아내(10) → 팔(22) → 땅(40).

처벌 조항 없는 항목(고아 양육 16~18, 환대 29~32)은 "내가 언제 ~하였던가 / 실상은 ~하였노라"의 수사

의문 + 반증 진술로 구분됨.

목록의 내면화: 외적 행위와 나란히 눈의 주목(1)·마음의 유혹(7·9·26)·은밀한 기쁨(29)·품의 은폐(33) —

보이지 않는 영역이 조항의 절반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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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tummah–tammu의 어근 호응이 책 서두와 변론 종결을 잇는 소리의 인클루지오를 이룸(의도 여부는

미확정).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무죄 맹세(oath of clearance) — 물증 없는 사건에서 피고의 자기 저주 선서로 판결을 신에게 넘기는 고대

법정 절차 — 배경.

이집트 사자의 서 125장 '부정 고백' — 사후 심판정에서 "나는 ~하지 않았다"를 조항별로 낭송하는 문서,

31장의 목록 형식과 유사 — 배경.

고대 근동 조약의 저주 목록 — 위반 시 자기에게 내릴 재앙을 문서에 명시하는 관행 — 배경.

인장·서명(tav) 제도 — 문서에 표를 남겨 책임을 지는 관행. 천체 숭배는 고대 근동의 보편 종교 환경 — 배

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31 ↔ 욥 1:1, 1:8 (tam — 내레이터·여호와의 평가와 욥의 자기 진술이 호응)

욥 31 ↔ 욥 9:33-35 (판결자 갈망 — 법정 모티프의 앞선 결)

욥 31 ↔ 욥 19:23-24 (내 말이 책에 기록되었으면 — sefer 갈망의 앞선 표현)

욥 31 ↔ 욥 38:1 (폭풍 속 응답 — 31:35의 요청이 받는 뜻밖의 대답)

욥 31 ↔ 욥 42:5-6 (들음에서 봄으로 — 권의 destination)

욥 31 ↔ 창 3:8-10 (숨은 아담 — ke'adam 독법 하나의 배경)

욥 31 ↔ 신 4:19 (해와 달 경배 금지) / 출 22:21-27 (과부·고아·옷) / 신 24:14-15 (품꾼의 권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눈동자 클로즈업 —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잿더미 위의 사람이 말을 시작하자 무대가 바뀐다. 길

위의 걸음이 하나하나 세어지고, 거대한 저울이 내려오고, 그가 올라선다. 만일 — 회상 무대들이 차례로 열린

다. 이웃의 문, 집안의 쟁론, 떡을 나누는 식탁, 양털을 덮는 손, 성문의 군중, 달빛 아래 입으로 가다 멈추는 손,

나그네에게 열리는 대문. 법정 — 한 손이 문서에 표를 남긴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보이지 않는 고소

장을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머리에 얹는 동작. 마지막 — 밭이랑이 펼쳐지고 흙이 운다. 밀 대신 가시나무, 보

리 대신 독보리. 입이 닫힌다. "욥의 말이 그치니라." 화면은 꺼지지 않고 빈 하늘이 오래 남는다.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 만일의 연쇄와 그치는 말"

초벌 부제: "눈과 세운 언약에서 시작된 무죄 맹세가 생애 전체를 공평한 저울 위에 올리고, 서명과 고소장

의 호출을 지나 '욥의 말이 그치니라'로 인간 변론을 닫는 — 폭풍 응답 앞의 침묵을 여는 마흔 절"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무죄 맹세 양식 + im 연쇄 구조 + tav/sefer 법정 모티프 + ANE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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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31:1의 눈과의 언약을 정욕 일반론이나 현대 적용 교훈으로 확장하지 않고, 본문의 개막 관찰로만 둠.

31:13-15의 종의 권리를 사회사·제도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고, 본문이 제시하는 창조 근거('한 태')의 관찰

로만 둠.

31:26-28의 천체 숭배 거절을 우상론 교리 체계로 확장하지 않고, 마음의 기울어짐까지 세는 본문 현상으

로만 기록.

33절 ke'adam의 두 독법('아담처럼'/'사람들이 하듯')을 판정하지 않고 병기 보존.

욥의 무죄 주장과 38장 책망의 관계를 신정론 결론으로 봉합하지 않고 미해결 긴장으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31장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berit, 31:1)라는 가장 안쪽의 절제에서 출발해, '만일

(im)'의 연쇄와 자기 저주 양식("만일 ~하였다면 ~하기를 바라노라")으로 약 열네 조항 — 눈·허위·간음·종의

권리·과부와 고아·헐벗은 자·금 신뢰·해와 달·은밀한 기쁨·환대·은폐·토지 — 을 공평한 저울(mozne tsedeq)

위에 올린 뒤, "나의 서명(tav)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31:35)라는 법정 모티프

의 절정을 지나 "욥의 말이 그치니라(tammu divre Iyyob)"(31:40)로 인간 변론 전체를 닫는 무죄 맹세다.

한 문단: 카메라가 눈동자에서 시작한다 — 잿더미 위의 사람이 자기 눈과 맺은 언약을 말하자, 회상 무대들이

차례로 열린다. 길 위에서 세어지는 걸음, 거대한 저울, 이웃의 문, 집안의 쟁론, 고아와 나눈 떡 조각, 헐벗은

허리를 데운 양털, 달빛 아래 입으로 가다 멈춘 손, 나그네에게 열린 대문. 만일, 만일, 만일 — 조항이 쌓일수

록 거는 담보가 무거워진다. 소출, 아내, 팔, 그리고 땅. 마침내 그가 문서에 표를 남긴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

을 들어다오." 고소장이 온다면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쓰겠다고 말한 다음, 밭이랑이 우는 소리를 마지막 조

항으로 걸고 — 입이 닫힌다. 욥의 말이 그치니라.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독백의 방이 법정으로 — 선서대 위의 생애. 저울·양털·금·서명·고소장·왕관·밭이랑이 증거물로 진열. 몸

의 부위 목록(눈·마음·손·팔·입).

2 첫 느낌·분위기 떨리지 않는 자기 신문. 장엄함과 위태로움의 공존. 조항 낭독의 리듬이 35절의 외침에서 터지는 낙차.

양털의 온기와 우는 흙.

3 시작과 끝 눈의 절제(1절)에서 입의 종결(40절)로. 29장에서 열린 3부작이 닫히고 32:1로 그침이 번짐. tam–

tummah–tammu 어근 호응.

4 등장인물·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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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발화자는 욥 1인, 호명 인물은 한 사회 전체 + 토지까지. 중심 사상은 31:4 '보시는 분' 앞의 윤리 — 마음

의 기울어짐까지 세는 목록.

5 장면 컷 눈의 언약(1~8)/문 안(9~15)/성문 밖(16~23)/보이지 않는 죄(24~34)/서명과 토지(35~40) 5컷. 담보의 점

층: 소출→아내→팔→땅.

6 의문·발견·정보 원어 카드 10개. 양식의 바다 가운데 솟은 35~37절의 섬. 고발자 호출의 미해결. 무죄 맹세·부정 고백·인

장 제도의 ANE 배경.

7 동영상 눈동자 → 저울 → 회상 무대들 → 서명과 왕관의 동작 → 우는 밭이랑 → 닫히는 입, 그리고 빈 하늘.

8 초벌 제목·부제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 만일의 연쇄와 그치는 말"

9 기도·내면 내 목록을 끝까지 쓸 수 있는가. 세어지고 있다는 사실만 쥐고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보시는 분 앞의 목록: 31장의 윤리는 31:4 "그가 내 길을 보시며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에

토대를 둔다. 그래서 목록이 행위에서 멈추지 않는다 — 눈의 주목(1절), 마음이 눈을 따름(7절), 달빛에 슬며

시 기우는 마음과 입맞추는 손(26~27절), 은밀한 기쁨(29절)까지. 아무도 입증할 수 없는 영역을 조항으로 세

울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다 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2. 결 2 — 양식의 섬, 35~37절: 만일-바라노라의 조건문 양식이 마흔 절을 덮는 가운데, 35~37절만 청원문이

다. 서명(tav)·고소장(sefer)·왕관이 모두 여기 모인다. 9:33의 판결자 갈망과 19:23의 기록 갈망이 이 세 절에서

도착점을 얻는다 — 욥이 원하는 것은 무죄 판결문이 아니라 대답이며, 유죄 문서라도 좋으니 저쪽에서 글이

오기를 바라는 갈망이 맹세 전체를 끌고 간다.

3. 결 3 — tammu, 그치는 말과 온전함: 40절의 종결 공식 "욥의 말이 그치니라"의 동사 tammu는 1:1에서 욥

을 소개한 tam(온전), 31:6의 tummah(흠 없음)와 한 어근 둘레에 있다. '끝나다'와 '온전하다'가 한 뿌리에서 갈

라진 언어 — 말의 끝까지 가 본 사람의 침묵이 그의 통전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소리의 암시가, 38:1 폭풍 직

전의 공백 위에 걸려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1:1, 1:8 — 내레이터와 여호와의 평가(tam)가 31장 욥의 자기 진술과 호응함.

욥 9:33-35 / 19:23-24 — 판결자 갈망과 기록(sefer) 갈망이 31:35의 서명에서 도착점을 얻음.

욥 38:1 —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의 요청이 받는 뜻밖의 대답, 폭풍.

욥 42:5-6 — 들음에서 봄으로. 31장의 침묵이 그 여정의 마지막 관문.

창 3:8-10 — 죄를 감추고 숨은 아담, ke'adam(31:33) 독법 하나의 배경.

신 4:19 / 출 22:21-27 / 신 24:14-15 — 천체 숭배 금지와 약자 보호 규정이 욥의 조항들과 공명.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절에서 시작한다 — 눈과 언약을 맺는다는 문장 앞에서 내 시선의 습관을 떠올린다.

멈춤 1: 15절에서 멈춘다 —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아래로 여겼던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

멈춤 2: 27절에서 멈춘다 — 손이 입으로 가다 마는 동작. 아무도 못 본 내 마음의 기울어짐들을 센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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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40절에서 멈춘다 — "욥의 말이 그치니라." 다 말한 다음의 침묵을 나는 견딜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

는다.

F · 자족성 점검

[x] 눈(1절)에서 입(40절)으로 — 감각기관의 동심원 완결

[x] im 연쇄와 자기 저주 양식의 분포 확인

[x] 35~37절 양식의 섬과 법정 모티프 절정의 호응

[x] tam–tummah–tammu 어근 인클루지오

[x] 담보의 점층(소출→아내→팔→땅)과 토지 증언의 종결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과 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에서 31장은 둘째 국면을 닫는 마지막 문장이다. 3장에서 터져 나온

인간의 말이 스물아홉 장을 달려와 여기서 끝까지 간다 — 더는 보탤 조항이 없는 무죄 맹세, 서명까지 마친

변론.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이 장은 '들음의 영역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의 최대치'를 기록해 두는 좌표다.

1:9에서 발행된 chinnam의 질문에 욥은 1:21의 엎드림으로 첫 응답을 냈고, 31장에서는 생애 전체를 건 맹세

로 마지막 응답을 낸다. 그러나 그 맹세조차 대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 대답은 사람의 말이 그친 다음, 폭

풍 속에서 그분 쪽으로부터 온다. 인간 변론의 종결이 신적 응답의 개막 조건처럼 배열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31장이 정경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론의 말에서 기다리는 침묵으로 / 입증할 수 없는 결백에서 서명한 생애로 / 잿더미에 앉은 사람에서 고소장

을 왕관처럼 쓰겠다는 직립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31장은 말의 끝까지 가서 침묵을 내놓는 운동이다. 욥은 패배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

말해서 그친다 — 그리고 그 그침이 38:1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

되"의 공백을 연다. 32~37장의 엘리후가 사이에 서지만, 권 전체의 흐름에서 31:40의 침묵은 결론이 아니라

비워 둔 좌석이다. 들음의 시대에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마친 사람만이 봄의 시대로 건너갈 준비가 된다는 것

— 31장의 벡터는 '들음에서 봄으로'라는 권의 긴 운동에서 들음 쪽 마지막 구간을 닫는 화살표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사람의 결백 주장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들리고 싶다는 갈망이 움직인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31:35). 욥이 마흔 절에

걸쳐 정말 요청한 것은 무죄 판결이 아니라 관계의 재개다. 고소장이라도 좋으니 저쪽에서 문서가 오기를, 침

묵이 깨지기를 — 유죄 통지조차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쓰겠다는 36절은 그 갈망의 깊이를 드러낸다. 그리고

그 갈망의 토대에 31:4가 있다 — "그가 내 길을 보시며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에게 하나님의 시

선은 감시가 아니라 근거였다. 다 보시는 분이 계시기에 입증 불가능한 마음의 영역까지 조항으로 세울 수 있

었고, 같은 이유로 그 시선의 침묵이 가장 깊은 고통이 되었다. 수면 아래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것은 욥의 명

예가 아니라, 보시는 분과 보여지는 사람 사이의 끊긴 대화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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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내 걸음이 다 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무엇으로 받는가 — 감시로 받는가, 결백의 근거로 받는가, 아니면

대답을 기다릴 이유로 받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욥의 목록을 그대로 쓰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마흔 절

의 조항들이 전부 '보시는 분' 앞에서만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한다. 눈의 절제도, 종의 권리도, 달빛

아래 멈춘 손도 — 본 사람이 없다. 본 분만 계시다. 31장은 그 시선 아래서 생애를 다 걸어 본 사람의 직립과,

다 말한 다음의 침묵을 보여 준 뒤 독자를 그 침묵 곁에 세워 둔다. 서명할 수 있는가를 묻기 전에, 세어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 먼저 서 보라는 — 그 조용한 초대가 이 장의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욥도 그치고 세 친구도 그친 무대의 정적을 깨고, 지금까지 한 번도 호명되지 않

았던 젊은이가 분노를 안고 일어선다(32:2).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tammu — 그치니라, 그리고 온전함과 한 뿌리.

미해결 질문

욥기 3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무죄 맹세의 첫 조항이 왜 눈의 영역(31:1)인가?

마흔 절의 목록이 행위가 아니라 시선의 절제에서 출발한다. 가장 입증 불가능한 영역을 맨 앞에 세운 배

열의 의도는 미해결. 보존.

Q2. 33절 ke'adam은 '아담처럼'인가 '사람들이 하듯'인가?

죄를 품에 감춘 첫 사람의 기억인지, 인간 일반의 습성인지 — 역본 전통이 갈라지고 본문은 판정하지 않

는다. 보존.

Q3. 35절 "나를 고발하는 자"는 누구를 부르는 호출인가?

바로 앞의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과 이어지는지, 제3의 고발자를 상정하는지 — 독자는 1~2장의

고발자를 보았으나 욥은 모른다. 모르는 채의 호출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존.

Q4. 토지 조항(38~40a절)은 왜 서명(35~37절)의 절정 뒤에 오는가?

서명까지 마친 다음 덧붙는 마지막 조항 — 끝까지 남겨 둔 가장 깊은 항목인지, 본문 배열의 다른 사정인

지 미해결. 보존.

Q5. tam(1:1)–tummah(31:6)–tammu(31:40)의 어근 호응은 의도된 설계인가?

'온전하다'와 '끝나다'가 한 뿌리에서 갈라진 어근이 책의 서두와 변론의 마지막 단어를 잇는다. 소리의 우

연인지 편집의 손길인지 확정할 수 없다. 보존.

Q6. 욥의 자기 평가가 1:8 하나님의 평가와 일치하는데, 그 일치는 38장의 질문 폭풍과 어떻게 공존하는가?

옳음이 인정되는 것과 대답을 받는 것 사이의 어긋남 — 42:7("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까지 열어 두어야 할 질문.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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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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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32장

JOB-032  ·  시가서  ·  히브리어

세 친구가 말을 그친 공백(32:1)에 산문이 돌아오고,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의 분노가 네 번 끓어오르며(charah aph), "사람의 속에는 영(ruach)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시나니"(32:8)라는 명제와 함께 —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

은 새 목소리가 입을 여는, 엘리후 국면(32~37장)의 개막.

관찰된 사실

욥기 3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3~31장 논쟁의 마당 그대로 — 그러나 모두 침묵. 1절은 말이 그친 정지 화면, 6절의 '뒷전'은 지금까

지 프레임 밖이던 엘리후의 위치.

인물 배치: 욥(무언) + 세 친구(무언) + 엘리후(단독 발화). 32장부터 받아치는 발언이 없는 독백 무대.

소품: 봉한 포도주통,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obot, 19절) — 32장의 거의 유일한 물질 이미지. 보이지 않는

소품으로 영(ruach, 8·18절)과 숨결(nishmat, 8절).

족보 장치: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2절) — 이 권에서 유일한 세 겹 인물 소개. 부스는

창 22:21에서 우스의 동생.

시간 소재: 연소/연로(6절), 나이 많은 자·연륜 많은 자(7절, yamim — 날수로 세는 나이).

소재 배열: 그친 말·막힌 입·눌러 둔 의견(전반) → 압박·부푼 부대·터짐·시원함(후반) — 막힘에서 터짐으

로.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스물아홉 장 만에 돌아온 내레이터의 산문(32:1-5) — 막이 바뀌는 신호. 분노 4회가 산문의 차분한 보고체

에 담겨 '뚜껑 덮인 끓음'으로 들림.

6~22절 전체가 '말하겠다'는 서론 — 본론 없이 한 장이 끝나는 길고 떨리는 머뭇거림.

판정 유보의 긴장: 내레이터가 욥은 보증했으나(1:1) 엘리후의 분노는 보고만 하고 평가하지 않음.

몸의 감각: 압박(18절)·팽팽함(19절)·시원함(20절) — 부풀었다 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는 공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므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22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수평의 침묵(사람들 사이의 그친 말)에서 수직의 책임('지으신 이' 앞의 말 기준)으로 이동하며 닫힘.

3인칭 보고체(1~5절)가 1인칭 고백체(6~22절)로 전환. 닫히는 입(세 친구, 1절)과 열리는 입(엘리후, 20절)

의 교대 — 욥의 입은 끝까지 닫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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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욥(무언), 엘리바스·빌닷·소발(무언, 1절에서 퇴장하듯 닫힘), 엘리후 — 2:11 명단에 없던 인물의 첫

등장. 32~37장 여섯 장의 단독 화자.

상황: 분노의 사유서(2~3절) — 욥에게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함', 친구들에게는 '대답 못 하면서 정

죄함'. 양쪽 모두를 향한 제3의 위치.

사상: 8~9절 — 지혜의 출처를 나이에서 영(ruach)·전능자의 숨결로 옮기는 명제. 빌닷의 전승 신학(8:8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라")과 정면 대조.

13절 — 친구들의 퇴로("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차단. 패배의 신학적 포장을 미리

막음.

21~22절 — 무아첨 선언: 사람의 낯(파님)을 보지 않음, 어기면 지으신 이가 데려가셔도 좋다는 맹세.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5절): 산문 액자 — 그친 말과 분노 4회의 보고. 보고—사유—사유—점화.

컷 2 (6~10절): 연소자의 양해 — 머뭇거림, 연륜 기대, ruach 명제, "내 말을 들으라."

컷 3 (11~14절): 기다림의 보고 — 끝까지 들었으나 욥을 꺾은 자가 없음. 퇴로 차단(13절).

컷 4 (15~17절): 침묵의 중계 —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컷 5 (18~22절): 터질 듯한 속 — 포도주통·새 부대 비유, 말해야 시원함, 무아첨 맹세.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charah aph(ה אַף רתָּ .코가 달아오르다', 분노의 관용구. 2절 2회·3절·5절, 산문 도입에 4회' — (חתָּ

Elihu(אֱלִיהוּא) — '그는 나의 하나님'. 욥·세 친구가 모두 비이스라엘 이름인 권에서 유일한 이스라엘식 이름.

2절.

Buz(וּז�) — 부스. 창 22:21에서 나홀의 아들·우스의 동생, 렘 25:23에서 아라비아 방면 족속. 2절.

ruach(ַרוּח) — 영·바람·숨. 8절(깨달음의 출처)·18절(압박하는 속의 영).

nishmat Shaddai(נְִ�מַת ַ�ַ�י) — 전능자의 숨결. 창 2:7의 생기(nishmat chayyim)와 같은 계열. 8절.

yamim(יתָּמִים) — '날들'. 나이·연륜을 날수로 세는 표현. 7절.

obot(אבֹוֹת) — 새 가죽 부대(복수형). 19절.

chanaph(ַנף .계열 — 아첨하다. 욥기 다른 본문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chanef)의 어근(8:13 등). 22절 (חתָּ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산문 액자의 재등장 — 1~2장 이후 처음이자 42장 에필로그 전 유일한 내레이터 산문. 논쟁 국면과 엘리후

국면을 잇는 경첩.

charah aph 4회 분포: 2절(욥에게)·2~3절(친구들에게)·5절(점화) — 보고에서 점화로 단계적 상승.

'대답'(anah) 동사의 밀집: 1·3·5·12·14·15·16·17·20절 — 대답이 사라진 마당에 대답을 자청하는 구성.

"내 의견을 말하리라/보이리라"(achavveh dei) 3회 후렴: 6·10·17절 — 매번 예고하나 본론은 33장으로 유

예.

수미 호응: 산문이 밖에서 본 분노(1~5절)와 시가 안에서 느끼는 압박(18~20절) — 같은 열의 3인칭·1인칭

이중 묘사.

연륜 대 영의 안티테시스(7절↔8~9절):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기대를 세운 뒤 곧바로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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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고대 근동 지혜 회합의 발언 질서 — 연소자는 연장자의 말이 끝나기 전 입을 열지 않는 관례. 6~7절 머뭇

거림의 배경 — 배경.

새 포도주의 발효 가스가 부대를 부풀려 터뜨리는 고대 양조의 생활 상식 — 19절 비유의 바닥 — 배경.

부스 — 렘 25:23에서 데단·데마와 나란히 불리는 동방·아라비아 권역 족속 — 우스와 같은 방면 — 배경.

세 겹 족보(아버지·부족·종족) 소개는 고대 서사의 공식 인물 등장 형식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32 ↔ 창 22:21 (부스 — 나홀의 아들·우스의 동생, 무대와 닿는 족보)

욥 32 ↔ 욥 8:8-10 (빌닷의 전승 신학 — 32:8-9의 정면 대조 상대)

욥 32 ↔ 욥 33:4 (ruach·전능자의 기운 — 8절 명제의 재발화)

욥 32 ↔ 욥 38:1 (폭풍 가운데 여호와 — 엘리후 다음에 오는 목소리)

욥 32 ↔ 욥 42:7-9 (에필로그 — 엘리후 미언급)

욥 32 ↔ 시 39:2-3 (잠잠하다가 속의 불로 혀가 풀리는 같은 모티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재 무더기 곁, 네 사람의 침묵. 오랜만에 내레이터의 음성 —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카메라가 돌다가 프레

임 밖이던 언저리에서 멈춘다. 한 젊은이. "화를 내니"가 북소리처럼 네 번 겹친다. 그가 한가운데로 걸어 나온

다.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 떨리던 목소리가 단단해진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

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시나니." 굳는 노인들의 얼굴. "욥을 꺾어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

는다. 팽팽하게 부푼 가죽 부대의 이미지가 그의 몸통에 겹친다.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깊은 들숨 —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어두워지기 직전, 끝까지 닫혀 있는 욥의 입이

스친다.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뒷전에서 걸어 나온 사람 — 연륜이 아니라 숨결"

초벌 부제: "모두가 말을 그친 공백에 산문이 돌아오고, 분노 4회와 함께 등장한 부스 사람 엘리후가 '사람

속의 영과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준다'는 명제를 들고 봉한 포도주통 같은 속으로 입을 여는 엘리후

국면의 개막"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산문 액자 재등장 + charah aph 4회 분포 + anah 동사 밀집 + ANE 발언 질서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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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245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8절의 ruach·전능자의 숨결을 성령론 교리로 확장하지 않고, 본문 안의 인식론 명제 관찰로만 둠.

엘리후 해석사의 과대평가(여호와의 선구자)도 과소평가(허풍쟁이 젊은이)도 채택하지 않고, 내레이터의

판정 유보를 그대로 보존.

분노 4회를 '의로운 분노'의 모범이나 '혈기'의 경고로 일반화하지 않고, 산문 도입의 문법 관찰로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32장은 욥도 세 친구도 말을 그친 공백(32:1)에 1~2장 이후 처음으로 내레이터의 산문을 되돌

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의 분노를 네 번(charah aph) 보고한 뒤(1~5절), 연소자의 긴 머뭇

거림을 지나 "사람의 속에는 영(ruach)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nishmat Shaddai)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

니"(8절)라는 명제로 연륜의 권위를 전복하고,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은 속(19절)을

안은 채 무아첨 맹세(21~22절)와 함께 입을 여는 — 엘리후 국면(32~37장)의 산문 도입과 첫 변론의 서론이

다.

한 문단: 재 무더기 곁,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친구들은 욥을 꺾지 못한 채 그쳤고 욥의 말도 31:40에서 끝났

다. 그 식어 버린 잔열 속에서 오랜만에 이야기꾼의 목소리가 돌아온다 — "화를 내니… 화를 냄은… 화를 냄

은… 화를 내니라." 프레임 밖에 줄곧 서 있던 젊은이가 한가운데로 걸어 나온다. 나는 어렸고 당신들은 연로

해서 기다렸다고, 그러나 지혜는 날수가 아니라 지으신 분의 숨에서 온다고. 속은 봉한 포도주통 같고, 말하지

않으면 터질 것 같다고. 사람의 낯을 보지 않겠다고, 어기면 지으신 이가 데려가셔도 좋다고. 그렇게 한 장 전

체를 서론으로 다 쓰고도, 그의 본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논쟁의 마당 그대로, 모두 침묵. '뒷전'에서 걸어 나오는 새 인물. 봉한 포도주통·새 가죽 부대. 세 겹 족보

와 이스라엘식 이름 하나.

2 첫 느낌·분위기 스물아홉 장 만의 산문 — 막이 바뀌는 신호. 뚜껑 덮인 분노. 한 장 전체가 서론인 머뭇거림. 판정 유보

의 긴장.

3 시작과 끝 수평의 침묵(1절 그친 말)에서 수직의 책임(22절 지으신 이 앞의 맹세)으로. 3인칭 보고가 1인칭 고백으

로. 욥의 입은 끝까지 닫힘.

4 등장인물·사상 2:11 명단에 없던 엘리후의 첫 등장. 욥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화내는 제3의 위치. 8~9절 — 지혜의 출처

를 나이에서 영으로.

5 장면 컷 산문 액자(1~5)/연소자의 양해(6~10)/기다림의 보고(11~14)/침묵의 중계(15~17)/터질 듯한 속(18~22) 5

컷.

6 의문·발견·정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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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charah aph 4회의 단계적 상승. anah(대답) 동사 밀집. 평가를 멈춘 내레이터. 에필로그에 없는 이름. 발언

질서의 ANE 배경.

7 동영상 침묵의 정지 화면 → 분노 네 번의 북소리 → 한가운데로 걸어 나온 젊은이 → 부푼 부대 → 무아첨 맹세

→ 닫힌 욥의 입, 암전.

8 초벌 제목·부제 "뒷전에서 걸어 나온 사람 — 연륜이 아니라 숨결"

9 기도·내면 내 속의 압력이 숨결인지 코의 열인지 분간되지 않음을 아뢰는 데서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분노 4회의 산문 문법: 1~5절의 내레이터는 charah aph를 네 번 두드리며 새 인물을 들여놓는다. 욥

에게(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함), 친구들에게(대답 못 하면서 정죄함), 그리고 기다림 끝의 점화. 그러나 그

분노가 옳은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다.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라고 보증했던 그 목소리가 여기서는 평

가를 멈춘다 — 독자는 판정 없이 엘리후의 여섯 장을 들어야 한다.

2. 결 2 — ruach의 인식론, 연륜의 전복: 7절이 통념을 세운다("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8~9절이 곧바

로 뒤집는다 — 깨달음은 날수(yamim)가 아니라 사람 속의 영과 전능자의 숨결에서 온다. 빌닷의 "옛 시대 사

람에게 물으라"(8:8)와 정면으로 부딪치는 이 명제는 33:4에서 엘리후 자신의 고백("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

셨고")으로 이어지고, 권의 끝에서 폭풍(38:1)의 바람으로 커져 간다.

3. 결 3 — 터지는 부대, 압력의 수사: 산문이 밖에서 본 열(분노 4회)을, 시가 안에서 느끼는 압박으로 다시 그

린다 — 봉한 포도주통,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말해야 오는 시원함. 같은 열의 3인칭·1인칭 이중 묘사다. 다

만 그 압력이 전능자의 숨결인지 자기 코의 열인지를 본문은 가려 주지 않는다. 이 미분간이 33~37장을 듣는

내내 독자의 손에 쥐어져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창 22:21 — 부스: 나홀의 아들이자 우스의 동생. 무대(우스 땅)와 혈통이 닿는 족보.

욥 8:8-10 — 빌닷의 전승 신학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라" — 32:8-9가 정면으로 받아치는 상대.

욥 33:4 —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 8절 명제의 재발화.

욥 38:1 — 폭풍(seara) 가운데 여호와의 응답 — 엘리후의 기상 묘사(36~37장)가 깔아 주는 다음 목소리.

욥 42:7-9 — 에필로그: 세 친구는 책망받고 욥은 회복되나, 엘리후는 언급되지 않는다.

시 39:2-3 — 잠잠할 때 속에서 불이 붙어 혀로 말함 — 침묵이 터지는 같은 모티프.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절의 침묵에서 시작한다 — 누구도 이기지 못한 채 끝난 논쟁의 잔열을 천천히 느낀다.

멈춤 1: 분노 4회에서 멈춘다 — 이 열은 어디서 온 것인가. 내 속의 열들이 떠오른다.

멈춤 2: 8절에서 멈춘다 —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내 깨달음의 출처를 묻는다.

끝: 22절에서 멈춘다 —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내 말의 심판자를 누구로 세우고

입을 여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x] 1절(그친 말)↔22절(지으신 이 앞의 맹세) 수평—수직 이동

[x] 산문 액자(1~5절)와 시 변론(6~22절)의 이중 구성 완결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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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charah aph 4회와 18~20절 압력 묘사의 수미 호응

[x] 7절 통념과 8~9절 전복의 안티테시스

[x] achavveh dei 3회 후렴과 본론의 33장 유예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으로 움직이는데, 32장은 셋째 국면의 문을 연다. 인간의 모든

발언이 소진된 공백에서 마지막 인간 목소리 하나가 더 끼어들고, 그다음에야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

씀하신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32장은 '사람의 말이 다한 곳'과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 사이의 통로

다. 엘리후가 친구들의 인과응보와 결이 다른 길(고난의 교육적 기능, 33장 이하)을 예비하고, 그의 기상 묘사

(36~37장)가 38:1의 폭풍을 깔아 준다는 점에서, 이 장은 여호와의 등장로를 닦는 공사의 첫 삽이다. 그리고 8

절의 명제 — 깨달음은 연륜이 아니라 지으신 분의 숨에서 온다 — 는 42:5의 '봄'이 학습의 축적이 아니라 임

재의 사건으로 올 것을 멀리서 예고하는 표지처럼 놓여 있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그친 말에서 터지는 말로 / 연륜의 권위(7절 yamim)에서 영의 깨달음(8절 ruach)으로 / 논쟁의 막다른 침묵에

서 폭풍(38:1) 앞의 등장로 닦기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32장은 '누가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물음을 향해 '나이도 체면도 아니라 지으신 분의

숨'이라는 응답을 내놓는 운동이다. 다만 이 응답은 검증 전의 선언이다 — 그 숨을 말하는 화자의 열이 어디

까지 숨결이고 어디까지 혈기인지는 33~37장이 펼쳐져야 드러나며, 최종 발언권은 그 누구도 아닌 폭풍 속의

음성에 넘어간다. 32장의 벡터는 사람의 말이 다한 바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한 구간을 더 미는, 셋째

국면의 첫 추진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화가 난 젊은이의 긴 서론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말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라는 본질이 움직

인다. 세 친구의 권위는 연륜과 전승이었고, 그 권위는 욥 하나를 꺾지 못한 채 바닥났다(12절). 엘리후는 그

폐허에서 권위의 출처를 다시 묻는다 — 날수가 아니라 숨결, 축적이 아니라 지으심. 22절이 이 물음의 바닥을

보여 준다.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 그는 자기 말의 심판자로 창조주를 세우고 입을

연다. 창조주 의식이 32장의 깊은 물길이다. 그리고 이 물길은 우연이 아니다 — 여섯 장 뒤에 바로 그 창조주

가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사람 속의 숨(nishmat)을 말하는 인물이 폭풍의 바람(ruach의 다른 얼굴) 직전

에 끼어든다는 배치 — 들음의 시대가 끝나 가고 봄의 시대가 가까워지는 길목에서, 본문은 깨달음의 출처를

미리 사람 바깥으로 옮겨 두고 있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모두가 말을 그친 곳에서 내 속에 가득 차오르는 말 — 그것은 전능자의 숨결인가, 내 코의 열인가. 입을 열기

전에, 누구 앞에서 여는지를 먼저 물을 수 있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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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침묵하라고도 말하라고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한 사람을 보여 준

다 — 발언 질서를 끝까지 지키며 기다렸고, 들을 만큼 들었고, 그런데도 속이 터질 것 같아 입을 여는 사람.

그의 명제는 빛나고 그의 열은 의심스러우며, 본문은 둘을 가려 주지 않는다. 독자는 자기 안의 같은 압력 앞

에 세워진다. 말해야 시원해질 것 같은 그 가득함이 깨달음의 숨인지 자기 의의 열인지 — 그리고 22절처럼,

내 말이 아첨이 되면 지으신 이 앞에 책임지겠다는 무게로 입을 여는지. 침묵과 발화 사이의 그 점검이 독자

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서론이 끝났다 — 이제 엘리후는 욥의 말을 직접 인용하며 첫 변론으로 들어간

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33장).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ruach — 사람 속의 영, 깨달음의 출처.

미해결 질문

욥기 3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엘리후는 어디서 왔는가?

2:11의 친구 명단에 없던 인물이 32:2에서 처음 호명된다. 언제부터 그 곁에 있었는지, 어떻게 거기 있게 됐

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보존.

Q2. 분노 4회는 저자의 긍정 신호인가 경계 신호인가?

1~2장에서 욥을 보증했던 내레이터가 엘리후에 대해서는 분노의 사실만 보고하고 평가를 멈춘다. 의도된

공백인지, 보존.

Q3. 8절의 명제와 그 명제를 말하는 화자의 무게를 어떻게 따로 둘 것인가?

'연륜이 아니라 영이 깨달음을 준다'는 명제는 32장 안에서 엘리후 자신의 발언권 정당화로 쓰인다. 명제의

참과 용법의 자기 변호가 겹쳐 있다. 보존.

Q4. 이 권 유일의 이스라엘식 이름 '엘리후'는 어떤 신호인가?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비이스라엘 무대(우스)에서, 우스와 인접한 족보(부스)를 달고 나온다. 이

름의 무게를 본문이 직접 풀지 않는다. 보존.

Q5. 엘리후는 제3의 길을 내는가, 친구들의 변주인가?

14절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펼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 다른 길의 예고인지 수사인지는 33~37장을 통과해야 보인다. 해석사가 과대·과소평가로 갈려 온 지점.

보존.

Q6. 욥의 무응답과 에필로그의 무언급은 무엇을 남기는가?

욥은 엘리후의 여섯 장 동안 한 번도 대답하지 않고, 42:7-9의 에필로그는 세 친구를 책망하고 욥을 회복시

키면서 엘리후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중의 공백.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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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33장

JOB-033  ·  시가서  ·  히브리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33:14) — 침묵을 '말씀

없음'에서 '듣지 못함'으로 다시 정의하고, 꿈·환상(33:15-18)과 병상의 고통(33:19-22)이라는

두 통로,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의 중보자(malakh melits)와 대속물(kopher, 33:23-24)을 지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33:26)로 42:5의 어휘를 미리 여는 —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편

의 첫 변론.

관찰된 사실

욥기 3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물리 무대는 재 무더기 곁 그대로이나, 변론이 무대를 갈아 끼움: 대면(1~7) → 인용 재생(8~11) → 명제

(13~14) → 밤의 침상·꿈(15~18) → 병상(19~22) → 구덩이 입구의 구출극(23~28) → 다시 대면(31~33).

소품(전반): 입·혀·입술(2~3절), 귀(1절), 흙(6절), 차꼬(11절) — 말하는 기관과 법정 형구.

소품(중반): 침상(15·19절), 쑤시는 뼈(19절), 싫어진 음식(20절), 파리한 살과 드러난 뼈(21절) — 병자의 살

림.

소품(후반): 대속물(24절), 청년보다 부드러워진 살(25절), 기도·얼굴(26절), 노래(27절), 빛(28·30절) — 회

복의 물건들.

숫자 소재: 한 번·다시(14절), 일천 가운데 하나(23절), 두 번 세 번(29절) — 반복해서 다가오시는 쪽을 세

는 횟수 어휘.

소재: 들음, 하나님의 영·전능자의 기운(4절), 위엄과 손(7절), 꿈·환상·경고(15~16절), 교만(17절), 구덩이

(shachat 5회), 중보자·정당함·긍휼(23~24절), 공의(26절), 지혜(33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세 친구와 다른 온도 — 자기를 흙으로 낮추며 들어오는(6~7절) 따뜻함과 "내가 가르치리라"(33절)의 자신

만만함이 한 변론 안에 공존.

shachat 5회가 매번 구출·부정 동사와 묶여, 추락의 어휘로 안도를 만드는 배열(22절 한 번만 위협).

1~7절 일곱 절의 긴 서두 → 12절의 서늘한 판정 → 15절부터 속삭이듯 낮아지는 밤 단락의 음량 변화.

병상 묘사(19~21절)가 재 가운데 앉은 욥의 몸을 일반론의 어법으로 정확히 스치는 가까움.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33절: "만일 없으면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들으라로 열고 잠잠하라로 닫는 청각의 인클루지오 — 그 한복판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

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14절)의 명제.

• 

• 

• 

• 

• 

• 

• 

• 

• 

• 

• 

• 

• 

250



시작은 대등한 변론 상대의 어법("내 앞에 진술하라", 5절), 끝은 교사의 어법("가르치리라", 33절) — 관계

설정의 이동. 닫기 직전 31~32절에서 발언권을 건네는 초대("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나는 네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노라")가 끼어 있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엘리후(화자), 욥(이름으로 불리나 끝까지 무응답), 하나님(명제의 주어), 따옴표 안의 욥(8~11절 —

엘리후가 재구성한 욥), 일반 '사람'(15~30절), 일천 가운데 하나의 중보 천사(23절), 멸하는 자(22절), 노래

하는 회복자(27절). 세 친구는 언급 자체가 없음.

중심 사상: 13~14절 — 침묵의 재정의.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듣지 못한다. 증거로

두 통로 — 꿈·환상(15~18절)과 병상의 고통(19~22절), 두 통로의 목적절이 동일하게 "구덩이에 빠지지 않

게".

인용의 간극: 9~11절 — 13:24·27(원수·차꼬·감시)은 거의 그대로, '죄도 없고 허물도 없다'는 주장은 욥이

한 적 없음(7:21·13:26과 충돌). 요약과 과장의 경계 관찰.

6~7절 — 욥이 하나님께 올린 청원(9:34, 13:21 "위엄으로 두렵게 마시고 손을 거두소서")에 사람 편에서

맞물려 들어오는 형식.

19절 — 고난의 목적절이 전부 장래를 향함("행실을 버리게", "교만을 막으려", "빠지지 않게") — 형벌의

어법이 아니라 막아 서는 어법.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7절): 서두 — 욥이여 들으라, 나도 흙이다, 내 위엄이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

컷 2 (8~12절): 인용과 판정 — 따옴표 속 욥, "이 말에 네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

라."

컷 3 (13~14절): 명제 —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컷 4 (15~18절): 첫째 통로 — 꿈·밤의 환상, 귀를 여심(yigleh ozen),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컷 5 (19~22절): 둘째 통로 — 병상의 고통, 싫어진 음식, 구덩이에 가까워지는 생명.

컷 6 (23~28절): 구출극 — 중보자(malakh melits), 대속물(kopher) 선언, 살의 회복, 기도, 얼굴을 봄, 노래와

빛.

컷 7 (29~33절): 일반화와 초대 — 두 번 세 번, 생명의 빛, 욥이여 대답하라 / 없으면 잠잠하라.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ruach El(רוּחַ־אֵל) — 하나님의 영. 4절. / nishmat Shaddai(נְִ�מַת ַ�ַ�י) — 전능자의 기운·숨. 4절. 창 2:7 생기·욥

32:8과 같은 짝.

yigleh ozen(ֶיגְִלֶה אזֹן) — '귀를 열다·벗겨 드러내다'. 16절. 36:10·15에서 재등장하는 엘리후의 숙어.

shachat(ַ�חַת) — 구덩이·멸망의 구렁. 18·22·24·28·30절, 5회.

malakh melits(ךְ מֵלִיץ .중보·통역의 천사. 23절. melits는 창 42:23의 통역인 — (מַלְאתָּ

kopher(פֶֹר�) — 속전·대속물. 24절. 출 21:30의 목숨값.

vayar panav(נתָּיו .그의 얼굴을 보다'. 26절. 42:5의 라아와 같은 시각 동사 계열' — (וַיּרְַא �תָּ

chafets(פֵץ ."기뻐하다·원하다. 32절 "나는 네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노라(chafatsti tsaddeqeka) — (ח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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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청각 인클루지오: 들으라(1절) ↔ 잠잠하라·들으라(31·33절) — 들음을 요구하는 틀 안에 '듣지 못하는 사

람'(14절)의 명제.

인용—반박 형식: 8~11절에서 욥의 말을 먼저 길게 인용하고 12절에서 판정 — 세 친구에게 없던 변론 예

법.

두 통로 구조: 꿈(15~18) / 병상(19~22) — 평행한 두 단락의 목적절이 동일("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shachat 5회 분포: 18(부정)·22(위협)·24(부정)·28(부정)·30(구출) — 다섯 번 호명하고 네 번 막아 내는 반복

설계. 두 연쇄 모두 '빛'(28·30절)으로 종결.

천 분의 일의 반전: 9:3 "천 마디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 33:23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중보자

로" — 같은 비율이 절망에서 변호로 뒤집힘.

인칭 이동: 너(1~12) → 일반 사람(15~30) → 욥이여(31~33) — 책망이 사례 연구로 물러났다 초대로 돌아

옴.

구출 연쇄의 순서(23~28절): 변호 → 대속 선언 → 살의 회복 → 기도 → 얼굴 봄 → 공의 회복 → 공개 노래

— 건져냄이 기도보다 앞서는 배열.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꿈은 고대 근동에서 신의 통보 통로 — 메소포타미아 꿈 점술 문서, 신전 수면(incubation) 관습 — 배경.

Ludlul bel nemeqi 제3토판 — 고난자가 꿈속에서 정결·회복을 알리는 사자들을 만남. 꿈·중보자·회복이 한

줄에 꿰이는 구도가 33:15~26과 닮음 — 배경.

질병을 신의 통보로 읽는 관념의 고대 근동 분포 — 33장은 통보의 목적을 형벌이 아니라 보호("빠지지 않

게")에 둠 — 배경.

차꼬(11절) — 죄수의 발에 채우는 형구, 감시·구금의 법정 이미지 — 배경.

엘리후 단락의 히브리어에 아람어 색 어휘(millah 계열 등)가 잦음 — 본문 전승·문체 차원의 관찰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33:6-7 ↔ 욥 9:34-35 · 13:20-21 (위엄으로 두렵게 마시고 손을 거두소서 — 욥의 청원에 사람 편의 응답

형식)

욥 33:9-11 ↔ 욥 13:24·27 (원수로 여기심·차꼬·감시 — 요약 인용) · 욥 7:21 · 13:26 ('죄 없다' 주장의 부재

— 인용의 과장 결)

욥 33:23-24 ↔ 욥 9:33 (mokhiach) · 16:19 (하늘의 증인) · 19:25 (goel) — 중보자 갈망의 사다리에 응답하

는 어휘

욥 33:4 ↔ 창 2:7 · 욥 32:8 (흙과 숨의 창조 문법)

욥 33:16 ↔ 욥 36:8-15 (고난으로 귀를 여심 — 엘리후 논지의 재등장)

욥 33:26 ↔ 욥 42:5 (얼굴을 봄 — 들음에서 봄으로 가는 권 destination의 어휘 예비)

욥 33:15 ↔ 욥 4:12-21 (엘리바스의 밤 환상 — 같은 통로, 다른 전언)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재 무더기 곁, 침묵 위로 젊은 목소리.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화자가 한 계단 내려선다 — "나도 흙

으로 지으심을 받았은즉." 욥의 옛 음성이 겹쳐 재생된다 — 원수, 차꼬, 감시. 판정 한 줄이 떨어지고, 화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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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으로 가라앉는다. 침상, 깊이 잠든 사람, 열리는 귀, 낮은 경고. 아침 — 같은 침상이 병상이 되어 있다. 밀쳐

둔 음식, 드러난 뼈, 어둑하게 입을 벌리는 구덩이. 그 가장 어두운 데로 하나가 걸어 들어온다 — 일천 가운데

하나. 변호의 음성 위로 선언이 떨어진다.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살이 차오르고, 기도하던 사람이 얼굴을 들어 본다. 기뻐 외치는 소리, 사람들 앞의 노래 —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자막 한 줄 — "두 번 세 번 행하심은." 재 무더기로 돌아온 카메라. "욥이여,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

라." 욥은 대답하지 않는다.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 꿈과 병상, 귀를 여는 두 통로"

초벌 부제: "침묵을 '말씀 없음'에서 '듣지 못함'으로 다시 정의하고, 일천 가운데 하나의 중보자와 대속물을

지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까지 —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편에서 욥의 청원에 맞물려 들어온 엘리

후의 첫 변론"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shachat 5회 분포 + 두 통로 평행 구조 + 천 분의 일 반전 + 꿈 계시의 ANE 배

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23~24절의 중보자·대속물을 기독론 교리로 확장하지 않고, 9:33·16:19·19:25의 갈망 사다리에 응답하는 어

휘 관찰로만 둠.

'고난 = 귀를 여는 교육'이라는 엘리후의 명제를 보편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욥의 사례(1~2장의 천상

회의)와의 간극을 미해결로 보존.

엘리후의 권위(하나님의 대변인인가 월권인가)를 판정하지 않고, 42:7의 침묵과 함께 열린 질문으로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33장은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33:1)라는 호명으로 열려, 자기를 흙으로 낮추며 욥의

옛 청원(9:34·13:21)에 사람 편에서 맞물려 들어온 엘리후가(33:6-7), 욥의 말을 절반은 정확하게 절반은 납작

하게 인용한 뒤(33:9-11),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33:14)라는 명

제로 침묵의 정의를 바꾸고, 꿈·환상(15-18)과 병상의 고통(19-22)이라는 두 통로, 일천 가운데 하나의 중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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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kh melits)와 대속물(kopher)의 구출극(23-28)을 지나, "두 번 세 번 행하심은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비추려 하심이니라"(33:29-30)의 일반화와 "나는 네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노라"(33:32)의 초대로

닫히는 변론시다.

한 문단: 재 무더기 곁의 침묵 위로 젊은 목소리가 들어온다 — "욥이여." 서른한 장 동안 아무도 부르지 않은

이름이다. 화자가 한 계단 내려선다 —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

하고." 욥의 옛 음성이 재생되고, 판정 한 줄이 떨어진 다음, 화면이 밤으로 가라앉는다. 깊이 잠든 사람의 귀

가 열리고, 아침의 병상에서 음식이 밀쳐지고, 구덩이가 입을 벌린다. 그 가장 어두운 데로 일천 가운데 하나

가 걸어 들어와 변호하고, 위에서 선언이 떨어진다 —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살이 차오르고, 기도하던 얼굴

이 들려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가 터진다 —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카메라가 재 무더기로

돌아온다.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욥은 끝까지 대답하지 않는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말이 갈아 끼우는 여섯 무대(대면—재생—밤—병상—구덩이—교실). 입에서 살로, 살에서 빛으로 가

는 소품 곡선.

2 첫 느낌·분위기 낮추며 들어오는 자신만만함. 다섯 번 호명되고 네 번 막히는 구덩이. 일곱 절의 서두와 속삭이는 밤.

3 시작과 끝 들으라(1절) ↔ 잠잠하라(33절)의 청각 인클루지오. 그 한복판에 '듣지 못하는 사람'(14절)의 명제.

4 등장인물·사상 따옴표 안의 욥과 실제 욥의 간극. 침묵의 재정의(13-14절). 장래를 향해 도는 고난의 시제(17-19절).

5 장면 컷 서두/인용·판정/명제/꿈/병상/구출극/초대의 7컷. 구출 연쇄에서 건져냄이 기도보다 앞서는 배열.

6 의문·발견·정보 shachat 5회 분포, 천 분의 일의 반전(9:3↔33:23), 인칭의 물러남과 돌아옴, 꿈 계시의 ANE 배경.

7 동영상 한 계단 내려선 목소리 → 밤의 귀 → 병상 → 구덩이 입구의 변호와 선언 → 노래와 빛 → 대답 없는

재 무더기.

8 초벌 제목·부제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 꿈과 병상, 귀를 여는 두 통로"

9 기도·내면 침묵이라 불렀던 시간 속에 두 번 세 번 지나간 음성이 있었는지 — 모른다고 아뢰는 데서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침묵의 재정의: 욥의 항변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를 전제로 쌓여 왔다. 33:13-14는 그 전제

를 정면으로 받아 송신의 문제를 수신의 문제로 옮긴다 —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듣지 못한다. 들으라

로 열고 잠잠하라로 닫는 청각 인클루지오가 이 명제를 형식으로도 반복한다.

2. 결 2 — shachat 다섯 번의 구출 형식: 구덩이가 18·22·24·28·30절에서 다섯 번 호명되는데, 위협으로 쓰인

것은 22절 한 번뿐이고 네 번은 '빠지지 않게·내려가지 않게·이끌어'와 묶인다. 추락의 명사를 반복하면서 반

복의 횟수만큼 막아 내는 — 배열 자체가 건져냄의 문법이 된 설계다. 두 연쇄 모두 '빛'(28·30절)으로 끝난다.

3. 결 3 — 갈망의 사다리에 응답하는 어휘: 욥은 9:33에서 중재자(mokhiach)를, 16:19에서 하늘의 증인을,

19:25에서 대속자(goel)를 불러 왔다. 33:23-24에서 처음으로 상대편 입에서 그 갈래의 어휘 — 중보자(melits)

와 대속물(kopher) — 가 발화된다. 9:3의 '천 마디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일천 가운데 하나가

변호한다'로 뒤집히는 것까지, 욥의 절망 어휘들이 하나씩 응답의 방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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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9:34-35 · 13:20-21 — "위엄으로 두렵게 마시고 손을 거두소서" — 33:6-7이 사람 편에서 맞물리는 청원

의 원문.

욥 9:33 · 16:19 · 19:25 — mokhiach·증인·goel — 33:23-24의 melits·kopher가 응답하는 갈망의 사다리.

창 2:7 · 욥 32:8 — 흙과 숨의 창조 문법 — 33:4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의 배경.

욥 36:8-15 — 고난으로 귀를 여심 — 33장의 두 통로 논지가 엘리후 후반 변론에서 재등장.

욥 42:5 —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 33:26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의 시각 동사가 도착

하는 곳.

욥 4:12-21 — 엘리바스의 밤 환상 — 같은 통로에서 나온 다른 전언과의 대조.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절의 호명에서 시작한다 — "욥이여." 내 이름이 불리는 소리를 오래 못 들은 사람처럼 멈칫한다.

멈춤 1: 14절에서 멈춘다 —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내가 침묵이라 불렀던 것들의 목록을 다시 꺼내 본다.

멈춤 2: 20절에서 멈춘다 — 음식조차 싫어진 몸. 그런 몸에게도 통보가 닿는 중이라는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는다.

끝: 24절에서 멈춘다 —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값을 치른 쪽이 누구인지 본문이 비워 둔 그 빈칸 앞에 선

다.

F · 자족성 점검

[x] 들으라(1절)↔잠잠하라(33절) 청각 인클루지오

[x] 인용(8-11)—판정(12)—명제(13-14)—두 통로(15-22)—구출극(23-28)—일반화·초대(29-33)의 완결 구

조

[x] shachat 5회와 구출 동사의 짝

[x] 33:6-7과 9:34·13:21의 청원-응답 맞물림

[x] 33:26과 42:5의 시각 동사 연결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과 욥의 항변(3~31장), 엘리후

(32~37장), 폭풍 속 여호와의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으로 움직이는데, 33장은 셋째 국면의 실

질적 개시다. 32장이 등장의 변이었다면 33장은 첫 논변이고, 그 논변의 좌표적 무게는 두 가지다. 첫째, '하나

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명제가 38장의 폭풍 발화 직전에 깔린다 — 여호와께서 입을 여시기 전에, 말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전제부터 본문이 준비된다. 둘째, 고난의 시제가 돈다 — 세 친구의 인과응보는 고난을

과거 죄의 값으로 읽었지만, 33장의 목적절들("행실을 버리게", "교만을 막으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은

전부 장래를 향한다. 그리고 33:26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가 42:5의 시각 동사를 미리 꺼내 놓는다

— 들음에서 봄으로 가는 권 전체의 길 위에서, 33장은 '봄'이라는 도착 어휘를 처음 발음해 보는 좌표다. 다만

이 변론자 자신의 권위는 책이 끝까지 판정하지 않으므로(42:7의 침묵), 33장은 확정된 답이 아니라 폭풍을

예비하는 다리의 첫 판으로 읽힌다.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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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로 / 고난의 시제가 과거의 형벌에서 장래를 여는

귀로 / 욥이 불러 온 중보의 어휘(mokhiach·증인·goel)가 melits·kopher로 처음 응답받는 방향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33장은 침묵의 책임 소재를 옮기는 운동이다 — 말씀이 끊긴 것이 아니라 수신이 끊겼다

는 쪽으로. 이 이동이 일어나야 38장의 폭풍 발화가 '갑작스러운 개입'이 아니라 '계속되던 말씀의 들림'으로

읽힐 길이 열린다. 동시에 이 운동은 미완이다 — 엘리후의 도식이 욥의 사례에 그대로 맞는지(1~2장의 천상

회의를 아는 독자에게), 따옴표 안의 욥이 실제 욥인지, 본문은 봉합하지 않은 채 다음 변론(34장)으로 넘어간

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젊은이의 길고 자신만만한 훈계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두 개의 본질이 움직인다. 하나 — 고난당

하는 몸이 버려진 몸인가 통보받는 몸인가. 쑤시는 뼈와 싫어진 음식(19-20절)이 형벌의 증거가 아니라 귀를

여는 손길일 수 있다는 금이 여기서 그어진다. 고통과 버림이 같은 말이 아니게 되는 순간, 욥의 질문은 '왜 치

셨는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로 옮겨 갈 통로를 얻는다. 둘 — 욥의 청원이 응답되는 형식의 낯섦. 욥

은 '위엄으로 두렵게 하지 않는 대화 상대'를 하늘에 청했는데(9:34, 13:21), 그 조건을 갖추고 나타난 것은 하

늘이 아니라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33:6-7). 응답이 기대한 방향이 아닌 데서 먼저 오는 것 — 그리고 그

응답자가 절반쯤 서툴고 절반쯤 월권이라는 것 — 이 33장의 깊은 물길이다. 완전하지 않은 중간 음성을 통과

해서도 길이 놓인다는 그림이, 일천 가운데 하나의 중보자 그림과 수면 아래에서 겹친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내가 침묵이라 불러 온 시간 속에, 두 번 세 번 지나간 음성이 있지 않았는가 — 꿈으로, 앓는 몸으로, 이름을

불러 주는 서툰 목소리로.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모든 고통을 교육으로 읽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도

식이 욥에게 맞는지조차 미해결로 남겨 두었으니까. 다만 14절의 문장이 독자 쪽으로도 열려 있음을 알아차

리게 한다 — 말씀이 없었던 것인가, 관심이 없었던 것인가. 그리고 32절의 문장 하나를 손에 쥐여 준다 — "나

는 네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노라." 서른한 장 만에 처음 나온, 상대의 회복을 원하는 말. 누군가의 곁에서 이

문장의 어조로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들려 본 적이 있는가. 그 물음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사람 편의 변론은 이제 하나님 편의 변호로 확장된다 — "전능자는 결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34:10), 엘리후의 둘째 판이 놓인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shachat — 구덩이, 다섯 번 호명되고 네 번 막힌.

미해결 질문

욥기 3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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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23절의 중보자(malakh melits)는 누구인가?

천상의 존재인가, 사람인가, '일천 가운데 하나'는 위계인가 희귀함인가 — 그리고 엘리후는 자신을 그 역

으로 여기며 말하는가(4절의 자기소개와 겹쳐서). 본문 미해결. 보존.

Q2. 엘리후의 욥 인용(9절 "죄도 없고 허물도 없거늘")은 요약인가 과장인가?

13:24·27의 원수·차꼬·감시는 거의 그대로인데, '죄 없음' 주장은 욥의 발화 기록에 없다(7:21·13:26과 충

돌). 이 간극이 엘리후 변론의 신뢰도에 어떤 무게를 두는지. 보존.

Q3. 24절의 대속물(kopher)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라고만 하시고 그 내용물은 말하지 않는다. 무엇이 값으로 받아들여졌는지 본문이

비워 둔다. 보존.

Q4. '고난 = 귀를 여는 교육'이라는 명제는 욥의 사례에 들어맞는가?

독자는 1~2장에서 욥의 고난이 죄 교정용이 아님을 보았다. 엘리후의 일반론과 욥의 특수 사례 사이의 간

극을 본문이 봉합하지 않는다. 보존.

Q5.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14절) — 욥은 듣지 못한 쪽인가?

욥의 밤은 오히려 악몽으로 두려웠다(7:13-14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같은 밤의 통로가 욥

에게는 공포였다면, 엘리후의 도식은 욥의 밤을 설명하는가. 보존.

Q6. 엘리후는 책 끝에서 왜 판정받지 않는가?

42:7에서 여호와는 세 친구를 책망하시지만 엘리후는 언급하지 않으신다. 책망도 인정도 없는 침묵 — 33

장의 권위 문제가 책 차원에서도 열린 채 남는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257



욥기 34장

JOB-034  ·  시가서  ·  히브리어

욥 곁에 앉았던 33장의 권면이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34:2)라는 공회 소집으로 바

뀌고, 욥의 문장(12:11)을 빌려 연 변론이 공리 —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34:10-12) — 와 가장 가혹한 구형 —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34:36) — 사이에

서 흔들리다, 침묵의 주권(34:29)을 폭풍의 음성(38장) 바로 앞에 세워 두는 엘리후 2차 변론.

관찰된 사실

욥기 3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전환: 33장의 대면("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 → 34장의 공회("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2

절). 욥은 3인칭 피고로 이동(5·7절).

"들으라" 호명 4회가 단락 표지: 2절(소집) · 10절(공리) · 16절(통치 변론) · 34절(판정).

소품(전반): 입과 귀(3절 — 맛 taam의 분별), 두루마리처럼 제출되는 욥의 말 토막(5-6절), 화살(6절), 마시

는 물(7절).

소품(후반): 영(ruach)과 목숨(neshamah)과 흙(14-15절), 왕·고관·부자·가난한 자(18-19절), 한밤중(20·25

절), 흑암·사망의 그늘(22절), 부르짖음(28절), 가려진 얼굴(29절), 회개 기도문(31-32절), 손뼉(37절).

소재: 지혜·지식·분별, 정의(mishpat — 4·12·17·23절 등 장 전체 분포), 보응, 통치, 감찰, 침묵(shaqat), 무식

함(belo daat), 시험(bachan), 반역, 많은 말.

배경의 침묵: 37절 내내 욥의 발화 0 — 말의 재판에서 말의 임자만 말이 없음.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온도의 냉각: 33:32 "내가 기쁘게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 34:36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

노니". 같은 입의 두 문장 사이에서 장이 식음.

인용당하는 외로움 — 욥의 말이 토막(5-6절)·과장 요약(9절)으로 재조립되는 동안 본인은 침묵.

등을 돌린 변론 — 카메라가 욥의 얼굴에서 청중석으로. "우리끼리 알아보자"(4절)의 '우리'에 욥이 들어가

는가가 긴장.

공리의 차가움 — 10-12절은 흠 없는 명제이나, 1-2장의 천상 회의를 본 독자에게는 이 사건을 비켜 가는

명제로 읽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2절: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37절: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

나."

듣기의 초청으로 열어 말의 정죄로 닫힘 — 장 전체가 '말에 대한 말'.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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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수축: 4절의 우리(함께 가려내자) → 37절의 우리(욥은 바깥). 초청의 원이 판정의 원으로 좁아짐.

분별을 내세운 개회(3절 taam)가 분별 없음 판정(35절 belo daat)으로 귀결 — 검사 기관이 정죄 기관이 됨.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엘리후(유일 발화자), 지혜·지식·총명 있는 자들(대사 없는 배심 — 34절에서 엘리후가 그들의 말을

대필), 욥(3인칭 피고, 인용으로만 등장), 하나님(변론의 주제 — 통치자·감찰자·심판자), 예시 인물군(왕·고

관·부자·가난한 자·세력 있는 자·경건하지 못한 자).

엘리후 신정론의 공리: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심(10절) · 행위대로 갚으심(11-12절) · 통치와 정의의

불가분(17절) · 전지 감찰(21-22절) · 절차 없는 심판(23-24절).

11-12절의 보응 공리는 빌닷 8:3("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과 같은 골격 — 새 목소리의 중

심 명제가 친구들의 교리와 한 틀.

28절 — 심판의 목적절이 들으심: 권세를 꺾으심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상달되게 하려는 것.

29절 — 침묵(shaqat)·얼굴 가림을 주권으로 변론. 욥의 상처(13:24)와 같은 사실의 두 읽기.

9절 —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는 욥이 정확히 말한 적 없는 요약. 21:15(욥이 악인의 입에

둔 말)·9:22가 가장 가까운 원문맥.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9절): 소집과 기소 — 배심 호명, 욥의 말 인용(27:2·6:4의 짜깁기), 됨됨이 고발(물 마시듯·한패), 과

장 요약.

컷 2 (10~15절): 공리 선언 — 불의 없으심, 행위대로 갚으심, 위임받지 않은 주권(13절), 숨을 거두시면 만

유가 흙으로.

컷 3 (16~30절): 통치 변론 — 정의와 통치의 불가분, 외모로 대하지 않으심, 한밤의 전복, 감찰, 부르짖음의

상달, 침묵의 주권.

컷 4 (31~33절): 회개 기도의 본보기 제시와 선택의 떠넘김("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컷 5 (34~37절): 판정(belo daat)과 구형(끝까지 시험) — 죄목 추가(반역·손뼉·많은 말).

컷 배열 = 소송 절차: 기소 → 법 조문 → 변론 → 화해 제안 → 구형. 단, 검사·변호인·재판장·배심 대변을

엘리후 혼자 겸임.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taam(טַעַם) — 맛·분별. 3절. 12:11에서 욥이 먼저 쓴 단어.

mishpat(מְִ��תָּט) — 정의·송사·권리·공의. 4·5·6·12·17·23절 등 장 전체 분포.

laag(לַעַג) — 비방·조롱. 7절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ruach(ַרוּח)·neshamah(ה מתָּ .영·목숨. 14절. 창 2:7 생기 계열, 시 104:29와 같은 그림 — (נְ�תָּ

shaqat(קַט ."잠잠하다·고요하다. 29절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 (�תָּ

belo daat(עַת .지식 없이·무식하게. 35절. 38:2·42:3에서 재등장 — (ְ�לִי־דתָּ

bachan(חַן .달아 보다·연단하다·시험하다. 36절. 23:10에서 욥이 소망으로 쓴 동사 — (�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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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인용·과장의 수사

34:3 = 12:11의 재사용 — 욥이 친구들의 말을 검사하려 세운 문장을 엘리후가 욥의 말을 검사하는 개회사

로 전유.

34:5-6 = 27:2("하나님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고")와 6:4(전능자의 화살)의 짜깁기 인용 — 원문맥에서

떼어 낸 토막 증거.

34:7 "물 마시듯" = 15:16 엘리바스 어휘의 재사용 — 과녁은 행위(엘리바스)에서 말(엘리후의 laag)로 이

동.

34:9 = 욥이 정확히 말한 적 없는 과장 요약 — 21:15는 욥이 악인의 입에 둔 말인데 본인의 말로 환원됨.

인용의 윤리가 흔들리는 지점.

"들으라" 4회(2·10·16·34절)의 단락 구획 + 34절의 배심 대사 대필 — 공회 형식이되 응답 없는 독백.

14-15절 창조 논증 — 법정 수사 한가운데 삽입된 우주적 화면(숨에 매달린 만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성문 광장의 장로 공회 — 지혜자를 배심처럼 호명해 함께 판가름하자는 형식(2-4·34절)은 고대 근동 분쟁

담화의 결과 닮음 — 배경.

왕의 정의 이데올로기 — 함무라비 법전 서문·샤마쉬 찬가류의 '약자의 보호자' 언어. 34:17-19는 그 왕도

언어를 창조주께 돌리되 근거를 창조("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19절)에 둠 — 배경.

메소포타미아 '의로운 고난자' 담론 — 신의 공의 공리와 고난자의 항변이 충돌하는 담론 지형 안에 34장의

공리 선언이 놓임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34:3 ↔ 욥 12:11 (같은 문장 — 인용이자 전유)

욥 34:5-6 ↔ 욥 27:2 · 6:4 (인용의 원자료)

욥 34:7 ↔ 욥 15:16 (물 마시듯 — 엘리바스 어휘)

욥 34:9 ↔ 욥 21:15 · 9:22 (과장 요약의 가장 가까운 원문맥)

욥 34:12 ↔ 욥 8:3 (빌닷의 공리와 같은 골격)

욥 34:14-15 ↔ 창 2:7 · 시 104:29 (숨을 거두시면 흙으로)

욥 34:19 ↔ 신 10:17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욥 34:28 ↔ 출 22:22-23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심)

욥 34:35 ↔ 욥 38:2 · 42:3 (belo daat의 재등장 — 구형의 어휘가 질문과 자백의 어휘로)

욥 34:36 ↔ 욥 23:10 (bachan — 소망의 동사와 구형의 동사) · 욥 42:7 (엘리후가 언급되지 않는 최종 판정)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공회 한가운데. 젊은 변론자가 청중석을 향해 돌아선다 —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욥의 문장 토

막들이 증거로 낭독되고, 화면 구석의 피고는 말이 없다. 공리가 선포된다 —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화면이 넓어진다 — 만유 위에 깔린 숨, 거두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모든 육체. 다시 법정. 왕과

고관과 가난한 자가 한 기준 아래 세워지고, 한밤의 전복과 빈틈없는 감찰이 스치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위로 올라간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대필된 기도문이 제시되지만 따라 읽는 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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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 문장 —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말이 없는 피고, 대답 없는 배심, 아직 불지 않

은 폭풍의 고요.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욥의 문장으로 욥을 재판하다 — 공리와 구형 사이"

초벌 부제: "욥에게 말하던 엘리후가 지혜자들을 배심으로 소집해, 욥의 문장(12:11)을 빌려 욥의 말을 기

소하고, 공리(34:10-12)와 침묵의 주권(34:29)을 변론한 끝에 '끝까지 시험 받기를'(34:36)이라는 가장 가혹

한 구형으로 닫는 엘리후 2차 변론"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12:11 전유 + 인용·과장의 수사 분석 + 들으라 4회 구획 + ANE 공회·왕도 언

어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엘리후 변론의 정당성 여부를 교리적으로 판정하지 않음 — 공리(10-12절)와 구형(36-37절)의 간극, 42:7과

의 거리를 관찰 사실로만 보존.

34:9의 과장 요약을 '엘리후의 거짓말'로 단정하지 않고, 원문맥(21:15·9:22)과의 거리 측정으로만 둠.

29절 침묵의 주권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정답'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욥의 상처(13:24)와 38장의 음성 사

이에 놓인 변론으로 관찰.

31-32절의 회개 기도문을 '욥이 드렸어야 할 기도'라는 적용 교훈으로 바꾸지 않고, 따라 읽는 이 없는 대필

기도문이라는 본문 내 사실로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34장은 욥과 마주 앉았던 엘리후가 "지혜 있는 자들아"(2절)라는 호명으로 공회를 소집해, 욥의

문장(12:11→3절)을 개회사로 빌리고 욥의 말 토막(27:2·6:4→5-6절)과 과장 요약(9절)을 증거로 제출한 뒤,

신정론의 공리 —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10-12절) — 와 통치 변론

(정의와 통치의 불가분 17-19절, 감찰 21-22절, 부르짖음의 상달 28절, 침묵의 주권 29-30절)을 거쳐, 회개 기도

문(31-32절)을 대필해 내밀고는 "욥이 무식하게(belo daat) 말하니"(35절)라는 판정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36절)라는 가장 가혹한 구형으로 닫는 재판 담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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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단: 카메라가 공회 한가운데서 돈다 — 변론자는 욥을 등지고 배심을 본다. 욥의 문장 토막들이 낭독되

고, 정작 그 말의 임자는 서른일곱 절 내내 침묵이다. 공리는 흠잡을 데 없이 단단하고 — "전능자는 결코 불의

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 그 단단함은 1~2장의 천상 회의를 본 독자에게만 이 사건을 비켜 간다는 사실이 보

인다. 법정 수사 한가운데로 창조의 숨이 한 번 지나가고(14-15절),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올라가는 길이 트

이고(28절), 침묵이 주권으로 변호된다(29절). 따라 읽는 이 없는 기도문이 제시되고, 33:32에서 "기쁘게 너를

의롭게 하려" 했던 입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로 구형한다. 폭풍은 아직 불지 않았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대면에서 공회로 무대 전환. "들으라" 4회의 단락 구획. 법정 소품들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창조의 숨. 말

이 없는 피고.

2 첫 느낌·분위기 33:32→34:36의 온도 냉각. 인용당하는 외로움. 등을 돌린 변론. 맞는 명제의 차가움.

3 시작과 끝 듣기의 초청(2절) ↔ 말의 정죄(37절). '우리'의 수축. 분별(taam)로 열어 무식(belo daat) 판정으로 닫힘.

4 등장인물·사상 유일 발화자 엘리후와 대사 없는 배심·3인칭 피고. 신정론 공리 5개 — 보응 공리는 빌닷 8:3과 한 골격.

28절 들으심, 29절 침묵의 주권.

5 장면 컷 기소(1~9)/공리(10~15)/통치 변론(16~30)/회개 제안(31~33)/판정·구형(34~37) — 소송 절차 5컷, 전 배역

1인 겸임.

6 의문·발견·정보 12:11의 전유, 15:16 어휘의 과녁 이동, 9절 과장 요약, bachan의 왕복(23:10↔34:36), belo daat의 38:2 예

고.

7 동영상 공회의 호명 → 토막 증거 → 공리와 창조의 숨 → 부르짖음의 상달과 침묵 변론 → 따라 읽는 이 없는 기

도문 → 구형, 폭풍 직전의 고요.

8 초벌 제목·부제 "욥의 문장으로 욥을 재판하다 — 공리와 구형 사이"

9 기도·내면 남의 말을 토막 내어 옮긴 입, 맞는 명제로 아픈 사정을 덮은 날들을 본다. 침묵 속에서도 부르짖음의 길

은 열려 있다는 데서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인용의 윤리: 34장의 증거물은 전부 욥의 말이다. 3절은 12:11의 전유, 5-6절은 27:2와 6:4의 짜깁기,

7절은 15:16 엘리바스 어휘의 재사용, 9절은 욥이 정확히 말한 적 없는 과장 요약 — 21:15에서 욥이 악인의

입에 두었던 말이 본인의 말로 환원된다. 토막은 사실이되 전체는 사실이 아닌 인용. 말을 분별하자던(3절) 변

론이 말을 잘라 내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이 34장이 스스로 보여 주는 첫째 결이다.

2. 결 2 — 공리와 구형 사이의 냉각: 10-12절의 공리는 명제로서 흠이 없다. 그러나 그 공리가 보응의 틀(빌닷

8:3과 같은 골격)을 통과해 욥이라는 사건에 적용되는 순간, 33:32의 "기쁘게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가

34:36의 "끝까지 시험 받기를"로 식는다. 맞는 말이 사람을 비켜 갈 때 어디까지 차가워질 수 있는지를 한 장

안에서 보여 주는 온도 곡선 — 그리고 42:7의 최종 판정문에 엘리후가 호명되지 않는다는 침묵이 그 곡선의

끝에 걸려 있다.

3. 결 3 — 침묵의 주권, 폭풍 직전: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29절). 욥에게 상처였던 그 고

요(shaqat)를 엘리후는 주권으로 변론하는데, 본문의 배치는 그 변론 너머를 가리킨다 — 침묵을 설명하는 말

이 다 쏟아진 다음에야, 38장에서 침묵하시던 분이 친히 말씀하기 시작한다. 34장의 침묵 변론은 그 음성 직

전의 팽팽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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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12:11 — 34:3의 원문장. 욥의 검사 도구가 욥을 검사하는 도구로.

욥 15:16 — "물 마시듯"의 원출처. 과녁이 행위에서 말로 이동.

욥 21:15 · 9:22 — 34:9 과장 요약의 가장 가까운 원문맥.

창 2:7 · 시 104:29 — 34:14-15의 숨(ruach·neshamah) 그림. 거두시면 흙으로.

신 10:17 · 출 22:22-23 — 외모로 보지 않으심과 부르짖음을 들으심. 34:19·28의 토라 배경.

욥 38:2 · 42:3 — belo daat의 재등장. 구형의 어휘가 여호와의 질문과 욥의 자백으로.

욥 23:10 · 42:7 — bachan의 왕복, 그리고 엘리후가 언급되지 않는 최종 판정.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절의 호명에서 시작한다 — 듣는 쪽에 앉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판정하는 쪽에 앉아 있는 자신

을 본다.

멈춤 1: 9절에서 멈춘다 — 내가 옮긴 남의 말 가운데 몇 개가 이런 요약이었을까.

멈춤 2: 28절에서 멈춘다 — 심판 교리 한가운데 들으심이 있다. 부르짖음이 올라가는 길.

끝: 36절에서 멈춘다 — "끝까지 시험 받기를." 맞는 명제를 쥔 채 여기까지 차가워질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서, 말을 줄인다.

F · 자족성 점검

[x] 2절 초청 ↔ 37절 정죄, '우리'의 수축

[x] "들으라" 4회의 단락 구획과 소송 절차 5컷

[x] 인용 수사의 사슬(12:11 · 27:2 · 6:4 · 15:16 · 21:15) 완결

[x] 공리(10-12절)와 구형(36-37절)의 온도 곡선

[x] 침묵의 주권(29절)과 38장 직전 배치의 긴장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흐름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

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에서 34장은 셋째 국면의 한가운데, 사람의 변론이 도달할 수 있

는 가장 정제된 형태와 가장 가혹한 판정이 한 입에서 나오는 좌표에 놓인다. 33장이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

신다"는 가능성으로 욥 곁에 다가앉았다면, 34장은 보응의 공리로 돌아서며 친구들의 궤도에 다시 가까워진

다 — 그러면서도 belo daat(35절)라는 판정 어휘가 38:2 여호와의 첫 물음과 같은 꼴이고, 28절의 '부르짖음의

상달'이 출 22:23의 들으시는 하나님과 잇닿아 있다는 점에서, 이 장은 자기보다 큰 것을 부분적으로 미리 발

음하는 좌표다. 사람의 입에서 나온 가장 단단한 신정론이 사건의 까닭에는 끝내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

가, 폭풍 속에서 친히 오시는 응답(38장)의 필요를 정경 안에 새겨 두는 구속사적 기능을 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면에서 공회로 / 권면("기쁘게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33:32)에서 구형("끝까지 시험 받기를" 34:36)으

로 / 분별의 초청(taam, 3절)에서 무식 판정(belo daat, 35절)으로 — 그리고 그 판정 어휘가 폭풍의 질문(38:2)

을 미리 울리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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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화살표로 좁히면, 34장은 사람의 변론이 정점에서 식어 가는 운동이다. 공리는 단단해지고 판정은 가혹해

지는데 사건의 까닭에는 다가가지 못한다 — 그 막힘이 누적될수록 본문은 다른 종류의 응답, 곧 변론이 아니

라 임재를 요청하는 쪽으로 기운다. 34장의 벡터는 35~37장의 남은 변론을 지나 38:1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

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를 예비하는 구간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젊은 변론자의 재판 담화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맞는 명제'와 '아는 분' 사이의 간극이 움직인

다. 엘리후의 공리는 거의 다 옳다 —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외모로 대하지 않으시며, 가난한 자

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런데 그 옳은 명제들이 욥이라는 구체적 사건을 만나는 방식은 인용의 토막 내기

와 과장과 구형이다. 1~2장을 본 독자는 안다 — 이 고난은 보응의 함수가 아니라 천상의 신뢰에서 비롯되었

다는 것을. 그래서 34장은 묻게 만든다: 명제가 옳은 것과 사람을 아는 것은 같은가. 28절이 그 간극의 틈을 잠

깐 연다 — 심판의 목적이 들으심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바닥에는 부르짖음이 올라오는 길을 여는 마음

이 있다. 엘리후는 그 문장을 발음하고도 욥의 부르짖음에는 같은 길을 열어 주지 않는다. 발음된 진리와 살아

지는 진리의 거리 — 그 거리가 이 장의 깊은 물길이고, 42:7에서 "내 종 욥"을 다시 부르시는 음성이 그 거리

를 재게 될 것이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맞는 말을 쥐고 사람을 비켜 간 적이 없는가 — 남의 고통을 토막 내어 인용하고, 흠 없는 공리로 구형까지 가

본 적이 없는가. 그리고 그 모든 말이 쏟아진 다음에야 비로소 말씀하시는 분의 고요를, 견딜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엘리후를 정죄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 엘리후의 공리

대부분은 시편이 노래하는 내용과 겹친다. 다만 34장은 옳은 문장들이 모여 가혹한 구형이 되는 경로를 한 장

안에서 보여 주고, 그 경로 어딘가에 선 자신을 알아차리게 한다. 인용하기 전에 끝까지 들었는가. 명제를 적

용하기 전에 사정을 통과했는가. 침묵을 변호하기 전에 침묵 속의 부르짖음 곁에 앉아 보았는가. 따라 읽는 이

없던 기도문(31-32절)이 42장에서 욥 자신의 언어로 다시 태어나는 길 — 구형이 아니라 뵈옴을 지나서 오는

그 길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문장: 변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그러나 같은 입이 다음 장에서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을 발음하게 된다(35:10).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belo daat — 지식 없이, 무식하게 (35절 → 38:2 → 42:3).

미해결 질문

욥기 3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34:9의 요약("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은 인용인가 과장인가?

욥의 발화 목록에 정확히 일치하는 문장이 없다. 21:15는 욥이 악인의 입에 둔 말이고 9:22는 다른 결의 항

변이다. '욥이 이르기를'로 제출된 이 문장의 위상은 미해결.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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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엘리후의 공리(34:10-12)는 빌닷의 8:3과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가?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는 친구들의 보응 교리와 한 골격이다. 새 목소리를 자처한 엘

리후의 변론이 같은 교리의 재진술인지, 다른 무엇이 더해졌는지 — 본문 관찰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Q3. 29절 침묵의 주권은 욥의 상처(13:24)에 대한 응답인가, 질문의 봉쇄인가?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 침묵을 설명하지 않고 침묵에 대한 물음 자체를 막는 문장

이다. 그 직후 38장에서 침묵이 깨진다는 배치와 함께 미해결로 보존.

Q4. 36절의 구형("끝까지 시험 받기를")과 42:7의 최종 판정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둘 것인가?

가장 가혹한 구형을 한 엘리후는 여호와의 판정문(42:7-9)에서 호명되지 않는다. 침묵으로 지나가는 이 부

재의 의미는 본문이 밝히지 않는다. 보존.

Q5. bachan — 욥이 소망으로 쓴 동사(23:10)가 구형의 동사(34:36)로 돌아온 왕복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의 동사와 "끝까지 시험 받기를"의 동사가 같다. 정련과 형벌

— 같은 단어의 두 온도. 보존.

Q6. 28절 — 심판의 목적절로 진술된 '부르짖음의 상달'은 엘리후 신정론 안에서 어떤 위상인가?

욥의 부르짖음을 기소하는 변론 한가운데서, 부르짖음이 올라가는 길을 트시는 하나님이 진술된다. 변론

자가 자기 변론보다 큰 것을 말한 것인지 — 미해결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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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35장

JOB-035  ·  시가서  ·  히브리어

욥의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35:3)를 받아 엘리후가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35:5)로 시선을 올리고, 하나님의 자족성(6~7절)과 행위의 수평 흐

름(8절)을 세운 뒤, 부르짖음(tsaaq)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밤에 노래(zemirot ballailah)를

주시는 분이 어디 계시냐"는 찾음(10절)을 가르고, "지식 없는 말(belo daat)"이라는 판정(16절)

으로 38:2 여호와의 어휘를 미리 울리는 — 엘리후 3차 변론.

관찰된 사실

욥기 3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재 무더기 곁의 발언대(34장과 동일) — 엘리후 단독 발화, 욥·세 친구는 침묵의 청중.

수직 확장: 5절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 본문 안의 무대 지시문.

수평 확장: 9절부터 변론장 밖 — 학대받는 무리, 세력 있는 자의 팔.

소품: 하늘·구름(5절), 손(7절), 팔(9절), 밤·노래(10절), 땅의 짐승들·하늘의 새들(11절).

소품의 두 결: 위의 것들(하늘·구름·새) / 눌리는 것들(팔 아래의 사람·부르짖음) — 그 사이에 '밤의 노래'.

소재: 의·유익·범죄(2~3절), 자족성(6~7절), 수평 흐름(8절), 학대·부르짖음(9절), 지으신 하나님·밤의 노래

(10절), 가르침·지혜(11절), 교만·헛된 것(12~13절), 뵈올 수 없음·기다림(14절), 지식 없는 말(16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법정의 차가움(2~8절 인용·반박·명제) 한가운데 10절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는 온기 한 줄.

10~11절 ayyeh("어디 계시냐") 이중 반복 — 부르짖음은 가득한데 찾음이 없다는 먹먹한 진단.

시선의 드라마: 위(5~7절) — 옆(8절) — 아래(9~13절) — 다시 면전(14~16절).

2~7절 의문문 일곱 개 연쇄 — 답 없는 질문의 형태를 한 논박.

시간이 명시되는 유일한 절 — 10절의 밤. 보이는 것 없는 시간에 들리는 것들로 채워진 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2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

터 왔다는 말이냐."

16절: "이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시작은 욥의 말에 대한 질문, 끝은 욥의 말에 대한 판정 — 인용(3절)·검토(4~15절)·선고(16절)의 심리 구

조.

호칭 전환: 2~14절 "그대"(2인칭) → 16절 "욥"(3인칭) — 판정은 면전이 아닌 제삼자를 향해 발화됨.

3절 '유익(sakan)'과 16절 '헛되이(shav 계열)'가 시작과 끝에서 마주 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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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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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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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엘리후(유일 발화자), 욥(인용 속 — 2~3·14절), 그대의 친구들(4절 답변 수신인), 하나님(논의 대상),

학대받는 무리·세력 있는 자(9절), 짐승들·새들(11절 비교 대상).

사상 1 — 자족성: 죄도 의도 하나님께 더하거나 덜지 못함(6~7절). 22:2-3 엘리바스 명제의 변주.

사상 2 — 수평 흐름: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 있고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

라"(8절).

사상 3 — 부르짖음(tsaaq)과 찾음(ayyeh)의 구분: 고통의 소리가 곧 하나님을 찾는 소리는 아닐 수 있음

(9~10절).

14절 — 욥의 "뵈올 수 없고 … 기다릴 뿐이라"는 말까지 검토 대상에 올림.

11절 짐승·새 — 12:7 욥의 "짐승에게 물어 보라"와 같은 동물들이 반대 방향으로 쓰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8절): 인용과 하늘 — "무슨 유익이 있느냐"의 인용, 시선의 전환, 수직축(6~7절)과 수평축(8절).

컷 2 (9~13절): 밤의 들판 — 부르짖음 → 찾지 않음 → 대답 없음 → 까닭(shav는 듣지 아니하심)의 네 계

단.

컷 3 (14~16절): 욥에게로 귀환 — 기다림의 말까지 검토, 진노의 유보(15절), 판정 "지식 없는 말"(16절).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zemirot ballailah(ילְתָּה .밤의 노래들'(복수형). zamar(노래하다) 계열. 10절' — (זמְִרוֹת ַ��תָּ

ayyeh(ֵאַיּה) — '어디 계시냐'. 찾는 물음의 의문사. 10·11절 이중 반복.

tsaaq(צעק 계열) — '부르짖다'. 압제 아래의 신음에 쓰이는 동사 계열. 9·12절.

shav(וְא .헛된 것·공허'. 십계명 "망령되이(lashav)"와 같은 단어. 13절(16절은 동일 계열 부사적 용법)' — (�תָּ

belo daat(עַת .지식 없이'. 16절. 38:2 beli daat와 같은 어휘' — (ִ�בְלִי־דתָּ

anah(נתָּה .대답하다'. 12절 '대답하는 자가 없음' / 38:1 "여호와께서 … 대답하여"로 귀환' — (עתָּ

eloah osay(י .나를 지으신 하나님'. 분사형 호칭. 10절' — (אֱלוַֹ� עשֹׂתָּ

sakan(סכן) — '유익하다'. 3절. 22:2 엘리바스의 동사와 동일 어근.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심리(審理) 구조: 인용(2~3절) → 검토(4~15절) → 선고(16절). 출발점과 도착점이 모두 욥의 입.

수직·수평 이중 축: 6~7절(위로 무영향) + 8절(옆으로 영향) — 5절의 구름이 수직축의 그림.

ayyeh 이중 후렴(10·11절) — '어디 계시냐'가 두 절 연속으로 찾음의 부재를 새김 없이 반복.

16절 belo daat ↔ 38:2 beli daat — 판정 어휘의 선취. 사람의 입 → 여호와의 입.

12절 anah('대답 없음') ↔ 38:1 anah('대답하여') — 비워진 동사의 귀환 구도.

11절 짐승·새 ↔ 12:7 욥의 발언 — 같은 동물 비유의 역방향 사용.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메소포타미아 신전 경제 — 신들이 인간의 제물로 부양된다는 관념. 35:7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

느냐"는 그 관념의 정반대 — 배경.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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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바벨론 '밤의 신들에게 드리는 기도' 전통 — 밤이 탄원의 시간이라는 고대 근동 공통 풍경. 10절의 문화

적 배경.

이집트 '능변한 농부' — 눌린 자의 호소가 권력자에게 거듭 울리는 장르. 9절의 사회적 풍경 — 배경.

LXX는 35:10을 '밤의 파수를 정하시는 분' 계열로 옮김 — 노래/파수의 번역 갈래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35 ↔ 욥 22:2-3 (엘리바스의 유익 명제 — 같은 어근 sakan, 같은 구도의 변주)

욥 35 ↔ 욥 7:20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 35:3·6이 받는 욥의 발언 후보)

욥 35 ↔ 욥 21:15 (악인의 말 인용 — "전능자를 섬긴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욥 35 ↔ 욥 12:7 ("짐승에게 물어 보라" — 35:11과 마주 보는 동물 비유)

욥 35 ↔ 욥 38:1-2 (anah의 귀환 + beli daat 판정 어휘의 이동)

욥 35 ↔ 시 42:8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 밤의 노래 모티프)

욥 35 ↔ 행 16:25 (한밤중의 기도와 찬송 — 모티프의 신약 메아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재 무더기 곁. 엘리후가 욥의 말을 인용한다 —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그대가 물었지." 팔이 위를 가리키고

카메라가 따라 오른다 — 하늘, 높이 뜬 구름. 죄도 의도 저 높이에 닿아 무엇을 더하지 못한다. 시선이 수평으

로 꺾여 옆 사람의 얼굴에 멈춘다 — 악도 공의도 사람에게 흐른다. 화면이 어두워진다. 밤의 들판, 눌린 사람

들의 부르짖음.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은 어디 계시냐"고 묻는 음성은 없다. 정적

— 대답이 없다. 다시 재 무더기. "기다릴 뿐이라고 그대는 말하지만." 엘리후가 청중을 향해 돌아선다 — "욥

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 단어 위로 먼 바람 소리가 깔리기 시작한다.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 부르짖음과 찾음 사이"

초벌 부제: "욥의 '무슨 유익이 있느냐'를 받아 하늘로 시선을 올린 엘리후가 하나님의 자족성과 행위의 수

평 흐름을 세우고, 부르짖음(tsaaq)과 찾음(ayyeh)을 가른 뒤, 38:2의 어휘 belo daat로 욥의 말을 판정하는 3

차 변론"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수직·수평 이중 축 + belo daat 선취 + anah 귀환 구도 + ANE 신전 경제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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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 관찰

6~7절의 자족성 명제를 신론 교리(자존성·무감수성 등)로 체계화하지 않고 본문의 질문 연쇄 관찰로만 둠.

10절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을 위로 설교의 소재로 확장하지 않고, 변론 한가운데 놓인 호칭의 온도 관찰

로만 보존.

엘리후의 진단(10절)이 욥에게 합당한 적용인지의 문제를 옹호도 반박도 하지 않고 미해결로 둠.

16절과 38:2의 어휘 일치를 '엘리후 =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결론으로 봉합하지 않고 긴장으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35장은 욥의 말로 요약된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도움

이 되겠느냐"(35:3)를 인용한 엘리후가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35:5)로 시선

을 올려 하나님의 자족성(6~7절)과 행위의 수평 흐름(8절)을 세우고, 학대로 부르짖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밤에 노래(zemirot ballailah)를 주시는 분이 어디 계시냐"고 묻지는 않는 무리(9~11절)와 헛된 것(shav)을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12~13절)을 거쳐, 욥의 기다림마저 검토한 끝에(14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belo daat)을 많이 하는구나"(35:16)로 닫히는 — 38:2의 어휘를 미리 울리는 3차 변론이다.

한 문단: 재 무더기 곁에서 엘리후가 욥의 물음을 받아 든다 —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그대가 물었지." 그의

팔이 하늘을 가리키고, 욥보다 높이 뜬 구름이 화면을 채운다. 죄도 의도 저 높이에 닿아 무엇을 더하거나 덜

지 못한다 — 다만 사람에게 흐를 뿐이다. 화면이 어두워지면 밤의 들판, 눌린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가득한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은 어디 계시냐"고 묻는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대답도 없다. 다시

재 무더기로 돌아온 엘리후가 청중을 향해 돌아서며 선고한다 —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

이 하는구나." 그 단어 위로 먼 바람 소리가 깔리기 시작한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

재

5절에서 수직으로 열리는 무대. 위의 것들(하늘·구름·새)과 눌리는 것들(팔·부르짖음), 그 사이의 밤

의 노래.

2 첫 느낌·분위기 법정의 차가움 한가운데 10절의 온기 한 줄. 답 없는 일곱 의문문. 시간이 명시된 유일한 절 — 밤.

3 시작과 끝 질문(2절)에서 판정(16절)으로. "그대"(2인칭)가 "욥"(3인칭)으로 물러나는 호칭 전환. 유익과 헛됨의

마주 봄.

4 등장인물·사상 발화자는 엘리후 한 명. 자족성(6~7절)·수평 흐름(8절)·부르짖음과 찾음의 구분(9~10절)이 세 기둥.

5 장면 컷 인용과 하늘(1~8)/밤의 들판(9~13)/판정(14~16) 3컷. 컷 2는 소리에서 침묵으로 내려가는 네 계단.

6 의문·발견·정보 belo daat의 38:2 선취. anah('대답')의 귀환 구도. sakan으로 묶이는 22:2와의 변주. 신전 경제와 자족성

의 대비.

7 동영상 인용 → 하늘 → 옆 사람 → 밤의 들판 → 판정, 그리고 판정의 단어 위로 깔리는 먼 바람 소리.

8 초벌 제목·부제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 부르짖음과 찾음 사이"

9 기도·내면 내 소리가 당신을 찾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아뢰는 데서 멈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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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수직과 수평, 그리고 그 구도의 한계: 6~7절은 위로 닿지 못함을, 8절은 옆으로 흐름을 그린다. 깔끔

한 두 축이지만, 욥기의 독자는 1~2장을 보았다 — 욥의 경건이 천상 회의의 안건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을 두고 길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께 아무 무게도 갖지 않는다는 명제와, 한 사람의 까닭 없는

경외에 천상이 걸려 있던 서막 — 이 둘의 간극을 35장은 모른 채 진행되고, 본문은 그 간극을 풀지 않은 채 보

존한다.

2. 결 2 — 부르짖음과 찾음, 그 사이의 밤의 노래: 9절의 부르짖음(tsaaq)은 진짜 고통에서 나온다. 본문은 그

고통을 부정하지 않되, 10절에서 다른 층을 연다 — 그 소리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ayyeh)"는

물음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찾아지지 않는 그분의 호칭이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다. 비어 있다고 지

적된 그 빈 곳에 권 전체에서 손꼽히게 따뜻한 신명 묘사가 걸려 있다.

3. 결 3 — belo daat, 폭풍을 예고하는 단어: "지식 없는 말"(35:16)이라는 엘리후의 판정 어휘는 38:2에서 여

호와의 입으로 돌아온다 —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같은 단어가 사람의 선고에서 하

나님의 물음으로 이동한다. 42:7의 책망 명단에 엘리후가 없다는 침묵까지 포함해, 누구의 입에서 이 판정이

정당한가의 긴장은 폭풍 앞까지 열린 채 간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22:2-3 — 엘리바스의 유익 명제. 같은 어근(sakan) 위에 8절의 수평선이 더해지는 변주.

욥 7:20 —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 35:3·6이 받아 적는 욥의 발언 후보.

욥 12:7 — "짐승에게 물어 보라" — 35:11과 마주 보는 동물 비유의 역방향.

욥 38:1-2 — anah('대답하다')의 귀환과 beli daat 판정 어휘의 이동 — 35장이 비워 둔 것들이 채워지는 곳.

시 42:8 —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 밤의 노래 모

티프.

행 16:25 —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 — 모티프의 신약 메아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3절에서 시작한다 —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 안에서도 들어 본 적 있는 물음인지 가만히 짚는다.

멈춤 1: 5절에서 멈춘다 — 고개를 든다. 나보다 높이 뜬 구름. 닿지 않는 높이를 한참 본다.

멈춤 2: 10절에서 멈춘다 — 부르짖은 적은 많았다. "어디 계시냐"고 물은 적이 있었는지 센다.

끝: 16절에서 멈춘다 — "지식 없는 말." 이 단어가 세 장 뒤 폭풍 속에서 다시 들릴 것을 알고, 미리 조용해

진다.

F · 자족성 점검

[x] 질문(2절)—판정(16절)의 심리 구조 완결

[x] 수직축(6~7절)·수평축(8절) 이중 구도

[x] 부르짖음(9절)과 찾음(10~11절)의 구분과 ayyeh 이중 후렴

[x] belo daat(16절) ↔ 38:2 어휘 일치의 긴장 보존

[x] anah(12절 '대답 없음') ↔ 38:1('대답하여')의 귀환 구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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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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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흐름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과 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에서 35장은 셋째 국면의 세 번째 매듭, 폭풍 직전의 비탈에 놓

여 있다. 이 좌표에서 35장이 하는 일은 둘이다. 하나는 부르짖음의 결을 가르는 것 — 고통의 소리와 하나님

을 찾는 소리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35:10)은, 들음에서 봄으로 가는 권의 intent 안에서 '찾음'이라는 중

간 마디를 드러낸다. 다른 하나는 어휘의 예비 — "지식 없는 말"(35:16)이 38:2에서 여호와의 입으로 옮겨 가

는 다리를 놓는 것이다. 14절에서 문제 삼아진 욥의 기다림("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은 그러나 버려지지

않는다 — 뵈올 수 없다던 그분이 폭풍 가운데 오시고, 기다리던 사람이 42:5의 봄에 이른다. 35장은 그 도착

을 알지 못한 채, 도착에 쓰일 단어들을 먼저 발음하고 있는 좌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익의 질문(35:3)에서 판정의 어휘(35:16)로 / 부르짖음(tsaaq)에서 찾음(ayyeh)으로 / 대답 없음(35:12 anah)

에서 대답하시는 폭풍(38:1 anah)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35장은 '경건이 내게 무엇을 주는가'라는 거래의 물음을 '나를 지으신 분은 어디 계시는

가'라는 인격의 물음으로 바꾸어 세우려는 운동이다. 다만 이 운동은 35장 안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 시선은

올라갔으나 내려오는 분은 아직 없고, 판정은 발화되었으나 그 판정의 정당한 주인은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

다. 35장의 벡터는 비탈이다. 36~37장의 마지막 변론을 지나, 폭풍이 같은 단어들을 가지고 도착한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욥의 말이 유익한가 헛된가를 다투는 변론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부르짖음의 정체가 검토되고

있다 — 고통이 내는 소리는 그 자체로 이미 기도인가, 아니면 그 소리가 '지으신 분'을 향해 돌아설 때 비로소

기도가 되는가. 35장의 진단은 차갑지만, 그 진단이 가리키는 빈 곳의 이름은 차갑지 않다 — "밤에 노래를 주

시는 분." 고통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둠을 거두지 않으신 채 그 안에서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는 호

칭이, 책망의 문장 한가운데 보석처럼 놓여 있다. 그리고 6~7절의 자족성 — 사람의 행위가 그분께 아무것도

더하지 못한다는 명제 — 는 1~2장의 독자에게 묘한 잔향을 남긴다. 아무것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한 사

람의 까닭 없는 경외에 천상 회의를 거셨다면, 그 관심은 필요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다. 35장은 그 '다른 무

엇'의 이름을 모른 채, 그것이 아닌 것들(거래·유익·보상)을 하나씩 지워 가는 중이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나는 부르짖어 보았는가, 아니면 찾아 보았는가 — 어둠이 거두어지기 전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밤에 노래

를 주시는 분은 어디 계시냐"고 물을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부르짖음을 책망하지 않는다 — 눌린 사람의 소리는 진짜다. 다만 그

소리 곁에 또 하나의 물음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유익을 세는 물음("그것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

냐")과 그분을 찾는 물음("어디 계시냐")은 같은 입에서 나와도 방향이 다르다. 35장은 그 갈림 앞에 독자를

세워 두고, 답 대신 호칭 하나를 쥐여 준다 —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노래가 아직 들리지 않는 시간에, 주시

는 분이 계시다는 호칭만으로 묻기 시작하는 것 — 그 물음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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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판정의 단어는 발화되었고, 엘리후에게 남은 말이 아직 있다 — "나를 잠깐 용납

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36:2), 고난이 귀를 여는

마지막 변론으로.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zemirot ballailah — 밤의 노래들.

미해결 질문

욥기 3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엘리후의 자족성 명제(6~7절)는 엘리바스의 22:2-3과 같은 어휘 구도인데, 이 변주는 친구들과의 차별인

가 반복인가?

같은 재료(sakan, '유익') 위에 8절의 수평선이 새로 그어진다. 마감의 차이가 논지의 차이를 만드는지는 미

해결. 보존.

Q2. 35:3의 인용은 욥의 어느 발언을 요약한 것인가 — 그 요약은 공정한가?

7:20("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21:15(악인의 말 인용)·34:9(엘리후의 앞선 요약)가

후보로 겹친다. 욥이 그렇게 말한 것인지, 그렇게 들린 것인지의 간극. 보존.

Q3.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10절) — 권에서 손꼽히게 따뜻한 호칭이 왜 가장 매서운 변론의 입에 놓였는

가?

엘리후가 이 호칭의 온도를 알고 썼는지는 본문이 밝히지 않는다. LXX의 '밤의 파수' 번역 갈래까지 포함

해 보존.

Q4. 부르짖음이 응답받지 못하는 까닭을 13절은 shav(헛된 것)로 설명하는데 — 고통의 소리 자체가 헛된 것

인가, 교만(12절)이 헛되게 만드는 것인가?

12절의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와 13절의 shav 사이 인과의 정확한 매듭을 본문이 풀어 주지 않는다.

보존.

Q5. 욥의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14절)까지 검토 대상에 올리는 엘리후의 진행은 정당한가?

욥의 기다림은 13:15·19:25-27·23:8-10과 닿아 있는, 권 안에서 깊은 결의 발언들이다. 그 말까지 "하물

며"로 묶는 14절의 무게는 미해결. 보존.

Q6. 16절의 belo daat — 같은 판정이 38:2에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올 때, 엘리후의 선취는 통찰인가 월권인

가?

42:7의 책망 명단에 엘리후는 없고, 칭찬 명단에도 없다. 본문이 그를 평가 없이 통과시키는 침묵까지 포함

해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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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36장

JOB-036  ·  시가서  ·  히브리어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36:4)는 자기 확신으로 열린 엘리후의 마지

막 변론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

니"(36:15)라는 요약 문장에 이르고, 물방울·번개·우레의 찬가로 번지며 실제 폭풍(38:1)을 무

대 위로 끌어오는 — 듣는 신학이 보는 만남의 문턱에 닿는 경첩의 장.

관찰된 사실

욥기 3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32장부터 이어지는 재 더미 곁 — 엘리후 발화, 욥과 세 친구 침묵. 27절부터 하늘이 실황으로 변함

(물방울→구름→번개→우레→폭풍 접근).

33절 "다가오는 폭풍"은 38:1 "폭풍 가운데서"의 무대 준비 — 조명이 어두워지는 전환.

소품(전반, 사람의 세계): 족쇄(8절), 환난의 줄, 왕좌(7절), 기름진 것이 놓인 상(16절), 뇌물(18절), 칼(12

절).

소품(후반, 하늘의 것들): 가늘게 하신 물방울(27절), 안개, 겹겹의 구름과 장막(29절), 번갯불(30·32절), 손

바닥과 과녁(32절), 우레(29·33절), 가축(33절).

골조: 조건문 쌍("만일 순종하면 —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면", 11~12절) + '누가(mi)' 의문문 연쇄

(22·23·23·29절).

소재: 지식(3·4·12절), 능하심(kabbir), 공의, 의인을 향한 눈, 귀, 교훈, 순종, 형통, 분노, 곤고, 구원, 찬송, 높

으심, 비, 심판과 양식.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4절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 서른두 장 동안 누구도 쓰지 않은 자기 호명의 위

태로운 확신.

5절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 힘과 안 버리심이 한 문장에 결합되는 안도.

공기의 전환: 1~21절 강의실(논제·조건문·경고) → 24절부터 야외(기억하고 높이라) → 27절 이후 비 냄새

와 어두워지는 하늘.

11~12절 조건문에서 세 친구의 응보 어법이 다시 들리는 서늘함 — 새 노래 속의 옛 후렴.

4절 '온전한 지식'과 26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가 같은 변론 안에 공존하는 이중의 공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2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

라."

33절: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을 알려 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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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말(아직도 할 말)로 열고 짐승의 앎(가축들도 안다)으로 닫음 — '온전한 지식' 주장의 장이 가장 단

순한 생물의 감각으로 끝나는 낙차.

시선의 이동: 수평(그대에게 보이리니) → 수직·원경(바다 밑까지, 다가오는 폭풍).

3절 "먼 데서 지식을 얻고" ↔ 25절 "먼 데서도 보느니라" — 같은 '먼 데(merachoq)'가 지식의 출처에서 경

탄의 거리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엘리후(발화자), 욥('그대' — 16절부터 직접 호명 증가), 세 친구(침묵), 발화 안 — 하나님(3인칭 묘사

→찬양 대상), 악인, 고난 받는 자, 의인, 왕들(7절),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13절), 남창(14절), 만민

(31절), 가축(33절).

상황: 엘리후 발언(32~37장)의 결론부 — 서두(1~4)·논제(5~15)·적용(16~21)·전환(22~33)의 결구 구조. 논

문의 결론과 송영이 한 장에 동거.

사상의 중심: 36:15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 고난

= 귀의 덮개가 벗겨지는 시간이라는 엘리후 신학의 압축.

11~12절 응보의 양갈래가 교육론 한복판에 잔존 — 새 문법과 옛 문법의 미분리 공존.

22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 하나님 = moreh(스승)의 그림. 가르쳐 온 엘리후가 가르침의 원

형을 하나님께 돌리는 발화.

5절 kabbir 2회 — 권능과 지혜(마음의 힘) 양쪽에 같은 단어가 걸리는 병렬 균형.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4절): 서두 — 잠깐 용납하라, 먼 데서 얻은 지식,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 — 자기 확신의 정점.

컷 2 (5~15절): 고난의 교육론 요약 — 능하시나 멸시하지 않으심, 족쇄와 줄, 귀를 열어 돌아오게 하심, 순

종/불순종 양갈래, 15절 요약 문장.

컷 3 (16~21절): 욥을 향한 직접 권면 — 넉넉한 곳과 기름진 상의 약속, 심판과 정의의 경고, 네 가지 조심

(분노·뇌물·밤·악).

컷 4 (22~26절): 변론→찬양 전환 — '누가' 3연속 질문, "기억하고 높이라"(24절), 알 수 없는 높으심(26절).

컷 5 (27~33절): 기상 찬가와 폭풍의 접근 — 물 순환, 구름과 우레, 사면의 번갯불, 심판이자 양식인 비(31

절), 손바닥 안의 번개, 가축이 먼저 아는 접근(33절).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kabbir(ַ�ִ�יר) — 능하신·강대하신. 5절에서 권능과 지혜 양쪽에 2회.

yigel oznam(יגִֶל אָזנְתָּם) — '귀를 벗겨 열다'. galah(드러내다) 동사. 10·15절, 33:16의 재확언.

lachats(לַחַץ) — 학대·압박·누름. 15절. 출 3:9의 압제와 같은 계열.

moreh(מוֹרֶה) — 스승. 22절 '교훈을 베풀다'. yarah(가리키다·가르치다) 어근.

saggi(שִַׂ�יא) — 닿을 수 없이 높으심. 26절, 37:23에서 재등장.

nataph(ף .물방울. 27절 물 순환 관찰의 출발 — (נתָּטתָּ

or(אוֹר) — 본래 '빛', 이 문맥에서 번갯불. 30·32절.

mifal(ל ."하신 일·행하심. 24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 (מִפְעתָּ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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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변론→찬가 전조(speech to hymn pivot): 24절 "기억하고 높이라"가 경첩 — 권면의 내용 자체가 송영으로

전환.

'귀를 열다' 수미 구조: 33:16 → 36:10·15. 엘리후 발언 전체가 '귀' 기관을 중심으로 설계됨. 42:5의 "이제는

눈으로"와 대비.

조건문 쌍(11~12절): "만일 순종하면 —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면" — 교육론 안의 응보 구조 잔존.

'누가(mi)' 의문문 연쇄: 22·23·23·29절 — 비교 불가의 수사가 찬가의 골조.

31절 무접속 병렬: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 같은 비의 양면이 한 절에 동거.

27~33절은 38~41장 폭풍 연설의 소재 목록(비·구름·번개·우레)을 미리 부르는 서곡 — 36:33의 '다가오는

폭풍'이 38:1로 직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우가릿 문헌에서 폭풍·천둥은 바알의 영역 — 36장은 같은 소재를 신화 인물 없이 한 분의 손바닥과 명령

아래 배치 — 배경.

고대 근동 농경에서 비는 생존 자체 — 같은 비가 풍년도 재해도 가져온다는 양면 인식이 보편적 — 31절

의 그림과 닿음 — 배경.

가축이 기압 변화로 뇌우 접근을 먼저 감지한다는 33절의 그림 — 목축 문화의 공유 관찰 — 배경.

왕을 왕좌에 앉혀 지키는 신(7절)은 고대 근동 왕실 신학의 공용 어법 — 배경.

LXX 욥기는 MT보다 약 6분의 1 짧고 엘리후 변론에서 축약이 두드러짐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36 ↔ 욥 33:14-18 (귀를 여시고 — 1차 변론의 교육론, 36:10·15에서 재확언)

욥 36 ↔ 욥 38:1-2 (폭풍 가운데서 — 36:33이 준비한 무대의 개막과 '무지한 말' 판정)

욥 36 ↔ 욥 37:1-13 (우레·눈·비의 찬가 — 27~33절의 연속)

욥 36 ↔ 욥 5:17-18 (엘리바스의 징계 담론 — 유사 어휘, 다른 전개)

욥 36 ↔ 시 29:3-9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 우레 시편)

욥 36 ↔ 행 14:17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 비가 증언이 되는 모티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재 더미 곁, 빛이 비스듬해진 오후. 엘리후가 손을 든다 — "나를 잠깐 용납하라." 변론이 흐른다: 능하시나 멸

시하지 않으시는 분, 족쇄와 줄, 그리고 학대 당할 즈음에 열리는 귀. 권면이 욥을 향한다 — 넉넉한 곳, 기름진

상, 그러나 조심하라. 24절에서 화자가 고개를 든다 —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카메라가 시선을 따라 하

늘로 — 물방울이 가늘어지고 안개가 피고 구름이 쌓인다. 번갯불이 사면으로 퍼져 바다 밑까지 내려가고, 같

은 빗줄기가 한쪽 들판을 적시고 다른 쪽 길을 끊는다. 우레가 굴러온다. 가축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한 방

향을 본다. 화면 둘레가 어두워지고 바람이 옷자락을 흔든다. 폭풍이 오고 있다. 컷.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학대 당할 즈음에 여시는 귀 — 변론이 찬가가 되고 폭풍이 다가오다"

• 

• 

• 

• 

• 

• 

• 

• 

• 

• 

• 

• 

• 

• 

• 

• 

• 

• 

275



초벌 부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라는 자기 확신으로 열린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이 36:15로 고난의 교육

론을 요약하고, 물방울·번개·우레의 찬가로 번지며 38장의 폭풍을 무대 위로 끌어오는 경첩의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귀를 열다 수미 구조 + 변론→찬가 전조 + 누가 연쇄 + ANE 폭풍 신학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36:15의 고난 교육론을 '고난은 항상 연단'이라는 일반 교리로 확장하지 않고, 엘리후의 발화 안에 머무는

관찰로 둠.

36:4의 '온전한 지식'과 38:2의 판정 사이를 '엘리후 단죄' 또는 '엘리후 변호' 어느 쪽으로도 봉합하지 않고

미해결로 보존.

31절의 심판·양식 양면을 신정론의 답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본문 병렬의 관찰로만 기록.

11~12절 조건 구조와 세 친구 응보론의 같고 다름을 판정하지 않고 비교 관찰로만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36장은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4절)는 자기 확신으로 엘리후의 마지

막 변론을 열고,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5절)에서 출발한 고난의 교육론을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15절)로 요약한 뒤, 욥을 향한 직접 권면(16~21절)을 지나 24절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에서 찬양으로 방향을 틀고, 물방울·구름·번개·우레의 정밀한 기상 묘사(27~33절)로 38장의

폭풍을 무대 위로 끌어오며 닫히는 — 변론과 송영이 한 몸이 되는 경첩의 장이다.

한 문단: 재 더미 곁, 빛이 비스듬해진 오후에 엘리후가 손을 든다 — "나를 잠깐 용납하라." 능하시나 멸시하

지 않으시는 분, 의인에게서 떼지 않으시는 눈, 족쇄와 환난의 줄을 지나 한 문장이 도착한다 — "학대 당할 즈

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권면이 욥을 향하다가, 24절에서 화자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가리킨다. 물방울이

가늘어지고 안개가 피고 구름이 겹겹이 쌓인다. 번갯불이 사면으로 퍼져 바다 밑까지 내려가고, 같은 비가 한

쪽에서는 심판이 되고 다른 쪽에서는 양식이 된다. 우레가 굴러오고 — 가축들이 먼저 고개를 든다. 폭풍이 오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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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재 더미 곁의 같은 무대 위로 하늘이 실황으로 변함. 족쇄에서 빗방울로 이동하는 소품. 조건문 쌍과 '누

가' 연쇄의 골조.

2 첫 느낌·분위기 '온전한 지식' 자기 호명의 위태로움. 능하시나 멸시하지 않으심의 안도. 강의실에서 야외로 — 비 냄새

와 옛 후렴의 서늘함.

3 시작과 끝 사람의 말("아직도 할 말")로 열고 짐승의 앎("가축들도 아느니라")으로 닫음. 먼 데(merachoq)의 의미

이동.

4 등장인물·사상 엘리후·욥('그대')·발화 안의 왕들과 가축. 36:15 — 고난 = 귀의 덮개가 벗겨지는 시간. moreh(스승)의

그림.

5 장면 컷 서두(1~4)/교육론(5~15)/권면(16~21)/전환(22~26)/찬가·폭풍 접근(27~33) 5컷. 24절이 경첩.

6 의문·발견·정보 귀를 열다(yigel oznam)의 수미 구조. 31절 심판·양식의 무접속 병렬. 36:4↔38:2 미해결. 폭풍 신화 없

는 폭풍 묘사.

7 동영상 변론자의 얼굴 → 하늘 → 물 순환 → 사면의 번개 → 가축이 먼저 아는 접근 → 어두워지는 화면.

8 초벌 제목·부제 "학대 당할 즈음에 여시는 귀 — 변론이 찬가가 되고 폭풍이 다가오다"

9 기도·내면 내린 것들을 너무 빨리 한쪽 이름으로 불러 온 나를 본다. 귀의 덮개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아뢰는 데서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귀를 여는 동사의 완성: 33:16에서 시작된 yigel oznam(귀를 벗겨 열다)이 36:10을 지나 36:15에서

요약 문장이 된다. 엘리후의 네 변론 전체가 '귀'라는 한 기관을 중심으로 설계된 들음의 신학이고, 36장은 그

신학의 최고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최고점에서 42:5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가 멀리 예고

된다 — 귀까지는 사람의 변론이 열 수 있으나, 눈은 폭풍 속에서 친히 오시는 분의 영역이다.

2. 결 2 — 같은 비의 양면: 31절은 접속사 하나 없이 두 기능을 병렬한다 —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같은 구름, 같은 번개, 같은 빗줄기가 형벌의 도구이자 양식의 통로다. 하늘에

서 내리는 것을 한쪽 이름으로만 부를 수 없다는 이 관찰은, 재난을 형벌로 읽어 온 세 친구와 그 독법에 갇혀

온 욥 모두에게 조용히 걸리는 제3의 시선이다.

3. 결 3 — 무대가 먼저 어두워진다: 27~33절의 기상 묘사는 수사이자 무대 지시다. 엘리후가 말로 그리는 비·

구름·번개·우레는 38~41장 폭풍 연설의 소재 목록이고, 33절 "다가오는 폭풍"은 38:1 "폭풍 가운데서"로 직결

된다. 사람의 변론이 다 끝나기도 전에 하늘이 다음 화자를 준비한다 — 가축들이 사람보다 먼저 그 접근을 안

다는 마지막 절이, '온전한 지식'을 주장한 장의 끝이라는 점이 이 장의 가장 깊은 낙차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33:14-18 — "사람의 귀를 여시고" — 엘리후 1차 변론의 교육론이 36:10·15에서 요약 완성됨.

욥 38:1-2 — "폭풍 가운데서" — 36:33이 준비한 무대의 개막, 그리고 "무지한 말로"의 판정.

욥 37:1-13 — 우레와 눈과 비의 찬가 — 36:27-33의 호흡이 끊기지 않고 이어짐.

욥 5:17-18 — 엘리바스의 "징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 유사 어휘가 다른 흐름 속에 놓이는 비교 지

점.

시 29:3-9 —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 우레를 음성으로 듣는 시편의 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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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14:17 —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 비가 증언이 되는 모티프의 신약 메아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4절에서 시작한다 — "온전한 지식"이라는 말을 입에 굴려 본다. 내가 가장 확신했던 순간들이 떠오

른다.

멈춤 1: 5절에서 멈춘다 —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힘과 안 버리심이 같이 가는 문장을

천천히 읽는다.

멈춤 2: 15절에서 멈춘다 —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눌리던 시간에 내 귀가 무엇을 들었

는지 되짚어 본다.

끝: 33절에서 멈춘다 — 가축들이 먼저 고개를 드는 들판.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감각이 내게 남아 있

는지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x] 사람의 말(2절)↔짐승의 앎(33절) 수미 낙차

[x] 귀를 열다 동사의 33:16→36:10·15 완성 구조

[x] 24절 경첩 — 변론에서 송영으로의 전환 확인

[x] 31절 심판·양식 무접속 병렬

[x] 36:33→38:1 폭풍 무대 직결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흐름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과 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에서 36장은 셋째 국면이 넷째 국면으로 넘어가는 경첩에 놓인

다. 들음의 신학이 여기서 최고점에 이른다 — 고난이 귀를 연다(36:15)는 명제는 사람의 변론이 도달할 수 있

는 가장 먼 지점이고, 엘리후는 그 지점에서 더 나아가는 대신 하늘을 가리키기 시작한다(24절 이하). 구속사

의 호에서 보면, 36장은 중보자도 응답자도 아닌 한 증인이 자기 말의 한계선까지 걸어가 '하나님 같은 스승이

누구인가'(22절)를 묻고 무대를 비워 가는 좌표다. 곤고한 자의 귀를 여시는 분이 이제 폭풍 가운데서 친히 말

씀하시려 다가오고 계시며, 그 접근을 가축들이 먼저 안다 — 들음에서 봄으로 가는 길목의 마지막 어귀가 여

기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론에서 찬양으로(24절의 경첩) / 사람의 말("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에서 하늘의 소리(다가오는 우레)

로 / 귀를 여는 신학(36:15)에서 눈을 여실 만남(38:1)의 문턱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36장은 인간의 언어가 자기 한계선까지 올라간 다음 송영으로 변해 무대를 내어 주는 운

동이다. 논제와 조건문의 강의실이 24절에서 문이 열려 빗방울과 번개의 들판이 되고, 변론자의 목소리는 굴

러오는 우레에 점점 덮인다. 이 벡터는 종결이 아니라 이양이다 — 37장에서 엘리후의 찬가가 한 호흡 더 이

어진 뒤, 38:1에서 폭풍 속의 음성이 무대를 받는다. 욥기 전체를 '들음에서 봄으로' 끌고 가는 긴 운동의 마지

막 직선 구간이 여기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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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젊은 변론자의 마지막 발언이 기상 묘사로 끝나는 이야기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고난을 부르

는 이름이 바뀌고 있다. 세 친구의 문법에서 고난은 죄의 영수증이었고, 욥의 항변에서 고난은 까닭 모를 공격

이었는데, 엘리후의 문법에서 고난은 귀의 덮개를 벗기는 손이다(36:15). 형벌도 무의미도 아닌 제3의 이름 —

다만 그 이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11~12절의 응보 양갈래가 보여 주듯 옛 문법이 새 문법 안에 잔존하고,

'온전한 지식'(4절)을 말한 입이 '알 수 없고'(26절)를 함께 말한다. 이 미완성이 흠이 아니라 길이다 — 사람의

신학이 정직하게 자기 한계선에 도달했을 때, 본문은 그 너머를 말로 채우지 않고 폭풍을 무대로 들인다. 능하

시나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5절)이 곤고한 자의 귀를 여신다는 것까지가 증인의 몫이고, 그 귀가 들을 음성과

그 눈이 볼 얼굴은 친히 오시는 분의 몫이다. 침묵하시는 듯 보였던 하늘이 사실은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 —

그것이 이 장의 깊은 물길이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눌리는 시간을 귀의 덮개가 벗겨지는 시간으로 불러 볼 수 있는가 — 그리고 내 설명이 한계선에 닿았을 때,

말을 더 쌓는 대신 고개를 들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엘리후의 교육론을 정답으로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

만 두 개의 감각을 건넨다. 하나는 15절의 감각 — 곤고가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들리기 시작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33절의 감각 — 폭풍의 접근을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들판의 가축이 먼저 안다는 것.

가장 정교한 변론보다 단순한 알아차림이 먼저 도착하는 들판에서, 독자는 자기 설명의 끝과 만남의 시작 사

이에 선다. 우레는 가까워지고 있다 — 그 다가옴을 알아차리는 일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찬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늘은 더 어두워진다 — 우레의 소리에 마음이 떨

려 제 곳에서 떠나는 사람의 고백(37:1)을 지나, 폭풍이 말하기 시작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yigel oznam — 귀를 벗겨 여시다.

미해결 질문

욥기 3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36:4)는 자기 호명과 38:2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사이의 거리는 누구를 겨누는가?

37:16에서 같은 계열의 표현(temim de'im)이 하나님께 돌려진다. 4절이 과신인지, 전하는 지식의 출처 표시

인지 — 그리고 38:2의 판정 대상이 누구인지 본문은 명시하지 않는다. 보존.

Q2. 11~12절의 조건 구조("순종하면 형통 —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는 세 친구의 인과응보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고난을 교육으로 읽는 엘리후의 새 문법 안에 응보의 옛 문법이 잔존한다. 둘의 경계선을 본문이 긋지 않

는다. 보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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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14절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qedeshim)는 정확히 어떤 그림인가?

젊어서 죽는 수치스러운 끝의 비유인지 당시 제의 현실의 언급인지 — 고대 역본들도 옮기기를 어려워한

난해 표현. 보존.

Q4. 18~20절의 경고(뇌물·부르짖음·밤)는 히브리어가 난해해 번역들이 크게 갈리는데, 어떤 위험을 가리키는

가?

"밤 곧 인생들이 제 곳에서 끌려 올라가는 밤을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20절) — 죽음을 바라는 욥(3장·7

장)을 향한 경고로 읽히나 문장의 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보존.

Q5. 22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의 스승(moreh) 그림은 가르쳐 온 엘리후 자신의 변론과 어떤 관

계에 있는가?

가르침의 원형을 하나님께 돌리는 고백인지, 자기 발언에 권위를 더하는 수사인지 — 발화의 동기를 본문

이 밝히지 않는다. 보존.

Q6. 33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는 수사적 그림인가, 실황의 무대 지시인가?

38:1 "폭풍 가운데서"와의 연속으로 읽으면 실제 하늘이 어두워지는 전환이 되나, 본문 자체는 어느 쪽도

확정하지 않는다. 히브리어 난해 절이기도 하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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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37장

JOB-037  ·  시가서  ·  히브리어

36:33에서 다가오던 폭풍이 마침내 하늘을 덮는 가운데, 떨리는 심장으로(37:1) 우레를 "하나

님의 음성"(qol)이라 중계하던 엘리후가 "가만히 서서(amod)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

라"(37:14)는 권면과 "아느냐" 질문 연쇄를 지나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37:23)로

입을 닫는 — 사람의 모든 변론이 끝나고 38:1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와 한 호흡 차

이로 마주 보는 문턱.

관찰된 사실

욥기 3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폭풍이 덮은 하늘 전체. 36:33에서 다가오던 우레가 37장에서 머리 위에 도착 — 말이 기상 중계가

되는 연출(2절 "들으라"는 현재 들리는 소리를 전제).

음향·광학 순서: 번갯불이 땅 끝까지(3절) → 그 후에 음성·천둥(4절) — 빛 먼저, 소리 나중의 실제 경과.

소품(겨울): 우레·번갯불, 눈, 적은 비·큰 비(6절), 북풍과 추위(9절), 입김과 얼음(10절), 습기 실린 구름(11

절), 밀실에서 나오는 폭풍우(9절).

소품(폭풍 뒤): 남풍에 따뜻해진 의복(17절),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한 구름장(18절), 말끔해진 하늘과 직

시 불가한 빛(21절), 북쪽의 금빛(22절).

7절 — 눈·비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어(yachtom, 봉인)" 들일을 멈추게 함: 정지로 알게 하는 의도가

무대 안에 명시됨.

소재: 떨리는 심장, 음성(qol), 봉인, 짐승의 처소, 징계·땅·긍휼(13절), 가만히 섬(amod), 완전한 지식, 아둔

함, 위엄, 정의·공의, 경외.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1절 — 가장 말 많던 화자가 마지막 장 첫 문장에서 떪("내 마음이 떨며 그 보던 곳에서 흔들렸도다"). 가르

치던 어조가 흔들리는 호흡으로.

음향 설계: 굉음(1~5절 우레) — 정적(6~10절 눈·얼음) — 질문의 빗줄기(14~20절) — 투명한 고요(21~24절

갠 하늘).

13절 세 개의 '혹은'(징계·땅·긍휼)이 단정하던 공기를 풀어 놓음 — 인과응보 단일 독법에 열리는 틈.

입김(가장 따뜻한 이미지)이 얼음(가장 차가운 것)을 만드는 역설(10절). 거대 기상과 옷 한 벌의 체온(17

절)이 같은 손 안에.

14절부터 어조 전환 — 진술의 장이 질문의 장으로. 19절에서 질문이 화자 자신에게 돌아옴("우리는 아둔

하여").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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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보던 곳에서 흔들렸도다."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한 화자의 떨림(1절)이 모든 사람의 경외(24절)로 — 생리적 반응에서 마땅한 태도로 번역되며 닫힘.

24절은 엘리후 여섯 장의 끝이자 사람의 변론 전체(3~37장)의 마지막 문장. 경외는 1:1(욥의 이름

표)·28:28(지혜 시의 결론)과 합류.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직후가 38:1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 장 경계 하나가

품은 역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엘리후(유일한 발화자), 욥(14절에서 호명되나 무응답), 하나님(3인칭 — 음성·입김·명령의 주어), 모

든 사람(7절), 짐승들(8절), '우리'(19·23절).

상황: 중계(1~13절) → 권면·질문(14~20절) → 결론(21~24절). 중계가 권면이 되고 권면이 고백이 되는 순

서.

사상의 중심: 13절 — 같은 기상에 세 목적(징계·땅·긍휼 chesed). 재난의 단일 독법을 셋으로 푸는 문장.

14절 — 엘리후의 마지막 권면은 '회개하라'가 아니라 '서라(amod)'. 위치상 38장 폭풍 앞의 대기 동작이 됨.

16절 temim de'im(완전한 지식) — 36:4에서 엘리후가 자기에게 붙였던 수식이 하나님께 돌아감. 1:1 tam과

같은 어근.

18절 — 구름장을 두들겨(tarqia, 창 1장 raqia의 어근) 부어 만든 거울처럼 만드는 일에 "그를 도와"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 — 보조자 노릇의 불가능.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5절): 우레의 중계 — 떨리는 심장, "그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라", 번갯불과 천둥, "헤아릴 수 없는

큰 일."

컷 2 (6~13절): 겨울의 명령 — 눈·비, 봉인되는 손, 처소의 짐승, 입김의 얼음, 구름의 운행, 세 목적.

컷 3 (14~20절): 욥의 호명 — "가만히 서서 깨달으라", 아느냐(15·16·17절)·할 수 있겠느냐(18절), "우리는

아둔하여."

컷 4 (21~24절): 폭풍 뒤의 하늘 — 직시할 수 없는 빛, 북쪽의 금빛, 찾을 수 없는 전능자, 마땅한 경외.

컷 3 내부 점층: 지식의 질문 셋(아느냐) → 능력의 질문 하나(할 수 있겠느냐) — 38장 여호와 질문법과 같

은 형식.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qol(קוֹל) — 소리·음성. 우레를 가리키며 2·4·5절에 걸쳐 반복. 시 29편의 qol YHWH 7회와 같은 어휘 전통.

yachtom(ֹיחְַ�ם) — 봉인하다. 7절. 인장을 눌러 닫는 동사가 사람의 손에 적용됨.

neshamah(ה מתָּ .입김·숨. 10절. 창 2:7에서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숨과 같은 단어 — (נְ�תָּ

chesed(חֶסֶד) — 인애·긍휼. 13절 세 목적의 마지막 항.

amod(ֹעֲמד) — 서라(명령형). 14절. / temim de'im(ְ�מִים ֵ�עִים) — 완전한 지식. 16절, 1:1 tam과 같은 어근.

tarqia(ַַ�רְקִיע) — 두들겨 펴다. 18절. 창 1장 raqia(궁창)의 어근이 동사로.

zahav(ב פוֹן)금·금빛. 22절. / tsaphon — (זתָּהתָּ .북쪽. 22절 — (צ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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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re(יתָּרֵא) — 경외하다. 24절. / se'arah(ה רתָּ .폭풍우. 38:1 예고, 9:17에서 욥이 쓴 단어 — (סְעתָּ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37:5 "헤아릴 수 없는 큰 일" — 5:9(엘리바스)·9:10(욥)에 이어 세 번째 발화. 논쟁 양편이 공유한 유일한

문장이 폭풍 아래서 반복됨.

'아느냐' 질문 연쇄(15~18절)는 38장 이하 여호와의 질문법("네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의 예행 —

사람의 마지막 장이 하나님의 첫 장의 형식을 미리 빚음.

6절 "적은 비와 큰 비" — 양 끝을 들어 전체를 포괄하는 어법(메리즘). 12절 "온 땅"이 명령의 범위를 닫음.

13절 세 '혹은'의 병렬: 징계 — 땅 — 긍휼. 가운데 항(땅)은 인간 중심 인과 독법 바깥의 목적. 38:26("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이 이 결을 이어받음.

떨림(1절)→경외(24절)의 수미 — 한 사람의 몸에서 시작해 인류의 태도로 닫힘.

23절 '찾을 수 없다'와 38:1 '여호와께서 임하심'의 마주 봄 — 장 경계의 극적 역전.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우레=신의 음성 어법 — 우가릿 폭풍 신 바알의 천둥 모티프, 시 29편의 qol YHWH 찬가와 같은 어휘 전통

위의 본문 — 배경.

tsaphon(북쪽) — 우가릿 전통에서 바알의 성산 이름과 동일. 북방을 신적 거처로 보는 고대 근동 방위 감

각 — 배경.

겨울 우기에 들일이 멈추는 농경 생활 리듬 — 37:7 '손의 봉인'의 생활사적 배경.

LXX 37:22는 zahav를 '금빛으로 빛나는 구름'으로 옮김 — 기상 광채로 읽은 번역 전통,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37 ↔ 욥 38:1 (se'arah 폭풍우 가운데 여호와 — 직후의 등장)

욥 37:5 ↔ 욥 5:9; 9:10 ('헤아릴 수 없는 큰 일' — 세 화자의 공유 어구)

욥 37 ↔ 시 29 (qol YHWH 일곱 번 — 우레 찬가의 짝)

욥 37:24 ↔ 욥 28:28; 1:1 (경외 — 책의 처음·가운데·사람 말의 끝)

욥 37:24 ↔ 잠 3:7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 잠언 전통)

욥 37:18 ↔ 창 1:6-8 (tarqia/raqia — 두들겨 편 궁창의 어근)

욥 37:13 ↔ 욥 38:26 (사람 없는 광야의 비 — '땅을 위하여'의 연장)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 사람의 가슴에서 시작한다 — 쿵, 쿵, 떨리는 심장. 화면이 들리면 시커먼 하늘. "들으라." 번갯불이 지평선

을 찢고, 몇 박자 뒤 천둥이 땅을 흔든다. 화면이 하얘진다 — 눈. 들일하던 손들이 멈추고 사람들이 집으로, 짐

승들이 굴로 들어간다. 강물 위로 얼음이 번지고, 구름이 무겁게 돌며 세 단어가 자막처럼 지나간다 — 징계,

땅, 긍휼. 카메라가 욥 앞에 멈춘다. "가만히 서서 깨달으라." 질문이 빗줄기로 쏟아진다 — 아느냐, 아느냐, 할

수 있겠느냐. 묻던 목소리가 잦아든다 — "우리는 아둔하여." 바람이 분다. 하늘이 거울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아무도 그 빛을 정면으로 못 본다. 북쪽에서 금빛이 번져 온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멀리서 폭

풍이 되도는 소리 — 다음 장의 첫 자막이 올라온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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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찾아오신다 — 폭풍 앞의 마지막 말"

초벌 부제: "다가온 폭풍 한가운데서 우레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중계하던 엘리후가 '가만히 서서 깨달으

라'는 권면과 '아느냐' 질문 연쇄를 지나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로 사람의 모든 변론을 닫는, 38:1

과 마주 보는 문턱의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1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37:5 어구의 세 번째 발화 + '아느냐' 연쇄의 38장 예행 + tarqia/raqia 어근 +

ANE 폭풍 신현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우레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르는 2절의 어법을 자연신학·일반계시 교리로 확장하지 않고 본문의 호칭

관찰로만 둠.

13절의 세 목적(징계·땅·긍휼)을 고난 신정론의 해답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단일 독법에 틈을 여는 본문 내

진술로 보존.

엘리후 변론 전체에 대한 평가(정당한 중재자인가, 또 하나의 빗나간 변론인가)를 단정하지 않음 — 38장

이후 본문이 보여줄 몫으로 미해결 유지.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37장은 36:33에서 다가오던 폭풍이 하늘을 덮는 가운데 떨리는 심장으로 시작해(37:1), 우레를

"하나님의 음성"(qol)으로 중계하고(2~5절), 눈·비·얼음이 사람의 손을 봉인하는(yachtom) 겨울의 명령과 세

목적(징계·땅·긍휼)을 지나(6~13절), "가만히 서서(amod) 깨달으라"는 권면과 '아느냐' 질문 연쇄로 욥을 세운

뒤(14~20절), 직시할 수 없는 빛과 북쪽의 금빛 아래서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23절)와 마땅한 경

외(24절)로 사람의 모든 변론을 닫는 — 38:1과 한 호흡 차이로 마주 보는 엘리후의 종결이다.

한 문단: 카메라가 떨리는 흉곽에서 시작한다. "들으라 — 그의 음성을." 번갯불이 지평선을 찢고 천둥이 뒤따

른다. 화면이 하얘진다 — 눈. 들일하던 손들이 멈추고, 짐승들이 굴로 들어가고, 강물 위로 얼음이 번진다. 구

름의 운행 위로 세 단어가 지나간다 — 징계, 땅, 긍휼. 카메라가 욥 앞에 멈춘다. "가만히 서서 깨달으라." 질문

이 빗줄기로 쏟아지다가 잦아든다 — "우리는 아둔하여." 바람이 하늘을 쓸어 내고, 아무도 정면으로 못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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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곁에서 북쪽의 금빛이 번져 온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리고 멀리서, 폭풍이 되도는 소리

— 다음 장 첫 줄에 그분이 그 폭풍우 가운데로 오신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하늘 전체가 무대. 말이 기상 중계가 되는 연출. 겨울 소품(우레·눈·얼음·입김)에서 금빛 소품(남풍·거

울 하늘·zahav)으로.

2 첫 느낌·분위기 가장 말 많던 화자가 떨며 시작. 굉음—정적—질문—투명한 고요의 음향 설계. 세 '혹은'이 단정의 공기

를 풂.

3 시작과 끝 떨림(1절) → 경외(24절). 사람의 변론 서른다섯 장의 마지막 문장. '찾을 수 없다'(23절)와 38:1의 마주

봄.

4 등장인물·사상 발화자는 엘리후뿐, 욥은 호명되나 무응답. 13절 세 목적이 중심 사상 — 재난 단일 독법에 여는 틈.

5 장면 컷 우레(1~5)/겨울(6~13)/호명(14~20)/금빛(21~24) 4컷. 지식 질문 셋 + 능력 질문 하나의 점층.

6 의문·발견·정보 37:5는 5:9·9:10 어구의 세 번째 발화. '아느냐' 연쇄는 38장 질문법의 예행. tarqia는 raqia의 어근.

7 동영상 떨리는 심장 → 번개와 눈 → 질문의 빗줄기 → 갠 하늘의 금빛 → "찾을 수 없나니" 위로 되도는 폭풍.

8 초벌 제목·부제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찾아오신다 — 폭풍 앞의 마지막 말"

9 기도·내면 봉인된 손의 계절들을 무엇이라 부를지 모른 채, 모른다고 아뢰는 데서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말이 기상이 되는 무대: 36장까지의 변론은 폭풍을 소재로 말했지만, 37장은 폭풍 안에서 말한다.

"들으라"(2절)는 지금 들리는 우레를 전제하고, 번개 먼저 천둥 나중(3~4절)이라는 경과까지 정확하다. 발화

와 무대가 일치하는 순간, 엘리후의 신학 강의는 자기도 모르게 38장의 무대 준비가 된다.

2. 결 2 — '아느냐'의 예행: 15~18절의 질문 연쇄(아느냐 셋, 할 수 있겠느냐 하나)는 38장 이하에서 여호와께

서 욥에게 쓰실 질문법과 같은 형식이다. 사람의 마지막 장이 하나님의 첫 장의 문법을 미리 빚는다 — 다만

같은 형식이라도 발화자가 바뀌면 무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38장이 곧 보여 준다.

3. 결 3 —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찾아오신다: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는 사람의 탐색이 도달한

정직한 끝이다. 그런데 일곱 절 뒤 38:1에서 여호와께서 폭풍우(se'arah) 가운데로 친히 오신다. 사람이 찾기를

그친 바로 그 무대 위로 — 욥이 9:17에서 자기를 치는 도구라 불렀던 그 폭풍이 임재의 처소가 되어.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38:1 —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 37장이 그린 폭풍이 응답의 무대로.

욥 5:9; 9:10 — "헤아릴 수 없는 큰 일" — 엘리바스·욥·엘리후, 세 화자가 공유한 유일한 문장.

시 29편 — qol YHWH 일곱 번의 우레 찬가 — 37:2~5와 같은 어휘 전통.

욥 28:28; 1:1 — 경외 — 책의 처음과 지혜 시의 결론이 사람 말의 끝(37:24)에서 합류.

창 1:6-8 — raqia(궁창) — 37:18 tarqia(두들겨 펴다)와 같은 어근, 창조 어휘의 재등장.

욥 38:26 — 사람 없는 광야에 내리는 비 — 37:13 '땅을 위하여'의 연장선.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절에서 시작한다 — 떨리는 심장. 설명하던 사람이 흔들리는 순간을 같이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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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 1: 7절에서 멈춘다 — 봉인된 손. 일이 멈췄던 내 계절들이 떠오른다.

멈춤 2: 13절에서 멈춘다 — 징계, 땅, 긍휼. 내가 단 하나의 이름만 붙여 온 일들을 다시 센다.

멈춤 3: 14절에서 멈춘다 — "가만히 서서." 폭풍 앞에서 서 있어 본 적이 있는지 자문한다.

끝: 23절에서 멈춘다 — "찾을 수 없나니." 다음 장 첫 줄을 알기에, 이 문장이 절망이 아니라 문턱으로 읽

힌다.

F · 자족성 점검

[x] 떨림(1절)↔경외(24절)의 수미

[x] 말과 무대의 일치(기상 중계) 관찰 완결

[x] '아느냐' 연쇄와 38장 질문법의 형식 호응

[x] 13절 세 목적의 병렬과 38:26의 연장

[x] 23절↔38:1의 마주 봄 — 장 경계의 역전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인과응보 논쟁과 욥의 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풍 속 여호와의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으로 움직이는데, 37장은 셋째 국

면의 마지막 절이자 사람의 발화 전체가 끝나는 지점이다. 욥의 맹세(31장)도, 친구들의 정죄도, 엘리후의 여

섯 장도 여기서 모두 멈춘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37장은 '사람의 변론으로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음'이 본

문 스스로의 입으로 시인되는 좌표다 —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19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23절). 그리고 바로 그 시인 위로 38:1의 임재가 온다. 사람이 올라가서 찾는 길이 닫히고 그분이

내려와 찾으시는 길이 열리는 구도 — 이 구도는 들음에서 봄으로 가는 42:5의 도착을 예비하며,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림으로 시내 산의 구름(출 19장)과 정경의 신현 전통에 합류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람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로 / 설명을 쥔 손에서 봉인되어 펴진 손으로 / "찾을 수 없다"(37:23)에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다"(38:1)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37장은 변론의 수평 운동이 폭풍의 수직 운동으로 꺾이는 경첩이다. 36장까지 사람과 사

람 사이를 오가던 말이, 이 장에서는 전부 위를 향해 정렬된다 — 시선은 하늘로, 번개는 아래로, 눈은 손 위로,

질문은 "아느냐"로. 그리고 그 정렬의 끝에서 발화 자체가 멈춘다. 엘리후의 마지막 권면 "가만히 서서(amod)

깨달으라"(14절)는 결과적으로 욥기 전체의 다음 동작이 된다 — 38장부터 욥이 하는 일은 폭풍 앞에 서서 듣

는 것뿐이므로. 37장의 벡터는 '들음에서 봄으로' 가는 책 전체 운동의 마지막 도움닫기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겨울 기상의 찬가다. 우레, 눈, 얼음, 구름, 갠 하늘 —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설명의 자격이 사람에게

서 거두어지는 일이 진행된다. 13절은 재난의 단일 독법(징계뿐)을 셋(징계·땅·긍휼)으로 풀어 친구들의 신학

에 금을 내고, 19절은 "아뢰지 못하겠노라"로 변론의 언어 자체를 내려놓으며, 23절은 "찾을 수 없다"로 인간

탐색의 끝을 시인한다. 그런데 이 거두어짐은 잃음이 아니라 준비로 움직인다 — 7절의 봉인(yachtom)이 그

그림이다. 눈이 내려 손이 멈추는 것은 일을 빼앗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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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고, 같은 결에서 37장 전체는 사람의 입을 멈추어 38장의 음성을 들을 귀를 만든다. 하나님은 이 장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지만, 우레와 눈과 얼음으로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 — 엘리후가 그것을 '음성'(qol)이라

부른 것은, 본인의 의도를 넘어, 다음 장에서 실제 음성이 올 통로를 미리 연 셈이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설명이 끝나고 탐색이 닫힌 곳에서, 가만히 설 수 있는가 — "찾을 수 없다"는 정직한 시인이, 찾아오시는 분을

맞는 자세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폭풍을 견디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14절의 권면 하나

를 건넨다 — amod, 서라. 답을 쥐려던 손이 눈 내리는 겨울처럼 봉인되는 계절이 누구에게나 오고,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서는 것뿐일 때가 있다. 37장은 그 정지가 패배가 아닐 수 있음을, 사람의 말이 끝난 다음에야 들

리는 음성이 있음을, 자기 입으로 다 설명하지 못한 채 보여 준다. 확신으로 등장했던 화자가 떨면서 퇴장하

고, 그 떨림 너머에서 금빛이 번져 오는 하늘 — 그 문턱에 독자를 세워 두는 것이 이 장의 부름이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사람이 찾기를 그친 폭풍 속에서, 그분이 먼저 입을 여신다 — "네가 어디 있었

느냐"(38:4).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amod — 가만히 서라.

미해결 질문

욥기 3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엘리후는 실제로 다가오는 폭풍을 보며 말하고 있는가?

무대 지시문 없는 시 본문이 기상 중계처럼 진행되지만(1~5절의 현재성), 실황인지 시적 상상인지 본문은

명시하지 않는다. 보존.

Q2. 7절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yachtom)'의 봉인은 정확히 어떤 그림인가?

들일의 정지인지, 손에 남는 표식인지, 문서를 봉하는 인장 은유인지 —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

심"이라는 목적만 분명하고 그림은 미해결. 보존.

Q3. 13절의 세 목적(징계·땅·긍휼)은 같은 기상 안에서 어떻게 갈라지는가?

같은 비가 누구에게는 채찍이고 누구에게는 인애라면 그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 — 본문은 병렬만 제시

하고 판별법을 주지 않는다. 보존.

Q4. 19~20절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의 '우리'에 엘리후 자신은 어떤 무게로 들어가는가?

여섯 장을 변론한 화자의 자기 포함 — 겸손의 고백인지 수사적 장치인지 본문이 판정하지 않는다. 보존.

Q5. 22절 '북쪽에서는 금 빛이 나오고'의 zahav는 기상 현상인가, 신현의 광채인가?

갠 하늘의 금빛 노을인지, 다가오는 위엄의 서광인지 — 직후의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와의

관계가 미해결.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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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24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라는 마지막 화살은 누구를 겨누는가?

세 친구인지, 욥인지, 엘리후 자신까지 포함하는지 — 사람의 변론 전체를 닫는 이 문장의 사정거리는 본문

이 밝히지 않는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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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38장

JOB-038  ·  시가서  ·  히브리어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min ha-se'arah) 욥에게 말씀하여"(38:1) — 3장 이후

처음으로 내러티브에 여호와의 이름이 돌아오고, 고난의 까닭에 대한 설명 대신 "내가 땅의 기

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38:4)로 시작되는 질문의 연쇄가, 욥이 요구한 법정

(13:22)을 창조의 순례로 바꾸어 놓는 — 욥기 전체의 전환점.

관찰된 사실

욥기 3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통로: 폭풍(se'arah) —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1절). 3장 이후 처음으로 내

러티브 문장에 여호와의 이름이 돌아옴.

무대 확장: 잿더미 곁 논쟁 마당 → 땅의 기초 공사장(4~6) → 바다의 산실(8~11) → 새벽 하늘(12~15) →

깊음·사망의 문(16~18) → 눈·우박 곳간(22~23) → 사람 없는 광야(26~27) → 성좌의 밤하늘(31~33) → 사

자 굴·까마귀 둥지(39~41).

소품(건축 계열): 도량법, 측량줄(5절), 주추, 모퉁잇돌(6절) — 땅이 건물로 그려짐.

소품(산실 계열): 모태(rechem, 8절), 구름 옷, 흑암 강보(9절), 한계와 문빗장(10절) — 바다가 갓난아기로

그려짐.

소품(곳간 계열): 눈 곳간·우박 창고(22절), 물길·우레와 번개 길(25절), 비·이슬·얼음·서리(28~30절).

소재: 무지한 말, 경륜(etsah), 허리 묶음(ke-geber), 별들의 노래, 환호(bene Elohim), 사망의 문, 광명·흑암의

길, 하늘의 법칙(chuqqot), hinnenu, 수탉의 슬기, 까마귀 새끼의 부르짖음. 사람이 만든 물건이 전무.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정죄의 공기와 초대의 공기가 겹침 — "네가 어디 있었느냐"(4절) 바로 곁에 별들의 환호(7절)가 붙어 있어

어조가 한쪽으로 정해지지 않음.

위엄의 목록이 돌봄의 목록으로 미끄러짐 — 바다 가두기가 강보 채우기로(9절), 무기 창고(23절)가 사람

없는 땅의 비(26~27절)로.

몰아침의 방향 역전 — 1장에서는 상실의 보고가 연쇄했다면 38장에서는 창조의 물음이 연쇄함.

21절의 반어("네가 그 때에 태어났으리니") — 상대를 일으켜 세워 놓고(3절) 던지는 반어라는 어긋남.

감각의 장 — 비 냄새, 얼음의 차가움, 새벽빛의 질감(14절 진흙 인장), 별의 노래·우레·까마귀 울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3절: 폭풍 속 소환 —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2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

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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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

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가장 큰 것(우주의 기초)에서 가장 작은 것(둥지 속 새끼의 끼니)으로 내려오는 구도. 끝은 닫힘이 아니라

39장 들짐승 순례로 여는 문.

38:3은 13:22("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의 첫 방식이 반대 방향으로 성취된 문장 — 소원 성취와 소원

전복이 동시에 옴.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발화자는 여호와 한 분. 욥은 소환되지만(1·3절) 38장 안에서 무발화. 세 친구·엘리후는 무대에서 소거됨.

인격처럼 움직이는 피조물: 노래하는 새벽 별들과 환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7절 — 1:6 천상 회의 어휘의

귀환, 이번에는 고발이 아니라 환호), 모태에서 터져 나오는 바다(8절), 명령받는 아침(12절),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답하는 번개(35절), 부르짖는 까마귀 새끼(41절). 떨쳐지는 악인들(13·15절).

상황: 역전된 법정 — 욥이 요구한 대질(13:22, 23:3~7)이 성사되되 질문자와 답변자의 위치가 뒤바뀜. 기소

장 없음, 욥의 죄목 없음, 1~2장 회의와 재난의 까닭 언급 없음.

사상의 중심: etsah(경륜, 2절) — 경륜은 명제로 풀이되지 않고 창조의 순례로 보여짐. 앎의 방식 자체가 바

뀜.

33절 chuqqot shamayim — 우주가 새겨진 법칙 위에서 돈다는 어휘(렘 31:35~36 계열).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3절): 폭풍 속 소환 — 여호와 이름의 귀환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컷 2 (4~7절): 땅의 기공식 — 측량줄·주추·모퉁잇돌, 별들의 노래와 환호.

컷 3 (8~11절): 바다의 출생 — 모태·구름 옷·흑암 강보·문빗장,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컷 4 (12~15절): 새벽의 임무 — 아침에게 내리는 명령, 악인을 떨쳐 내는 빛.

컷 5 (16~21절): 깊음과 끝 — 바다의 샘, 사망의 문, 광명·흑암의 길, 21절의 반어.

컷 6 (22~30절): 기상의 곳간 — 눈·우박, 사람 없는 땅의 비, 낳아지는 비·이슬·얼음·서리.

컷 7 (31~38절): 별의 목장 — 묘성·삼성·마자로트·북두성, 하늘 법칙, hinnenu의 번개, 수탉의 슬기.

컷 8 (39~41절): 들짐승 순례 개막 — 사자의 먹이와 까마귀 새끼의 부르짖음.

컷 패턴: 기원(과거 — 네가 어디 있었느냐) → 운행(현재 — 네가 할 수 있느냐) → 부양(오늘 — 누가 먹이

느냐). 물음의 시제가 창조의 아침에서 오늘 아침으로 좁혀짐.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se'arah(ה רתָּ 폭풍·회오리. 1절 min ha-se'arah '폭풍 한가운데로부터'. 9:17(욥의 두려움)·30:22(욥의 탄 — (סְעתָּ

식)와 같은 계열 어휘가 응답의 통로로 이동.

etsah(עֵצתָּה) — 생각·계획·경륜. 2절. / ke-geber(ְ�גֶבֶר) — 대장부처럼, geber는 장정·용사. 3절. 40:7에서 동일

소환이 반복됨.

bene Elohim(ְ�ניֵ אֱלֹהִים) — 하나님의 아들들. 7절. 1:6·2:1 천상 회의 어휘의 마지막 등장 — 고발의 방이 아

니라 창조의 잔치에서.

rechem(רֶחֶם) — 모태·태. 8절(바다의 출생)·29절(얼음의 태). 기상·해양 현상에 출산의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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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h(ה 정체 불확실한 성좌 — (מַ�תָּרוֹת)삼성·오리온. / Mazzarot — (ְ�סִיל)묘성·플레이아데스. / Kesil — (ִ�ימתָּ

이름(황도 성좌군 추정, 미해결). / Ayish(�ִעַי) — 북두성 계열 추정. 31~32절 — 9:9에서 욥이 3인칭으로 불

렀던 이름들이 2인칭 화법 안으로.

chuqqot shamayim(ִמַים קּוֹת �תָּ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35절. 힌' — (הִ�נֵוּ)하늘의 궤도·법칙. 33절. / hinnenu — (חתֻּ

네니('내가 여기 있나이다')의 복수형.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질문 연쇄 — 38장은 거의 전부가 질문문. 38~39장 합산 예순 개 이상. 2인칭 심문("네가 ~느냐")과 '누가

(mi)' 연쇄(5·6·8·25·28·29·36·37·41절)의 교차.

13:22의 역전 — 묻다·대답하다 두 동사가 방향만 바뀌어 38:3으로 귀환. 법정 구도의 전복.

창조 목록의 동선 — 땅·바다·새벽·깊음·빛과 어둠·기상·별·들짐승.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와 겹쳐 읽히는

배열.

문(door) 모티프 — 바다의 문(8·10절)과 사망의 문(17절). 17:16에서 욥이 내려가리라 탄식했던 스올의 문

어휘가 질문 안으로 회수됨.

출산 은유 — 8절 바다의 모태, 28~29절 비의 아비·이슬의 낳음·얼음의 태. 세계가 제작물이 아니라 출산·

양육되는 것으로 그려짐.

21절 신적 반어 — "네가 그 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햇수가 많음이니라." 3절의 일으켜 세움과 공존하는

반어.

39~41절 들짐승 도입 — 사자·까마귀로 39장 들짐승 순례 개막. 장 경계가 닫히지 않고 흐름.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폭풍 신현 — 고대 근동에서 폭풍·우레는 신 현현의 통로(시내산, 시 18편). 바알도 '구름을 타는 자'. 38장의

여호와는 폭풍 자체가 아니라 폭풍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분 — 배경.

혼돈의 바다 — 티아마트(메소포타미아)·얌(우가릿)은 신들이 싸워 이길 괴물이었으나, 38:8~9의 바다는

전투 상대가 아니라 강보에 싸이는 신생아 — 배경.

Kimah·Kesil은 고대 근동 천문에서 계절·항해·농경의 기준 별 — 배경.

자연 사물 목록 형식은 이집트 오노마스티카 등 고대 목록 지혜와 닮은 결 — 배경.

LXX는 38:1에 '구름'을 덧붙이고, 38:7의 bene Elohim을 '나의 모든 천사들'로 풀며, 난해한 38:36을 '여인들

에게 길쌈의 지혜를 준 자'로 전혀 다르게 옮김 — 번역 갈래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38:3 ↔ 욥 13:22 (부르소서—대답하리이다의 방향 역전)

욥 38:1 ↔ 욥 9:17·30:22 (폭풍 어휘 — 두려움에서 응답의 통로로)

욥 38:1 ↔ 욥 23:3 (어찌하면 그를 발견하랴 — 찾아오시는 쪽으로 전환)

욥 38:8-9 ↔ 욥 7:12 (내가 바다니이까 — 감시당하는 괴물에서 강보에 싸인 아기로)

욥 38:17 ↔ 욥 17:16 (스올의 문 — 탄식의 어휘가 질문으로 회수)

욥 38:31-32 ↔ 욥 9:9 (별 이름들 — 3인칭 회상에서 2인칭 화법으로)

욥 38:7 ↔ 욥 1:6·2:1 (bene Elohim — 고발의 회의에서 창조의 환호로)

욥 38:41 ↔ 시 147:9·눅 12:24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

• 

• 

• 

• 

• 

• 

• 

• 

• 

• 

• 

• 

• 

• 

• 

• 

• 

• 

• 

• 

• 

• 

291



욥 38:7 ↔ 잠 8:27-31 (창조 때의 즐거워함)

욥 38장 ↔ 욥 42:5 (들음에서 봄으로 — 이 장이 연 운동의 도착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말들이 소진된 잿더미의 침묵. 지평선에서 폭풍이 밀려오고, 그 한가운데서 음성이 터진다 — "무지한 말로 경

륜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화면이 시간을 거슬러 떨어진다. 깊음 위에 측량줄이 드리워지고 모퉁잇돌이

놓이는 순간, 새벽 별들의 노래와 환호성. 컷 —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오고, 손이 구름 옷을 입히고 흑암 강

보를 두른다.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컷 — 새벽이 땅 끝을 붙잡아 털고 악인들이 떨어져 나간

다. 바다의 샘, 사망의 문, 눈 곳간, 우박 창고. 사람 없는 광야에 비가 내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풀이 돋는다.

밤하늘 — 묘성의 매듭, 삼성의 띠, 궤도를 도는 성좌들. 번개들이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직립한다. 마

지막 컷 — 사자 굴, 그리고 부르짖는 까마귀 새끼. 음성은 멈추지 않고, 욥은 폭풍 앞에 말없이 서 있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폭풍 속의 질문들 — 법정이 순례가 되던 날"

초벌 부제: "3장 이후 닫혀 있던 하늘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열리고, 고난의 까닭 대신 '네가 어디 있었느

냐'로 시작되는 물음의 연쇄가 욥을 창조의 순례로 데리고 들어가는 욥기 1차 응답의 개막"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1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13:22 역전 + 질문 연쇄 형식 + 창조 목록 동선 + 폭풍 신현·혼돈 바다 ANE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38장의 질문 연쇄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인간은 입을 다물라'는 교리 명제로 단정하지 않고, 정죄와

초대가 함께 열려 있는 본문의 양면을 그대로 보존.

고난의 '왜'에 대한 답이 없다는 사실을 신정론의 결론(답은 필요 없다 등)으로 봉합하지 않고 미해결 관찰

로 둠.

38:7의 bene Elohim을 천사론 교리로 확장하지 않고 1:6 어휘와의 본문 내 호응 관찰로만 둠.

폭풍 신현·혼돈 바다의 ANE 자료를 본문 의미의 확정 근거로 쓰지 않고 배경으로만 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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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38장은 3장 이후 닫혀 있던 내러티브에 여호와의 이름을 되돌리며 폭풍우 가운데에서(min ha-

se'arah) 침묵을 깨고(38:1), "무지한 말로 경륜(etsah)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38:2)와 "대장부처럼(ke-

geber)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38:3)는 소환으로 13:22의 법정 구도를 뒤집은 뒤, 땅의 기초와 별들의 환호

(4~7절), 강보에 싸인 바다(8~11절), 새벽과 깊음과 곳간과 성좌(12~38절)를 지나 까마귀 새끼의 부르짖음(41

절)까지 내려가는 질문의 연쇄로 — 고난의 까닭을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은 채 — 욥을 창조의 순례 안에 세

우는 1차 응답의 개막이다.

한 문단: 말들이 소진된 잿더미 곁으로 폭풍이 밀려온다. 그 한가운데서 음성이 터진다 — "네가 어디 있었느

냐." 화면이 창조의 아침으로 떨어지고, 측량줄과 모퉁잇돌 곁에서 새벽 별들이 노래한다. 바다가 모태에서 터

져 나오자 구름이 옷이 되고 흑암이 강보가 된다. 새벽이 땅 끝을 붙잡아 털고, 사람 없는 광야에 비가 내려 아

무도 세지 않는 풀이 돋는다. 묘성의 매듭과 삼성의 띠가 지나가고, 번개들이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hinnenu)" 하고 대답한다. 마지막 물음은 둥지에서 부르짖는 까마귀 새끼의 끼니에 닿는다. 욥은 한마디도 하

지 못한 채 폭풍 앞에 서 있고, 그가 가장 듣고 싶었던 '왜'는 끝내 들리지 않는다 — 대신 묻는 분이 와 계신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폭풍이 무대 통로. 건축 연장과 산실 살림의 두 소품 계열. 창조 전체를 도는 동선, 사람의 물건 전무.

2 첫 느낌·분위기 정죄와 초대가 겹친 공기. 위엄의 목록이 돌봄으로 미끄러짐. 1장과 반대 방향의 몰아침.

3 시작과 끝 우주의 기초(4절)에서 까마귀 새끼의 끼니(41절)로. 38:3은 13:22의 반대 방향 성취 — 소원 성취이자

전복.

4 등장인물·사상 발화자는 여호와뿐, 욥은 무발화. 노래하는 별·대답하는 번개 등 인격화된 피조물. etsah — 경륜은 풀이

가 아니라 순례로.

5 장면 컷 8컷: 소환/기공식/바다의 출생/새벽/깊음/곳간/별/들짐승. 기원→운행→부양으로 물음의 시제가 오늘로

좁혀짐.

6 의문·발견·정보 se'arah의 이동(두려움→응답 통로), 9:9 별 이름의 귀환, 사람 없는 땅의 비, '왜'의 부재라는 미해결.

7 동영상 잿더미의 침묵 → 폭풍의 도착 → 창조의 아침 → 산실·곳간·밤하늘 → 까마귀 둥지, 그리고 말없이 선

욥.

8 초벌 제목·부제 "폭풍 속의 질문들 — 법정이 순례가 되던 날"

9 기도·내면 답이 오지 않은 날들이 버려진 날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데까지만 가서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se'arah, 두려움의 모양으로 오시는 응답: 욥은 9:17에서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라고 떨었고

30:22에서 자신이 폭풍에 들려 흩어진다고 탄식했다. 38:1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폭풍 한가운데로부터 말씀

하신다. 욥이 가장 무서워하던 형태가 응답이 도착하는 통로가 되는 — 단어 하나가 위협의 문맥에서 임재의

문맥으로 이동하는 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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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2 — 역전된 법정, 비워 둔 기소장: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13:22)가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

지니라"(38:3)로 뒤집힌다. 그런데 이어지는 물음들에 욥의 죄목이 없다. 1~2장의 회의도, 재난의 까닭도 나오

지 않는다. 법정은 열렸으나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그 빈 공간에 창조의 순례가 깔린다 — 23:3에서 "어찌하

면 그를 발견하랴" 하던 방향이, 그분이 먼저 찾아오시는 쪽으로 바뀐 채로.

3. 결 3 — 괴물에서 갓난아기로: 욥은 7:12에서 "내가 바다니이까"라고 항의했다 — 감시당하는 혼돈의 괴물

이라는 자기 인식. 38:8~9의 바다는 모태(rechem)에서 터져 나와 구름 옷을 입고 흑암 강보에 싸이는 신생아

다. 한계와 문빗장(10~11절)조차 요람의 테두리처럼 그려진다. 욥의 가장 쓰린 자기 비유에 대한 가장 부드러

운 응답이 질문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1:6·2:1 — bene Elohim. 고발자가 끼어 섰던 회의의 어휘가 38:7에서 창조의 환호로 마지막 등장.

욥 9:9 — 욥이 3인칭으로 멀리서 불렀던 별 이름들이 38:31~32의 2인칭 화법 안으로.

욥 17:16 — 스올의 문으로 내려가리라던 탄식의 어휘가 38:17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로 회수.

잠 8:27-31 — 창조의 현장에서 즐거워하는 지혜 — 38:7 별들의 노래와 같은 결의 잔치 그림.

시 147:9·눅 12:24 —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 38:41의 물음이 정경 안에서 진술로 메아리침.

욥 42:5 —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38장이 연 들음에서 봄으로의 운동이 닿는 곳.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절에서 시작한다 — 그토록 기다리던 음성이, 가장 무서워하던 폭풍의 모양으로 온다.

멈춤 1: 4절과 7절 사이에서 멈춘다 — "네가 어디 있었느냐"의 서늘함과 별들의 환호가 한 호흡에 있다.

멈춤 2: 26절에서 멈춘다 — 사람 없는 광야의 비. 내 고난이 우주의 중심 사건이 아니어도 괜찮은가.

끝: 41절에서 멈춘다 — 까마귀 새끼의 부르짖음을 듣고 채우시는 분. '왜'는 듣지 못했지만 '누구'는 와 계

신다.

F · 자족성 점검

[x] 폭풍 어휘의 이동(9:17·30:22 → 38:1) 본문 내 호응

[x] 13:22 ↔ 38:3 법정 역전 구도

[x] 7:12 ↔ 38:8-9 바다 그림의 전환

[x] 9:9 ↔ 38:31-32 별 이름의 화법 이동

[x] 질문 연쇄와 창조 동선의 형식 완결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흐름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과 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풍 속 응

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에서 38장은 네 번째 국면을 여는 전환점이다. 1장이 발행한 chinnam의

물음 이후 서른여섯 장 동안 하늘은 내러티브에서 침묵했는데, 그 침묵이 여기서 깨진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

면 38장은 '설명 대신 임재'라는 응답 방식이 정경 안에 들어서는 좌표다. 까닭을 묻는 의인에게 하나님은 신

정론 강의가 아니라 자신을 주신다 — 이 그림은 폭풍과 구름 가운데 임하시던 시내산의 현현과 잇닿고, 까마

귀를 먹이시는 분을 가리키며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음성(눅 12:24)에서 같은 결로 메아리친다. 고난의 '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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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풀리지 않은 채 임재만으로 사람이 회복되는 길 — 42장의 봄과 회복은 이 장의 폭풍을 통과해서만 도착

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정에서 순례로 / '왜'의 부재에서 '누구'의 임재로 / 두려움의 폭풍(9:17·30:22)에서 응답의 폭풍(38:1)으로 /

들음에서 봄으로의 점화.

한 화살표로 좁히면, 38장은 '답을 요구하는 사람'을 '현존 앞에 선 사람'으로 옮기는 운동이다. 욥이 설계한 대

질(13:22)은 성사되었으나 그가 예상한 모양이 아니고, 그가 두려워한 폭풍은 도착했으나 그를 부수지 않는

다. 질문들은 욥의 무지를 채점하는 시험지가 아니라 창조의 잔치(38:7)를 통과하는 순례 일정표처럼 깔리고,

그 끝은 까마귀 새끼의 오늘 끼니에 닿는다. 이 벡터는 38장에서 완결되지 않는다 — 39장의 들짐승들, 40~41

장의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지나 42:5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에서야 착지한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우주 상식의 구술시험처럼 보인다 — 땅의 도량법, 바다의 문, 눈 곳간, 성좌의 띠. 그러나 수면 아래에

서는 앎의 방식 자체가 교체되고 있다. 욥과 친구들은 서른 장 가까이 명제로 싸웠다 — 인과응보가 맞다, 아

니다, 나는 무죄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38장의 하나님은 그 명제 게임에 참전하지 않으시고, 명제가 닿지

못하는 곳으로 욥을 데리고 가신다 —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의 비, 낳아지는 얼음, 대답하는 번개. 거기서 드

러나는 본질은 세계가 거래 장부가 아니라 돌봄의 살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살림의 주인이 지금 욥에게 말을

걸고 계신다는 것이다. 1장의 수면 아래가 '신뢰받음과 고난당함이 같은 사건의 양면'이었다면, 38장의 수면

아래는 '응답받지 못함과 버림받음은 같은 것이 아니다'이다. 까닭은 끝내 비워 두신 채, 까마귀 새끼의 부르짖

음까지 들으시는 분이 폭풍을 뚫고 와 계시다 — 침묵의 겉과 들으심의 속이 여기서도 겹쳐 있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왜'가 끝내 풀리지 않는 시간에, 그 시간을 뚫고 오시는 '누구' 앞에 설 수 있는가 — 답이 아니라 현존으로 회

복되는 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욥의 물음을 거두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묻는 사람을

창조의 잔치 곁으로 데리고 가서, 사람 없는 광야에 내리는 비와 둥지에서 부르짖는 까마귀 새끼를 보게 한다

— 네 시야 바깥에서도 살림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지 못한 시간들에 환호가 가득했다고. 설명을 기다리다

지친 사람에게 38장은 설명 대신 동행을 내민다. 폭풍이 무섭게 생겼다고 해서 그 안의 음성까지 무서운 것은

아니다 — 그 역설 앞에 독자를 세워 두는 것이 이 장의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순례는 이제 사람의 울타리 바깥, 들짐승들의 영토로 들어간다 — 들나귀와 타

조와 말이 차례를 기다린다(39:1).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hinnenu —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미해결 질문

욥기 3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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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여호와는 왜 고난의 까닭 — 1~2장의 천상 회의 — 을 끝내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침묵을 깨고 오신 분이 정작 욥이 가장 듣고 싶었을 주제는 비워 두신다. 이 비워 둠의 무게는 미해결. 보

존.

Q2. 38:2 "무지한 말로 경륜을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직전까지 말하던 이는 엘리후이고, 42:3에서 이 문장을 자기 것으로 받는 이는 욥이다. 지시 대상의 폭은

본문이 확정하지 않는다. 보존.

Q3. 질문의 연쇄는 무엇을 수행하는가 — 답의 회피인가, 답의 다른 형식인가?

예순 개가 넘는 물음이 명제 하나 없이 이어진다. 이 형식 자체가 응답이라면 어떤 종류의 응답인지는 미

해결. 보존.

Q4. "네가 어디 있었느냐"(38:4)는 욥을 깎아내리는가, 창조의 잔치(38:7)로 데려가는가?

부재의 확인과 환호의 묘사가 한 호흡에 있다. 어조의 판정을 본문이 내리지 않는다. 보존.

Q5. 사람 없는 땅의 비(38:26)는 욥의 시야를 어디까지 옮기는가?

아무도 쓰지 않는 들판의 비 — 인간 효용 중심의 세계상이 해체된 다음 무엇이 남는지는 미해결. 보존.

Q6. ke-geber(대장부처럼)의 소환은 심문인가 존중인가?

허리를 묶으라는 명령은 결투 신청처럼도, 일으켜 세움처럼도 읽힌다. 40:7에서 같은 문장이 반복된다는

사실만 기록.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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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39장

JOB-039  ·  시가서  ·  히브리어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39:1)에서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

라"(39:30)까지 — 산 염소·들나귀·들소·타조·말·매·독수리, 인간이 길들이지 못한 일곱 피조물

의 갤러리를 '네가 아느냐'의 질문으로 순례하며, 쓸모의 경제 밖에서 기뻐하시는 창조주의 시

야로 욥의 눈을 넓히는 여호와 1차 응답의 둘째 걸음.

관찰된 사실

욥기 3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일곱 처소의 무대: 높은 바위 틈(산 염소·암사슴) / 빈 들·소금 땅(들나귀) / 골짜기(들소) / 모래밭(타조) / 전

쟁터(말) / 공중·낭떠러지(매·독수리) — 전부 인간 거주지 바깥.

동선: 수평 이동(컷 1~5) 후 수직 상승(컷 6) — 바위 틈의 은밀함에서 공중의 먼 시야로.

소품(인간 측): 줄, 외양간, 이랑, 흙덩이, 타작 마당, 나귀 치는 사람의 호령 — 전부 동물에게 거절당하는

도구.

소품(동물 측): 버려진 알과 데우는 흙(14절), 흩날리는 갈기(19절), 화살통·창·투창·나팔(23~25절), 뾰족한

바위 끝의 둥지(28절), 피와 시체(30절).

질문 동사의 변주: "아느냐/본 적이 있느냐"(산 염소) — "누가"(들나귀) — "어찌 ~하겠느냐"(들소) — 서술

(타조, 유일한 예외) — "네가 ~하였느냐"(말) — "어찌 네 지혜로/네 명령을 따름이냐"(매·독수리).

소재: 새끼 치는 때, 만삭, 자유(chofshi), 소금 땅, 푸른 풀, 힘, 알, 갈기, 콧소리, 싸움 냄새, 높은 둥지, 멀리

보는 눈, 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8장과 같은 질문 형식이되 공기가 가까워짐 — 별과 바다의 아득함에서 새끼 낳는 짐승의 부드러움으로.

타조 단락(13~18절)의 유머 — 무거운 책 한복판에 놓인 명랑한 풍자 초상.

sachaq(비웃다) 3회의 명랑함(7·18·22절)이 장 전체의 바탕 정서.

리듬 설계: 은밀(산 염소) — 가벼움(들나귀) — 무거움(들소) — 우스꽝(타조) — 굉음(말) — 고요한 높이

(매·독수리).

오감이 짐승의 편에서 작동 — 콧소리·힝힝 욺(청각), 싸움 냄새(후각, 25절), 피(미각, 30절).

질문의 연쇄인데 추궁이 아니라 견학 인솔의 속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30절: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출산에서 시체까지 — 생명 순환의 양끝에 모두 '새끼'(4절·30절)가 놓임.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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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형의 폭포가 30절의 평서 단언 한 문장으로 가라앉으며 닫힘.

무대의 수직 운동: 가장 낮고 숨은 출산(바위 틈)에서 가장 높고 먼 눈(공중)으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발화자: 여호와 한 분. 수신자: 욥 — 이름 없이 2인칭 '네가'로만 존재. 일곱 동물: 산 염소·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인간 단역은 부정문·조연으로만 등장 — 호령이 들리지 않는 나귀 치는 사람(7절), 말이 비웃으며 맞는 군

사·지휘관(21~25절). 동물 주연, 인간 배경의 역전 무대.

들소 단락(9~12절): 네 외양간·네 이랑·네 수고·네 곡식·네 타작 마당 — 2인칭 소유 연쇄 전체가 의문형으

로 무너짐. 1:3의 "소 오백 겨리"와 대조됨.

사상: 선별 기준 — 일곱 중 여섯이 인간에게 무용한 피조물, 말 하나만 인간 곁에서 일하되 길들임을 넘는

힘으로 묘사. 쓸모의 경제 바깥의 갤러리.

타조(17~18절):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 피조물의 모자람을 창조주가 자기 입으로 서술

하고, 곧바로 질주의 자랑으로 닫는 순서.

chofshi(5절) — 노예 해방의 법 용어가 들나귀의 풀려남에 사용됨.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4절): 바위 틈의 출산 —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산달,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새끼.

컷 2 (5~8절): 들나귀의 해방 — 소금 땅의 처소, 성읍을 비웃음, 푸른 풀 찾기.

컷 3 (9~12절): 들소의 거절 — 소유 목록의 붕괴, 줄에 매이지 않는 힘.

컷 4 (13~18절): 타조의 역설 — 즐거운 날개와 버려진 알, 지혜 없음, 그러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질주.

컷 5 (19~25절): 군마의 시 — 갈기·도약·콧소리·발굽질, 두려움을 비웃고 나팔에 우는 전장의 기쁨.

컷 6 (26~30절): 매와 독수리 — 남쪽 비행, 낭떠러지 둥지, 멀리 보는 눈, 피와 시체. 보는 주체가 사람에서

짐승으로 뒤집힘.

분량 비대칭: 앞 세 동물 각 4절, 타조 6절, 말 7절 — 뒤로 갈수록 묘사와 명랑함이 함께 증가.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yael(יתָּעֵל) — 산 염소·바위 염소. 1절. 시 104:18 병행. / ayyalah(אַיּתָּלתָּה) — 암사슴. 1절.

pere(ֶ�רֶא) — 들나귀. 5절. 욥 24:5에서 욥이 빈민의 비유로 사용한 동일 단어. / arod(רוֹד 빠른 나귀, 구 — (עתָּ

약 단 1회. 5절.

chofshi(פְִ�י .소금. 6절 — (מֶלַח)자유롭게. 5절. 출 21:2 등 노예 해방의 법 용어. / melach — (חתָּ

rem(רְאֵם) — 들소. 9절. 아카드어 rimu(아우록스)와 동족, LXX는 monokeros로 번역.

renanim(רְנתָּניִם) — 타조. 13절. '환성(ranan)' 어근의 복수형, LXX는 음역(neelassa)으로 남김. / 

chasidah(ה .학·황새. 13절. chesed(인자) 어근과 닿는 명칭 — (חֲסִידתָּ

sus(סוּס) — 말. 19절. / sachaq(חַק 비웃다·뛰놀다. 7·18·22절, 시 104:26의 리워야단 '노는' 동사와 동일 — (שׂתָּ

어근.

chokhmah(ה כְמתָּ .독수리·큰 수리 — (נֶֶ�ר)매. 26절. / nesher — (נץֵ)총명. 17절. / nets — (ִ�ינתָּה)지혜 / binah — (חתָּ

27절.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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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98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일곱 피조물 갤러리: 산 염소·암사슴 — 들나귀 — 들소 — 타조 — 말 — 매 — 독수리. 38장의 우주·기상

목록에 이어지는 생물 목록.

sachaq의 사다리: 들나귀가 도시를(7절) — 타조가 탈것을(18절) — 말이 공포를(22절) 비웃음. 인간이 세운

것·부리는 것·느끼는 것이 차례로 상대화됨.

질문 동사의 이동: 38:4 "네가 어디 있었느냐"(공간·시점)에서 39:1 "네가 아느냐/본 적이 있느냐"(생명의

때)로 — 질문이 점점 가깝고 살아 있는 쪽으로 하강.

타조 단락만 질문이 아닌 서술 — 갤러리 한복판의 형식 예외이자 풍자 초상.

욥 어휘의 재호명: 24:5의 들나귀(빈민의 그림)와 30:29의 타조(자조의 그림)가 39장에서 자유와 명랑의 그

림으로 다시 등장.

컷 6의 시선 역전: 앞의 다섯 컷은 사람이 동물을 보고, 마지막 컷은 동물이 높은 데서 내려다봄(29절).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rem — 아카드어 rimu(야생 들소·아우록스)와 동족. 고대 근동 왕실 비문·부조의 사냥 대상 — 왕조차 길들

이지 못한 짐승 — 배경.

소금 땅(melach) — 사해 인근 아라바 같은 경작 불가 불모지. 인간 경제가 포기한 지대가 들나귀의 집으로

선언됨 — 배경.

군마 — 고대 근동 전쟁의 최고 전력 자산. 19~25절은 당시 독자에게 최첨단 무력의 그림 — 배경.

타조 — 근동 광야의 실재 조류. 모래 둥지에 알을 두는 습성이 고대부터 관찰·기록됨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39 ↔ 욥 24:5 (들나귀 — 빈민의 비유에서 자유의 표본으로, 같은 단어 다른 시선)

욥 39 ↔ 욥 30:29 (타조의 벗 — 자조의 어휘가 명랑한 작품으로 재등장)

욥 39 ↔ 욥 38:1-41 (1차 응답 전반부 — 우주에서 생물로 이어지는 한 연설)

욥 39 ↔ 욥 40:4-5 (손으로 입을 가림 — 갤러리가 데려가는 직전 국면)

욥 39 ↔ 시 104:10-30 (피조물 각자에게 처소와 때를 주시는 창조 시)

욥 39 ↔ 잠 30:18-31 (기이한 것들의 목록 — 동물 목록의 지혜 전통)

욥 39 ↔ 마 6:26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 인간 경제 밖 피조물을 먹이시는 시선)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새벽의 바위 절벽. 사람이 본 적 없는 출산 — 암사슴이 몸을 구푸리고, 작은 것이 일어선다. 강해진 새끼가 빈

들로 달려 나가 화면 밖으로 사라진다. 돌아오지 않는다. 소금 땅 — 들나귀가 성읍의 소음을 등지고 초장 언

덕에서 푸른 것을 찾는다. 골짜기 — 들소가 이랑 앞에서 고개를 돌린다. 줄도 외양간도 그를 잡지 못한다. 모

래밭 — 타조가 알들을 무심히 지나치다가, 몸을 떨쳐 달리기 시작하면 기마가 우스워진다. 전쟁터 — 갈기가

흩날리고 나팔이 울 때마다 말이 힝힝 울며 칼날 사이로 뛰어든다. 굉음이 뚝 끊긴다. 화면이 수직으로 솟는다

— 매가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독수리가 낭떠러지 둥지에서 멀리 본다. 새끼들이 피를 빤다. 낮은 내레이션

—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높은 곳의 정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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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비웃는 피조물들 — 쓸모 바깥의 갤러리"

초벌 부제: "산 염소의 은밀한 출산에서 독수리의 높은 둥지까지, 인간이 길들이지 못한 일곱 피조물을 '네

가 아느냐'의 질문으로 순례하며, 까닭 없는 기쁨의 경제를 보이는 여호와 1차 응답의 둘째 걸음"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5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sachaq 사다리 + 일곱 피조물 갤러리 + 질문 동사 변주 + rem/rimu ANE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타조의 '지혜 없음'(17절)을 섭리 교리나 신정론의 결론으로 확장하지 않고, 본문 서술의 순서(모자람 → 질

주의 자랑) 관찰로만 둠.

24:5 들나귀와 39:5 들나귀의 시선 차이를 '욥에 대한 교정'으로 단정하지 않고 병치 관찰로 보존.

30절의 피·시체를 죽음 신학이나 종말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독수리 생태 묘사로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39장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산 염소의 출산(yael, 1~4절)에서 출발해, 들나귀의 자유

(pere·chofshi, 5~8절), 들소의 거절(rem, 9~12절), 타조의 명랑한 역설(renanim, 13~18절), 군마의 전장 기쁨

(sus, 19~25절), 매와 독수리의 높은 비행(nets·nesher, 26~30절)까지 — 인간이 길들이지 못한 일곱 피조물을

'네가 아느냐'의 질문으로 순례시키는, 여호와 1차 응답의 둘째 걸음이자 40:4 욥의 첫 대답("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직전의 마지막 전시실이다.

한 문단: 카메라가 새벽의 바위 틈으로 들어간다 — 아무도 본 적 없는 출산, 빈 들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새

끼. 소금 땅에서 들나귀가 성읍의 소음을 비웃고, 골짜기에서 들소가 이랑을 거절한다. 모래밭의 타조는 알을

버려두고도 명랑하고, 달리면 기마를 우습게 여긴다. 전쟁터의 말은 두려움을 비웃으며 나팔 소리에 힝힝 운

다. 그리고 굉음이 끊기고 화면이 솟아오른다 — 매가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독수리가 낭떠러지 둥지에서 멀

리 본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서른 절 동안 욥의 고난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다만

그의 눈이 옮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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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일곱 처소(바위 틈·소금 땅·골짜기·모래밭·전장·공중) — 전부 인간 거주지 바깥. 인간의 도구는 전부

거절당하는 소품.

2 첫 느낌·분위기 아득한 질문에서 가까운 질문으로. 타조 단락의 유머. sachaq 3회의 명랑함이 바탕 정서. 견학 인솔의

속도.

3 시작과 끝 출산(1절)에서 시체(30절)까지 — 양끝에 '새끼'. 의문형의 폭포가 마지막 평서 단언으로 가라앉음.

4 등장인물·사상 여호와 발화, 욥은 '네가'로만 존재. 동물 주연·인간 배경의 역전. 쓸모의 경제 바깥의 선별 기준.

5 장면 컷 여섯 컷(산 염소/들나귀/들소/타조/말/매·독수리). 뒤로 갈수록 분량·명랑함 증가, 마지막 컷에서 시선

역전.

6 의문·발견·정보 sachaq의 사다리(도시→탈것→공포). 38:4 '어디 있었느냐'에서 39:1 '아느냐'로 하강. 24:5·30:29 어휘의

재호명.

7 동영상 바위 틈의 출산 → 들·골짜기·모래밭·전장 → 수직 상승 → 독수리의 먼 눈, 높은 곳의 정지 화면.

8 초벌 제목·부제 "비웃는 피조물들 — 쓸모 바깥의 갤러리"

9 기도·내면 내가 세지 않은 것들을 세고 계셨다는 것 — 거기까지만 아뢰고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쓸모 바깥의 선별: 일곱 동물 가운데 여섯은 인간에게 무용하고, 군마 하나만 인간 곁에서 일하되

길들임을 넘는 힘으로 그려진다. 밭을 갈지 않고 곡식을 나르지 않는 것들을 골라 자랑하듯 보여 주는 이 갤

러리는, 행위와 보응의 회계로 진행되어 온 3~31장의 논쟁 전체를 다른 빛 아래 세운다 — 창조주의 기쁨은

피조물의 유용성에 매이지 않는다.

2. 결 2 — sachaq, 비웃음의 사다리: '비웃다·뛰놀다'라는 한 동사가 세 번 움직인다. 들나귀는 인간의 도시를

(7절), 타조는 인간이 탄 말을(18절), 말은 인간의 공포를(22절) 비웃는다. 인간이 세운 것, 부리는 것, 느끼는

것이 차례로 짐승들의 웃음 아래 상대화되는 상승 배열 — 고난의 책 한복판에 웃음의 어휘가 들어와 있다.

3. 결 3 — 욥의 어휘를 되받는 재호명: 욥이 24:5에서 빈민의 그림으로 썼던 들나귀(pere)가 39:5에서 자유

(chofshi)의 표본으로, 30:29에서 자조의 그림으로 썼던 타조가 39:13에서 명랑한 작품으로 다시 호명된다. 욥

의 입에서 나왔던 단어들이 폭풍 속에서 다른 방향으로 발화된다 — 같은 피조물, 다른 시선. 그 간격이 응답

의 방식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24:5 — 들나귀를 빈민의 비유로 쓴 욥의 발화. 39:5의 재호명과 짝.

욥 30:29 — "타조의 벗" — 욥의 자조가 39:13~18의 명랑한 초상과 짝.

욥 38:1-41 — 1차 응답 전반부. 우주·기상의 질문이 39장의 생물 질문으로 이어지는 한 연설.

욥 40:4-5 —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 이 갤러리가 데려가는 첫 대답.

시 104:10-30 — 피조물 각자에게 처소와 때를 주시는 창조 시. yael(104:18)과 sachaq(104:26) 어휘 공유.

잠 30:18-31 — 기이한 것들의 목록 — 동물 목록으로 경이를 말하는 지혜 전통.

마 6:26 —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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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절에서 시작한다 — 본 적 없는 출산을 헤아려 본다. 내가 모르는 데서 일어나 온 일들의 목록.

멈춤 1: 9~12절에서 멈춘다 — 네 외양간, 네 이랑, 네 타작 마당. 내 소유 목록을 따라 읽다가, 그 목록에 들

어오지 않는 것 앞에 선다.

멈춤 2: 17~18절에서 멈춘다 — 지혜를 받지 못한 새가 달리며 기뻐한다. 모자람과 명랑함이 한 몸에 있는

그림.

끝: 29절에서 멈춘다 — "그 눈이 멀리 봄이며." 내 눈은 지금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x] 출산(1절)↔시체(30절) 생명 순환의 양끝 구도

[x] 일곱 피조물 갤러리와 여섯 컷 분절 완결

[x] sachaq 3회 사다리 배열

[x] 질문 동사 변주와 타조 단락의 형식 예외

[x] 24:5·30:29 재호명과 40:4 직전 배치의 호응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과 항변(3~31장), 엘리후(32~37

장), 폭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으로 움직이는데, 39장은 넷째 국면의 둘째 걸음이다. 38장

이 우주와 기상으로 '네가 어디 있었느냐'를 물었다면, 39장은 들짐승의 산달과 처소로 '네가 아느냐'를 묻는다

— 질문이 별에서 짐승으로, 기원에서 생명으로 내려오며 욥에게 점점 가까워진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39

장은 '들음에서 봄으로'라는 책 전체의 이동에서 봄의 훈련장에 해당한다. 자기 고난만 보이던 눈이 피조 세계

의 넓이로 끌려 나가고, 그 끝에서 욥의 입이 처음으로 닫힌다(40:4). 쓸모와 인과의 장부 바깥에서 기뻐하시

는 창조주의 시야 — 이 시야가 까닭을 설명하지 않은 채 까닭의 경제 자체를 상대화하며, 42:5의 '봄'을 예비

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주의 질문에서 생명의 질문으로(38:4 → 39:1) / 인과의 회계에서 까닭 없는 기쁨의 경제로 / 길들인 소유 목

록(외양간·이랑·타작 마당)에서 길들지 않는 자유(chofshi)로 / 자기 고난의 우물에서 독수리의 먼 시야(39:29)

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39장은 '왜 나에게'라는 질문을 쥔 사람을 들과 골짜기와 공중으로 데리고 다니다가, 마지

막에 가장 높은 눈 곁에 세우는 운동이다. 설명은 한 줄도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보이는 것의 범위가 달라진

다 — 그리고 보이는 범위가 달라진 사람은 같은 질문을 같은 방식으로 쥘 수 없게 된다. 이 벡터가 40:4의 가

려진 입과 42:5의 열린 눈으로 이어진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동물 박물지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가치의 셈법이 교체되고 있다. 욥과 친구들의 긴 논쟁은 처음

부터 끝까지 인과의 회계였다 — 행위와 보응, 의와 복, 죄와 재난. 39장의 피조물들은 그 장부 어디에도 기재

되지 않는다. 아무에게도 봉사하지 않는데 처소를 받고, 지혜가 없는데 달리게 되며, 씨 뿌리지 않는데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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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조주는 이 무용한 것들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자랑하신다 — 타조의 모자람조차 변명 없이 서술된 뒤 질

주의 기쁨으로 닫힌다(39:17~18).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유용성의 신이 아니라 기쁨의 창조주다. 그리고 이

그림은 욥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함의를 품는다 — 욥의 경건이 복의 대가가 아니어야 했듯(1:9의 chinnam),

욥의 가치도 쓸모의 증명에 매이지 않는다. 본문은 이 함의를 발화하지 않는다. 다만 들나귀와 타조를 보여 줄

뿐이다. 말해 주지 않고 보여 주는 것 — 그것이 폭풍 응답의 문법이며, 침묵 속의 신실하심이라는 책의 심장

이 여기서도 뛰고 있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나는 내게 봉사하지 않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가 — 그리고 내 가치가 내 쓸모의 증명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

을, 소금 땅에도 처소를 두시는 분 앞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들소를 길들여 보라고도, 타조를 이해해 보라고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내 외양간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의 목록 앞에 세운다 — 내 계획에 봉사하지 않는 시간, 내 셈법

에 잡히지 않는 사람, 황무지로만 보이던 구간. 그 목록을 창조주는 자기 기쁨의 갤러리로 걸어 두셨다. 39장

은 그 전시실을 통과시킨 뒤 아무 결론도 강요하지 않고, 다만 멀리 보는 눈 하나를 마지막 그림으로 남긴다.

시야가 넓어진 사람의 다음 말은 변론이 아니라 침묵이 된다(40:4) — 그 침묵으로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마디: 갤러리가 잠시 멈추고 여호와께서 욥을 직접 부르신다 — "트집 잡는 자가 전

능자와 다투겠느냐"(40:2). 손으로 입을 가리는 첫 대답, 그리고 베헤못이 온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chofshi — 자유롭게.

미해결 질문

욥기 3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일곱 동물이 전부 '인간에게 봉사하지 않는' 피조물로 선별된 것은 어떤 효과를 겨냥하는가?

밭을 갈지 않고 곡식을 나르지 않는 것들만 모은 갤러리 — 선별의 기준 자체가 응답의 일부인지, 본문은

명시하지 않는다. 보존.

Q2.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39:17) — 창조주가 자기 피조물의 모자람을 자기 설계로 말씀하

시는 이 발화를 어디에 둘 것인가?

변명도 사과도 아닌 어조로 모자람을 서술하고 곧바로 질주의 자랑(18절)으로 닫는 순서. 부조리해 보이는

것조차 작품이라는 함의인지, 미해결. 보존.

Q3. 욥이 24:5에서 빈민의 그림으로 쓴 들나귀를 39:5에서 자유의 그림으로 되받으시는 것은 교정인가, 보완

인가, 무관한 병치인가?

같은 단어 pere의 재호명 — 욥의 어휘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표시인지 본문은 밝히지 않는다. 보존.

Q4. 일곱 가운데 말(19~25절)만 인간 곁에서 일하는 동물인데, 군마가 이 갤러리에 포함된 기준은 무엇인가?

길들여진 짐승이되 묘사의 초점은 길들임 너머의 힘과 기쁨 — 포함의 기준이 '소유 불가'가 아니라 '설명

불가'일 가능성. 미해결. 보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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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위로가 기대되는 국면의 담화가 왜 피와 시체(39:30)로 닫히는가?

독수리 새끼가 피를 빠는 장면이 1차 응답 동물 갤러리의 마지막 그림이다. 죽음까지 포함한 생태 전체를

보여 주려는 배열인지, 판정하지 않는다. 보존.

Q6. 39장 전체에 욥의 이름도 고난의 언급도 0회 — 응답이 정작 질문자의 사정을 다루지 않는 이 침묵은 무

엇인가?

'왜 나에게'라는 질문에 들짐승의 산달로 답하시는 간격 — 회피인지 더 깊은 응답인지, 관찰 단계에서는

판단을 멈춘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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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40장

JOB-040  ·  시가서  ·  히브리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40:2)의 부름에 욥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나는 비천하

오니(qalloti)"라고 내놓은 첫 대답(40:4-5) 위로, 폭풍우가 다시 열리며 "네가 내 공의(mishpat)

를 부인하려느냐"(40:8)의 질문과 통치의 도전(40:10-14)이 내려오고, 소 같이 풀을 먹는 베헤

못 —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40:15) — 이 첫 전시물로 세워지는 2차 응

답의 개막.

관찰된 사실

욥기 4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세 무대: 법정의 휴정 같은 첫 문답(1~5절) — 폭풍우(se'arah) 속 2차 개막(6~14절) — 산기슭·갈대숲·늪·요

단 물가(15~24절).

무대 장치 반복: 40:6-7은 38:1-3과 같은 도입 — "폭풍우 가운데에서 …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 대답할

지니라."

소품(전반): 입을 가리는 손(4절), 허리띠(7절), 위엄·존귀·영광·영화의 옷(10절), 진토와 은밀한 곳(13절),

오른손(14절).

소품(후반): 풀, 백향목 같은 꼬리, 놋관 같은 뼈, 쇠막대기 같은 뼈대, 연 잎, 갈대(qaneh) 그늘, 시내 버들,

요단 강물, 갈고리(24절).

소재: 소송(rov)·공의(mishpat)·가벼움(qalloti)·천둥·통치·으뜸(reshit darke El)·동료 피조물("너와 함께 지었

다")·태연함.

어휘 토양의 분리: 전반부는 법정·왕좌의 어휘, 후반부는 짐승·물가의 어휘.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4~5절의 짧은 말 — 패배의 어조라기보다 무엇을 본 사람이 말수를 줄이는 어조. 항복인지 보류인지 판별

되지 않음.

세 속도: 정지화면 같은 첫 문답(1~5) — 명령형이 몰아치는 질주(6~14) — 풀 뜯는 짐승의 느린 관찰

(15~24).

책망(8절) 뒤에 늪의 평화(15절~)가 온다는 의외의 배치. 물살의 요동과 짐승의 고요가 23절 한 절에 공존.

질문으로 열려(2절) 질문으로 닫히는(24절) 공기 — 가운데 욥의 대답은 '대답하지 않겠다는 대답'.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 '또'가 38~39장의 연속임을 표시.

24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꿸 수 있겠느냐" — 답

없는 질문으로 닫힘.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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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은 매듭이 아니라 이음새 — 잡을 수 없는 짐승 주제가 41장 리워야단으로 직결.

시선의 전환: 1~14절은 2인칭(네가)으로 욥을 향하고, 15~24절은 3인칭(그것)으로 베헤못을 향함 — 추궁

에서 관람으로.

5절의 닫힌 셈("한 번 … 두 번 … 다시는 더")과 24절의 셈할 수 없는 질문이 양 끝에서 호응.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여호와(1·2·6절 이하 발화), 욥(3~5절 단 세 절 발화), 베헤못(대사 없는 제3의 출연자 — 열 절 분량),

교만한 자·악인(10~13절 가상 통치 무대 안에서만 호명됨).

상황: 법정 구도의 역전 — 욥이 요구한 변론(9:3; 13:22)이 실제로 열리자 욥은 자기 예고대로 대답하지 못

함. 2절 rov는 욥이 원하던 소송 절차의 어휘.

사상: 40:8 — 1차 응답(창조)에서 2차 응답(공의 mishpat)으로. '내 의가 서려면 하나님이 그르셔야 한다'는

양자택일 자체가 심문대에 오름.

욥의 첫 대답(4~5절)은 침묵이지 아직 회개가 아님 — "무엇이라 대답하리이까"이지 "내가 잘못했습니

다"가 아님. 42:6과의 간격이 관찰됨.

10~14절: 통치의 도전 — 위엄·존귀·영광·영화의 옷 + 악인 심판의 실무 + 조건부 인정("그리하면 네 오른

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40:15 —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괴물 같은 짐승과 욥이 같은 창조주의 작품으로 나

란히 놓이는 동료 피조물 선언.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5절): 첫 문답 — rov의 호명과 손으로 입을 가린 욥. "나는 비천하오니(qalloti)."

컷 2 (6~14절): 폭풍우 속 2차 개막 — 같은 도입(38:3=40:7), mishpat의 질문(8절), 천둥 비교(9절), 통치의

도전(10~14절). 내부 사다리: 법정 질문 → 능력 질문 → 실행 도전 → 판정 약속.

컷 3 (15~24절): 베헤못 전시 — 동료 피조물 선언(15절), 쇠·놋의 골격(16~18절), 으뜸 선언(19절), 산·늪의

서식(20~22절), 요단에도 태연(23절), 갈고리 질문(24절).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rov(רִיב 계열) — 소송·다툼. 2절. 욥기 법정 모티프의 핵심 어휘.

qalloti(קַלֹּתִי) — '나는 비천하오니', 어근 qalal(가볍다) — 직역의 결은 "나는 가볍습니다". 4절.

mishpat(מְִ��תָּט) — 공의·판결. 8절. 욥이 책 내내 요구해 온 단어(23:4 등).

gever(ֶ�בֶר) — 대장부. 7절(=38:3). / se'arah(ה רתָּ .폭풍우. 6절(=38:1) — (סְעתָּ

ga'on(תָּאוֹן�) — 위엄, hod·hadar(ר דתָּ .영광·영화. 10절. 시 104:1의 하나님 옷 어휘와 호응 — (הוֹד·התָּ

behemoth(ְ�הֵמוֹת) — behemah의 강조 복수형, 단수 동사로 받음 — '짐승 중의 짐승'. 15절.

reshit darke El(רֵאִ�ית ַ�רְכֵי־אֵל) — '하나님 길들의 으뜸·시작'. 19절. 잠 8:22 reshit darko와 문구 호응.

qaneh(ֶנה .요단, 이 장의 유일한 구체 지명. 23절 — (ירְֵַ�ן)갈대. 21절. / yarden — (קתָּ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두 응답의 병행 구조: 38:1-3 ↔ 40:6-7 같은 도입. 1차의 첫 질문은 창조("네가 어디 있었느냐" 38:4), 2차의

첫 질문은 공의("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40:8).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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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 회귀: 21:5(욥이 친구들에게 요구) → 29:9(귀족들이 욥 앞에서 행함) → 40:4(욥이 하나님 앞에서 행

함) — 한 동작이 주인을 바꾸며 세 번.

수의 격언 형식: "한 번 … 두 번"(40:5) — 점층 수사로 발언의 종결을 선언.

컷 2의 논리 사다리: 법정(8) → 능력(9) → 실행(10~13) → 판정(14).

2절(질문) ↔ 24절(질문)의 수미 구도, 가운데 '대답하지 않겠다는 대답'(4~5절).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이집트 무덤 부조·왕실 의례의 하마 사냥 도상(작살로 코·머리 겨냥) — 40:24의 질문은 그 도상을 뒤집는

결 — 배경.

나일의 하마는 혼돈 세력과 연결되어 사냥이 질서 회복의 상징으로 기능하기도 함 — 배경.

베헤못의 정체: 하마·물소·코끼리·신화적 괴수 등 제안이 갈리며 본문은 확정하지 않음 — 미해결, 배경.

후대 유대 문헌(에녹1서 60장, 에스라4서 6:49-52, 바바 바트라 74b)의 베헤못·리워야단 짝 모티프 — 본문

확정 아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40 ↔ 욥 38:1-3 (같은 도입의 반복 — 두 응답의 병행)

욥 40 ↔ 욥 21:5; 29:9 (손으로 입을 가리는 동작의 회귀)

욥 40 ↔ 욥 42:1-6 (둘째 대답 — 침묵에서 회개와 봄으로)

욥 40 ↔ 욥 9:3; 13:22 (법정 요구의 역전 — 부르심이 오자 대답하지 못함)

욥 40 ↔ 시 104:1 (존귀와 권위를 옷 입으신 하나님 — hod·hadar)

욥 40 ↔ 잠 8:22 (reshit darko — '그 길의 시작' 문구 호응)

욥 40 ↔ 욥 41장 (리워야단 — 갈고리 질문의 연장, 둘째 전시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폭풍의 끝머리.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욥의 입술이 움직이려다 멈추고, 손이 올라와 입을 덮

는다.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람이 다시 일어난다 — 같은 음성, 같은 문

장.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천둥이 화면을 가로지르고 보이지 않는 옷장이 열린다 — 위엄, 존귀, 영

광, 영화. 명령형이 북소리처럼 몰아친다 — 낮추라, 짓밟으라, 묻으라. 그리고 정적. 카메라가 산기슭 아래 늪

으로 내려간다. 거대한 등이 물 위로 드러나고, 소처럼 풀을 뜯는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

라." 연 잎 그늘, 시내 버들, 요단의 소용돌이 — 그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카메라가 그 뜬 눈에 멈춘다.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꿸 수 있겠느냐." 물소리만 남고, 화면은 다음 짐승을 예감하며 어두워진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입을 가린 손, 풀을 먹는 으뜸 — 공의의 질문 앞에서"

초벌 부제: "트집 잡는 자의 소송이 손으로 가린 입 앞에서 멈추고, 폭풍우가 다시 열려 '네가 내 공의를 부

인하려느냐'의 질문과 통치의 도전을 지나, 같은 창조주의 으뜸 작품 베헤못 앞에 욥을 세우는 2차 응답의

개막"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1개 기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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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두 응답 병행 도입 + 손의 회귀 + 하마 사냥 도상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40:4-5의 침묵을 '회개의 모범'이나 '겸손의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42:6과 구분되는 본문 내 단계로만

둠.

베헤못의 정체(하마·물소·신화적 괴수)를 확정하거나 사탄·악의 세력 상징으로 교리화하지 않고 미해결로

보존.

40:10-14의 통치 도전을 신정론의 결론(하나님의 통치 변호 논증)으로 봉합하지 않고, 본문이 던진 도전의

형태 관찰로만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40장은 "트집 잡는 자(rov)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40:2)의 호명에 욥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나는 비천하오니(qalloti) …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40:4-5)라는 첫 대답을 내놓은 뒤, 폭풍우

가 다시 열려(40:6-7, 38:1-3과 같은 도입) "네가 내 공의(mishpat)를 부인하려느냐"(40:8)의 질문과 위엄·존귀·

영광·영화의 옷을 입고 악인을 직접 다스려 보라는 통치의 도전(40:10-14)이 내려오고, "내가 너를 지은 것 같

이 그것도 지었느니라"(40:15)라는 선언과 함께 소 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의 으뜸

(reshit darke El) — 이 첫 전시물로 세워진 채,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꿸 수 있겠느냐"(40:24)라는 답 없는 질

문으로 41장을 향해 열리는 2차 응답의 개막이다.

한 문단: 폭풍의 언저리에서 짧은 호명이 떨어진다 — 소송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서른아홉 장 동안

변론을 요구해 온 사람의 손이 올라와 자기 입을 덮는다. 한 번 말하였사온즉, 두 번 말하였사온즉 — 더는 하

지 않겠나이다. 그 침묵 위로 바람이 다시 일어나고, 같은 문장이 돌아온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옷장이 열리고 — 위엄, 존귀, 영광, 영화 — 악인을 낮추고 묻는 통치의 실무가 도전

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카메라가 늪으로 내려간다. 놋관 같은 뼈를 가진 짐승이 소처럼 풀을 뜯고, 요단이 쏟

아져 들어와도 태연하다. 너와 함께 지었다. 누가 그 코를 꿰겠느냐 — 물음만 남긴 채 장이 다음 짐승 쪽으로

기운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

품·소재

법정 — 폭풍 — 늪의 세 무대. 입을 가리는 손, 위엄의 옷장, 놋관 같은 뼈와 연 잎 그늘. 전반부는 법정·왕

좌의 어휘, 후반부는 짐승·물가의 어휘.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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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분위

기

항복인지 보류인지 모를 짧은 말. 정지 — 질주 — 느린 관찰의 세 속도. 책망 뒤에 오는 늪의 평화.

3 시작과 끝 "또 일러 말씀하시되"(1절)에서 답 없는 갈고리 질문(24절)으로 — 매듭이 아니라 41장으로 기우는 이음

새. 2인칭 추궁에서 3인칭 관람으로 시선 전환.

4 등장인물·사

상

여호와·욥·말 없는 베헤못(열 절 분량). mishpat — 양자택일('내 의가 서려면 하나님이 그르셔야 한다')의

해체가 중심 사상. 침묵≠회개의 두 단계.

5 장면 컷 첫 문답(1~5)/2차 개막과 통치 도전(6~14)/베헤못 전시(15~24) 3컷. 컷 2 내부의 논리 사다리: 법정 → 능력

→ 실행 → 판정.

6 의문·발견·정

보

38:1-3=40:6-7 병행 도입. 손의 회귀(21:5 → 29:9 → 40:4). 베헤못 정체 미해결. 이집트 하마 사냥 도상을

뒤집는 24절.

7 동영상 입을 가리는 손 → 다시 열린 폭풍 → 옷장과 북소리 → 늪가의 태연한 눈 → 답 없는 질문, 어두워짐.

8 초벌 제목·부

제

"입을 가린 손, 풀을 먹는 으뜸 — 공의의 질문 앞에서"

9 기도·내면 세우고 싶은 의와 주를 향해 기울었던 말들을 본다. 입을 가리는 데까지만 간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침묵과 회개의 두 단계: 40:4-5의 첫 대답은 말의 중단이지 말의 철회가 아니다. "무엇이라 대답하리

이까"와 42:6의 "회개하나이다" 사이에는 2차 응답 전체(40:6~41:34)가 놓여 있다. 욥기는 침묵을 종착으로 받

지 않고, 침묵한 사람을 베헤못과 리워야단 앞으로 데려간 다음에야 봄(42:5)에 이르게 한다.

2. 결 2 — mishpat, 요구에서 질문으로: 공의는 욥이 책 내내 요구해 온 단어다(13:22; 23:4). 40:8에서 하나님

은 그 단어를 집어 들고 방향을 바꾸신다 — 네가 내 mishpat를 부인하려느냐. 그리고 10~14절에서 그 단어의

무게를 옷과 업무로 번역해 내놓으신다. 욥의 정의 요구는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 통치의 실무라는 저울 위에

올려진다.

3. 결 3 — 동료 피조물의 전시: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40:15). 잡을 수 없는 짐승과 고

난당한 사람이 같은 손의 작품으로 나란히 놓인다. 길들여지지 않는 것의 존재가 통치의 실패가 아니라 창조

의 으뜸 작품일 수 있다는 그림 — 욥의 사건을 다루지 않으면서 욥의 시선을 옮기는, 2차 응답 특유의 우회가

여기서 시작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38:1-3 — 같은 도입의 1차 응답. 창조(1차)에서 공의(2차)로 주제가 옮겨 가는 병행 구조.

욥 21:5; 29:9 — 손으로 입을 가리는 동작의 앞선 두 등장. 40:4에서 욥 자신의 동작으로 회귀.

욥 42:1-6 — 둘째 대답.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40장의 침묵이 가

닿을 다음 단계.

욥 9:3; 13:22 —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의 자기 예고와 변론 요구 — 40장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법정 구도의 역전.

시 104:1 —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 40:10의 hod·hadar가 하나님의 옷 어휘임을 비추는 거울.

잠 8:22 —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reshit darko) — 40:19

의 으뜸 문구와 호응.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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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절에서 시작한다 — 트집 잡는 자. 내 변론들이 어느새 소송이 되어 있었음을 천천히 인정한다.

멈춤 1: 4절에서 멈춘다 — 손으로 입을 가림. 남에게 시켰던 동작을 내가 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헤아

려 본다.

멈춤 2: 8절에서 멈춘다 —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 안의 양자택일이 들켜 버린 기분

으로 머문다.

끝: 15절에서 멈춘다 —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잡을 수 없는 것 곁에 나란히 세워진

채로, 24절의 물음을 들고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F · 자족성 점검

[x] 1절 "또"와 24절 답 없는 질문 — 연속과 개방의 골격

[x] 38:1-3=40:6-7 병행 도입 확인

[x] 침묵(40:4-5)과 회개(42:6)의 두 단계 구분

[x] mishpat 질문(8절)과 통치 도전(10~14절)의 연결 사다리

[x] 베헤못 전시(15~24절)와 동료 피조물 선언의 위치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과 항변(3~31장), 엘리후(32~37

장), 폭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으로 움직이는데, 40장은 넷째 국면의 한가운데 놓인 경첩

이다. 1차 응답이 욥의 첫 대답(입을 가린 침묵)을 받아 내고, 2차 응답이 공의의 질문(40:8)으로 개막하는 이

음매 — 들음에서 봄으로 가는 길에서 입이 먼저 닫히는 구간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창조(1차)에서 공의

(2차)로 옮겨 가는 이 진행은 '세계를 지으신 분'과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한 분이심을 한 권 안에서 잇는

통로이고, 통치의 무게를 옷과 업무로 보여 주는 40:10-14는 의인의 정의 요구가 끝내 어디에서 응답될 것인

가라는 질문을 정경의 더 먼 곳 — 공의가 친히 짊어지는 형상 — 을 향해 열어 둔다. 베헤못은 그 무게를 눈에

보이는 형체로 보여 주는 첫 전시물이며, 40장이 발행한 '잡을 수 없음'의 질문(40:24)은 41장의 리워야단에서

갑절로 커진 다음에야 42장의 봄에 길을 내준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송의 언어(rov)에서 입을 가린 손(40:4)으로 / 창조의 질문(38장)에서 공의의 질문(40:8 mishpat)으로 / 추궁

의 마주 봄(1~14절 2인칭)에서 베헤못을 같이 보는 동행(15~24절 3인칭)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40장은 '말로 이기려는 변론'을 '바라보는 침묵'으로 옮기는 운동이다. 다만 이 침묵은 도

착이 아니라 통과다 — 하나님은 침묵을 받으시고도 말씀을 멈추지 않으시고(40:6의 재개막), 욥의 시선을 자

기 사건에서 떼어 창조의 전시장으로 돌리신다. 40장의 벡터는 4~5절의 닫힌 입이 42:5의 열린 눈으로 바뀌기

까지의 긴 운동에서, 방향이 꺾이는 첫 모퉁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책망과 짐승 묘사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욥의 의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 욥의 양자택일이 해체되

는 일이 진행된다. 40:8은 '너는 그르다'가 아니라 '내가 그르다 해야만 네가 옳아지느냐'라는 물음이고, 이 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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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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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욥을 패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욥이 갇힌 법정 프레임 자체를 들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통치의 도전

(40:10-14)은 조롱이 아니라 저울이다 — 악이 즉각 처리되는 세계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그 세계의 운영 비용

을 보여 주고, 그 옷의 무게를 재어 보게 한다. 그리고 베헤못 —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

라"(40:15). 길들여지지 않는 피조물을 창조의 으뜸 작품으로 전시하시는 하나님은, 세계의 잡히지 않는 부분

이 통치의 구멍이 아니라 통치의 작품일 수 있음을 욥의 사건에 대한 한마디 설명도 없이 보여 주신다. 까닭

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 그러나 까닭을 묻던 사람이 서 있는 무대가 법정에서 전시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는 것, 그것이 40장의 깊은 물길이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내 의가 서려면 누군가 — 끝내는 하나님이 — 그르셔야 한다는 양자택일이 내 안에도 있는가. 답을 다 듣기

전에, 손으로 입을 가릴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욥만큼 따져 보았느냐고 묻지 않는다. 다만 변론이 길어질

수록 어느새 소송이 되어 가는 말의 기울기를 보여 주고, 그 기울기 끝에서 한 사람이 자기 입을 가리는 동작

을 보여 준다. 침묵은 아직 회개가 아니어도 된다 — 40장은 그 중간 단계를 허락하는 장이다. 풀을 뜯는 거대

한 짐승 곁에 나란히 세워진 채, "너와 함께 지었다"라는 한마디를 들고 머무는 것. 그 동료 피조물의 감각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갈고리 질문(40:24)은 닫히지 않았다 — 전시는 바다로 내려가, 두려움 없이 지

음 받은 왕 리워야단(41장)에서 갑절로 커진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qalloti — 나는 가볍습니다.

미해결 질문

욥기 4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욥의 첫 대답(40:4-5)은 굴복인가, 경외인가, 아직 다 내려놓지 못한 보류인가?

"무엇이라 대답하리이까"는 말의 철회가 아니라 말의 중단이다. 42:6의 회개와 구분되는 이 침묵의 정체는

미해결. 보존.

Q2. 욥은 실제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 했는가(40:8)?

욥의 항변들(예: 9:22-24; 27:2)과 8절의 질문 사이의 거리 — 질문이 욥의 말을 그대로 겨눈 것인지, 말이

기울어 간 방향을 겨눈 것인지 본문은 판정하지 않는다. 보존.

Q3. 40:10-14의 통치 도전은 반어인가, 욥의 정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 되돌려 준 것인가?

불가능을 드러내는 수사인지, '네가 원한 세계의 운영 비용'을 보여 주는 초대인지 — 어조의 판별은 미해

결. 보존.

Q4. 베헤못은 무엇인가 — 하마, 물소, 신화적 괴수, 혹은 그 무엇도 아닌 것?

16~24절의 묘사는 실재 동물의 결과 과장된 결이 겹쳐 있다. 정체 확정은 본문이 하지 않는 일. 미해결로

보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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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40:15)는 욥에게 무엇을 하려는 선언인가?

잡을 수 없는 짐승과 고난당한 사람이 같은 손의 작품으로 나란히 놓일 때 일어나는 일 — 위로인지, 축소

인지, 다른 무엇인지. 보존.

Q6.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40:19)는 무슨 뜻인가?

만드신 분만이 칼을 댈 수 있다는 결, 으뜸 작품을 향한 다른 결, LXX의 전혀 다른 번역('천사들의 놀이')

— 난해 구절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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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41장

JOB-041  ·  시가서  ·  히브리어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41:1)의 불가능 질문 연쇄가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41:10-11)로 비약하고, 길들일 수 없

는 괴수가 창조주의 자랑(41:12)이 되어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41:34)으로 닫히

는 — 폭풍 속 두 번째 응답의 마지막 전시물.

관찰된 사실

욥기 4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이동: 물가 낚시터(1~2) → 법정·안마당·시장·무기고(3~7) → 괴수의 몸(12~24) → 전장(25~29) → 깊

은 바다(30~32) → 내려다보는 높이(33~34).

소품(인간 도구): 낚시(chakkah), 노끈, 갈대 줄(agmon), 갈고리(choach), 창, 작살, 칼, 투창, 화살, 물맷돌, 몽

둥이 — 전부 무력화됨.

소품(괴수의 몸): 둥근 이빨, 봉인된 비늘, 재채기의 빛, 새벽의 눈꺼풀 같은 눈, 횃불·불꽃·연기·숯불, 목덜

미, 맷돌 아래짝 같은 가슴, 배 아래 토기 조각, 도리깨 흔적, 끓는 깊은 물, 백발의 물줄기.

형식 소재: 1~14절 의문문 연쇄("네가 ~할 수 있겠느냐" → "누가 ~하겠느냐") / 15절 이후 묘사·감탄으로

전환.

소재: 간청·부드러운 말·계약(berit)·종·새 놀이(sachaq)·거래, 담대함·대항·갚음, 자랑(gaavah)·두려움 없음

(livli chat)·왕(melek)·교만한 자들(bene shachats).

5절 — 괴수 묘사 한가운데 놓인 새장과 놀이의 언어. 낙차가 가장 큰 소품 배치.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놀리는 듯한 질문 어조가 8절("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 보라")에서 서늘함으로 굳고, 10절의 1인칭 등장("누

가 내게")에서 차원이 바뀜.

12절 — 하나님이 괴수를 자랑하시는 데서 오는 이상한 안도: 가장 두려운 것조차 주인 있는 작품.

카메라 거리의 설계: 낚싯대(원경) → 이빨·비늘·눈꺼풀(극단적 근경) → 전장(원경) → 끓는 바다(부감) →

왕좌(앙시에서 부감으로).

감각의 중심은 열기 — 바다 짐승에 입혀진 불의 채색(18~21절), 바다가 기름병으로 줄어드는 반전(31절).

답이 정해진 의문문의 누적이 만드는 압박 — 38장부터 이어진 질문 공세의 마지막 파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34절: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2인칭 질문("네가")에서 3인칭 선언("그것은")으로 — 질문의 과녁이었던 욥이 마지막 문장에서 사라짐.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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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절은 욥기에서 여호와의 마지막 발화 — 직후 42:1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가 이어지는 배치.

33절 —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길들일 수 없음의 근거가 '지음 받음'으로 제시되며 닫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여호와(유일한 화자), 욥(침묵하는 청자), 리워야단(말 없는 주인공), 가상의 조연 — 여종들(5절)·장

사꾼과 상인(6절)·손을 얹는 자(8절)·잡으려는 자(9절)·달아나는 용사들(25절). 전원 실패자의 배역.

사상의 골격: 10~11절 하물며 논증 — 피조물 앞에 서지 못하는 자가 창조주께 대항하겠는가.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 채권·보상의 회계 구도 해

체.

11절과 1~2장의 거리: 하사탄의 '보상 가설'도, 욥의 법정 요구도 주고받음의 장부였으나 11절은 그 장부 자

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선언.

4절 berit — 언약 단어가 괴수와 맺을 수 없는 거래의 이름으로 사용됨. 길들임=계약이라는 구조의 노출.

12절 —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피조물 칭찬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시겠다는 결심. 욥의 까닭 질문에는 끝

까지 침묵하시는 선택과 대비.

26~29절 — 무기 목록의 환산: 쇠=지푸라기, 놋=썩은 나무, 물맷돌=겨. 인간 기술의 총목록이 추수 부스러

기 단위로 바뀜.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7절): 불가능한 포획의 질문 연쇄 — 사냥·법·가정·시장·전쟁의 다섯 영역이 차례로 시험되고 전부

탈락.

컷 2 (8~11절): 경고("손을 얹어 보라")와 비약("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컷 3 (12~24절): 몸의 해부 — 턱·이빨·비늘·눈·불·연기·목·가슴. 잠잠하지 않으리라는 선언이 서두.

컷 4 (25~32절): 전장과 바다 — 용사의 도주, 무기 무력화, 토기 조각과 도리깨 흔적, 끓는 깊은 물과 백발

의 물줄기.

컷 5 (33~34절): 즉위 선언 — 비할 것 없음, 두려움 없이 지음 받음, 교만한 자들 위의 왕.

시선의 축 전환: 컷 3은 괴수를 바라보는 묘사, 컷 4는 괴수가 세상에 일으키는 결과.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livyatan(ן .리워야단. '휘감다·뒤틀다' 계열 어근과 연결되는 이름. 1절 — (לִוְיתָּתתָּ

chakkah(חַ�תָּה) — 낚시. 1절. / agmon(אַגְמוֹן) — 갈대 줄. 2절. / choach(ַחוֹח) — 갈고리·가시. 2절.

berit(ְ�רִית) — 계약·언약. 4절. 괴수와의 불가능한 거래에 쓰인 언약 단어.

sachaq(חַק .놀다. 5절. 시 104:26에서 리워야단을 두고 같은 동사가 쓰임 — (שׂתָּ

afappei shachar(חַר .새벽의 눈꺼풀. 18절. 욥 3:9와 동일 표현 — (עַפְעֵַ�י־�תָּ

lappidim(לִַ�ידִים) — 횃불들. 19절. / gaavah(ַ�אֲותָּה) — 자랑·교만. 15절.

pelach tachtit(פֶלַח ַ�חְִ�ית) — 맷돌 아래짝. 24절. / chares(ׂחֶרֶש) — 토기 조각. 30절.

livli chat(ת ץ)왕 / bene shachats — (מֶלֶךְ)두려움 없이. 33절. / melek — (לִבְלִי־חתָּ חתָּ .교만한 자들. 34절 — (ְ�ניֵ־�תָּ

본문 구분: MT는 한글 41:1~8을 40:25~32로 두고 41장을 26절로 셈 — 배경.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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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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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질문 → 묘사 → 왕 선언의 3부 구성: 의문문 연쇄(1~14) — 몸의 찬가(15~32) — 즉위 선언(33~34).

10~11절의 하물며(a fortiori) 비약: 피조물에서 창조주로 — 41장 전체 논증의 경첩.

livyatan의 왕복: 3:8(욥의 저주 호출) ↔ 41:1(여호와의 자랑 전시). afappei shachar의 왕복: 3:9(보지 않기를

빈 새벽) ↔ 41:18(괴수의 눈에서 떠오르는 새벽).

26:13("날렵한 뱀을 무찌르시고")·시 74:14("머리를 깨뜨리시고")와의 대조 — 41장은 무찌르는 대신 칭찬

하는 유일한 결.

컷 1 내부의 다섯 영역 사다리: 사냥→법→가정→시장→전쟁 — 인간 문명의 점검표가 차례로 탈락.

gaavah(15절 비늘의 자랑)에서 bene shachats(34절 교만한 자들)까지 — 자랑·교만 단어밭의 수미 배치.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우가릿 바알 신화의 Lotan(ltn) — '도망하는 뱀, 뒤틀린 뱀, 일곱 머리'. 리워야단과 같은 어근 — 배경.

고대 근동의 혼돈 전투(Chaoskampf) 모티프 — 신이 바다 괴수를 무찔러 질서를 세우는 서사가 널리 퍼져

있었음 — 배경.

욥 41의 독자성: 신화의 적수가 전투 상대가 아니라 피조물이자 자랑거리로 재배치됨 — 혼돈이 신의 라이

벌이 아니라 갤러리에 걸림 — 배경.

악어 모델 읽기 — 비늘·물가·이빨과 호응하나 불을 뿜는 18~21절은 그 틀을 넘침 — 배경.

후대 랍비 전통(바바 바트라 74b 등)의 리워야단 잔치 — 본문 확정 아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41 ↔ 욥 3:8-9 (리워야단 호출·새벽의 눈꺼풀 — 같은 어휘의 왕복)

욥 41 ↔ 욥 26:13 (날렵한 뱀을 무찌르심 — 무찌름과 자랑의 대조)

욥 41 ↔ 욥 40:15-24 (베헤못 — 짝을 이루는 첫 전시물)

욥 41 ↔ 시 104:26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 놀이 동사의 호응)

욥 41 ↔ 시 74:14 (리워야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 전투 전승)

욥 41 ↔ 사 27:1 (날랜 뱀 리워야단 — 종말의 심판 대상)

욥 41 ↔ 욥 42:1-6 (욥의 항복과 고백 — 전시 직후의 배치)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물가의 낚싯대 하나. 노끈과 갈대 줄과 갈고리 — 인간의 작은 도구들이 스쳐 가고, 수면 아래로 거대한 그림

자가 지나간다. 계약 문서, 새장 곁의 웃음, 시장의 흥정, 창고의 작살이 전부 그 그림자 앞에서 굳는다. "네 손

을 그것에게 얹어 보라." 손이 머뭇거리다 거두어진다. 목소리가 높아진다 —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

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카메라가 수면을 뚫는다. 둥근 이빨, 봉인된 비늘, 재채기의 빛, 새

벽처럼 열리는 눈. 횃불과 연기와 숯불. 화면이 빠지면 전장 — 용사들이 달아나고 무기들이 지푸라기처럼 흩

어진다. 진흙 바닥의 도리깨 흔적, 솥처럼 끓는 깊은 바다, 백발 같은 물줄기. 마지막 — 모든 높은 것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폭풍의 목소리가 멎고, 정적 속에서 욥이 입을 연다. 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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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무찌르지 않고 자랑하시다 — 리워야단, 마지막 전시물"

초벌 부제: "낚시로 끌어낼 수 없고 계약으로 길들일 수 없는 괴수의 전시가 '누가 내게 대항하랴 온 천하

가 다 내 것이니라'로 비약하고, 교만한 자들 위의 왕 선언으로 여호와의 마지막 발화가 닫히는 — 욥의 항

복 직전에 놓인 괴수 찬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4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질문→묘사→왕 선언 3부 구성 + livyatan·afappei shachar 왕복 + 우가릿

Lotan 배경 + MT 장 구분)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리워야단을 사탄·악마의 표상으로 단정하는 교리 확장을 하지 않고, 악어·신화 괴수·악의 형상 세 갈래 읽

기를 모두 미해결로 보존.

41:11("온 천하가 다 내 것")을 보상 신학 비판의 결론으로 봉합하지 않고, 1~2장 하사탄 논쟁과의 거리 관

찰로만 둠.

무찌름(26:13·시 74:14)과 자랑(41:12)의 대조를 신정론 해답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본문 간 어긋남의 관찰

로 보존.

42장의 항복을 '올바른 신앙 자세'라는 적용 교훈으로 끌어오지 않고, 41장 직후라는 배치 사실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41장은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41:1)로 시작하는 불가능 질문 연쇄 —

포획·계약(berit)·놀이·거래·무기의 다섯 영역이 차례로 탈락하는 — 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

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41:10-11)의 하물며 논

증으로 비약시킨 뒤, 봉인된 비늘과 불·연기의 몸을 해부하듯 칭찬하고(41:12-24), 인간 무기의 총목록을 지푸

라기로 환산하며(41:26-29),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

라"(41:34)라는 여호와의 마지막 발화로 닫히는 — 폭풍 속 두 번째 응답의 절정이자 42장 항복 직전에 놓인

괴수 찬가다.

한 문단: 물가에 낚싯대 하나가 드리워져 있다. 노끈, 갈대 줄, 갈고리 — 인간의 작고 영리한 도구들이 차례로

시험되고, 계약서와 새장과 시장의 흥정과 창고의 작살까지 전부 수면 아래의 그림자 앞에서 굳는다. "네 손

• 

• 

• 

• 

• 

• 

• 

• 

• 

• 

• 

• 

• 

316



을 그것에게 얹어 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그때 목소리가 괴수를 지나 화자 자신에게로 솟는다

—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카메라가 물속으로 들어가 둥근 이빨과 봉인된 비늘과 새벽처럼 열

리는 눈과 횃불 같은 입김을 훑고, 빠져나오면 용사들이 달아나는 전장과 솥처럼 끓는 바다가 펼쳐진다. 마지

막 화면은 모든 높은 것 위의 시선 —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폭풍의 목소리가 여기서 멎고,

정적 속에서 욥이 입을 연다(42:1).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낚시터→법정·안마당·시장·무기고→괴수의 몸→전장→바다→왕좌의 무대 이동. 인간 도구와 괴수 몸

의 두 소품 묶음.

2 첫 느낌·분위기 놀림에서 서늘함으로(41:8), 1인칭의 돌출(41:10). 괴수를 자랑하시는 데서 오는 이상한 안도. 바다 짐

승에 입혀진 불.

3 시작과 끝 2인칭 질문(네가)에서 3인칭 즉위 선언(그것은)으로. 34절은 여호와의 마지막 발화 — 직후 42:1 욥의

대답.

4 등장인물·사상 유일한 화자 여호와, 침묵하는 욥, 말 없는 괴수, 실패자로만 등장하는 인간들. 11절 — 회계 장부의 해

체.

5 장면 컷 질문(1~7)/비약(8~11)/해부(12~24)/전장과 바다(25~32)/즉위(33~34) 5컷. 사냥→법→가정→시장→전

쟁의 탈락 사다리.

6 의문·발견·정보 livyatan·afappei shachar의 3장↔41장 왕복. 무찌름(26:13)과 자랑(41:12)의 대조. 우가릿 Lotan 배경. 정

체 미해결.

7 동영상 낚싯대의 가는 줄 → 수면 아래 그림자 → 몸의 해부 → 도주하는 전장 → 끓는 바다 → 왕좌 → 정적,

42:1.

8 초벌 제목·부제 "무찌르지 않고 자랑하시다 — 리워야단, 마지막 전시물"

9 기도·내면 길들일 수 없는 것의 목록 앞에서 셈을 내려놓는 법을 모른다고 아뢰는 데서 멈춘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한 이름의 왕복: 리워야단은 욥기에서 두 번 호명된다. 3:8에서는 욥이 자기 생일을 지우려고 불러

낸 어둠의 이름이었고, 41:1에서는 여호와께서 잠잠하지 않겠다고 하신 자랑의 이름이다. '새벽의 눈꺼

풀'(3:9↔41:18)도 같은 길을 왕복한다. 욥이 저주의 어휘로 가라앉혔던 것들을 본문은 같은 단어 그대로 창조

찬가의 수면 위로 들어 올린다.

2. 결 2 — 하물며의 비약과 닫히는 장부: 41:10-11은 이 장의 경첩이다. 피조물 앞에서도 서지 못하는 자가 창

조주께 대항하겠는가 — 그리고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하사탄의 보상 가설(1~2

장)도 욥의 법정 요구도 결국 주고받음의 회계였는데, 온 천하가 다 그분 것이라면 그 장부는 처음부터 기재

가 불가능하다. 욥기를 끌고 온 거래의 질문이 여기서 바닥을 잃는다.

3. 결 3 — 무찌름 대신 찬가: 고대 근동의 신화도, 욥 자신(26:13)도, 시편(74:14)도 신이 바다 괴수를 무찌른다

고 노래한다. 그런데 41장의 하나님은 무찌르는 대신 지체와 용맹과 체구를 칭찬하신다(41:12). 혼돈이 라이

벌이 아니라 작품인 세계 — 까닭 모를 것들조차 주인이 있는 세계가 펼쳐지고, 그 직후에 욥의 항복(42:1-6)

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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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3:8-9 — 리워야단 호출과 새벽의 눈꺼풀: 저주의 어휘가 41장에서 찬가의 어휘로 돌아옴.

욥 26:13 —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느니라": 욥이 알던 전투의 하나님과 41장의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대조.

욥 40:15-24 — 베헤못: 묘사 중심의 첫 전시물과 질문 중심의 둘째 전시물이 이루는 점층.

시 104:26 —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욥에게 불가능했던 놀이(41:5 sachaq)가 하

나님의 놀이로.

시 74:14 · 사 27:1 — 머리를 깨뜨리시는 전승과 종말의 심판 — 41장의 찬가와 나란히 놓이는 정경의 다른

결.

욥 42:1-6 —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41장의 전시가 끝나는 정적에서 곧바로 시작되는 항복과

봄.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절의 낚싯대에서 시작한다 — 내가 세계를 다루는 도구들이 얼마나 가는 줄인지 천천히 본다.

멈춤 1: 8절에서 멈춘다 — "손을 얹어 보라." 만질 수 없는 것의 목록이 내게도 있는지 센다.

멈춤 2: 11절에서 멈춘다 —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드린 만큼 받으려던 내 장부가 떠오른다.

끝: 34절에서 멈춘다 — 왕 선언 뒤의 정적. 그 정적에서 무슨 말로 입을 열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x] 1절 질문↔34절 왕 선언의 수미 구도

[x] 질문(1~14)—묘사(15~32)—선언(33~34)의 3부 완결

[x] 10~11절 하물며 비약과 1~2장 보상 구도의 거리

[x] livyatan·afappei shachar의 3장 왕복 분포

[x] 무기 목록 환산(26~29절)과 다섯 영역 탈락 사다리(1~7절)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과 항변(3~31장), 엘리후(32~37

장), 폭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장) — 으로 움직이는데, 41장은 넷째 국면의 절정이자 마지막 구

간이다. 38장의 폭풍에서 시작된 질문 공세가 베헤못을 지나 리워야단에서 최고 수위에 이르고,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41:11)에서 1~2장 이래 책 전체를 떠받쳐 온 보상의 회계 — 하사탄의 가설과 욥의

법정 요구가 공유하던 구도 — 가 해체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41장은 혼돈의 괴수조차 피조물이자 작품

으로 두는 창조 주권의 선언으로, 까닭을 설명하는 대신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 주는 응답 방식의 끝이다. 여

호와의 마지막 발화가 괴수의 즉위 선언(41:34)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직후에 욥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

나이다"가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 — 이 배치가 41장을 '들음에서 봄으로' 건너는 다리의 마지막 판으로 만든

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네가 할 수 있느냐'에서 '누가 내게 대항하랴'로 / 욥이 저주로 호출했던 이름(3:8)에서 창조주가 자랑하는 작

품(41:12)으로 / 통제의 환상(낚시·계약·무기)에서 경탄의 항복(42:1-6)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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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화살표로 좁히면, 41장은 인간의 도구 전부를 탈락시키는 질문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세계의 주인이 누

구인가'라는 바닥에 닿는 운동이다. 고난의 까닭은 끝내 발화되지 않는다. 그 대신 까닭 모를 것들 — 길들일

수 없고 셈할 수 없는 것들 — 이 누구의 손안에 있는지가 서른네 절에 걸쳐 전시된다. 이 운동은 41장 안에서

끝나지 않고 42:5의 '봄'으로 곧장 흘러든다. 질문이 답을 받아서가 아니라, 묻던 이가 보았기 때문에 끝나는

책 — 41장의 벡터는 그 마지막 직전 구간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괴수의 해부도다 — 이빨, 비늘, 불, 목덜미, 가슴, 끓는 바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혼돈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본질이 움직인다. 욥에게 리워야단은 깨어나서는 안 되는 어둠이었고(3:8), 고대 근동의 신화에게

는 신이 무찔러야 할 적수였으며, 욥 자신의 신학에서도 하나님은 뱀을 무찌르시는 분이었다(26:13). 41장은

이 모든 기대를 비켜 간다 — 무찌르지 않고 자랑하신다. 가장 두려운 것이 주인 없는 혼돈이 아니라 "두려움

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은"(41:33) 작품이라면,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도 주인 없는 어둠은 아니라는 함의가

수면 아래로 흐른다 — 다만 본문은 이 연결을 발화하지 않고, 욥도 설명을 받지 못한 채 항복한다. 설명되지

않음과 만족함이 한 사건 안에 공존하는 것, 침묵의 겉과 주권의 속이 겹쳐 있는 것 — 그것이 1장의 천상 회

의에서 시작된 긴 긴장이 41장에서 도달한 깊이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한 문장

길들일 수 없는 것 앞에서 작아지는 일이 모욕이 아니라 안도가 될 수 있는가 —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

여금 갚게 하겠느냐" 앞에서, 드린 만큼 받으려던 장부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괴수를 이겨 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낚시와 노끈과

계약서와 작살 — 세계를 통제하려고 쥐고 있는 도구들이 얼마나 가는 줄인지 보게 한다. 그리고 그 모든 도구

가 탈락한 지점에서, 두려운 것조차 작품인 세계를 펼쳐 보인다. 셈할 수 없는 것을 셈하려던 손이 풀리는 순

간이 패배가 아니라 봄의 입구일 수 있다는 것 — 41장 끝의 정적에서 욥이 연 입이 그 증언이다. 폭풍의 마지

막 전시 앞에 선 독자에게 남는 물음은 하나다. 내 장부가 닫힌 그 정적에서, 나는 무슨 말로 입을 열 것인가.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문장: 전시가 끝난 정적에서 이제 욥이 대답한다 —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42:5).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livyatan — 저주의 이름이 자랑으로 돌아온 그 괴수.

미해결 질문

욥기 4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리워야단은 무엇인가 — 악어인가, 신화의 괴수인가, 악의 형상인가?

비늘·물가·이빨은 실제 동물을, 불과 연기(18~21절)는 신화적 채색을,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34

절)은 악의 형상을 가리킨다. 본문은 셋 다처럼 읽히게 두고 확정하지 않는다. 보존.

Q2. 41:11("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은 1~2장의 하사탄 논쟁을 어떻게 비추는가?

하사탄의 보상 가설도 욥의 법정 요구도 주고받음의 장부였는데, 11절은 그 장부의 성립 자체를 닫는다.

두 본문 사이의 거리를 본문이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 보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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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왜 무찌르지 않고 자랑하시는가 — 26:13·시 74:14의 전투 전승과 41:12의 찬가는 어떻게 공존하는가?

욥이 아는 하나님은 뱀을 무찌르시는 분이었고 시편도 머리를 깨뜨리셨다고 노래하는데, 41장만 칭찬한

다. 정경 안의 이 어긋남을 본문이 조율하지 않는다. 보존.

Q4. 34절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는 마지막 발화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여호와의 마지막 문장이 괴수의 즉위 선언이다. 욥의 교만을 겨눈 거울인지, 창조 질서의 끝 선언인지, 둘

다인지 — 본문이 밝히지 않는다. 보존.

Q5. 고난의 까닭을 묻는 욥에게 왜 응답의 마지막이 괴수 묘사인가?

1~2장의 천상 회의는 끝내 공개되지 않고, 그 대신 서른네 절의 리워야단이 온다. 까닭 대신 전시 — 이 응

답 방식의 의미는 미해결. 보존.

Q6. livyatan(3:8↔41:1)과 afappei shachar(3:9↔41:18)의 재등장은 의도된 호응인가?

욥이 저주의 어휘로 썼던 두 표현이 창조 찬가의 어휘로 돌아온다. 편집 의도의 확정은 어렵지만 분포는

뚜렷하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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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42장

JOB-042  ·  시가서  ·  히브리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42:5)가 권 전체

의 도착점이 되고, 항변하던 사람이 "내 종 욥"으로 네 번 불리며 친구들의 중보자로 세워진

뒤, 기도하는 그 시점에 곤경이 돌이켜져 갑절의 재산과 이름이 기록된 세 딸로 닫히는 — 고난

의 까닭은 끝내 설명되지 않은 채 봄이 응답이 되는 욥기의 종결.

관찰된 사실

욥기 4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의 확장: 폭풍 앞 대면(1~6절) → 엘리바스와 두 친구(7~9절) → 욥의 집과 잔칫상(10~11절) → 들판과

백사십 년의 세월(12~17절).

닫는 액자에서 천상 무대 부재 — 1~2장의 천상 회의가 결말에 다시 열리지 않고, 하사탄의 후일담도 없음.

소품(전반): 티끌과 재(afar va'efer), 수소 7 + 숫양 7의 번제(olah).

소품(후반): 음식, 케쉬타(qesitah) 하나씩, 금 고리 하나씩, 양 14000·낙타 6000·소 1000겨리·암나귀 1000,

기업(nachalah) 문서, 향과 빛깔의 이름 셋.

숫자 패턴: 가축 네 항목이 1:3의 정확히 갑절 / 아들 7 + 딸 3은 1:2와 같은 수(비대칭) / 제물의 7+7 / 백사십

년, 사 대.

소재: 대답·계획·들음과 봄·회개·노여움·번제·기도·받으심·돌이킴·위로·복·이름·기업·죽음 — 말과 마음의

소재(1~6)에서 손에 잡히는 소재(7~17)로.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폭풍이 걷힌 뒤의 고요 — 마흔 장 가까이 이어진 욥의 긴 말이 여섯 절로 줄고, 그 절반이 여호와의 질문

인용.

7절의 뒤집힘 — 하나님 편에서 변론하던 친구들이 노여움을 받고 항변하던 욥이 "내 종"으로 불리는 판정

이 설명 없이 통보됨.

세 가지 속도: 느린 고백(1~6) — 또렷한 절차(7~9) — 빨라지는 세월(10~17).

봄(5절)과 복(12절) 사이의 간격 — 회복이 고백의 즉각 보상으로 붙지 않고 판정과 기도를 지나서 옴.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 창 25:8(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서사의 종결 공식.

사람의 아뢰는 말투("~하였나이다")로 열려 내레이터의 종결("~죽었더라")로 닫힘. 그 사이 7~8절이 권에

서 여호와의 마지막 발화.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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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로 열린 권 전체의 산문 액자가 17절에서 완결 — 산문·시·

산문 구조의 마지막 면.

장 시작의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 장 끝의 욥은 사 대 자손 가운데 — 같은 인물의 가장 먼 두 그림.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욥, 여호와, 데만 사람 엘리바스(7절 직접 수신인), 빌닷·소발("네 두 친구"), 형제·자매·이전에 알던

이들, 일곱 아들(이름 없음), 세 딸(여미마·긋시아·게렌합북 — 이름 기록), 사 대 자손.

부재 2건: 천상의 고발자(결말 미등장), 엘리후(7~9절 판정 명단에 언급 없음).

상황: 세 번의 받으심 — 예고(8절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와 성취(9절), 그리고 기도하는 시점의 돌

이킴(10절 shav et-shevut).

사상 1: 42:5 들음→봄 — 지식의 모양이 바뀌는 권의 정점 고백.

사상 2: 42:7 nekonah — 하나님에 '대하여' 정연하게 말한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칠게 말한 욥이 "옳

게 말한 자"로 판정됨.

22:30 엘리바스의 충고("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가 8절에서 자신에게 성취 —

충고자와 수혜자의 자기-역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6절): 욥의 대답 — 전능 고백, 여호와의 질문 인용과 자백, 들음→봄, 티끌과 재 가운데의 회개.

컷 2 (7~9절): 판정 — 친구들을 향한 노여움, "내 종 욥" 4회, 번제 7+7 명령, 욥의 중보, 받으심.

컷 3 (10~11절): 돌이킴 — 기도할 때의 회복과 갑절, 귀환자들의 잔치, 케쉬타와 금 고리.

컷 4 (12~17절): 세월 — 갑절의 가축, 자녀 10, 딸들의 이름·아리따움·기업, 140년·4대, 죽음 공식.

이음새의 표지: 컷1→컷2 "이 말씀을 하신 후에"(7절), 컷2→컷3 "기도할 때"(10절) — 회복 직전 동작이 자

기 변호가 아니라 중보 기도.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em'as(אֶמְאַס) — 거절하다·거두어들이다. 6절. 목적어가 본문에 없음 — 무엇을 물리는지 열려 있음.

nichamti(נחִַמְִ�י) — 어근 nacham. 회개하다 / 위로받다 / 마음을 돌이키다 사이의 번역 폭. 6절.

afar va'efer(ר ותָּאֵפֶר פתָּ .티끌과 재. 6절. 30:19의 어휘 짝이 귀환 — (עתָּ

nekonah(נכְוֹנתָּה) — 옳음·바로 섬(어근 kun). 7·8절 ×2.

avdi(עַבְִ�י) — 내 종. 7·8절에 4회. 1:8·2:3 이후 처음 돌아오는 호칭.

shav et-shevut(ב אֶת־ְ�בוּת .곤경(사로잡힘)을 돌이키다. 10절. 귀환 문맥의 관용구 — (�תָּ

qesitah(ה .고대 화폐(무게) 단위. 11절. 구약에 3회(창 33:19, 수 24:32) — (קְשִׂיטתָּ

Yemimah(비둘기) · Qetsiah(계피) · Qeren-happukh(화장먹 뿔) — 14절. 권에서 이름이 기록되는 마지막 인

물들.

nachalah(נחֲַלתָּה) — 기업·상속분. 15절. 딸들이 "오라비들처럼" 받음.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자기 인용 구조: 42:3은 38:2의, 42:4는 38:3·40:7의 인용 — 욥이 여호와의 질문을 받아 옮기고 각 인용 뒤

에 자백("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과 보고("이제는 눈으로")를 답안처럼 닮.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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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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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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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종 욥' 4회가 모두 친구들이 듣는 데서 발화 — 명예 회복이 사적 위로가 아닌 공적 호명의 형식.

갑절의 산수: 가축 4항목 ×2(7000→14000, 3000→6000, 500→1000, 500→1000) / 자녀 7+3은 동수 — 의도

된 비대칭 1건.

액자 종결: 1~2장 산문 — 3:1~42:6 시 — 42:7~17 산문. 천상 장면은 닫는 면에서 재등장하지 않음.

족장 공식 마감: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17절) — 창세기 족장 서사와 같은 형식으로 권을 정경의 결에 잇

댐.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케쉬타 — 족장 시대 거래(창 33:19)에 쓰인 고대 단위. 욥기의 무대를 족장 시대 결로 채색 — 배경.

딸들의 기업 — 민 27장(슬로브핫의 딸들)은 아들 부재 시의 상속인데, 42:15는 아들 일곱 생존 중의 동등

분배 — 고대 근동 관행 대비 파격 — 배경.

pukh — 눈가 화장먹(콜) 안료, 뿔 용기에 보관 — 셋째 딸 이름의 물질 배경.

백사십 년·사 대·"나이가 차서" — 족장 서사의 장수·종결 모티프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욥 42 ↔ 욥 1:8·2:3 (avdi '내 종' — 천상 발화가 지상 공적 호명으로 귀환)

욥 42:3-4 ↔ 욥 38:2-3·40:7 (여호와의 질문이 욥의 입으로 인용됨)

욥 42:6 ↔ 욥 30:19 (afar va'efer — 비참의 언어가 돌이킴의 장소로)

욥 42:11 ↔ 욥 19:13-19 (떠났던 형제·친족·아는 이들의 귀환)

욥 42:8 ↔ 욥 22:30 (엘리바스의 말이 자신에게 성취되는 역전)

욥 42:12 ↔ 욥 1:3 (가축 목록의 정확한 배가)

욥 42:15 ↔ 민 27:1-11 (딸들의 상속 — 대조 배경)

욥 42:17 ↔ 창 25:8 (족장 종결 공식) / 욥 42 ↔ 약 5:11 (주께서 주신 결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폭풍이 잦아든 하늘 아래, 재 무더기 위의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연다 —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

며." 그가 들은 질문들을 한 문장씩 받아 옮기고, 그 끝에 말한다 —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화면이 돌아 세 노인을 비춘다. 하늘의 음성 —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수소 일곱과 숫양 일곱의 연기가 오르고, 정죄받던 사람이 정죄하던 이들을 위해 손을 든다. 그 기도의 한가운

데서 빛이 바뀐다. 문이 열리고 떠났던 이들이 돌아온다 — 음식, 케쉬타, 금 고리. 들판이 넓어진다 — 만 사천

의 양 떼. 세 딸의 이름이 지나간다 — 비둘기, 계피, 화장먹 뿔 — 아버지가 딸들에게 기업을 건넨다. 백사십

년이 흐르고 사 대가 지나가고, 한 노인이 나이가 차서 눈을 감는다. 암전. 그는 끝내 까닭을 듣지 못했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이제는 눈으로 — 까닭 대신 임재로 닫히는 결말"

초벌 부제: "들음에서 봄으로 건너간 욥의 고백이 '내 종 욥' 네 번의 호명과 중보 기도를 지나, 기도하는 시

점에 돌이켜진 곤경과 갑절의 회복, 이름이 기록된 세 딸의 기업으로 닫히는 욥기의 종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2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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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자기 인용 구조 + 갑절의 산수 + 액자 종결 + 케쉬타·기업의 ANE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권 전체 회고)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42:6의 nicham을 '회개'로 단정하지 않고 번역 폭(회개/위로받다/돌이키다)과 em'as의 목적어 부재를 본문

사실로만 기록.

42:7의 "옳게 말함"을 특정 교리(항변의 정당화 또는 기도 신학)로 봉합하지 않고, 친구들의 '대하여'와 욥

의 '께'라는 화법 차이 관찰까지만 둠.

13절 자녀 동수에 대한 '먼저 간 자녀들이 셈에 남아 있다'는 읽기를 본문 주장으로 승격하지 않고 미해결

로 보존.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이라는 내레이터 표현과 1~2장 천상 장면의 간극을 신정론 결

론으로 닫지 않고 관찰로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욥기 42장은 폭풍 앞에서 욥이 여호와의 질문(38:2-3·40:7)을 받아 옮기며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42:5)라고 고백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돌이킨(nichamti) 뒤, 여호와께서

친구들에게 노하시며 "내 종 욥"을 네 번 호명하시고 욥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는 판정(42:7-9)을 지나, 기도하

는 그 시점에 곤경이 돌이켜져(shav et-shevut) 가축 갑절·자녀 열·이름이 기록된 세 딸과 기업·백사십 년의 족

장 공식으로 닫히는 욥기의 종결이다.

한 문단: 폭풍이 잦아든 하늘 아래 재 무더기 위의 사람이 낮게 말한다 —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들었던 질문들을 받아 옮기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에서 멈춘다. 화면이 돌아 세 노인을 비추고,

음성이 내려온다 —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정죄받던 사람이 정죄하던 이들을 위해 손을

들고, 그 기도의 한가운데서 빛이 바뀐다. 떠났던 이들이 돌아오고, 들판이 만 사천의 양 떼로 덮이고, 비둘기·

계피·화장먹 뿔이라는 세 이름이 기업 문서와 함께 건네진다. 백사십 년, 사 대 — 한 노인이 나이가 차서 눈을

감는다. 그는 끝내 까닭을 듣지 못했고, 그것이 이 권의 닫는 방식이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

품·소재

폭풍 앞 → 친구들 → 잔칫집 → 세월로 넓어지는 무대. 천상은 닫는 액자에서 재등장하지 않음. 재에서

케쉬타·향료 이름으로 옮겨 가는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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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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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분위

기

폭풍 뒤의 고요. 7절 판정의 담담한 뒤집힘. 느린 고백—또렷한 절차—빠른 세월의 세 속도. 봄(5절)과 복

(12절) 사이의 간격.

3 시작과 끝 대답(1절)에서 족장 공식(17절)으로. 1:1로 열린 권의 산문 액자가 완결. 여호와의 마지막 발화는 "내 종

욥" 호명.

4 등장인물·사상 욥·여호와·세 친구·귀환자들·이름이 기록된 세 딸. 하사탄과 엘리후의 부재. nekonah — '대하여'의 말과

'께'의 말이 갈리는 판정.

5 장면 컷 고백(1~6)/판정(7~9)/돌이킴(10~11)/세월(12~17) 4컷. 이음새 —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기도할 때".

6 의문·발견·정

보

em'as의 목적어 부재. 자기 인용의 답안 형식. avdi 4회의 공적 호명. 자녀 동수의 비대칭. 케쉬타·딸들의

기업이라는 파격.

7 동영상 재 위의 고백 → 호명과 번제 → 기도 한가운데의 회복 → 세 딸의 이름 → 족장의 죽음, 암전.

8 초벌 제목·부

제

"이제는 눈으로 — 까닭 대신 임재로 닫히는 결말"

9 기도·내면 설명을 기다리던 귀와 이미 본 사람의 눈 사이에서, 멀다는 것까지만 아뢰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들음에서 봄으로: 42:5는 권 전체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를 욥 자신의 입으로 요약하는 문장이다.

친구들과의 논쟁은 들은 것들의 충돌이었고, 폭풍 연설은 봄의 사건이었다. 욥이 받은 것은 새 정보가 아니라

새 만남이며, 그 차이가 마흔 장의 논쟁이 하지 못한 일을 여섯 절 안에서 끝낸다.

2. 결 2 — avdi, 돌아온 호칭: 1:8에서 천상에서만 발화되던 "내 종 욥"이 42:7-8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욥을 정

죄하던 이들이 듣는 데서 네 번 반복된다. 명예의 회복이 사적 위로가 아니라 공적 호명으로 오고, 호명된 종

에게 맡겨진 첫 직무가 자기를 찌르던 이들을 위한 기도라는 데까지가 한 묶음이다.

3. 결 3 — 기도할 때의 돌이킴: 10절은 회복의 시점을 명시한다. 재산이 돌아온 뒤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친

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때 곤경이 돌이켜진다. 봄(5절)→회개(6절)→중보(8~10절)→회복(10절 이하)의 차례

는 1:9의 "까닭 없이 경외하리이까"라는 환원에 대해, 보상이 경배보다 늦게 온다는 시간 배열로 응답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1:8·2:3 — "내 종 욥" — 천상의 평가가 42:7-8에서 지상의 공적 호명으로 귀환.

욥 38:2-3·40:7 — 42:3-4가 인용하는 여호와의 질문 — 폭풍 연설이 욥 안에서 소화된 형식.

욥 30:19 ↔ 42:6 — 티끌과 재 — 비참의 언어가 돌이킴의 장소로.

욥 19:13-19 ↔ 42:11 — 떠났던 형제·친족의 귀환.

욥 22:30 ↔ 42:8 — 엘리바스의 충고가 자신에게 성취되는 역전.

약 5:11 — "주께서 주신 결말(telos kyriou)을 보았거니와" — 42장의 결말이 신약에서 회고됨.

창 25:8 —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 족장 종결 공식의 차용.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5절에서 시작한다 — 듣기만 한 것과 본 것의 차이를, 내 신앙의 어디까지가 들은 것인지 세어 보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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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 1: 7절에서 멈춘다 — 정연하게 변호하던 쪽이 노여움을 받는다. 내 정연함은 어느 쪽 화법이었는지

묻게 된다.

멈춤 2: 10절에서 멈춘다 — "기도할 때." 나를 벤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내 회복이 같은 시각에 놓인 배치

앞에서.

끝: 17절에서 멈춘다 — 까닭을 끝내 듣지 못한 채 나이가 차서 죽는 사람. 설명 없이도 충분한 생이 가능한

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x] 1:1↔42:17 권 전체 산문 액자의 완결

[x] 42:3-4의 자기 인용과 38~41장의 호응

[x] avdi 4회와 1:8의 호칭 귀환

[x] 가축 갑절·자녀 동수의 산수 확인

[x] 봄(5절)→회개(6절)→중보(8~10절)→회복(10절 이하)의 차례 확정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욥기의 spine은 '고난의 까닭을 다 풀지 않으시되, 창조의 주권으로 친히 임재하사 의인을 들음에서 봄으로 데

려가신다'이고, destination은 42:5다 — 그러므로 이 장은 통과 지점이 아니라 도착점 자체다. 권의 다섯 국면

— 천상 회의·재난(1~2장), 논쟁과 항변(3~31장), 엘리후(32~37장), 폭풍 속 응답(38~41장), 봄·회개·회복(42

장) — 이 여기서 거두어진다. 1장이 발행한 질문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1:9)는 마흔

두 장 내내 갚아지지 않다가, 42장에서 명제가 아니라 한 인물의 시간 배열로 갚아진다 — 아무것도 돌려받기

전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라고 엎드린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것으로.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이

결말은 두 개의 통로를 연다. 하나는 의로운 고난자가 자기를 찌른 이들의 중보자가 되는 그림(42:8-10) — 까

닭 없이 고난당한 종이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더 먼 형상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약 5:11이 회

고하는 "주께서 주신 결말" — 고난의 한가운데서는 보이지 않던 telos가 끝에서야 읽히는 독법이다. 그리고

이 도착점에서도 천상 회의의 비밀은 욥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설명의 부재와 임재의 충만이 한 결말 안에 공

존하는 것 — 그것이 욥기가 정경에 두고 가는 좌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들음에서 봄으로(42:5) / 항변에서 중보로(42:8-10) / 티끌과 재(30:19→42:6)에서 잔치와 기업(42:11-15)으로 /

천상의 호칭(1:8 avdi)에서 지상의 공적 호명(42:7-8)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42장은 '까닭을 요구하던 사람'이 '까닭 없이 엎드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운동의 완료 지

점이다. 다만 본문은 그 완료를 욥의 성취로 그리지 않는다 — 폭풍이 먼저 왔고, 봄이 먼저 주어졌고, 그다음

에 엎드림이 나왔다. 회복도 같은 문법이다. 욥이 충분히 회개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하는 시점에 돌이

켜진다. 권 전체를 끌고 온 1:9의 환원("복 때문에 경외한다")은 이 마지막 배열 앞에서 해체된다 — 복이 오기

전에 경배가 있었고, 경배 뒤에도 복은 변론의 대가가 아니라 중보의 동반으로 왔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잃었던 것을 갑절로 되받은 사람의 해피엔딩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두 가지가 움직인다. 첫째,

지식의 모양이 바뀐다 — 하나님에 '대하여' 정연하게 말한 친구들이 노여움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따진

욥이 "옳게 말한 자"(nekonah)로 판정된다. 옳음의 기준이 명제의 정확성에서 관계의 방향으로 옮겨지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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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정을 본문은 풀어 설명하지 않지만, 화법의 차이는 표면에 기록되어 있다. 둘째, 회복이 보상의 문법을

벗는다 — 설명은 오지 않고, 사과도 없고, 천상 회의의 전말은 끝까지 비공개다. 대신 임재가 왔고, 호명이 왔

고, 직무(중보)가 왔고, 그다음에 갑절이 왔다. 그리고 그 갑절의 목록 한가운데 비대칭 하나가 남는다 — 자녀

는 열 명, 1:2와 같은 수. 잃은 것이 다 셈으로 메워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회복의 한복판에 보존된 채, 본문

은 그것을 슬픔이라고도 위로라고도 명명하지 않는다. 갑절의 복과 메워지지 않는 빈 곳이 한 집에 같이 사는

결말 — 그것이 이 권이 고난에 대해 마지막으로 두고 가는 정직이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까닭을 듣지 못한 채로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 그리고 나를 정죄하던 사

람들의 이름을 넣어 기도할 수 있는가, 내 회복이 아직 오지 않은 그 시점에.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욥의 결말을 약속하지 않는다. 다만 두 개의 동작을 보여 준

다. 하나는 설명 없이 엎드리는 동작 — 듣기만 하던 귀가 본 눈이 되기까지 마흔 장의 항변이 금지되지 않았

다는 사실과 함께. 또 하나는 자기를 벤 이들을 위해 드는 손 — 그 손이 올라간 시각에 곤경이 돌이켜졌다는

기록과 함께. 욥기는 고난의 까닭을 묻는 사람에게 답안을 주는 대신, 까닭 없이도 엎드린 한 인물의 뒷모습과

그의 기도하는 손을 보여 주고 닫힌다. 그 뒷모습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권으로 미는 운동 한 줄: 폭풍 속에서 들은 지혜가 이제 일상의 길목으로 내려간다 — 잠언, 골목과 식탁

과 혀끝의 지혜로(잠 1:7).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avdi — 내 종.

미해결 질문

욥기 4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42:6의 em'as는 무엇을 거두어들이는가?

동사의 목적어가 본문에 없다. 자기 말인지, 자기 송사인지, 자기 자신인지 — 비워진 채로 남은 문장. 보존.

Q2. nichamti는 회개인가, 위로받음인가, 마음을 돌이킴인가?

어근 nacham의 번역 폭이 6절의 결을 좌우한다. LXX와 후대 전통도 갈렸다. 어느 한쪽으로 닫지 않고 보

존.

Q3. 여호와께서 "옳게 말하였다"(nekonah) 하신 욥의 말은 정확히 어느 말인가?

욥의 항변 전체인가, 하나님께 '직접' 말한 그 방향인가, 마지막 고백인가 — 친구들의 '하나님에 대하여'와

욥의 '하나님께'라는 화법 차이는 관찰되나, 판정의 범위는 본문이 명시하지 않는다. 보존.

Q4. 고난의 까닭(1~2장 천상 회의)이 욥에게 끝내 설명되지 않은 채 닫히는 결말은 어떤 무게를 갖는가?

욥이 받은 것은 설명이 아니라 만남이었고, 본문은 그것으로 권을 닫는다. 왜 이것이 결말로 충분한가 —

보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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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가축은 갑절인데 자녀는 왜 같은 수인가?

의도된 비대칭 1건. 먼저 간 열 명이 셈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읽기는 가능하나 본문의 명시가 아니다. 보

존.

Q6. 엘리후는 왜 7~9절의 판정에서 언급되지 않는가?

노여움도 번제 명령도 세 친구에게만 향한다. 32~37장의 발화자가 결말의 명단에 없는 침묵 —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328


	욥기 1장
	욥기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욥기 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하사탄(ha-satan)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설 수 있는가?
	Q2. 8절에서 여호와께서 먼저 욥을 거론하신 것은 자랑인가, 거심인가, 또 다른 무엇인가?
	Q3. 16절 사자가 부른 "하나님의 불"과 12절의 허락("네 손에 있거니와")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둘 것인가?
	Q4. 5절 욥의 염려("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에 쓰인 barakh 완곡어법은 어디까지가 서기관 전승의 흔적인가?
	Q5. 욥은 chinnam(까닭 없이)의 질문이 자기 위에 걸려 있음을 끝내 모른 채 통과하는데, 이 '모름'은 1장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가?
	Q6. 재난이 하필 넷이며 인간—자연—인간—자연으로 교차하는 구성은 의도된 설계인가?
	욥기 2장
	욥기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독자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한 문장의 불씨

	욥기 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4절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는 정확히 어떤 거래를 가리키는 속담인가?
	Q2. 9절 아내의 barakh는 완곡어법으로 '욕하라'인가, 문자 그대로 '복을 빌고 죽으라'는 반어인가?
	Q3. 욥의 병 shechin은 어떤 질병인가?
	Q4. 10절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의 한정은 마음의 상태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Q5. 세 친구의 칠 일 칠 야 말없음은 애도 관습의 이행인가, 압도된 반응인가, 둘 다인가?
	Q6. 사탄은 왜 2장 이후 욥기에서 다시 등장하지 않는가?
	욥기 3장
	욥기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한 마디의 불씨

	욥기 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3:8 "날을 저주하는 자들, 리워야단을 깨우기에 익숙한 자들"은 누구인가?
	Q2. 3:4의 yehi choshek은 창세기 1:3 yehi or를 의도적으로 뒤집은 것인가?
	Q3. 3:23의 sakhakh(둘러싸다)는 1:10의 울타리 어휘를 받는 언어유희인가?
	Q4. 3:25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은 재난 이전부터의 두려움인가, 재난 이후의 두려움인가?
	Q5. 욥은 왜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지 않고 3인칭으로만 말하는가?
	Q6. 무덤 안식 묘사(13~19절)는 당시의 스올 이해를 반영하는가, 욥의 수사인가?
	욥기 4장
	욥기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한 점의 불씨

	욥기 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4:12~16의 밤의 환상은 신적 계시인가, 엘리바스의 권위를 세우는 수사 장치인가?
	Q2. 4:15의 ruach는 '영'인가 '바람'인가?
	Q3. 4:17의 전치사 min은 '하나님보다 더'(비교)인가 '하나님 앞에서'(기준)인가?
	Q4. 4:6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는 격려인가 빈정거림인가?
	Q5. 10~11절의 사자 다섯 어휘는 악인 일반의 은유인가, 욥을 겨눈 암시인가?
	Q6. 4:18 "그의 천사들에게는 미련함을 돌리시나니"의 '미련함'(tohola)은 무엇을 뜻하는가?
	욥기 5장
	욥기 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욥기 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1절 "거룩한 자(qedoshim)"는 누구인가 — 천상 존재들인가, 다른 무엇인가?
	Q2. 3절 "내가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 저주의 주체가 왜 엘리바스 자신인가?
	Q3. 7절 "불꽃(benei resheph)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 불티인가, 새인가, 옛 신명의 흔적인가?
	Q4. 19절 "여섯 가지 환난… 일곱 가지 환난" — 20~22절의 실제 목록은 몇 개로 세어지는가?
	Q5. 17절의 징계(musar) 도식은 욥의 경우에 들어맞는가?
	Q6. 23절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 돌이 언약의 상대가 되는 이 표현은 무엇을 그리는가?
	욥기 6장
	욥기 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하나

	욥기 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6절의 '싱거운 것'과 '알 흰자위'가 가리키는 것은 욥의 고난 자체인가, 엘리바스의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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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욥기 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빌닷은 어떤 근거로 욥의 자녀들의 죄를 단정하는가(8:4)?
	Q2. 8:7의 약속이 42:12에서 성취되는 것을 어떻게 둘 것인가?
	Q3. 전통의 권위(8:8~10)는 욥기 안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가?
	Q4. 16~19절 둘째 식물은 누구의 그림인가?
	Q5. 8:20의 tam은 빌닷의 의도를 넘어 누구를 가리키는가?
	Q6. 18절에서 식물이 자라던 곳이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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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욥기 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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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욥기 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9:22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는 발화를 욥기 안에서 어떤 무게로 들어야 하는가?
	Q2. 9:11 "지나시나 보지 못하며"의 비지각은 욥의 한계인가, 그분의 방식인가, 둘 다인가?
	Q3. 욥이 그리는 판결자(mokhiach)는 어떤 존재인가 — 제삼자인가, 하나님 자신 안의 다른 얼굴인가?
	Q4. 라합(9:13)은 시적 차용인가, 욥의 우주관 속 실재인가?
	Q5. 9:24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는 고발인가, 절규인가, 검증을 요청하는 질문인가?
	Q6. 9:9의 성좌 호명이 38:31-32에서 여호와의 질문으로 돌아오는 구도는 의도된 설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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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욥기 1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욥은 왜 항변의 무기로 하필 창조의 기억(8~12절)을 택했는가?
	Q2. 4절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는 항의인가, 물음인가?
	Q3. 13절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 욥이 '안다'고 말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Q4. pequddah(10:12)와 paqad(7:17-18) — 같은 어근이 보살핌과 감찰 양쪽으로 움직이는 진폭을 어떻게 둘 것인가?
	Q5. 10:18-19는 3장의 죽음 소원을 다시 부르는데, 무엇이 달라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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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4절의 인용("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깨끗하다")은 욥의 어떤 발언을 어떻게 옮긴 것인가?
	Q2. 6절 "네 죄보다 적게 받았다"는 논리는 측량 불가(7~9절)와 어떻게 한 입에서 공존하는가?
	Q3. 11:5의 소원("하나님이 입을 여시기를")은 책 전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가?
	Q4. 12절 들나귀 속담의 원문 난해성 — 어느 독법을 따를 것인가?
	Q5. 20절의 '악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 일반론인가, 욥을 향한 그림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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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12:9의 여호와(YHWH) — 대화 시 부분(3~37장)의 유일 출현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Q2. 12:12(늙은 자의 지혜)와 12:13(하나님께)의 관계 — 인용 후 전복인가, 욥 자신의 양보인가?
	Q3. 12:6의 마지막 행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는 어디까지 말하고 있는가?
	Q4. 12:4의 "들으심을 입은 자" — 그 들으심의 기억은 지금 욥에게 무엇인가?
	Q5. 12:7-8의 "물어 보라"는 단수 명령인데, 누구를 겨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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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하나

	욥기 1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13:15의 케티브(lo' — 희망이 없다)와 케레(lo — 그를 바라리라)는 어떻게 한 본문에 겹친 채 전승되었는가?
	Q2. 하나님을 위한 변호(13:7-8)는 어디서부터 거짓 증언이 되는가?
	Q3. 13:22의 두 절차 제안에서 욥이 원한 좌석은 어느 쪽인가 — 피고인가, 원고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Q4. 24절의 Iyyob·oyeb 소리 유희는 의도된 설계인가 — 제 이름에서 '원수'를 듣는 귀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Q5. 친구들에게 요구된 잠잠함(5절)과 욥이 말하는 자신의 잠잠함(19절 — 기운이 끊어짐)은 같은 침묵인가?
	Q6. 승소를 확신하는 욥(18절)이 "젊었을 때에 지은 죄"(26절)를 입에 올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욥기 14장
	욥기 1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한 문장의 불씨

	욥기 1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스올이 형벌이 아니라 피난처로 가정되는 13절의 반전은 어디까지 나아간 발상인가?
	Q2. 14:14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는 닫는 부정인가, 여는 질문인가?
	Q3. 14:4의 탄식("하나도 없나이다")은 누구를 향한 말인가?
	Q4. choq가 5절에서는 넘지 못할 한계, 13절에서는 청하는 보호가 되는 두 쓰임을 어떻게 둘 것인가?
	Q5. 15절의 tiksof — 지으신 것을 사모하신다는 진술은 욥의 확신인가, 갈망의 투사인가?
	Q6. 18~19절의 침식 비유는 욥이 받아들인 결론인가, 두려워서 그려 본 풍경인가?
	욥기 15장
	욥기 1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하나

	욥기 1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15:4의 고발("경외를 그만두는구나")과 1:8의 평가("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같은 어근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데, 엘리바스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Q2. 15:11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Q3. 15:20~35의 악인 초상은 일반론인가, 욥을 겨냥한 그림인가?
	Q4. 15:8 "하나님의 오묘하심(sod)을 네가 들었느냐" — 정작 그 sod를 본 것은 누구인가?
	Q5. 15:14~16은 4:17~19와 거의 같은 논리인데, 반복될수록 왜 더 어두워지는가?
	Q6. 15:35의 잉태·출산 은유는 시 7:14와 거의 같은 그림인데, 공유된 지혜 전승인가?
	욥기 16장
	욥기 1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욥기 1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19절의 증인은 누구인가 — 나를 치시는 분과 같은 분인가?
	Q2. 4~5절에서 욥이 말하는 '입술의 위로'는 무엇이었겠는가?
	Q3. 8절의 증거(ed)와 19절의 증인(ed) — 같은 어휘의 반대 방향 배치는 의도된 설계인가?
	Q4. sahed(아람어 차용어)가 구약 전체에서 여기 한 번만 쓰인 까닭은 무엇인가?
	Q5. 18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 죽은 자도 아닌 산 자가 자기 피의 호소를 미리 부탁하는 이 외침은 어떤 효력을 구하는가?
	Q6. 6절에서 말함도 잠잠함도 소용없다고 한 사람이 어째서 22절까지 계속 말하는가?
	욥기 17장
	욥기 1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욥기 1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17:3의 담보물(eravon) 간구 — 자기를 치셨다고 항변해 온 분에게 자기 보증을 세워 달라는 청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Q2. 17:4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 친구들의 막힌 이해가 하나님의 가리심으로 서술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Q3. 17:9의 의인은 누구인가 — 욥 자신인가, 일반 의인인가, 친구들의 교리를 받아 비춘 반사인가?
	Q4. 17:6의 tophet — '침 뱉음을 당하는 자'로 읽는 전통과 지명 도벳(렘 7:31)과 연결하는 흐름 사이에서 본문은 어디에 서 있는가?
	Q5. 17:12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 이 말은 친구들의 위로 공식을 인용한 것인가, 욥 자신의 절망 어법인가?
	Q6. 17:15-16의 tiqvah —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간다'는 진술은 단념인가, 끝까지 데려가는 동행인가?
	욥기 18장
	욥기 1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한 문장의 불씨

	욥기 1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빌닷은 왜 끝까지 욥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가?
	Q2. 4절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에서 빌닷이 지키려는 것은 무엇인가?
	Q3. 사망의 장자·공포의 왕은 어디까지가 의인화이고 어디부터가 신화 인용인가?
	Q4. 하나님이 21절까지 등장하지 않는 시 — 덫과 공포가 주어인 세계상은 빌닷 신학의 어떤 단면인가?
	Q5. 19절의 후손 단절은 자녀를 잃은 욥을 향한 의도된 겨냥인가, 전승된 저주 정형구인가?
	Q6. 여섯 덫 어휘의 축적은 수사적 과잉인가 정밀한 설계인가?
	욥기 19장
	욥기 1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욥기 1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19:25의 고엘(go'el)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 하나님 자신인가, 하나님 앞에서 변호할 다른 존재인가?
	Q2. 19:26 미바사리(mibbsari)는 '내 육체 밖에서'인가 '내 육체로부터'인가?
	Q3. "정의가 없구나"(19:7)와 "내가 알기에는"(19:25)이 같은 장, 같은 입에서 나오는 낙차는 어디서 오는가?
	Q4. "하나님이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19:6) — 빌닷의 덫 어휘를 하나님께 되돌린 이 발화의 무게는 어디까지인가?
	Q5. 기록 갈망(19:23-24)과 고엘 고백(19:25)의 인접 — 돌에 새겨지기를 바란 '나의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Q6. 탄원과 고백의 장이 왜 칼의 경고(19:29)로 닫히는가?
	욥기 20장
	욥기 2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욥기 2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소발이 들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20:3)은 19장의 어느 대목인가?
	Q2. 20:10의 '악인의 아들들'은 자녀를 잃은 욥을 겨눈 발화인가, 일반론인가?
	Q3. 20:19의 죄목(가난한 자 학대·집 강탈)은 어디서 왔는가?
	Q4. 왜 약속의 땅 어휘(꿀과 엉긴 젖, 분깃, 기업)가 악인 단죄의 시 안에 들어와 있는가?
	Q5. 20:27의 하늘·땅 증언은 16:18-19에 대한 의도된 받아치기인가?
	Q6. 소발은 왜 3차 변론에 등장하지 않는가?
	욥기 21장
	욥기 2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욥기 2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2절) — 듣는 것이 어떻게 위로가 되는가?
	Q2. 번영 묘사 한가운데의 16절 —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는 무엇을 지키는 한 줄인가?
	Q3. 19~21절 — 욥은 '자손에게 갚으심' 교리를 부정하는가, 수정을 요구하는가?
	Q4. 22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는 친구들을 겨눈 반문인가, 욥 자신의 한계 고백인가?
	Q5. 30절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는 누구의 말인가?
	Q6. 두 죽음의 평행(23~26절)은 인과 부재의 관찰에서 멈추는가, 죽음 너머의 질문을 여는가?
	욥기 22장
	욥기 2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욥기 2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chinnam(까닭 없이)은 어떻게 사탄의 의심(1:9)과 여호와의 시인(2:3)을 지나 엘리바스의 고발(22:6)에 이르렀는가?
	Q2. 13~14절의 인용 — 욥이 한 적 없는 말은 어디서 왔는가?
	Q3. 22:18b가 21:16b를 거의 글자 그대로 받는 복창은 인용인가, 조롱인가, 무의식의 메아리인가?
	Q4. 22:3("무슨 기쁨이 있겠으며")과 1:8의 자랑 — 책은 이 충돌을 어디까지 의도했는가?
	Q5. 가장 거짓된 전제 위에서 발화된 22:25("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Q6. 22:30의 naqi(죄 없는 자) —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에서 건짐받는 이는 누구인가?
	욥기 23장
	욥기 2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욥기 2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욥은 왜 엘리바스의 날조된 죄목(22:5-9)에 한 항목도 답하지 않는가?
	Q2. 23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3인칭 '그'로만 발화되는 것은 부재 체험과 어떤 관계인가?
	Q3. 6절의 확신 — "힘으로 다투지 않으시고 들으시리라" — 은 9:34의 막대기 공포에서 어떻게 자랐는가?
	Q4. 10절에서 욥은 재난을 '단련(bachan)'으로 명명하는 어휘를 어디서 얻었는가?
	Q5. 13절 b'echad("그는 하나에")의 난해 구문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Q6. 17절의 부정문은 무엇을 부정하는가?
	욥기 24장
	욥기 2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욥기 2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18~24절은 누구의 목소리인가?
	Q2. 1절의 항의는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가?
	Q3. 12절 "보지 아니하시느니라"와 23절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의 간극을 어떻게 둘 것인가?
	Q4. 빛 배반자 목록(13~17절)은 왜 가해자 목록(2~9절)과 분리되어 있는가?
	Q5. 빼앗긴 사람들을 들나귀(pere)로 부르는 시선은 무엇인가?
	Q6. 25절의 반증 요구는 누구를 향하는가?
	욥기 25장
	욥기 2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욥기 2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빌닷의 3차는 왜 여섯 절인가 — 말의 소진인가, 편집의 배열인가, 둘 다인가?
	Q2. 소발은 왜 3차 차례에 오지 않는가?
	Q3. 25:4는 4:17·15:14·9:2에서 이미 나온 명제인데, 빌닷은 왜 새 내용 없이 반복하는가 — 반복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Q4.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25:2)와 잿더미 위의 폐허 사이 간극을 빌닷은 못 본 것인가, 안 본 것인가?
	Q5. rimmah — 17:14에서 욥이 "내 어머니, 내 자매"라 불렀던 단어가 25:6에서 인간의 정의로 돌아오는 것은 우연인가, 받아침인가?
	Q6. 여섯 절 안에 '너'가 한 번도 없다 — 상대를 부르지 않는 마지막 변론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욥기 26장
	욥기 2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욥기 2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26:5-14의 화자는 누구인가 — 욥의 발언인가, 빌닷 변론의 연속인가?
	Q2. 4절 "누구의 정신(neshamah)이 네게서 나왔느냐"는 어디를 겨누는가?
	Q3. 하나님의 부재를 토로하던 욥(23:8-9)이 어떻게 같은 시기에 가장 높은 찬가를 부를 수 있는가?
	Q4. 라합과 날렵한 뱀은 26장 안에서 어떤 위상인가 — 시적 인용인가, 그 이상인가?
	Q5. '아무것도 없는 곳(beli-mah)에 매다시며'(26:7)라는 드문 그림은 어디서 온 것인가?
	Q6. 들은 것이 속삭임뿐이라면(26:14), 우레는 언제 어떻게 들리는가?
	욥기 27장
	욥기 2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욥기 2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13~23절의 악인 운명 시는 누구의 목소리인가?
	Q2. 자기 의(mishpat)를 빼앗으신 분의 사심(chai El)을 걸고 하는 맹세는 어떻게 성립하는가?
	Q3. 7절의 "내 원수"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Q4. 1절의 mashal 재개 공식과 소발의 침묵은 무엇을 표시하는가?
	Q5. 27:13이 20:29(소발의 결구)를 거의 그대로 받는 것은 인용인가, 반사인가, 전복인가?
	Q6. 동풍(qadim, 21절)과 밤의 폭풍(20절)이 1:19의 광야 바람과 겹치는 것은 어떤 무게인가?
	욥기 28장
	욥기 2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한 문장

	욥기 2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이 시는 누가 부르는가 — 욥의 말이 이어지는 것인가, 시인의 간주인가?
	Q2. 28절의 Adonai — 욥기에서 단 한 번뿐인 이 호칭은 어떤 무게를 갖는가?
	Q3. 멸망과 사망이 "귀로 들었다"는 그 소문(shema)은 무엇인가?
	Q4. 5절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는 무엇을 그리는가?
	Q5. 27절 네 동사(보시고·선포하시며·세우시며·탐구하셨고)와 창조의 순서 — 지혜는 창조 때 어디에 있었는가?
	Q6. 욥이 이미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1:1)인데, 그 욥에게 28:28은 무엇이 되는가?
	욥기 29장
	욥기 2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욥기 2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29장의 자기 회상은 어디까지 객관인가?
	Q2. 4절 sod Eloah — '친밀한 사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
	Q3. 18절 chol은 모래인가, 종려인가, 새인가?
	Q4. 25절에서 '군대 중의 왕'과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두 직유의 병치는 무엇을 하나로 묶는가?
	Q5. 17절의 폭력적인 의 — 턱뼈를 부수고 잇새에서 먹잇감을 빼내는 행동은 13~16절의 돌봄 목록과 어떻게 한 묶음인가?
	Q6. 회상에 아내와 친구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어떤 무게를 갖는가?
	욥기 30장
	욥기 3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욥기 3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빈궁한 자를 위해 울었다는 사람(25절)이 굶주린 무리를 개만도 못하다고 말하는(1절) 간극은 어떻게 둘 것인가?
	Q2. 11절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의 활시위는 누구의 것이며 무엇의 비유인가?
	Q3. 20절의 응답 없음과 38:1의 폭풍 응답 사이 — 이 침묵의 길이는 어떤 무게를 갖는가?
	Q4. 23절 bet moed — 죽음을 '정한 집·모임의 집'이라 부르는 어휘에는 무엇이 담기는가?
	Q5. 29절의 동족 선언 — 이리의 형제·타조의 벗 — 은 39장에서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말씀하시는 것과 어떻게 닿는가?
	Q6. 31절 — 수금을 꺾지 않고 통곡으로 연주하는 것은 절망의 끝인가, 또 다른 무엇인가?
	욥기 31장
	욥기 3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욥기 3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무죄 맹세의 첫 조항이 왜 눈의 영역(31:1)인가?
	Q2. 33절 ke'adam은 '아담처럼'인가 '사람들이 하듯'인가?
	Q3. 35절 "나를 고발하는 자"는 누구를 부르는 호출인가?
	Q4. 토지 조항(38~40a절)은 왜 서명(35~37절)의 절정 뒤에 오는가?
	Q5. tam(1:1)–tummah(31:6)–tammu(31:40)의 어근 호응은 의도된 설계인가?
	Q6. 욥의 자기 평가가 1:8 하나님의 평가와 일치하는데, 그 일치는 38장의 질문 폭풍과 어떻게 공존하는가?
	욥기 32장
	욥기 3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욥기 3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엘리후는 어디서 왔는가?
	Q2. 분노 4회는 저자의 긍정 신호인가 경계 신호인가?
	Q3. 8절의 명제와 그 명제를 말하는 화자의 무게를 어떻게 따로 둘 것인가?
	Q4. 이 권 유일의 이스라엘식 이름 '엘리후'는 어떤 신호인가?
	Q5. 엘리후는 제3의 길을 내는가, 친구들의 변주인가?
	Q6. 욥의 무응답과 에필로그의 무언급은 무엇을 남기는가?
	욥기 33장
	욥기 3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욥기 3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23절의 중보자(malakh melits)는 누구인가?
	Q2. 엘리후의 욥 인용(9절 "죄도 없고 허물도 없거늘")은 요약인가 과장인가?
	Q3. 24절의 대속물(kopher)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Q4. '고난 = 귀를 여는 교육'이라는 명제는 욥의 사례에 들어맞는가?
	Q5.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14절) — 욥은 듣지 못한 쪽인가?
	Q6. 엘리후는 책 끝에서 왜 판정받지 않는가?
	욥기 34장
	욥기 3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인용·과장의 수사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욥기 3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34:9의 요약("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은 인용인가 과장인가?
	Q2. 엘리후의 공리(34:10-12)는 빌닷의 8:3과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가?
	Q3. 29절 침묵의 주권은 욥의 상처(13:24)에 대한 응답인가, 질문의 봉쇄인가?
	Q4. 36절의 구형("끝까지 시험 받기를")과 42:7의 최종 판정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둘 것인가?
	Q5. bachan — 욥이 소망으로 쓴 동사(23:10)가 구형의 동사(34:36)로 돌아온 왕복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Q6. 28절 — 심판의 목적절로 진술된 '부르짖음의 상달'은 엘리후 신정론 안에서 어떤 위상인가?
	욥기 35장
	욥기 3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욥기 3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엘리후의 자족성 명제(6~7절)는 엘리바스의 22:2-3과 같은 어휘 구도인데, 이 변주는 친구들과의 차별인가 반복인가?
	Q2. 35:3의 인용은 욥의 어느 발언을 요약한 것인가 — 그 요약은 공정한가?
	Q3.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10절) — 권에서 손꼽히게 따뜻한 호칭이 왜 가장 매서운 변론의 입에 놓였는가?
	Q4. 부르짖음이 응답받지 못하는 까닭을 13절은 shav(헛된 것)로 설명하는데 — 고통의 소리 자체가 헛된 것인가, 교만(12절)이 헛되게 만드는 것인가?
	Q5. 욥의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14절)까지 검토 대상에 올리는 엘리후의 진행은 정당한가?
	Q6. 16절의 belo daat — 같은 판정이 38:2에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올 때, 엘리후의 선취는 통찰인가 월권인가?
	욥기 36장
	욥기 3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욥기 3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36:4)는 자기 호명과 38:2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사이의 거리는 누구를 겨누는가?
	Q2. 11~12절의 조건 구조("순종하면 형통 —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는 세 친구의 인과응보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Q3. 14절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qedeshim)는 정확히 어떤 그림인가?
	Q4. 18~20절의 경고(뇌물·부르짖음·밤)는 히브리어가 난해해 번역들이 크게 갈리는데, 어떤 위험을 가리키는가?
	Q5. 22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의 스승(moreh) 그림은 가르쳐 온 엘리후 자신의 변론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Q6. 33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는 수사적 그림인가, 실황의 무대 지시인가?
	욥기 37장
	욥기 3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욥기 3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엘리후는 실제로 다가오는 폭풍을 보며 말하고 있는가?
	Q2. 7절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yachtom)'의 봉인은 정확히 어떤 그림인가?
	Q3. 13절의 세 목적(징계·땅·긍휼)은 같은 기상 안에서 어떻게 갈라지는가?
	Q4. 19~20절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의 '우리'에 엘리후 자신은 어떤 무게로 들어가는가?
	Q5. 22절 '북쪽에서는 금 빛이 나오고'의 zahav는 기상 현상인가, 신현의 광채인가?
	Q6. 24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라는 마지막 화살은 누구를 겨누는가?
	욥기 38장
	욥기 3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욥기 3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여호와는 왜 고난의 까닭 — 1~2장의 천상 회의 — 을 끝내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Q2. 38:2 "무지한 말로 경륜을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Q3. 질문의 연쇄는 무엇을 수행하는가 — 답의 회피인가, 답의 다른 형식인가?
	Q4. "네가 어디 있었느냐"(38:4)는 욥을 깎아내리는가, 창조의 잔치(38:7)로 데려가는가?
	Q5. 사람 없는 땅의 비(38:26)는 욥의 시야를 어디까지 옮기는가?
	Q6. ke-geber(대장부처럼)의 소환은 심문인가 존중인가?
	욥기 39장
	욥기 3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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